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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본고는『五大眞言』(1485)를 대상으로 한글의 眞言 표기를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의 특성상 한글 표기와 범자·한자가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 진언 범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음절단위로
梵-韓-中 대응을 찾아 통계하였으며 한자의 음가는 중국에서 불경이 번역
되던 7-8세기의 前期 中古漢語 시기 재구 음가를 참고하였다.
우선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기본 음절에서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 ‘이’가 대응하거나, 범자의 ‘e’ 모음에 한글
‘예’가 대응하고 범자의 ‘ai’ 모음에는 ‘애, ​, 에’가 대응하며, 범자의 ‘u’와
‘o’ 모음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는다.
복자음 음절에서는 복자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한글 표기법이 적용되
는데, 우선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범자 ‘kra’는 한글 표기 ‘​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표기를 사용한다. 즉
범자 ‘kya’는 한글 ‘갸’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ma-rga’
은 한글 ‘말아’로 표기한다. 즉 한글 ‘-ㄹ’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r’과 대
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류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사용하
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의 한글 표기는 ‘​’이다.
다음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보겠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자음 ‘ㄱ, ㄷ, ㅂ’는 진언 표기에서 무성음과 유성음
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
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
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은 비록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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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대응하지만 기타 모음 ‘​, 어, 으’ 등도 대응한다. 그리고 한글 모음
의 분류와 한자 운모의 등운과의 규칙성 대응의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
어 음성모음인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양상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한국어의 종성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종성 자음의 ‘-ㄹ’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
자 성모와 대응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자 표기에 ‘ㅅ’계 합용병서 표
기와 ‘-ㅅ’의 종성자음의 표기가 혼용한다.
주제어: 진언, 다라니, 실담자, 한글 표기법, 범한대응, 중고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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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1485년의『五大眞言』(이하 ‘오대진언(1485)’이라 약칭)을 중심으
로 眞言의 한글 표기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는 데 연구
의 목적을 둔다.
眞言은 陀羅尼라고도 불리는데, 불경에서 呪文의 성격을 지닌다. 불경
번역은 일반적으로 意譯이 아니라 音譯으로 진행된다. 오대진언(1485)에는
범자, 한자, 한글 세 문자가 병기(倂記)되어 있으며 한자는 梵-中 번역음을
표기하고, 한글은 梵-韓 번역음을 표기한다. 梵-韓 번역에는 梵-中 번역의
간섭과 영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과 특
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梵-韓-中의 대응 규칙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진언의 범자와 한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언 범자의 자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실담 범자의 자
형과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의 진언 범자와 일본의 범자와의 정밀한 비교
를 통하여 로마자로 전환된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오대진언(1485)에 쓰인
범자의 중국어 번역은, 7-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자
에 반영된 중국어의 음가는 前期 中古音이다. 그리고 비록 진언의 한글 표
기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梵-韓 번역은 이미 이보
다 더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진언의 한글 표기에 반영된 한국
어의 음운 현상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의 특징도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진언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음운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진언 자료에 대한 기초적 정리 작업과 한
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우선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 몇몇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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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본고에서는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일부 대표적인 선행연구만 살펴
볼 것이다.1) 기존 연구를 보면 진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복자음 음절의 한
글 표기법과 실담장의 표기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범어에서 한 음절
에 여러 자음이 연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重字, 子音聯續, 자음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언
어 연구 저서인 전순환(2012)를 따라서 ‘복자음’이라 부르겠다.
먼저 안주호(2003)을 보면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한글의 진언 표기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重字’의 한글 표기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의
표기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즉 약모음 ‘ㆍ, ㅣ’를 넣어 음절로 표기하
는 방법, 합용병서를 쓰는 방법, 앞 자의 성모와 뒷글자의 운모를 합하여
만드는 방법,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이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의 방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
지만, 극히 일부의 예만 제시하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
대진언(1485)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자음 음절의 유형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글 진언의 표기 방법을 일일이 고찰하였다. 한편, 안주호
(2003)에서는 한글 표기의 통계에 있어서 단순히 한글의 초성, 중성만을 중
심으로 출현 횟수의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본고는 梵-韓-中 음소 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통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伊藤智ゆき(2007)은 실담장의 한글 표기의 판본별 비교와 오
대진언(1485) 등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를 모두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또
당시 중세한국어의 현실한자음과의 비교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같이 방
대한 자료들을 망라하여 다룬 것에 비하여 세부적인 진언 표기에 대한 분
석과 검토는 미약하다. 특히 범자의 ‘子音連續’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편찬자들이 청각적으로 범자 자음의 공명도와 관련하여 음성학적인
인지를 통해 선택된 표기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즈노 슌폐이
(2011:135)에서는 15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의 진언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그 사이 일어난 음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자음
1) 기타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즈노 슌폐이(2011:133-13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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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음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음성학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즈노 슌폐이(2011)은 오대진언(1485)의 일부 다라니를 선정하여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하지만 실담장의 표기 원칙은 梵-韓-中의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은 梵-韓 대응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편, 범자
‘자음군’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 방법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대응 분석으로 진행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본고는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에 있어, 한자가 반영하는 당시 고대 중
국어의 음가와 함께 梵-韓-中 대응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비교하였으며,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히 한글 표기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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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원간본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오대진언(1485)
원간본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793-5’으로 지정되
어 있다. 이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에서 발굴된 것으로
1984년에 국가 보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에서 이미지를 찾
아 볼 수 있다. 이를 상원사본 오대진언(1485)라 부르기도 한다.
오대진언(1485)는 조선시대 學祖2)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편
찬한 것이다. 오대진언(1485)는 여러 개의 진언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眞言
集 자료이다. 수록 된 다라니를 보면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
尼”등 6개의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四十二手眞言”는 手印眞言
으로 후행하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하나의 다라니로 묶을 수 있다. “神
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는 모두 大悲心陀羅尼의 종류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다라니이다(남경란 1999 참고).3) 본고는 “四十二手眞
言”와 “神妙章句大陀羅尼”를 하나로 묶고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
薩根本陀羅尼”를 서로 다른 다라니로 분리하여 총 다섯 다라니로 하여 이
들을 ‘신묘장구대다라니’, ‘근본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순서별로 로마자
대문자 ‘S, G, Q, D, F’으로 표기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문자로 되어
2) 學祖(?-?)는 본관이 安東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호는 燈谷, 黃岳山人이다. 아버지는 金
係權이다. 信眉, 學悅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시기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
였다. 그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福泉寺에서 신미, 학열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였으며, 1488년(성종 19)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대정경판당을 중창하였고, 1500년(연산군 6)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발문을 지었으며,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하였다. 그리고 그에 의해 번역, 교정되어 완성된 불전으로『地藏經
諺解』,『金剛經三家解諺解』,『千手經』,『證道歌南明繼頌』,『六祖法寶壇經諺解』,
『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五大眞言』등 다수가 있다.
3) 오대진언(1485)의 뒷부분에는 진언의 영험을 담은 글인 ‘靈驗略抄’가 합철되어 있는데
판심제가 ‘五大’로 되어 있다. ‘영험약초’에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
羅尼”를 하나의 ‘대비심다라니’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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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중 漢字의 중국어 번역은 다라니 S, G, Q, D에서는 모두 ‘大廣智
三藏沙門 不空譯’4)이라 제시되어 있고, F만이 ‘罽賓國三藏沙門 佛陀波利
譯’5)이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자 번역은 오대진언(1485)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범자는 일본의 실담 범자와 비교하
여 로마자로 전환하였으며 한자 표기 번역과 한글 표기 번역과 함께 부록1
에 정리되어 있다. 실제 문헌에는 한글 번역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부록
에서 거성의 방점을 숫자 ‘1’, 상성의 방점은 숫자 ‘2’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방점 표기
는 잠시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오대진언(1485)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부록2에서는 다라
니 S를 예로 들어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의 텍스트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범자 텍스트와 비교하여 보았다. 범자 텍스트는 오대진언(1485) 및 기타 진
언 자료인 <진언집>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 실린 같은 다라
니의 범자 텍스트도 함께 제시하였다. 산스크리트 원문 텍스트는 전순환
(2005)를 참고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범자 텍스트는 비록 원문과 비교하
여 일부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하여 텍스트의 언어는 산스크리
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는 비록 판본별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범자 텍스트에 나
타나는 차이는 매우 적다. 즉 한국 내부에서의 범자 텍스트의 전승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우선 범자 즉 문자를 단위로
음절구조적인 분석을 하여 ‘범자의 음절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
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대응 예들을 찾아 음절 단위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4) 不空(705년-774년)은 師子國(오늘의 스리랑카) 사람이다. 唐나라의 密宗祖師 중의 한
사람으로 중국에서 善無畏, 金剛智와 함께 ‘開元三大士’ 불린다. 그리고 鳩摩羅什, 玄
奘, 眞谛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4대 譯經家로 불리기도 한다. 10세부터 중국에서 생활
하였고 15세부터 금강지를 따랐으며 그 후 중국과 天竺 등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많
은 梵本 불경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평생 거의 110여부 등 다수의 밀교경전
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5) 佛陀波利(?-?)는 罽賓國(오늘의 카슈미르 지역) 출신의, 唐高宗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승려이다. 676년에 중국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에 계빈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그가 번역한 불경으로는 주로『佛顶尊胜陀罗尼经』,『长寿灭罪护诸童子陀罗尼
经』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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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절 유형에 따라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의 표기를,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의 표기를 고찰하였는데 기본 음절의 고찰은 음가 대응 규칙을 찾는데
중심을 두었고 복자음 음절의 고찰은 한글의 표기 방법을 고찰하는데 중심
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오대진언(1485) 실제 한글 표기와 실
담자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일부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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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본 장에서는 진언 자료의 기초적인 이해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범자의
자형과 산스크리트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다음 텍스트의 경계 단위와
범-한-중 대응 예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悉曇字는 梵字의 일종이며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산스크리
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자이다.6)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
온 많은 불전들이 실담자로 기록되어 있다(전순환 2012:43). ‘悉曇’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 siddham의 한자 음사어이며 이는 ‘완성된’ 또는 ‘완벽
한’ 등의 의미를 지닌 siddha와 ‘문자’를 의미하는 mātṛkā의 합성어이다(김
현덕 2016:158-159). 하지만 오늘의 중국에서는 실담자의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구법승 空海(774-835)가 唐나라로부터 밀교와 함께 실담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왔으며 실담 연구는 일본에서 점차 悉曇學을 이루면
서 오늘까지 전승되어 왔다.
悉曇學의 발전에 悉曇章 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悉曇章이란
渡邊英明(1983:89)에서는 “실담범어의 字母와 字體를 배열하고, 字를 만들
6) 현재 인도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용되는 100여개 이상의 문자들의 모체는 브라흐미
(Brahmī) 문자이다. 브라흐미 문자는 형태 변화에 따라 인도의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
게 되는데 북부에서 4세기 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굽타 문자는 산스크리트를 위해 사
용되었고 굽타 문자에서 몇 개의 변이형이 발전되는데 그 가운데 悉曇 문자가 있다.
또 다른 변이형으로 나가리(Nāgarī) 문자가 있으며 나가리 문자는 8세기 무렵부터 사
용되었고 원래는 산스크리트를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벵골어, 네팔어, 티베트어
와 같은 많은 언어들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eva- ‘신; god’라는 단어가 붙여진
‘데바나가리(Deva-Nāgarī)’가 ‘나가리’보다 더 대중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전순
환 20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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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결합 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전인 音韻書”라고 하였
고, 周廣榮(2004:6)에서는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
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連聲하는 등의 기본적 語音
과 어법을 알게 해주는 것을 실담장”라 한다고 하였다(강대현 2014: 14-15
재인용).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거나 일본에서 자체로 만든 다양한
실담장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唐나라 智廣(760?-830?)의
≪悉曇字記≫, 安然(841-?)의 ≪悉曇藏≫(880) 등이 있다. 더욱 상세한 내
용은 馬淵和夫(2006), 강대현(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범자로 기록된 제일 이른 시기의 진언은 葛項寺의 묵서 다
라니인 准提眞言(758)이고, 한자로 기록된 것은 이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의
佛國寺 釋迦塔에서 나온 無垢淨光大陁羅尼(701-751)이다(남권희 2005). 이
를 통해 한국에서는 범자 혹은 한자 기록의 진언이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이미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悉曇章도 있는데『고려대장경』의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에 不空의 실담장 50字門이 실려 있으며 범자와 한
자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안주호 2002:177-178).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서명이『眞言集』인 책에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 실려 있으며 이 책 이후
로는 범자, 한자, 한글이 모두 표기된다.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료
의 자형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형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차이들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범자 역시 실담 범자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본고가 고찰할 오대
진언(1485)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다.
현재『眞言集』은 여러 판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이 있다.7) 이 중 망월사본
(1800)이 간행 배경과 보전 상태로 보아 한국의 범자 자형을 이해하는 데
제일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7) 18세기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중간본이다. 망월사본(1800)의 범례와 실
담장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중
간본의 실담장은 앞서 기존의 실담장 범자의 오
류를 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
심사본(1569)에서 한자 ‘佉’와 대응하는 범자와
‘誐’ 대응 범자가 뒤바뀌었는데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서 정확하게 되돌려 놓았다.
안심사본(1569) 망월사본(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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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집 실담장에서 큰 글씨로 제시된 범자가 있는데, 이를 아래 [표1]에
서 ‘大字’라 하였다. 이외에 한자 표기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시된 여러
개의 범자도 있다. 大字로 제시된 범자의 형태는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
도로 서예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진언의 본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다. 실제 진언 범자로 나타나는 자형은 한자 표기 아래에 제시된 작은 글
씨의 범자들인데 이들은 범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이체 형태들을 제시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실담장 끝부분에 또 다시 보다 작은
글씨 범자의 제시가 있는데 이는 大字의 원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를 ‘小字’라 할 것이다. 아래 범자의 이체 형태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본 장에서는 大字와 小字의 제시를 중심으로 간단
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필요 시 이체 형태의 범자도 언급할 것이다.
아래의 [표1]에서는, 한국 범자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일본에서 유
통하는 범자 자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실담자 자형의 이미지는 馬
淵和夫(2006:2-11)을 참고하였다. 먼저 범자 摩多의 자형과 범어의 모음체
계에 대해 보겠다.
[표1] 진언집 悉曇章 摩多의 자형 및 문자전환
제1면 左 제1면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8) 전환 일본 大字 小字
a * u *
ā * ū *
i e
ī ai
제2면 左 제2면 (助音) 右




위 도표에서 ‘전환’은 로마자로의 전환을 말한다. 범자 마다는 한글의 중
성과 같은 것으로 제1면과 제2면의 좌와 우로 모두 4개의 면에 16개 범자
摩多가 제시되어 있다. 小字에 ‘*’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실제 진언 표기
에서 사용되는 이체 형태의 범자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의 小字
는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범자 자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앞 3개의 면에 제시된 12개 범자 마다를 通摩多라 부르고 마지막
면의 범자 마다를 別摩多라 부른다.
먼저 별마다부터 보면 ‘ṛ, ṝ, ḷ, ḹ’을 전순환(2012:51-52)에서는 ‘소난트
(Sonant)’라 부른다. 소난트란 r, l, m, n 등의 유음(Liquid) 또는 비음
(Nasal)의 레소난트(Resonant) 자음들이 특정 환경에서 즉 자음 사이에 놓
이게 될 때 모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된 모음들을 말한다. 4개의
소난트 중 ‘ḹ’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고전적 문자 전환에서는 ‘ri, rī, li’
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의 도표에서 진언집의 실담 범자를 보
면 고전적 문자 전환과 같이 ‘ri, rī, li, lī’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면의 ‘aṁ, aḥ’ 두 범자가 있는데 이는 문자라기보다
문자적 기호에 가깝다. 즉 ‘aṁ’는 범자 ‘a’의 꼭대기에 ‘˙’의 점을 찍고 있으
며 ‘aḥ’는 범자 ‘a’의 오른쪽에 ‘:’의 두 점을 찍고 있다. 전자를 ‘아누스와
라’, 후자를 ‘위사르가’라 부른다(전순환 2012:56).
기타 남은 마다로는 ‘a, ā, i, ī, u, ū, e, ai, o, au’ 10개가 있다.9) ‘a:ā’,
8) 실제로 小字 즉 大字의 원형 제시에서 ‘a ’, ‘ā ’, ‘u ’, ‘ū ’, ‘o , ‘au ’
로 되어 있다. ‘aḥ’와 ‘aṁ’ 또한 ‘a ’에 문자적 기호와 함께 각각 , 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이러한 小字들은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고 小字의
기타 이형태 표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들을 찾을 수 있다. 도표에서 ‘*’ 기
호가 표기된 범자는 이형태 범자로 교체된 것들이다.
9) 진언집 범자의 大字 자형을 보면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크다.




‘i:ī’, ‘u:ū’, ‘e:ai’, ‘o:au’는 短音과 長音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중 ‘a:ā’,
‘i:ī’, ‘u:ū’는 單母音이고, ‘e:ai’, ‘o:au’는 二重母音이다. 하지만 ‘e, o’는 ‘ai,
au’와의 장단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 음성적으로는 ‘e, o’는 장음에
속하며 이중모음으로 인지된다.
위의 로마자 전환은 단순 문자 전환이므로 실제 범어의 음가를 참고하
면 아래와 같다. (문자적 기호의 아누스와라 ‘ṁ’와 위사르가 ‘ḥ’는 제외하였
다.)
[표2] 산스크리트 모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2)
위의 음가를 보면 ‘a’의 음가는 실제로 [ɐ], [ə]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순환(2012:53)에서는 사실 ‘a’의 음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
지 않고 있으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음성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
두 음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위의 범자 장단음의 한글 진언 표기에 대한 고찰을 연구 범위에
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본고의 ‘a’ 모음은 ‘a, ā’ 모음을 포함하고, ‘i’ 모음
은 ‘i, ī’ 모음을 포함하며, ‘u’ 모음은 ‘u, ū’ 모음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모음의 ‘e’와 ‘ai’, ‘o’와 ‘au’는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
여주고 있어서 이들은 각각의 모음으로 제시할 것이다.
2.1.2. 悉曇章의 體文과 자음체계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 제3면부터 제6면까지의 범자 體文에 대해 보겠다.
에서 가 좀 특이한데 이는 진언집 범자의 大字 의 머리 부분의 형태를 따르고 있
음이 보인다. 이외 기타 小字 범자들은 일본의 범자와 거의 일치한다.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일모음
문자변환 a ā i ī u ū
음가 [ɐ], [ə] [a:] [i] [i:] [u] [u:]
소난트
문자변환 ṛ ṝ ḷ ḹ
음가 [ɹ] [ɹ:] [l] [l:]
이중모음
문자변환 e ai o au
음가 [e:] [a:ɪ] [o:] [a: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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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진언집 悉曇章 體文의 자형 및 문자 전환
제3면 牙音 (左) 제3면 齒音 (右)






제4면 舌音 (左) 제4면 喉音 (右)






제5면 脣音 (左) 제5면 超音亦云和會聲 (右)











범자 體文은 한글의 초성과 같은 것이다. 제3면부터 제5면까지 각각 좌
와 우 두 개의 열로 범자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제6면은 한 개 열의 범
자가 있다. 제3면의 좌측 열부터 순서별 각각 ‘牙音’의 ‘ka, kha, ga, gha,
ṅa’, ‘齒音’의 ‘ca, cha, ja, jha, ña’, ‘舌音’의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音’의
‘ta, tha, da, dha, na’, ‘脣音’의 ‘pa, pha, ba, bha, ma’, ‘超音’의 ‘ya, ra, la,
va, śa, ṣa, sa, ha, kṣa’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범자는 단순히 자음만을 위한 표기가 아닌 ‘a’ 모음의 음
절 표기이다. 이들을 대체적으로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牙音’은 연구개음, ‘齒音’은 경구개음, ‘脣音’은 순음이다. 하지만 ‘舌
音’은 사실 권설음이고, ‘喉音’이 치조음이며 이외 ‘超音’은 기타 유음, 마찰
음, 반자음등을 모은 것들이다. ‘超音’에서 맨 마지막 범자 ‘kṣa’는 기타 범
자의 單子音 음절 성격과 달리 2개의 자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복
자음 음절이라 할 것이다.
실제 범자 체문의 산스크리트 자음 음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산스크리트 자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5)
파열음 비음
무성음 유성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연구개음
문자변환 ka kha ga gha ṅa
음가 [ka] [kha] [ga] [gha] [ŋa]
경구개음
문자변환 ca cha ja jha ña
음가 [ʨa] [ʨha] [ʥa] [ʥha] [ɲa]
반설음
문자변환 ṭa ṭha ḍa ḍha ṇa
음가 [ʈa] [ʈha] [ɖa] [ɖha] [ɳa]
치조음
문자변환 ta tha da dha na
음가 [ta] [tha] [da] [dha] [na]
순음
문자변환 pa pha ba bha ma




산스크리트 자음체계의 제일 큰 특징은 파열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무성
음과 유성음,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어 무성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ya’의 음
가는 [ja]이고, ‘va’는 실제로 [ʋa], [va] 두 가지 음으로 발음이 가능하며
‘ha’는 유성후두마찰음의 [ɦa]으로 발음이 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글의 진언 표기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편
의를 위하여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음위치의 분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위의 분류에서 ‘설음’은 치조음이고 ‘권설음’은 치조권설음으로 실담장의
명칭과 다르다. 다음 훈민정음의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에 따라 ‘치음’을
다섯 번째 순서로 옮겼다. 그리고 마찰음들을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는
데 즉 ‘va’는 순음으로, ‘śa, ṣa, sa’를 치음으로 하였다. 기타 남은 후음과
유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이 실담장에서 제시된 單子音의 體文과 12개의 通摩多가
결합되는 범자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이를 ‘기본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12개 통마다 중 ‘a(ā), i(ī), u(ū), e, ai, o, au’ 모음과 결합한 것은 ‘기본 開
音節’, 남은 ‘-ṁ, -ḥ’가 결합한 것은 ‘기본 閉音節’로 분류한다.
1) 아음: ka kha ga gha ṅa
2) 설음: ta tha da dha na
3) 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
4) 순음: pa pha ba bha ma va
5) 치음: ca cha ja jha ña śa ṣa sa
6) 기타: ya ha ra la
무성음 유성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성문음
마찰음
문자변환 śa ṣa sa ha
음가 [ça] [ʂa] [sa] [ɦa]
유성음
경구개음 치조음 치조음 순치음
접근음
문자변환 ya ra la va
음가 [ja] [ra] [la] [ʋ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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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마다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모음 음절’이라 부르고,
실담장 맨 마지막 體文에 제시되었던 ‘kṣa’와 소난타 ‘ṛ’ 결합의 음절들은
복자음 음절로 분류하여 볼 것이다.
이외 비록 실담장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진언 범자에서
아누스와라와 위사르가와 같이 문자적 기호의 범자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
어 ‘ ’, ‘ ’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ṭa’, ‘ṭha’의 범자에 ‘ ’ 혹은 유사한
문자적 기호를 가하여 고유의 ‘a’ 모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라마’로 부른
다고 한다(전순환 2012:56). 본고는 ‘ṭ, ṭh’ 등을 ‘자음 음절’이라 부를 것이
다.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복자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다. 하지만 실
제 진언 표기에서 매우 다양한 복자음 유형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전해
온 실담장에서는 복자음 분류의 논의가 있는데 편찬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
양하다. 본고는 흔히 알려진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18章 체재10)의
실담장을 통해 복자음의 분류를 알아 볼 것이다.
18장 체재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대체적으로 기본 음절의 범자가 소개
되어 있고 제2장부터 복자음이 시작된다. 기본 음절의 單子音을 ‘C’라 하고
모음을 ‘V’라고 하면 제1장 기본 음절의 구조는 ‘CV’이다. 제2장부터 제7장
의 복자음 음절은 순차적으로 ‘CyV’, ‘CrV’, ‘ClV’, ‘CvV’, ‘CmV’, ‘CnV’의
구조를 갖는다. 이들의 차이는 ‘C’ 다음의 제2자음에 있다. 제8장부터 제14
장까지는 앞서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모든 음절 앞에 음절 ‘r’를 추가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rCV’, ‘rCyV’, ‘rCrV’, ‘rClV’, ‘rCvV’, ‘rCmV’, ‘rCnV’이
다. ‘r’를 제1자음이라고 하면 제15장은 ‘r’ 대신 치조비음과 결합하고, 제16
장은 소난타의 자음 결합의 음절로 ‘Cṛ’ 등이고, 제17장은 규칙을 찾기 힘
10) 일본에는 12章 체재, 13章 체재, 14章 체재 등 다양한 체재의 실담장이 남아 있다(강
대현 2014 참고). 제1장 기본 음절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제2장
부터의 복자음의 유형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편찬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후에 18章 체재의 실담장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唐나라 智廣
(760?-830?)이 만든 『悉曇字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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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는 의미로 ‘難覺章’이라 부르는데 제1자음이 ‘s’인 복자음 유형들이 많
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18장은 孤合章이라 부르며 분류가 어려운 특이한
복자음들을 따로 모아놓았다.
위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r’인 음절에서 ‘r’은 기타 자음과 달리 사실
은 두 음절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가리 범자에서 후행
음절에 문자적 기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karma’에서 ‘kar#ma’의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전순환 2012:65 참고). 실담 문자에서도 ‘r’은
(rma), (rya), (rśa)’ 등과 같이 일반 범자의 머리 위에 ‘ ’와 같은 기호
적인 표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는 범자 즉 문자적 단위의 음절 구조
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후행음절의 제1자음인 복자음 음절로 간
주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예를 들어 ‘karma’을 문자가 반영하는 그대로
‘ka-rma’의 2음절로 볼 것이다.
사실 위의 18장 체재의 실담장의 복자음 분류는 실제 진언 범자의 유형
을 분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자음이 ‘r’인 복자음이 제8장
에서 제14장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진언 텍스트의 범자 유형에
서 제9장부터 제14장의 복자음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범자 음절 예를 들어 ‘ddha, nna’ 등은 難覺章, 孤合
章에 들어가거나 혹은 없기도 한다. 즉 실담장의 분류는 비경제성과 실용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한글
표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복자음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정
리할 것이다.
유형1: <C+제2자음>
(1) 제2자음 ‘y’류: kya, hye, dya, dhya, sya, ṣya, vya
(2) 제2자음 ‘r’류: kra, ghra, tra, tri, trai, dre, pra, jra, jre
(3) 제2자음 ‘l’류: hlā
(3) 제2자음 ‘v’류: tva, tve, nva, jva, dve, sva, śva, hva
(4) 제2자음 ‘m’류: tma, dma, nma, sma, hma, dmi, ṣmi
(5) 제2자음 ‘n’류: gna, ghna, tna, gni
(6) 제2자음 ‘-ṛ’류: kṛ, gṛ, tṛ, dṛ, dhṛ, pṛ, mṛ, jṛ, h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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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제1자음+C>
(1) 제1자음 ‘r’류: rya, rtha, ryaḥ, rta, rbhe, rga, rma, rte, rśa
(2) 제1자음 ‘N’류: (n-) nta, nti, ndi, nni (ṇ-) ṇṭa, ṇṭha, ṇdi (ñ-) ñca, ñja
(3) 제1자음 ‘T’류: (t-) tta (d-) ddhya, ddha, ddhe
(4) 제1자음 ‘S’류: (s-) sta, ska, spha (ṣ-) ṣṇa, ṣṇi, ṣṭa, ṣṭhi (ś-) śpai
(5) 제1자음 ‘k’류: kṣa, kku, kga, kta, kdha
(6) 제1자음 ‘m’류: mbha
유형3: 복자음 폐음절 및 기타
(1) ‘-ṁ’류: tyaṁ, ghraṁ, dhvaṁ, rmaṁ, ṇdaṁ, ṣṭaṁ
2)) ‘-ḥ’류: bhyaḥ, svaḥ, ryaḥ, paḥ, naḥ. koḥ
위의 분류는 본고에서 범자의 문자 단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는 문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문자와 음운
의 차이가 보일 때도 있다. 본고 고찰 자료에서 반영되는 일부 음운현상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전순환 2012:149-150, 212-218의 내용을 참고).
먼저 아누스와라 ṁ의 산디현상을 보겠다. 산디는 산스리트의 음운변화
현상을 말한다. 어말의 –m은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데 이의
발음은 따라오는 자음의 조음과 동일하다. 하지만 문장 휴지나 끝에 올 경
우 바뀌지 않고 m 그대로 쓰인다. 후행 자음에 의한 발음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어말의 –m이 모든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 이 현상은 산디
에서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범자는 발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두 아누스와라 ṁ의 문자 기호 표기로 반영된다.
다음으로 어근의 형태변화에 대해 보겠다. 산스크리트 어근의 모음은 고
변화전 환경 변화후 발음 환경
m + k/kh/g/gh/ṅ ↠ ṁ [ŋ] k/kh/g/gh
m + c/ch/j/jh/ñ ↠ ṁ [ñ] c/ch/j/jh
m + ṭ/ṭh/ḍ/ḍh/ṇ ↠ ṁ [ṇ] ṭ/ṭh/ḍ/ḍh
m + t/th/d/dh/n ↠ ṁ [n] t/th/d/dh
m + p/ph/b/bh/m ↠ ṁ/n [m] p/ph/b/bh
m + y/l/r/v, ś/ṣ/s, h ↠ ṁ [ŋ] y/l/r/v, ś/ṣ/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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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교체(Ablaut)에 따라 음량(Sound Quantity)이
줄어드는 감소단계(Reduction Grade), 고유의 음량이 유지되는 표준단계
(Normal Grade), 음량이 늘어나는 증가단계(Lengthened Grade) 등 이론적
으로 세 단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소단의 형태를 약형태(Weak
Form), 표준단계와 증가단계를 강형태(Strong Form)라 한다. 이들의 모교
체 현상은 단일모음의 교체, 이중모음의 교체, 유음(모음)의 교체, 비음의
교체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범위에 제한하여 이중모음의
교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겠다.
즉 이론적으로 ‘ay’의 음량이 줄어들면 ‘i’의 감소단계가 되고, ‘a’가 추가
되면 증가단계의 ‘aay’가 되는데 모음 앞에서의 형태는 ‘y<ay<āy’이고, 자
음 앞에서 형태는 ‘i<e<ai’가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원순모음을 보면
이론적으로 ‘u<av<aav’이지만 형태는 모음 앞에서 ‘v<av<āv’이고, 자음
앞에서 ‘u<o<au’이다. (이 부분은 필자의 이해에 따른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어근의 형태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주로 자음 앞의
예를 중심으로 보겠다.
[표5] 모음교체에 의한 어근의 형태변화의 예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y/i (<i) ay/e (<ay) āy/ai (<aay)
v/u (<u) av/o (<av) āv/au (<aav)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어근의 형태변화 MONIER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표제어
1) cit cet cait cit
2) diś deś daiś diś
3) bhikṣ bhekṣ bhaikṣ bhikṣ
4) mith meth maith mith
5) vid ved vaid vid
6) budh bodh baudh budh
7) mud mod maud mud
8) rudh rodh raudh rudh
9) luk lok lauka lok
10) śru śro śrau śr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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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도표에서 1)-5)번은 자음 앞에서 ‘i<e<ai’의 형태변화의 예이고, 6)번
-10번은 자음 앞에서 ‘u<o<au’의 형태변화의 예이다. 음영을 한 부분은 세
단계의 형태에서 표제어로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
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어근의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감소단계로 되어 있
는데, 감소단계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표준단계, 이 단계도 존재하지
않으면 증가단계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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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먼저 오대진언(1485)의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보겠다.
[그림1]
위의 [그림1]을 보면 오대진언(1485)는 1면에 6행, 매 행에 14자 혹은 15
자로 되어 있으며 문자는 ‘梵字→한글→漢字’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먼저 한자 텍스트를 보면 일부 작은 글씨로 ‘一, 二, 三, ...’의 숫자 표기
를 볼 수 있다.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句가 끊기는 단위를 말한다. 매 10개
구가 끝나는 곳에 ‘十, 二十, 三十, ...’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11구, 제12
구, 제13구 등은 ‘十一, 十二, 十三, ...’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一, 二, 三,
....’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20구에는 ‘二十’이라 하고 제21구부터 다시
‘一, 二, 三, ...’으로 표기한다. 백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제100구, 제200구,
제300구에 ‘一百, 二百, 三百, ...’이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一, 二, 三,
오대(1485) 24b 오대(1485) 25a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의 숫자 표기는 생략한다.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총 79句로 되어 있는데 제78句까지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의 제79句에는 숫자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최대한 간
략한 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부록1에서 범자 텍
스트에 ‘(1), (2), (3)...(11), (12), (13), ..., (101), (102), (103), ...’의 표기가
있는데 이는 한자 텍스트가 끊기는 부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 텍스트를 보면 속이 비어있는 圈點 ‘￮’가 표기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句 단위가 끊어지는 부분과 대응하는 곳에 권
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의 구 단위보다 좀 더 작은 단
위로 또 다른 권점들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의 구 단위와 대
응하는 권점은 한글의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작은 단위의 끊기에는 한글
아래에서 오른쪽 편에 찍혀져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1에서 제1구가 끊
어지는 부분에 한글의 권점이 ‘ ’와 같이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그 아래
작은 단위의 권점은 ‘ , ’와 같이 한글 아래 오른쪽에 찍혀 있다.
기타 진언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가 있는데 망월사본(1800)에서는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권점 ‘￮’으로 표기하고 작은 단위의
끊기는 ‘ㅿ’의 표기가 있다. 같은 문구의 다라니를 예로 아래와 같이 오대
진언(1485)와 망월사본(1800)으로 비교하여 보겠다.
[그림2]
위의 그림에서 오대진언(1485)는 ‘나모라￮​나￮​라야야￮’와 ‘마하가로니
오대진언(1485) 망월사본(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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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로 표기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나모라ㅿ​나ㅿ​라야야￮’와 ‘마
하ㅿ가로니가야￮’로 표기되어 있다. 오대진언(1485) 권점 표기가 18세기 망
월사본에 이르기까지 비록 표기 방법은 다르지만 경계 단위는 매우 엄격히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의 구가 끊어 지는 부분의 경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작은 단위의 경계의 실체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작은 단위의 경계 표기를 안주호(2003) 등에서는 ‘절 경계’라고 불렀다.
안주호(2003:76)에서는 절 경계에 대해, 이미 한역에서부터 절 경계가 잘못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한자로 음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하는 과정에
서 진언이 길 경우 독자적으로 해독하여 우리말에 가까운 독법으로 경계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리 고유 음율 3,4 내지 7,5를 즐기는
탓’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한글의 권점 표기는 한자 句
단위의 경계는 우선 매우 철저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절 경계
는 한자의 구 단위보다 더 작은 하위분류의 단위일 것이다. 본고는 산스크
리트 형태 분석 단위를 통하여 절 경계 단위를 알아 볼 것이다.
아래 다라니 S(‘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 구 단위의 제1구, 제2구, 제3
구를 예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겠다.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범어 원문에
각각 (1), (2), (3)으로 표기하였다.
[표6] 산스크리트 형태분석 단위의 경계
위 도표의 원문에서 제1구의 ㄱ)를 보면 ‘namo’와 ‘ratnatrayāya’의 두












ㄷ)bodhi sattvāya mahā sattv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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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흔히 2개 정도의 단어뭉치 크기로 끊어짐을 볼 수 있다. ㄴ)는 원문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변화 환경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들을 풀어서보면
설명하고 번역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12)
[제1구]
1. nam-as ⇒ namo
[어근] nam-: “(목, 허리 등)구부리다, 인사하다”
[산디] -as: 접사. 유성자음 즉 후행자음 ‘r’에 의하여 -o로 변한다.
[의미] 敬拜(를) 하다, 歸依(를) 하다
2. ratna=traya-aya ⇒ ratna trayāya
[어근] ratna-: “선물, 물건, 부(富), 보물”, tray-: “셋”
[합성어] “ratna”=“tray” : 三寶




1. namas ⇒ nama
[산디] -as→-aḥ→a: 자음 ḥ-어간은 후행모음이 장모음 ā인 경우 ḥ가 탈락한다.
[의미] 敬拜(를)하다, 歸依(를)하다
2. āri~ya=ava-lok-a~ita=īś-vara-aya ⇒ āryā valokite śvarāya
[형태] ‘āri+ya’ 어형성, i탈락의 약형태 ‘ārya’
[형태] ava(접사)-lok(어근)-a(접사)-ita(접사): 어형성
[산디] ita-īś→iteś: a/ā가 다른 종류의 모음인 i/ī와 결합할 때 e/ai로 나타난다.
[형태] īś-vara(접사)-aya(접사): 어형성
[의미]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3. 원문) nama āryā ⇒ 문헌) namaḥ aryaḥ
원문에서 ‘nama āryā’가 문헌에서 ‘namaḥ arya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개 장음 ā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위사르가 ḥ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
1. bodh-i=s-at-tva-aya ⇒ bodhi sttvāya
[어근] budh-: 알아채다, 인지/주의하다, 깨(어나)다
11) 전순환(2012:137)에서 ‘단어뭉치’란 실사와 동사와 같은 變化詞(Inflectional Words)와
不變化詞(No-Inflectional Words)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12) 전순환(2005)의 형태분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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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udh+i(접사): 어형성




2. mahā=s-at-tva-aya ⇒ mahā sattvāya
[어근] mah-: ‘일으키다, 해내다’
[합성어] ‘mahaḥ’=‘as+ant+tva’
[의미]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3. 원문) sattvāya ⇒ 문헌) satvāya
원문에서 tty-의 三重 자음군이 문헌 실담자에서는 ty-의 二重 자음군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형태와 음운 분석을 근거로 형태단위 경계를 찾아 끊으면
ㄷ)가 된다. 예를 들어 제1구의 ㄱ)는 ‘namo ratnatrayāya’로 2개의 단어뭉
치로 끊어지지만, ㄷ)는 형태 단위의 끊기로 ‘namo ratna trayāya’와 같이
3개의 경계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글의 작은 단위의 끊기
즉 절 경계가 ㄷ)의 형태 단위와 상당히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아래는 원문 ㄷ) 문장과 대응 한글 및 한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것이
다.
[표7] 한글 절 경계의 단위의 대비
위의 도표에서 예를 들어 제2구를 보면 ㄷ)는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aya(2)’으로 네 개의 형태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한글 텍스트는
‘나막￮알약￮바로기뎨￮​라야￮’으로 역시 4개의 단위로 끊어지면서 이들의
제1구












경계 위치도 일치한다. 이들을 대응하여 보면 ‘namaḥ/나막￮, aryaḥ알약￮/,
valokite/바로기뎨￮, śvāraya/​라야￮’가 된다. 기타 구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의 부록3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전체 문장을 모두 비교한 것이다. 비
록 절 경계의 끊기 대응이 불일치하는 예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
한다. 즉 한글의 절 경계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끊
어지는 것이다.
불일치의 예에서 일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
다. 예를 들어 위의 [표7]의 제1구에서 ㄷ)의 경계 단위는 ‘namo ratna
trayāya’으로 두 번째 단위는 ‘ratna’이고 첫 번째 음절은 ‘ra’이다. 이에 대
응하는 한글 음절은 ‘라’인데 실제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단위가 아닌 첫
번째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namo/나모(라)￮’,
‘ratna/​나￮’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마 한국어 고유어에서의
어두에 ‘ㄹ’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어두법칙의 제약의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같은 환경의 기타 예에서의 한글 표기의 상황을 좀 더 살
펴보겠다.
부록3을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전체 문장의 모든 형태 단위에서 제1
구와 같은 음운 환경의 예가 아래와 같이 몇 개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예1
1)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나￮​라야야￮ 
2) ㄷ) mahā lakuṭa(68)
韓) 마하(라)￮구타￮ 
3) ㄷ) namo ratna trayāya(77)
韓) 나모(라)￮​나​라￮야야￮
4) ㄷ) mati lokā tikrānta e(20)
韓) 마디로가￮디​란뎨￮
5) ㄷ) loke śvara rāga(33)
韓) 로계￮​라￮라아￮ 
위의 예1를 보면 2)번의 제68구, 3)번의 제77구가 1)번의 제1구와 같이
- 26 -
후행 단위의 첫 음절 ‘라’가 선행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번에서는 산스크리트 경계가 ‘mati lokā’으로 나타나므로 한글 표기
역시 마땅히 ‘마디￮로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마디로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라’가 어두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처리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예 5)번의 제33구에서는 ‘śvara rāga’가 한글 표기의
절 경계에서 ‘​라￮라아￮’로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ㄹ’ 어두 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5개 중에서 1개의 예만이 외
국어 표기에 충실히 하고 기타 4개는 한국어 음운 법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외국어 표기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진언이 독송되고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글 진언 텍스트의 절 경계 단위가 처음의 단순
한 외국어의 형태단위로부터 점차 한국어 고유의 형태단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위의 분석을 근거로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시키면 아래와 같이 梵-韓-中의 형태단위의 대응이 가능하다.
[표8] 범어 형태단위의 분리















킨 것이며 이에 한자 표기 역시 같은 단위로 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1
구는 세 개의 형태단위가 있으며 범어와 한글의 대응은 각각 ‘namo/나모￮,
ratna/(라)​나￮, trayāya/​라야야￮’로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끊어서 ‘namo/나모￮/曩謨, ratna/(라)​나￮/囉怛曩[二合], trayāya/​라야야￮/怛
囉[二合]夜野’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기타 제2구와 제3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형태단위를 기준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러한 형태 단위의 대응을 범자를 단위로 즉 문자 음절의 더 작은 단
위로 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1구에서 ‘namo’는 ‘na’와 ‘mo’ 두 개의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고, ‘ratna’는 ‘ra’와 ‘tna’의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로 분리할 수 있으며, ‘trayāya’은 ‘tra’, ‘yā’, ‘ya’의 복자음 음절과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과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표9] 범자(음절)단위의 분리
위의 도표는 모두 1음절의 범자를 단위로 끊은 것이다. 이에 기본 음절
이 있을 수 있고 복자음 음절이 있을 수 있다. 범자 기본 음절의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보면 대부분 똑같이 1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na/나/曩,
mo/모/謨, ra/라/囉, yā/야/夜, ya/야/野, na/나/曩, va/바/嚩, lo/로/路, ki/기
/枳, te/뎨/諦, bo/모/冒, dhi/디/地, sa/사/薩, ma/마/摩, hā/하/賀, maḥ/막/
莫’ 등이다. 하지만 복자음 1음절의 경우 한글과 한자가 각각 2개의 음절로








3)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뎨/諦
4) śvā/​/濕嚩[二合], ra/라/囉, ya/야/野
제3구
1) bo/모/冒, dhi/디/地
2) sa/사/薩, tvā/​바/怛嚩[二合], ya/야/野
3) ma/마/摩, hā/하/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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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怛嚩[二合]’이다. 이는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복자음 음절
과 유사한 자음군이 없어서 多音節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자음 음절의 다음절 표기에서 한글은 첫 음절이 ‘​’ 모음 음절이고,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의 4.1의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상세히 다룰 것
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二合’에 대해 보겠다.
실제로 오대진언(1485)의 한자 표기를 보면 ‘二合’이란 표기가 없다. ‘二
合’이란 표기는『진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그림2]를 보면 망월
사본(1800)의 다음절 한자 표기에서 ‘怛曩’, ‘怛囉’에 ‘二合’이란 작은 글자
표기가 있지만13), 해당 한자들이 오대진언(1485)에서는 ‘二合’의 표기가 없
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한
자들이 좀 작게 좁은 간격으로 들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래의 [그
림3]과 같다. 그러니 오대진언(1485)는 비록 망월사본(1800)처럼 ‘二合’이란
두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二合’ 단위의 묶음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음절 표기의 묶음을 모두 찾아서 부록1에 ‘二合’
으로 제시해놓았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는 망월사본(1800)처럼 글자의
제시가 없으므로 괄호를 넣어 ‘[二合]’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二合’뿐만 아니라 ‘三合’도 있는데 즉 1음절의 범자 대응
한자의 음절이 세 개인 것도 있다.
[그림3]
위의 [그림3]을 보면 범자는 복자음 음절 ‘tna, tra, strā, truṁ’의 1음절
13) 이외의 ‘引’ 표기는 범어의 장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tna) (tra) (trā) (truṁ)
tna/​나/怛曩[二合] tra/​라/怛囉[二合] strā/​라/薩怛囉[三合] truṁ/​롬/豽嚕唵[三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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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二合’ 혹은 ‘三合’의 ‘怛曩[二合], 怛囉[二合],
薩怛囉[三合], 豽嚕唵[三合]’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글은 ‘​나,
​라, ​라, ​롬’으로 모두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복자음 범자음절
대응에 합용병서의 한글 표기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
자는 3음절의 ‘三合’으로 한글은 한자 표기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을 더욱 작은 단위의 음소대응으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제4장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 분석할 것이
다.
이외에 1음절의 범자 음절이 아닌 2개 음절의 범자 음절의 대응 예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표9]에서 제2구의 두 번째 절 경계의 단위 대응
을 보면 ‘a-ryaḥ/알약/啊哩也[二合]’으로 되어 있다. 범자 ‘a-ryaḥ’은 두 개의
범자 즉 2개의 음절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로 음절 경계를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4]
위의 [그림4]을 보면 범자의 첫 음절 ‘a’는 한자 ‘啊’와 대응되고 한글은
종성 자음이 있는 ‘알’과 대응된다. 범자의 두 번째 음절 ‘ryaḥ’의 복자음
음절은 한자 ‘哩也[二合]’의 2음절과 대응되지만 한글은 ‘약’의 1음절과 대응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의 ‘알’에서 종성자음 ‘-ㄹ’이 범자의 제2음절의
첫 자음 ‘-r’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대응은 실제로 ‘a-r/알/啊哩’,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중국어의 음운사는 흔히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 現代漢語 4개의
시기로 나눈다. 상고한어 시기는 대체적으로 魏晉南北朝 시기 이전을 말하
고, 중고한어 시기는 흔히 唐나와 宋나라 시기를 말하며, 근대한어는 元·
明·淸 시기를 말한다. 즉 대개 5-6세기 이전은 상고한어 시기, 6세기부터
12세기는 중고한어 시기, 12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가 근대한어 시기인
것이다. 그 중 중고한어는 다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전기는 5세기부터 8
세기 중엽까지, 후기는 中唐 시기를 기준으로 8세기 중엽부터 12세기로 나
눌 수 있다.14) 오대진언(1485)의 한자 텍스트는 不空과 佛陀波利가 번역한
것이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7-8세기로 중국어의 음운사에서 前期 中
古漢語 시기에 속한다.
고대 중국에서 韻書는 중국어 음운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중
국어 음운학 연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韻書 자료로는『切韻』(601)이다.
『切韻』이 만들어진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는 위로 상고한어, 아래로 근대
한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切韻』
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이와 같은 계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운서들
을 ‘切韻系韻書’라 한다. 현재 절운계운서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서는 宋代의『廣韻』(1008)이다.15) 광운이 만들어진 시기는 宋代로 비록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속하지만 이 운서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전기 중고
14) 麥耘(2002)의 연구에 의하면 中唐부터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은 음운변화가 발생하
는데 輕脣音의 분화, 3․4等韻 글자의 합류 등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 中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中唐시기의 음운변화가 중고
한어 표준음운체계의 전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시기는 여전히 10세기 이후의 五代, 北宋시기이다. Pulleyblank(1984)에서 中古漢語
前期를 ‘EMC(Early Middle Chinese)', 後期를 ‘LMC(Late Middle Chinese)'이라고 불
렀다.
15) 절운계운서에서 시기적으로 절운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706년 王仁昫의『刊謬補缺切
韻』이 있는데 195운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 따라 ‘王一’ , ‘王二’, ‘王三’이라 부르
기도 한다. 송대 광운의 전칭은『大宋重修廣韻』이고 총 26,194자 수록되어 있고 206
운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운계 운서 중 제일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외 1037년 丁度의 『禮部韻略』, 1039년의 『集韻』, 1252년 劉淵의
『壬子新刊禮部韻略』이 있다. 劉淵의 예부운략은 107운으로 되어 있으며 흔히 平水
韻이라고 부른다. 元明이후 106운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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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의 것이다. 운서 연구는 주로 한자의 注音으로 사용되는 反切의 上字
와 下字를 통하여 진행된다.16)
韻書 이외 또 중국어 음운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韻圖가 있다.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宋代이후로 흔히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연구 자
료라고 한다.17) 하지만 일부 早期 韻圖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여전히 전
기 중고한어 시기의 것이다. 예를 들어 唐末 시기 저자 미상의『韻鏡』과
南宋 시기 鄭樵의『七音略』이다.18) 韻圖의 특징은 가로로 字母의 체계가,
세로로 等韻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등운은 운서의 각 韻들을 4개의 칸
으로 나누어 1등칸에 배열된 운을 1등운, 2등칸에 배열된 운은 2등운의 순
서로 3등운, 4등운이다. 字母는 당시의 중국어 자음체계를 36자모로 정리한
것이다.19)
16) ‘反切’은 한자의 注音法의 일종으로 두개의 한자 즉 反切上字와 反切下字가 또 다른
한자 즉 被切字를 주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東,德紅切’하면 ‘東’은 被切字이고, ‘德’
은 反切上字이며 ‘紅’은 反切下字이다. 피절자의 자음을 반절상자의 자모를 통해 알고,
피절자의 운모와 성조는 반절상자의 운모와 성조를 통해 알 수 있다.
17) 중국어 음운사에서 시기별 대표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상고한어의 대표 자료는
『詩經』(기원전 5세기 무렵)이고, 중고한어 대표 자료는『切韻』(601)이며, 근대한어
의 대표 자료는『中原音韻』(1324)이다. 중고한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切韻』은
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고, 宋代의 韻圖가 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다. 이외
근고한어 시기도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로부터 근대한어로의 과도기를 말하며 대표자
료로는『古今韻會擧要』(1297)이다.『古今韻會擧要』는 표면적으로 중고한어 전통 운
서의 체계를 따르는 듯하지만 ‘字母韻’으로 또 다른 체계 즉 당시 이미 변화된 음이
반영된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洪武正韻』(1375)는 시기적으로『중원음운』보
다 50년이 늦은 明나라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훨씬 보수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대개 남방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上古漢語 前期中古漢語 後期中古漢語 近古漢語 近代漢語
5세기이전 5-8세기 8-12세기 13세기 14세기이후
≪詩經≫ ≪切韻≫ 韻圖 ≪古今韻會擧要≫ ≪中原音韻≫(北)
≪洪武正韻≫(南)
18) 韻圖는 早期 韻圖와 後期 韻圖 두 종류로 나누는데 早期 韻圖는 切韻系韻書의 체계
를 반영하고 後期 韻圖에는 후기 중고한어 그리고 일부 근대음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모의 배열에 있어서도 조기 운도는 순, 설, 아,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지만
후기 운도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는 차이를 갖기도 한다. 후기 운도의
대표적인 자료로 宋代 혹은 遼代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四聲等子』이다.
19) 唐末의 守溫 스님이 ‘字母’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흔히 이 시기 이미 36개의 자모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20세기 초 중국
敦煌에서 守溫의 韻學殘卷이 발굴되면서 실제 守溫이 정리한 字母는 사실은 30개였
음이 밝혀졌다. 수온의 30자로모 脣音의 ‘不, 芳, 幷, 明’, 舌頭音의 ‘端, 透, 定, 泥’, 舌
上音의 ‘知, 徹, 澄, 日’, 牙音의 ‘見, 溪, 群, 來, 疑’, 齒頭音의 ‘精, 淸, 從’, 正齒音의
‘審, 穿, 禪, 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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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36字母 체계 (후기 중고한어)
중국어 음운학의 연구는 韻書, 韻圖 이외에도 실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
되는 押韻 자료, 현대 중국어의 방언 자료, 외국어의 번역 자료 등을 다양
하게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음가를 재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스웬덴의 한학자 칼그렌의『中國音韻學』(1915)은 처음으로
현대 음운론의 시각에서 고대 중국어의 음가를 재구한 연구 저서이다. 그
후로 중국 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의 음가 재구의 연구를 진행
하여 왔는데 특히 2000년이후 중고한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上古漢語
음가의 재구까지 이르렀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axter William의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1992), 鄭張尙芳의『上古音系』
(2003) 등이 있다.
潘悟雲의『漢語歷史音韻學』(2000)는 기존의 상고한어 연구들을 정리하
고 발전시켰으며 상고한어의 연구에 앞서 중고한어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반오운(2000)에서의 중고한어 음운체계는 상고한어의 연구와 체계적인 연
결이 가능하므로 본고는 반오운(2000)의 중고한어 음운체계의 재구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구 음가의 국제음성기호의 반영은 반오
운(2000)의 한국어 번역본인 권혁준 역 (2014)을 따를 것이다.
반오운(2000)에서는 제 학자들의 전기 중고한어 재구음을 비교하여 도
표를 만들었는데 번역본을 참고하면 자음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
(2014:99-100)에 있고, 운모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135-140)에 있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重脣音 幇 滂 幷 明
輕脣音 非 敷 奉 微
牙音 見 溪 群 疑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이를 본고의 부록4에 그대로 다시 제시하여 놓았다.
아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자음체계
부터 볼 것이다. 아래는 권혁준 역(2014:99-100)의 제 학자 비교도에서 반
오운의 재구음만 선택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11]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의 재구 음가
위의 [표11]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는 앞서 [표10]의 36
자모와 다소 차이가 있다. 36자모는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
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전기 중고한어의 순음은 重脣音 하나의 계열을 갖지만 후기 중고
한어에 이르러 3등운 글자에서 輕脣音이 분화되어 나온다. 절운계운서『廣
韻』의 反切 자료에서 脣音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唐作藩 2002:110
참조). 이에 대해 麥耘(2009:61)은 일부 중국 사람의 注音 혹은 梵漢 대응
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이 분류가 보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는 해당 자모와
결합하는 모음 즉 경순음은 세음성 개음이 있는 글자에만 나타나므로 개음
의 영향을 받아 마찰성분이 들어 pf와 같은 발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종
의 변이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p/=[p, pf]의 관계로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은 아직 음소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는다고
20)중국어 음운학 분야에서 흔히 ‘*’표기는 상고한어 재구음을 나타날 때 표기한다. 중고
한어 재구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의 중국어 음운사 주요 고찰 범주가
중고한어이며 또 범자의 로마자 전환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중고한어 재구음에 ‘*’
표기를 하겠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脣音 幇母 *p20) 滂母 *ph 幷母 *b 明母 *m
牙音 見母 *k 溪母 *kh 群母 *g 疑母 *ŋ
舌頭音 端母 *t 透母 *th 定母 *d 泥母 *n
舌上音 知母 *ʈ 徹母 *ʈh 澄母 *ɖ 娘母 *ɳ
齒頭音 精母 *ts 淸母 *tsh 從母 *dz 心母 *s 邪母 *z
正齒音
莊母 *tʂ 初母 *tʂh 崇母 *ɖʐ 生母 *ʃ 
章母 *ʨ 昌母 *ʨh 禪母 *ʥ 書母 *ɕ 船母 *ʑ





둘째, 전기 중고한어의 莊系와 章系는 후기 중고한어에서 하나의 照系가
된다. 莊系는 2등운과 3등운 글자와 결합하지만 운도에서 2등칸에만 출현
하며21), 章系는 오직 3등운과 결합하며 운도에서 3등칸에만 나타난다. 그리
하여 이를 각각 照2系, 照3系라 부르기도 한다.
셋째, 후기 중고한어에서 喩母는 운도에서 3등칸에만 출현하는 것과 4등
칸에만 출현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喩3母 혹은 ‘云母, 于母’라 하고
후자를 喩4母 혹은 ‘以母, 羊母’라 부른다. 匣母는 1등, 2등, 4등운에만 나타
나는데 3등운에만 나타나는 喩3母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전기 중
고한어 이들은 하나의 자모였지만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匣母와 喩3母로
분화된 것이다. 전기 중고한어시기의 *ɦ이 후행하는 3등운의 세음성 개음
에 의해 약화된 음으로 변하면서 喩3母가 된 것이다.
위로부터 일부 자모는 운모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순음은 3등운에만, 莊系는 2등운 혹은 3등운, 章系는 3등운에만, 喩母 역
시 3등운에만 나타난다. 이외 기타 자모의 운모 결합의 제약을 본다면 精
系는 1등운, 3등운, 4등운에만 출현하고(운도에서는 1등칸과 4등칸에서만
출현하여 3등운은 4등칸에서 나타난다), 설음에서 端系는 1등운, 4등운 글
자와만 결합하고, 知系는 2등운, 3등운 글자와만 결합한다. 牙音에서 群母,
齒音의 禪母, 半齒音의 日母 모두 오직 3등운에서만 나타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 대해 기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
다. 하지만 일부 쟁점으로 다루었던 문제점이 있는데 娘母, 來母, 濁音 등
이 그것이다.22)
먼저 娘母에 대해 보겠다. 초기 연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李榮
(1956:126)에서는 중고한어의 ‘娘母’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모라고 하였
다. 娘母와 泥母는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대부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며,
21) 韻圖에서 4등분을 한 매 칸을 각각 1등칸, 2등칸, 3등칸, 4등칸이라 부른다. 1등칸에
글자를 배열되는 운을 1등운, 2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2등운, 3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3등운, 4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4등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
부 3등운의 글자이지만 2등칸에 들어가거나 4등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2) 학자들 간 禪母와 俟母를 분리하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반오
운(2000)는 俟母를 분리하고 *ʐ으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특이한 자모이
며 梵漢 번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고는 이에 관련 내용을 생략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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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溫撰論字音之書』에서 舌頭音은 ‘端, 透, 定, 泥’로 되어 있고 舌上音은
‘知, 徹, 澄, 日’로 되어 있는데 娘母의 자리에 日母가 들어 있는데 후에 日
母가 독립되어 나가고 娘母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빈칸을 채워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특
히 邵榮芬(1982:35-43)에서는 운서의 反切 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
여 보면 娘母는 중고한어에서 泥母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
고 불경 번역에서 娘母는 知系의 기타 자모와 함께 범어의 권설음 계열과
대응하고 있다. 중고한어 시기 娘母와 泥母는 비록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
하여 자주 혼용하였을 것이지만 엄격히 보면 서로 독립된 음소를 가졌을
것이다.
다음 來母에 대해 보겠다. 중고한어의 來母는 *l으로 재구되지만 상고한
어에서는 *r으로 재구된다. 즉 중국어 음운사에서 來母는 *r>*l의 음운변
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23) 來母가 *l으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
여 李榮(1956)은 東晉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羅’와 ‘la’을 대응시킬 때 ‘輕
音’이라 注를 달았지만, ‘ra’와 대응할 때는 注가 없었는데 注가 있는 것은
유표적이고 주가 없는 것은 무표적이라 본다면 당시 來母는 ‘r’이었을 것이
라 하였다. 그런데 北凉 天竺 曇無讖의 불경 번역에서 ‘ra’ 번역에 ‘囉’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산스크리트와 대응하는 음가가 없을 경우
한자에 부수 ‘口’를 추가하여 造字하는데 ‘囉’는 이러한 造字에 속한다. ‘囉’
가 ‘ra’와 대응하고 ‘羅’는 ‘la’와 대응하는 것은 여기서 來母는 이미 *l으로
전환하였을 말한다. 즉 대체적으로 東漢시기로 보고 있다. 후기의 불경 번
역에서 來母의 음가 전환의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전통번역의 영향에 의한
혼란성일 것이다.
다음은 全濁音의 문제이다. 중고한어 전탁음은 일반적으로 유성음으로
23) 일찍이 20세기 초 曾運乾(1928)의 고문헌 고찰에서 喩4母와 定母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학계에서 흔히 ‘喩四歸定’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李方桂(1971:10)은 喩4母 글자는 상고한어에서 流音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喩四
歸定’은 流音의 폐쇄음화 현상이다. 하지만 상고한어 喩4母를 *r로 재구하였는데 潘悟
云(2000, 권혁준 역 2014:431-438)에서는 티베트-버마어군의 同源語에서 중국어의 來
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r-인 반면 以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l-이며, 베트남 한자
어에서 來母는 古 베트남 한자어에서는 r-와 대응하고 좀 늦은 층위의 베트남 한자어
에서 l-과 대응하며, 특히 중국어 음운변화로 보면 來母는 상고한어 시기로부터
*r->l-의 변화를 겪었고 以母는 *l->j-의 음운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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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성유기음으로 재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劉廣和(1984)는 不空이 전탁음 글자로 범어의 유성유기음을 번
역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범어와 같이 유성유기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群母 *gh, 定母 *dh, 幷母 *bh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하지만 施向東(1983)에서는 玄奘의 번역이 唐代 中原音을 반영하는
것이며 全濁音으로 범어의 순수 유성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당시 중국어의
전탁은은 群母 *g, 定母 *d, 幷母 *b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는 施向東(1983)의 견해를 받아들여 中原音을 반영하
는 玄奘의 번역을 따라 전탁음을 유성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신 不空의
번역 특징은 당시 중국어의 長安方言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고찰은 중국어의 자모로부터 자음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중
국어의 운모에 대해 볼 것인데 운모는 모음의 체계 및 음절말 자음의 체계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먼저 중국어의 운모의 음절 구조를
보면 韻頭, 韻腹, 韻尾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韻頭는 介音을 말하
고, 韻腹은 주요모음을 말하며, 韻尾는 음절말음이다.24)
그러나 중고한어 음절말음의 韻尾는 자음운미와 모음운미 두 종류로 나
눈다. 자음운미를 갖는 운으로는 –m, -n, -ŋ의 비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과, -p, -t, -k의 입성운미를 갖는 入聲韻이다. 이외 陰聲韻이 있는데 음절
말음이 없거나 모음운미를 가지는 것으로 -ø, –i, -u이 있다.
다음 주요모음을 보면 潘悟雲(2000)에서는 6모음 체계 즉 /a/, /e/, /i/,
/ə/, /o/, /u/으로 나누고 비슷한 모음의 운들을 변이음으로 처리하여 /a/
[ɑ, a, æ] , /e/ [e, ᴇ, ɛ] , /i/ [i, ɪ], /ə/ [ə, ɨ], /o/ [ɔ, ɤ, o, ʊ]̟, /u/ [u]으로
재구하였다. 아래는 권혁준 역 (2014:135-140)에서 제 학자들의 운모체계
재구음 중 반오운의 재구음만 분리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C)(M)V(E)으로 되어 있으며 C-성모, M-개음, V-주요모음,
E-운미이다. M은 C와 V(E)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介音’이라 부르는 것이다. 개음은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음성학 시각의 ‘활음’과는
다르다. 음성학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어의 개음과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는다. 이진호(2014:37)에서는 ‘활
음’ 개념에 대해 재조명하고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을 ‘반모음’으로 수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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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전기 중고한어 운모체계의 재구 음가
25) 권혁준(2014:140)에서의 재구음이 ‘ŭuon’으로 되어 있는데 ‘u’가 오타에 의한 오류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모음: /a/ [ɑ, a, æ]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歌1*ɑ 泰1*ɑi 豪1*ɑu 唐1*ɑŋ 談1*ɑm 寒1*ɑn 鐸1*ɑk 盍1*ɑp 曷1*ɑt
ø 戈1*(w)ɑ 桓1*(w)ɑn 末1*(w)ɑt
ɣ 麻2*ɣa 夬2*ɣai 肴2*ɣæu 庚2*ɣæŋ 銜2*ɣæm 刪2*ɣæn 陌2*ɣæk 狎2*ɣæp 鎋2*ɣæt
i 麻3*ia 庚3*iæŋ 陌3*iɛk
i 廢3*iai 陽3*iaŋ 嚴(凡)3*iam 藥3*iak 業(乏)*iap
모음: /e/ [e, ᴇ, ɛ]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ɣ 佳2*ɣɛ 皆2*ɣɛi 耕2*ɣɛŋ 咸2*ɣɛm 山2*ɣɛn 麥2*ɣɛk 洽2*ɣɛp 黠2*ɣɛt
i 支A*iᴇ ̆ 祭A*iᴇi 宵A*iᴇu 淸A*iᴇŋ 鹽A*iᴇm 仙A*iᴇn 昔A*iᴇk 葉A*iᴇp 薛A*iᴇt
ɰi 支B*ɰiᴇ ̆ 祭B*ɰiᴇi 宵B*ɰiᴇu 淸B*ɰiᴇŋ 鹽B*ɰiᴇm 仙B*ɰiᴇn 昔B*ɰiᴇk 葉B*ɰiᴇp 薛B*ɰiᴇt
ø 齊4*ei 蕭4*eu 靑4*eŋ 添4*em 先4*en 錫4*ek 帖4*ep 屑4*et
모음: /i/ [i, ɪ]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i 脂A*i
幽3*ɨu 侵A*i(ɪ)m 眞(臻)A*in 緝A*ip 質(櫛)A*itɰi 脂B*ɰi 侵B*ɰi(ɪ)m 眞(臻)B*ɰin 緝B*ɰip 質(櫛)B*ɰit
모음: /ə/ [ə, ɨ]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咍1*əi 登1*əŋ 覃1*əm 痕1*ən 德1*ək 合1*əp
i 之3*ɨ 微3*ɨi 尤3*iu 蒸3*ɨŋ 殷3*ɨn 職3*ɨk 迄3*ɨt
모음: /o/ [ɔ, ɤ, o, ʊ] ̟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模1*ŭo 灰1*ŭoi 冬1*ŭoŋ 魂1*ŭon25) 沃1*ŭok 沒1*ŭot
ɣ 江2*ɣɔŋ 覺2*ɣɔk
i 魚3*iɤ 元3*iɤn 月3*iɤt




-ø -i -u -ŋ -m -n -k -p -t
ø 侯1*əu 東1*uŋ 屋1*uk
i 東3*iuŋ 文3*iun 屋3*iuk 物3*i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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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중고한어의 운모체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사실 개음에 있다. 특히 3
등운 글자의 개음에 있다. 위의 도표를 보면 반오운의 개음 체계는 2등운
-ɣ–, 3등운 B류 -ɰi-, 3등운 A류 –i-으로 되어 있다.
3등운 A류와 B류의 분류는 重紐의 분류이다. 重紐는 대개 전기 중고한
어시기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等韻圖에서 3등운의 글자이지만
脣, 牙, 喉에서는 3등칸과 4등칸에 나누어서 배치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글
자들을 重紐 글자라 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운을 重紐韻이라한다.
중뉴운은 일반적으로 支韻, 脂韻, 祭韻, 眞(諄)韻, 仙韻, 宵韻, 侵韻, 鹽韻등
3등운들을 말한다. 그리고 4등칸에 배치되는 중뉴글자를 重紐4등 혹은 A
류 글자라 하고, 3등칸에 배치되는 글자를 重紐3등 혹은 B류 글자라고 한
다.
重紐의 A류와 B류가 반영하는 차이는 개음에 있다.26) 중뉴는 3등운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3등운은 細音性 개음을 갖는 글자이며 여기서 다
시 하위분류로 A류와 B류 두 가지 개음이 나누어진다. 그 중 B류 개음은
‘약한·이완된·中舌적인 음’(최영애 2000:63)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
제음성기호에 대한 재구 음가의 표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B류 개음의 특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반오운
(2000, 권혁준 역 2014)에서는 B류 개음을 ‘ɰi’으로 하고 이와 대응하는 A
류 개음을 ‘i’으로 재구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가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 보기보다 음소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반영하기 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뉴의 두 가지 개음이 확인되면서 비중뉴운의 3등운 글자들의 개음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陸志韋(1939:28), 麥耘(1992:122)
등은 성모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莊系, 云母, 知2系, 來母등의 反切下
字는 被切字 B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주고, 章系, 精系, 日母, 以
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A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
다.27) 이에 권혁준(2000)은 중뉴 이외 모든 3등운 글자를 C류라 하고 A류
26) 중뉴의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성모의 차이, 모음의 차이, 운미의 차이 등 다양
한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 대개 개음의 차이로 견해를 모으고 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영애(199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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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까운 것을 C1류, B류와 가까운 것을 C2류로 하고 C1류의 개음을 A
류와, C2류의 개음을 B류와 같이 재구하였다.
개음의 문제에 있어 앞서 3등운의 개음 이외 4등운의 개음 문제와 2등
운의 개음 문제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4등운 개음 문제의 쟁점
은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있는데 현재 개음이
없었다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28) 4등운 글자는 후기 중고한어로부터 3등
운 A류와 혼용되어 합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등운 개음이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없었다가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점차 개음
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2등운의 개음 문제 역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본고는 상고한어 시기 2등운 글자가 3등운 B
류 글자와 해성하는 등의 현상으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개음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29) 鄭張尙芳(1987[2012])은 중고한어 시기에 2등
운에 r개음이 있으며 상고한어에서부터 중고한어로 r>ɣ>ɯ>ɨ>i의 음운변
화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2등운 개음은 r의 변화과정에서 ɣ단계를 반영하
고, 3등운 B류는 ɯ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등운 B류 개음에 있어서 반오운(2013)은 ‘ɯi’으로 재구하면서 실제 발
음은 융합되어 ‘ɨ’와 같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음의 반모음 성격
을 반영하기 위하여 ‘ɯ’을 ‘ɰ’으로 수정하였다.30) 본고 역시 최근의 견해를
받아들여 3등운 B류의 개음을 ‘ɰi’으로 반영할 것이다.
앞서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음운체계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하지만 본고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 목적은 梵漢 번역을 이해하
는데 있으므로 일부 중국어 내부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재구음의 반영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권혁준 역 (2014)에서 제시하는
전기 중고한어 음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이다.
첫째, 3등운 개음의 분류에 있어서 본고는 중뉴글자의 A류와 B류 개음
27) 이러한 분류는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일부 자모 특히 知母와 來母는 B류
와의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A류와의 경향도 적지 않게 보인다(黃笑山 1996 참고).
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영애(2000:260-263)을 참고할 수 있다.
29)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473-487) 참고.
30)이는 復旦大學東亞語言數据中心 http://ccdc.fudan.edu.cn/bases/index.jsp에서 제시된
반오운의 재구음을 참고할 수 있는데 3등운 B류 개음이 모두 ‘ɰ’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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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만 반영할 것이다. 기타 비중뉴의 글자들은 모두 단순한 하나의 3
등운 개음 ‘i’개음으로 반영한다. 다만 莊系 3등 글자만은 B류 개음과 같이
하여 ‘ɰi’으로 반영하겠다.
둘째, 戈韻, 桓韻, 末韻은 중국어 음운학에서 合口韻으로 되어 있는데 실
제의 梵漢 번역에서는 비원순모음의 글자와 대응한다. 이에 대해 당시 중
국어 자음에 아마 원순성 자질의 첨가로 w가 첨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 ‘pwɑ’ 등으로 재구하였다. 본고는 w의 첨가를 삭제하고 그냥 단
순한 ‘pɑ’으로 재구할 것이다.
셋째, 권혁준(2014:144)에 의하면 ‘모음 o, ʊ 음소에는 모두 전이음 ŭ가
선행하며 이는 普通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ŭ’는 음소적인 자
격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본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o, ʊ’으
로 재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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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본 장은 기본음절 범자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의 종
류에 따라 ‘C+a’류, ‘C+i’류, ‘C+전설모음’류, ‘C+원순모음’류 음절로 분류하
였다. 전설모음에는 ‘e, ai’가 포함되고, 원순모음에는 ‘u, o, au’가 포함된다.
산스크리트에서 ‘a’ 모음 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31) 이에 먼저 ‘a’ 모음 표기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기타 모음의 예를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3.1.1 ‘C+a’ 음절
3.1.1.1 아음류
‘C+a’류에서 C자음이 아음인 범자 음절로 ‘ka, kha, ga, gha’가 출현한다.
이와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로마자 대문자
는 출현 다라니를 말하며 숫자는 출현 빈도를 가리킨다. 이외 한자의 중고
한어 재구 음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기타 예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예1
1) ka/가/迦/116 [S;8, G;3, Q;13, D;89, F;3] [迦:見母 戈3韻 *kiɑ]32)
31) 정승석(2003)은 고대 인도 백과전서로 평가되는 가장 방대한 서사시에 대하여 자모
통계를 내었는데 모음의 사용빈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a/ā’ 모음음절이 제일 많아
66.5%을 차지하고, 기타 ‘i/ī’ 모음음절이 12.1%, ‘u/ū’ 모음음절이 7.4%, ‘e’ 모음음절
이 6.2%, ‘o’ 모음음절이 3.6%, ‘ai’ 모음음절이 1.6%, ‘au’ 모음음절이 0.7%의 순으로
되어 있다.
32) ‘迦’는 중고음에서 見母 戈3韻의 *kiɑ와 見母 麻2韻의 *kɣa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
데 이 두 음가의 자모는 모두 見母이지만 운모에서 하나는 戈3韻, 다른 하나는 麻2韻
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기타 한자의 운모 대응을 보면 戈3韻은 나타나지만 麻2韻은
없다. 戈3韻이 더 일반성을 띠는 것이므로 麻2韻을 제외하고 戈3韻으로 대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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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가/揭/1 [D;1] [揭:見母 薛B韻 *kɰiᴇt]33)
3) ka/가/羯/1 [D;1] [羯:見母 月3韻 *kiɤt]
4) ga/아/誐/117 [S;3, G;2, Q;54, D;45, F;13] [誐:疑母 歌1韻 *ŋɑ]
5) ga/아/蘖/21 [Q;6, D;15] [蘖:疑母 薛B韻 *ŋɰiᴇt]
6) ga/아/揭/1 [S;1] [揭:群母 薛B韻 *gɰiᴇt]
7) ga/아/阿/1 [Q;1] [阿:影母 歌1韻 *ʔɑ]
8) kha/카/佉/6 [S;3, Q;2, D;1] [佉:溪母 戈3韻 *khiɑ]
9) kha/카/伽/2 [Q;1, D;1] [伽:群母 戈3韻 *giɑ]
10) gha/가/伽/1 [D;1] [伽:群母 戈3韻 *giɑ]
11) gha/카/伽/2 [D;2] [伽:群母 戈3韻 *giɑ]
위의 예1를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ka/가, ga/아,
kha/카, gha/가, gha/카’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과 결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a/가’ 1)번~3)번
1)번에 ‘ka/가/迦’ 대응의 예가 있는데 다라니의 출현 분포와 빈도는
‘S;8, G;3, Q;13, D;89, F;3’으로 되어 있다. 즉 다섯 다라니에 모두 출현하
며 출현 횟수는 총 116회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2)번 ‘ka/가/
揭’과 3)번 ‘ka/가/羯’의 예도 있는데 다라니 D에서 각각 1회만 출현한다.
1)번 예는 여러 다라니에 출현하고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반
적인 경향의 대응이라는 의미로 ‘일반대응’이라 하겠다. 2)번과 3)번의 경우
극히 적은 출현 횟수로 소수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대응이라 하
여 무조건 예외인 것은 아니다.
일반대응 예인 ‘ka/가/迦/116’에서 한자 ‘迦’의 중고음은 見母 戈3韻 *kiɑ
이므로 梵-韓-中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
戈3(*iɑ)’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예들도 분리하여 대응시킬 수 있는데
33) ‘揭’는 중고음에서 見母 薛B韻 *kɰiᴇt, 群母 薛B韻 *gɰiᴇt, 溪母 祭B韻 *khɰiᴇi의 세
가지 음이 있는데 1)번의 ‘ka’의 대응에서 見母 薛B韻 *kɰiᴇt의 음가를 적용하였고,
3)번의 ‘ga’의 대응에서 群母 薛B韻 *gɰiᴇt의 음가를 적용하였다. 이외 集韻의 반절에
의한 見母 月3韻 *kiɤt, 群母 月3韻 *giɤt도 있지만 이는 후기 중고한어와 가까운 시
기의 반절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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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응인 ‘ka/가/揭/1’와 ‘ka/가/羯/1’은 모두 자음의 대응이 ‘k/ㄱ/見
(*k)’으로 일반대응의 예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음의 대응에서 2)번이 ‘a/아
/薛B(*ɰiᴇt)’이고, 3)번이 ‘a/아/月3(*iɤt)’인데 한자가 *-t 자음운미의 入聲
韻 글자로 되어 있어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예외인 것처
럼 보이지만 아래의 예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ga/아’ 4)번~7)번
위의 예들에서 4)번의 ‘ga/아/誐/117’예가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
고 있고, 다음으로 5)번의 ‘ga/아蘖/21’도 20여회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5)번 예의 출현 횟수가 비록 4)번만큼 많지는 않지만 예외로
보기에는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볼 것
이다. 6)번과 7)번 예는 각각 1회로 소수대응이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반대응인 4)번과 5)번이 ‘g/ㅇ/疑(*ŋ)’으로
같고 총 138회이다. 소수대응의 6)번은 ‘g/ㅇ/群(*g)’이고 7)번은 ‘g/ㅇ/影
(*ʔ)’이다. 6)번과 7)번의 범자와 한글 대응은 ‘g/ㅇ’으로 일치하지만 한자에
서 차이를 보여주므로 예외에 속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대응을 보면 4)번과 7)번이 ‘a/아/歌1(*ɑ)’로 총 118회
이고 5)번과 6)번이 ‘a/아/薛B(*ɰiᴇt)’으로 총 22회이다. 5)번과 6)번의 한자
대응에서 *-t 자음운미를 글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20여회의 출현 횟수로
보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 번역에서 개음절 범자와 자음운미의 한자가
대응하는 현상이 비록 음성운 글자보다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보아 앞서 ‘ka/가’ 대응의 2)번
과 3)번의 소수대응에서의 모음의 대응은 예외가 아니게 된다.
☞‘kha/카’ 8)번~9)번
해당 예들의 출현 횟수를 보면 8)번 예가 6회, 9)번 예가 2회로 전반적
으로 높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8)번이 일반대응이 되고 9)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8)번이 ‘kh/ㅋ/溪(*kh)’이고
9)번이 ‘kh/ㅋ/群(*g)’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9)번이 예외가 된
다. 모음의 대응은 8)번과 9)번 모두 ‘a/아/戈3(*iɑ)’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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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10)번, ‘gh/카’ 11)번
10)번 예는 ‘gha/가/伽/1’이고, 11)번의 예는 ‘gha/카/伽/2’이다. 여기에서
는 단순히 출현 횟수로 보아 일반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자음
의 대응을 보면 각각 ‘gh/ㄱ/群(*g)’와 ‘gh/ㅋ/群(*g)’으로 한글 자음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같은 한자 ‘伽’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데 앞서 9)번의 예에서도 ‘kha/카/伽/2’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어 번역에서 群母 *g의 한자 ‘伽’가 범자 ‘kh’ 혹은 ‘gh’와의 혼용 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진언 표기의 대응체계에 의하면(제5장의
5.1.2절 참고), 10)번 예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戈3(*iɑ)’으로 일치한다.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음소대응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보겠다.
우선 ‘ga/아’의 대응에서 유성음 범자 ‘g’가 대응하는 한글 초성은 ‘ㅇ’이
다. 한자 자모가 疑母 *ŋ로 나타나는데 15세기의 훈민정음의 규칙에 의하
면 疑母 대응에 한글의 초성자음은 마땅히 꼭지가 달린 ‘ㆁ’이어야 한다.34)
여기에서 반영되는 한글 초성이 비록 ‘ㅇ’지만 실제로는 꼭지가 달린 ‘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표기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성
음의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의 한자 대응이 비교적 특이한데, 중고한어시기
중국어 번역 체계에 따라 비음의 疑母가 사용되고 한글 표기가 한자를 따
라 비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이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관련된 상세한 음운적 논의는 제5장
의 5.2.1절 초성 표기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g/ㅇ’의 한자 대응에 群母 *g와 影母 *ʔ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群母 *g는 한자 *g와 범자 g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예
외 대응으로 보인다.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와의 일반대응을 따
라 ‘ㅇ’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影母 *ʔ는 한글 표기에 의한 ‘ㅇ’와
꼭지 달린 ‘ㆁ’ 표기의 혼란성에 의한 것이 되겠다.
34) 참고로 만연사본(1777)에서의 진언 표기에서는 유성음 범자 ‘g’ 모두 한글 초성을 꼭
지가 있는 ‘ㆁ’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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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범자가 모두 ‘a’ 모음이고 한글 모음도 모두
‘아’이며 한자 운모는 대부분 歌1韻 *ɑ, 戈3韻 *iɑ의 주요모음 *ɑ에 대응한
다. 하지만 개음절 범자 ‘a’와의 대응에 자음운미의 入聲韻 한자가 나타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薛B韻 *ɰiᴇt, 月3韻 *iɤt 등이 사용되며 이들의 출현
횟수 또한 20여회로 단순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 번역
의 한자 표기에서 비록 개음절과 陰聲韻 글자의 대응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의 한자도 어느 정도 허용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모음도 *ᴇ,
*ɤ으로 *ɑ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넓은 영
역의 음가 대응이 허용됨을 볼 수 있다.
3.1.1.2 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설음인 예로 ‘ta, tha, da, dha, na’가 출현
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
1) ta/다/多/64 [D;36, Q;18, F;10] [多:端母 歌1韻 *tɑ]
2) ta/다/跢/42 [S;2, D;22, Q;18] [跢:端母 歌1韻 *tɑ]35)
3) ta/다/哆/24 [S;4, D;9, Q;5, F;6] [哆:端母 歌1韻 *tɑ]36)
4) ta/다/怛/17 [S;1, Q;7, D;19] [怛:端母 曷1韻 *tɑt]
5) ta/다/單/4 [D;4] [單:端母 寒1韻 *tɑn]37)
6) dha/다/馱/54 [S;10, G;1, Q;29, D;12, F;2] [馱:定母 歌1韻 *dɑ]38)
7) dha/다/陀/21 [Q;21] [陀:定母 歌1韻 *dɑ]
8) dha/다/達/1 [S;1] [達:定母 曷1韻 *dɑt]39)
35) ‘跢’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ɑ와 端母 泰1韻 *tɑi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전
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6) ‘哆’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ɑ, 徹母 麻2韻 *ʈhɣa, 知母 麻2韻 *ʈɣa, 昌母 麻3韻
*ʨhia, 昌母 支A韻 *ʨhiᴇ ̆, 昌母 之3韻 *ʨhɨ등의 다양한 음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는 그 중의 端母 歌1韻의 *tɑ음을 선택하였다.
37) ‘單’은 중고음에서 端母 寒1韻 *tɑn와 禪母 仙A韻 *ʥiᴇn의 두 종류 음이 있는데 여
기에서는 端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8) ‘馱’는 중고음에서 定母 歌1韻 *dɑ, 定母 泰1韻 *dɑi, 定母 齊4韻 *dei의 음가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39) ‘達’은 중고음에서 定母 曷1韻 *dɑt와 透母 曷1韻 *thɑt의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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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a/타/他/22 [S;1, D;21] [他:透母 歌1韻 *thɑ]
10) tha/타/佗/13 [S;1, Q;7, F;5] [佗:透母 歌1韻 *thɑ]40)
11) da/나/娜/32 [S;6, Q;6, D;21] [娜:泥母 歌1韻 *nɑ]
12) da/나/那/5 [S;2, G;1, D;2] [那:泥母 歌1韻 *nɑ]
13) da/나/乃/4 [Q;2, D;2] [乃:泥母 Ø咍1韻 *nəi]
14) da/나/拏/2 [F;2] [拏:Ø娘母 Ø麻2韻 *ɳɣa]
15) da/나/捺/1 [D;1] [捺:泥母 曷1韻 *nɑt]
16) da/다/多/1 [Q;1] [多:Ø端母 歌1韻 *tɑ]
17) na/나/曩/122 [S;9, G;7, Q;26, D;79] [曩:泥母 唐1韻 *nɑŋ]
18) na/나/那/8 [S;2, G;3, F;3] [那:泥母 歌1韻 *nɑ]
19) na/나/娜/4 [G;3, D;1] [娜:泥母 歌1韻 *nɑ]
20) na/나/拏/1 [S;1] [拏:Ø娘母 Ø麻2韻 *ɳɣa]
21) na/나//1 [D;1] [:泥母 Ø靑4韻 *neŋ]
위의 예2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은 ‘ta/다, dha/다, tha/타, da/나,
n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ta/다’ 1)번~5)번
여기에서 1)번이 64회, 2)번이 42회, 3)번이 24회, 4)번이 17회, 5)번이 4
회의 출현 횟수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대응 예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사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예
들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으로 모두가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가 130회가 있으며 이외 또 ‘a/아/曷1(*ɑt)’
가 17회, ‘a/아/寒1(*ɑn)’가 4회등 *-t 혹은 *-n의 자음운미 글자도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번역에서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현
상이다. 다만 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글 표기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정연하게 개음절 범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dha/다’ 6)번~8)번
에서는 定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40) ‘佗’는 중고음에서 透母 歌1韻 *thɑ, 定母 歌1韻 *dɑ 두 종류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透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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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이 54회, 7)번이 21회로 일반대응에 속하고 8)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dh/ㄷ/定(*d)’으로 모두 완전 일치한다. 여기에
서 유성유기음 범자 ‘dh’에 한글 평음 ‘ㄷ’가 표기되고 한자는 全濁音의 定
母 글자를 사용하여 일반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서 아음
에서 고찰한 ‘gh/ㄱ/群(*g)’와 체계적으로 평행한다. 다음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가 75회, ‘a/아/曷1(*ɑt)’가 1회이다.
☞‘tha/타’ 9)번~10)번
9)번이 22회, 10)번이 13회로 출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음의 대
응이 ‘th/ㅌ/透(*th)’, 모음의 대응이 ‘a/아/歌1(*ɑ)’로 두 예가 완전히 일치
한다.
☞‘da/나’ 11)번~16)번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나타나며 총 45회 출현하는데 그 중 11)번이
3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에서 대부분 ‘d/ㄴ/泥(*n)’로 나타나고 총 41
회이다. 여기에서도 유성음 범자 자음과 비음의 한글, 한자가 대응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음의 대응을 보면 14)번의 ‘d/ㄴ/娘(*ɳ)가 2회, 15)번의 ‘d/ㄷ/端
(*t)’가 1회이다. 이 중 14)번은 한자 泥母 대신 娘母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泥母와 娘母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것이
다. 이들의 혼용은 한글의 ‘ㄴ’ 표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娘母의 대응을 예외로 처
리할 것이다. 15)번에서는 유성음의 범자 자음 ‘d’의 대응에 한글이 마땅히
비음의 ‘ㄴ’가 나타나야 하는데 ‘ㄷ’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자 ‘多’의 성
모가 端母 *t인데 범자 자음 ‘d’와 대응하는 오류에 의한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로 대부분 일치하지만 13)번에서만 ‘a/
아/咍1(*əi)/4’의 대응이 나타난다. 주요모음 *ə의 반영을 앞선 고찰의 다른
모음의 출현 예와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의 대응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음운미 ‘*-i’의 대응이 보임이 비교적 특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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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나’ 17)번~21)번
여기에서도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136회에서 17)번만 12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n/ㄴ/泥(*n)’로 일치하고 20)번
예에서만 ‘n/ㄴ/娘(*ɳ)’의 대응이 1회 나타나는데 예외로 처리된다. 모음의
대응은 17번이 ‘a/아/唐1(*ɑŋ)’이 122회로 제일 많고 18)번과 19)번이 ‘a/아/
歌1(*ɑ)’의 대응으로 총 12회이다. 이외 20)번의 ‘a/아/麻2(*ɣa)’가 1회, 21)
번의 ‘a/아/靑4(*eŋ)’가 1회인데 예외이다. 그 중 20)번은 한자의 자모가 娘
母이므로 2등운 혹은 3등운 글자에만 출현해야 하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3.1.1.3 권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권설음인 예로 ‘ṭa, ṭha, ḍa, ḍha, ṇ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3
1) ṭa/타/吒/13 [S;7, Q;1, D;5] [吒:知母 麻2韻 *ʈɣa]
2) ṭa/타/姹/1 [F;1] [姹:Ø徹母 麻2韻 *ʈhɣa]
3) ṭha/타/吒/1 [D;1] [吒:Ø知母 麻2韻 *ʈɣa]
4) ḍha/다/茶/2 [Q;1, D;1] [茶:澄母 麻2韻 *ɖɣa]
5) ḍa/나/拏/5 [D;5] [拏:娘母 麻2韻 *ɳɣa]
6) ṇa/나/拏/21 [S;1 Q;11, D;8, F;1] [拏:娘母 麻2韻 *ɳɣa]
7) ṇa/나/弩/4 [D;4] [弩:泥母 Ø模1韻 *no]
위의 예3에서 범자와 한글의 대응으로 ‘ṭa/타, ṭha/타, ḍha/다, ṇ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ṭa/타’ 1)번~2)번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이 ‘ṭ/ㅌ/知(*ʈ)/13’이고 2)번이 ‘ṭ/ㅌ/徹(*ʈh)/1’으
로 2)번이 예외가 된다. 권설음의 범자 자음 ‘ṭ’가 무엇 때문에 한글에서 유
기음의 ‘ㅌ’로 표기됨이 비교적 특이하다. 혹시 한자 ‘吒’의 한국한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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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41)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ṭha/타’ 3)번
이에 3)번의 예 ‘ṭha/타/吒’ 하나만 있는데 출현 횟수도 1회이다. 이에
사용된 한자 ‘吒’는 앞서 ‘ṭa/타’의 1)번 일반대응에서 사용하는 한자 ‘吒’와
일치한다. 즉 3)번의 예는 예외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한글만 보아서는
유기음 범자 자음의 ‘ṭh’을 유기음의 한글 자음 ‘ㅌ’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
려 비교적 자연스럽다. 권설음 범자 자음 ‘ṭ’와 ‘ṭh’의 한글 표기의 특이한
현상은 3.2.3절의 자음 음절에서도 나타난다.
☞‘ḍha/다’ 4)번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ḍh/ㄷ/澄(*ɖ)’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자음과
평음의 한글 표기 및 全濁音의 한자가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아음과 설음에
서의 예와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ṇa/나’ 6)번~7)번
6)번의 자음의 대응은 ‘ṇ/ㄴ/娘(*ɳ)/21’이고 7)번은 ‘ṇ/ㄴ/泥(*n)/4’이다.
출현 빈도를 보아 권설음 비음의 대응에서 6)번의 娘母가 일반적이다. 앞
서 설음의 범자 자음 ‘n’ 대응에 한자 자모 泥母를 규칙 대응으로 하였으므
로 여기에서는 娘母를 규칙대응으로, 泥母를 예외로 할 것이다.
위의 고찰은 자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다. 권설음 범자는 치조음 계
열로 한글 표기에서는 앞선 설음의 표기와 같이 ‘ㄷ, ㅌ, 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는 설음에서 端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권설
음에서는 知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知系 자모는 중
고한어에서 출현 제약이 있어 2등운과 3등운에만 나타난다. 위의 권설음
한자 표기 예의 운모 또한 모두 2등운 글자로 ‘a/아/麻2(*ɣa)’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응에 속하긴 하지만 본고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운모의 대응을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 중세 한국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현대 한국한자음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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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순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순음인 예로 ‘pa, pha, bha, ma, v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4
1) pa/바/跛/54 [S;2, Q:14, D;31, F;7] [跛42):幇母 戈1韻 *pɑ]
2) pa/바/播/24 [S;2, G;1, Q:11, D;10] [播:幇母 戈1韻 *pɑ]
3) pa/바/鉢/18 [S;6, Q:1, D;11] [鉢:幇母 末1韻 *pɑt]
4) pa/바/泮/1 [S;1] [泮:Ø滂母 桓1韻 *phɑn]
5) pa/바/發/1 [D;1] [發:幇母 Ø月3韻 *piɤt]
6) pha/바/發/60 [S;2, D;58] [發:Ø幇母 Ø月3韻 *piɤt]
7) pha/바/泮/10 [S;10],[泮:滂母 桓1韻 *phɑn]
8) pha/바/頗/1 [D;1] [頗:滂母 戈1韻 *phɑ]
9) bha/바/婆/85 [S;7, G;6, Q:19, D;48, F;5] [婆:幷母 戈1韻 *bɑ]
10) bha/바/跛/4 [Q:2, D;2] [跛:Ø幇母 戈1韻 *pɑ]
11) bha/바/溥/1 [D;1] [溥43):Ø幇母 鐸1韻 *pɑk]
12) va/바/嚩/172 [S;29, G;10, Q:49, D;71, F;13] [嚩:*?]
13) ma/마/麽/100 [S;2, Q:51, D;36, F;11] [麽:明母 戈1韻 *mɑ]
14) ma/마/摩/67 [S;14, G;9, Q:4, D;38, F;2] [摩:明母 戈1韻 *mɑ]
15) ma/마/磨/1 [Q:1] [磨:明母 戈1韻 *mɑ]
위의 예4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pa/바, pha/바, bha/바,
va/바, ma/마’가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pa/바’ 1)번~5)번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p/ㅂ/幇(*p)’으로 일치하지만 4)번에서만 ‘p/ㅂ/滂
(*ph)/1’의 예외가 나타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ɑ)’가 총 78회, ‘a/아
42)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 *pɑ와 幇母 支B韻 *pɰiᴇ̆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43) ‘溥’는 중고음에서 幇母 鐸1韻 *pɑk와 滂母 模1韻 *pho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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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1(*ɑt)’가 총 18회 및 ‘a/아/桓1(*ɑn)’, ‘a/아/月3(*iɤt)’가 각각 1회 나타난
다.
☞‘pha/바’ 6)번~8)번
자음의 대응에서 6)번은 ‘ph/ㅂ/幇(*p)’으로 60회이고, 7)번과 8)번은 ‘ph/
ㅂ/滂(*ph)’으로 총 11회이며 한자의 자모에서 차이를 보여준다(유기음 범
자 ‘ph’에 한글이 평음의 ‘ㅂ’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6)번의 구체적인 대응 예는 ‘pha/바/發/60’으로 한자 ‘發’은 幇母이며 3등
운 글자이다. 그리고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輕脣音으로 변화한다. 제2장
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에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기 중고한어시기에 음성
적으로 마찰성을 가지고 있어 [pf]의 음가에 가까웠을 것이라 하였다. 즉
‘發’은 비록 중국어의 음소적인 차원에서 幇母에 속하지만 음성적인 [pf]의
특성에 의하여 유기음 범자 ‘ph’와 대응하였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번
의 ‘ph/ㅂ/幇(*p)/60’은 예외의 대응으로 처리한다. 즉 여기에서는 7)번과
8)번의 대응이 일반대응이 된다.
모음의 대응은 6)번은 ‘a/아/月3(*iɤt)/60’, 7번은 ‘a/아/桓1(*ɑn)/10’, 8)번
은 ‘a/아/戈1(*ɑ)/1’이다.
☞‘bha/바’ 9)번~11)번
자음의 대응에서 9)번이 ‘bha/바/幷(*b)/85’로 일반대응이고, 10)번과 11)
번은 ‘bha/바/幇(*p)’의 소수대응이며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예
외로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의 원인은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bh’ 자
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ɑ)’은
89회이고, ‘a/아/鐸1(*ɑk)’은 1회이다.
☞‘va/바’ 12)번
여기에서 한자 ‘嚩’는 진언 표기를 위한 造字이므로 중고한어음을 찾을
수 없는데 172회의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음의 대
응과 모음의 대응을 ‘v/ㅂ/嚩(*?)/172’, ‘a/아/嚩(*?)/172’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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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마’ 13)번~15)번
이 예들은 자음의 대응은 ‘m/ㅁ/明(*m)’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
1(*ɑ)’로 매우 정연하다.
위의 대응 예에서 한글 ‘바’는 범자 ‘pa’, ‘pha’, ‘bha’, ‘va’ 네 가지 음가
와 동시에 대응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가 분석은 제
5장의 5.2.1의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3.1.1.5 치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치음인 예로 ‘ca, cha, ja, śa, ṣa, s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5
1) ca/자/左/45 [S;5, Q:18, D;16, F;3] [左:精母 歌1韻 *tsɑ]
2) ca/자/拶/5 [G:1, D;4] [拶:精母 曷1韻 *tsɑt]
3) ca/자/佐/3 [G:1, D;2] [佐:精母 歌1韻 *tsɑ]
4) ca/자/桚/1 [D;1] [桚:精母 曷1韻 *tsɑt]
5) ca/자/斫/1 [D;1] [斫:章母 藥3韻 *ʨiak]
6) cha/차/蹉/4 [G:1, D;3] [蹉:淸母 歌1韻 *tshɑ]
7) ja/​/惹/47 [S;4, G:3, Q:17, D;18, F;5] [惹44):日母 麻3韻 *ȵia]
8) śa/샤/捨/14 [S;4, G:3, D;7] [捨:書母 麻3韻 *ɕia]
9) śa/샤/舍/13 [S;2, G:2, D;8, F;1] [舍:書母 麻3韻 *ɕia]
10) śa/샤/設/12 [S;1, G:5, D;6] [設:書母 麻3韻 *ɕia]
11) śa/샤/爍/1 [D;1] [爍:書母 藥3韻 *ɕiak]
12) śa/샤/寫/1 [D;1] [寫:Ø心母 麻3韻 *sia]
13) śa/Ø셔/設/1 [S;1] [設:書母 麻3韻 *ɕia]45)
14) śa/Ø사/捨/1 [G:1] [捨:書母 麻3韻 *ɕia]46)
15) ṣa/사/灑/16 [S;4, G:1, G:1, D;10] [灑47):生母 麻2韻 *ʃɣa]
44) “惹”는 중고음에서 日母 麻3韻 *ȵia와 日母 藥3韻 *ȵia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




16) ṣa/사/沙/2 [S;1, F;1] [沙:生母 麻2韻 *ʃɣa]
17) ṣa/사/殺/1 [D;1] [殺48):生母 鎋2韻 *ʃɣæt]
18) sa/사/娑/74 [S;6, G:14, Q:15, D;29, F;11] [娑:心母 歌1韻 *sɑ]
19) sa/사/薩/18 [S;4, G:2, G:6, D;6] [薩:心母 曷1韻 *sɑt]
위의 예5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ca/자, cha/차, ja/​,
śa/샤, ṣa/사, sa/사’ 등의 대응이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관련지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a/자’ 1)번~5)번
이에 비교적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55회의 출현 횟수에서 1)번
예가 45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c/ㅈ/精(*ts)’으로 일치한다. 다만 5)번
에서 한자의 자모 章母 *ʨ가 1회 나타난다. 이를 단순한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는 범어의 치음과 중국어의 치음이 1:多
의 대응이 가능하였다. 즉 중고한어에서는 精系, 章系, 莊系 세 종류의 치
음계열이 있고 그 중 권설음의 莊系를 제외한 精系와 章系가 모두 범자 치
음과 대응될 수 있었다. 즉 이 중 범어 치음의 음가와 더 가까운 精系의
글자를 선호하겠지만 章系의 글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닌 것
이다. 다만 진언 표기에서 범자 ‘c’ 자음의 표기로 精母 글자의 사용 빈도
가 章母보다 훨씬 월등하므로 통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이들의 차이는 한글 표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범
자 ‘c’자음의 대응 통계에서 精母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48’가 제일 많고, 이외 ‘a/아/曷
1(*ɑt)/6’와 ‘a/아/藥3(*iak)/1’가 있다.
☞‘cha/차’ 6)번
47) “灑”은 중고음에서 生母 麻2韻 *ʃɣa, 生母 支B韻 *ʃɰiᴇ ̆와 生母 皆2韻 *ʃɣɛ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48) “殺”은 중고음에서 生母 鎋2韻 *ʃɣæt, 生母 皆2韻 *ʃɣɛ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 54 -
여기에서는 5)번의 한 가지의 예만 있고 출현 횟수도 4회로 많지 않다.
자음의 대응은 ‘ch/ㅊ/淸(*tsh)/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4’이다.
☞‘ja/​’ 7)번
여기에서도 한 가지의 예만 있는데 47회의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자음의 대응은 ‘j/ㅿ/日(*ȵ)’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3(*ia)’이다. 여기에서 모음의 한자 3등운을 사용하는 것은 日母자가 반드
시 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대응은 음
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일반적으로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가
대응함을 보았다. 범자 자음 ‘j’도 유성음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日母 *
ȵ49) 역시 비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한글 표기로
써 반치음 ‘ㅿ’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한국어의 ‘ㅿ’가 비음의 성
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는 외국어 표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ㅿ’에
비음의 성격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śa/샤’, 8)번~12)번 ‘śa/셔’ 13)번, ‘śa/사’ 14)번
여기에서는 우선 범자와 한글의 ‘śa/샤’ 대응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
음은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응 한자의 운모를 보면 麻3韻 *ia이어서 한자의 3등운 세음성
개음의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3등운은 한
자가 적지 않게 출현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으로 나
타나지 않았다.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활음 ‘j’은 범자 자음 ‘ś’의 구개성
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범자 음절을 ‘ś+a’로 분리하고, 한글 표기는
‘시+아’로 분리하면, 자음의 대응은 마땅히 ‘ś/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
음의 대응 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복자음 음절 ‘śva’의 한글
표기를 들 수 있다. 범자 자음의 연쇄 발음 사이에 한글 표기에서는 흔히
‘​’ 모음을 첨가하여 나타나는데 범자 자음 ‘ś’와 ‘v’의 연쇄표기에서 ‘​’
49) 중국어 음운학 연구 분야에서 日母 음가의 재구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
적으로 日母 글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비음으로 반영되기
도 하고, 파찰음으로도 반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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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에서 ‘시’는 범자 자음 ‘ś’와 대응하고, ‘​’ 모음은
첨가된 것이다(본고의 4.1.3절을 참고 할 수 있음).
다음 13)번의 ‘śa/셔/設/1’와 14)번의 ‘śa/사/捨/1’를 보면 모두 소수대응
이다. 13)번 예와 10)번의 ‘śa/샤/設/12’와 비교하여 보면 한글에서만 ‘샤’와
‘셔’의 차이가 보이는데 ‘샤’가 12회, ‘셔’가 1회로 13)번 표기는 한글의 예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4)번과 8)번 ‘śa/샤/捨/14’을 비교하여 보아도 마찬
가지이다. 한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샤’가 14회, ‘사’가 1회로 14)번 예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반대응을 기준으로 자음의 대응이 ‘ś/시/書(*ɕ)’이고 모음의 대
응이 ‘a/아/麻3(*ia)’으로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가
3등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母가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독 12)번 자음의 대응에서만 ‘ś/시/心(*s)/1’의 예외가 나타난
다. 대응 한자가 ‘寫’인데 이는 성모 心母 *s가 3등운의 세음성 개음 ‘i’와
결합하면서 ‘si’의 음가가 나타나면서 범자 자음 ‘ś’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ṣa/사’ 15)번~17)번, ‘sa/사’ 18)번~19)번
권설음의 범자 ‘ṣa’와 일반 마찰음의 ‘sa’의 한글 표기는 모두 ‘사’로 동
일하다. 하지만 범자 ‘ṣa’에서 자음의 대응 ‘ṣ/ㅅ/生(*ʃ)’가 일반적이고, ‘sa’
에서 ‘s/ㅅ/心(*s)’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즉 한글에서는 범자 자음 ‘ṣ’와 ‘s’
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 번역의 경우 하나는 莊系의 生母
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精系의 心母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
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ṣa’에서는 ‘a/아/麻2(*ɣa)’로 2등운 한자를 사용하
고, ‘sa’에서는 ‘a/아/歌1(*ɑ)’ 혹은 ‘a/아/曷1(*ɑt)’로 1등운 한자를 사용한다.
권설음 ‘ṣa’에서 2등운 한자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모가 莊系 즉 生母
이며 2등운 혹은 3등운에만 나타나야 한다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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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후음류 및 기타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후음 및 기타인 예로 ‘ya, ha, ra, la’가 출
현한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6
1) ya/야/野/229 [S;45, G;12, Q;61, D;91, F;20] [野50):以母 麻3韻 *jia]51)
2) ya/야/夜/38 [S;4, G;1 Q;1, D;32] [夜:以母 麻3韻 *jia]
3) ha/하/賀/344 [S;56, G;14, Q;129, D;137, F;8] [賀:匣母 歌1韻 *ɦɑ]
4) ha/하/訶/1 [S;1] [訶:曉母 歌1韻 *hɑ]
5) ra/라/囉/228 [S;39, G;13, Q;61, D;104, F;11] [囉:*?]
6) ra/라//1 [D;1] [:*?]
7) la/라/攞/91 [S;12, Q;36, D;43] [攞:來母 Ø模1韻 *lo]
8) la/라/羅/2 [S;1, Q;1] [羅:來母 歌1韻 *lɑ]
9) la/라/邏/7 [Q;6, D;1] [邏:來母 歌1韻 *lɑ]
10) la/라/Ø囉/1 [D;1] [囉:*?]
위의 예6에서 먼저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ya/야, ha/하, ra/
라, la/라’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ya/야’ 1)번~2)번
위의 1)번과 2)번 예는 각각 229회와 38회로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이에 한글 표기가 예외 없이 ‘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śa/샤’와 같은 상황이다. 즉 범자 모음이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야’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 관계는 ‘y/이’와 ‘a/아’가 된다. 한자와 결합하
여 보면 자음의 대응이 ‘y/이/以(*j)’로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50) “野”는 중고음에서 以母 麻3韻 *ia, 禪母 魚3韻 *ʥiɤ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를 음가를 택하였다.
51) 대응 한자가 비록 以母 麻3韻 *jia으로 재구하였지만 특히 以母는 오직 3등운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실제 음절은 단순한 *ia일 것이다. 以母의 실제 음가는 ø이다. 하지
만 자음 대응의 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j라 하여 ‘y/이/以(*j)’로 대응시킬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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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a)’으로 일치한다. 자모 以母 역시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
어 3등운 운모 麻3韻의 대응 역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ha/하’ 3)번~4)번
먼저 출현 빈도를 보면 3)번이 344회이고, 4)번이 1회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3)번의 자음의 대응은 ‘h/ㅎ/匣(*ɦ)/344’이고 4)번은 ‘h/ㅎ/
曉(*h)/1’이다. 이에 4)번을 소수대응으로서 예외로 볼 수 있겠지만, 중고한
어의 자음체계에서 범자 *h와 대응이 가능한 후음은 匣母 *ɦ와 曉母 *h
두 가지로 1:多의 대응이 된다. 여기에서는 曉母의 출현 횟수가 비록 1회
밖에 되지 않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歌1(*ɑ)’로 완전히 일치한다.
☞‘ra/라’ 5)번~6)번, ‘la/라’ 7)번~10)번
위의 예에서 범자 ‘ra’와 ‘la’의 한글 표기가 모두 ‘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범자 ‘ra’ 대응에 ‘囉, ’ 등 부수
‘口’를 첨가한 造字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범자 ‘la’는 ‘攞, 羅, 邏’등 일
반 중국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來母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앞서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의 고찰에서 당시 來母의 음가가 *r이 아닌
*l와 가까웠을 것임을 보았다. 즉 한자 표기에서 범자 자음의 차이를 반영
하고자 하고 있지만 한글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고찰함에 있어 범자 ‘r’에서 대표적인 한자를 택하
여 ‘r/ㄹ/囉(*?)’로 하고, ‘l’은 ‘l/ㄹ/來(*l)’로 할 것이다. ‘r’과 ‘l’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
을 모두 음소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7)번 예가 ‘a/아/模1(*o)/91’, 8)번과 9)번을 합
한 예가 ‘a/아/歌1(*ɑ)/9’이다. 하지만 7)번은 범자 자음 ‘l’과의 대응을 우선
으로 해야 하므로 운모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어 원순모음의 模1
韻을 사용하였을 것이다.52) 즉 비록 91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52)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자 ‘攞’의 상고한어 운부는 魚部이며 주요
모음이 ‘a’이며, 중고한어로 가면서 a>o의 음운변화를 겪는다. 보다 이른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攞’를 사용하였고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는 일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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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음의 대응을 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
킬 것이다.
3.1.2 ‘C+i’ 음절
본 절은 ‘C+i’류 범자 음절의 예에 대해 볼 것인데 역시 C자음의 종류에
따라 볼 것이다.
예7 아음류
1) ki/기/枳/43 [S;9, G;7, Q;5, D;22] [枳53):見母 支A韻 *kiᴇ ̆]
2) ki/기/祇/3 [S;3] [祇:Ø群母 支A韻 *giᴇ ̆]
3) ki/기/岐/2 [Q;2] [岐:Ø群母 支A韻 *giᴇ ̆]
4) gi/이/儗/10 [Q;2, D;8] [儗54):疑母 之3韻 *ŋɨ]
위의 예7은 C자음이 아음인 표기 예들인데 범자 음절의 유형은 ‘ki, gi’
두 가지만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의 ‘k/ㄱ/見(*k)/43’, 4)번의 ‘g/ㅇ/
疑(*ŋ)/10’가 앞서 ‘a’ 모음 음절에서 고찰한 아음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2)번, 3)번의 자음의 대응은 ‘k/ㄱ/群(*g)/5’로 한자가 마땅히 見
母이어야 하는데 群母가 예외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
는 5회라는 출현 횟수를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모음 ‘i’ 대응의 중뉴 A
류 한자를 찾아야 하는 우선 조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모음의 대응을 위한 제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음소 대응의 고찰을 위한
통계에서는 이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모두 ‘i/이/支A(*iᴇ ̆)/48’, ‘i/이/之3(*ɨ)/10’으로 정연하게 대
통적인 표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 즉 당시의 중고한어
에서 a>o의 음운변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진언 독송에서는 여전히 옛 발음의 ‘a’
모음으로 읽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에서 이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한자의 예로 상고한어 魚部 *a의 ‘弩’, 月1部 *at의 ‘揭, 羯, 發’가
더 있다. 상고한어의 음가는 권혁준 역 (2014)를 참고하였다.
53) ‘枳’는 중고음에서 見母 支A韻 *kiᴇ̆와, 章母 支3韻 *ʨiᴇ̆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見母 음가를 선택하고 章母 음가를 제외시켰다.
54) ‘儗’ 역시 중고음에 疑母 之3韻의 *ŋɨ와 曉母 咍1韻의 *həi가 있는데 성모가 疑母인
음가를 선택하고 曉母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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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어 있다. 특히 支3韻이 모음 ‘i’와의 대응에서 중뉴 A류 글자와 대응함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支3韻과 之3韻은 모두 止攝에 속하며 止攝 글자들
은 보다 이른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혼용하기 시작하여 후기 중
고한어 시기에 이르러 점차 합류한다.55)
다음은 설음류 범자의 표기 예들을 보겠다.
예8 설음류
1) ti/디/底/48 [S;2, Q;20, D;22, F;4] [底:端母 Ø齊4韻 *tei]
2) dhi/디/地/33 [S;4, G;1, Q;8, D;11, F;9] [地:定母 脂3韻 *di]
3) di/니/你/8 [S;5, Q;3] [你:Ø娘母 之3韻 *ɳɨ]
4) di/니/儜/1 [S;1]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5) di/니/抳/1 [F;1] [抳:Ø娘母 支3韻 *ɳiᴇ ̆]
6) di/니/泥/1 [F;1] [泥:泥母 Ø齊4韻 *nei]
7) ni/니/你/6 [S;2, D;4] [你:Ø娘母 之3韻 *ɳɨ]
8) ni/니/儜/7 [S;7]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9) ni/니//46 [Q;26, D;20] [:泥母 Ø靑4韻 *neŋ]
10) ni/니/抳/1 [D;1] [抳:Ø娘母 支3韻 *ɳiᴇ ̆]
위의 예8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ti, dhi, di, ni’등이 있다. 자음의 대응
을 보면 ‘t/ㄷ/端(*t)/48’, ‘dh/ㄷ/定(*d)/33’가 ‘a’ 모음 음절의 대응과 일치한
다. 다음 유성음 범자 ‘d’의 대응에서 ‘d/ㄴ/娘(*ɳ)/10’, ‘d/ㄴ/泥(*n)/1’가 있
고, ‘n’의 대응에 ‘n/ㄴ/娘(*ɳ)/14’와 ‘n/ㄴ/泥(*n)/46’이 있다. 단순히 범자와
한글을 보면 ‘d/ㄴ’, ‘n/ㄴ’의 대응은 앞선 ‘a’ 모음 음절의 고찰과 일치한다.
다만 한자에서 ‘a’ 모음 음절에서는 泥母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만 여기에서는 娘母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55) 北齊 顔之推 ≪顔氏家訓․音辭篇≫에서 북방 사람들은 “以紫爲姊”라며 북방 사람들
의 발음을 지적한 글이 있다. ‘紫’는 支韻의 상성 글자이고, ‘姊’는 脂韻의 상성 글자로
이는 북방 사람들은 支韻과 脂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남방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다
는 것이다. 中唐시기 ≪五經文字≫에 이르러 支韻, 脂韻, 之韻이 완전히 합류한다. 微
韻은 비록 합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완전히 합류하지 않았다(邵榮芬 1964). 후기
중고한어의 문헌자료인 慧琳 ≪一切經音義≫(807)에 이르러 止攝 글자들이 완전히 합
류한다(黃淬泊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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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 모음 ‘i’ 대응에 일반적으로 止攝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止攝에
는 오직 3등운 글자만 있다. 설음과의 일반적인 대응으로 端系 자모를 사
용하여야 하는데 3등운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 한자 자모와 운모의 출현 조건이 모순된다.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
면 자모의 선택에서 3등운에 출현 가능한 娘母등을 선택해야 하고, 자음의
대응을 우선하게 되면 모음의 대응에서 기타 4등운 글자로 대체하여야 하
는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 6)번, 9)번의 한자가 4등운 齊4韻, 靑4韻 글자
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
킬 것이다. 기타 3등운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i/이/脂3(*i)/33’, ‘i/이/之
3(*ɨ)/14’, ‘i/이/支3(*)/2’가 일반대응이 된다. 이외 4)번과 8)번은 같은 한자
‘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등운 글자로 예외이다. 이는 자모 娘母가 3
등운 및 2등운에도 출현할 수 있다는 출현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보다 특이한 예로 2)번에서 한자 ‘地’는 定母의 제약에 의하여 4
등운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3등운의 脂3韻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실제 후기 중고한어시기의 韻圖 자료에서도
3등칸에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하다.
다음은 권설음류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9 권설음류
1) ṭi/티/置/4 [Q;4] [置:知母 之3韻 *ʈɨ]
2) ṭi/티/致/5 [D;5] [致:知母 脂3韻 *ʈi]
3) ṇi/니/抳/49 [S;2, G;1, Q;32, D;9, F;5] [抳:娘母 支3韻 *ɳiᴇ ̆]
4) ṇi/니/尼/3 [S;1, Q;2] [尼:娘母 脂3韻 *ɳi]
5) ṇi/니//3 [Q;3] [:Ø泥母 Ø靑4韻 *neŋ]
6) ṇi/니/泥/1 [F;1] [泥:Ø泥母 Ø齊4韻 *nei]
7) Øṇi/녜/祢/1 [D;1] [祢:Ø泥母 Ø齊4韻 *nei]
위의 예9에서 범자 음절의 종류는 ‘ṭi, ṇi’ 두 가지가 있고 자음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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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ṭ/ㅌ/知(*ʈ)/9’, ‘ṇ/ㄴ/娘(*ɳ)/5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i/이/之3(*ɨ)/4’, ‘i/이/支3(*iᴇ̆)/49’, ‘i/이/脂3(*i)/8’ 등이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다만 5)번~7)번에서 일부 한자 泥母의 대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고한어
娘母와 泥母의 음가 유사성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泥母의 영향을 받아 한
자 운모도 4등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특히 7)번에서 한글이 일반대응에서 ‘니’로 나타나야 하는데 ‘녜’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등운 한자는 일반대
응에서 범자 ‘e’ 모음과 대응하고 한글은 ‘예’ 모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0 순음류
1) pi/비/比/3 [S;2, Q;1] [比56):幇母 脂A韻 *pi]
2) pi/비/秕/2 [D;2] [秕:幇母 脂A韻 *pi]
3) pi/비/枇/1 [D;1] [枇57):幇母 脂A韻 *pi]
4) bhi/비/鼻/12 [Q;8, D;2, F;2] [鼻:幷母 脂A韻 *bi]
5) mi/미/弭/60 [S;3, G;5, Q;4, D;47, F;1] [弭:明母 支A韻 *miᴇ̆]
6) vi/미/尾/138 [S;16, G;4, Q;53, D;59, F;12] [尾:明母 微3韻 *mɨi]
7) vi/미/味/4 [S;4] [味:明母 微3韻 *mɨi]
8) vi/미/微/2 [S;2] [微:明母 微3韻 *mɨ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pi, bhi, mi, vi’로 되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6’, ‘bh/ㅂ/幷(*b)/12’, ‘m/ㅁ/明(*m)/60’이 있는데
이들은 ‘a’ 모음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v’ 자음의 대응에서 ‘v/
ㅁ/明(*m)/144’로 나타나는데 ‘a’ 음절에서 한글 초성은 ‘ㅂ’이다. 한글 ‘ㅁ’
대응에는 한자 자모가 明母 *m가 쓰이고 ‘ㅂ’ 대응에는 한자가 거의 대부
분 ‘嚩’이 쓰인다. 부수 ‘口’를 제외한 ‘縛’이 幷母 *b인 것으로 아마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6) ‘比’는 중고음에서 幇母 脂A韻 *pi, 幷母 脂A韻 *bi, 幷母 質A韻 *bit의 세 가지 음
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57) ‘枇’는 중고음에서 幇母 脂A *pi와 幷母 脂A韻 *bi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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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脂A(*i)/18’, ‘i/이/支A(*iᴇ̆)/60’, ‘i/이/微
3(*ɨi)/144’이다. 여기에서도 중뉴 A류 글자를 사용하며, 止攝 내의 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를 보겠다.
예11 치음류
1) ci/지/喞/12 [G;4, Q;7, D;1] [喞:*?]
2) ci/지/紫/1 [D;1] [紫:精母 支3韻 *tsiᴇ ̆]
3) ji/​/尔/9 [G;1, Q;1, D;7] [尔:日母 支3韻 *ȵiᴇ̆]
4) ji/​/喏/3 [S;1, Q;2] [喏:*?]
5) ji/​/口尔/1 [D;1] [口尔 :*?]
6) śi/시/試/4 [G;1, D;3] [試:書母 之3韻 *ɕɨ]
7) śi/시/始/4 [Q;3, D;1] [始:書母 之3韻 *ɕɨ]
8) śi/시/施/1 [D;1] [施:書母 支iᴇ̆韻 *ɕiᴇ̆]
9) śi/시/悉/1 [D;1] [悉:Ø心母 質3韻 *sit]
10) ṣi/시/史/3 [Q;2, D;1] [史:生母 之3韻 *ʃɨ]
11) ṣi/시/枲/1 [G;1] [枲:Ø心母 之3韻 *sɨ]
12) ṣi/시/悉/1 [D;1] [悉:Ø心母 質3韻 *sit]
13) si/시/悉/10 [S;2, Q;5, D;3] [悉:心母 質3韻 *sit]
14) si/시/枲/10 [Q;3, D;7] [枲:心母 之3韻 *sɨ]
15) si/시/始/1 [D;1] [始:Ø書母 之3韻 *ɕɨ]
위의 예11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ci, ji, śi, ṣi, si’로 되어 있다. 먼저
일부 예들에서 즉 1)번, 4)번, 5)번에서 한자가 ‘喞, 喏, 口尔’ 등의 造字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i’인 관련 자음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造字를 사용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음소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응
예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기타 대응들을 중심으로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1’, ‘j/ㅿ/日
(*ȵ)/9’, ‘ś/시/書(*ɕ)/9’, ‘ṣ/ㅅ/生(*ʃ)/3’, ‘s/ㅅ/心(*s)/20’이 일반대응이다. 이
외 예외가 있으나 주로 한자 자모의 혼용에 있으며, 한글 표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支3(*iᴇ̆)/11’, ‘i/이/之3(*ɨ)/23’, ‘i/이/質3(*i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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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다음은 후음 및 기타류에 대해 보겠다.
예12 후음 및 기타류
1) yi/이/以/1 [S;1] [以:以母 之3韻 *jɨ]
2) ri/리/哩/108 [S;18, G;12, Q;47, D;25, F;6] [哩:*?]
3) ri/리/里/2 [D;1, F;1] [里:Ø來母 之3韻 *lɨ]
4) li/리/里/10 [Q;5, D;5] [里:來母 之3韻 *lɨ]
위의 예12에서 범자 음절은 ‘yi, ri, l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y/
이/以(*j)/1’, ‘r/ㄹ/哩(*?)/108’, ‘l/ㄹ/來(*l)/10’이고, 모음의 대응은 ‘i/이/之
3(*ɨ)/13’이다. 2)번의 한자 ‘哩’는 造字로 범자 자음 ‘r’과 ‘l’의 차이를 반영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만 반영하고 모음의 대응에서는
의미가 없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3)번과 4)번에서 동일 한자 ‘里’를 사
용하고 있는데 4)번이 더 일반성을 띠고 있다. 3)번은 음가의 유사성에 의
한 것이지만 통계에 넣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3.1.3 ‘C+e’, ‘C+ai’ 음절
본 절은 ‘C+전설모음’류 범자 음절의 표기 예에 대해 보겠다. 전설모음
‘e’와 ‘ai’를 포함하여 함께 볼 것이다.
예13 아음류
1) ke/계/計/10 [S;2, Q;1, D;7] [計:見母 齊4韻 *kei]
2) khe/켸/契/2 [Q;1, D;1] [契58):溪母 齊4韻 *khei]
3) ge/예/藝/2 [S;2] [藝:疑母 祭A韻 *ŋiᴇi]
4) ge/예/霓/2 [D;2] [霓59):疑母 齊4韻 *ŋei]
58) ‘契’는 중고한어에서 溪母 齊4韻 *khei, 溪母 迄3韻 *khɨət, 溪母 屑4韻 *khe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이들의 성모는 모두 溪母로 차이가 없지만 운모는 齊韻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 각각 迄韻, 屑韻의 入聲韻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된 음
가는 齊韻일 것으로 추정된다.
59) ‘霓’는 중고한어에서 疑母 齊4韻 *ŋei와 疑母 屑4韻 *ŋet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성모가 모두 疑母로 같지만 운모에 차이가 있는데 齊韻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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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i/계/髺/1 [G;1] [髺:見母 末1韻 *kɑt]
6) kai/계/罽/1 [F;1] [罽:見母 祭B韻 *kɰiᴇi]60)
7) kai/게/罽/1 [D;1] [罽:見母 祭B韻 *kɰiᴇi]61)
위의 예13에서 출현하는 범자 음절의 유형은 ‘ke, khe, ge, kai’이다. 자
음의 대응은 ‘k/ㄱ/見(*k)/13’, ‘kh/ㅋ/溪(*kh)/2’, ‘g/ㅇ/疑(*ŋ)/4’로 앞서 고
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e’ 모음에서 ‘e/예/齊4(*ei)/14’가 제일 일반적이고 이외
‘e/예/祭A(*iᴇi)/2’가 있다. ‘ai’ 모음에서 5)번~7)번 예의 한자를 먼저 보면
末1韻 *ɑt, 祭B韻 *ɰiᴇi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e’ 모음 대응에서 祭韻은
A류 글자를 사용하지만 ‘ai’ 대응에서는 B류 개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뉴의 A류와 B류의 차이로 범자의 ‘e’ 모음과 ‘ai’ 모음의 차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을 보면 5)번과 6)번은 모두 ‘e’ 모음과 같
이 ‘예’로 표기되어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범자 ‘e’와 ‘ai’의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산스리트의 모음체계에서 ‘e’는 이중모음에 속하며 ‘e’와 ‘ai’는 상대적인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중국어 번역에서는 범어의 ‘e’와 ‘ai’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어 번역 당시의 진언 독송에
서는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스크
리트의 음운현상으로 하나의 어근이 i<e<ai의 세 단계 모음교체에 의한 서
로 다른 형태가 허용되므로 오랜 세월의 전승과정으로 인해 e와 ai의 분별
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문자의 전승에서는 ‘ai’ 모음 글자가 그대로 전
승되어 왔겠지만 구어에서의 전승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서의 한글 ‘예’ 표기는 문자와
음가의 불일치에 의한 현상일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7)번 예에서의 한글 표기는 ‘에’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에 6)번
과 7)번의 한자가 모두 ‘罽’로 서로 같아 6)번이 ‘kai/계/罽’의 대응으로, 7)
번이 ‘kai/계/罽’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7)번의 ‘게’ 표기를 단순한 오





우선 한자 ‘罽’는 祭B韻 *ɰiᴇi의 B류 글자로, 단순한 음가의 대응에서도
한글의 ‘예’보다 ‘에’와의 대응이 자연스럽다. 한자 B류의 사용은 범자 ‘e’모
음 ‘ai’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게’ 표기가 범자 ‘ai’ 모음을 정확
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제5장 5.1.1절에서 제시
한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모음 표기의 원칙에서 범자 ‘ai’ 모음 대
응에 ‘에’ 모음이 출현한다. 즉 ‘ai/에/祭B(ɰiᴇi)’는 모음의 일반대응으로
보겠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4 설음류
1) te/뎨/帝/71 [S;7, G;3, Q;19, D;35, F;7] [帝:端母 齊4韻 *tei]
2) te/뎨/諦/4 [S;3, G;1] [諦:端母 齊4韻 *tei]
3) dhe/뎨/弟/1 [Q;1] [弟:定母 齊4韻 *dei]
4) de/녜/儜/1 [S;1]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5) de/녜/祢/16 [Q;8, D;8] [祢:泥母 齊4韻 *nei]
6) de/녜/妳/8 [Q;6, D;2] [妳62):泥母 齊4韻 *nei]
7) ne/녜/甯/4 [Q;1, D;3] [甯:泥母 靑4韻 *neŋ]
8) ne/녜/寧/3 [D;3] [寧:泥母 靑4韻 *neŋ]
9) tai/Ø뎨/帝/2 [D;2] [帝:端母 Ø齊4韻 *tei]
10) tai/​/帶/1 [D;1] [帶:端母 泰1韻 *tɑi]
위의 예14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te, dhe, de, ne, tai’가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78’, ‘dh/ㄷ/定(*d)/1’, ‘d/ㄴ/泥(*n)/24’, ‘n/
ㄴ/泥(*n)/7’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e’ 모음 대응에 ‘e/
예/齊(*ei)/100’, ‘e/예/靑4(*eŋ)/3’가 일반대응이고, ‘ai’ 모음에 ‘ai/​/泰
1(*ɑi)/1’가 일반대응이다.
9)번의 범자가 ‘tai’이지만 한글이 ‘뎨’로 되어 있는데 이는 4등운 대응한
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자 ‘帝’를 보면 1)번 예에서도 동일 한자가
출현하는데 71회나 된다. 즉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 ‘帝’는 범자 ‘e’ 모음과
62)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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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음 모두 사용한 것이며 이에 9)번 예에서 한글은 한자가 ‘e’ 모음 대




1) ḍhe/뎨/提/1 [S;1] [提63):Ø定母 齊4韻 *dei]
2) ṇe/녜/妳/3 [Q;3] [妳64):Ø泥母 齊4韻 *nei]
위의 예15를 보면 권설음에서 범자 음절은 ‘e’ 모음의 ‘ḍhe, ṇe’만 있고
‘ai’ 모음 음절은 없다. 여기에서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 자모가 일반대응
으로 知系가 나타나야 하는데, 知系는 2등운 혹은 3등운에서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범자 ‘e’ 모음의 대응에는 4등운 글자를 사용
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 ‘e/예/齊4(*ei)/4’로 되어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에
서 定母와 泥母는 통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6 순음류
1) pe/볘/閉/1 [D;1] [閉65):幇母 齊4韻 *pei]
2) bhe/볘/陛/7 [S;3, Q;2, D;2] [陛:幷母 齊4韻 *bei]
3) ve/볘/吠/10 [Q;7, D;3] [吠:幷母 Ø廢3韻 *biai]
4) me/몌/謎/1 [D;1] [謎:明母 齊4韻 *mei]
5) me/Ø마/麽/1 [Q;1] [麽:明母 Ø戈1韻 *mɑ]
6) pai/​/背/1 [D;1] [背66):幇母 灰1韻 *poi]
7) bhai/배/佩/1 [D;1] [佩:幷母 灰1韻 *boi]
63) ‘提’는 중고음에서 定母 齊4韻 *dei와 禪母 支3韻 *ʥiᴇ ̆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4)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ɳɣ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5) ‘閉’는 중고음에서 幇母 齊4韻 *pei와 幇母 屑4韻 *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6) ‘背’는 중고음에서 幇母 灰1韻 *poi와 幷母 灰1韻 *bo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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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i/​/昧/2 [S;2] [昧67):明母 灰1韻 *moi]
9) mai/​/每/1 [D;1] [每:明母 灰1韻 *moi]
10) vai/배/吠/1 [Q;1] [吠:幷母 廢3韻 *biai]
11) vai/Ø볘/吠/5 [D;5] [吠:幷母 廢3韻 *biai]
12) bhai/Ø볘/吠/1 [D;1] [吠:幷母 廢3韻 *biai]
13) Øphai/바/發/1 [D;1] [發:幇母 月3韻 *piɤt]68)
위의 예16에서 범자 음절이 ‘pe, bhe, ve, me, pai, phai, bhai, vai, mai’
로 있는데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3’, ‘bh/ㅂ/幷(*b)/9’, ‘v/ㅂ/幷
(*b)/16’, ‘m/ㅁ/明(*m)/5’의 일반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음의 대응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e’ 모음을 보
면 ‘e/예/齊4(*ei)/9’, ‘e/예/廢3(*iai)/10’가 일반적이다. ‘ai’ 모음에서는 ‘ai/​
/灰1(*oi)/4’와 ‘ai/애/灰1(*oi)/2’가 일반대응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
지 예외들이 있다.
우선 ‘vai’ 번역의 11)번과 ‘bhai’ 번역의 12)번에서 ‘예’로 표기되어 있는
데 이들은 ‘ve’ 번역의 3)번과 모두 동일한 한자 ‘吠’를 사용하고 있어 한자
영향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이외 5)번 예가 ‘me/마/麽’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대응에서 한자 ‘麽’
는 범자 ‘a’ 모음과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e’ 모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오류일 것이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진언집 범자 텍
스트에서 ‘ma’이어야 하는데 ‘me’로 잘못 전승되었거나 혹은 오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3)번 예에서 ‘phai/바/發’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 ‘發’
은 일반적으로 범자 ‘a’ 모음과 대응한다. 여기에서 범자 ‘phai’는 오각이거
나, 전승과정의 오류이거나, 혹은 ‘a’와 ‘ai’ 음가의 청각적인 인지의 오류이
거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67) ‘昧’는 중고음에서 明母 灰1韻 *moi와 明母 泰1韻 *mɑ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1) ce/졔/祭/1 [Q;1] [祭69):精母 祭3韻 *tsiᴇi]
2) ce/졔/際/1 [D;1] [際:精母 祭3韻 *tsiᴇi]
3) che/쳬/砌/1 [D;1] [砌:淸母 齊4韻 *tshei]
4) je/​/薺/2 [D;2] [薺70):Ø從母 齊4韻 *dzei]
5) śe/셰/勢/2 [S;1, Q;1] [勢:書母 祭3韻 *ɕiᴇi]
6) śe/셔/勢/1 [S;1] [勢:書母 祭3韻 *ɕiᴇi]71)
7) se/셰/細/2 [D;2] [細:心母 齊4韻 *sei]
8) cai/​/載/4 [D;4] [載72):精母 咍1韻 *tsəi]
9) ṣai/새/曬/6 [Q;3, D;3] [曬73):生母 佳2韻 *ʃɣɛ]
10) ṣai/새/灑/1 [F;1] [灑74):生母 佳2韻 *ʃɣɛ]
위의 예17에서 범자 음절은 ‘ce, che, je, śe, se, cai, ṣai’가 있다. 이들
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6’, ‘ch/ㅊ/淸(*tsh)/1’, ‘ś/시/書(*ɕ)/2’, ‘ṣ/ㅅ/
生(*ʃ)/7’, ‘s/ㅅ/心(*s)/2’ 등이 일반대응으로 나타난다. 다만 4)번에서 ‘j/ㅿ/
從(*dz)/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는 마땅히 日母가 나타나야
한다. 日母는 오직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범자 모
음 ‘e’대응에서 4등운의 齊4韻이 일반적이 대응되므로 여기에서는 운모 대
응을 우선으로 하여 자모 대응은 기타 근접한 자모인 從母로 대체한 것이
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할 것이다. 범자 ‘e’ 대응에 3등운의
祭3韻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모가 日母에 속하는 마땅한 한자가 없
었을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예/齊4(*ei)/5’ ‘e/예/祭3(*iᴇi)/4’, ‘ai/​/咍
1(*əi)/4’, ‘ai/애/佳2(*ɣɛ)/7’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6)번에서 ‘śe/셔/勢/1’의
69) “祭”은 중고음에서 精母 祭3韻 *tsjei와 莊母 皆2韻 *tʂɤe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0) “薺”는 중고음에서 從母 齊4韻 *dzei와 從母 脂3韻 *dz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1) 원본 14b
72) “載”는 중고음에서 精母 咍1韻 *tsəi와 從母 咍1韻 *dzə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3) “曬”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ʃɣɛ, 生母 支B韻 *ʃɰiᴇ̆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4) “灑”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ʃɤe, 生母 支B韻 *ʃɰiᴇ ̆, 生母 麻2韻 *ʃɣa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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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한글이 ‘셔’로 나타나고 있다. 5)번에서 ‘śe/셰/勢/2’로 이 두 예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범자 ‘e’ 모음에서 5)번의 ‘예’ 표기가 일반대
응에 속하며 6)번의 ‘셔’는 예외 표기이다. 중세한국어의 한자음을 보면
‘勢’는 ‘셔’ 혹은 ‘셰’(권인한 2009)로 되어 있어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혼용
일 수도 있겠지만, ‘셔’와 ‘셰’의 전설성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논의는 본고 제5장의 5.2.2절의 중성 표기에 대
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의 후음과 기타류를 보겠다.
예18 후음 및 기타류
1) ye/예/曳/26 [S;8, G;1, Q;11, D;6] [曳75):以母 祭A韻 *jiᴇi]
2) ye/예/裔/8 [D;8] [裔:以母 祭A韻 *jiᴇi]
3) he/혜/醯/2 [S;2] [醯:曉母 齊4韻 *hei]
4) he/혜/系/5 [Q;3, D;2] [系:匣母 齊4韻 *ɦei]
5) he/혜/係/1 [Q;1] [係:匣母 齊4韻 *ɦei]76)
6) re/례/㘑/20 [S;1, Q;3, D;16] [㘑:*?]
7) le/례/黎/5 [S;1, D;4] [黎:來母 齊4韻 *lei]
8) le/례/嚟/1 [S;1] [嚟:*?]
9) le/례/㘑/13 [Q;12, D;1] [㘑:*?]
10) he/혜/呬/8 [S;1, G;3, Q;1, D;3] [呬:曉母 脂B韻 *hɰi]
11) hai/혜/呬/2 [Q;1, D;1] [呬:曉母 脂B韻 *hɰi]
12) hi/혜/呬/2 [D;2] [呬:曉母 脂B韻 *hɰi]
위의 예18에서 범자의 음절유형을 보면 ‘ye, he, re, le, hai’가 있다. 자음
의 대응에서 ‘y/이/以(*j)/34’, ‘r/ㄹ/㘑(*?)/20’, ‘l/ㄹ/來(*l)/5’, ‘h/ㅎ/曉
(*h)/14’, ‘h/ㅎ/匣(*ɦ)/6’가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에서는 ‘e/예/祭A(*iᴇ
i)/34’, ‘e/예/齊4(*ei)/13’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10)번~12)번을 보면 모두 동일한 한자 ‘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
이 모두 ‘혜’로 되어 있지만 범자 모음은 각각 ‘e’, ‘ai’, ‘i’로 되어 있다. 한
75) “曳”는 중고음에서 以母 祭A韻 *jiᴇi와 以母 薛A韻 *jet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여
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76) “係”는 중고음에서 匣母 齊4韻 *ɦei, 見母 齊4韻 *kei, 見母 脂A韻 *ki 등의 음가가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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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예’ 모음에 범자 모음의 일반적인 대응은 ‘e’이지만, 한자 ‘呬’의 중고음
脂B韻 *hɰi와 대응이 가능한 범자 모음은 ‘ai’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범어에서 ‘e’는 음성적으로 장음이지만, ‘e’와 ‘ai’는 상대적인 단음과 장
음의 관계로 중국어 번역에서 ‘e’와 ‘ai’를 청각적으로 혼용하여 동일한 한
자 ‘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범자 ‘i’ 모음의 대응에서는 산스크리
트의 모음 교체 등의 영향에 의하여 문자는 ‘i’로 표기되지만 독송할 때에
는 ‘e’로 발음되어 한자 ‘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오각 및 오
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일한 한자의 경우 한국어
의 진언 독송과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일 표기 ‘예’ 모음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의 10)번~12)번 예들은 음소대응의 고찰에 적절한 예들이
아닌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4 ‘C+u’, ‘C+o’, ‘C+au’ 음절
아래 예19의 범자 음절은 ‘C+u’류에 속하며 자음이 아음인 예로 ‘ku, gu’
가 출현한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19 아음류
1) ku/구/矩/4 [Q;3, D;1] [矩:見母 虞3韻 *kiʊ]77)
2) ko/구/矩/19 [S;3, G;4, D;12] [矩:見母 虞3韻 *kiʊ]
3) ko/구/句/2 [D;2] [句78):見母 虞3韻 *kiʊ]
4) ko/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ɰiᴇu]
5) kau/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ɰiᴇu]
77) 한자 자모의 아음 즉 見系에서 群母만이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다
른 자모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아음의 대응 한자를 보면 群母는 물론이고 다
른 자모 역시 모두 3등운 글자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내용의 ‘a’ 모음에서도
戈3韻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자모의 제약이 없다면 범자 ‘a, u/o’등 대응 한자의 1
순위는 마땅히 1등운 글자이어야 하는데 3등운 글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78) ‘句’는 중고음에서 見母 虞3韻 *kɨo와 見母 侯1韻 *kəu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
데 여기에서는 그 중 전자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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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u/우/麌/2 [D;2] [麌79):疑母 虞3韻 *ŋiʊ]
7) gu/우/虞/1 [G;1] [虞:疑母 虞3韻 *ŋiʊ]
8) gu/오/虞/4 [Q;4] [虞:疑母 虞3韻 *ŋiʊ]
9) ko/구/具/1 [F;1] [具:Ø群母 虞3韻 *giʊ]
10) gho/구/具/2 [D;2] [具:群母 虞3韻 *giʊ]
위의 예19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ku, ko, kau, gu, gho’가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7’, ‘g/ㅇ/疑(*ŋ)/7’, ‘gh/ㄱ/群(*g)/2’
이 일반대응이다. 예외로는 9)번에서 범자 ‘k’ 대응에 한자 자모 見母를 써
야 하는데 群母를 쓰고 있다. 이는 9)번과 10)번이 동일한 한자 ‘具’를 사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국어 번역에서 혹은 범자 텍스트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겠다.
모음의 대응을 범자 모음 ‘u’와 ‘o’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범자 ‘u’ 모음
의 예를 보면 대부분 ‘u/우/虞3(*iʊ)/7’로 나타나지만, 8)번에서는 ‘u/오/虞
3(*iʊ)/4’와 같이 한글 모음이 ‘오’로 나타나고 있다. 7)번과 8)번이 동일한
한자 ‘虞’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7)번은 ‘우’, 8)번은 ‘오’로 표기된 것이다.
‘o’ 모음의 예들은 대부분 ‘o/우/虞3(*iʊ)/23’이다. 이는 ‘u’ 모음의 대응
예에서 한자가 虞3韻인 것과 일치한다. 즉 한글의 ‘우’와 한자의 虞3韻이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5)번
예에서 ‘au/우/宵B(*ɰiᴇu)/1’의 대응도 있는데, 4)번과 5)번이 동일한 한자
‘矯’를 사용하고 있어 범자 ‘o’ 모음과도 한자 宵B韻의 대응한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0 설음류
1) tu/도/覩/21 [S;2, Q;7, D;9, F;3] [覩:端母 模1韻 *to]
2) tau/도/覩/1 [D;1] [覩:端母 模1韻 *to]
3) tu/도/咄/2 [S;1, D;1] [咄80):端母 沒1韻 *tot]
4) tu/도/度/2 [S;2] [度81):定母 模1韻 *do]
79) ‘麌’는 중고음에서 疑母 虞3韻 *ŋiʊ와 疑母 模1韻 *ŋo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0) ‘咄’는 중고음에서 端母 沒1韻 *tot와 端母 末1韻 *tɑt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沒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1)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 *do와 定母 鐸1韻 *dɑ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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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hu/도/度/7 [S;3, Q;2, D;2] [度:定母 模1韻 *do]
6) du/노/耨/2 [S;1, D;1] [耨82):泥母 沃1韻 *nok]
7) du/노/努/4 [G;1, Q;3] [努:泥母 模1韻 *no]
8) du/노/訥/10 [Q;5, D;5] [訥:泥母 沒1韻 *not]
9) du/노/弩/2 [D;2] [弩:泥母 模1韻 *no]
10) du/누//1 [D;1] [:*?]
11) nu/노/努/1 [Q;1] [努:泥母 模1韻 *no]
12) nu/노/弩/1 [D;1]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20에서 범자의 음절을 보면 ‘tu, tau, dhu, du, nu’로 원순모음 ‘o’
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t/ㄷ/端(*t)/24’, ‘dh/ㄷ/定
(*d)/7’, ‘d/ㄴ/泥(*n)/18’, ‘n/ㄴ/泥(*n)/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은 ‘u/
오/模1(*o)/39’, ‘u/오/沒1(*o)/12’, ‘u/오/沃1(*ok)/2’를 일반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한자가 모두 1등운 글자이고 한글의 모음은 대부분 ‘오’임을
볼 수 있다. 다만 10)번에서 한글은 ‘누’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로
되어 있다. ‘’는 造字이므로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虞3韻으로 3
등운 글자이다. 즉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은 이어서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21 권설음류
1) ḍū/노/拏/3 [D;3] [拏:Ø泥母 模1韻 *no]
2) ṇu/노/努/4 [Q;2, D;2] [努:Ø泥母 模1韻 *no]
3) ṇo/노/努/1 [G;1] [努:Ø泥母 模1韻 *no]
위의 예21에서 범자음절은 ‘ḍu, ṇu, ṇo’로 되어 있다. 권설음 범자 대응
에 한자 자모는 知系가 일반적이지만 2,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
고, 원순모음의 대응은 1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
들 모두 운모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자모는 근접한 端系 자모를 사용하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2) ‘耨’는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의 *nok와 泥母 侯1韻 *nəu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
서는 候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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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할 것
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7’와 ‘o/오/模1(*o)/1’가 있다. 여
기에서도 한글과 한자가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2 순음류
1) pu/보/布/20 [S;1, Q;10, D;8, F;1] [布:幇母 模1韻 *po]
2) pu/보/補/9 [Q;5, D;4] [補:幇母 模1韻 *po]
3) bhu/보/步/5 [S;1, G;2, F;2] [步:幷母 模1韻 *bo]
4) bhu/보/部/11 [Q;6, D;5] [部:幷母 模1韻 *bo, 幷母 侯1韻 *bəu]83)
5) bhu/부/部/3 [D;3] [部:幷母 模1韻 *bo]
6) bo/모/冒/9 [S;5, G;1, Q;2, D;1] [冒84):明母 豪1韻 *mɑu]
7) mu/모/沒/1 [Q;1] [沒:明母 沒1韻 *mot]
8) mu/모/穆/2 [D;2] [穆:明母 屋3韻 *miuk]
9) mu/모/謩/1 [D;1] [謩:*?]
10) mu/모/母/32 [Q;14, D;16, F;2] [母:明母 侯1韻 *məu]
11) mo/모/母/3 [F;3] [母:明母 侯1韻 *məu]
12) mo/모/謨/12 [S;9, Q;1, D;1, F;1] [謨:明母 模1韻 *mo]
13) mo/무/謨/25 [G;2, D;23] [謨:明母 模1韻 *mo]
14) mau/모/謨/5 [D;4, D;1] [謨:明母 模1韻 *mo]
15) mau/무/謨/2 [D;2] [謨:明母 模1韻 *mo]
위의 예22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pu, bhu, mu, bo, mo, mau’가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9’, ‘bh/ㅂ/幷(*b)/19’ ‘b/ㅁ/明(*m)/9’
‘m/ㅁ/明(*m)/8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한자 운모에 따라 보겠다. 우선 模1韻에서 ‘u/오/模
83) ‘部’는 중고음에서 多音字로 幷母 模1韻 *bo, 幷母 侯1韻 *bəu의 두 가지 음가가 있
다. 실제로 어느 음가를 사용하여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 模1韻이 더욱 일
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84) ‘冒’는 중고음에서 明母 豪1韻 *mɑu와 明母 德1韻 *mə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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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34’와 ‘o/오/模1(*o)/12’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o/우/模1(*o)/25’
를 보면 같은 범자 ‘o’ 대응에서 한글 모음이 ‘오’와 ‘우’가 모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외 ‘au/오/模1(*o)/5’, ‘au/우/模1(*o)/2’도 있다.
다음 侯1韻도 마찬가지로 ‘u/우/侯1(*əu)/3’와 ‘o/우/侯1(*əu)/3’의 대응이
있어 범자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u/오/侯
1(*əu)/43’도 있어서 같은 범자 대응에 한글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그
밖의 예로 ‘o/오/豪1(*ɑu)/9’, ‘u/오/沒1(*ot)/1’, ‘u/오/屋3(*uk)/2’가 있다.
특히 3)번과 4)번은 동일한 한자 ‘部’를 사용하고, 10)번과 11)번은 모두
‘母’, 12)번~15)번은 모두 ‘謨’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범자 모음 ‘u’와 ‘o’
의 대응이 모두 가능하고, 한글과의 대응에서도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앞선 고찰에서 대체적으로 한글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우’
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함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많이 출현한다. 하
지만 이러한 예외는 동일한 한자 출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2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3 치음류
1) cu/조/祖/5 [Q;5] [祖:精母 模1韻 *tso]
2) co/조/祖/3 [D;2, F;1] [祖:精母 模1韻 *tso]
3) śu/슈/戌/23 [Q;4, D;19] [戌:Ø心母 術3韻 *suit85)]
4) śo/슈/戌/5 [Q;5] [戌:Ø心母 術3韻 *suit]
5) śu/슈/輸/1 [S;1] [輸:書母 虞3韻 *ɕiʊ]
6) śu/슈/秫/1 [D;1] [秫:船母 術3韻 *ʑuit]
7) śo/슈/秫/1 [Q;1] [秫:船母 術3韻 *ʑuit]
8) su/소/素/23 [S;8, Q;9, D;5, F;1] [素:心母 模1韻 *so]
9) su/소/蘇/5 [S;2] [蘇:心母 模1韻 *so]
10) sau/수/數/1 [S;1] [數86):Ø生母 虞3韻 *ʃɰiʊ]
85) 眞韻 대응 合口韻으로 재구하였다.
86) “數”는 중고음에서 生母 虞3韻 *ʃɰiʊ과 生母 覺2韻 *ʃɣɔk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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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o/​/孺/1 [Q;1] [孺:日母 虞3韻 *ȵiʊ]
12) ju/​/租/1 [D;1] [租:Ø精母 模1韻 *tso]
13) ju/​/足/1 [D;1] [足:Ø精母 燭3韻 *tsiʊk]
위의 예23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cu, co, śu, śo, su, sau, ju, jo’가 있
다. 자음의 대응에서 ‘c/ㅈ/精(*ts)/8’, ‘ś/시/書(*ɕ)/1’, ‘s/ㅅ/心(*s)/28’이 일
반대응이다.
3)번 ‘śu/슈/戌/23’과 4)번 ‘śo/슈/戌/5’를 보면 범자 자음 ‘ś’ 대응의 한글
은 ‘시’로 되어 있지만 한자는 書母가 아닌 心母로 되어 있다. 心母는 범자
자음 ‘s’와의 대응이 일반대응이므로 예외가 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편이
다. ‘戌’은 術3韻 즉 3등운 글자로 세음성 개음이 있어 개음으로 범자 ‘ś’
자음의 구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순모음인 동시에 보다 자주 사용하
는 한자이므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6)번 ‘śu/슈/秫/1’과 7)번 ‘śo/슈/秫/1’을 보면 이 역시 대응 한자가
마땅히 書母이어야 하지만 ‘秫’은 船母이다. 船母는 書母와 함께 모두 章系
글자로 범자 자음 ‘ś’와 1:多의 대응이 가능하다. 즉 ‘ś/시/書(*ɕ)’와 ‘ś/시/船
(*ʑ)’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외는 아니다. 원순모음에 마땅한 글자를 찾기
위해 船母도 동원하였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번~13)번 예를 보면 범자 자음은 ‘j’이고 일반대응의 한글 표
기는 ‘ㅿ’, 한자는 日母이다. 그러나 12)번~13)번에서 精母가 대응하고 있는
데 이는 원순모음을 찾아야 하는 제한에 의하여 유사 음가의 精母로 대체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이것보다 특이한 점은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 ​’로 되어 있
는데 범자 ‘ja’ 대응에서는 ‘​’ 즉 활음이 없는 단모음 표기라는 것이다. 3
등운 한자의 세음성 개음의 영향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12)번의
한자는 3등운이 아닌 洪音의 1등운 模1韻이다. 즉 범자 모음과 한자 운모
모두에도 세음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한글에서만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난
다. 한글에서 활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하
지만 아마 당시 진언 독송에서 ‘ju, jo’가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에 가깝게 들
렸을 것이라 추측된다. 전통적인 진언 독송의 어떤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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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음의 대응은 ‘c/​/日(*ȵ)/1’, ‘c/​/精(*ts)/2’가 된
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34’와 ‘o/오/模1(*o)/3’; ‘u/우/術
3(*uit)/24’와 ‘o/우/術3(*uit)/6’가 있는데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와 ‘우’의 차이는 범자 ‘u’와 ‘o’ 차이와
평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음류 및 기타 음절 유형에 대해 보겠다.
예24
1) yu/유/庾/2 [F;2] [庾:以母 虞3韻 *iʊ]
2) yo/유/喩/4 [S;1, Q;1, D;2] [喩:以母 虞3韻 *iʊ]
3) hu/호/護/7 [Q;4, D;3] [護:匣母 模1韻 *ɦo]
4) hu/호/虎/9 [S;1, Q;8] [虎:曉母 模1韻 *ho]
5) ho/호/虎/2 [S;2] [虎:曉母 模1韻 *ho]
6) ru/로/嚕/67 [S;17, G;5, Q;32, D;13] [嚕:*?]
7) ro/로/嚕/2 [G;2] [嚕:*?]
8) rau/로/嚕/1 [D;1] [嚕:*?]
9) ru/로/嘮/1 [D;1] [嘮:*?]
10) ro/로/嘮/2 [D;2] [嘮; *?]
11) ru/로嚧/9 [D;9] [嚧:*?]
12) rau/로/嚧/1 [D;1] [嚧:*?]
13) lau/로/嚧/1 [D;1] [嚧:*?]
14) ru/로/路/1 [S;1] [路:來母 模1韻 *lo]
15) lo/로/路/21 [S;7, G;4, Q;7, D;3] [路:來母 模1韻 *lo]
16) lo/루/路/2 [D;1, F;1] [路:來母 模1韻 *lo]87)
위의 예24에서와 같이 범자의 음절 유형으로 ‘yu, hu, ru, yo, ho, ro,
rau, lau’ 등이 있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y/이/以(*j)/6’, ‘h/ㅎ/匣
(*ɦ)/7’, ‘h/ㅎ/曉(*h)/11’, ‘l/ㄹ/來(*l)/23’ 등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범자 ‘r’
대응의 한자는 造字로 ‘r/ㄹ/嚕(*?)/70, r/ㄹ/嘮(*?)/3, r/ㄹ/嚧(*?)/10’ 등이
있다.
87) 원본 61b, 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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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대응을 보면 ‘u’ 모음에 ‘u/오/模1(*o)/17’과 ‘u/우/虞3(*iʊ)/2’가
있고, ‘o’ 모음에 ‘o/오/模1(*o)/23’과 ‘o/우/虞3(*iʊ)/4’가 있다. 범자 ‘u’와 ‘o’
모음이 한글 ‘우’와 ‘오’가 평행하지는 않지만 한자와 비교하여 ‘오’ 모음은
1등운 模1韻과, ‘우’는 3등운 虞3韻과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6)번에서는 이와 반대로 ‘o/우/模1(*o)/2’가 있다. 16)번과 15)번은 서로 범
자도 같고 한자도 같은 ‘路’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와 ‘우’의 혼용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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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3.2.1 ‘-ṁ’류
3.2.1.1 [-m]
아래는 ‘ṁ’ 폐음절에서 실제로 [m]으로 발음되는 범자 음절 대응 한글
과 한자의 대응 예들이다.
예25
1) kaṁ/감/劒/3 [S;1, Q;2] [劒:見母 嚴3韻 *kiam]
2) gaṁ/암/儼/3 [S;1, Q;2] [儼:疑母 嚴3韻 *ŋiam]
3) taṁ/담/擔/26 [S;2, D;24] [擔:端母 談1韻 *tɑm]
4) naṁ/남/喃/29 [S;4, Q;15, D;10] [喃:*?]
5) naṁ/남/南/18 [D;18] [南:泥母 覃1韻 *nəm]
6) ṭaṁ/탐//1 [S;1] [:知母 咸2韻 *ʈɣɛm]
7) maṁ/맘//18 [S;5, G;2, Q;6, D;4, F;1] [:*?]
8) vaṁ/밤/鋄(鎫)/3 [Q;1, D;2] [鋄(鎫):Ø明母 凡3韻 *miam]88)
9) jaṁ/​​/昝/4 [Q;2, D;2] [昝:Ø精母 覃1韻 *tsəm]
10) ṣāṁ/삼/釤/11 [Q;2, D;9] [釤:生母 銜2韻 *ʃɣæm]
11) saṁ/삼/糝/3 [S;3] [糝:心母 覃1韻 *səm]
12) saṁ/삼/三/32 [Q;16, D;16] [三:心母 談1韻 *sɑm]
13) haṁ/함/憾/1 [D;1] [憾:匣母 覃1韻 *ɦəm]
14) raṁ/람/覽/2 [Q;1, D;1] [覽:Ø來母 談1韻 *lɑm]
15) raṁ/람/囕/2 [Q;1, D;1] [囕:*?]
16) raṁ/람/㘕/8 [D;7, F;1] [㘕:*?]
17) laṁ/람/覽/5 [Q;1, D;4] [覽:來母 談1韻 *lɑm]
18) laṁ/람/Ø囕/14 [D;14] [囕:*?]
19) kaṁ/검/釰(劒)89)/1 [S;1] [釰(劒):見母 嚴3韻 *kiam]
20) kaṁ/검/撿/6 [D;6] [撿90):見母 鹽B韻 *kɰiᴇm]
88) ‘鋄’와 ‘鎫’는 이체자이다.
89) ‘釰’과 ‘劒’은 이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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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śaṁ/셤/苫/2 [Q;2] [苫:書母 鹽3韻 *ɕiᴇm]
22) yaṁ/염/琰/3 [S;1, Q;2] [琰:以母 鹽3韻 *jiᴇm]
23) yaṁ/염/燄/2 [S;2] [燄:以母 鹽3韻 *jiᴇm]
24) ṭiṁ/팀/砧/1 [D;1] [砧:知母 侵3韻 *ʈim]
25) huṁ/훔/吽/40 [S;15, D;25] [吽:*?]
26) oṁ/옴/唵/63 [S;42, G;1, Q;8, D;4, F;1] [唵:*?]
위의 예25에서 1)번~18)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 모음이
‘아’인 예이고, 19)번~23)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이 모음이
‘어’인 예이며, 24)번~26)번은 기타 모음 ‘i, u, o’의 폐음절 예이다.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0, g/ㅇ/疑(*ŋ)/3, t/ㄷ/端(*t)/26,
n/ㄴ/泥(*n)/18, ṭ/ㅌ/知(*ʈ)/2, v/ㅂ/明(*m)/3, ś/시/書(*ɕ)/2, ṣ/ㅅ/生母
(*ʃ)/11, s/ㅅ/心(*s)/35, y/이/以(*j)/5, h/ㅎ/匣(*ɦ)/1, r/ㄹ/囕(*?)/2, r/ㄹ/㘕
(*?)/8, l/ㄹ/來(*l)/5’로 대부분 앞서 開音節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함
을 볼 수 있다.
다만 예외로 ‘v/ㅂ/明(*m)/3’의 대응이 있다. 앞서 開音節 자음의 대응에
서 범자 자음 ‘v’는 한자 자모에 따라 明母일 경우 한글 자음이 ‘ㅁ’이고,
幷母일 경우 ‘ㅂ’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한자 자모가 明母인데 한글 자
음이 ‘ㅂ’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예는 8)번의 ‘vaṁ/밤/鋄(鎫)/3’으로 여기에
서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 자음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자
자음 ‘v’ 대응에도 한글 표기 ‘ㅂ’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자 ‘a’ 모음
의 ‘va, vaṁ’은 ‘바, 밤’으로 표기하고, ‘i’ 모음의 ‘vi’인 경우는 ‘미’로 표기
하였다.
이외 9)번 예에서 자음의 대응이 ‘j/ㅿ/精(*ts)’로 나타난다. 일반대응에
서 한자 자모는 日母 (혹은 從母)이어야 하는데 精母로 나타난다. 精母는
마땅히 범자 ‘c’ 자음과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 예를 보면 ‘jaṁ/​​
/昝/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모 및 *–m 운모까지 고려하여 맞는 음가의
한자를 찾으면서 부득이 자모의 대응을 유사한 음가의 기타 자모로 대체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90) “撿”은 중고음에서 見母 鹽B韻 *kɰiᴇm과 來母 鹽3韻 *lɰiᴇ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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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것과, 무의미한 造字의
예들을 제외하고 보면 1)번~18)번은 ‘a/아/談1(*ɑ)/65, a/아/覃1(*ə)/26, a/아
/嚴3(*ia)/6’이고, 19)번~23)번은 ‘a/어/嚴3(*ia)/1, a/어/鹽B(*ɰiᴇ)/6, a/어/鹽
3(*iᴇ)/7’이며 24)번~26)번은 ‘i/이/侵3(*i)/1’이다.
한글 모음 ‘아’와 ‘어’ 모두 범자 ‘a’ 모음과 대응하고 있다. ‘어’ 모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21)번~23)번은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 표기가 ‘셤, 염’으로 되어 있고, 19)번~20)번은 범자 자음 ‘k’와
의 대응 한글이 단모음의 ‘검’으로 되어 있다. 1)번~2)번도 범자 자음이 ‘k’
이지만 한글 모음이 ‘감’으로 되어 있어 대립을 이룬다. 특히 1)번의 ‘kaṁ/
감/劒/3’과 19)번의 ‘kaṁ/검/釰(劒)/1’이 한글에서만 차이가 반영되는 ‘아’와
‘어’가 혼용한다. 즉 한글 ‘어’ 모음은 3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아’ 모음은
대부분 1등운 한자와 대응하지만 일부 3등운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음의 범자 ‘k’의 대응에서 한글 ‘아’와 ‘어’는 혼용된다.
다음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ㅁ/談1(*-m)/65, -ṁ/-ㅁ/覃
1(*-m)/26, -ṁ/-ㅁ/銜2(*-m)/11, -ṁ/-ㅁ/咸2(*-m)/1, -ṁ/-ㅁ/鹽
3(*-m)/13, -ṁ/-ㅁ/嚴3(*-m)/7, -ṁ/-ㅁ/凡3(*-m)/1, -ṁ/-ㅁ/侵3(*-m)/1
등이 대응한다.
이외 한자 ‘喃(*?), (*?), 吽(*?), 唵(*?)’의 대응 예들은 한자가 造字인
데 이들은 음절말 자음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제한에 의한 것이다. 해당
음소 대응은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이므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이들
은 범자 음절초 자음 ‘n, m, h, 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에 의미가 없다.
3.2.1.2 [-n]
다음은 같은 범자 ‘ṁ’이지만 출현 환경에 따라 [n]의 음가를 가지는 경
우이다. 해당 예들의 한자와 한글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6
1) naṁ/난/難/3 [Q;1, D;1, F;1] [難:泥母 寒1韻 *nɑn]
2) ṇāṁ/난//1 [D;1] [91) 娘母 刪2韻 *ɳɣæ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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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ṁ/반/喯/1 [D;1] [喯:*?]
4) paṁ/반/畔/1 [D;1] [畔:幷母 桓1韻 *bɑn]
5) bāṁ/만/曼/1 [D;1] [曼92):明母 桓1韻 *mɑn]
6) bhaṁ/반/伴/1 [S;1] [伴:幷母 桓1韻 *bɑn]
7) maṁ/만/滿/2 [S;2] [滿:明母 桓1韻 *mɑn]
8) maṁ/만/曼/1 [D;1] [曼:明母 桓1韻 *mɑn]
9) saṁ/산//1 [F;1] [:心母 寒1韻 *sɑn]
10) vaṁ/믄/刎/2 [G;2] [刎:明母 文3韻 *miun]93)
11) yaṁ/연/演/1 [F;1] [演:以母 仙3韻 *jiᴇn]
12) ṣiṁ/Ø션/詵/2 [Q;1, D;1] [詵:生母 臻3韻 *ʃɰin]94)
13) ṣiṁ/신/詵/1 [F;1] [詵:生母 臻3韻 *ʃɰin]95)
위의 예26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n/ㄴ/泥(*n)/3, ṇ/ㄴ/娘(*ɳ)/1,
p/ㅂ/幷(*b)/1, b/ㅁ/明(*m)/1, bh/ㅂ/幷(*b)/1, m/ㅁ/明(*m)/3, v/ㅁ/明
(*m)/2, y/이/以(*j)/1, ṣ/ㅅ/生(*ʃ)/1, s/ㅅ/心(*s)/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보면 우선 1)번~9)번
이 ‘a/아/桓1(*ɑ)/6, a/아/寒1(*ɑ)/4’로 범자 모음이 ‘a’이고 한글 모음도 ‘아’
이며, 10)번~11)번은 ‘a/으/文3(*iu)/2, a/어/仙3(*iᴇ)/1’로 범자 모음은 여전
히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으’ 혹은 ‘어’이다. 이들은 한자는 모두 3등운이
란 공통특징을 가지는데 한글 표기에서 ‘으’, ‘어’ 등 음성모음이 3등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번~13)번 모음은 ‘i’인 범자인데 범자 ‘ṣiṁ’와 한자 ‘詵’가 모두 같지만
한글에서는 하나는 ‘션’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다. 13)번의 ‘신’은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12)번 ‘션’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이에 12)번의 기준올 ‘i/이/臻3(*ɰi)/1’ 모음의 대응으로 할
91) “”은 중고음에서 娘母 刪2韻 *ɳɣæn과 娘母 仙3韻 *ɳiᴇ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2) “曼”은 중고음에서 明母 桓1韻 *mɑn과 明母 元3韻 *miɤ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3) 원본 30a, 31b




마지막으로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ㄴ/桓1(*-n)/6, -ṁ/-ㄴ/寒
1(*-n)/4, -ṁ/-ㄴ/刪2(*-n)/1, -ṁ/-ㄴ/文3(*-n)/2, -ṁ/-ㄴ/仙3(*-n)/1,
-ṁ/-ㄴ/臻3(*-n)/3’이다.
3.2.1.3 [-ŋ]
이번에는 ‘ṁ’이 [-ŋ]의 음가를 가지는 예들을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7
1) maṁ/​​/莽/1 [D;1] [莽96):明母 唐1韻 *mɑŋ]
2) jaṁ/​​/壤/1 [D;1] [壤:日母 Ø陽3韻 *ȵiaŋ]
3) śaṁ/​​/商/2 [S;2] [商:書母 Ø陽3韻 *ɕiaŋ]
4) śaṁ/​​/餉/3 [D;3] [餉:書母 Ø陽3韻 *ɕiaŋ]
5) dāṁ/​​/能/2 [Q;2] [能97):泥母 登1韻 *nəŋ]
6) maṁ/​​/懵/1 [Q;1] [懵:明母 Ø東1韻 *muŋ]
7) piṁ/​​/冰/2 [Q;2] [冰:幇母 蒸3韻 *pɨŋ]
8) siṁ/싱/僧/5 [S;1, Q;1, D;2, F;1] [僧:心母 登1韻 *səŋ]
9) liṁ/​​/陵/2 [S;1, D;1] [陵:來母 蒸3韻 *lɨŋ]
10) liṁ/​​/楞/1 [D;1] [楞:來母 登1韻 *ləŋ]
11) meṁ/​​/銘/4 [G;3, D;1] [銘:明母 靑4韻 *meŋ]
12) meṁ/​​/茗/4 [Q;4] [茗:明母 靑4韻 *meŋ]
위의 예27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ㅁ/明(*m)/10, j/​/日
(*ȵ)/1, ś/시/書(*ɕ)/5, d/ㄴ/泥(*n)/2, p/ㅂ/幇(*p)/2, s/ㅅ/心(*s)/5, l/ㄹ/來
(*l)/3’ 등 대부분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범자 ‘j’와 한글 ‘​’
가 대응하고 있는데 개음절에서는 원순모음에서만이 ‘​’와 대응한다. 즉
범자 ‘ja’ 대응에서는 ‘​’이고, 원순모음에서는 ‘​, ​’이다. 여기에서 관련
96) “莽”은 중고음에서 明母 唐1韻 *mɑŋ와 明母 模1韻 *mo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7) “能”은 중고음에서 泥母 登1韻 *nəŋ와 泥母 咍1韻 *nə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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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예를 보면 ‘jaṁ/​​/壤/1’ 즉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으로 되어 있
다. 당시 아마 중세 한국한자음 ‘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볼 수 있지만, 진언 독송의 범자 음가의 반영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
로 확신하기 어렵다.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예를 제외하고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唐
1(*ɑ)/1, a/​/登1(*ə)/2, i/이/蒸3(*ɨ)/4’가 있다. 1)번~4)번 예에서 범자 ‘a’
모음 대응 한글 모음은 ‘아’이고 5)번과 6)번은 ‘​’이다. ‘​’ 모음의 출현에
대해 한자의 중세 한국한자음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能(능~릉), 懵(몽)’으
로 보아 한국한자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가에서 음
절말 자음 [-ŋ]의 영향을 받아 모음 ‘a’가 상대적으로 후설고모음화 되어
발음되면서 ‘​’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5)번의 대응 한자는
登1韻 *əŋ이고 6)번은 東1韻 *muŋ인데 외국어 표기의 시각에서 보면 6)번
원순모음의 대응도 허용되겠지만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이를 제외시킬 것
이다.
이외 8)번 ‘siṁ/싱/僧/5’와 10)번 ‘liṁ/​​/楞/1’에서 한자는 모두 登1韻
*ləŋ이지만 한글은 ‘싱, 링’으로 표기되었다. 5)번 登1韻의 ‘能’ 대응 한글이
‘​​’으로 된 것과 다르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한자가 아닌 범자를 기준으
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고의 음소대응은 梵-韓-中의 대응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 또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과 12)번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여/靑4(*eŋ)/8’
로 되어 있다. 개음절의 일반대응에서 범자 모음 ‘e’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예’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로 되어 있다. 만약 폐음절에서 개음
절 일반대응을 따라 표기하려면 ‘몡’이 되는데 아무리 외국어 표기라고 하
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절구조이었을 것이며, 이에 이와 음가가 유사하
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음절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ㅇ/唐1(*-ŋ)/1, -ṁ/-ㅇ/陽3(*-ŋ)/6,




다음은 ‘-ḥ’의 폐음절의 예를 볼 것인데 먼저 ‘a’ 모음 음절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8
1) gaḥ/악/虐/1 [Q;1] [虐:疑母 藥3韻 *ŋiak]
2) daḥ/낙/娜/2 [Q;2] [娜:泥母 Ø歌1韻 *nɑ]
3) naḥ/낙/諾/2 [S;1, D;1] [諾:泥母 鐸1韻 *nɑk]
4) maḥ/막/莫/18 [S;3, G;1, Q;5, D;9] [莫:明母 鐸1韻 *mɑk]
5) maḥ/막/麽/2 [S;1, D;1] [麽:明母 Ø戈1韻 *mɑ]
6) vaḥ/박/嚩/2 [Q;2] [Ø嚩:*?]
7) va/Ø박/嚩98)/1 [D;1] [嚩:*?]
8) haḥ/​​/口郝/1 [S;1] [口郝:*?]
9) duḥ/녹/耨/1 [Q;1] [耨99):泥母 沃1韻 *nok]
10) bhuḥ/복/僕/1 [Q;1] [僕100):幷母 沃1韻 *bok]
11) yuḥ/욕/欲/1 [Q;1] [欲:以母 燭3韻 *jiʊk]
위의 예28에서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ㅇ/疑(*ŋ)/1, d/ㄴ/泥(*n)/3,
n/ㄴ/泥(*n)/2, bh/ㅂ/幷(*b)/1, m/ㅁ/明(*m)/20, v/ㅂ/嚩(*?)/2, y/이/以
(*j)/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7)번은 ‘a/아/藥3(*ia)/1, a/아/鐸1(*ɑ)/20’이고
8)번은 ‘a/​/口郝(*?)/1’이므로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 ‘아’와 ‘​’가
대응하고 있다. 9)번~10)번에서 범자는 원순모음의 음절이며 ‘u/오/沃
1(*o)/2, u/오/燭3(*iʊ)/1’의 대응을 가지고 있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ḥ/-ㄱ/藥3(*-k)/1, -ḥ/-ㄱ/鐸1(*-k)/20, -ḥ/-ㄱ/沃
1(*-k)/2, -ḥ/-ㄱ/燭3(*-k)/1’가 된다. 그러나 2)번 ‘daḥ/낙/娜/2’, 5)번
‘maḥ/막/麽/2’, 6)번 ‘vaḥ/박/嚩/2’을 보면 대응 한자는 자음 운미가 없는 음
98) 원본에 ‘入聲’이란 두 글자의 주석이 있다.
99) “耨”은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 *nok과 泥母 侯1韻 *nəu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00) “僕”은 중고음에서 幷母 沃1韻 *bok과 幷母 屋1韻 *buk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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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글자이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해당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대응에 사용하던 음성운 글자들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7)번
에서 범자는 ‘va’이고 한자는 ‘嚩’이므로 한글이 마땅히 ‘바’로 나타나야 하
는데 ‘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글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범자 ‘va’가
‘vaḥ’의 오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을 종성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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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기본 음절의 표기
3.3.1 모음 음절
본 절의 범자는 단순 모음으로 형성된 모음 음절로 ‘a, i, e, u, o’등이 있
는데 구체적인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9
1) a/아/阿/71 [S;6, G;2, Q;18, D;40, F;5] [阿:影母 歌1韻 *ʔɑ]
2) a/아/啊/1 [D;1] [啊:*?]
3) i/이/伊/3 [S;1, D;2] [伊:影母 脂A韻 *ʔi]
4) e/예/曀/4 [S;1, G;1, Q;1, D;1] [曀:影母 齊4韻 *ʔei]
5) u/오/嗚/1 [S;1] [嗚:影母 模1韻 *ʔo]
6) u/오/塢/2 [D;2] [塢:影母 模1韻 *ʔo]
7) u/오/鄔/1 [F;1] [鄔101):影母 模1韻 *ʔo]
8) o/오塢/12 [G;2, D;10] [塢:影母 模1韻 *ʔo]
9) o/오/鄔/1 [D;1] [鄔:影母 模1韻 *ʔo]
10) o/오/嗢/6 [D;6] [嗢102):影母 沒1韻 *ʔot]
위의 예29에서 범자는 자음이 없으므로 ‘ø’으로 한다. 자음의 대응은 ‘ø/
ㅇ/影(*ʔ)’으로 모든 예들이 일치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는 순수하게
‘ø’를 나타내는 자모가 없으므로 이와 제일 가까운 것으로 影母 *ʔ(혹은 以
母 *j)를 사용하는데 위의 예들은 모두 影母를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71’, ‘i/이/脂A(*i)/3’, ‘e/예/齊4(*ei)/4’, ‘u/오/
模1(*o)/4’, ‘o/오/模1(*o)/13’, ‘o/오/沒1(*ot)/6’으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101) “鄔”은 중고음에서 影母 模1韻 *ʔo와 影母 魚3韻 *ʔiɤ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102) “嗢”는 중고음에서 影母 沒1韻 *ʔot와 影母 鎋2韻 *ʔɣæ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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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음 음절
다음은 범자의 단순히 자음으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자음 음절의 예이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30
1) ṭ/탁/吒/20 [S;12, D;8] [吒:知母 麻2韻 *ʈɣa]
2) ṭa/탁/吒/1 [D;1] [吒:知母 麻2韻 *ʈɣa]103)
3) ṭ/닥/吒/48 [D;48] [吒:知母 麻2韻 *ʈɣa]
4) ṭh/닥/吒/3 [D;3] [吒:知母 麻2韻 *ʈɣa]
5) ṭh/타/吒/2 [D;2] [吒:知母 麻2韻 *ʈɣa]
위의 예30를 보면 범자 음절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며 권설음의 ‘ṭ’와
‘ṭh’뿐이다(이는 산스크리트의 언어현상으로 ‘위라마’로 부르며 본고 제2장
2.1.2절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표기하고 있는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麻2韻 *ɣa 즉 개음절에서 사용하던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ṭ’와 ‘ṭh’
모두 같은 한자 ‘吒’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은 ‘닥, 탁’의 ‘-ㄱ’종성자
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2)번 예 ‘ṭa/탁/吒/1’에서 범자가 자음 음절이 아닌
옹근 음절의 ‘ṭa’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동
일 한자에 의한 한글의 오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ṭ/ㅌ/知(*ʈ)/20’가 앞서 고찰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범자 ‘ṭ’ 자음의 대응에는 ‘ṭ/ㄷ/知(*ʈ)/48’ 즉 한글 ‘ㄷ’의
대응 예도 있다. 그리고 개음절에서 범자 ‘ṭh’ 자음의 예가 거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ṭh/ㄷ/知(*ʈ)/3, ṭh/ㅌ/知(*ʈ)/2’로 5회 나타난다.
103) 원본 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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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梵字 복자음의 한글 표기
본 장에서는 한글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이에 먼저 한
글의 범자 표기 방법을 분석하고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한 다
음 음소의 대응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범자의 음절유형에 따라 開音節의
‘C+제2자음’류, 開音節의 ‘제1자음+C’류, 閉音節류의 순서로 살펴 볼 것이
다.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4.1.1 제2자음 ‘y’류
4.1.1.1. ‘a’ 모음
아래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은 ‘y’이고, 모음은 ‘a’
인 예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1
1) kya/갸/枳也[二合]/2 [Q;1, F;1] [枳(聲母):見母*k][也:以母 麻3韻*jia]
2) kya/갸/枳野[二合]/1 [D;1] [枳(聲母):見母*k][野:以母 麻3韻*jia]
3) tya/댜/底也[二合]/2 [Q;2] [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4) tya/댜/底野[二合]/1 [D;1] [底(聲母):端母*t][野:以母 麻3韻*jia]
5) dya/냐/你也[二合]/18 [S;2, Q;3, D;12, F;1] [你(聲母):Ø娘母*ɳ][也:以母 麻3韻*jia]
6) dya/냐/你野[二合]/1 [S;1] [你(聲母):Ø娘母*ɳ][野:以母 麻3韻*jia]
7) dhya/댜/地野[二合]/2 [S;2] [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8) ṇya/냐/抳野[二合]/6 [D;6] [抳(聲母):娘母*ɳ][野:以母 麻3韻*jia]
9) pya/뱌/跛野[二合]/1 [S;1] [跛(聲母):幇母*p][野:以母 麻3韻*jia]
10) bhya/뱌/毗夜[二合]/1 [D;1] [毗(聲母):幷母*b][夜:以母 麻3韻*jia]
11) mya/먀/弭也[二合]/3 [Q;2, D;1] [弭(聲母):明母*m][也:以母 麻3韻*jia]
12) vya/먀/尾野[二合]/2 [S;1, D;1] [尾(聲母):明母*m][野:以母 麻3韻*jia]
13) cya/쟈/紫野[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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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ya/쟈/紫野[二合]/1 [D;1] [紫(聲母):Ø精母*ts][野:以母 麻3韻*jia]
15) ṣya/샤/瑟也[二合]/1 [S;1] [瑟(聲母):生母*ʃ][也:以母 麻3韻*jia]
16) hya/햐/呬野[二合]/1 [D;1] [呬(聲母):曉母*h][野:以母 麻3韻*jia]
17) rya/랴/哩也[二合]/3 [Q;1, D;2] [哩(聲母):哩*?][也:以母 麻3韻*jia]
28) rya/랴/哩野[二合]/1 [D;1] [哩(聲母):哩*?][野:以母 麻3韻*jia]
19) lya/랴/里也[二合]/1 [Q;1] [里(聲母):來母*l][也:以母 麻3韻*jia]
위의 예1에서 범자 음절은 ‘C+y+a’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의 종류
에 따라 아음의 ‘kya’, 설음의 ‘tya, dya, dhya’, 권설음의 ‘ṇya’, 순음의
‘pya, bhya, mya, vya’, 치음의 ‘cya, jya, ṣya’, 후음 등의 ‘hya, rya’가 있
다.
이를 표기하는 한글은 ‘갸, 댜, 냐, 뱌, 먀, 쟈, 샤, 햐, 랴’로 되어 있는데
한글의 초성자음은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은 범자의
두 번째 자음 ‘y’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범자‘kya’의 한글 표기는 ‘갸’이며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k/ㄱ’, ‘ya/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분리 후의 ‘k’와
‘ya’는 두 개의 單子音 음절로 볼 수 있는데, ‘k’는 ‘자음 음절’의 형태와 같
고 ‘ya’는 기본 개음절의 형태와 같다.
한자를 보면 범자와 한글 모두 1음절인데 비해 모두 [二合]104)의 2음절
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자 표기는 ‘枳也[二合]’이고 범
자의 첫 자음 ‘k’와 첫 번째 한자 ‘枳’의 聲母가 대응하고, 범자의 남은 부
분 ‘ya’는 두 번째 한자 ‘也’의 옹근 음절과 대응한다.105) 즉 ‘k/枳(聲母)’,
104) 진언집의 실담장의 체문에서 ‘kṣa’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한자가 ‘乞灑二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의 ‘二合’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五音 중 만약 위 12성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은 즉 한자의 反切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
치 乞灑처럼 위 글자의 半訓과 아래 글자의 全訓이 합하여진다(取五音之字. 若與上十
二聲. 反之, 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如乞洒之類, 上字半訓, 下字全訓)’고 하였
다(미즈노 슌페이 2011:149의 번역문 참조).
105) ‘二合’을 흔히 중국어 음운자료의 ‘反切’과 같다고 보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
념이다. 우선 ‘二合’은 외국어 대응의 표기법이고 ‘反切’은 한자의 음가를 나타내는 일
종의 注音法이다. 反切은 예를 들어 흔히 ‘東, 德紅切’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東’은
被切字, ‘德’은 反切上字, ‘紅’은 反切下字라고 한다. 반절상자 ‘德’의 성모는 피절자
‘東’의 성모를 나타내고 반절하자 ‘紅’의 韻(韻은 운모와 다른 개념이다. 개음을 포함
하지 않지만 성조를 포함하는 押韻을 위한 단위이다.)은 피절자 ‘東’의 韻을 나타낸다.
즉, 반절하자는 성모를 주음에 동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二合’은 두 번째 한자의 성모
와 운모를 모두 동원하며 첫 번째 한자의 성모와 함께 범어의 복자음 음절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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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也’로 대응한다. 만약 梵-韓-中 세 가지 문자의 음절대응으로 정리하면
‘k/ㄱ/枳(聲母)’, ‘ya/야/也’가 된다. 여기에서 한글 ‘갸’는 ‘ㄱ+야’로 세분화하
여 분리시켰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다른 표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2
1) ṇya/냐/孃/12 [D;12] [孃(聲母):娘母*ɳ][孃(韻母):陽3韻*iaŋ]
2) sya/샤/寫/6 [S;2, Q;3, D;1] [寫:心母 麻3韻*sia]
앞서 예1에서 고찰한 일반적인 표기에서 범-한-중 음절 대응은 1:1:2으
로 나타나지만 위의 예2는 1:1::1 대응으로 한자가 1음절로 나타난다. 여기
에서 한글은 일반표기와 같지만 한자만 차이가 있으며 성모는 범자 C자음
과 대응하고 운모가 남은 범자 ‘ya’와 대응한다. 이에 범-한-중의 대응은
‘ṇ/ㄴ/孃(聲母), ya/야/孃(韻母)’와 ‘s/ㅅ/寫(聲母), ya/야/寫(韻母)’로 된다.
즉 한자 ‘孃’는 陽3韻 *iaŋ, ‘寫’는 麻3韻 *iaŋ으로 3등운의 세음성 개음이
범자 ‘y’와 대응하여 ‘y/이/陽3(*-i-)’, ‘y/이/麻3(*-i-)’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앞서 일반표기에서 한자가 ‘二合’이라는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
은 해당 1음절 범자를 1개의 漢字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음절
의 표기가 1음절 표기보다 비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1음절 표기가
가능하다면 1음절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2의 ‘孃,
寫’의 1음절 표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1음절 표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고의 음소대응의 고찰에서는 3등운 개음이 범자 자음
과 대응되는 것을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외국어 표기에 많은 제한을 가진다.
이에 상황에 따라 1음절 혹은 2음절이 사용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보다 정연하게 경제적인 표기를 선택하여 1음절 표기가 가능함을 볼 수 있
다. 물론 한자도 규칙 없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체계성과 경제
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자 ‘ya’ 대응에 있어 주로 ‘也, 野’ 이
두 글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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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응 분석을 따라 예1~예2를 單子音 단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k/ㄱ/枳(聲母)/3, t/ㄷ/底(聲母)/3, d/ㄴ/你(聲母)/19, dh/ㄷ/地
(聲母)/2, ṇ/ㄴ/抳(聲母)/6, ṇ/ㄴ/孃(聲母)/12, p/ㅂ/跛(聲母)/1, bh/ㅂ/毗(聲母)/1, m/ㅁ/弭
(聲母)/3, v/ㅁ/尾(聲母)/2, c/ㅈ/紫(聲母)/1, j/ㅈ/紫(聲母)/1, ṣ/ㅅ/瑟(聲母)/1, s/ㅅ/寫(聲
母)/6, h/ㅎ/呬(聲母)/1, r/ㄹ/哩(聲母)/4, l/ㄹ/里(聲母)/1
【개음절】ya/야/也/28, ya/야/野/20, ya/야/夜/1, ya/야/孃(韻母)/12, ya/야/寫(韻母)/6
위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을 기초로 더 세부적인 음소단위의 대응을
볼 수 있다. 한글 초성의 단위로 대응 관계를 보면 ‘k/ㄱ/見(*k)/3, t/ㄷ/端
(*t)/3, dh/ㄷ/定(*d)/2, ṇ/ㄴ/娘(*ɳ)/18, p/ㅂ/幇(*p)/1, bh/ㅂ/幷(*b)/1, m/ㅁ
/明(*m)/3, v/ㅁ/明(*m)/2, c/ㅈ/精(*ts)/1, s/ㅅ/心(*s)/6, h/ㅎ/曉(*h)/1, y/
이/以(*i)/49, r/ㄹ/哩(*?)/4, l/ㄹ/來(*l)/1’ 등이 있는데 거의 모두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는바, 15)번의 ‘jya/쟈/紫野[二合]/1’에서 범자 자음 ‘j’ 대응에 한자 자모는
마땅히 日母이어야 하는데 精母 *ts의 ‘紫’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14)번
‘cya/쟈/紫野[二合]/1’의 대응은 일반대응에 속하는데 15)번의 범자 ‘j’는 아마
오류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개음절’에만 있는데, 개음절의 ‘ya’와 대응하는 한자 자모
는 모두 以母이고, 以母는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운모
의 대응이 麻3韻 *ia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는 자모의 제
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1.2. 기타 모음
다음은 ‘C+y’류 복자음이지만 기타 모음의 ‘C+ye’, ‘C+yu’, ‘C+yo’ 예들이
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 및 한자의 중고음은 아래와 같다.
예3
1) tye/뎨/底曳[二合]/1 [D;1] [底(聲母):端母*t][曳:以母 祭A韻*jiᴇ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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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e/혜/醯曳[二合]/1 [S;1] [醯(聲母):曉母*h][曳:以母 祭A韻*jiᴇi]
3) tyu/듀/底庾[二合]/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ʊ]
4) dyu/뉴/你庾[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庾:以母 虞3韻*jiʊ]
5) dyu/듀/底庾[二合]/1 [D;1] [底(聲母):Ø端母*t106)][庾:以母 虞3韻*jiʊ]
6) myu/뮤/弭庾[二合]/1 [Q;1] [弭(聲母):明母*m][庾:以母 虞3韻*jiʊ]
7) tyo/듀/底庾[二合]/2 [G;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ʊ]
위의 예3은 앞서 예1과 복자음 유형이 같고 모음에서만 차이가 있다. 한
글 상향이중모음의 표기와,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의 방법이 같다. 하지
만 일부 기타 표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4
1) tyo/듀/跓/4 [G;4] [跓:Ø澄母107) 虞3韻*ɖiʊ]
2) hye/​/醯/1 [G;1] [醯:曉母 齊4韻*hei]108)
여기에서도 범-한-중 음절의 일반대응은 1:1:2이지만 1:1:1 대응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1)번에서 한자 ‘跓’의 운모는 虞3韻 *iʊ으로 3등운의 세
음성 개음 ‘–i-’는 범자 자음 ‘y’와 대응할 수 있어 1음절 표기로 대체하였
을 것이다. 2)번에서 한자 ‘醯’의 운모는 齊4韻 *ei에 속하며 범자 ‘ye’와 대
응시켰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에 의한 예외인 것이지만 그냥 유사한
음가의 글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글은
‘​’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자병서 ‘ㆅ’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외 표기로 나
타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예3~예4를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하고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6) 유성음 범자의 대응은 비음의 한자와 한글 대응이 일반적이므로 마땅히 ‘뉴’로 나타
나야 한다. 대응 한자에서 端母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에서 생긴 예외이며 한글은 한
자를 따라 ‘듀’로 나타났을 것이다. 혹은 범자 ‘d’ 자음이 ‘t’ 자음의 오류일 수도 있다.
107) 범자 ‘t’ 대응은 일반적으로 端母이다. 한자 자모 澄母가 대응하는 범자는 권설음의
‘ḍh’가 마땅하다. 이는 아마 범자 전승의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범자 자음이 ‘t’이든
‘ḍh’ 한글 자음은 모두 ‘ㄷ’로 대응하며 한글 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원본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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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음절】<초성자음> t/ㄷ/底(聲母)/4, t/ㄷ/跓(聲母)/4, h/ㅎ/醯(聲母)/1, h/ㆅ/醯(聲
母)/1, d/ㄴ/你(聲母)/1, d/ㄷ/底(聲母)/1, m/ㅁ/弭(聲母)/1
【개음절】ye/예/曳/2, ye/예/醯(韻母)/1, yu/유/庾/4, yo/유/庾/2, yo/유/跓(韻母)/4
위의 음절대응을 한글의 음소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피면 초성의 대응이
‘t/ㄷ/端(*t)/4, m/ㅁ/明(*m)/1, h/ㅎ/曉(*h)/1, y/이/以(*j)/8’등으로 거의 대
부분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도
‘e/예/祭A(*iᴇi)/2, e/예/齊4(*ei)/1, u/우/虞3(*iʊ)/4, o/우/虞3(*iʊ)/6’으로 기
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2 제2자음 ‘r’류, ‘l’류
4.1.2.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r’인 복자음과 제2자음이 ‘l’인 복자음인 ‘C+ra’, ‘C+la’
의 범자 음절을 보겠다.
예5
1) kra/​라/羯囉[二合]/1 [S;1] [羯(聲母):見母*k][囉:*?]
2) kra/​라/訖囉[二合]/5 [G;4, D;1] [訖(聲母):見母*k][囉:*?]
3) gra/​라/疙囉[二合]/7 [G;3, Q;4] [疙(聲母):疑母*ŋ][囉:*?]
4) gra/​라/仡囉[二合]/38 [D;38] [仡(聲母):疑母*ŋ][囉:*?]
5) gra/​라/蘖囉[二合]/7 [D;7] [蘖(聲母):疑母*ŋ][囉:*?]
6) ghra/​라/伽囉[二合]/2 [S;1, D;1] [伽(聲母):群母*g][囉:*?]
7) tra/​라/怛囉[二合]/21 [S;4, G;1, Q;9, D;7] [怛(聲母):端母*t][囉:*?]
8) dra/​라/捺囉[二合]/21 [S;1, Q;6, D;13, D;1] [捺(聲母):泥母*n][囉:*?]
9) pra/​라/鉢囉[二合]/45 [S;5, G;3, Q;14, D;21, F;2] [鉢(聲母):幇母*p][囉:*?]
10) bra/​라/沒囉[二合]/6 [Q;2, D;4] [沒(聲母):明母*m][囉:*?]
11) bhra/​라/悖囉[二合]/1 [D;1] [悖109)(聲母):幷母*b][囉:*?]
12) jra/​라/日囉[二合]/42 [S;16, Q;7, D;17, D;2] [日(聲母):日母*ȵ][囉:*?]
109) “悖”는 중고음에서 幷母 灰1韻 *boi와, 幷母 沒1韻*bot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94 -
13) śra/라/室囉[二合]/4 [Q;1, D;3] [室(聲母):書母*ɕ][囉:*?]
14) sra/​라/娑囉[二合]/12 [G;6, D;5, D;1] [娑(聲母):心母*s][囉:*?]
15) hla/​라/賀囉[二合]/1 [S;1] [賀(聲母):匣母*ɦ][囉:*?]
위의 예5에서 범자 음절은 ‘kra, gra, ghra, tra, dra, pra, bra, bhra, jra,
śra, sra, hl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의 2음절 표기 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음절이 모
두 ‘​’ 모음의 음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글을 대응
시켜 보면 예를 들어 범자 ‘kra’를 한글 ‘​라’로 표기하고 있는데 ‘k/​,
ra/라’로 대응한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 모음 음절은 단순히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어 ‘​’ 모음은 사실 범자 모음과의 대응 없이 단순히 첨
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 표기는 앞서 살펴본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표기와 같이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음절 ‘kra’의 한자 표기는
‘羯囉[二合]’이고 범자와의 대응은 ‘k/羯(聲母), ra/囉’이다. 한글과 결합하여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면 ‘k/​/羯(聲母)’, ‘ra/라/囉’가 된다.
여기에서도 일부 특이한 표기 예들이 있는바 아래와 같다.
예6
1) gra/알/蘖囉[二合]/1 [D;1] [蘖(聲母):疑母*ŋ][囉:*?]110)
2) mra/말/沫/1 [D;1] [沫:明母 末1韻*mɑt]111)
만약 앞서 예5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에 의하면 범자 ‘gra, mra’은 ‘​’
모음을 첨가하여 ‘​라, ​라’로 나타나야 하지만 예6에서는 각각 ‘알, 말’로
나타났다. 2)번 예에서 한자가 1음절의 ‘沫’로 예외 표기가 나타났는데, 한
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말’로 나타나며 예외 표기로 볼 수 있겠다. 하지
만 1)번 예를 보면 한자가 ‘蘖囉[二合]’ 즉 일반적인 二合 2음절 표기를 사용





여기의 ‘알, 말’의 ‘-ㄹ’ 종성은 모두 범자 자음 ‘r’과 대응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글의 음절구조에 따르면 범자는 ‘gar, mar’가 된다. 실제 범자
‘gra, mra’와 비교하여 보면 ‘r’과 ‘a’가 도치되어 있다. 즉 한글의 ‘알, 말’이
범자 자음 ‘r’과 모음 ‘a’를 도치하여 반영한 예외 표기이다. 이런 도치 현
상은 진언이 외국어로 장기간 독송되어 오면서 점차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서 한국어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절구조로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외 표기는 구체적인 음절대응과 음소대응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들을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羯(聲母)/1, k/​/訖(聲母)/5, g/​/疙(聲母)/7, g/​/仡(聲
母)/38, g/​/蘖(聲母)/8, gh/​/伽(聲母)/2, t/​/怛(聲母)/21, d/​/捺(聲母)/21, p/​/鉢(聲
母)/45, b/​/沒(聲母)/6, bh/​/悖(聲母)/1, j/​/日(聲母)/1, ś//室(聲母)/42, s/​/娑(聲
母)/16, h/​/賀(聲母)/1
【기본음절】ra/라/囉/212, la/라/囉/1
위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6, g/ㅇ/疑(*ŋ)/53,
gh/ㄱ/群(*g)/2, t/ㄷ/端(*t)/21, d/ㄴ/泥(*n)/21, p/ㅂ/幇(*p)/45, b/ㅁ/明
(*m)/6, bh/ㅂ/幷(*b)/1, j/ㅿ/日(*ȵ)/1, ś/시/書(*ɕ)/42, s/ㅅ/心(*s)/16, h/ㅎ
/匣(*ɦ)/1, r/ㄹ/囉(*?)/21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
응은 범자 ‘a’ 모음만 있고 한자가 造字인 ‘囉’만 있는 것으로 통계에 무의
미하여 제외시킨다.
4.1.2.2. 기타 모음
기타 모음의 ‘C+ri, C+re, C+rai, C+ru, C+ro, C+rau’의 범자 음절 및 한
글과 한자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7
1) gri/​례/揭㘑[二合]/2 [S;2] [揭(聲母):群母*g][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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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ri/​리/乞哩[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112)][哩:*?]
3) tri/​리/怛哩[二合]/1 [S;1] [怛(聲母):端母*t][哩:*?]
4) tri/​리/底哩[二合]/3 [Q;3] [底(聲母):端母*t][哩:*?]
5) dri/​리/捺哩[二合]/2 [D;2] [捺(聲母):泥母*n][哩:*?]
6) śri/리/室哩[二合]/9 [S;3, G;1, Q;4, D;1] [室(聲母):書母*ɕ][哩:*?]
7) gre/​례/揭㘑[二合]/1 [S;1] [揭(聲母):群母*g][㘑:*?]
8) tre/​례/怛㘑[二合]/1 [Q;1] [怛(聲母):端母*t][㘑:*?]
9) dre/​례/泹㘑[二合]/1 [D;1] [泹(聲母):*?][㘑:*?]
10) dre/​례/捺㘑[二合]/1 [F;1] [捺(聲母):泥母*n][㘑:*?]
11) nre/​례/捺嚟[二合]/1 [S;1] [捺(聲母):泥母*n][嚟:*?]
12) pre/​례/必㘑[二合]/1 [D;1] [必(聲母):幇母*p][㘑:*?]
13) pre/​례/畢㘑[二合]/1 [D;1] [畢(聲母):幇母*p][㘑:*?]
14) jre/​례/日㘑[二合]/2 [D;1, F;1] [日(聲母):日母*ȵ][㘑:*?]
15) sre/​례/始㘑[二合]/1 [D;1] [始(聲母):Ø書母*ɕ][㘑:*?]
16) trai/​래/怛賴[二合]/1 [Q;1] [怛(聲母):端母*t][賴:Ø來母 泰1韻*lɑi]
17) trai/​래/怛[二合]/5 [D;4, F;1] [怛(聲母):端母*t][:*?]
18) tru/​로/咄嚕[二合]/5 [Q;4, D;1] [咄(聲母):端母*t][嚕:*?]
19) kro/​로/嗗嚕[二合]/1 [S;1] [嗗(聲母):*?][嚕:*?]
20) jro/​로/日嚧[二合]/3 [D;3] [日(聲母):日母*ȵ][嚧:*?]
21) śro/로/戌嚕[二合]/1 [D;1] [戌(聲母):Ø心母*s][嚕:*?]
22) drau/​로/訥嚕[二合]/1 [D;1] [訥(聲母):泥母*n][嚕:*?]
23) srau/​로/素嚕[二合]/1 [D;1] [素(聲母):心母*s][嚕:*?]
위의 예7에서 범자 음절 대응의 한글 표기가 ‘​’ 첨가의 2음절로 표기
되어 있고, 한자 역시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單子音 음절
의 대응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嗗(聲母)/1, g/​/乞(聲母)/1, g/​/揭(聲母)/3, t/​/怛(聲
母)/8, t/​/咄(聲母)/5, t/​/底(聲母)/3, d/​/捺(聲母)/3, d/​/泹(聲母)/1, d/​/訥(聲母)/1,
n/​/捺(聲母)/1, p/​/必(聲母)/1, p/​/畢(聲母)/1, j/​/日(聲母)/5, ś//室(聲母)/9, ś//
112) 범자 자음 ‘g’는 마땅히 비음 한자가 대응하여야 하므로 溪母의 ‘乞’은 예외이다. 이
에 한글 표기는 ‘ㅇ’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범자 자음 ‘g’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한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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戌(聲母)/1, s/​/素(聲母)/1, s/​/始(聲母)/1
【기본음절】ri/리/哩/16, re/례/㘑/9, re/례/嚟/1, rai/래/賴/1, rai/래//5, ru/로/嚕/5,
ro/로/嚕/2, ro/로/嚧/3, rau/로/嚕/2
여기에서 보다 특이한 한글 표기가 보이는데 바로 ‘’이다. 6)번의 ‘śri/
리/室哩[二合]/9’, 21)번의 ‘śro/로/戌嚕[二合]/1’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범자
자음이 모두 ‘ś’이란 공통성을 가지는데 개음절 범자에서 ‘ś’ 자음은 한글
‘시’와 대응한다. 복자음에서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에 ‘​’ 모음을 첨
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 되어 ‘’ 음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훈
민정음해례에서 ‘​, ​’등은 비록 당시 國語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兒童之
言’ 혹은 ‘邊野之語’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113) 진언은 범어라는 외국어
의 표기이므로 ‘邊野之語’의 표기로 볼 수 있겠다.
음소 표기의 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의 대응이 ‘g/ㅇ/群(*g)/3, t/
ㄷ/端(*t)/16, d/ㄴ/泥(*n)/4, n/ㄴ/泥(*n)/1, p/ㅂ/幇(*p)/2, j/ㅿ/日(*ȵ)/5, ś/
시/書(*ɕ)/9, s/ㅅ/心(*s)/1, r/ㄹ/哩(*?)/16, r/ㄹ/㘑(*?)/9, r/ㄹ/嚕(*?)/9, r/
ㄹ/(*?)/5’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i/애/泰1(*ɑi)/1’ 외 기타 대응의 한자는 모두 造字
이며 ‘i/이/哩(*?)/16, ai/애/(*?)/5, u/오/嚕(*?)/5, o/오/嚕(*?)/2, au/오/嚕
(*?)/2, o/오/嚧(*?)/3’ 등이 있다.
이외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gri/​례/揭㘑[二合]/2’에서 범자
가 ‘gri’이므로 한글 표기는 ‘​리’가 예상되는데 ‘​례’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음절의 한자 ‘㘑’를 보면 일반적으로 범자 모음 ‘e’와 대응한다. 범자
‘e’의 한글 일반 표기는 ‘예’로, 한글이 ‘례’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 한자 ‘㘑’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114)
113) ㆍㅡ起ㅣ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 , 之類.
114) 그럼 한자는 무엇 때문에 범자 ‘i’ 대응에 ‘㘑’를 사용하였는가? 진언집의 범자 ‘i’ 모
음의 단순한 ‘e’ 모음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형태 변화 ‘i<e<ai’의 세 단
계 형태가 있는데 문자는 ‘i’ 모음의 감소단계를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어 번역




다음은 제2자음이 ‘v’이고 모음이 ‘a’인 범자 음절 ‘C+v+a’의 한글과 한
자 표기이다.
예8
1) tva/​바/怛嚩[二合]/7 [S;4, G;2, D;1, F;1] [怛(聲母):端母*t][嚩:*?]
2) tva/​​/怛嚩[二合]/9 [Q;5, D;4] [怛(聲母):端母*t][嚩:*?]
3) nva/​바/娜嚩[二合]/1 [D;1] [娜(聲母):泥母*n][嚩:*?]
4) jva/​​/入嚩[二合]/25 [Q;15, D;10] [入(聲母):日母*ȵ][嚩:*?]
5) śva/​/濕嚩[二合]/14 [S;7, G;4, Q;1, D;2] [濕115)(聲母):書母*ɕ][嚩:*?]
6) sva/​​/娑嚩[二合]/132 [S;14, Q;104, D;13, F;1] [娑(聲母):心母*s][嚩:*?]
7) sva/​​/薩嚩[二合]/22 [S;22] [薩(聲母):心母*s][嚩:*?]
8) sva/​바/濕嚩[二合]/1 [F;1] [濕(聲母):Ø書母*ɕ][嚩:*?]
9) hva/​​/賀嚩[二合]/1 [D;1] [賀(聲母):匣母*ɦ][嚩:*?]
위의 예8을 보면 여기에서도 한글 표기는 모두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 표기가 일반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
적 특이한 것은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이 ‘ㅂ’ 혹은 ‘ㅸ’가 혼용되어 표
기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대응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번과 2)번 모두 범자는 ‘tva’이고, 한자는 ‘怛嚩[二合]’이지만 1)번 한글
은 ‘​바’이고, 2)번 한글은 ‘​​’이다. 출현 횟수도 각각 7회와 9회로 비슷
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ㅸ’는 개음절 범자 대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복자
음 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 ​​, ​, ​​, ​​’ 등의 출현 환경을
보면 ‘ㅸ’는 두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 유성음 환경에 위치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중세한국어 ‘ㅸ’의 유성음 환경에서의 출현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제5장 5.2.1.3의 내
115) “濕”는 중고음에서 書母 緝3韻*ɕip와 透母 合1韻*thəm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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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위의 일반 표기 이외의 일부 기타 표기를 보겠다.
예9
1) sva/​/娑嚩[二合]/3 [D;2, F;1] [娑(聲母):心母*s][嚩:*?]
2) sva/​/沙嚩[二合]/1 [S;1] [沙(聲母):Ø生母*ʃ][嚩:*?]
3) sva/​/濕嚩[二合]/1 [F;1] [濕(聲母):Ø書母*ɕ][嚩:*?]
4) sva/​와/娑嚩[二合]/1 [G;1] [沙(聲母):生母*ʃ][嚩:*?]116)
5) hva/​배/賀嚩[二合]/1 [G;1] [賀(聲母):匣母*ɦ][嚩:*?]117)
위의 예9에서 먼저 1)번~3)번을 보면 범자 ‘sva’의 한글이 ‘​’로 표기되
어 있는데 일반 표기에 따르면 마땅히 ‘​바’ 혹은 ‘​​’가 되어야 한다.
‘ㅅ’계 합용병서는 한글의 일반 표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응 범자의 복
자음 유형은 ‘제1자음+C’류에서 제1자음이 ‘S’에 속한 경우이다(구체적인
것은 4.2.4의 내용을 참고). ‘ㅅ’계 합용병서의 출현 횟수도 3회 혹은 1회
등으로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기법의 혼란에 의한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을 구하기 위하여 합용병서의 두 자음을
분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s/ㅅ/娑(聲母)’, ‘va/바/嚩’와 같다.
4)번 예를 보면 범자가 여전히 ‘sva’이지만 일반 표기의 ‘​바, ​​’도
아니고, 합용병서의 예외 표기 ‘​’도 아닌 ‘​와’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순
경음 ‘ㅸ’에 있어서 진언 표기의 유성음 환경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
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와’ 역시 한국어 음운현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즉 ‘​​’의 ‘​’가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라 원
순모음으로 변화하여 ‘​>와’로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범자 ‘hva’ 대응의 한글이 ‘​배’로 되어 있다. 범자
가 ‘va’ 대응 한자가 ‘嚩’로 여기에서의 한글은 마땅히 ‘바’이어야 한다. 진
언 텍스트를 보면 ‘​배’의 후행 음절은 ‘야’이다. 즉 후행 음절 ‘야’의 상향




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본래의 진언은 ‘​바-야’이지만 진언 독송
과정에서 ‘바’가 후행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바>배’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
다. 이 역시 예외 표기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킨다.
위의 예외 표기를 제외한 일반 표기를 중심으로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
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17, n/​/娜(聲母)/1, j/​/入(聲母)/25, ś//濕
(聲母)/16, s/​/娑(聲母)/133, s/​/薩(聲母)/22, s/​/濕(聲母)/2, h/​/賀(聲母)/2 <초성자
음> s/ㅅ/娑(聲母)/3, s/ㅅ/沙(聲母)/1
【개음절】va/​/嚩/203, va/바/嚩/15
위의 음절 대응을 한글 음소단위로 본다면 즉 초성의 대응은 ‘t/​/端
(*t)/17, n/​/泥(*n)/1, v/ㅂ/嚩(*?)/15, j/​/日(*ȵ)/25, ś/시/書(*ɕ)/14, s/​
/心(*s)/159, h/​/匣(*ɦ)/2’로 이 역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
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v/ㅸ/嚩(*?)/203’으로 기본음절에 없는 ‘ㅸ’이 사
용된다. 중성의 대응은 ‘개음절’에서의 ‘a/아/嚩(*?)/218’가 있지만 이는 중
성 대응의 통계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외시킨다.
4.1.3.2. 기타 모음
다음은 기타 모음의 예로 ‘e’ 모음만 있어 ‘C+ve’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예10
1) tve/​볘/怛吠[二合]/1 [D;1] [怛(聲母):端母*t][吠:幷母 廢3韻*biai]
2) dve/​볘/禰吠[二合]/1 [S;1] [禰(聲母):泥母*n][吠:幷母 廢3韻*biai]
3) nve/​볘/你吠[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吠:幷母 廢3韻*biai]
4) śve/볘/濕吠[二合]/1 [D;2] [濕(聲母):書母*ɕ][吠:幷母 廢3韻*biai]
5) śve/Ø​볘/濕吠[二合]/1 [D;1] [濕(聲母):書母*ɕ][吠:幷母 廢3韻*bia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 대응 한글은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며,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 표기이다. 예8에서의 ‘a’ 모음의 일반 표기와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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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같다. 범자 ‘ve’ 대응에 한글이 모두 ‘볘’, 한자는 모두 ‘吠’로 표기하
고 있다. 이 예들을 단자음의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1, d/​/禰(聲母)/1, n/​/你(聲母)/1, ś//濕(聲
母)/2, ś/​/濕(聲母)/1
【기본음절】ve/볘/吠/5
이에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t/​/端(*t)/1, d/​/泥(*n)/1,
v/ㅂ/幷(*b)/4, ś/시/書(*ɕ)/16’ 등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
에서범자 자음이 ‘ś’이고 한자도 書母 *ɕ로 일반 표기에서 한글은 ‘’로 나
타나야 하는데 ‘​’로 1회 나타나므로 예외 표기이다. 중성의 대응은 기본
음절에서만 반영되며 ‘e/예/廢3(*iai)/5’이다.
4.1.4 제2자음 ‘m’류
다음은 제2자음이 ‘m’인 복자음 유형으로, 모음이 ‘a, i’인 범자 음절의
예만 있는데 예가 많지 않아 아울러 보겠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1
1) tma/​마/怛麽[二合]/3 [D;3] [怛(聲母):端母*t][麽:明母 戈1韻*mɑ]
2) dma/​마/娜麽[二合]/5 [S;2, Q;1, D;2] [娜(聲母):泥母*n][麽:明母 戈1韻*mɑ]
3) śma/​마/濕麽[二合]/2 [D;2] [濕(聲母):書母*ɕ][麽:明母 戈1韻*mɑ]
4) ṣma/​마/澁麽[二合]/1 [D;1] [澁(聲母):生母*ʃ][麽:明母 戈1韻*mɑ]
5) sma/​마/娑麽[二合]/4 [S;2, D;1, D;1] [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6) hma/​마/賀麽[二合]/1 [Q;1] [賀(聲母):匣母*ɦ][麽:明母 戈1韻*mɑ]
7) hma/​마/憾麽[二合]/3 [D;3] [憾(聲母):匣母*ɦ][麽:明母 戈1韻*mɑ]
8) dmi/​미/娜弭[二合]/1 [S;1] [娜(聲母):泥母*n][弭:明母 支A韻*miᴇ̆]
9) ṣmi/​미/瑟弭[二合]/1 [D;1] [瑟(聲母):生母*ʃ][弭:明母 支A韻*miᴇ̆]
위의 예11의 진언 표기 역시 한글이 ‘​’ 모음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 102 -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 표기이다. 하지만 일부
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12
1) sma//娑麽[二合]/2 [D;2] [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2) pa-sma/밧마/跛娑麽[二合]/1 [Q;1] [跛:幇母 戈1韻*pɑ][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위의 예12에서 1)번은 범자 ‘sma’의 한글 표기가 ‘’ 즉 합용병서로 되
어 있는데 예11의 일반표기에 의하면 마땅히 ‘​마’이어야 한다. 합용병서
‘’가 ‘​마’와 혼용된 것이다. 중세한국어에서 ‘’의 합용병서 표기는 흔
하지 않다. 물론 진언의 외국어 표기이므로 고유어에 없는 음절도 사용하
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의 합용병서도 가능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s/ㅅ/娑(聲母),
ma/마/麽’이다.
다음 2)번을 보면 범자가 ‘pa-sma’ 즉 두 번째 음절이 역시 ‘sma’이다.
여기에서 ‘-’는 음절경계를 나타낸다. 첫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
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일반 표기에 따르면 첫 음절의 한글 표기는 ‘바’, 두
번째 음절이 ‘​마’이다. 만약 두 번째 음절을 합용병서로 표기 하면 ‘’가
된다. 하지만 2)번 예에서 ‘밧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즉 두 번째 음절의 ‘s’
자음은 선행 음절과 결합하여 한글 표기에서 ‘-ㅅ’ 종성자음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pa/바/跛(聲母), -s/-ㅅ/娑(聲母), ma/마/麽’가 된
다. 사실 이런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첫 번째 자음과 대응하고 동시에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은 본고의 제4장 4.2절의 ‘제1자음+C’류 복자
음 음절에서 일반 표기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는 한글 표기 방법의
혼용인 것이다.
위의 예11~예12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3, d/​/娜(聲母)/6, ś/Ø​/濕(聲母)/2, ṣ/​/澁




위의 ‘자음음절’의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t/ㄷ/端(*t)/3, d/ㄴ/泥
(*n)/6, ś/ㅅ/書(*ɕ)/2, ṣ/ㅅ/生(*ʃ)/2, s/​/心(*s)/6, h/​/匣(*ɦ)/4, m/ㅁ/明
(*m)/23’으로 대부분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예외로 ‘ś/Ø​
/濕(聲母)/2’가 있는데 범자 ‘ś’와 한자 書母 *ɕ 대응으로 일반대응과 일치
하지만 한글이 일반대응에 따르면 ‘’이어야 하는데 ‘​’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외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이 있는데 ‘-s/-ㅅ/心(*s)/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p/ㅂ/幇(*p)/1, m/ㅁ/明(*m)]/24’이고, 중
성의 대응은 ‘a/아/戈1(*ɑ)/23, i/이/支A(*iᴇ ̆)/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5 제2자음 ‘n’류
다음은 제2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모음의 종류에 따라 ‘C+na’, ‘C+ni’,
‘C+no’인 범자 음절의 예이다.
예13
1) gna/​나/疙曩[二合]/1 [Q;1] [疙(聲母):疑母*ŋ][曩:泥母 唐1韻*nɑŋ]
2) gna/​나/仡曩[二合]/1 [D;1] [仡(聲母):疑母*ŋ][曩:泥母 唐1韻*nɑŋ]
3) ghna/Ø​나/覲曩[二合]/1 [Q;1] [覲(聲母):群母*g][曩:泥母 唐1韻*nɑŋ]
4) tna/​나/怛曩[二合]/7 [S;3, G;1, Q;1, D;2] [怛(聲母):端母*t][曩:泥母 唐1韻*nɑŋ]
5) gni/​니/祇儜[二合]/1 [S;1] [祇(聲母):Ø群母*g118)][儜:Ø娘母 耕2韻*ɳɣɛŋ]
6) gni/​니/疙[二合]/1 [Q;1] [疙(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7) gni/​니/儗[二合]/2 [D;2] [儗(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8) gni/​니/儗你[二合]/1 [D;1] [儗(聲母):疑母*ŋ][你:Ø娘母 之3韻*ɳɨ]
9) gni/​니/仡[二合]/1 [D;1] [仡(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10) gno/​뉴/儗[二合]/ [D;1] [儗(聲母):疑母*ŋ][*?]
위의 예13에서 한글은 모두 ‘​’ 모음 첨가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
118) 유성음 범자 대응 한자와 한글 비음이 일반적이므로 群母의 한자 대응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은 일반대응을 따라 비음의 ‘ㅇ’으로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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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g/​/疙(聲母)/2, g/​/仡(聲母)/2, g/​/祇(聲母)/1, g/​/儗(聲
母)/4, gh/Ø​/覲(聲母)/1, t/​/怛(聲母)/7
【기본음절】na/나/曩/10, ni/니/儜/1, ni/니//4, ni/니/你/1, no/뉴//1
위의 음절 대응에서 ‘gh/​/覲(聲母)/1’이 있는데 이는 3)번 예의 대응으
로 한글이 각자병서로 표기되어 예외에 속한다.119) 이를 제외하고 먼저 자
음의 대응을 보면 ‘g/​/疑(*ŋ)/8, t/​/端(*t)/7, n/ㄴ/泥(*n)/14’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모음의 대응은 ‘a/아/唐1(*ɑŋ)/10, i/이/之
3(*ɨ)/1, o/우/(*?)/1’이다. 이 중 ‘’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魚3韻 *iɤ으로 3등운 글자이다.
4.1.6 제2자음 ‘ṛ’류
본 절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과 비슷하지만 제2자음이 일반자음
이 아닌 마다 ‘ṛ’인 음절이다. 즉 ‘Cṛ’의 음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
한글과 한자 및 한자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4
1) kṛ/​리/訖哩[二合]/16 [D;16] [訖(聲母):見母*k][哩*?]
2) gṛ/​리/揭哩[二合]/1 [S;1] [揭(聲母):Ø群母*g][哩*?]
3) tṛ/​리/底哩[二合]/8 [Q;1] [底(聲母):端母*t][哩*?]
4) dṛ/​리/你哩[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哩*?]
5) dhṛ/​리/地[二合]/1 [Q;1] [地(聲母):定母*d][*?]
6) pṛ/​리/必哩[二合]/1 [Q;1] [必(聲母):幇母*p][哩*?]
119)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각자병서의 표기는 ‘​’와 본장 예2의 ‘​’ 표
기까지 포함하여 모두 2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ㄲ’ 대응 범자 자음이 유성유기음 ‘gh’이고, ‘ㆅ’ 대응 범자 자음이 ‘h’인 것으로 만연
사본(1777)의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 표기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밀
한 고찰과 연구를 향후에 진행할 것이다.
- 105 -
7) pṛ/​리/跛哩[二合]/1 [D;1] [跛(聲母):幇母*p][哩*?]
8) bṛ/​리/沒哩[二合]/4 [D;4] [沒(聲母):明母*m][哩*?]
9) mṛ/​리/密哩[二合]/2 [Q;2] [密(聲母):明母*m][哩*?]
10) mṛ/​리/蜜哩[二合]/4 [D;3, F;1] [蜜(聲母):明母*m][哩*?]
11) mṛ/​리/蜜㗚[二合]/2 [S;1, D;1] [蜜(聲母):明母*m][㗚*?]
12) jṛ/​리/日哩[二合]/1 [S;1] [日(聲母):日母*ȵ][哩*?]
13) hṛ/​리/紇哩[二合]/11 [S;1, Q;4, D;4, F;2] [紇(聲母):匣母*ɦ][哩*?]
위의 예14를 보면 범자 음절이 비록 ‘Cṛ’으로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
과 차이가 있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는 각각 ‘​’ 모음 첨가의 2음절과 ‘二
合’의 2음절 표기로 일치한다. 다만 마다 ‘ṛ’ 대응에 모두 한글은 ‘리’ 하나
의 음절로 나타내고 한자는 대부분 ‘哩’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장
에서 산스크리트 음가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ṛ’은 음성적으로 ‘ri’와 가까운
것으로 이를 하나의 음절과 같이 인지하여 표기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訖(聲母)/16, g/​/揭(聲母)/1, t/​/底(聲母)/8, d/​/你
(聲母)/1, dh/​/地(聲母)/1, p/​/必(聲母)/1, p/​/跛(聲母)/1, b/​/沒(聲母)/4, m/​/密(聲
母)/2, m/​/蜜(聲母)/6, j/​/日(聲母)/1, h/​/紇(聲母)/11 <‘리’음절> ṛ/리/哩/50, ṛ/리/㗚
/2, ṛ/리//1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6, t/ㄷ/端(*t)/8, dh/ㄷ/定(*d)/1, p/ㅂ/
幇(*p)/2, b/ㅁ/明(*m)/12, j/ㅿ/日(*ȵ)/1, h/ㅎ/匣(*ɦ)/11, ṛ/리/哩(*?)/50’으
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범자 음절에서 자음 ‘ṛ’가 모음의 역할을 하므로
실제 모음의 대응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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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본 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 유형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r, N, T, S, k, m’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문자는
같은 부류 자음의 묶음으로 ‘N’은 ‘n, ṇ, ñ, ṅ’을 포함하고, ‘T’는 ‘t, d’를
포함하며, ‘S’는 ‘s, ṣ, ś’을 포함한다.
4.2.1 제1자음 ‘r’류
4.2.1.1 표기 유형(1)
아래 예15의 범자를 보면 ‘ga-rga’로 되어 있는데 이는 2개의 범자 음절
을 말하며 두 번째 즉 ‘rga’가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이다. 구체적으
로 ‘r+Ca’, ‘r+Ci’, ‘r+Ce’, ‘r+Co’의 범자 음절의 예들이 있으며 이에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5
1) ga-rga/알아/蘖誐/2 [Q;2] [蘖:疑母 薛B韻*ŋɰiᴇt][誐:疑母 歌1韻*ŋɑ]
2) du-rga/놀아/訥誐/1 [F;1] [訥:泥母 沒1韻*not][誐:疑母 歌1韻*ŋɑ]
3) ma-rta/말다/韈哆/1 [F;1] [韈:明母 月3韻*miɤt][哆:端母 歌1韻*tɑ]
4) ma-rtha/말타/沫他/1 [D;1] [沫:明母 末1韻*mɑt][他:透母 歌1韻*thɑ]
5) va-rtha/말타/沫佗/1 [Q;1] [沫:明母 末1韻*mɑt][佗:透母 歌1韻*thɑ]
6) va-rtha/말타/末佗/2 [Q;2] [末:明母 末1韻*mɑt][佗:透母 歌1韻*thɑ]
7) ma-rdha/말다/沫馱/2 [Q;2] [沫:明母 末1韻*mɑt][馱:定母 歌1韻*dɑ]
8) ga-rbha/알바/蘖婆/6 [Q;5, D;1] [蘖:疑母 薛B韻*ŋɰiᴇt][婆:幷母 戈1韻*bɑ]
9) tu-rbha/돌바/咄婆/1 [D;1] [咄:端母 沒1韻*tot][婆:幷母 戈1韻*bɑ]
10) tu-rma/돌마/咄麽/1 [Q;1] [咄:端母 沒1韻*tot][麽:明母 戈1韻*mɑ]
11) dha-rma/달마/達磨/1 [Q;1] [達:定母 曷1韻*dɑt][磨:明母 戈1韻*mɑ]
12) sa-rva/살바/薩嚩/54 [Q;42, D;11, G;1] [薩:心母 曷1韻*sɑt][嚩:*?]
13) ga-rja/알​/蘖惹/1 [D;1] [蘖:疑母 薛B韻*ŋɰiᴇt][惹:日母 麻3韻*ȵia]
14) ka-rṣa/갈사/羯灑/1 [D;1] [羯:見母 月3韻*kiɤt][惹:日母 麻3韻*ȵ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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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a-rṣa/말사/韈灑/1 [Q;1] [韈:明母 月3韻*miɤt][灑:生母 麻2韻*ʃɣa]
16) va-rṣa/말사/韈灑/2 [Q;2] [韈:明母 月3韻*miɤt][灑:生母 麻2韻*ʃɣa]
17) kha-rgi/칼이/朅儗/2 [Q;2] [朅:溪母 薛B韻*khɰiᴇt][儗:疑母 之3韻*ŋɨ]
18) du-rdi/놀니/訥/1 [Q;1] [訥:泥母 沒1韻*not][:泥母 Ø靑4韻*neŋ]
19) du-rbhi/놀비/訥躃/1 [D;1] [訥:泥母 沒1韻*not][躃:幷母 昔3韻*biᴇk]
20) sa-rge/살예/薩藝/1 [Q;1] [薩:心母 曷1韻*sɑt][藝:疑母 祭A韻*ŋiᴇi]
21) ga-rbhe/알볘/蘖陛/4 [Q;3, F;1] [蘖:疑母 薛B*ŋɰiᴇt][陛:幷母 齊4韻*bei]
22) sa-rve/살볘/薩吠/1 [Q;1] [薩:心母 曷1韻*sɑt][吠:幷母 廢3韻*biai]
23) sa-rbo/살모/薩冒/2 [Q;2] [薩:心母 曷1韻*sɑt][冒:明母 豪1韻*mɑu]
위의 예15을 보면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고 첫 번째 음절은 기
본 개음절들이다. 1)번~16)번은 ‘a’ 모음 음절이고, 17)번~19)번은 ‘i’ 모음
음절이며, 20)번~22)번은 ‘e’ 모음 음절, 23)번은 ‘o’ 모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를 보면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종성자음
이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과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ha/말
타’의 대응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면 ‘ma-r/말’, ‘tha/타’의 대응으로
된다. 즉 범자에서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이 한글 첫 음절의 종성자음
‘-ㄹ’와 대응하고, 제1자음 ‘r’를 제외한 남은 부분 ‘ga’은 개음절로 한글과
대응한다.
한자 표기를 보면 역시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二合
은 아니다. 이 2개의 음절이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한자는 한글과 같이 첫 번째 음절이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
운 글자이며, 자음운미 *-t가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과 대응한다.
예를 들어 ‘ma-rtha/沫他’로 대응하는데 단자음 음절의 단위로 분리하면
‘ma-r/沫(*mɑt)’, ‘tha/他(*thɑ)’가 된다.
이들을 梵-韓-中의 단자음 음절의 대응으로 보면 각각 ‘ma-r/말/沫’,
‘tha/타/他’로 된다. 단순히 음절 형태로 보아 ‘ma-r’는 폐음절이라 하고
‘tha’을 개음절이라 하여 분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모두 단자음의 음절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ka-r/갈/羯/1, kha-r/칼/朅/2, ga-r/알/蘖/13, tu-r/돌/咄/2, du-r/놀/訥/3,
- 108 -
dha-r/달/達/1, ba-r/말/韈/1, ma-r/말/韈/1, ma-r/말/沫/1, va-r/말/沫/1, va-r/말/末/2,
va-r/말/韈/2, sa-r/살/薩/58
【개음절】ga/아/誐/3, gi/이/儗/2, ge/예/藝/1, ta/다/哆/1, tha/타/他/1, tha/타/佗/3, di/
니//1, dha/다/馱/2, bo/모/冒/2, bha/바/婆/7, bhi/비/躃/1, bhe/볘/陛/4, ma/마/麽/1, ma/
마/磨/1, ma/마/沫/2, va/바/嚩/54, ve/볘/吠/1, ja/​/惹/1, ṣa/사/灑/4
위의 대응을 ‘폐음절’과 ‘개음절’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음소 대응 또한
분류별로 고찰하여 보겠다. 먼저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
/見(*k)/1, kh/ㅋ/溪(*kh)/2, g/ㅇ/疑(*ŋ)/13, t/ㄷ/端(*t)/2, d/ㄴ/泥(*n)/3,
dh/ㄷ/定(*d)/1, b/ㅁ/明(*m)/1, m/ㅁ/明母(*m)/2, v/ㅁ/明(*m)/5, s/ㅅ/心
(*s)/58’이 있으며, 모음의 대응은 ‘a/아/曷1(*ɑt)/59, a/아/薛B(*ɰiᴇt)/15, a/
아/月3(*iɤt)/5, a/아/末1(*ɑt)/4, u/오/沒1(*ot)/5’로 기본 개음절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 특히 ‘b/ㅁ/明(*m)/1’의 예가 보이는
데 이 또한 ‘개음절’에서의 범자 유성음과 한글 및 한자의 비음과의 대응
규칙과 어울리는 예이다.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曷1(*-t)/59, -r/-ㄹ/薛
B(*-t)/15, -r/-ㄹ/月3(*-t)/5, -r/-ㄹ/末1(*-t)/4, -r/-ㄹ/沒1(*-t)/5’이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r’과 첫 음절 한글의 ‘-ㄹ’ 종성자음, 첫 음절
한자의 *-t 자음운미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위의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g/ㅇ/疑(*ŋ)/6, t/ㄷ/端(*t)/1,
th/ㅌ/透(*th)/4, d/ㄴ/泥(*n)/1, dh/ㄷ/定(*d)/2, b/ㅁ/明(*m)/2, bh/ㅂ/幷
(*b)/12, m/ㅁ/明(*m)/4, v/ㅂ/嚩(*?)/54, v/ㅂ/幷(*b)/1, j/ㅿ/日(*ȵ)/1, ṣ/ㅅ
/生(*ʃ)/4’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
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여 ‘a/아/歌1(*ɑ)/10, a/아/戈1(*ɑ)/9, a/아/末
1(*ɑt)/2, i/이/昔3(*iᴇk)/1, i/이/之3(*ɨ)/2, e/예/祭A(*iᴇi)/1, e/예/齊4(*ei)/4,
e/예/廢3(*iai)/1, o/오/豪1(*ɑu)/2’이므로 역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2.1.2 표기 유형(2)
아래 예16의 범자 음절은 앞서 예15의 범자 음절 유형과 똑같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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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예16
1) va-rta/발다/嚩㗚跢[二合]/1 [S;1] [嚩:*?][㗚:*?][跢:端母 歌1韻 *tɑ]
2) a-rtha/알다/阿囉馱[二合]/1 [D;1] [阿:影母 歌1韻*ʔɑ][囉:*?][馱:Ø定母120) 歌1韻 *dɑ]
3) na-rṭa/날타/娜㗚吒[二合]/1 [S;1] [娜:泥母 歌1韻*nɑ][㗚:*?][吒:知母 麻2韻 *ʈɣa]
4) pu-rṇa/볼나/布囉拏[二合]/1 [Q;1] [布:幇母 模1韻*po][囉:*?][拏:娘母 麻2韻 *ɳɣa]
5) pu-rṇa/볼나/布羅娜[二合]/1 [Q;1] [布:幇母 模1韻*po][羅:來母*l][娜:Ø泥母 歌1韻 *nɑ]
6) ra-rṣi/랄시/囉哩史[二合]/1 [D;1] [囉:*?][哩:*?][史:生母 之3韻 *ʃɨ]
7) va-rṣi/발시/嚩哩史[二合]/1 [D;1] [嚩:*?][哩:*?][史:生母 之3韻 *ʃɨ]
8) pa-rya/발야/播哩野[二合]/1 [S;1] [播:幇母 戈1韻*pɑ][哩:*?][野:以母 麻3韻 *jia]
9) su-rya/솔야/素哩曳[二合]/1 [Q;1] [素:心母 模1韻*so][哩:*?][曳:以母 Ø祭A韻 *jiᴇi]
10) a-rya/알야/啊哩也[二合]/2 [S;1] [啊:*?][哩:*?][也:以母 麻3韻 *jia]
11) a-rya/알야/啊哩野[二合]/3 [G;3] [啊:*?][哩:*?][野:以母 麻3韻 *jia]
22) a-rha/알하/阿囉曷[二合]/10 [D;10] [阿:影母 歌1韻*ʔɑ][囉:*?][曷:匣母 曷1韻 *ɦɑt]
23) na-rti/날디/那㗚智[二合]/2 [S;2] [那:泥母 歌1韻*nɑ][㗚:*?][智:Ø知母121) 支3韻*ʈiᴇ̆]
24) rū-rti/롤디/嚕㗚底[二合]/1 [D;1] [嚕:*?][㗚:*?][底:端母 Ø齊4韻*tei]
25) ti-rdhi/딜Ø톄/底㗚體[二合]/1 [D;1] [底:端母 Ø齊4韻*tei][㗚:*?][體:透母 齊4韻*thei]
26) śī-rṣī/실Ø새/試哩曬[二合]/1 [D;1] [試:Ø書母 之3韻*ɕɨ][哩:*?][曬:生母 佳2韻*ʃɣɛ]
27) na-rte/날뎨/那㗚帝[二合]/1 [S;1] [那:泥母 歌1韻*nɑ][㗚:*?][帝:端母 齊4韻*tei]
28) bu-rte/몰뎨/慕㗚帝[二合]/1 [Q;1] [慕:明母 模1韻*mo][㗚:*?][帝:端母 齊4韻*tei]
29) mu-rte/몰뎨/母㗚諦[二合]/1 [S;1] [母:明母 侯1韻*məu][㗚:*?][諦:端母 齊4韻*tei]
30) su-rye/솔예/素哩曳[二合]/2 [Q;2] [素:心母 模1韻*so][哩:*?][曳:以母 祭A韻*jiᴇi]
31) ca-rye/잘예/左哩曳[二合]/2 [D;2] [左:精母 歌1韻*tsɑ][哩:*?][曳:以母 祭A韻*jiᴇi]
32) bhu-rbhu/볼보/部囉部[二合]/1 [Q;1] [部:幷母 模1韻*bo][囉:*?][部:幷母 模1韻*bo]
위의 예16에서 한글 표기는 앞서 예15과 같지만 한자만 3개의 음절로
120) 한자 ‘馱’는 定母로 일반적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dha’와 일반대응을 이룬다. 하지
만 여기에서는 무성유기음의 ‘tha’와 대응하고 있어 예외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
도 있고 한자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다’로 되어 있는데 한글
‘다’는 범자 ‘ta’ 혹은 ‘dha’와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범자 ‘tha’를 따르면 ‘타’
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한글 ‘다’는 범자 ‘dha’ 대응의 한자 ‘馱’을 따른 것이다.
121) 한자 ‘智’의 자모가 知母이며 知母는 일반적으로 권설음 범자 자음의 ‘ṭ’와 대응하며
한글 초성은 ‘ㅌ’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대응 범자 자음이 ‘t’이므로 예외이다. 한글
‘ㄷ’는 범자 ‘t’자음을 따랐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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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자의 3개 음절에서 마지막 두 음절은
[二合]으로 되어 있어 범자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한자의 표기를 보면 ‘va/嚩, a/阿, ti/底, na/娜, pu/布, pa/播, a/
啊, a/阿, na/那, rū/嚕, ra/囉, śī/試, bu/慕, mu/母, su/素, ca/左, bhu/部’로
모두 陰聲韻 글자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예10에서의 한자는 모두
‘*-t’ 자음운미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이다.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은 ‘二合’
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rta/㗚跢[二合], rtha/囉馱[二合], rdhi/㗚體[二合],
rṭa/㗚吒[二合], rṇa/囉拏[二合], rṇa/羅娜[二合], rya/哩野[二合], rya/哩曳[二合], rya/哩
也[二合], rya/哩野[二合], rha/囉曷[二合], rti/㗚智[二合], rti/㗚底[二合], rṣi/哩史[二合],
rṣī/哩曬[二合], rte/㗚帝[二合], rte/㗚諦[二合], rye/哩曳[二合], rbhu/囉部[二合]’와 같
다. 이 또한 한자의 ‘二合’이 하나의 옹근 범자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한글 표기와 비교하여 보면, 예를 들어 ‘va-rta/발다/嚩㗚跢[二合]/1’에서
범자와 한글은 ‘va-r/발, ta/다’로 대응하고, 범자와 한자는 ‘va/嚩, rta/㗚跢
[二合]’로 대응하면서 불일치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梵-韓-中 대응을 위
하여 더욱 세분화시켜서 ‘va/바/嚩, -r/-ㄹ/㗚(聲母), ta/다/跢’로 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여 다
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a/아/阿/11, a/아/啊/5, ta/다/跢/1, tha/다/馱/1, na/나/那/3, na/나/娜/1, ṭa/
타/吒/1, ṇa/나/拏/1, ṇa/나/娜/1, pa/바/播/1, va/바/嚩/2, ca/자/左/2, ya/야/野/4, ya/야/曳
/1, ya/야/也/2, ra/라/囉/1, ha/하/曷/10, ti/디/智/2, ti/디/底/2, dhi/Ø톄/體/1, ṣi/시/史/2,
ṣi/시/試/1, Øṣi/새/曬/1, te/뎨/帝/2, te/뎨/諦/1, ye/예/曳/4, pu/보/布/2, bu/모/慕/1, bhu/보
/部/2, mu/모/母/1, rū/로/嚕/1, su/소/素/3
【자음음절】<종성자음>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㗚(聲母)/9,
-r/-ㄹ/羅(聲母)/1
먼저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ø/ㅇ/影(*ʔ)/11, ø/ㅇ/啊(*?)/5, t/
ㄷ/端(*t)/6, dh/ㅌ/透(*th)/1, n/ㄴ/泥(*n)/4, ṭ/ㅌ/知(*ʈ)/1, ṇ/ㄴ/娘(*ɳ)/1, p/
ㅂ/幇(*p)/3, b/ㅁ/明(*m)/1, bh/ㅂ/幷(*b)/2, m/ㅁ/明(*m)/1, v/ㅂ/嚩(*?)/2,
c/ㅈ/精(*ts)/2, ṣ/ㅅ/生(*ʃ)/3, s/ㅅ/心(*s)/3, y/이/以(*j)/11, h/ㅎ/匣(*ɦ)/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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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ㄹ/囉(*?)/1, r/ㄹ/嚕(*?)/1’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
음의 대응 또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고 보
면 ‘a/아/歌1(*ɑ)/20, a/아/曷1(*ɑt)/10, a/아/戈1(*ɑ)/1, i/이/支3(*iᴇ)]/2, i/이/
之3(*ɨ)/3, e/예/祭A(*iᴇi)/4, u/오/模1(*o)/8, u/오/侯1(*əu)/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대응에서는 범자 자음 ‘-r’이 한글 종성자음 ‘-ㄹ’가
대응하며 한자는 聲母가 대응하여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
*?)/14, -r/-ㄹ/㗚(聲母*?)/9’가 된다. 기본 개음절 표기에서 범자 ‘r’ 대응의
한자가 대부분 造字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囉, 哩, 㗚’등이 사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예외 현상에 대해 보겠다. 25)번의 예가 ‘ti-rdhi/딜톄/底㗚體[二合]/1’
로 되어 있는데 복자음 범자 모음은 ‘i’이지만 한글은 ‘톄’, 한자는 齊4韻의
‘體’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 모음 ‘예’와 한자 齊4韻은 일반대응에서 마땅히
범자 ‘e’ 모음과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서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i<e<ai’에 의한 것이다. 즉 진언의 범자 텍스트는 ‘i’ 모음이지만 실제 진언
독송에서 ‘e’로 발음되며 중국어 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들리는 데로 ‘e’ 모음
으로 번역하여 ‘體’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한글 ‘톄’는 한자를 따라 표
기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음의 대응에서도 ‘dh/ㅌ/透(*th)’로 나타나
고 있다. 범자 ‘dh’의 일반대응에서 한자는 마땅히 定母 *d이어야 하는데
透母 *th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dh’에 대한 한자의 오류이며 한글이
한자를 따라 ‘ㅌ’로 나타난 것이다. 한자 透母의 오류는 단순히 모두 유기
음이라는 데에 따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모음의 대응을 고려한 기타 자
모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26)번 예는 ‘śī-rṣī/실Ø새/試哩曬[二合]/1’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대응에서 한글은 ‘새’, 한자는 佳2韻 *ʃɣɛ ‘曬’이다. 일반대응
에 한글 ‘애’ 모음과 한자 ‘曬’는 일반적으로 범자 ‘ai’ 모음과 대응하지만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 예외 표기이다. 이는 범자 등의 단순
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모음교체 ‘i<e<ai’에 의한 형태적
차이에 의한 문자와 독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한글의 ‘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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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한자를 따랐을 것이다.
4.2.1.3 표기 유형 (3)
다음의 예17은 앞서 예16의 범자 음절과 한글 표기가 같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예17
1) ma-rga/말아/沫㗚誐[二合]/1 [S;1] [沫:明母 末1韻*mɑt][㗚:*?][誐:疑母 歌1韻*ŋɑ]
2) la-rtha/랄타/嬾囉他[二合]/1 [D;1] [嬾:來母 寒1韻*lɑn][囉:*?][他:透母 歌1韻*thɑ]
3) ma-rtha/말타/沫囉他[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囉:*?][他:透母 歌1韻*thɑ]
4) tu-rtha/돌타/咄囉他[二合]/1 [D;1] [咄:端母 沒1韻*tot][囉:*?][他:透母 歌1韻*thɑ]
5) ka-rṇa/갈나/羯囉拏[二合]/1 [D;1] [羯:見母 月3韻*kiɤt][囉:*?][拏:娘母 麻2韻*ɳɣa]
6) sa-rpa/살바/薩囉跛[二合]/2 [D;2] [薩:心母 曷1韻*sɑt][囉:*?][跛122):幇母 戈1韻*pɑ]
7) ga-rbha/알바/蘖囉婆[二合]/2 [D;2] [蘖:疑母 薛B韻*ŋɰiᴇt][囉:*?][婆:幷母 戈1韻*bɑ]
8) ka-rma/갈마/羯㗚麽[二合]/1 [S;1] [羯:見母 月3韻*kiɤt][㗚:*?][麽:明母 戈1韻*mɑ]
9) ma-rma/말마/沫囉麽[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囉:*?][麽:明母 戈1韻*mɑ]
10) ca-rma/잘마/拶㗚麽[二合]/1 [S;1] [拶:精母 曷1韻*tsɑt][㗚:*?][麽:明母 戈1韻*mɑ]
11) sa-rva/살바/薩囉嚩[二合]/48 [S;1, D;38, F;9] [薩:心母 曷1韻*sɑt][囉:*?][嚩:*?]
12) sa-rva/살바/薩㗚嚩[二合]/2 [S;2] [嚩:*?][㗚:*?][嚩:*?]
13) da-rśa/​​123)샤/捺哩捨[二合]/1 [S;1] [捺:泥母 曷1韻*nɑt][哩:*?][捨:書母 麻3韻*ɕia]
14) ka-rṣa/갈사/羯囉灑[二合]/2 [Q;2] [羯:見母 月3韻*kiɤt][囉:*?][灑:生母 麻2韻*ʃɣa]
15) ba-rya/말야/沫里也[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里:來母*l][也:以母 麻3韻*jia]
16) mu-rti/몰디/沒㗚底[二合]/1 [D;1] [沒:明母 沒1韻*mot][㗚:*?][底:端母 Ø齊4韻*te
i]124)
17) sa-rve/살볘/薩囉吠[二合]/3 [D;3] [薩:心母 曷1韻*sɑt][囉:*?][吠:幷母 廢3韻*biai]
122)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pɑ와 幇母 支B韻*pɰiᴇ ̆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123)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 모음은 일반적으로 ‘아’ 모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 모음으로 되어 있다. 폐음절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범자 ‘a’ 모음 대응에 이같이
종종 기타 모음이 올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5장 5.1.2.1에서 다룰 것이다.
124) 여기에서 4등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端母가 1,4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즉 한
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만약 기계적으로 한자를 따르면 ‘예’ 모음으로 표기되
는데, ‘디’ 즉 ‘이’ 모음으로 표기된 것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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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17에서 한자는 예16과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와 세 번째 음절이 ‘二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예16에서 첫 음절의 한자
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이지만, 여기에서의 첫 음절은 자음운미
*-t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들이다. 즉 ‘沫, 嬾, 咄, 羯, 薩, 蘖, 拶, 捺, 沒’ 등
으로 모두 ‘*-t’ 운미를 가진다. 앞서 예15에서 한자의 첫음절 역시 入聲韻
글자이지만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개의 음절로 표기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ma-rga/沫㗚誐[二合]’을 세분화하여
‘ma-r/沫’, ‘rga/㗚誐[二合]’의 대응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범자 ‘r’은 한자 ‘沫’
의 자음운미 *-t와도 대응하고 한자 ‘㗚(聲母)’와도 대응하여 중복 표기된
것이다.
본고의 제3장에서 기본 개음절 범자의 표기 고찰에서 비록 대부분 陰聲
韻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가 있는 入聲韻 혹은
陽聲韻 글자들도 많이 대응하고 있음을 보았다. 전형적인 예로 양성운의
‘曩’은 범자 ‘na’와 대응하고, 입성운의 ‘蘖’은 범자 ‘ga’와 대응한다. 그러므
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입성운 글자를 개음절 범자와 대응하여 ‘ma/沫, la/
嬾, tu/咄, ka/羯, sa/薩, ga/蘖, ca/拶, da/捺, ba/沫, mu/沒’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예17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개음절】ka/가/羯/4, ga/아/誐/1, ga/아/蘖/2, tha/타/他/3, da/​/捺/1, ṇa/나/拏/1,
pa/바/跛/3, ba/마/沫/1, bha/바/婆/2, ma/마/沫/3, ma/마/麽/3, va/바/嚩/50, ca/자/拶/1,
śa/샤/捨/2, ṣa/사/灑/2, sa/사/薩/56, ya/야/也/1, la/라/嬾/1, ti/디/底/1, ve/볘/吠/3, tu/도/
咄/1, mu/모/沒/1
【자음음절】<종성자음> -r/-ㄹ/囉(聲母)/63, -r/-ㄹ/㗚(聲母)/6, -r/-ㄹ/哩(聲母)/1,
-r/-ㄹ/里(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대응을 보면 ‘k/ㄱ/見(*k)/4, g/ㅇ/疑
(*ŋ)/3, t/ㄷ/端(*t)/2, th/ㅌ/透(*th)/3, ṇ/ㄴ/娘(*ɳ)/1, p/ㅂ/幇(*p)/3, b/ㅁ/明
(*m)/1, bh/ㅂ/幷(*b)/2, m/ㅁ/明(*m)/7, v/ㅂ/幷(*b)/1, v/ㅂ/嚩(*?)/50, c/
ㅈ/精(*ts)/1, ś/시/書(*ɕ)/2, ṣ/ㅅ/生(*ʃ)/2, s/ㅅ/心(*s)/56, y/이/以(*j)/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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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來(*l)/1’이 있는데 거의 모두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고 보
면 ‘a/아/月3(*iɤt)/4, a/아/歌1(*ɑ)/4, a/아/薛B(*ɰiᴇt)/2, a/아/曷1(*ɑt)/55,
a/​/曷1(*ɑt)/1, a/아/戈1(*ɑ)/8, a/아/末1(*ɑt)/4, a/아/寒1(*ɑn)/1, e/예/廢
3(*iai)/1, u/오/沒1(*ot)/2’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자음 음절 즉 ‘-r’의 표기 대응으로는 ‘-r/-ㄹ/囉(聲母*?)/63, -r/-ㄹ/哩
(聲母*?)/1, -r/-ㄹ/㗚(聲母*?)/6’가 있는데 예10의 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예16~예17의 한글과 한자 표기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은 모
두 2음절로 표기되고 ‘-ㄹ’ 종성자음이 범자 ‘-r’과 대응하고 있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표기하거나 심지어 중복 표기를 사용하는 등 다소 혼
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글 표기는 한자의 표기법 혼란성
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의 특성에 따라 2음절 표기로 시종일관 정연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1.4 표기 유형(4)
본 절의 예는 복자음 음절이 연이어 나타나거나 혹은 한글, 한자가 범자
와의 대응이 불일치한 특이한 예들이다.
예18
1) sa-rva-rtha/살발타/薩㗚嚩[二合]囉佗[二合]/1 [S;1] [薩:心母 曷1韻*sɑt][㗚:*?][嚩*?]
[囉:*?][佗:透母 歌1韻*thɑ]
2) sa-rva-rtha/살발타/薩囉嚩[二合]囉他[二合]/2 [D;2] [薩:心母 曷1韻*sɑt][囉:*?][嚩*?]
[囉:*?][他:透母 歌1韻*thɑ]
3) tya-rthi-ka/딜텩가/窒剔迦/1 [Q;1] [窒125):端母 屑4韻*tet][剔:透母 錫4韻*thek]
[迦:見母 戈3韻*kiɑ]
4) ma-dhu/말도/沫度/1 [D;1] [沫:明母 末1韻*mɑt][度126):定母 模1韻*do]
125) “窒”는 중고음에서 端母 屑4韻*tet와 知母 質B韻*ʈɰit의 두 음가를 가지는데 자모
를 보면 端母가 적절하지만 운모를 보면 質B韻이 더 가까운 것으로 모순이 된다. 하
지만 자모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126)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do와 定母 鐸1韻*dɑ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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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ja/말​/沫惹/2 [D;1] [沫:明母 末1韻*mɑt][惹:日母 麻3韻*ȵia]
위 예18에서 먼저 1)번~2)번 예를 보면 범자는 모두 ‘sa-rva-rtha’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
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모두 ‘살발타’ 3개의 음
절로 되어 있어 범자와 대응시키면 ‘살/sa-r, va-r/발, 타/tha’이다. 하지만
한자는 ‘薩㗚嚩[二合]囉佗[二合]’ 혹은 ‘薩囉嚩[二合]囉他[二合]’ 5개의 글자로 표기되
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3음절 표기가 한자의 5字 표기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a/사/薩, -r/-
ㄹ/㗚(聲母) 혹은 囉(聲母), va/바/嚩, -r/-ㄹ/囉(聲母), tha/타/佗’가 된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tya-rthi-ka’와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
류의 복자음이며, 세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은 ‘딜텩가’로 표기
하여 범자와 대응하면 ‘딜/tya-r, 텩/thi(-k), 가/ka’가 된다. 한글의 두 번째
음절 ‘텩’에서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 범자 ‘k’ 자음의 중복표기가 된다.
이는 범자 ‘thi’가 후행 음절 ‘ka’의 자음 ‘k’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thi-k’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자는 ‘窒剔迦’로 범자와의 대응이
‘tya-r/窒, thi(-k)/剔, ka/迦’가 된다. 두 번째 한자 ‘剔’은 *–k의 자음운미
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로 자음운미 *-k는 ‘k’의 중복 표기가 된다. 즉 한글
의 ‘-ㄱ’ 종성자음은 한자 *-k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 표기의 첫 번째 글자 ‘딜’의 모음은 ‘이’이지만 대응하는 범자는
‘tya-r’ 즉 모음과 대응하는 부분이 ‘ya’이다. 이 또한 한자 ‘窒’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한글의 대응은 음소 대
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번~5)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각각 ‘ma-dhu’, ‘ma-ja’로 모두 2개의 기
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글 표기를 보면 ‘말도’, ‘말​’
로 되어 있는데 대응 한자가 ‘沫度, 沫惹’로 첫 번째 한자가 * -t 자음운미
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이다. 한자 표기에서 입성운 글자는 개음절 범자
와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예외 표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개음절
범자와 종성자음의 한글과의 대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이다. 이 같은
한글 표기의 예외는 입성운 한자의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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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범-한-중 음소대응의 통계는 ‘ma/마/沫, -ø/-ㄹ/沫(*-t),
dhu/도/度’, ‘ma/마/沫, -ø/-ㄹ/沫(*-t), ja/​/惹’로 할 것이다.
위의 예들을 분석하여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ka/가/迦/1, tha/타/佗/1, tha타/他/2, ma/마/沫/3, va/바/嚩/3, ja/​/惹/2,
sa/사/薩/3, dhu/도/度/1
【폐음절】tya-r/Ø딜/窒/1, thi-(k)/Ø텩/剔/1
【자음음절】<종성자음> -ø/-ㄹ/沫(*-t)/3, -r/-ㄹ/㗚(聲母)/1, -r/-ㄹ/囉(聲母)/5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th/ㅌ/透(*th)/3, m/
ㅁ/明(*m)/3, v/ㅂ/嚩(*?)/3, j/ㅿ/日(*ȵ)/2, s/ㅅ/心(*s)/3, dh/ㄷ/定(*d)/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일부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
면 ‘a/아/戈3(*iɑ)/1, a/아/歌1(*ɑ)/3, a/아/末1(*ɑt)/3, a/아/曷1(*ɑt)/3, u/오/
模1(*o)/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th/ㅌ/透(*th)/1’로 일
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
에서 제외시켰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r/-ㄹ/屑4(*-t)/1’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표기 대응의 예는 ‘-r/-ㄹ/囉(聲母*?)/5, -r/-ㄹ
/㗚(聲母*?)/1’이 있다. ‘-ø/-ㄹ/沫(*-t)/3’은 범자 자음의 빈칸으로 음소대
응의 고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2.2 제1자음 ‘N’류
제1자음 ‘N’류의 복자음은 제1자음 ‘n, ṇ, ñ, ṅ’인 복자음 음절을 말한다.
아래는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4.2.2.1 제1자음 ‘n’류 (1)
아래 예의 두 번째 범자 음절은 제1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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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 n+Ce, n+Cu’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9
1) ka-nta/건다/建跢/1 [D;1] [建:見母 元3韻*kiɤn][跢:端母 歌1韻*tɑ]
2) tha-nta/탄다/歎哆/1 [F;1] [歎:透母 寒1韻*thɑn][哆:端母 歌1韻*tɑ]
3) da-nta/난다/難多/1 [D;1] [難:泥母 寒1韻*nɑn][多:端母 歌1韻*tɑ]
4) ma-nta/만다/滿跢/4 [Q;4] [滿:明母 桓1韻*mɑn][跢:端母 歌1韻*tɑ]
5) ma-nta/만다/滿哆/2 [Q;2] [滿:明母 桓1韻*mɑn][哆:端母 歌1韻*tɑ]
6) ma-nta/만다/滿多/1 [Q;1] [滿:明母 桓1韻*mɑn][多:端母 歌1韻*tɑ]
7) ba-nta/만다/挽跢/1 [Q;1] [挽:明母 元3韻*miɤn][跢:端母 歌1韻*tɑ]
8) ma-nta/만다/万哆/1 [F;1] [万127):明母 元3韻*miɤn][哆:端母 歌1韻*tɑ]
9) bhya-nta/변다/便跢/1 [D;1] [便:幷母 仙A韻*biᴇn][跢:端母 歌1韻*tɑ]
10) ca-nta/산다/跢/1 [Q;1] [:Ø心母 刪2韻*sɣæn][跢:端母 歌1韻*tɑ]
11) śa-nta/션다/扇跢/1 [D;1] [扇:書母 仙3韻*ɕiᴇn][跢:端母 歌1韻*tɑ]
12) ci-nta/진다/震哆/1 [Q;1] [震:章母 眞3韻*ʨin][哆:端母 歌1韻*tɑ]
13) ga-nda/언나/彦拏/1 [D;1] [彦:疑母 仙B韻*ŋɰiᴇn][拏:娘母 麻2韻*ɳɣa]
14) bhi-nda/빈나/頻娜/1 [D;1] [頻:幷母 眞A韻*bin][娜:泥母 歌1韻*nɑ]
15) bhi-nda/빈나/枇娜/2 [Q;2] [Ø枇:幇母 脂A韻*pi][娜:泥母 歌1韻*nɑ]
16) chi-nda/친나/嚫娜/2 [Q;2] [嚫:初母 Ø臻3韻*tʂhɰin][娜:泥母 歌1韻*nɑ]
17) chi-nda/친나/寴娜/15 [D;15] [寴:淸母 眞3韻*tshin][娜:泥母 歌1韻*nɑ]
18) chi-nda/친나/嗔娜/2 [D;2] [嗔:昌母 眞3韻*ʨhin][娜:泥母 歌1韻*nɑ]
19) ga-ndha/언다/彦馱/1 [D;1] [彦:疑母 仙B韻*ŋɰiᴇn][馱:定母 歌1韻*dɑ]
20) la-ndha/란다/嬾馱/1 [D;1] [嬾:來母 寒1韻*lɑn][馱:定母 歌1韻*dɑ]
21) ma-ndha/만다/滿馱/8 [Q;3, D;5] [滿:明母 桓1韻*mɑn][馱:定母 歌1韻*dɑ]
22) ba-ndha/반다/畔馱/1 [S;1] [畔:Ø幷母 桓1韻*bɑn][馱:定母 歌1韻*dɑ]
23) pa-nna/반나/半曩/2 [D;2] [半:幇母 桓1韻*pɑn][曩:泥母 唐1韻*nɑŋ]
24) ki-nna/긴나/緊曩/1 [Q;1] [緊:見母 眞A韻*kin][曩:泥母 唐1韻*nɑŋ]
25) ki-nna/긴나/緊娜/1 [D;1] [緊:見母 眞A韻*kin][娜:泥母 歌1韻*nɑ]
26) śa-nti/션디/扇底/2 [Q;2] [扇:書母 仙3韻*ɕiᴇn][底:端母 齊4韻*tei]
27) ya-nti/연디/演底/2 [D;2] [演:以母 仙3韻*jiᴇn][底:端母 齊4韻*tei]
127) “万”은 중고음에서 明母 元3韻*miɤn과 明母 德1韻*m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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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a-nti/한디/罕底/1 [D;1] [罕:曉母 寒1韻*hɑn][底:端母 齊4韻*tei]
29) na-ndi/난니/難你/1 [D;1] [難:泥母 寒1韻*nɑn][你:娘母 之3韻*ɳɨ]
30) na-ndī/난니/難膩/1 [D;1] [難:泥母 寒1韻*nɑn][膩:娘母 脂B韻*ɳɰi]
31) ma-nni/만니/滿你/1 [Q;1] [滿:明母 桓1韻*mɑn][你:娘母 之3韻*ɳɨ]
32) sa-nni/산니/散/1 [D;1] [散:心母 寒1韻*sɑn][:泥母 靑4韻*neŋ]
33) ma-nte/만뎨/滿帝/2 [Q;2] [滿:明母 桓1韻*mɑn][帝:端母 齊4韻*tei]
34) ya-nte/연뎨/演諦/2 [S;2] [演:以母 仙3韻*jiᴇn][諦:端母 齊4韻*tei]
35) na-nde/난녜/難祢/1 [D;1] [難:泥母 寒1韻*nɑn][祢:泥母 齊4韻*nei]
36) ma-ndhe/만뎨/滿弟/2 [Q;2] [滿:明母 桓1韻*mɑn][弟:定母 齊4韻*dei]
37) dya-ntu/뎐도/鈿覩/1 [D;1] [鈿:Ø定母 先4韻*dj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19에서 범자는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 한글과 한자도 모
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의 첫 음절은 모두 ‘-ㄴ’ 종성자음
을 가지고 있으며 범자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n’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첫 음절 한자가 *-n 자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글자들로 범자 ‘-n’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앞서 제1자음이 ‘r’인
예15의 표기와 일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단자음을 단위로 음절 대응을 분
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tha-n/탄/歎/1, da-n/난/難/1, na-n/난/難/3, pa-n/반/半/2, ba-n/반/畔/1,
ba-n/만/挽/1, ma-n/만/滿/20, ma-n/만/万/1, ca-n/산//1, sa-n/산/散/1, ha-n/한/罕/1,
la-n/란/嬾/1, ki-n/긴/緊/2, bhi-n/빈/頻/1, bhi-n/빈/枇/2, ci-n/진/震/1, chi-n/친/嚫/2,
chi-n/친/寴/15, chi-n/친/嗔/2, ka-n/건/建/1, ga-n/언/彦/2, śa-n/션/扇/3, ya-n/연/演/4,
dya-n/뎐/鈿/1, bhya-n/변/便/1
【개음절】ta/다/跢/9, ta/다/多/2, ta/다/哆/5, ti/디/底/5, te/뎨/帝/2, te/뎨/諦/2, tu/도/
覩/1, da/나/拏/1, da/나/娜/22, di/니/你/1, di/니/膩/1, de/녜/祢/1, dha/다/馱/11, dhe/뎨/弟
/2, na/나/曩/3, na/나/娜/1, ni/니/你/1, ni/니//1
위의 예에서 ‘폐음절’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k/ㄱ/見(*k)/3, g/ㅇ/疑(*ŋ)/2, th/ㅌ/透(*th)/1, d/ㄴ/:泥(*n)/1, n/ㄴ/泥
(*n)/3, p/ㅂ/幇(*p)/2, b/ㅁ/明(*m)/1, bh/ㅂ/幷(*b)/2, m/ㅁ/明(*m)/21, c/
ㅈ/章(*ʨ)/1, ch/ㅊ/初(*tʂh)/2, ch/ㅊ/淸(*tsh)/15, ch/ㅊ/昌(*ʨh)/2, ś/시/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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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ɕ)/3, s/ㅅ/心(*s/1, h/ㅎ/曉(*h/1, y/이/以(*j/4, l/ㄹ/來(*l/1’로 대부분 일
반대응과 일치한다. 예외로는 22)번의 ‘畔’과 37)번의 ‘鈿’의 성모가 각각 전
탁음의 幷母*b와 定母*d인데 일반대응에 의하면 마땅히 유성유기음의 범
자 ‘bh, dh’와 대응하여야 하지만 유성음 범자 ‘b, d’와 대응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중국어 번역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9)번의 ‘bhya-nta/변다/便跢/1’와 37)번의 ‘dya-ntu/뎐도/鈿覩/1’
에서 범자 자음 ‘y’의 대응은 각각 ‘y/이/先4(*-j-)/1, y/이/仙A(*-i-)/1’로
나타난다. 범자 ‘bhya, bya’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이 ‘y’인 경
우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으로 표기하지만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한자는 각각 3등운 글자의 세음성 개음으로 대응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자 표기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므
로 예외 표기는 아니지만 음소대응의 고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으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의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 ‘아’가 대응하는
것과 ‘어’가 대응하는 두 종류가 나타난다. ‘아’의 대응으로 ‘a/아/寒
1(*ɑn)/8, a/아/桓1(*ɑn)/23, a/아/元3(*iɤn)/2, a/아/刪2(*ɣæn)/1’가 있고,
‘어’의 대응으로 ‘a/어/元3(*iɤn)/1, a/어/仙B(*ɰiᴇn)/2, a/어/仙A(*iᴇn)/1, a/
어/仙3(*iᴇn)/7, a/어/先4(*jen)/1’가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제5장
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기타 ‘i’ 모음의 대응은 ‘i/이/眞A(*in)/3, i/이/眞3(*in)/18’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러나 16)번에서의 ‘嚫’은 造字로 중고음을 찾을 수 없다. 하지
만 부수를 제외한 ‘親’을 기준으로 하면 初母 臻3韻 *tʂhɰin이다. 初母는
범자의 유기음 ‘ch’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初母는 莊組의 자모로
‘ɰi’의 3등운 개음이 있는데 범자 ‘i’ 모음의 대응에 후설성 개음의 한자가
대응할 수 없다. 즉 후설성 3등운 개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
며 아마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嚫’이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寒1(*-n)/8, -n/-ㄴ/桓1(*ɑn)/23, -n/-ㄴ/刪
2(*ɣæn)/1, -n/-ㄴ/元3(*iɤn)/3, -n/-ㄴ/仙3(*iᴇn)/10, -n/-ㄴ/先4(*jen)/1,
-n/-ㄴ/眞3(*in)/21’이 있다. 그러나 15)번에서 한자 ‘枇’는 脂A韻*i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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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글자이지만 대응하는 범자가 ‘bhi-n’으로 예외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간
혹 폐음절 범자와 개음절의 한자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음운
미까지 고려하여 폐음절 범자에 어울리는 마땅한 1음절 한자를 찾을 수 없
어서 음성운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
고 ‘-ㄴ’ 종성자음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t/ㄷ/端(*t)/26, d/ㄴ/泥(*n)/23, dh/ㄷ/定
(*d)/13, n/ㄴ/泥(*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a/아/歌
1(*ɑ)/50, a/아/麻2(*ɣa)/1, a/아/唐1(*ɑŋ)/3, i/이/之3(*ɨ)/2, i/이/脂B(*ɰi)/1,
e/예/齊4(*ei)/7, u/도/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2 제1자음 ‘n’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 ‘n’류 복자음의 예들이지만 앞서 예14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범자 음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
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예20
1) sa-ntya/산댜/地野[二合]/1 [Q;1] [:心母 刪2韻*sɣæn][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2) ba-ntra/만​라/滿怛囉[二合]/1 [D;1] [滿:明母 桓1韻*mɑn][怛(聲母):端母*t][囉:*?]
3) kra-nte/​란뎨/羯囒[二合]諦/1 [S;1] [羯(聲母):見母*k][囒:*?][諦:端母 齊4韻*tei]
위의 예20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각각 ‘sa-ntya’와 ‘ba-ntra’이다.
이들의 두 번째 음절을 보면 ‘nty-’와 ‘ntr-’로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으
며 복자음 구조는 ‘n+C+y’와 ‘n+C+r’로 되어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
+C’류이고, 그 다음의 두 자음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에 속한다.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키면 각각 ‘sa-n/산, tya/댜’와 ‘ba-n/만, tra/​라’
인데 첫 음절 ‘산, 만’은 ‘-ㄴ’ 종성자음이 복자음의 제1자음 ‘-n’과 대응한
다. 이에 한자도 각각 ‘ *sɣæn, 滿 *mɑn’으로 모두 *-n 자음운미의 글자
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음절에서 ‘tya’는 제2자음이 ‘y’일 때 일반적인 상향
이중모음 표기를 따라 ‘댜’로 표기한 것이고, ‘tra’는 제2자음이 ‘r’일 때 일
반적인 ‘​’ 모음 첨가의 표기를 따라서 ‘​라’로 된 것이다. 한자 또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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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이 ‘y’, ‘r’인 일반 표기를 따라 ‘地野[二合]’, ‘怛囉[二合]’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각각 ‘sa-n/산/, t/ㄷ/地(聲母), ya/야/野’와
‘ba-n/만/滿, t/​/怛(聲母), ra/라/囉’이다.
3)번의 ‘kra-nte’는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란뎨’로 되어 있는
데 첫 음절의 ‘​’는 ‘​’ 모음이 첨가된 것이고, ‘란’에서 ‘-ㄴ’ 종성자음은
제1자음 ‘-n’와 대응하는 것이다. 즉 첫 두 음절 ‘​란’은 두 가지 유형의
복자음 표기 방법이 함께 적용된 것이다. 한자는 ‘羯囒[二合]諦’로 되어 있는
데 첫 두 음절은 ‘二合’으로 2음절 표기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음절 ‘囒’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蘭 *lɑn’을 참고하면 *-n 자음운미가 있으
며 범자 ‘-n’과 대응한다. 즉 한자 표기도 각각 복자음 유형의 표기법을 함
께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k/​/羯(聲母)’,
‘ra-n/란/囒’, ‘te/뎨/諦’이 된다.
예21
1) ku-rma-ntu/굴만도/䓛口律挽[二合]覩/1 [D;1] [䓛:*?][口律:?[挽:明母 元3韻*miɤn]
[覩:端母 模1韻*to]
2) a-rha-nta/알한다/阿囉罕[二合]多/1 [D;1] [阿:影母 歌1韻*ʔɑ][囉:*?][罕:曉母 寒1韻*hɑn]
[多:端母 歌1韻*tɑ]
3) bhu-rva-ndha/볼반다/部囉畔[二合]馱/1 [S;1] [部:幷母 模1韻*bo][囉:*?][畔:幷母 桓1韻*bɑn]
[馱:定母 歌1韻*dɑ]
4) ga-ndha-rve/안달볘/巚達囉吠[二合]/1 [D;1] [巚128):疑母 元3韻*ŋiɤn][達:定母 曷1韻*dɑt]
[囉:*?][吠:幷母 廢3韻*biai]
5) ga-ndha-rva/안달바/火獻達嚩/1 [Q;1] [火獻:*?][達:定母 曷1韻*dɑt][嚩:*?]
위의 예2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모두 ‘제1자음+C’류 복자
음을 가진다.
한글 표기의 첫 음절 ‘굴, 알, 볼, 안’ 등의 ‘-ㄹ, -ㄴ’ 종성자음은 두 번
128) “巚”은 중고음에서 疑母 元3韻*ŋiɤn와, 疑母 仙B韻*ŋɰiᴇn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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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r, n’과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만, 한, 반, 달’
등은 세 번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n, r’과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범자와
한글은 각각 1)번 ‘ku-r/굴, ma-n/만, tu/도’, 2)번 ‘a-r/알, ha-n/한, ta/다’,
3)번 ‘bhu-r/볼, va-n/반, dha/다’, 4)번 ‘ga-n/안, dha-r/달, ve/볘’, 5)번
‘ga-n/안, dha-r/달, va/바’로 대응하여 매우 정연하다.
하지만 한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 표기에 있어서 자음운미의 표기방
법 혹은 二合의 2음절 표기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위예 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와 한자의 대응을 보면
1)번 ‘ku/䓛, rma-n/口律挽[二合], tu/도/覩’, 2)번 ‘a/阿, rha-n/囉罕[二合], ta/多’, 3)번
‘bhu/部, rva-n/囉畔[二合], dha/馱’, 4)번 ‘ga-n/巚, dha/達, rve/囉吠[二合]’, 5)번 ‘ga-n/
火獻, dha-r/達, va/嚩’이다. 특히 4)번을 보면 ‘達’의 자음운미 *-t와 후행하는
한자 ‘囉(聲母)’가 범자 ‘r’을 중복표기하고 있지만, 5)번에서 ‘達’의 *-t 자
음운미가 범자 ‘-r’과 대응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22
1) ca-dre/잔​례/讚捺㘑[二合]/3 [Q;3] [讚:從母 寒1韻*dzɑn][捺(聲母):泥母*n][㘑:*?]
2) i-drī/인​리/印捺哩[二合]/1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哩:*?]
3) śa-nra/젼​라/戰捺囉[二合]/1 [S;1] [戰:Ø章母 仙3韻*ʨiᴇn][捺(聲母):泥母*n][囉:*?]
4) ī-nra/인​라/印捺囉[二合]/4 [Q;3,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囉:*?]
5) ī-nri/인​리/印涅哩[二合]/1 [D;1] [印:眞A韻*in][涅(聲母):泥母*n][哩:*?]
6) ta-na/단나/單曩/2 [D;2] [單:端母 寒1韻*tɑn][曩:泥母 唐1韻*nɑŋ]
위의 예22에서 1)번~5)번의 범자 음절은 ‘ca-dre, i-drī, śa-nra, ī-nra,
ī-nri’로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며
복자음의 유형은 ‘C+제2자음’류에 속한다. 그리고 1)번~2)번의 C는 유성음
의 ‘d’이고, 3)번~5)번은 비음의 ‘n’이다. 앞서 일반적인 음소대응의 표기에
서 유성음 범자 ‘d’는 한글과 한자 모두 비음과 대응하므로 여기에서도 ‘d’
와 ‘n’ 모두 비음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보면 ‘잔​례, 인​리, 젼​라, 인​라, 인​리’
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 모음의 첨가로 각각 두 번
째 음절의 복자음 ‘dre, drī, nra, nra, nri’을 나타낸다. 하지만 첫 음절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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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젼’ 등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져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한글에서도 중복 표기가 반영된 것이다. 범자와 한글
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면 1)번 ‘ca(-n)/잔, dre/​례’, 2)번 ‘i(-n)/인, drī/​
리’, 3)번 ‘śa(-n)/젼, nra/​라’, ‘ī(-n)/인, nra/​라’, ‘ī(-n)/인, nri/​리’가
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讚捺㘑[二合], 印捺哩[二合], 戰捺囉[二合], 印捺囉[二合], 印涅
哩[二合]’로 되어 있는데 ‘二合’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복자음을 표기위한 것
이다. ‘二合’의 첫 글자 ‘捺(聲母)’ 혹은 ‘涅(聲母)’은 범자 ‘d, n’와 대응한다.
하지만 이에 첫 번째 음절 ‘讚, 印, 戰’ 등을 보면 모두 *-n 자음운미를 가
지고 있어 이들 또한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한자에서도 중복 표기된다.
앞선 고찰에서 한글은 일반적으로 한자의 중복 표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한자의 중복 표기를 그대로 반영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한자의 영향을 받은 오류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진언 독송에서 음성적으로 ‘n’이 추가되어 발음되었을
지도 모른다.
6)번을 보면 범자가 ‘ta-n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
글 표기는 ‘단나’로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이 후행 음절의 ‘n’ 자음을 중
복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자표기가 ‘單曩’로 되어 있어 첫 음절 ‘單’의 *-n
자음운미가 후행 범자 자음의 ‘n’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한
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20~예22의 대응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
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ga-n/안/巚/1, ga-n/안/火獻/1, ta-(n)/단/單/2, ba-n/만/滿/1, ma-n/만/挽/1,
va-n/반/畔/1, ca(n)/잔/讚/3, śa(n)/젼/戰/1, sa-n/산//1, ha-n/한/罕/1, ra-n/란/囒/2,
dha-r/달/達/1, i(n)/인/印/6
【개음절】a/아/阿/1, ta/다/多/1, dha/다/馱/1, dha/다/達/1, na/나/曩/2, va/바/嚩/1,
ya/야/野/1, ra/라/囉/6, ri/리/哩/2, te/뎨/諦/2, ve/볘/吠/1, re/례/㘑/3, ku/구/䓛/1, tu/도/
覩/1, bhu/보/部/1
【자음음절】<‘​’음절> k/​/羯(聲母)/2, t/​/怛(聲母)/1, d/​/捺(聲母)/4, n/​/捺(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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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5, n/​/涅(聲母)/1 <초성자음> t/ㄷ/地(聲母)/1 <종성자음> r/-ㄹ/口律(聲母)/1, -r/-
ㄹ/囉(聲母)/3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g/ㅇ/疑(*ŋ)/1, t/ㄷ/端(*t)/1, dh/ㄷ
/定(*d)/1, b/ㅁ/明(*m)/1, m/ㅁ/明(*m)/1, v/ㅂ/幷(*b)/1, c/ㅈ/從(*dz)/1, s/
ㅅ/心(*s)/1, h/ㅎ/曉(*h)/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a/아/元3(*iɤn)/2, a/아/
寒1(*ɑn)/4, a/아/桓1(*ɑn)/2, a/아/曷1(*ɑt)/1, a/어/仙3(*iᴇn)/1, i/이/眞
A(*in)/6’ 등이 있으며 대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桓1(*-n)/2, -n/-ㄴ/寒1(*-n)/1, -n/-ㄴ/刪
2(*-n)/1, -n/-ㄴ/元3(*-n)/2, -r/-ㄹ/曷1(*-t)/1’ 등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ø/ㅇ/影(*ʔ)/1, t/ㄷ/端(*t)/4, dh/ㄷ/
定(*d)/2, n/ㄴ/泥(*n)/2, bh/ㅂ/幷(*b)/1, v/ㅂ/嚩(*?)/1, v/ㅂ/幷(*b)/1, y/이
/以(*j)/1, r/ㄹ/囉(*?)/1, r/ㄹ/哩(*?)/2, r/ㄹ/㘑(*?)/3’ 등이 있으며 기본 음
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보면 ‘a/아/歌1(*ɑ)/3, a/아/曷1(*ɑt)/1, a/아/唐1(*ɑŋ)/2, i/이/
哩(*?)/2, e/예/齊4(*ei)/2, e/예/廢3(*iai)/1, e/예/㘑(*?)/3, u/우/䓛(*?)/1, u/
오/模1(*o)/2’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 t/ㄷ/端(*t)/1, t/
ㄷ/定(*d)/1, d/ㄴ/泥(*n)/4, n/ㄴ/泥(*n)/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
치한다. 이외 종성 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口律(聲母)/1, -r/-ㄹ/囉
(聲母)/1’이다.
4.2.2.3 제1자음 ‘ṇ’류
다음은 제1자음이 권설음 비음 ‘ṇ’인 복자음을 가지는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3
1) ka-ṇṭa/건타/建姹/2 [D;2] [建:見母 元3韻*kiɤn][姹:Ø徹母 麻2韻 *ʈhɣa]
2) ka-ṇṭha/간타/建姹/3 [S;3] [建:見母 元3韻*kiɤn][姹:徹母 麻2韻 *ʈhɣ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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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ṇda/건나/建拏/1 [D;1] [建:見母 元3韻*kiɤn][拏:Ø娘母 麻2韻 *ɳɣa]
4) na-ṇda/난나/難拏/1 [D;1] [難:泥母 寒1韻*nɑn][拏:Ø娘母 麻2韻 *ɳɣa]
5) la-ṇda/란나/嬾娜/1 [G;1] [嬾:來母 寒1韻*lɑn][娜:泥母 歌1韻 *nɑ]
6) ma-ṇda/만나/滿拏/5 [Q;1] [滿:明母 桓1韻*mɑn][拏:Ø娘母 麻2韻 *ɳɣa]
7) ma-ṇda/만나/曼拏/1 [D;1] [曼:明母 桓1韻*mɑn][拏:Ø娘母 麻2韻 *ɳɣa]
8) pa-ṇda/반나/半拏/1 [D;1] [半:幇母 桓1韻*pɑn][拏:Ø娘母 麻2韻 *ɳɣa]
9) ca-ṇda/젼나/戰娜/1 [S;1] [戰:章母 仙3韻*ʨiᴇn][娜:泥母 歌1韻 *nɑ]
10) ya-ṇda/연나/演拏/2 [D;2] [演:以母 仙3韻*jiᴇn][拏:Ø娘母 麻2韻 *ɳɣa]
11) ma-ṇdha/만다/曼茶/1 [S;1] [曼:明母 桓1韻*mɑn][茶:Ø澄母 麻2韻 *ɖɣa]
19) gha-ṇṭi/건티/建致/1 [D;1] [建:見母 元3韻*kiɤn][致:知母 脂3韻*ʈi]
20) mu-ṇdī/문니/捫膩/1 [D;1] [捫:明母 魂1韻*mon][膩:Ø娘母 脂3韻*ɳi]
21) ca-ṇdi/잔니/讚抳/3 [Q;3] [讚:Ø從母 寒1韻*dzɑn][抳:Ø娘母 支3韻*ɳiᴇ̆]
22) rye-ṇda/련나/哩演[二合]娜/1 [G;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ᴇn][娜:泥母 歌1韻
*nɑ]
위의 예23을 보면 제1자음 ‘ṇ’의 복자음의 표기는 앞선 제1자음 ‘n’의 표
기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복자음의 ‘-ṇ’ 자음
은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대응하고, 한자 역시 첫 글자의 *-n
자음운미와 대응한다.
1)번~21)번의 범자 음절에서의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지만 마지
막 22)번은 ‘rye-ṇda’로 첫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
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사실 첫 음절 ‘rye’을 ‘제1자음+C’에
서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일반 표기는
‘-ㄹ’ 종성자음 ‘r’ 자음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
기는 ‘련’ 즉 상향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 표기에 속한다. 22)번의 한글 표기는 ‘련나’이고 한자는 ‘哩演[二合]娜’이
다. 이에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rye-ṇ/련, da/나’이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
은 ‘r/哩, ye-ṇ/演, da/娜’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범-한
-중 대응을 구할 수 있는데 ‘r/ㄹ/哩(聲母), ye-ṇ/연/演, da/나/娜’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시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ka-ṇ/간/建/3, ka-ṇ/건/建/3, gha-ṇ/건/Ø建/1, na-ṇ/난/難/1, pa-ṇ/반/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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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ṇ/만/滿/5, ma-ṇ/만/曼/2, ca-ṇ/젼/戰/1, ca-ṇ/잔/讚/3, ya-ṇ/연/演/2, la-ṇ/란/嬾/1,
ye-ṇ/Ø연/演/1, mu-ṇ/문/捫/1
【개음절】ṭa/타/姹/2, ṭha/타/姹/3, da/나/拏/11, da/나/娜/3, dha/다/茶/1, di/니/膩/1,
di/니/抳/3, ṭi/티/致/1
【자음음절】<초성자음>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6, n/ㄴ/泥(*n)/1,
p/ㅂ/幇(*p)/1, m/ㅁ/明(*m)/8, c/ㅈ/章(*ʨ)/1, y/이/以(*j)/3, l/ㄹ/來(*l)/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a/아/元3(*iɤn)/3, a/아/
寒1(*ɑn)/5, a/아/桓1(*ɑn)/8, a/어/元3(*iɤn)/4, a/어/仙3(*iᴇn)/3, u/우/魂
1(*on)/1’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ṇ/-ㄴ/元
3(*-n)/7, -ṇ/-ㄴ/寒1(*-n)/5, -ṇ/-ㄴ/桓1(*-n)/8, -ṇ/-ㄴ/仙3(*-n)/3, -ṇ/-
ㄴ/魂1(*-n)/1’이 된다.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d/ㄴ/泥(*n)/3, ṭ/ㅌ/知(*ʈ)/1, ṭh/ㅌ/徹
(*ʈh)/3’이며 모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ɑ)/3, i/이/
支3(*iᴇ ̆)/3, i/이/脂3(*i)/2’가 있는데, 모두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 ‘r/ㄹ/哩(*?)/1’이 있다.
4.2.2.4 제1자음 ‘ñ’류
다음은 제1자음이 구개성 비음의 ‘ñ’인 복자음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
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4
1) ka-ñca/건자/謇左/1 [D;1] [謇:見母 仙B韻*kɰiᴇn][左:精母 歌1韻*tsɑ]
2) pa-ñca/반자/半左/3 [D;3] [半:幇母 桓1韻*pɑn][左:精母 歌1韻*tsɑ]
3) na-ñca/난자/難左/4 [Q;2, D;2] [難:泥母 寒1韻*nɑn][左:精母 歌1韻*tsɑ]
4) na-ñca/난자/難者/1 [D;1] [難:泥母 寒1韻*nɑn][者:章母 麻3韻*ʨia]
5) na-ñja/난​/難惹/1 [Q;1] [難:泥母 寒1韻*nɑn][惹:日母 麻3韻*ȵia]
6) bha-ñja/반​/畔惹/2 [Q;1] [畔:幷母 桓1韻*bɑn][惹:日母 麻3韻*ȵia]
7) hma-ñca/​만자/賀滿[二合]左/1 [D;1] [賀(聲母):匣母*ɦ][滿:明母桓1韻*mɑn][左:精母歌1韻*ts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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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dma-ñja/​만​/訥曼[二合]惹/1 [S;1] [訥(聲母):泥母*n][曼:明母桓1韻*mɑn][惹:日母麻3韻*ȵia]
위의 예24를 보면 구개성 비음의 ‘-ñ’의 한글과 한자 표기가 앞선 ‘-n,
-ṇ’와 같음을 볼 수 있다.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한자의 *-n 자
음운미가 범자 자음 ‘-ñ’와 대응한다.
1)번~6)번은 범자 첫 음절이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
이다. 7)번~8)번은 ‘hma-ñca, dma-ñj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
자음 음절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한글은 ‘​’
모음 첨가의 표기와 ‘-ㄴ’ 종성자음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만자, ​만
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과 *-n 자음운미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賀滿[二合]左, 訥曼[二合]惹’로 표기하였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
은 ‘h/​/賀, ma-ñ/만/滿, ca/자/左’, ‘d/​/訥, ma-ñ/만/曼, ja/​/惹’이다.
위의 예들을 각각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n/ㄴ/泥*n/6, p/ㅂ
/幇*p/3, bh/ㅂ/幷*b/2, m/ㅁ/明*m/2’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a/아/寒1(*ɑn)/6, a/아/桓1(*ɑn)/7’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a/어/仙B(*ɰiᴇn)/1’의 대응이 있는데 1)번 ‘ka-ñca/건자/謇左’의 예에
서 나타난 것이다. 즉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의 대응이 ‘아’도 있
고 ‘어’도 있는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으로는 ‘-ñ/-ㄴ/寒1(*-n)/6, -ñ/-
ㄴ/桓1(*-n)/7, -ñ/-ㄴ/仙B(*-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9, c/ㅈ/章(*ʨ)/1, j/ㅿ/日
(*ȵ)/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9, ca/자/麻3(*ia)/5’이며 기본 음
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음은 제1자음이 연구개 비음인 ‘ṅ’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5
1) tya-ṅga/​​아/底孕[二合]誐/1 [D;1]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ɨŋ][誐:疑母 歌1韻*ŋɑ]
2) su-ṅa/​​아/素誐/1 [D;1] [素:心母 模1韻*so][誐:疑母 歌1韻*ŋɑ]
위의 예25에서 사실 진정한 ‘ṅ+C’류 복자음은 1)번 예뿐이다. 1)번의 범
자 음절은 ‘tya-ṅg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tya-ṅ/​​, ga/아’이
다. 범자 자음 ‘-ṅ’와 한글 종성자음 ‘-ㆁ’가 대응한다. 한자는 ‘底孕[二合]誐’로
되어 있고 범자와의 대응은 ‘tya-ṅ/底孕[二合], ga/誐’이다. 범-한-중의 대응을
보면 ‘t/ㄷ/底(聲母), ya-ṅ/잉/孕, ga/아/誐’가 된다. 여기에서 ‘ya-ṅ/잉/孕’을
보면 한글의 ‘이’ 모음이 범자의 ‘ya’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한자 ‘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ya’ 대응에 한자 ‘孕 *jɨŋ’ 즉
모음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완전 일치한 음가의 한자를 찾
을 수 없어 비슷한 음가의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의 ‘이’
모음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2)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su-ṅa’로 사실상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이 ‘​​아’로 표기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을 복자음 표기법에 따라
‘su-ṅ/송, a/아’로 대응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보면 범자와 ‘su/素 *so,
ṅa/誐 *ŋɑ’로 대응한다. 즉 두 번째 음절의 한글 ‘아’는 자음이 ø가 아닌,
범자 ṅ와 한자 *ŋ가 대응하는 꼭지가 달린 ‘ㆁ’의 ‘​’일 것이다. 다시 정리
하여 범-한-중의 대응은 마땅히 ‘su/소/素, ṅa/​/誐’이어야 한다. 실제 진
언 표기에서 ‘소’에 ‘-ㅇ’ 종성자음이 추가되어 ‘송’으로 반영된 것은 후행
음절 ‘​’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한국어에서 ‘鯉魚’가 마땅
히 ‘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은 ‘잉어’로 반영된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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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g/ㅇ/疑(*ŋ)/1, ṅ/ㅇ/疑(*ŋ)/1, s/ㅅ/
心(*s)/1’이다. 이 중 ‘ṅ/ㅇ/疑(*ŋ)/1’의 예는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이고 기타 대응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2,
u/오/模1(*o)/1’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y/이/以(*j)/1’이고 종성 자음의 대
응은 ‘-ṅ/-ㅇ/蒸3(*-ŋ)/1’이며 모음의 대응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이다.
4.2.3 제1자음 ‘T’류
4.2.3.1 표기 유형 (1)
다음은 제1자음이 ‘T’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의 예이며 ‘T’ 자음에는 ‘t’
와 ‘d’가 있지만 실제로 제1자음이 ‘t’인 음절의 예는 1개만 보인다. 다른
예들은 모두 ‘d’자음의 예들이다.
예26
1) ci-tta/짇다/喞跢/9 [Q;1, D;8] [喞129):精母 質3韻*tsit][跢:端母 歌1韻*tɑ]
2) bu-ddha/몯다/沒馱/13 [Q;2, D;10] [沒:明母 沒1韻*mot][馱:定母 歌1韻*dɑ]
3) si-ddha/싣다/悉馱/5 [S;3, D;2] [悉:心母 質3韻*sit][馱:定母 歌1韻*dɑ]
4) si-ddhi/싣디/悉地/1 [S;1]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
5) bu-ddhi/몯디/沒地/2 [D;2] [沒:明母 沒1韻*mot][地:定母 脂3韻*di]
129) “喞”은 중고음에서 精組 質3韻*tsit와 精組 職3韻*tsik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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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ddhe/싣뎨/悉弟/5 [Q;5] [悉:心母 質3韻*sit][弟:定母 齊4韻*dei]
7) śo-ddhe/슏뎨/秫第/12 [Q;12] [秫:船母 術3韻*ʑuit][第:定母 齊4韻*dei]
8) śo-ddhe/슏뎨/秫弟/9 [F;8, D;1][秫:船母 術3韻*ʑuit][弟:定母 齊4韻*dei]
9) śo-ddhe/슏뎨/戌弟/3 [F;3] [戌:Ø心母 術3韻*suit][弟:定母 齊4韻*dei]
10) śu-ddhe/슏뎨/秫第/1 [D;1] [秫:船母 術3韻*ʑuit][第:定母 齊4韻*dei]
위의 예26에서 1)번의 ‘ci-tta’에서만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이
‘t’이고 나머지 2)번~10)번 예들은 ‘bu-ddha, si-ddha, si-ddha, si-ddhi,
bu-ddhi, si-ddhe, śo-ddhe, śo-ddhe, śu-ddhe’로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에
서의 제1자음은 ‘d’이다. 그런데 제1자음 ‘t’의 후행 자음은 ‘t’이고, 제1자음
‘d’의 후행 자음이 모두 ‘dh’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설음의 제1자음은 대개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이 온다.
한글과 한자의 표기방법은 앞선 제1자음 ‘r’, ‘N’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보태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글 표기에서 범자 ‘-d’ 자음 대응에 ‘-ㄷ’
종성자음이 대응하고 있고, 한자는 *-t 자음운미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범자 ‘-r’ 자음과의 대응에서도 사용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범자 ‘-d’와 ‘-r’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은 범자 ‘-d’ 대응에 ‘-ㄷ’ 종성자음을,
‘-r’ 대응에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
은 본고 제5장의 5.2.3.1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범자 음절의 유형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27
1) si-ddhya/싣댜/悉地野[二合]/4 [Q;4]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野:以母 麻3韻*jia]
2) bu-ddhya/몯댜/沒地野[二合]/6 [S;2, Q;4] [沒:明母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麻3韻*jia]
3) si-ddha-rthe/싣달뎨/悉馱㗚替[二合]/1 [S;1] [悉:心母 質3韻*sit][馱:定母 歌1韻*dɑ]
[㗚(聲母):*?][替:透母 齊4韻*thei]
4) si-ddhya-ntu/싣뎐도/悉鈿覩/1 [Q;1] [悉:心母 質3韻*sit][鈿:定母 先4韻*d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27에서 먼저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i-ddhya’,
‘b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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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 된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싣댜’, ‘몯댜’
로 범자와의 대응은 ‘si-d/싣, dhya/댜’, ‘bu-d/몯, dhya/댜’이다. 범자 ‘dhya’의
대응에서 한글은 ‘댜’로 나타나고 한자는 ‘地野[二合]’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는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2자음이 ‘y’인 경우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
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 대응을 ‘si-d/싣/悉, dh/ㄷ/地, ya/야/野’, ‘bu-d/몯/沒,
dh/ㄷ/地, ya/야/野’이다.
3)번~4)번에서 범자 음절은 각각 ‘si-ddha-rthe’, ‘si-ddhya-ntu’로 3개의
음절이다. 첫 번째 음절은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
+C’류 복자음 음절이다. 특히 4)번의 두 번째 음절은 ‘d+C+y’의 삼중 복자
음이다. 이들을 표기하고 있는 한글은 ‘싣달뎨, 싣뎐도’로 되어 있는데 범자
와의 대응은 ‘si-d/싣, dha-r/달, the/뎨’, ‘si-d/싣, dhya-n/뎐, tu/도’이다.
한자 표기는 ‘悉馱㗚替[二合]’, ‘悉鈿覩’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 대응하면
‘si-d/悉, dha/馱, r/㗚(聲母), the/替’, ‘si-d/悉, dhya-n/鈿, tu/覩’이다. 한글
과 한자 표기의 차이에 의하여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i-d/싣/悉, dha/
다/馱, -r/-ㄹ/㗚(聲母), the/뎨/替’, ‘si-d/싣/悉, dhya-n/뎐/鈿, tu/도/覩’이
다.
위의 예26~예27의 대응들을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ta/다/跢/9, dha/다/馱/19, ya/야/野/12, dhi/디/地/3, the/Ø뎨/替/1, dhe/뎨/弟
/35, tu/도/覩/1
【폐음절】ci-t/짇/喞/9, bu-d/몯/沒/23, si-d/싣/悉/17, śo-d/슏/戌/3, śo-d/슏/秫/21,
śu-d/슏/秫/1, dhya-n/Ø뎐/鈿/1
【자음음절】<초성자음> dh/ㄷ/地(聲母)/12 <종성자음> -r/-ㄹ/㗚(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t/ㄷ/端(*t)/20, dh/
ㄷ/定(*d)/57, y/이/以(*j)/12’의 대부분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3)번에서 ‘the/뎨/替’가 있는데 범자 ‘th’와 한자 ‘替(透母 *th)’ 대응
의 한글은 마땅히 유기음의 ‘ㅌ’가 예상되지만 ‘ㄷ’ 자음으로 나타나고 있
다. ‘ㄷ’와 ‘ㅌ’가 혼용 현상에 대하여 본고 제5장의 5.2.1.1절 내용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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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모음의 대응은 대부분 ‘a/아/歌1韻*dɑ]/28, i/이/脂3韻*di]/3, e/예/齊4韻
*dei]/36, u/오/模1韻*t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9, b/ㅁ/明
(*m)/23, s/ㅅ/心(*s)/17, ś/시/船(*ʑ)/22, dh/ㄷ/定(*d)/1’ 등 대부분의 예들
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4)번에서 ‘dhya-n/뎐/鈿’가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이 ‘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ya-n’
대응에 한자 ‘鈿 (先4韻 *den)’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모음의 대응은 ‘i/이/質3(*it)/26, u/오/沒1(*ot)/23, o/우/術
3(*uit)/24, u/오/術3(*uit)/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t/-ㄷ/質3(*it)/26, -d/-ㄷ/沒1(*ot)/23, -d/-ㄷ/術3(*uit)/27, -n/-ㄴ/先
4(*jen)/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dh/ㄷ/定(*d)/12’가 있고, 종
성자음의 대응에서는 ‘-r/-ㄹ/㗚(聲母 *?)/1’이 있다.
4.2.3.2 표기 유형 (2)
다음은 ‘T+C’류 복자음 음절 관련하여 보다 특이한 대응 현상을 보여주
는 예들에 대해 볼 것이다.
예28
1) mu-ddha/모다/冒馱/1 [F;1] [冒:明母 豪1韻*mɑu][馱:定母 歌1韻*dɑ]
2) sa-ddha/삳다/娑馱/1 [S;1] [娑:心母 歌1韻*sɑ][馱:定母 歌1韻*dɑ]
3) mu-ddha/몯다/母馱/1 [F;1] [母:明母 侯1韻*məu][馱:定母 歌1韻*dɑ]
4) mu-tha/몯다/沒馱/1 [Q;1] [沒:明母 沒1韻*mot][馱:定母 歌1韻*dɑ]
5) bu-ddhya/모댜/沒地野[二合]/2 [G;1]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6) mu-ddhya/몯댜/母地也[二合]/2 [F;2] [母:明母 侯1韻*məu][地(聲母):定母*d][也:以母 麻3韻*jia]
먼저 1)번~3)번의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이 ‘mu-ddha, sa-ddha, m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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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
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면 ‘모다, 삳다, 몯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번의 ‘모다’에서 ‘모’는 종성자음 없이 ‘모/mu-d’로 대응한다. 이들의 하자
표기를 보면 ‘冒馱, 娑馱, 母馱’로 첫 글자가 모두 陰聲韻 글자로 범자와
‘mu-d/冒, sa-d/娑, mu-d/母’의 대응이 된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원순
모음과 *-t 자음운미가 동시에 구비된 한자를 찾기 어려었거나 혹은 범자
의 ‘-d’를 생략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번에서의 한글 표기 ‘모’
는 한자 ‘冒’의 영향을 받아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2)번과 3)
번의 ‘삳’과 ‘몯’은 각각 한자 ‘娑’, ‘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범자음
‘sa-d, mu-d’을 따랐을 것이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mu-tha’로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그러나 한
글은 ‘몯다’로 표기되어 ‘-ㄷ’ 종성자음이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한자 표기
를 보면 ‘沒馱’, 즉 첫 글자 ‘沒’는 비록 *-t 자음운미의 입성운 글자이지만
개음절 범자 ‘mu’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일반대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글 ‘몯’의 ‘-ㄷ’ 종성자음은 진언의 독송음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한자 ‘沒’의 *-t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 두 번째 범자 음절 ‘tha’는 한글의 일반 표기에서 ‘타’이고 한자는
透母이어야 하는데, 한글은 ‘다’이고 한자는 ‘馱’ 즉 定母 *d 글자으로 예외
표기이다. 일반대응에서 한글 ‘ㄷ’와 한자 定母 *d는 범자 ‘dha’와 대응한
다. 범자 ‘tha’는 아마 범자 ‘dha’ 혹은 ‘ddha’의 잘못된 전승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6)번의 범자는 ‘bu-ddhya’, ‘mu-ddhya’로 두 번째 음절
이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bu-d/모/沒,
dhya/댜/地野[二合]’, ‘mu-d/몯/母, dhya/댜/地也[二合]’이다. 여기서 첫 음절의
대응을 보면 5)번에서 범자 ‘bu-d’ 대응에 한자 ‘沒 *mot’이 사용되었지만
한글은 ‘모’ 즉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6)번에서는 범자 ‘mu-d’ 대응
에 한자가 ‘母 *məu’ 즉 자음운미가 없는 글자로 반영되어 있고 한글이
‘몯’ 즉 ‘-ㄷ’ 종성자음이 반영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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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음절】tha/다/馱/1, dha/다/馱/3, mu/모/冒/1, ya/야/野/1, ya/야/也/1
【폐음절】sa-d/삳/娑/1, mu-d/몯/母/2, bu-d/모/沒/1, mu(-d)/몯/沒/1
【자음음절】<초성자음> dh/ㄷ/地(聲母)/2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3, m/ㅁ/明(*m)/1, y/이/以
(*j)/2’이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ɑ)/4,
u/오/豪1(*ɑu)/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s/ㅅ/心(*ɑ)/1, m/ㅁ/明(*m)/3, b/ㅁ/
明(*m)/1’과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1, u/오/侯1(*əu)/2, u/오/沒
1(*ot)/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의 불규칙 대응이므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2’이다.
4.2.4 제1자음 ‘S’류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은 제1자음이 ‘s, ṣ, ś’인 복자음을 모두 포함한다.
제1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4.2.4.1 제1자음 ‘s’류 (1)
아래는 제1자음 ‘s’류 복자음 음절의 한글 및 한자 표기의 예이다.
예29
1) sta/​/娑怛[二合]/3 [D;3] [娑(聲母):心母*s][怛:端母 曷1韻*tɑt]
2) sta/​/娑跢[二合]/3 [D;3] [娑(聲母):心母*s][跢:端母 歌1韻*tɑ]
3) sta/​/娑多[二合]/2 [D;2] [娑(聲母):心母*s][多:端母 歌1韻*tɑ]
4) sti/​/娑底[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端母 Ø齊4韻*tei]
5) stu/​/窣堵[二合]/1 [G;1] [窣(聲母):心母*s][堵130)端母 模1韻*to]
6) stu/​/窣覩[二合]/1 [D;1] [窣(聲母):心母*s][覩:端母 模1韻*to]
130) “堵”는 중고음에서 端母 模1韻*to와 章母 麻3韻*ʨia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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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spha/​/瑟破[二合]/1 [F;1][瑟(聲母):生母*ʃ][破:滂母 戈1韻*phɑ]
8) spho/​/塞普[二合]/1 [Q;1] [塞(聲母)131):心母*s][普:滂母 模1韻*pho]
9) spho/​/瑟普[二合]/1 [F;1] [瑟(聲母):生母*ʃ][普:滂母 模1韻*pho]
10) spho/​/薩普[二合]/1 [S;1] [薩(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11) spho/​/娑普[二合]/1 [D;1] [娑(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위의 예29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t-, sph-’ 복자음의 1음절로 되어 있
다. 이에 대한 한글 음절은 합용병서 ‘ㅼ, ㅽ’로 된 1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sta/​, sti/
​, stu/​, spha/​, spho/​’로 되어 있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sta/娑怛
[二合], sta/娑跢[二合], stu/窣覩[二合], spha/瑟破[二合], spho/塞普[二合], spho/薩普[二
合]’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범-한-중으로 대응시키려면 더 세분화하여
분리하여야 한다. 즉 ‘s/ㅅ/娑(聲母), ta/다/怛’, ‘s/ㅅ/娑(聲母), ta/다/跢’, ‘s/
ㅅ/窣(聲母), tu/도/覩’, ‘s/ㅅ/瑟(聲母), pha/바/破’, ‘s/ㅅ/塞(聲母), pho/보/
普’, ‘s/ㅅ/薩(聲母), pho/보/普’ 등이 된다.
이와 같이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10, s/ㅅ/窣(聲母)/2, s/ㅅ/塞(聲母)/1, s/ㅅ/薩
(聲母)/1, s/ㅅ/瑟(聲母)/2
【개음절】ta/다/怛/3, ta/다/跢/3, ta/다/多/2, tu/도/堵/1, tu/도/覩/1, ti/디/底/1, pha/바
/破/1, pho/보/普/4
먼저 ‘자음음절’에서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음의 대응에서 ‘s/ㅅ/心
(*s)/16’이 대부분 차지하며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
부 한자에서 生母 *ʃ의 ‘瑟’이 사용되는데, 예외에 속한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에서 ‘t/ㄷ/端(*t)/11, ph/ㅂ/滂(*ph)/5’가 있
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특히 한글 초성 ‘ㅂ’를 보면 유기
음의 범자 ‘ph’와 한자 자모 滂母 *ph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본음
절의 대응과 같다(본고 제3장 3.1.1.4의 내용을 참고). 관련된 한국어 음운
131)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咍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
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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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5, a/아/曷1(*ɑt)/3, a/아/戈1(*ɑ)/1, u/
오/模1(*o)/2, o/오/模1(*o)/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2 제1자음 ‘s’류 (2)
아래는 여전히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이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예30
1) stya/​/娑底也[三合]/1 [Q;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2) stra/​라/薩怛囉[三合]/2 [D;2] [薩(聲母):心母*s][怛(聲母):端母*t][囉:*?]
3) sti-rbha/​​바/娑底[二合]囉婆[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幷母 戈1韻*bɑ]
4) sti-rbha/​​바/悉底[二合]囉婆[二合]/1 [D;1] [悉(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幷母 戈1韻*bɑ]
5) skṛ/​리/塞訖哩[三合]/8 [Q;3, D;5] [塞(聲母):心母*s][訖(聲母):見母*k][哩:*?]
6) sva-pna/​​나/娑嚩[二合]跛曩[二合]/1 [Q;1][娑(聲母):心母*s][嚩:*?][跛(聲母):幇母*p][曩:泥母唐1韻*nɑŋ]
위의 예30에서 먼저 1)번~2)번의 범자 음절을 보면 ‘stya, stra’ 즉
‘s+C+y’, ‘s+C+r’의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를 제외하
면 1)번 범자는 ‘tya’가 되며 한글의 일반표기에 따르면 ‘댜’가 된다. ‘s+tya’
의 결합으로 ‘ㅅ+댜’가 되어 ‘​’로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 범자는
‘s’를 제외하면 ‘tra’가 되고 일반표기에 따르면 ‘​라’가 되고 ‘ㅅ’와 결합하
여 ‘​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반드시 ‘ㅅ’ 합용병서가 자음군으로
발음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娑底也[三合], 薩怛囉[三合]’ 즉 三合의 3음절 표기
로 되어 있다. 이는 三重 복자음의 범자는 1음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는 3개의 글자이므로 ‘三合’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두 음절은 모두
聲母만 대응하여 ‘s/娑(聲母), t/底(聲母), ya/也’와 ‘s/薩(聲母), t/怛(聲母),
ra/囉’가 된다. 이들을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려면 한글을 더욱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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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s/ㅅ/娑(聲母), t/ㄷ/底(聲母), ya/야/也’와 ‘s/ㅅ/薩(聲母), t/ㄷ/怛
(聲母), ra/라/囉’가 된다.
3)번~4)번 예의 범자 음절은 모두 ‘sti-rbha’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 범
자는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범자는 ‘r+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모두 ‘​​바’로 표기되어 있어 첫 번째 복자음을 합용병서 ‘ㅼ’로 표기하였
고, 두 번째 복자음의 ‘r’ 자음을 ‘-ㄹ’ 종성자음과 대응시켰다. 이에 한자는
각각 ‘娑底[二合]囉婆[二合]’, ‘悉底[二合]囉婆[二合]’로 두 개의 二合 표기를 사용한다.
이 두 표기는 비록 첫 번째 한자 ‘娑’와 ‘悉’의 차이가 있지만 聲母만 대응
에 참여하고 모두 心母 *s에 속하므로 사실은 같은 표기에 속한다. 한글은
합용병서를 사용하여 2개의 음절로도 표기가 가능하지만, 한자는 4개의 글
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글 표기가 한자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범-한-중 대응은 ‘s/ㅅ/娑(聲母), ti/디/底, -r/-ㄹ/囉(聲
母), bha/바/婆’이다.
5)번의 범자 음절은 ‘skṛ’ 즉 ‘s+C’류 복자음과 마다 ‘ṛ’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은 ‘​리’로 표기되어 있다. 마다 ‘ṛ’는 음절 결합에서 모음의 역할을
하며 범자 ‘skṛ’는 1음절로 한자는 ‘塞訖哩[三合]’ 즉 三合 3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ㅅ/塞(聲母), k/ㄱ/訖(聲母), ṛ/리/哩’가 된
다.
마지막으로 6)번의 범자를 보면 ‘sva-pna’로 두 개의 ‘C+제2자음’류 복
자음으로 되어 있다.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적인 표기에 의하면 ‘sva’
는 ‘​바/​​’로 표기하여야 하고, ‘pna’는 ‘​나’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자
역시 일반 표기에 따라 두 개의 ‘二合’인 ‘娑嚩[二合]跛曩[二合]’으로 표기하였
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나’ 즉 ‘제1자음+C’류 복자음의 표기
법을 사용하였다. ‘-ㅂ’ 종성자음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자음 ‘p’와 대응한
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 모음 추가법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들의 범-
한-중 음절은 ‘s/ㅅ/娑(聲母), va/바/嚩, -p/-ㅂ/跛(聲母), na/나/曩’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서로 다른 한글 표기
법이 사용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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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1
1) ska-nda/​간나/塞謇[二合]娜/1 [D;1] [塞(聲母)132):心母*s][謇:見母 仙B韻*kɰiᴇn][娜:泥母 歌1韻
*nɑ]
2) ska-nda/​건나/塞謇[二合]娜/1 [D;1] [塞(聲母):心母*s]謇:見母仙B韻*kɰiᴇn][娜:泥母歌1韻*nɑ]
위의 예3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ka-nda’로 첫 음절은 ‘s+C’류 복자음
이고 두 번째 음절은 ‘n+C’류 복자음이다. 첫 번째 음절의 ‘s+C’류 복자음
은 앞선 고찰의 일반적인 표기에 따르면 한글은 마땅히 ‘ㅅ’계 합용병서가
나타나야 하지만 5)번 ‘​간나’, 6)번 ‘​건나’로 ‘​’ 첨가의 표기가 사용되
고 있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를 따라 ‘-ㄴ’ 종성
자음이 대응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범자 ‘ka-n’에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
는 ‘간’, 다른 하나는 ‘건’이라는 점이다. 한자는 모두 ‘塞謇[二合]娜’로 되어 있
어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5)번 ‘s/​/塞(聲母), ka-n/간/謇, da/나/娜’, 6)
번 ‘s/​/塞(聲母), ka-n/건/謇, da/나/娜’가 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3, s/ㅅ/薩(聲母)/2, s/ㅅ/悉(聲母)/1, t/ㄷ/底(聲
母)/1 <‘​’음절> s/​/塞(聲母)/10, k/​/訖(聲母)/8, t/​/怛(聲母)/2 <종성자음> -r/-ㄹ/
囉(聲母)/2, -p/-ㅂ/跛(聲母)/1
【개음절】da/나/娜/2, na/나/曩/1, bha/바/婆/2, va/바/嚩/1, ya/야/也/1, ra/라/囉/2, ti/
디/底/2, ṛ/리/哩/8
【폐음절】ka-n/간/謇/1, ka-n/건/謇/1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와 <‘​’음절> 표기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
을 보면 ‘k/ㄱ/見(*k)/8, s/ㅅ/心(*s)/16, t/ㄷ/端(*t)/3’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에 ‘-r/-ㄹ/囉(*?)/2’가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d/ㄴ/泥(*n)/2, n/ㄴ/泥(*n)/1, bh/ㅂ/幷
(*b)/2, v/ㅂ/嚩(*?)/1, y/이/以(*j)/1, r/ㄹ/囉(*?)/2, t/ㄷ/端(*t)/2, ṛ/리/哩
(*?)/8’, 중성의 대응은 ‘a/아/歌1(*ɑ)/2, a/아/戈1(*ɑ)/4, a/아/唐1(*ɑŋ)/1’로
132)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咍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
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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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 역시 초성의 대응인 ‘k/ㄱ/見(*k)/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
만 중성의 대응에서 ‘a/아/仙B(*ɰiᴇn)/1’와 ‘a/어/仙B(*ɰiᴇn)/1’가 있는데
범자 ‘a’ 모음에 대응하는 한글 중성이 ‘아’ 혹은 ‘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종성의 대응으로 ‘-n/-ㄴ/仙B(*ɰiᴇn)/2, -p/-ㅂ/幇(*p)/1’가 있다.
4.2.4.3 제1자음 ‘ṣ’류 (1)
다음은 제1자음이 ‘ṣ’인 복자음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32
1) ṣṭa/​/瑟吒[二合]/22 [G;1, Q;9; D;11, F;2]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ʈɣa]
2) ṣṭa/​/瑟姹[二合]/1 [D;1] [瑟(聲母):生母*ʃ][姹:Ø徹母 麻2韻*ʈhɣa]
3) ṣṭi/​/瑟恥[二合]/3 [Q;3] [瑟(聲母):生母*ʃ][恥:Ø徹母 之3韻*ʈhɨ]
4) ṣṭi/​/瑟耻[二合]/3 [D;3] [瑟(聲母):生母*ʃ][耻:Ø徹母 之3韻*ʈhɨ]
5) ṣṭai/​/瑟[二合]/1 [D;1] [瑟(聲母):生母*ʃ][:*?]
6) ṣṭha/​/瑟吒[二合]/2 [S;1, G;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ʈɣa]
7) ṣṭhi/​/瑟底[二合]/5 [F;5] [瑟(聲母):生母*ʃ][底:Ø端母 齊4韻*tei]
8) ṣṇi//瑟抳[二合]/9 [D;8, F;1] [瑟(聲母):生母*ʃ][抳:娘母 支3韻*ɳiᴇ̆]
9) ṣpa/​/澀跛[二合]/1 [D;1] [澀(聲母):生母*ʃ][跛133):幇母 戈1韻*pɑ]
10) ṣṭra/​라/瑟吒囉[三合]/1 [Q;1] [瑟(聲母):生母*ʃ][吒:Ø知母 麻2韻*ʈɣa][囉:*?]
11) ṣpre/​례/澀必㘑[三合]/1 [D;1] [澀(聲母):生母*ʃ][必(聲母):幇母*p][㘑:*?]
위의 예32에서 1)번~5)번의 범자는 ‘ṣṭa, ṣṭi, ṣṭai’이고, 6)번~7)번의 범자
는 ‘ṣṭha, ṣṭhi’인데 이들 복자음의 차이는 유기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ṣ’의 후행자음이 ‘ṭ’이고 다른 하나는 ‘ṭh’이다. 한글 표기는 1)번~2)
번에서는 ‘​’, 3)번~4)번에서는 ‘​’, 5)번에서는 ‘​’로 하였다. 모두 같은
133)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pɑ와 幇母 支B韻*pɰiᴇ ̆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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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ṭ-’의 복자음이지만 ‘ㅼ’ 혹은 ‘’ 두 가지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그런
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는 ‘’의 합용병서 표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비교
적 특이한 표기이다. ‘ㅼ’와 함께 같은 범자 ‘ṣṭ-’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으로 이 두 음이 서로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다. 6)번~7)번을 보
면 범자 ‘ṣṭh-’에 대해 한글이 ‘​, ​’로 대응하는데, 합용병서 ‘ㅼ’이 사용
되었다. 즉 ‘ㄷ’가 ‘ṭh’와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제5
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한자 표기를 보면 1)번~5)번에서 ‘ṣṭ-’의 ‘ṭ’ 대응에 1)번은 知母 *ʈ,
2)번~4)번은 徹母 *ʈh를 사용하고 있다. 1)번 예의 출현 횟수가 22회로 제
일 많아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徹母는 유기음 자모로 음가의 차이가
있어 예외이긴 하지만 7회가 되고 ‘姹, 恥(耻)’ 등 여러 글자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6)번~7)번을 보면 복자음 ‘ṣṭh-’에서
‘ṭh’의 대응에 한자가 知母 *ʈ 혹은 端母 *t를 사용하고 있다. 端母는 한자
운모의 대응과의 결합에 의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해야 한
다. 知母 *ʈ는 범자 ‘ṭh’의 표기에도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ṭ’ 대응에 知母
*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ṭ’와 ‘ṭh’의 유기성 차이
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번의 범자는 ‘ṣṇi’이고 한글은 ‘’로 되어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ㅻ’의
합용병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기가 아니다. ‘​​’의 용례 1개가 보일 뿐이
다. 하지만 진언 표기는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ㅻ’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9)번의 범자는 ‘ṣpa’이고 한글은 ‘​’로 되어있다. 앞서 4.1.3절에서의
‘C+v’류 복자음의 한글 표기에서, ‘sva’가 대부분 ‘​바, ​​’로 표기되지만
일부 ‘​’의 표기도 있음을 보았다. 범자 ‘ṣpa’와 ‘sva’는 형태도 음가도 비
슷하지만 복자음 유형이 다르다. 전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고, 후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이다. 전자의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합용병서 표기이
고, 후자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다. 하지만
텍스트 전반에서 범자 ‘ṣpa’의 출현률은 매우 낮고, 반대로 ‘sva’의 출현률
은 매우 높다. 음가의 유사성과 합용병서 표기의 경제성 등 때문에 ‘sva’의
한글 표기에 ‘​’의 예외 표기가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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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0)번~11)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ṣṭra, ṣpre’로 되어 있고 모
두 ‘s+C+r’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첫 두 자음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 사이에 ‘​’ 모음을 첨가하면서 ‘​
라, ​례’로 표기하여 2음절로 나타난다. 한자는 ‘瑟吒囉[三合], 澀必㘑[三合]’의
三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중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 1음절이며 1음절 범
자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가 3개이므로 三合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범-한-
중 대응을 세분화하여 보면 ‘ㅼ/ṣṭ, 라/ra’와 ‘ㅽ/ṣp, 례/re’이다. 이들의 범자
와의 대응은 ‘ṣ/ㅅ/瑟(聲母), ṭ/​/吒(聲母), ra/라/囉’와 ‘ṣ/ㅅ/澀(聲母), p/​/
必(聲母), re/례/㘑’이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ṣ/ㅅ/瑟/44, ṣ/ㅅ/澀/2 <‘​’음절> ṭ/​/吒/1, p/​/必/1
【개음절】ṭa/다/吒/22, ṭa/다/姹/1, ṭai/​//1, ṭha/다/吒/2, ṭhi/디/底/5, ṇi/니/抳/9,
pa/바/跛/1, ra/라/囉/1, re/례/㘑/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한글 초성의 대응은 ‘ṣ/ㅅ/生(*ʃ)/46, ṭ/ㄷ/知
(*ʈ)/1, p/​/幇(*p)/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ṭ/ㄷ/知(*ʈ)/22, ṇ/ㄴ/娘(*ɳ)/9, p/ㅂ/幇
(*p)/1, r/ㄹ/囉(*?)/1, r/ㄹ/㘑(*?)/1’ 등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ṭ,
ṭh’에 있어 보다 혼란스러운 예들이 있는데 즉 ‘ṭ/ㄷ/徹(*ʈh)/1’은 범자와 한
글은 무기음이지만 한자는 유기음이고, ‘ṭh/ㄷ/知(*ʈ)/2’는 한글과 한자는 무
기음이지만 범자는 유기음이다. 이외 ‘ṭh/ㄷ/端(*t)/5’가 있는데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는 마땅히 知系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端系 글자가 쓰이는
것이다. 이는 한자 운모와 결합에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자와 한글만 보아도 범자는 유기음이지만
한글은 무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글의 ‘ㄷ’는 범자와 한자
의 유기성과 무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개음절’의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과 통
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면 ‘a/아/戈1(*ɑ)/1, i/이/支3(*iᴇ ̆)/9’이다.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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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제1자음 ‘ṣ’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이 ‘ṣ’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지만 기타 표기의
예이다.
예33
1) ṣda/​나/瑟拏[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Ø娘母 麻2韻*ɳɣa]
2) ṣṇi/​니/瑟抳[二合]/1 [D;1] [瑟(聲母):生母*ʃ][抳:娘母 支3韻*ɳiᴇ̆]
3) kṛ-ṣṇa/​릿나/訖哩[二合]瑟拏[二合]/1 [S;1] [訖(聲母):見母*k][哩:*?][瑟(聲母):生母*ʃ]
[拏:娘母 麻2韻*ɳɣa]
4) vi-ṣṇo/밋노/尾瑟努[二合]/1 [Q;1] [尾:明母 微3韻*mɨi][瑟(聲母):生母*ʃ][努:Ø泥母 模1韻*no]
5) pu-ṣṭi/봇티/補瑟置[二合]/1 [Q;1] [補:幇母 模1韻*po][瑟(聲母):生母*ʃ][置:知母 之3韻*ʈɨ]
위의 예33에서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범자의 복자음 음절을 보면 ‘ṣda,
ṣṇi, ṣṇa, ṣṇo, ṣṭi’가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나, ​니, (​)릿나, 밋노,
봇티’로 되어 있다. 즉 1)번~2)번은 ‘​’ 모음 첨가의 표기방법을 사용하였
고, 3)번~5)번은 ‘-ㅅ’ 종성자음으로 범자 자음 ‘ṣ’를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는
앞서 예32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예32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는 즉 제1자음이
‘ṣ’일 경우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다. 즉 여기서 한글의 표기는 기타 표기법과
혼용한 예가 된다.
위의 예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면 아
래와 같다.
【개음절】ṭi/티/置/1, ṇa/나/拏/1, ṇi/니/抳/1, ṇo/노/努/1, da/나/拏/1, pu/보/補/1, vi/미/尾
/1
【자음음절】<‘​’음절> k/​/訖/1, ṣ/​/瑟/2 <‘리’음절> ṛ/리/哩/1 <종성자음> -ṣ/-
ㅅ/瑟(聲母)/3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ṭ/ㅌ/知(*ʈ)/1, ṇ/ㄴ/娘(*ɳ)/11,
p/ㅂ/幇(*p)/1, v/ㅁ/明(*m)/1’, 중성모음의 대응은 ‘i/이/支3(*iᴇ̆)/1, i/이/之
3(*ɨ)/1, o/오/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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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ṣ/ㅅ/生(*ʃ)/2, ṛ/리/
哩(*?)/1’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ṣ/-ㅅ/生(*ʃ)/3’이다.
4.2.4.5 제1자음 ‘ś’류
다음은 제1자음이 ‘ś’인 복자음의 예이다.
예34
1) śpai/​볘/涩閉[二合]/1 [D;1] [澀(聲母):生母*ʃ][閉134):幇母 齊4韻*pei]
2) sci/지/室旨[二合]/1 [D;1] [室(聲母):書母*ɕ][旨:章母 脂3韻*ʨi]
위의 예34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śpai’인데 제1자음이 ‘ś’ 자
음이다. 일반대응에 의하면 범자 자음 ‘ś’ 대응에 마땅히 한글은 ‘시’, 한자
자모는 書母가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글은 ‘ㅅ’, 한자는 生
母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ṣ’와 대응한다. 즉 범자의 제1
자음 ‘ś’는 ‘ṣ’의 잘못된 전승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중국어 번역에서 ‘ś’
를 청각적으로 ‘ṣ’로 판단하여 잘못 번역하여 한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번의 범자는 ‘sci’로 제1자음이 ‘s’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 자
음은 ‘시’, 한자는 書母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에 따르면 일반대응에서의 범
자 자음은 마땅히 ‘ś’이어야 한다. 즉 제1자음이 비록 ‘s’이지만 실제로는 ‘ś’
가 되어야 할 것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범자 제1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
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Øś/​/涩(聲母)/1, Øs//室(聲母)/1
【개음절】pai/볘/Ø閉/1, ci/지/旨/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대응이다. ‘개음절’을 보
134) ‘閉’는 중고음에서 幇母 齊4韻*pei와 幇母 屑4韻*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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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성자음의 대응에서의 ‘p/ㅂ/幇(*p)/1, c/ㅈ/章(*ʨ)/1’이, 중성모음의 대
응에서의 ‘i/이/脂3(*i)/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일부 ‘ai/예/齊
4(*ei)/1’의 기본 개음절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있긴 하지만 ‘ai’ 대응의
한글 ‘예’ 모음 표기는 대부분 한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대응에서 한자 齊4韻이 대응하는 범자 모음은 ‘e’이므로 ‘ai’는 예외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의 ‘예’는 齊4韻의 영향을 받아서 범자 ‘e’ 모음 표
기에 사용하는 ‘예’가 표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기의 비율이 낮지 않은
데 이는 범자 모음 ‘e’가 長音이고 ‘ai’가 ‘e’와 상대적으로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음성적인 차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5 제1자음 ‘k’류
4.2.5.1 표기 유형 (1)
제1자음이 ‘k’류인 복자음 가운데 먼저 ‘kṣ-’류 자음에 대해 보겠다. ‘kṣ-’
는 형태적으로 보아 ‘제1자음+C’류의 복자음으로 분류가 된다. ‘kṣ-’는 기타
복자음에 비하여 출현률이 비교적 높다.
예35
1) kṣa/​사/乞灑[二合]/12 [D;12] [乞(聲母):Ø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2) ra-kṣa/락사/囉乞灑[二合]/6 [D;6] [囉:*?][乞(聲母):Ø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3) ra-kṣa/락사/囉乞察[二合]/3 [D;3] [囉:*?][乞(聲母):Ø溪母*kh][察:Ø初母 鎋2韻*tʂhɣæt]
4) ra-kṣa/락사/囉葛叉[二合]/1 [S;1] [囉:*?][葛(聲母):見母*k][叉135):Ø初母 麻2韻*tʂhɣa]
5) ri-kṣa/릭사/哩乞曬[二合]/1 [D;1] [哩:*?][乞(聲母):Ø溪母*kh][曬:生母 佳2韻*ʃɣɛ]
6) na-kṣa/낙사/諾乞察[二合]/2 [D;2] [諾:泥母鐸1韻*nɑk][乞(聲母):Ø溪母*kh][察:Ø初母鎋2韻*tʂhɣæt]
7) bha-kṣa/박사/薄乞灑[二合]/1 [D;1] [薄:幷母鐸1韻*bɑ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8) pa-kṣa/박사/薄乞灑[二合]/1 [Q;1] [薄:Ø幷母鐸1韻*bɑ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9) ya-kṣa/약사/藥乞灑[二合]/3 [D;3] [以母藥3韻*jia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10) sra-kṣa/​락사/娑囉[二合]乞灑[二合]/1 [G;1] [娑(聲母):心母*s][囉:*?][乞(聲母):Ø溪母*kh]
135) “叉”은 중고음에서 初母 麻2韻*tʂhɣa과 初母 佳2韻*tʂhɣɛ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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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灑:生母 麻2韻*ʃɣa]
위의 예35에서 1)번 예는 ‘kṣa’ 1개의 범자 음절인 반면, 2)번~10)번은
‘ra-kṣa, ri-kṣa, na-kṣa, bha-kṣa, pa-kṣa, ya-kṣa, sra-kṣa’ 등 2개의 음절
로 되어 있다.
한글 표기를 보면 1)번에서는 ‘​사’ 등 ‘​’ 모음이 첨가 되는 표기 방
법을 사용하고 있고, 2)번에서는 ‘-ㄱ’ 종성자음으로 제1자음 ‘k’를 대응시
키고 있다. 한자는 차이 없이 모두 ‘二合’으로 표기된다. 다만 범자 ‘k’가 중
복 표기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번~5)번 첫 번째 한
가는 ‘囉, 哩’ 등 음성운 글자이고, 6)번~9)번의 첫 번째 한자는 ‘諾, 薄’ 등
입성운 글자이다. 입성운 글자의 자음운미 *-k는 후행하는 한자 ‘乞’의 성모
와 함께 범자 ‘k’를 중복 표기한다. 10)번에서 범자는 ‘sra-kṣa’로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락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의 범-한-중의 대응은 ‘s/​/娑(聲
母), ra/라/囉, -k/-ㄱ/乞(聲母), ṣa/사/灑’로 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na/나/諾/2, pa/바/薄/1, bha/바/薄/1, ṣa/사/灑/24, ṣa/사/察/5, ṣa/사/叉/1,
ṣa/사/曬/1, ya/야/藥/3, ra/라/囉/11, ri/리/哩/1
【자음음절】<초성자음> k/​/乞(聲母)/12, s/​/娑(聲母)/1 <종성자음> -k/-ㄱ/乞(聲
母)/18, -k/-ㄱ/葛(聲母)/1
먼저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을 보면 ‘n/ㄴ/泥(*n)/2, bh/ㅂ/幷(*b)/1,
ṣ/ㅅ/生(*ʃ)/25, y/이/以(*j)/3, r/ㄹ/囉(*?)/11, r/리/哩(*?)/1’이 있는데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중성 모음의 대응의 경우,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서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鐸1(*ɑk)/4’만 유효하며 일반대
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을 보면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s/ㅅ/心(*s)/1’이 있으며 종성자
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이 있다.
4.2.5.2 표기 유형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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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제1자음이 ‘k’류 복자음이지만 ‘kṣ-’가 아닌 기타 범자 음절에 대
해 보겠다.
예36
1) yu-kdha/욕다/欲馱/1 [S;1] [欲:以母 燭3韻*jiʊk][馱:定母 歌1韻*dɑ]
2) mu-kta/목다/目哆/1 [S;1] [目:明母 屋3韻*miuk][哆:端母 歌1韻*tɑ]
3) ka-kku/​​구/兢矩/1 [G;1] [兢:見母 蒸3韻*kɨŋ][矩:見母 虞3韻*kiʊ]
4) ṣi-kte/​​뎨/色訖帝[二合]/3 [Q;3] [色:生母 職3韻*ʃɰiək][訖(聲母):見母*k]
[帝:端母 齊4韻*tei]
5) mya-kga/먁아/藐蘖/1 [D;1] [藐:明母 覺2韻*mɣɔk][蘖:疑母 薛B韻*ŋɰiᴇt]
6) mya-kpra/먁​라/藐鉢囉[二合]/1 [D;1] [藐:明母 覺2韻*mɣɔk][鉢(聲母):幇母*p][囉:*?]
위의 예36에서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yu-kdha, mu-k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욕다, 목다’로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하
고 있다. 한자 표기는 ‘欲馱, 目哆’이고 첫 글자는 ‘欲, 目’으로 모두 *-k
자음운미가 있고 범자의 복자음 제1자음 ‘k’를 표기한다.
3)번의 범자는 ‘ka-kku’이고 한글은 ‘긍구’로 되어 있다. 한글의 ‘-ㅇ’ 종
성자음이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k’의 대응의
경우는 마땅히 ‘극’이 되어야 하는데 ‘긍’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兢 見母 蒸3韻 *kɨŋ’으로 되어 있다. 즉 한글의 ‘-ㅇ’ 종
성자음은 한자의 자음운미 *-ŋ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자는 무엇 때문에
‘-k’ 자음을 *-ŋ으로 번역하였을까. 이는 중국어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범자
‘kku’의 첫 자음 ‘k’가 후행 자음 ‘k’의 영향에 의하여 이화되어 ‘ŋ’으로 들
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4)번의 범자는 ‘ṣi-kte’이며 한글은 ‘​​뎨’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범자 ‘i’ 모음에 대하여 한글 중성이 ‘​’로 대응되어 있다. 한자는 ‘色訖帝
[二合]’로 되어 있으며 ‘色’의 자음운미 *-k와 ‘訖(聲母)’가 범자 자음 ‘k’가 중
복 표기되어 있다. ‘色’의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이므로 한글의 ‘​’ 모음
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중성모음 ‘​’와 범자 ‘i’
의 대응은 예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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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6)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mya-kga, mya-kpra’로 되어 있다. 이들
의 첫 번째 음절은 모두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5)번
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6)번은 ‘k+C+r’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5)번은 ‘mya-k/먁/藐, ga/아/蘖’이고, 6)번은
‘mya-k/먁/藐, p/​/鉢, ra/라囉’이다.
다음은 기타 일부 특이한 대응의 표기 예이다.
예37
1) mu-kta/목다/穆訖[二合]得多[二合]/2 [D;2] [穆:明母 屋3韻*miuk][訖(聲母):見母*k]
[得(聲母):端母*t][多(韻母):歌1韻*ɑ]
2) mu-kha/목카/目佉/2 [S;2] [目:明母 屋3韻*miuk][佉:溪母 戈3韻*khiɑ]
3) du-ke/녹켸/耨契/1 [Q;1] [耨:泥母 沃1韻*nok][契:溪母 齊4韻*khei]
4) mu-ke/목켸/穆企/1 [Q;1] [穆:明母 屋3韻*miuk][企:溪母 支B韻*khɰiᴇ̆]
위의 예37에서 1)번을 보면 범자는 ‘mu-k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목다’
로, 앞선 예36의 2)번 예와 같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
음 ‘k’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표기의 경우, 예36의 2)번에서 한자는 ‘目
哆’이지만 여기에서는 2개의 ‘二合’ 즉 ‘穆訖[二合]得多[二合]’로 되어 있다. ‘二
合’은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으로 마땅히 ‘mu/穆訖[二合], kta/得多
[二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가대응으로 보면 ‘訖’은 범자 ‘k’와 대응해야
하고, ‘得’은 ‘t’와, ‘多’는 ‘a’와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범-한-중으로 대응을
시키면 ‘mu/모/穆, -k/-ㄱ/訖(聲母), t/ㄷ/得(聲母), a/아/多(韻母)’가 된다.
이와 같이 한자가 극히 비경제인 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
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산스크리
트 원어의 범자 텍스트가 원래는 이 보다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
된다.
2)번~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차례대로 ‘mu-kha, du-ke, mu-ke’로 되
어 있다.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복자음이 없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목카, 녹켸, 목켸’로, 첫 음절에 모두 ‘-ㄱ’ 종성자음이 있어
복자음의 대응으로 반영된다. 이들의 한자를 보면 ‘目佉, 耨契, 穆企’이므로
이것들은 첫 글자가 모두 *-k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인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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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한글과 같이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한글 ‘-ㄱ’ 종성자음의 후행 자음은 모두 ‘ㅋ’자음으로 되어 있다. 한자의
두 번째 글자는 모두 溪母 *kh이다. 이들이 표기하는 범자 자음은 마땅히
‘kk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자 음절은 복자음이 없고 2)번의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은 ‘kh’이고, 3)번~4)번은 ‘k’이다. 이는 범자 텍스트의 전승과정
에서의 오류이거나 혹은 중국어 번역을 진행할 당시 음성적으로 ‘k’ 혹은
‘ḥ’ 자음이 첨가되어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ḥ’자음은 폐음절에 나타나며
‘-ㄱ’ 종성자음과 *-k 자음운미와 대응하기도 하고 두 음절 사이에 첨가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첨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4.3.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음절】a/아/多(韻母)/2, kha/카/佉/2, ga/아/蘖/1, ta/다/哆/1, dha/다/馱/1, ra/라/囉
/1, Øke/켸/契/2, Øke/켸/企/1, te/뎨/帝/3, ku/구/矩/1, mu/모/穆/2
【폐음절】ka-k/Ø​​/兢/1, ṣi-k/Ø​​/色/3, mu-k/목/目/1, yu-k/욕/欲/1, mya-k/Ø먁/
藐136)/2, mu-(k)/목/目/2, mu-(k)/목/穆/1, du-(k)/녹/耨/2
【자음음절】<종성자음> -k/-ㄱ/訖(聲母)/5 <초성자음> t/ㄷ/得(聲母)/2 <‘​’음절>
p/​/鉢(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kh/ㅋ/溪
(*k)/2, g/ㅇ/疑(*ŋ)/1, t/ㄷ/端(*t)/4, dh/ㄷ/定(*d)/1, m/ㅁ/明(*m)/2’가 있는
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 모음의 대응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
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歌1(*ɑ)/3, e/예/齊4(*ei)/5, e/예/支
B(*ɰiᴇ ̆)/1, u/우/虞3(*iʊ)/1, u/오/屋3(*iuk)/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폐음절’에서도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d/ㄴ/泥
(*n)/2, m/ㅁ/明(*m)/6, ṣ/ㅅ/生(*ʃ)/3, y/이/以(*j)/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중성의 대응으로는 ‘a/으/蒸3(*ɨŋ)/1, u/오/屋3(*iuk)/4, u/오/燭3(*iʊk)/1,
u/오/沃1(*ok)/2’가 있는데 특히 범자 ‘a’ 모음에 한글 모음의 ‘으’가 대응되
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외라 보기 어렵다. 상세한 설명은 제5장의 5.1.2.1
136) “藐”은 중고음에서 明母 覺2韻*mɣɔk와 明母 宵A韻*miᴇu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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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에는 ‘-k/-ㄱ/職
3(*-k)/3, -k/-ㄱ/屋3(*-k)/1, -k/-ㄱ/燭3(*-k)/1, -k/-ㄱ/覺2(*-k)/2’가 있
다.
이외에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t/ㄷ/端(*t)/2, p/ㅂ/幇
(*p)/1’이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5’가 있다.
4.2.6 제1자음 ‘m’류
다음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의 예를 보겠다.
예38
1) ku-mbha-ṇda/굼반나/噤畔拏/2 [D;2] [噤:*?][畔:幷母 桓1韻*bɑn][拏:Ø娘母 麻2韻*ɳɣa]
2) ku-mbha-ṇda/굼반나/矩畔拏/1 [D;1] [矩:群母虞3韻*giʊ][畔:幷母桓1韻*bɑn][拏:Ø娘母麻2韻*ɳɣa]
3) ku-mbha-ṇde/굼반녜/噤畔妳/1 [D;1][噤:*?] [畔:幷母 桓1韻*bɑn][妳137):泥母 齊4韻*nei]
4) ku-mbha-ṇde/구반녜/矩畔妳/1 [Q;1] [矩:群母 虞3韻*giʊ][畔:幷母 桓1韻*bɑn][妳138):泥母 齊4韻
*nei]
5) sta-mbha/​​바/娑膽[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膽:端母 談1韻*tɑm][婆:幷母 戈1韻*bɑ]
6) sta-mbha/​​바/娑擔[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擔:端母 談1韻*tɑm][婆:幷母 戈1韻*bɑ]
위의 예38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ṇda’이고, 3)번~4)번
의 범자 음절은 ‘ku-mbha-ṇde’로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이중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을 가진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1)
번~2)번은 ‘굼반나’이고 3)번은 ‘굼반녜’, 4)번은 ‘구반녜’이다. 1)번~3)번의
첫 음절 ‘-ㅁ’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m’와 대응한다. 하지만 4)번의 범자
에도 ‘-m’ 자음이 있지만 한글 표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1)번 ‘噤畔拏’, 2)번 ‘矩畔拏’, 3)번 ‘噤畔妳’, 4)
번 ‘矩畔妳’이다. 1)번과 3)번의 첫 글자 ‘噤’는 범자 ‘ku-m’를 대응하기 위
한 것이며 造字이다. 부수 ‘口’를 제외한, ‘禁 見母 侵B韻 *kɰɪm’을 보면
137)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138)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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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m’와 음가가 비슷하지만 開口이므로 이를 造字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을 보면 ‘噤’아래에 ‘句字合口’란 작은 글씨의 주석이 달려있기도
한다. 2)번과 4)번의 첫 번째 한자 ‘矩’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인데
범자 ‘ku-m’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을 수 없어 임시로 ‘ku’의 글자로 대체
하고 ‘-m’의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번의 한글은 ‘굼’으로 음성운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범자를 따라 ‘-m’을 반영한 것이고, 4)번은 한자의 영향
을 받아서 ‘-m’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5)번~6)번은 모두 ‘sta-mbha’의 2개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에 속한다. 다만 첫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s’이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m’이다. 이에 대하여 한글은 제1자음 ‘s’의 일반 표
기 즉 합용병서 표기를 적용하는 동시에 제1자음 ‘m’ 표기에서 사용되는
‘-ㅁ’ 종성자음 표기와 결합하여 ‘​​바’로 되어 있다. 이들의 한자는 ‘娑膽[二
合]婆, 娑擔[二合]婆’로 두 번째 글자에 ‘膽’와 ‘擔’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
하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da/나/拏/3, bha/바/婆/4, de/녜/妳/2, ku/구/矩/1
【폐음절】ta-m/담/膽/2, ta-m/담/擔/2, bha-ṇ/반/畔/5, ku-m/굼/噤/3, ku-m/굼/矩/1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4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bh/ㅂ/幷(*b)/4, d/ㄴ/泥(*n)/2,
k/ㄱ/見(*k)/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모음의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을 제외하면 ‘a/아/戈1(*ɑ)/4, e/예/齊4(*ei)/2, u/우/虞3(*iʊ)/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도 ‘k/ㄱ/見(*k)/1, k/ㄱ/噤(*?)/3, t/ㄷ/端
(*t)/4, bh/ㅂ/幷(*b)/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모음의 대응은 ‘a/아/談
1(*ɑm)/4, a/아/桓1(*ɑn)/5, u/우/噤(*?)/3, u/우/虞3(*iʊ)/1’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m/-ㅁ/談1(*-m)/4, -m/-ㅁ/噤(*?)/3, -ṇ/-ㄴ/桓1(*-n)/5’로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s/ㅅ/心(*s)/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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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4.3.1 ‘-ṁ’류
4.3.1.1 표기 유형 (1)
본 절은 ‘-ṁ’류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 표기법에
따라 ‘​’ 모음 첨가법, 1음절 표기법, 종성자음 표기법등이 규칙적으로 적
용되어 있는 예들을 먼저 보겠다.
예39
1) ghraṁ/​람/伽囕[二合]/1 [G;1] [伽(聲母):群母*g][囕:*?]
2) traṁ/​람/怛㘕[二合]/4 [D;4] [怛(聲母):端母*t][㘕:*?]
3) traṁ/​람/怛嚂[二合]/2 [D;2] [怛(聲母):端母*t][嚂:*?]
4) truṁ/​롬/豽嚕唵[三合]/13 [D;13] [豽(聲母):*?][嚕(聲母):*?][唵:*?]
5) jraṁ/​람/日㘕[二合]/1 [S;2] [日(聲母):日母*ȵ][㘕:*?]
6) dhvaṁ/​​​/馱網[二合]/4 [D;4] [馱(聲母):定母*d][網:明母 陽3韻*miaŋ]
7) dmaṁ/​맘/娜[二合]/2 [S;2] [娜(聲母):泥母*n][:*?]
8) śmaṁ/​​​/濕茗[二合]/1 [F;1] [濕(聲母):書母*ɕ][茗:明母 靑4韻*meŋ]
9) hmeṁ/​​​/賀銘[二合]/1 [Q;1][賀(聲母):匣母*ɦ][銘:明母 靑4韻*meŋ]
10) jṛṁ/​림/入[二合]/1 [D;1] [入(聲母):日母*ȵ][嚂:*?]
11) bhṛṁ/​​​/㪍[二合]/2 [D;2] [㪍(聲母):幷母*b][:*?]
12) kṣaṁ/​삼/乞釤[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釤:生母 銜2韻*ʃɣæm]
위의 예39에서 범자음절은 모두 ‘-ṁ’류 폐음절인 동시에 복자음이 있다.
1)번~9)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10)번~11)번은 마다가 ‘-ṛ’인 음절이
며 12)번은 ‘kṣ-’의 범자 음절이다. 앞서 개음절에 대한 고찰에서 이들 범
자 유형은 모두 ‘​’ 모음 첨가의 표기법을 사용함을 보았다. 이 중 ‘kṣ-’류
복자음은 ‘​’ 모음 첨가의 표기법과 종성자음의 표기법 두 가지가 모두 허
용되기도 한다. 다만 개음절 복자음과의 차이는, 한글은 ‘-ㅁ’ 혹은 ‘-ㅇ’
종성자음이 있는 것들이며 한자에는 *-m 혹은 *-ŋ의 자음운미가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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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다. 이들 두 가지 자음의 차이는 산스크리트에서의 ‘ṁ’의 음운변화
에 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乞(聲母)/1, gh/​/伽(聲母)/1, t/​/怛(聲母)/6, t/​/豽(聲
母)/13, d/​/娜(聲母)/2, dh/​/馱(聲母)/4, bh/​/㪍(聲母)/2, j/​/日(聲母)/1, j/​/入(聲
母)/1, ś/​/濕(聲母)/1, h/​/賀(聲母)/1, r/ㄹ/嚕(聲母)/13
【폐음절】maṁ/맘//2, ṣaṁ/삼/釤/1, raṁ/람/囕/1, raṁ/람/㘕/5, raṁ/람/嚂/2, uṁ/옴
/唵/13, ṛṁ/림//1, vaṁ/​​/網/4, maṁ/​​/茗/1, meṁ/​​/銘/1, ṛṁ/​​//2
다음은 ‘-ṁ’류 폐음절에서 복자음을 가지는 것이지만 한글은 1음절로
표기된 것들이다.
예40
1) tyaṁ/​​/底孕[二合]/7 [D;7]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ɨŋ]
2) dyaṁ/념/你琰[二合]/17 [Q;1 D;16] [你(聲母):娘母*ɳ][琰:以母 鹽3韻*jiᴇm]
3) myeṁ/​​/銘/2 [S;1, Q;1] [銘(聲母):明母*m][銘(韻母):靑4韻*meŋ]
4) ṣṭaṁ/​​/瑟㸓鳥[二合]/2 [G;1, Q;1] [瑟(聲母):生母*ʃ][㸓鳥:*?]
5) ṣṭaṁ/​​/史擔[二合]/1 [Q;1] [史(聲母):生母*ʃ][擔:端母 談1韻*tɑm]
위의 예40에서 1)번~3)번의 범자의 복자음은 ‘C+제2자음’류에 속하고 제
2자음이 ‘y’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딩, 념, 명’으로 범자 ‘y’ 대응에 상향이
중모음의 활음을 사용하고 있다.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을 ‘이’로 하여 대응
에 표기한 것이다. 다음 4)번~5)번의 범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제1
자음이 ‘ṣ’인 예이다. 이에 대해 한글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어 있어
‘​​’ 1음절로 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t/ㄷ/底(聲母)/7, d/ㄴ/你(聲母)/17, m/ㅁ/銘(聲母)/2, ṣ/ㅅ/瑟
(聲母)/2, ṣ/ㅅ/史(聲母)/1
【폐음절】yaṁ/잉/孕/7, yaṁ/염/琰/17, yeṁ/영/銘(韻母)/2, ṭaṁ/담/㸓鳥/2, ṭaṁ/담/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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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ṁ’류 폐음절이지만 한글이 종성자음으로 범자의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제1자음과 대응하는 예이다.
예41
1) sa-rmaṁ/살​​/薩罔/1 [D;1] [薩:心母 曷1韻*sɑt][罔:明母 陽3韻*miaŋ]
2) ba-ndhaṁ/만​​/滿鄧/8 [D;8] [滿:明母 桓1韻*mɑn][鄧:定母 登1韻*dəŋ]
3) ca-ṇdaṁ/잔남/贊喃/1 [D;1] [贊:精母 寒1韻*tsɑn][喃:*?]
4) tu-ṇdīṁ/돈닌/頓旎寅[二合]/1 [D;1] [頓:端母 魂1韻*ton][旎(聲母):娘母*ɳ][寅139):以母 仙3韻*jiᴇ
n]
5) si-ddhiṁ/싣딤/悉朕/1 [G;1] [悉:Ø心母 質3韻*sit][朕:澄母 侵3韻*ɖim]
6) di-ptaṁ/닙담/捻鉢擔[二合]/1 [D;1] [捻:泥母 帖4韻*nep][鉢(聲母):幇母*p][擔:端母 談1韻*tɑm]
7) ya-kṣaṁ/약삼/藥葛釤[二合]/1 [S;1] [藥:以母藥3韻*jiak][葛(聲母):見母*k][釤:生母銜2韻*ʃɣæm]
8) ra-kṣaṁ/락산/乞鏟[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鏟140):初母 刪2韻*tʂhɣæn]
9) mya-kṣaṁ/먁삼/藐三[二合]/10 [D;10] [藐:明母 覺2韻*mɣɔk][三:心母 談1韻*sɑm]
위의 예41에서 두 번째 범자 음절이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을 갖는다.
이들의 제1자음은 한글 표기에서 모두 종성자음으로 표기된다. 즉 제1자음
‘-r, -n, -ṇ, -d, -p, -k’ 등은 종성자음 ‘-ㄹ, -ㄴ, -ㄷ, -ㅂ, -ㄱ’ 등으로 표
기하였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taṁ/담/擔/1, dhaṁ/​​/鄧/8, daṁ/남/喃/1, dhiṁ/딤/朕/1, maṁ/​​/罔/1,
ṣaṁ/삼/釤/1, ṣaṁ/삼/三/10, īṁ/인/寅/1, ṣaṁ/산/鏟/1, sa-r/살/薩/1, ba-n/만/滿/8, ca-ṇ/
잔/贊/1, tu-ṇ/돈/頓/1, si-d/싣/悉/1, mya-k/먁/藐/10
【개음절】니/di/捻/1, ya/야/藥/1, ra/라//1
【자음음절】<초성자음> d/ㄴ/旎(聲母)/1 <종성자음> -k/-ㄱ/葛(聲母)/1, -k/-ㄱ/乞
(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예39~예41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한 후 음소대응을 보면 아
래와 같다.
139)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jin와 以母 脂3韻*ji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40) “鏟”은 중고음에서 初母 刪2韻*tʂhɣæn와 初母 山2韻*tʂhɤen와, 두 가지 음가가 있
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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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음절’의 모든 예에서 초성자음은 ‘m/ㅁ/明(*m)/2, v/ㅁ/明(*m)/4, ṣ/ㅅ
/生(*ʃ)/1, y/이/以(*j)/24, t/ㄷ/端(*t)/2, dh/ㄷ/定(*d)/8, b/ㅁ/明(*m)/8, m/
ㅁ/明(*m)/11, c/ㅈ/精(*ts)/1, ṣ/ㅅ/生(*ʃ)/1, ṣ/ㅅ/初(*tʂh)/1, s/ㅅ/心(*s)/2’
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r/ㄹ/囕(*?)/1, r/ㄹ/㘕(*?)/5, r/ㄹ/嚂
(*?)/2, ṛ/리/(*?)/1, ṛ/리/(*?)/2’ 등의 대응에서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
은 범자 자음이 ‘r, ṛ’이기 때문이도 하지만 자음운미 표기를 위한 것도 있
다. 즉 부수 ‘口’를 제외한 남은 부분의 한자 ‘藍, 監, 臨, 陵’ 등은 모두
*-m, *-ŋ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들이다. 이들은 자음의 통계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을 제외
하여 보면 ‘a/아/談1(*ɑm)/12, a/아/陽3(*iaŋ)/5, a/아/曷1(*ɑt)/1, a/아/桓
1(*ɑn)/8, a/아/寒1(*ɑn)/1, i/이/侵3(*im)/1, i/이/質3(*it)/1, u/오/魂1(*on)/1’
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a/어/鹽3(*iᴇm)/17, a/으/登1(*əŋ)/8’의 예도 있다. 범자 ‘a’ 모음대
응에 한글 모음 ‘으’가 대응하는데 실담장의 한글 표기 규칙에 어울리는 것
으로 예외로 처리할 수 없다(제5장의 5.1.3절의 내용 참고).
그리고 ‘e/여/靑4(*eŋ)/2’예가 있는데 범자 ‘e’ 모음의 대응에 한글 모음
이 ‘여’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39의 9)번 ‘hmeṁ/​​​/賀銘[二合]/1’
이 있다. 범자 ‘e’ 모음의 한글 중성은 일반 표기에서는 마땅히 ‘예’가 되는
데 ‘-ㅇ’ 종성자음과 결합하면 ‘몡’이 된다. 하지만 ‘몡’는 일반적으로 한국
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음절구조이며, 한자 ‘銘’의 한국한자음의 영향 등
을 받아서 ‘명’으로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외 ‘e/어/靑4(*eŋ)/2’의 대응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예40의 3)번
‘myeṁ/​​/銘/2’이다. 여기에서는 한글 ‘명’의 상향이중모음 활음이 범자 ‘y’
와 대응하므로 범자 ‘e’는 ‘어’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자
‘ye’와 ‘e’의 음성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여’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자 ‘e’ 대응의 한글 모음 ‘어’는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폐음절’의 종성자음을 보면 통계에 무의미한 造字등을 제외하면 ‘-ㅁ’
종성자음의 ‘-ṁ/-ㅁ/銜2(*-m)/2, -ṁ/-ㅁ/鹽3(*-m)/17, -ṁ/-ㅁ/談
1(*-m)/12, -ṁ/-ㅁ/侵3(*-m)/1’의 예와, ‘-ㅇ’ 종성자음의 ‘-ṁ/-ㅇ/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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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ŋ)/5, -ṁ/-ㅇ/靑4(*-ŋ)/4, -ṁ/-ㅇ/蒸3(*-ŋ)/7, -ṁ/-ㅇ/登1(*-ŋ)/8’의
예와, ‘-ㄴ’ 종성자음의 ‘-ṁ/-ㄴ/仙3(*-n)/1, -ṁ/-ㄴ/刪2(*-n)/1, -n/-ㄴ/
桓1(*-n)/8, -ṇ/-ㄴ/寒1(*-n)/1, -ṇ/-ㄴ/魂1(*-n)/1’의 예와, ‘-ㄹ’ 종성자음
의 ‘-r/-ㄹ/曷1(*-t)/1’의 예와, ‘-ㄷ’ 종성자음의 ‘-d/-ㄷ/質3(*-t)/1’의 예와,
‘-ㄱ’ 종성자음의 ‘-k/-ㄱ/覺2(*-k)/10’의 예가 있다.
‘개음절’을 보면 초성의 대응으로 ‘d/ㄴ/泥(*n)/1, y/이/以(*j)/1’이 있고
모음의 대응으로 ‘a/아/藥3(*iak)/1’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溪(*kh)/1, gh/ㄱ/群
(*g)/1, t/ㄷ/端(*t)/13, d/ㄴ/泥(*n)/2, dh/ㄷ/定(*d)/4, bh/ㅂ/幷(*b)/2, m/ㅁ
/明(*m)/2, ṣ/ㅅ/生(*ʃ)/3, j/ㅿ/日(*ȵ)/2, h/ㅇ/匣(*ɦ)/1, r/ㄹ/嚕(聲母*?)/13’
등으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
見(*k)/1, -p/-ㅂ/幇(*p)/1’이 있다.
4.3.1.2 표기 유형 (2)
본 절은 ‘-ṁ’ 폐음절의 복자음이지만 한글 및 한자의 불규칙 표기인 예
에 대해 보겠다.
예42
1) rya-ntaṁ/련담/哩演[二合]擔/1 [Q;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ᴇn][擔:端母 談1韻*tɑm]
2) na-ṇiṁ/난닌/難旎演[二合]/1 [D;1] [難:泥母 寒1韻*nɑn][旎(聲母):娘母*ɳ][演:以母 仙3韻*jiᴇn]
3) jaṁ-mbha/​​바/昝婆/1 [D;1] [昝:Ø精母 覃1韻*tsəm][婆:幷母 戈1韻*bɑ]
4) ma-ta/맘다/麽多/1 [Q;1] [麽:明母 戈1韻*mɑ][多:端母 歌1韻*tɑ]
위의 예42에서 1)번의 범자음절 ‘rya-ntaṁ’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의 복자
음은 ‘C+y’로 ‘C+제2자음’류 복자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r+C’로 ‘제1자
음+C’류 복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글 표기가 ‘련’ 즉 상향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어 이는 ‘C+y’의 복자음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
다. 만약 ‘r+C’의 복자음이라면 제1자음 r이 선행음절의 종성 자음으로 나
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 ‘r/
ㄹ/哩(聲母), ya-n/연/演, taṁ/담/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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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범자는 ‘na-ṇiṁ’이고 한글은 ‘난닌’이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보면 ‘na(-ṇ)/난, ṇiṁ/닌’ 즉 한글 ‘-ㄴ’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ṇ’를 중복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難旎演[二合]’으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na(-ṇ)/難, ṇiṁ/旎演[二合]’이다. 첫 번째 글자 ‘難(泥
母 寒1韻*nɑn)’의 자음운미 *-n이 여전히 범자 자음 ‘-ṇ’을 중복 표기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ㄴ’ 종성자음의 중복 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na(-ṇ)/난/難, ṇ/ㄴ旎(聲母),
iṁ/인/演’이다. 따라서 ‘[-ṇ]/-ㄴ/寒1(*-n)’의 음소대응은 통계 자료에서 제
외시킬 것이다.
3)번의 범자는 ‘jaṁ-mbha’로 첫 번째 음절은 ‘-ṁ’류 폐음절이고 두 번
째 음절의 복자음은 ‘m+C’로 ‘제1자음+C’류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글은
‘​​바’로 표기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ja(ṁ)-m/​​, bha/바’가 된
다. 한글의 첫 번째 음절 ‘​​’의 종성자음 ‘-ㅁ’는 범자의 첫 번째 음절 ‘ṁ’
와도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m’과도 대응하게 된다. 즉 여기에
서는 ‘ṁ-m’ 두 자음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자음으로 인지하여 축소
번역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昝婆’로 범자와의 대응이
‘ja(ṁ)-m/昝, bha/婆’인데 한글의 경우와 같다. 즉 한글의 축소 번역은 한
자 번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번의 범자는 ‘ma-t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맘다’로 되어 있어 범자와 ‘ma/맘, ta/다’의 대응을 보여
주는데 첫 음절 ‘맘’의 종성자음 ‘-ㅁ’가 추가되어 반영되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麽多’ 즉 범자와의 대응이 ‘ma/麽, ta/多’로 두 개의 개음절로 반영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자와 한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글은 한자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
ㅁ’ 종성자음이 추가되었을 것인데 어떠한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ㅁ’ 종성자음의 음소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
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n/ㄴ/泥(*n)/1, m/
ㅁ/明(*m)/1, y/이/以(*j)/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談
1(*ɑm)/1, a/아/覃1(*əm)/1, a/아/寒1(*ɑn)/1, a/어/仙3(*iᴇn)/1’이 있는데 범
자 ‘a’ 모음 대응에 대부분 한글 ‘아’가 대응하지만 일부 ‘어’의 대응도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ṁ/-ㅁ/談1(*-m)/1, -m/-ㅁ/
覃1(*-m)/1, -ṁ/-ㄴ/仙3(*-n)/1, -n/-ㄴ/仙3(*-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bh/ㅂ/幷(*b)/1’, 모음의
대응 ‘a/아/歌1(*ɑ)/1, a/아/戈1(*ɑ)/1’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ṇ/ㄴ/娘(*ɳ)/1, r/ㄹ/哩(聲
母)(*?)/1’도 있다.
4.3.1.3 표기 유형 (3)
다음은 기타 표기의 예들로 특히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가 특이한 경
우이다.
예43
1) ṇiṁ/님/抳淫[二合]/5 [D;5] [抳:娘母 支3韻 *ɳiᴇ̆] [淫:以母 侵3韻 *jim]
2) suṁ/솜/素唵[二合]/1 [D;1] [素:心母 模1韻 *so] [唵:影母 覃1韻 *ʔəm]
3) niṁ/닌/寅[二合]/2 [D;2] [:泥母 靑4韻 *neŋ] [寅141):以母 眞A韻 *jin]
4) riṁ/린/哩寅[二合]/4 [D;4] [哩:*?], [寅:以母 眞A韻 *jin]
5) viṁ/​​/尾孕[二合]/2 [D;2] [尾:明母 微3韻 *mɨi] [孕:以母 蒸3韻 *jɨŋ]
위의 예43에서 범자는 ‘ṇiṁ, suṁ, niṁ, riṁ, viṁ’으로 1음절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님, 솜, 닌, 린, 밍’의 1음절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ㅁ, -ㄴ, -ㅇ’의 종성자음의 ‘ṁ’의 [m, n, ŋ]의 음가 차이를 반영한
141)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 *in과 以母 之3韻 *ɨ, 以母 脂3韻 *i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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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범자와 한글은 1:1의 음절대응 관계를 가지며 이들은 單子音 음절
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자를 보면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앞
서 내용의 고찰에서 한자의 ‘二合’은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만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單子音 음절에도 사용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자를 대응시켜 보면 ‘ṇiṁ/抳淫[二合]’인데 이를 세분
화하면 ‘ṇ/抳(聲母), iṁ/淫’이다. 한자 ‘抳’는 娘母 支3韻 *ɳiᴇ ̆으로 특히 운
모 支3韻은 흔히 범자 ‘i’ 모음과 대응한다. 즉 ‘抳’는 ‘ṇi-’와도 대응이 가능
하다. 즉 범자 모음 ‘i’가 중복 표기되어 ‘ṇ(i)/抳, iṁ/淫’의 대응이 된다. 이
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기타 표기 역시 범자 모음이 모두 중복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번에서의 ‘su/素, uṁ/唵’, 3)번에서의 ‘ni/, iṁ/
寅’, 4)번에서의 ‘ri/哩, iṁ/寅’, 5)번에서의 ‘vi/尾, iṁ/孕’이다.
이들 두 번째 한자에 공통특징이 있는데, ‘淫(以母 *j), 唵(影母 *ʔ), 寅
(以母 *j), 孕(以母 *j)’으로 이들의 자모는 以母 혹은 影母이다. 이 자모들
은 일반대응에서는 흔히 자음이 없는 모음음절에만 사용된다. 두 번째 음
절의 선택은 운모에 중심을 두기 위하여 자음이 약하거나 자음이 없는 글
자를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임의로 수의적
인 아니라 상당히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자는 범자 자음과 모음의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한자 ‘淫,
唵, 寅, 孕’은 주로 범자의 종성 자음 ‘-ṁ’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음의 중복 표기는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것이며 범자와 한자 韻尾가 대응되는 것이다. 즉 ‘-ṁ/-ㅁ/淫
(韻尾)’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음절대응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음절】ṇi/니/抳/5, su/소/素/1, ni/니//2, ri/리/哩/4, vi/미/尾/2
【자음음절】<종성자음> -ṁ/-ㅁ/淫(韻尾)/5, -ṁ/-ㅁ/唵(韻尾)/1, -ṁ/-ㄴ/寅
(韻尾)/2, iṁ/인/寅/4, iṁ/잉/孕/2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ṇ/ㄴ/娘(*ɳ)/5, s/ㅅ/心(*s)/1, n/
ㄴ/泥(*n)/2, r/ㄹ/哩(*?)/4, v/ㅁ/明(*m)2’가 되고 모음의 대응은 ‘i/이/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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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5, i/이/眞A(*i)/6, i/이/蒸3(*ɨ)/2, u/오/覃1(*ə)/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이외 ‘자음음절’의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ṁ/-ㅁ/侵3(*-m)/5, -ṁ/-ㅁ/覃
1(*-m)/1, -ṁ/-ㄴ/眞A(*-n)/6, -ṁ/-ㅇ/蒸3(*-ŋ)/2’가 있다.
4.3.2 ‘-ḥ’류
4.3.2.1 표기 유형 (1)
본 절은 복자음 ‘-ḥ’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 예이다. 구체적인 표기는 아
래와 같다.
예44
1) bhyaḥ/뱍/毗藥[二合]/57 [Q;26, D;31] [毗(聲母):幷母*b][藥:以母 藥3韻*jiak]
2) svaḥ/​​/娑嚩[二合]/3 [Q;3] [娑(聲母):心母*s][嚩:*?]
3) a-ryaḥ/알약/啊哩也[二合]/1 [S;1] [啊:*?][哩(聲母):*?][也:以母 麻3韻*jia]
4) svaḥ-pna/​​나/娑嚩[二合]鉢難[二合]/1 [D;1] [娑(聲母):心母*s][嚩:*?][鉢(聲母):幇母*p]
[難:泥母 寒1韻*nɑn]
위의 예44에서 1)번의 범자는 ‘bhyaḥ’으로 복자음이 ‘C+y’ 즉 ‘C+제2자
음’류에 속하며 이에 ‘ḥ’의 음절말 자음을 가지는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
글 표기는 ‘뱍’으로 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은 ‘bh/ㅂ, yaḥ/약’가 된다. 한
자는 ‘二合’의 2음절 즉 ‘毗藥[二合]’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의 대응은 ‘bh/
毗(聲母), yaḥ/藥’이다. 즉 범자 ‘ḥ’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이 사용되
고, 한자는 ‘*-k’ 운미의 ‘藥’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의 범자는 ‘svaḥ’으로 복자음이 ‘C+v’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 모음 첨가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으로 되어 있다. ‘C’자음이 ‘s’
인 경우 종종 합용병서 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娑嚩
[二合]’으로, 범자와의 대응이 ‘s/娑, vaḥ/嚩’가 되는데 한자 ‘嚩’는 일반적으로
개음절 ‘va’와 대응된다. 여기에서는 ‘vaḥ’의 폐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이는
아마 마땅한 자음운미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한자로 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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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은 ‘-ḥ/-ㄱ/-ø’가 되는데 음소대응의 통계
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a-ryaḥ’이고 한글 표기는 ‘알약’이며 한자는 ‘啊
哩也[二合]’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a/아/啊, -r/-ㄹ/哩
(聲母), ya/야/也, -ḥ/-ㄱ/-ø’가 된다. 여기에서도 범자 ‘-ḥ’ 음절말 자음의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한자는 ‘也’를 사용하여
범자 자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vaḥ-pna’인데 첫 번째 음절은 앞서 2)번의
한글 표기를 따라 ‘​​’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 ‘pna’는 ‘C+n’ 구조의 복자음
으로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마땅히 ‘​나’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 표기는 ‘​​나’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sva(ḥ)-p/
​​, na/나’가 되는데 첫 음절 범자의 음절말 자음 ‘-ḥ’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pna’의 복자음은 ‘p+C’의 ‘제1자음+C’류의 일반 표기
법인 종성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범자 자음 ‘-p’와 ‘-ㅂ’ 종성자음이 사
용되었다. 이에 한자는 두 개의 ‘二合’ 즉 ‘娑嚩[二合]鉢難[二合]’으로 되어 있다.
한글과 함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을 보면 ‘s/ㅅ/娑(聲母), vaḥ/바/
嚩, -p/-ㅂ/鉢(聲母), na/나/難’가 된다.
위의 분석들을 근거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yaḥ/약/藥/56, yaḥ/약/也/1, vaḥ/박/嚩/3, vaḥ/바/嚩/1
【개음절】na/나/難/1, a/아/啊/1
【자음음절】<초성자음> bh/ㅂ/毗(聲母)/57, s/ㅅ/娑(聲母)/4 <종성자음> -r/-ㄹ/哩
(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y/이/以(*j)/57, v/ㅂ/嚩(*?)/4’이고 모
음의 대응은 ‘a/아/藥3(*iak)/56’이며 종성의 대응은 ‘-ḥ/-ㄱ/藥3(*-k)/56’이
다. ‘개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n/ㄴ/泥(*n)/1, ø/ㅇ/啊(*?)/1’이며 중성의
대응은 ‘a/아/寒1(*ɑn)/1’이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초성 대응은 ‘bh/ㅂ/幷(*b)/57, s/ㅅ/心(*s)/4’이고 종
성대응은 ‘-r/-ㄹ/哩(聲母*?)/1, -p/-ㅂ/幇(*p)/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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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표기 유형 (2)
다음은 여전히 음절말 자음이 ‘ḥ’인 폐음절이지만 좀 특이한 표기양상을보여
주는예들이다.
예45
1) paḥ-kṣa/박사/博乞灑[二合]/1 [Q;1] [博:幇母鐸1韻*pɑk][乞(聲母):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2) naḥ-kṣa/낙사/諾乞察[二合]/2 [Q;2] [諾:泥母鐸1韻*nɑk][乞(聲母):溪母*kh][察:Ø初母鎋2韻*tʂhɣæt]
3) yaḥ-kṣa/약사/藥乞灑[二合]/1 [D;2] [藥:以母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4) yaḥ-kṣi/약시/藥乞史[二合]/1 [Q;1]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ʃɨ]
5) koḥ-kṣi/국시/鋦乞史[二合]/1 [Q;1] [鋦:見母 燭3韻*kiʊ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ʃɨ]
6) paḥ-kṣa/박사/播乞灑[二合]/1 [Q;1] [播:幇母 戈1韻*pɑ][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7) raḥ-kṣa/락사/囉乞灑[二合]/1 [D;1]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위의 예45에서 범자 음절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은 모두 음절말 자음이
‘ḥ’인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모두 ‘kṣ-’류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paḥ-kṣa, naḥ-kṣa, yaḥ-kṣa, yaḥ-kṣi, koḥ-kṣi, paḥ-kṣa,
raḥ-kṣ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박사, 낙사, 약사, 약시, 국시, 락사’ 등으로 되어 있
다. 이들의 첫 음절에서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pa(ḥ)-k/박, na(ḥ)-k/낙,
ya(ḥ)-k/약, ko(ḥ)-k/국, pa(ḥ)-k/박, ra(ḥ)-k/락’이다. 한글의 ‘-ㄱ’ 종성자
음은 후행음절의 ‘-k’ 자음과 대응하는 동시에 범자 자음 ‘ḥ’과도 대응하고
있다. 범자의 ‘-ḥ’ 자음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博乞灑[二合], 諾乞察[二合], 藥乞灑[二合], 藥乞史
[二合], 鋦乞史[二合], 播乞灑[二合], 囉乞灑[二合]’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
면 첫 번째 한자가 ‘paḥ/博, naḥ/諾, yaḥ/藥, koḥ/鋦, paḥ/播, raḥ/囉’로 대
응되고 ‘二合’은 범자 ‘kṣ-’류 복자음과 대응되어 ‘kṣa/乞灑[二合], kṣa/乞察[二
合], kṣi/乞史[二合]’가 된다. 특히 첫 번째 한자의 대응에서 ‘博, 諾, 藥, 鋦’은
자음운미 ‘*-k’를 가지고 있어 범자의 ‘ḥ’ 자음을 표기하고 있지만, ‘播, 囉’
등은 개음절이므로 범자의 ‘ḥ’ 자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범자 ‘ḥ’ 자음의 표기에 한글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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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예도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도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n/ㄴ/泥(*n)/1, p/ㅂ/幇(*p)/2, y/
이/以(*j)/2, r/ㄹ/囉(*?)/1, k/ㄱ/見(*k)/1’이고 중성의 대응은 ‘a/아/鐸
1(*ɑk)/2, a/아/戈1(*ɑ)/1, a/아/藥3(*iak)/2, a/아/囉(*?)/1, o/우/燭3(*iʊk)/1’
이며 종성의 대응은 ‘-ḥ/-ㄱ/鐸1(*-k)/2, -ḥ/-ㄱ/藥3(*-k)/2, -ḥ/-ㄱ/燭
3(*-k)/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ṣ/ㅅ/生(*ʃ)/6’가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
성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i/이/之3(*ɨ)/2’가 일반대응과 일치
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종성자음의 대응은 ‘-k/-ㄱ/溪(*kh)/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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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본 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를 음
소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볼 것이
며, 다음 진언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찾아보고
자 한다.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진언집> 실담장에서는 梵-漢-韓의 대응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진
언집> 여러 판본의 실담장에서 漢字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142), 한글
번역에 있어서는 일부 판본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반영된다. 그 중 대표적
142) 사실 <진언집>에서 제시된 한자 번역이 과연 중국에서 중국어 번역을 위한 번역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 박병채(1979:83)은 진언집 한자 번
역의 출처를 고찰하였는데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과는 28字, ‘悉曇字記’와는 17字가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兩本이 공통되는 것이 13字, 기타 字母品에서 4字, 또 중국
中國諸經의 字母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14字가 있다고 하였다. 즉 중국어의 번역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며 한국 내에서 한자 번역에 일부 조정이 있었을 것이다. 안주
호(2002:177-178)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대장경≫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不空
50자문을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이것과 진언집 한자를 일일이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마다의 한자 번역을 보면 ‘塢→烏, 曀→曳, 闇→暗, 哩→里, 口呂→梨, 阿引→啊, 伊引→咿,
奧引→口汙, 哩引→哩’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첫 번째 글자가 자모품의 것이고 두 번째 글
자가 진언집의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어려운 한자를 보다 쉬운 한자로 변경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음 표기에서 자모품은 ‘引’이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진언
집에서는 부수 ‘口’를 추가한 造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문을 보면 ‘磋(淸)→差
(初), 酇(從)→社(初), 穰(日)→攘(日), 咤(知)→侘(徹), 孃(娘)→曩(泥), 他(透)→佗(透),
娜(泥)→那(泥), 曩(泥)→娜(泥), 跛(幇)→波(幇), 麽(明)→摩(明), 儸(來)→攞(來), 捨(書)
→舍(書), 灑(生)→沙(生), 娑(心)→薩(心)’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역시 쉬운 글자 혹은
진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변경되어 있다. 변경 후의 한자 자모는 사실 변경 전
과 한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일부 치음과 娘母와 泥母등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국어 자음체계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전반적인 번역의 체계에 영향을 주지
는 않는다. 즉 <진언집>의 한자는 비록 한자 사용의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번역 체
계에는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번역
은 不空 번역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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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143)와 만연사본(1777)의 한글 번역 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144)
아래 먼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체문의 한글 표기를 비교
하여 보겠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145)
[표1] 실담장 체문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3)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의 안심사본에는 실담장이 없고 1658년
신흥사본에만 실려 있다. 그러나 진언 본문을 보면 신흥사본과 안심사본이 서로 같은
판본으로 인쇄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最古의 실담장을
흔히 1569년의 안심사본이라 하고 있어 본고 역시 이를 따르겠다.
144) 본고의 제2장에서는 진언집 실담 범자의 고찰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망월사본
(1800)을 참고로 하였는데 실담장은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
고 있어서 실담장 체계는 만연사본(1777)이 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망월
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의 실담장은 거의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도 발견된다. 예
를 들어 마다의 한글 표기에서 만연사본(1777)은 ‘아, ​, 어, 으’ 등 ‘ㅇ’ 초성을 사용
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 ​, ​, ​’ 등으로 ‘ㆆ’ 초성을 사용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망월사본(1800)의 실제 한글 진언 표기는 실담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망월사본(1800)의 진언 본문 실제 한글 표기에서는 ‘ㄲ,ㄸ, ㅃ, ㅉ, ㆅ’ 등의
각자병서가 없다. 그리고 반치음의 ‘ㅿ’는 모두 ‘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순경음 ‘ㅸ’
도 대부분 ‘ㅂ’로 나타난다. 즉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은 범자의 한글 표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독송의 편의를 위한 수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45) 실담장에는 한자의 平, 上, 去, 入 및 淸, 濁의 제시가 있고 한글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루지 않고 향후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순서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1 ka 가 ​거 그 가 ​거 그 迦 見母 戈3韻 *kiɑ
2 kha 카 ​커 크 카 ​커 크 佉 溪母 戈3韻 *khiɑ
3 ga 아 ​어 으 ​​​​ 誐 疑母 歌1韻 *ŋɑ
4 gha 가 ​거 그 까 ​꺼 끄 伽 群母 戈3韻 *giɑ
5 ṅa ​​ ​​​​ ​​ ​​​​ 仰 疑母 陽3韻 *ŋiaŋ
6 ca 자 ​저 즈 자 ​저 즈 左 精母 歌1韻 *tsɑ
7 cha 차 ​처 츠 차 ​처 츠 差 初母 麻2韻 *tʂhɣa
8 ja ​​​​ ​​​​ 惹 日母 麻3韻 *ȵia
9 jha 자 ​저 즈 짜 ​쩌 쯔 社 禪母 麻3韻 *ʥia
10 ña ​​ ​​​​ ​​ ​​​​ 攘 日母 陽3韻 *ȵiaŋ
11 ṭa 다 ​더 드 다 ​더 드 吒 知母 麻2韻 *ʈɣa
12 ṭha 타 ​터 트 타 ​터 트 侘 徹母 麻2韻 *ʈhɣa
13 ḍa 나 ​너 느 나 ​너 느 拏 娘母 麻2韻 *ɳɣa
14 ḍha 다 ​더 드 따 ​떠 뜨 茶 澄母 麻2韻 *ɖɣa
15 ṇa ​​​​​​​​ ​​​​​​​​ 曩 泥母 唐1韻 *n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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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실담장 한글 표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한 다음 다음 만연사본(1777)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실담장 체문에 제시된 범자는 모두 ‘a’ 모음의 음절문자이다. 그리
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 모음은 모두 ‘아, ​, 어, 으’ 등의 4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의 첫 번째 모음은 모두 ‘아’이지만 26번
의 ‘ya’와 30번의 ‘śa’는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되어 있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실담장에서는 4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 안
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보면 ‘ya’는 ‘야(이+아), (이+​), 여(이+어), ​
(이+으)’, ‘śa’는 ‘샤(시+아), (시+​), 셔(시+어), (시+으)’으로 되어 있다.
즉 범자자음 ‘y’을 ‘이’, ‘ś’을 ‘시’로 보고 이에 규칙적으로 ‘아, ​, 어, 으’를
적용시킨 것이다.
셋째, 범자의 무성무기음의 ‘ka, ca, ṭa, ta, pa’와 유성유기음의 ‘gha, jha,
ḍha, dha, bha’은 한글에서 모두 평음의 ‘가, 자, 다(권설음), 다, 바’로 표기
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음 범자 ‘ga, ja, ḍa, da, ba’은 비음의 ‘아, ​146), 나
16 ta 다 ​더 드 다 ​더 드 多 端母 歌1韻 *tɑ
17 tha 타 ​터 트 타 ​터 트 佗 透母 歌1韻 *thɑ
18 da 나 ​너 느 나 ​너 느 那 泥母 歌1韻 *nɑ
19 dha 다 ​더 드 따 ​떠 뜨 馱 定母 歌1韻 *dɑ
20 na ​​​​​​​​ ​​​​​​​​ 娜 泥母 歌1韻 *nɑ
21 pa 바 ​버 브 바 ​버 브 波 幇母 戈1韻 *pɑ
22 pha 파 ​퍼 프 파 ​퍼 프 頗 滂母 戈1韻 *phɑ
23 ba 마 ​머 므 마 ​머 므 摩 明母 戈1韻 *mɑ
24 bha 바 ​버 브 빠 ​뻐 쁘 婆 幷母 戈1韻 *bɑ
25 ma ​​​​​​​​ ​​​​​​​​ 莽 明母 唐1韻 *mɑŋ
26 ya 야  여 ​ 야 여 요 유 野 以母 麻3韻 *jia
27 ra 라 ​러 르 라 ​러 르 囉 *?
28 la 라 ​러 르 라 ​러 르 攞 來母 Ø模1韻 *lo
29 va 바 ​버 브 바 ​버 브 嚩 *?
30 śa 샤  셔  샤 ​셔 싀 舍 書母 麻3韻 *ɕia
31 ṣa 사 ​서 스 사 ​서 스 沙 生母 麻2韻 *ʃɣa
32 sa 사 ​서 스 사 ​서 스 薩 心母 曷1韻 *sɑt
33 ha 하 ​허 흐 ​​​​ 賀 匣母 歌1韻 *ɦɑ




(권설음), 나, 마’로 되어 있다.
넷째, 범자 체문 즉 ‘ṅa, ña, ṇa, na, ma’ 등의 한글 표기에는 ‘​​, ​​, ​​,
​​’ 등 모두 ‘-ㆁ’ 종성자음이 있다. 이에 대응되는 한자는 ‘仰, 攘, 曩, 娜,
莽’으로 비록 ‘-ŋ’ 운미의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娜’
글자도 있다. 종성자음의 반영은 아마 유성음 범자의 한글 비음 글자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보
겠다.
첫째, 유성유기음의 범자 ‘gha, jha, ḍha, dha, bha’에 있어서 만연사본
(1777)에서는 각자병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까, 짜, 따(권설음), 따, 빠’
로 되어 있다. 후음의 ‘ha’도 ‘​’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안심사본(1569)
은 무성무기음과 같이 ‘가, 자, 다(권설음), 다, 바, 하’로 되어 있다.
둘째, 안심사본(1569)에서는 범자 ‘ga’ 대응 한글 자음이 ‘ㅇ’이지만 만연
사본(1777)에서는 꼭지 달린 ‘ㆁ’ 표기로 되어 있다. 유성음 범자의 비음 한
글의 표기 체계에 따르면 꼭지가 달린 ‘ㆁ’가 정확하다.
셋째, 만연사본(1777)에서는 ‘ya’의 표기가 ‘야, 여, 요, 유’로 되어 있고,
‘śa’는 ‘샤, ​, 셔, 싀’로 되어 있다. 안심사본(1569)과 비교하면 ‘ya’에서 ‘
→요, ​→유’으로 바뀌었고, ‘śa’에서는 ‘→​, →싀’으로 바뀌었다. 이는
만연사본(1777)의 편찬 시기인 18세기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음절구조의
한글을 비슷한 음가의 혹은 진언 표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기로 대체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체는 오히려 실담장 한글 표기의 체계적인
특성을 약하게 만든다. 특히 원순모음의 교체는 체계적으로 극히 불규칙적
인 모습이다.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의 범자 마다에 대한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표2] 실담장 마다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6) 실담장의 체계로 보아서 치음 계열의 비음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당시 한국어의 반
치음에 비음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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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심사본(1569)의 한글 표기부터 보겠다.
첫째, 범자 ‘a’는 대응 한글 모음이 ‘아, ​, 어, 으’의 4개의 한글 모음과
대응된다. 이는 앞서 체문에서 고찰한 4개 모음의 대응과 일치한다.
둘째, 전설모음에서 범자 ‘i’와 ‘e’의 한글 표기가 같으며 모두 ‘얘, ㅣ,147)
예, 이’이다. 이들은 범자 ‘a’ 모음 한글 표기 ‘아, ​, 어, 으’에 각각 상향과
하향의 활음 ‘이’를 추가한 것으로 즉 ‘얘’는 ‘이+아+이’, ‘ㅣ’는 ‘이+​+이’,
‘예’는 ‘이+어+이’, ‘이’는 ‘이+이+이’로 결합된 것이다.
셋째, 범자 ‘ai’는 하향의 활음 ‘이’ 하나만 추가한 것으로 ‘애, ​, 에, 의’
인데 구체적으로 ‘애’는 ‘아+이’, ‘​’는 ‘​+이’, ‘에’는 ‘어+이’, ‘의’는 ‘으+이’
으로 결합한 것이다.
넷째, 원순모음의 ‘u, o, au’ 모두 ‘와, 오, 워, 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범자 ‘a’와 원순모음의 결합으로 ‘와’는 ‘오+아’, ‘워’는 ‘우+어’이고 ‘오’와
‘우’는 각각 ‘​’와 ‘으’ 짝을 이루는 원순모음인 것이다.
다섯째, 범자 ‘aṁ’과 ‘aḥ’는 ‘a’ 모음의 ‘아, ​, 어, 으’에 각각 ‘-ㅁ’ 종성
자음과 ‘-ㄱ’ 종성자음을 더한 것이다.
여섯째, 범자 ‘ṛ, ḷ’는 각각 ‘r+i’으로 ‘ㄹ’ 초성에 범자 ‘i’의 한글 표기가
결합한 것으로 ‘럐, ㅣ148), 례, 리’이다. 구체적으로 ‘럐’는 ‘ㄹ+얘’의 결합,
147) 실제 이미지에서 글자가 좀 흐려져 있어 ‘’와 비슷하기도 하다. 이토지유키(2007)
에서는 비록 이미지 사진에서 ‘ʌjj’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jʌj’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
다. 필자 역시 모음의 전환 규칙에 따라 ‘ㅣ’일 것으로 추정한다.
148) 이 역시 실제 이미지에서 혹 ‘례’, ‘​ㅐ’으로 보이는 등 일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ㅣ’와 같이 모음 전환의 규칙에 따라 ‘ㅣ’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번호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중고음
1 a 아 ​어 으 아 ​어 으 阿 影母 歌1韻 *ʔɑ
3 i 얘 ㅣ예 이 얘 ​예 이 伊 影母 脂A韻 *ʔi
7 e 얘 ㅣ예 이 얘 에 예 이 曳 以母 祭3韻 *jiᴇi
8 ai 애 ​에 의 애 ​예 의 愛 影母 咍1韻 *ʔəi
5 u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烏 影母 模1韻 *ʔo
9 o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汙 影母 模1韻 *ʔo
10 au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口汙 *?
11 aṁ 암 ​​엄 음 암 ​​엄 음 暗 影母 覃1韻 *ʔəm
12 aḥ 악 ​​억 윽 악 ​​억 윽 惡 影母 鐸1韻 *ʔɑk
13 ṛ 럐 ㅣ례 리 럐 ​례 리 里 來母 之3韻 *lɨ
15 ḷ 럐 ㅣ례 리 럐 ​례 리 梨 來母 脂A韻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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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는 ‘ㄹ+ㅣ’의 결합, ‘례’는 ‘ㄹ+예’의 결합, ‘리’는 ‘리+이’의 결합이다.149)
이와 같이 한글 모음의 표기는 범자 ‘a’ 모음을 중심으로 매우 규칙적으
로 전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
본(1777)의 차이에 대해 볼 것이다.
첫째, 안심사본(1569)의 ‘i’, ‘e’의 ‘ㅣ’표기가 만연사본(1777)에서는 ‘i’ 모
음에서 ‘ㅣ→​’으로, ‘e’ 모음에서는 ‘ㅣ→에’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ṛ, ḷ’에
서도 각각 ‘ㅣ→​’으로 변경되었다. 이 또한 18세기에 익숙하지 않는 음절
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절구조의 글자로 변경한 것이
다.
둘째, 안심사본(1569)의 범자 ‘ai’ 모음에서 ‘에’가 만연사본(1777)에서 ‘에
→예’로 변경된다. 이는 범자 ‘i, e’의 ‘예’와 같은 계열러 나타내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변경은 실담장 범자의 전환 규칙에는 어긋
난다.
비록 안심사본(1569)의 판본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의 전환 규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을 볼 수 있다. 만연사본(1777)은 ‘→​’, ‘ㅣ→​’와 같이 18세기 당시 이
해하기 어려운 음절구조의 글자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글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 ‘에→예’와 같이 과도교정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어 실담장의 체계성이 떨어진다. 즉 한글 표기의 체계성은 안심
사본(1569)이 만연사본(1777)에 비하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의 제일 현저한 차이점은 안심
사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없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가 고찰한 오대진언(1569)에는 각자
병서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 ​’가 나타나지만 예외로 각
각 1회 나타날 뿐 체계적인 각자병서의 표기는 아니다.
단순히 각자병서 표기만 보아도 오대진언(1485)의 한글 진언 표기는 만
연사본(1777) 실담장의 번역체계와 완전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대진언
(1485)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에 있어서 실담장 표기는 안심사본
149) 이토 지유키(2007)는 한글에서 ‘j’가 사용되는 것은 ‘ra, la’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
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실제 범어의 실제 발음에서 ‘ṛ’의 음가가 ‘ri’와 유사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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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의 체계를 택할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표기를 아래와 같
이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의 고찰에서 ‘ḷ’가 출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시켰으며 ‘ṛ’은 비록 범자 마다이지만 자음의 대응
에서 한글 ‘리’와의 대응으로 처리하였다.
[표3] 안심사본(1569) 체문의 대응
[표4] 안심사본(1569) 마다의 대응
1 a 아, ​, 어, 으/歌1韻 *ɑ
2 i 얘, ㅣ, 예, 이/脂A韻 *i
3 e 얘, ㅣ, 예, 이/祭3韻 *iᴇi
4 ai 애, ​, 에, 의/咍1韻 *əi
5 u 와, 오, 워, 우/模1韻 *o
6 o 와, 오, 워, 우/模1韻 *o
7 au 와, 오, 워, 우/口汙 *?
8 aṁ 암, ​​, 엄, 음/覃1韻 *əm
9 aḥ 악, ​​, 억, 윽/鐸1韻 *ɑk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母 *k 6 t ㄷ/端母 *t 11 ṭ ㄷ/知母 *ʈ
2 kh ㅋ/溪母 *kh 7 th ㅌ/透母 *th 12 ṭh ㅌ/徹母 *ʈh
3 g ㅇ/疑母 *ŋ 8 d ㄴ/泥母 *n 13 ḍ ㄴ/娘母 *ɳ 
4 gh ㄱ/群母 *g 9 dh ㄷ/定母 *d 14 ḍh ㄷ/澄母 *ɖ 
5 ṅ ㆁ/疑母 *ŋ 10 n ㄴ/泥母 *n 15 ṇ ㄴ/泥母 *n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ㅂ/幇母 *p 22 c ㅈ/精母 *ts 30 h ㅎ/匣母 *ɦ
17 ph ㅍ/滂母 *ph 23 cha ㅊ/初母 *tʂh 31 y 이/以母 *j
18 b ㅁ/明母 *m 24 j ㅿ/日母 *ȵ 32 r ㄹ/囉母 *?
19 bh ㅂ/幷母 *b 25 jh ㅈ/禪母 *ʥ 33 l ㄹ/來母 *l
20 m ㅁ/明母 *m 26 ñ ㅿ/日母 *ȵ 34 ṛ 리/來母 *l
21 v ㅂ/嚩母 *? 27 ś 시/書母 *ɕ 
28 ṣ ㅅ/生母 *ʃ 
29 s ㅅ/心母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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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자음의 대응 비교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본 절에서는 실담장과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비교하여 볼 것
인데 먼저 실담장과 기본 개음절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5] 실담장과 기본 개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C+a】 【C+i】 【C+e, C+ai】 【C+u, C+o, C+au】
k ㄱ/見*k ㄱ/見*k/118 ㄱ/見*k/43 ㄱ/見*k/12 ㄱ/見*k/27
kh ㅋ/溪*kh ㅋ/溪*kh/6 ㅋ/溪*kh/2
g ㅇ/疑*ŋ ㅇ/疑*ŋ/138 ㅇ/疑*ŋ/10 ㅇ/疑*ŋ/4 ㅇ/疑*ŋ/7
gh ㄱ/群*g ㄱ/群*g/1 ㄱ/群*g/2
t ㄷ/端*t ㄷ/端*t/151 ㄷ/端*t/48 ㄷ/端*t/78 ㄷ/端*t/24
th ㅌ/透*th ㅌ/透*th/35
d ㄴ/泥*n ㄴ/泥*n/42 ㄴ/泥*n/1 ㄴ/泥*n/24 ㄴ/泥*n/18
dh ㄷ/定*d ㄷ/定*d/56 ㄷ/定*d/33 ㄷ/定*d/1 ㄷ/定*d/5
n ㄴ/泥*n ㄴ/泥*n/135 ㄴ/泥*n/46 ㄴ/泥*n/7 ㄴ/泥*n/2
ṭ ㄷ/知*ʈ ㅌ/知*ʈ/13 ㅌ/知*ʈ/9
ḍ ㄴ/娘*ɳ ㄴ/娘*ɳ/5
ḍh ㄷ/澄*ɖ ㄷ/澄*ɖ/2
ṇ ㄴ/泥*n ㄴ/娘*ɳ/21 ㄴ/娘*ɳ/52
p ㅂ/幇*p ㅂ/幇*p/97 ㅂ/幇*p/6 ㅂ/幇*p/2 ㅂ/幇*p/29
ph ㅍ/滂*ph ㅂ/滂*ph/11
b ㅁ/明*m ㅁ/明*m/9
bh ㅂ/幷*b ㅂ/幷*b/85 ㅂ/幷*b/12 ㅂ/幷*b/9 ㅂ/幷*b/19
m ㅁ/明*m ㅁ/明*m/168 ㅁ/明*m/60 ㅁ/明*m/4 ㅁ/明*m/72
v ㅂ/嚩*? ㅂ/嚩*?/172 ㅁ/明*m/144 ㅂ/幷*b/16
c ㅈ/精*ts ㅈ/精*ts/54 ㅈ/精*ts/1 ㅈ/精*ts/6 ㅈ/精*ts/8
ch ㅊ/初*tʂh ㅊ/淸*tsh/4 ㅊ/淸*tsh/1
j ㅿ/日*ȵ ㅿ/日*ȵ/47 ㅿ/日*ȵ/12 ㅿ/從*dz/1 ​/精*ts/2
​/日*ȵ/1
ś 시/書*ɕ 시/書*ɕ/40 시/書*ɕ/9 시/書*ɕ/2 시/書*ɕ/1
시/船*ʑ/2
ṣ ㅅ/生*ʃ ㅅ/生*ʃ/19 ㅅ/生*ʃ/3 ㅅ/生*ʃ/7 ㅅ/生*ʃ/1







y 이/以*j 이/以*j/267 이/以*j/1 이/以*j/34 이/以*j/6
r ㄹ/囉*? ㄹ/囉*?/228 ㄹ/哩*?/108 ㄹ/㘑*?/20 ㄹ/嚕*?/70
l ㄹ/來*l ㄹ/來*l/101 ㄹ/來*l/10 ㄹ/來*l/5 ㄹ/來*l/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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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5]를 보면 안심사본(1569) 실담장 자음의 대응 원칙과 오대진언
(1485)의 일반 대응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권설음 ‘ṭ’의 한글 표기는 실담장에서 ‘ㄷ’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
서 ‘ㅌ’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知母 *ʈ로 차이가 없다.
둘째, 순음의 ‘ph’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ㅍ’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
에서는 ‘ㅂ’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滂母 *ph로 차이가 없다.
셋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 대응에 ‘ㅂ’와 ‘ㅁ’가 혼용된다. 순음의
‘v’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ㅂ’이지만 모음 ‘i’에서 ‘ㅁ’이고 기타 모음에
서는 ‘ㅂ’이다. 모음 ‘i’일 때 한자는 明母 *m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嚩*?’
혹은 幷母 *b이다. 즉 한자가 明母일 때 한글 초성은 ‘ㅁ’이고 ‘嚩*?’ 혹은
幷母 *b일 때 한글 초성은 ‘ㅂ’이다.
넷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에 대하여 ‘ㅿ’와 ‘​’의 차이가 있다. 치
음 ‘j’ 대응에서 실담장 한글 표기는 ‘ㅿ’이지만 원순 모음에서는 ‘​’으로
나타난다. 기타 모음에서는 ‘ㅿ’이다. 한자는 대부분 日母 *ȵ이지만 일부
자모의 출현 제약에 의하여 從母 *dz 혹은 精母 *ts로 대체된다.
다섯째, 범자 ‘ś’ 자음에 한글 표기 ‘시’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자모에
있어서 실담장은 書母 *ɕ이고 실제 진언표기에서도 대부분 書母이지만 일
부 船母 *ʑ 글자도 있다.
여섯째, 범자 ‘h’ 대응의 한글 표기는 모두 ‘ㅎ’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응
한자를 보면 실담장에서는 匣母 *ɦ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匣母 이
외에 曉母 *h도 일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한자 자모가 여러 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어 번역 당시 범자
자음 대응 한자 자모가 1:多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시 일부 여러 자
모가 하나의 범자와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 폐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의
통계의 합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6]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150) 기본음절에서 일반 대응으로 판단되는 예가 없으므로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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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
음의 대응은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음 음절에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기본 개음절의 ‘ṭ’는 한글 ‘ㅌ’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음 음절의
‘ṭ’는 ‘ㅌ’가 20회, ‘ㄷ’가 48회이다. 기본 개음과 자음 음절의 한자 모두 知*ʈ
으로 일치한다. 다음 자음 음절 ‘ṭh’에서 한글 ‘ㅌ’가 2회, ‘ㄷ’가 3회이다. 즉 자
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어 있다.
자음 음절의 현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
절의 자음의 대응은 거의 일치한다. 이들을 통합하여 기본 음절의 자음의
대응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된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을 복자음 음절에서 분리되어
나온 單子音의 개음절과 폐음절과 대응하여 볼 것이다.
[표7]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기본 개음절 CVṁ[m] CVṁ[n] CVṁ[ŋ] CVṁ(기타) CVḥ 자음음절
k ㄱ/見*k/200 ㄱ/見*k/10
g ㅇ/疑*ŋ/149 ㅇ/疑*ŋ/3 ㅇ/疑*ŋ/1
t ㄷ/端*t/301 ㄷ/端*t/26
d ㄴ/泥*n/85 ㄴ/泥*n/2 ㄴ/泥*n/3
n ㄴ/泥*n/190 ㄴ/泥*n/18 ㄴ/泥*n/3 ㄴ/泥*n/2 ㄴ/泥*n/2




ṇ ㄴ/娘*ɳ/73 ㄴ/娘*ɳ/1 ㄴ/娘*ɳ/5
p ㅂ/幇*p/134 ㅂ/幇*p/2
b ㅁ/明*m/9 ㅁ/明*m/1
bh ㅂ/幷*b/125 ㅂ/幷*b/1 ㅂ/幷*b/1





ś 시/書*ɕ/52 시/書*ɕ/2 시/書*ɕ/5
ṣ ㅅ/生*ʃ/30 ㅅ/生*ʃ/11 ㅅ/生*ʃ/1
s ㅅ/心*s/142 ㅅ/心*s/35 ㅅ/心*s/1 ㅅ/心*s/5 ㅅ/心*s/1
h ㅎ/匣*ɦ/354 ㅎ/匣*ɦ/1
y 이/以*j/308 이/以*j/5 이/以*j/1 이/以*j/1
r ㄹ/哩*?/108 ㄹ/㘕*?/8 ㄹ/哩*?/4
l ㄹ/來*l/139 ㄹ/來*l/5 ㄹ/來*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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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기본 음절 복자음 개음절 복자음 폐음절
복자음 자음음절
초성자음 ‘​’ 음절
k ㄱ/見*k/210 ㄱ/見*k/7 ㄱ/見*k/17 ㄱ/見*k/4 ㄱ/見*k/32
kh ㅋ/溪*kh/8 ㅋ/溪*k/2 ㅋ/溪*kh/4
g ㅇ/疑*ŋ/153 ㅇ/疑*ŋ/11 ㅇ/疑*ŋ/29 ㅇ/疑*ŋ/61
gh ㄱ/群*g/3 ㄱ/群*g/3
ṅ ㆁ/疑*ŋ151) ㅇ/疑*ŋ/1
t ㄷ/端*t/327 ㄷ/端*t/77 ㄷ/端*t/13 ㄷ/端*t/19 ㄷ/端*t/81
th ㅌ/透*th/35 ㅌ/透*th/10 ㅌ/透*th/2
d ㄴ/泥*n/90 ㄴ/泥*n/32 ㄴ/泥*n/9 ㄴ/娘*ɳ/18 ㄴ/泥*n/39
dh ㄷ/定*d/95 ㄷ/定*d/79 ㄷ/定*d/12 ㄷ/定*d/16 ㄷ/定*d/5





ṇ ㄴ/娘*ɳ/79 ㄴ/娘*ɳ/13 ㄴ/娘*ɳ/19
p ㅂ/幇*p/136 ㅂ/幇*p/10 ㅂ/幇*p/8 ㅂ/幇*p/1 ㅂ/幇*p/51
ph ㅂ/滂*ph/11 ㅂ/滂*ph/5
b ㅁ/明*m/10 ㅁ/明*m/4 ㅁ/明*m/36 ㅁ/明*m/18
bh ㅂ/幷*b/127 ㅂ/幷*b/25 ㅂ/幷*b/9 ㅂ/幷*b/58 ㅂ/幷*b/3


























ṣ ㅅ/生*ʃ/42 ㅅ/生*ʃ/40 ㅅ/生*ʃ/5 ㅅ/生*ʃ/54 ㅅ/生*ʃ/2
s ㅅ/心*s/184 ㅅ/心*s/63 ㅅ/心*s/138 ㅅ/心*s/41 ㅅ/心*s/189
h ㅎ/匣*ɦ/355
ㅎ/曉*h/24
ㅎ/匣*ɦ/10 ㅎ/曉*h/2 ㅎ/曉*h/2 ㅎ/匣*ɦ/20










ṛ 리/哩*? 리/哩*?/10 ṛ/리/*?/2
ṛ/리/*?/1
리/哩*?/50
l ㄹ/來*l/147 ㄹ/來*l/1 ㄹ/來*l/2 ㄹ/來*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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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은 복자음 單子音 개
음절과 폐음절 및 자음 음절 등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자음 음절의 고찰에서 반영된 자음의 대응
은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즉 범자 ‘ṅ’의 대응을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는데 ‘ṅ/ㅇ/疑*ŋ’으로 일치한다.
이외 범자 ‘c’ 자음 대응에서 복자음 음절에서는 精母 이외에 章母도 보
이고, 범자 ‘ch’에서는 淸母 이외에 昌母, 初母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당
시의 범어와 중국어 치음의 1:多 대응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자 ‘v’의 대응이다. 기본 음절에서 ‘v/
ㅁ/明*m, v/ㅂ/嚩*?, v/ㅂ/幷*b’의 대응이 보이는데 복자음 음절에서 이 세
종류가 모두 있으며, 또한 순경음 비읍 ‘v/ㅸ/嚩*?’의 대응이 203회 더 있
다.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한글 자음의 대응의 차이는 주로 순경음
비읍의 출현에 있다.
전반적으로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에서의 음소 대응은 기본 음절
과 복자음 음절 모두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 표기는 대체적으로 안심사본(1569)의 실담
장의 표기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순경음 비읍의 차이가 반영되거나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 한글 표
기의 원칙에서도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실담장 ‘ㅍ’ 표기에 실제
표기는 ‘ㅂ’로 반영하는 현상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5.2절의
한국어 음운 특징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다음의 [표8]은 오대진언(1485)에서 고찰한 실제 진언 표기에서 기본 음
절과 복자음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8] 오대진언(1485) 한글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
152)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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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다음은 종성 자음의 대응에 대해 보겠다. 실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성
자음에 대한 표기 원칙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 고찰 진언
표기를 유형별로 서로 비교하여 볼 것이다.
우선 범자 ‘-ṁ’류, ‘-ḥ’류 폐음절을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로 각각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9]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의 종성 자음 대응의 비교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k/270 6 t ㄷ/端*t/517 11 ṭ ㄷ/知*ʈ/49, ㅌ/知*ʈ/47
2 kh ㅋ/溪*kh/14 7 th ㅌ/透*th/47 12 ṭh ㅌ/徹*ʈh/3
3 g ㅇ/疑*ŋ/254 8 d ㄴ/泥*n/188 13 ḍ ㄴ/娘*ɳ/5
4 gh ㄱ/群*g/6 9 dh ㄷ/定*d/207 14 ḍh ㄷ/澄*ɖ/2
5 ṅ ㅇ/疑*ŋ/1 10 n ㄴ/泥*n/264 15 ṇ ㄴ/娘*ɳ/111





30 h ㅎ/匣*ɦ/385, ㅎ/曉*h/28








ㄹ/嚕*?/83, ㄹ/㘑*?/2019 bh ㅂ/幷*b/222






24 j ㅿ/日*ȵ/100 34 ø ㅇ/影*ʔ/12


















-ṁ[n] -ㄴ/文3*-n/2, -ㄴ/刪2*-n/1 -ㄴ/刪2*-n/1, -ㄴ/仙3*-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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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폐음절의 한글 표기 모두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ṁ’류 음절은 각각 [m],
[n], [ŋ]를 가지고 있는데 범자에서는 음가가 반영되지 않고 한자에서만 각
각 *-m, *-n, *-ŋ 자음운미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한자의 자
음운미에 따라 각각 ‘–ㅁ, -ㄴ, -ㆁ’의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ḥ’는 한자에서 *-k 자음운미로 나타나고 대응 한글 역시 ‘-ㄱ’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본 폐음절에서 ‘-ø’는 자
음음절 ‘ṭ, ṭh’를 말하는데 한자는 모두 ‘吒’ 즉 麻2韻의 음성운 글자인데 한
글은 이와 상관없이 ‘-ㄱ’ 종성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자음 음절에는 위의 ‘-ṁ’류, ‘-ḥ’류 폐음절 이외 기타 單子音의 폐음절
표기의 예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어 각각 (1)과 (2)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10]의 예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제1자음이 선행음
절 한글 표기의 종성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표10]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1)
범자 복자음 폐음절 표기
-n -ㄴ/刪2*-n/2, -ㄴ/仙3*-n/11, -ㄴ/眞3*-n/21, -ㄴ/先4*-n/2,
-ㄴ/仙B*-n/2, -ㄴ/元3*-n/5, -ㄴ/寒1*-n/9, -ㄴ/桓1*-n/33
-ṇ -ㄴ/仙3*-n/3, -ㄴ/元3*-n/7, -ㄴ/寒1*-n/6, -ㄴ/魂1*-n/2,
-ㄴ/桓1*-n/13
-ñ -ㄴ/仙B*-n/1, -ㄴ/寒1*-n/6, -ㄴ/桓1*-n/7
-m -ㅁ/談1*-m/4. -ㅁ/噤*?/3, -ㅁ/覃1*-m/1
-ṅ -ㅇ/蒸3*-ŋ/1
-k -ㄱ/覺2*-k/12, -ㄱ/屋3*-k/1, -ㄱ/職3*-k/3, -ㄱ/燭3*-k/1
-t -ㄷ/質3*-t/26
-d -ㄷ/沒1*-t/23, -ㄷ/術3*-t/27, -ㄷ/質3*-t/1










위의 도표에서 먼저 비음성 자음을 보면 제1자음 ‘-n, -ṇ, -ñ’과 대응되
는 한자는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이며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
성자음 또한 모두 ‘-ㄴ’으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외 ‘-m’와 ‘-ṅ’의 대응 한자는 각각 자음운미 *-m과 *-ŋ 글자이고 이
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 자음은 ‘-ㅁ, -ㆁ’이다. 그리고 범자 –k에 대응되
는 한자는 *-k 자음운미 글자이고 한글은 ‘-ㄱ’ 종성자음의 글자이다.
그리고 제1자음 ‘-t, -d, -r’을 보면 이에 대응되는 한자 모두가 *-t 자
음운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t, -d’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ㄷ’
이고, ‘-r’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ㄹ’로 되어 있다.
다음의 [표11]은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위의 [표10]과 일치하지만 한자
의 대응에서 자음운미가 아닌 한자의 聲母로 대체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들
이다.
[표11]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2)
위의 도표를 보면 범자–k, -p의 자음 대응에서 앞서 [표10]의 예와 같
이 *-k, *-p 자음운미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은 각
각 見母 *k, 幇母 *p등 성모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절초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말 자음까지 고려하여 완전 일치하는 한자를 찾
기 어려워 부득이 음절말 자음 대응에 두 번째 음절의 한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표의문자인 한자가 받는 이런 제약
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 표기의 규칙에 따라
그대로 종성자음 ‘-ㄱ, -ㅂ’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범자 자음 ‘-ṣ -s’을 보면 중고한어의 운미 체계에서 대응하는
자음운미가 없으므로 각각 한자의 성모를 이용하여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
다. 만약 당시 한국어 역시 중국어와 같이 대응이 가능한 종성자음이 없다
범자 복자음 자음음절의 종성 표기




-r -ㄹ/囉(聲母)*?/84, -ㄹ/㗚(聲母)*?/17, -ㄹ/哩(聲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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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자와 같이 제2의 음절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직접 ‘-ㅅ’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자 ‘-r’을 보면 앞서 ‘-r’의 표기에 한자가 *-t 자음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성모 표기로 대체하고 있다. 이
는 아마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r’을 표기에 음성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음운미 표기 혹은 성모 표기로 혼용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한자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규칙적으
로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5.1.3. 모음의 대응 비교
다음은 모음의 대응을 보겠다. 먼저 기본 음절에서의 개음절과 복자음
음절에서 단자음 분리 후의 개음절 그리고 실담장의 표기 원치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12] 기본 개음절과 복자음 개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개음절 복자음 개음절


































실담장에서 하나의 범자 모음에 4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고 있다. 실제
진언 표기를 보면 비록 실담장과 같이 규칙적으로 4개의 모음 대응은 아니
지만 여러 모음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거의
대부분 ‘아’가 대응되지만 복자음 음절에서 ‘​’의 대응 예가 더 있다. 그리
고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한글 모음에서
‘애, ​, 에’ 등이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원순모음 ‘u, o, au’에
서 각각 ‘오, 우’가 대응한다.
다음의 [표13]은 기본 음절의 폐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單子音 분리 후의
폐음절의 모음의 대응을 실담장의 모음의 대응과 비교한 것이다.
[표13]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東1*uŋ/1, 登1*əŋ/2 × ×
으 文3*iun/2 으 登1*əŋ/8, 蒸3*ɨŋ/1





















위의 폐음절의 대응에서 1개의 범자 모음과 여러 개의 한글 모음이 대
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기본 폐음절에
서는 실담장의 ‘아, 어, ​, 으’ 4개의 모음이 모두 반영되고, 복자음의 폐음
절에서도 그 중의 3개인 ‘아, 어, 으’가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제 진언 표기는 비록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의 4모음 체
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범주 내에서 일치하게 대응되고 있
다. 실담장에서 한글 표기의 4모음 대응은 아마 당시 실제 진언 표기를 근
거로 더욱 체계화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魂1*on/1, 術3*uit/1,
屋3*iuk/4, 燭3*iʊk/1,
우 吽*?/40 우 魂1*on/1
o 와,오,워,우/模1*o 오 唵*?/63 × ×
× × 우 術3*uit/24, 燭3*iʊ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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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본 절은 앞서 내용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의 음소 대응을 통하여 당시
한글 표기의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5.2.1. 초성 표기
5.2.1.1. ‘ㄱ, ㄷ, ㅂ’
앞서 [표8]에서는 오대진언(1485)의 모든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
여 보았다. 그 중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 ‘ㄱ, ㄷ, ㅂ’을 보면 범자 자
음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었다. 즉 아래와 같다.
[표14] ‘ㄱ, ㄴ, ㄷ’ 진언 표기의 대응 체계
위의 [표14]에서의 진언 표기의 대응은 실담장의 표기와도 일치한다. 기
타 대응이 모두 높은 출현 횟수를 보이는 반면 ‘ㄱ/gh/群*g/6’의 대응 횟수
는 6회만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진언 텍스트에서 범자 ‘gh’ 자음의 음절
출현 횟수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한글 초성에서 평음 ‘ㄱ, ㄷ, ㅂ’가 무성음의 범자 ‘k, t, p’와 유성유기음
의 ‘gh, dh, bh’가 체계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한글의 초성이 범자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
이 범자가 아닌 한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랐다면 ‘ㄱ, ㄷ, ㅂ’는 한자의 무성음 계열
‘見*k, 端*t, 幇*p’와 유성음 계열의 ‘群*g, 定*d, 幷*b’와 대응한다는 것이
다. 한글이 범자를 따르든, 한자를 따르든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글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무성음 범자 유성유기음 범자
① ㄱ/k/見*k/270 ② ㄱ/gh/群*g/6
① ㄷ/t/端*t/517 ② ㄷ/dh/定*d/207
① ㅂ/p/幇*p/206 ② ㅂ/bh/幷*b/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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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성유기음 범자의 유기성의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의
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은 유기음 범자의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15] 무성유기음 범자의 진언 표기
위의 도표를 보면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담장에서 범자가 ‘kh, th’ 대응의 한자 자모가 ‘溪母 *kh, 透母 *th’이고
한글 초성이 ‘ㅋ, ㅌ’인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도 실담장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담장에서 범자 ‘ph’ 대응에 한자 자모가 ‘滂母 *ph’이고 한글은
‘ㅍ’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한글은 ‘ㅂ’로 되어 있다. 오대
진언(1485)에서 예외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한글 초성에 ‘ㅍ’의 예가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중세한국어의 초성체계에서 ‘ㅂ’는 아마 ‘ㄱ, ㄷ’와 비하여 어떤 음
성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중국어의 한자 ‘發’이 중
고한어에서 비록 성모체계에서 幇母 *p에 속하지만 3등운 글자로 음성적
으로 [pf]의 마찰성이 있어 범자 ph와 대응되는 현상과 흡사할 것이다. 즉
당시 중세한국어의 ‘ㅂ’는 ‘ㄱ, ㄷ’에 비하여 음성적으로 유기성의 특징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외 ‘ㄷ’ 역시 ‘ㅌ’와 혼용되는 유기성의 특징이
반영되는 현상도 보인다.
[표16] ‘ㄷ, ㅌ’의 진언 표기
진언 표기 실담장
① ㅋ/kh/溪*kh/8 ① ㅋ/kh/溪*kh
① ㅌ/th/透*th/35 ① ㅌ/th/透*th
① ㅂ/ph/滂*ph/11 ① ㅍ/ph/滂*ph
분류 진언 표기 실담장
설음
① ㄷ/t/端*t/517 ① ㄷ/t/端*t
① ㅌ/th/透*th/47 ① ㅌ/th/透*th
① ㄷ/dh/定*d/207 ① ㄷ/dh/定*d
권설음
② ㄷ/ṭ/知*ʈ/49, ㅌ/ṭ/知*ʈ/47 ② ㄷ/ṭ/知*ʈ
② ㅌ/ṭh/徹*ʈh/3 ② ㅌ/ṭh/徹*ʈh
② ㄷ/ḍh/澄*ɖ/2 ② ㄷ/ḍh/澄*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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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6]에서 한글 ‘ㄷ, ㅌ’는 범자의 설음, 권설음과 모두 대응한다.
설음의 대응에서 진언 표기는 실담장 표기와 일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권설음에서 진언 표기는 실담장과 일부 차이가 반영되는데 권설음의 ‘ṭ’에
서 실담장은 ‘ㄷ’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ㄷ’ 혹은 ‘ㅌ’
가 나타난다. 이는 비록 ‘ㅂ’와 체계적으로 ‘ㅂ’가 ‘ㅍ’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기음과 유기음 혼용의 현상이며 유기성의 음성적인 특징
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훈민정음』의 제자해에서 ‘ㅋ는 ㄱ보다 소리가 좀 厲하므로 획을 더하
였다. ㄴ로부터 ㄷ, ㄷ로부터 ㅌ, ㅁ로부터 ㅂ, ㅂ로부터 ㅍ, ㅅ로부터 ㅈ,
ㅈ로부터 ㅊ, ㅇ로부터 ㆆ, ㆆ로부터 ㅎ 모두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하는 것
으로 이치가 같다.’란 설명이 있다.153) 김완진(1975:187)에서는 ‘厲의 의미하
는 바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閉鎖音化와 氣音化를 동일한 자질의 정도
의 差로 이해했거나, 또는 그 차이는 익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양자를
동일기호로 표기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막연한
표현으로 厲자를 택하였거나 했을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
각한다’고 하였다. 즉 ‘厲’의 폐쇄음화로 ‘ㄴ→ㄷ, ㅁ→ㅂ, ㅅ→ㅈ’의 가획이
이루어 졌고, 氣音化로 ‘ㄷ→ㅌ, ㅂ→ㅍ, ㅈ→ㅊ’의 가획이 이루어졌을 것이
라 보았다. 하지만 ‘폐쇄음화’와 ‘기음화’는 음성학적으로 아무리 ‘막연한 표
현’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厲’로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앞서 진언 표기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한글의 평음에 음성적으로
유기성이 있었다면 위의 ‘厲’를 하나의 ‘氣音化’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즉 훈민정음에서 ‘ㄴ→ㄷ, ㅁ→ㅂ, ㅅ→ㅈ’의 가획은 ‘폐쇄음화’로 설
명하지 않고 하나의 ‘기음화’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한글 초성 ‘ㄱ, ㄷ, ㅂ’의 특징은 무성음과 유성
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음소의 자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음성적인 차원의 유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비
음소의 음성적인 유기성의 성격은 ‘ㅂ’가 제일 강하고, 다음이 ‘ㄷ’이고, ‘ㄱ’
가 제일 약하였을 것이다.
153) ㅋ比ㄱ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ㆆ,
ㆆ而ㅎ其因聲加劃之義皆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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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단순히 진언의 한글 표기의 양상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문
제로 더욱 상세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5.2.1.2. ‘ㅇ, ㄴ, ㅁ’
다음 [표8]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비음이 범자 유성음 계열과 비음 계열
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또한 실담장의 표기 규칙과 일치한
다. 관련 진언 표기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7] ‘ㆁ(ㆁ), ㄴ, ㅁ’의 진언 표기
위의 [표17]에서 한글의 비음 ‘ㅇ, ㄴ, ㅁ’는 범자 자음에서 유성음의 ‘g,
d, ḍ , b’와 비음의 ‘ṅ, n, ṇ, m’와 모두 대응되고 있다. 한자 표기 역시 한
글과 같이 모두 비음의 ‘疑母 *ŋ, 泥母 *n, 娘母 *ɳ, 明母 *m’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의 비음 표기는 한자의 비음 표기를 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는 또 무엇 때문에 이들을 비음으로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
오대진언(1485)의 다라니의 중국어 번역은 대부분 不空의 번역이었으며,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역시 不空의 번역 체계와 일치한다. 不空의 번역은
玄奘154)의 번역과 다르다. 중고한어 시기의 불경 번역은 8세기의 不空의
번역과, 7세기의 현장의 번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혀 다른 번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성음 범자의 번역에서 나타난다. 不空은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玄奘은 같은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범자의 유성유기음의 번역도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번역 체계
154) 玄奘(602년-664년) 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옌스(偃師) 지역 출신이며 627년 8월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 행을 떠났고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장(玄奘) , 실크로드 사전, 창비]
유성음 범자 비음 범자
① ㅇ(ㆁ)/g/疑*ŋ/254 ② ㅇ(ㆁ)/ṅ/疑*ŋ/1
① ㄴ/d/泥*n/188 ② ㄴ/n/泥*n/264
① ㄴ/ḍ/娘*ɳ/5 ② ㄴ/ṇ/娘*ɳ/111
① ㅁ/b/明*m/68 ② ㅁ/m/明*m/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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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18]과 [표19]를 비교하여 보면 현장의 번역은 우선 중국어의 全
濁音 성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음과 유성유기음의 두 계열과 대응되고 있
지만, 불공의 번역은 전탁음 자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유기음 한 계열과
만 대응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번역은 次濁의 비음 자모의 글자가 범자의
비음 계열과만 대응되지만 불공의 번역은 비음 글자가 범자의 유성음과 비
음 두 계열에 대응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찍이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 方言의 음운변화를 반
영한 것이라 보았으며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
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明母 글
자는 순수 비음의 *m이 아닌 폐쇄성격을 동반한 *mb이었을 것이라 주장
하였다. 중국의 학자 施向東(1983), 劉廣和(1984)에서도 그의 견해를 받아
들였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오대진언(1485)와 <진언집> 실담장의 중국어
번역은 불공의 번역의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여러
외국어 표기에서 한국어의 비음과 외국어의 유성음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4:65-66)에 의하면 18세기 초 일본사람이 당시 한
국어를 전사한 자료인 『全一道人』에는 한국어의 비음 ‘ㄴ’, ‘ㅁ’을 각각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ビ(bi)’으로 전사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각주 96
에 의하면 반대로 현대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가 한국어에서 ‘ㄴ’로 번
역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 즉 한국어 비음의 특성상 외국어 유성음 발음과 혼용되는 경우




群母 *g g, gh
定母 *d d, dh














疑母 *ŋ g, ṅ
泥母 *n d, n
明母 *m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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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담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영향이 아니라 범자의
유성음을 비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토 지유키(2007:6)
에서도 河野六郞(1968)의 견해와 같이 하여 한국어 비음을 유성음의 성격
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단순한 외국어의 청각적인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언 표기에서
마땅히 유성음과 비음 표기가 혼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허인영(2014)에서
고찰한 『全一道人』의 예는 유성음과 비음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하
지만 진언 표기에서는 극히 일부 혼용의 예만 있을 뿐155), 거의 대부분 정
연하게 비음과 유성음이 대응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자에 익숙한 한국 사
람들이 한자의 영향에 이끌려 인위적인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연사본(1777)의 범례 제7조항에는 ‘漢書에서 字와 音이 다르지만, 梵文
에서 音과 字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佛, 沒, 菩, 冒’ 4자는
梵文에서 모두 ‘mo’의 ‘모’를 따르며 脣音으로 통용한다고 하였다.156)’고 되
어 있다. 즉 한자 ‘佛, 沒, 菩, 冒’는 진언에서는 ‘mo’ 대응의 ‘모’로 표기할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불경 번역에서 진언은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
어 엄격한 체계적인 번역이 필요하므로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오대진언(1485)에서의 범어 유성음의 한글 비음 표기는 불
공의 번역 체계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음 특성이란 음운적 특징에 의하여 현장의 번역보다 불공의 번
역 체계가 더 잘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경의 진언 번역의
특성상 체계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다.
155) 기본 개음절에서 ‘da/다/多/1 [Q;1] [多:Ø端母 歌1韻 *tɑ]’ 혹은 복자음 음절에서 ‘d/
ㄷ/底(字母)/1 [底(字母):Ø端母 *t]’과 같이 간혹 1회의 유성음 대 유성음의 예외적인
번역이 나타나곤 한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순경음 비읍 ‘ㅸ’이 범자 ‘v’와 대응함을 보았다.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남을 보았다. 범자 ‘v’를 중
심으로 한글 표기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1
1) 미/vi/尾(明*m), 미/vi/味(明*m), 미/vi/微(明*m), ​​/viṁ/尾孕[二合], vya/먀/尾野[二合]
2) 볘/ve/吠(幷*b)/10, 볘(배)/vai/吠(幷*b)
3) 바/va/嚩(*?), ​바/tvā/怛嚩, ​바/nva/娜嚩
4) 믄/vaṁ/刎(明*m)
5) ​​/tvā/怛嚩, ​​/svā/娑嚩(薩嚩), ​​/jva/入嚩, ​/śvā/濕嚩, ​​/hva/賀嚩
6) ​와/svā/娑嚩/1
위의 예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v’에 대응되는 한글 초성은 ‘ㅁ’이다.
이들의 특징은 범자 모음이 ‘i’인 기본 음절이거나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음절이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明母 *m로 되어 있다. 다음
의 2)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로 되어 있는데 범자 모음이 ‘e’ 혹은 ‘ai’이
고 한자 자모는 幷母 *b들이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이고
범자 모음은 ‘a’이며 한자는 모두 ‘嚩’이다. ‘嚩’는 부수 ‘口’를 더하여 만든
造字이다. 부수를 제거한 한자 ‘縛’는 幷母 *b로 2)번 한자의 예와 일치한
다.
다음으로 4)번의 예를 보면 범자가 ‘vaṁ’인데 모음이 ‘a’이다. 만약 앞서
범자 모음의 대응 고찰에 따르면 범자가 ‘a’ 모음일 때는 3)번의 예와 같이
한글 초성은 ‘ㅂ’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ㅁ’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자모가 明母 *m인 것으로 보아 범자를 따르지 않고 한자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위의 예들에서 한글 ‘ㅂ’ 표기는 한자의 幷母 *b를 따르고, 한
글 ‘ㅁ’ 표기는 한자의 明母 *m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예를 보면 한자가 3)번과 같이 ‘嚩’이므로 3)번 예를 따르게
된다면 한글 표기의 초성이 ‘ㅂ’로 되어야 하는데 ‘ㅸ’로 나타나고 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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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표기에서도 대응되는 한글이 다르다. 예를 들어 ‘​
바/tvā/怛嚩’와 ‘​​/tvā/怛嚩’에서 범자와 한자는 일치하지만 한글에서는
초성에서 ‘ㅂ’와 ‘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ㅸ’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는 것이다. 본고의 제2장 2.2.1의 한국어 표기의 절 경계에서 진언 독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부 범어의 형태단위가 고유어의 형태단위로 인식하
여 한국어의 음운변화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즉 한글의 2음절 진언
표기가 오랜 시간 독송되어 옴에 따라 한국어의 고유의 어휘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 ​​, ​, ​​, ​​’가 고유어 어휘의 비어두의 제2음
절 위치라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1996:12)에서는 중세한국
어 시기 ‘ㅸ’이 모음 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과 모음사이, ‘ㄹ’과 모음
사이, ‘ㅿ’과 모음 사이 등의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진언 표기에서 출현하는
환경은 첫 번째 모음 사이의 경우는 ‘사​(蝦), 셔​​(京), 이​​-(枯)’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진언 표기에서의 ‘ㅸ’은 중세한국어에서의 ‘ㅸ’이 출현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같
은 음운환경에서 모두 ‘ㅸ’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바, ​바’와 같이 ‘ㅂ’
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혼용되는 현
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6)번의 예는 마땅히 ‘​​/svā/娑嚩’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와
/svā/娑嚩’로 나타난 것이다. ‘​​’의 대응 예의 출현 횟수가 132회이고,
‘​와’의 출현 횟수가 1회이므로 ‘​와’가 예외현상이다. 이러한 예외가 일
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ㅸ’ 표기가 한국어 음운의 반영이며, 이 또한 ‘​
​>​와’ 한국어의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해
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는 15세기에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실제 국어사 자료에서도 동시기에 순경음 비읍의 음운변화가 반영되
어 있다. 김성규(1996:13)에서는《용비어천가》의 ‘이​​남​(용비어천가
84)’처럼 ‘ㅸ’을 유지하던 어휘인 ‘이​​-(枯)’ 등이《월인석보》에서는 ‘이울
며(월인석보 1:48)’처럼 ‘ㅸ’이 사라지는 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고 월인석보에서 ‘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고 혼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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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어,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β>w’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이​​-’
과 ‘이울-’이 공존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중세한국어시기의 순경음 ‘ㅸ’의 음가에 대해서 우민섭(1997)에서는 ‘ㅸ’
가 범어의 ‘v’와 대응되는데 범어에서 [v]가 반모음으로 분류되고 [w]에 가
까운 음가를 갖기에 ‘ㅸ’이 [v]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하지만 앞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
성은 ‘ㅂ, ㅁ, ㅸ’ 세 종류가 있으며 그 중 ‘ㅂ’와 ‘ㅁ’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ㅸ’는 ‘ㅂ’가 중세한국어의 유성성 음운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이표기인 것이다. 즉 ‘ㅸ’은 범자 ‘v’와 직접적인 음가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ㅸ’을 마찰음이 아닌 파열음 즉 유성파열음을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 박종희(1982)에서는 무성음의 /p/와 /b/가 대립을 이루다가 /p/
의 변이음 [b]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ㅸ’으로 표기되고 [b]가 [w]으
로 변해가는 중간 과도음으로 ‘ㅸ’이 [b~w]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이동석 2013 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서 ‘ㄱ, ㄴ, ㅂ’ 표기는 무성음
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p/과 /b/의 대립
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박종희(1982)의 견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외 김무림(1999)에서는 ‘ㅸ’이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시 장애음
에서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ɸ/의 환경적 변이음으로 /β/가
가능하기에 ‘ㅸ’의 음가는 무성마찰음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
용).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본고의 진언 표
기 고찰과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전청음이 무성음이라는 것은 중국어의
음가이고, 한국어에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어음에
맞추어 반드시 무성음을 대표 변이음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기문(1961:103), 김완진(1967:129)에서는 유성음 환경을 근거로 중세한
국어 ‘ㅸ’의 음가를 유성마찰음의 /β/로 재구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 역
시 ‘ㅸ’의 유성음 환경에 충실히 하여 /β/의 음가설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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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중성 표기의 특징
5.2.2.1. ‘​’와 ‘으’
진언 표기에서 ‘​’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보통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는 경우가 복자음 음절에서 두 자음의 연쇄 사이에 ‘​’ 모음이 첨가된 것
이다.
예2
​라/kra/羯囉, ​바/nva/娜嚩, ​마/tma/怛麽, ​나/gna/疙曩, ​리/kṛ/訖哩
예2의 경우 한글 ‘​’ 모음에 대응되는 범자 모음은 없다. 범어에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는 경우 이를 한국어음으로 표현할 때의 모음은 반드
시 제일 무표적인 모음이어야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 ‘​’ 모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진호(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진호(2013)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중설모음
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후설모음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河野六郞(1968), 허웅(1958), 이기문(1961), 강신항(1972), 권인한(1995) 등이
있고 중설로 보는 견해로는 최현배(1941, 1959), 김방한(1964), 강신항
(1995), 이준환(2011)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권재선(1992), 김주원
(1992), 오정란(2000) 등 후설에 가까운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을 원순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평순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이진호(2013)에서는 ‘​’의 음
가를 [ʌ], [ə]로 재구하였는데 후설, 평순 및 중모음 혹은 중저모음으로 보
았다.157)
또 다른 ‘​’의 출현 환경은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157) 필자는 음성학적으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면서 생성되는 모음의 구간에 있어서
[ɯ], [ɣ]의 음가가 더욱 무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설고모음 혹은 후설중고모음
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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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dāṁ/​​/能(登1*əŋ), maṁ/​​/懵(東1*uŋ), haḥ/​​/口郝(*?), da-r/​​/捺(曷1*ɑt)
범자 모음이 ‘a’이므로 한글 표기 ‘아’ 모음이 예상되지만 ‘​’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바 중세한국어 ‘​’ 음가에 후설성이 있는데,
‘​​, ​​’으로 나타나는 것은 ‘-ㅇ’ 종성자음의 영향을 받아 모음이 후설되어
‘​’ 모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의 예에서도 ‘-ㄱ’ 종성자음의 영향일
것이다. 물론 범어의 ‘a’ 모음의 음가 영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국어의 종성자음의 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에서 ‘​’로 나타나
는 것에 있어서는 해석이 어려운데 한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捺’의
중세한국한자음은 ‘날’이지만 진언 표기의 ‘​​’의 경우 중세한국어 이전 시
기 고대형의 한국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 대응의 한자가 대개 登1韻 *əŋ, 東1韻 *uŋ, 曷1韻 *ɑt 등의
1등운 글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자 ‘a’ 모음 대응에 ‘​’ 와 음양대
립을 갖는 ‘으’ 모음도 사용된다. 즉 아래와 같다.
예4
ka-k[ŋ]/​​/兢(蒸3*ɨŋ), dhaṁ/​​/鄧(登1*əŋ), vaṁ/믄/刎(文3*iun)
위의 예4에서 ‘긍, 등’의 표기 역시 ‘-ㅇ’의 후설성 종성자음의 영향에 의
하여 ‘으’ 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예4의 ‘으’
표기 예에서의 한자에 3등운 글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鄧’은 1등운
글자이다.
대체적으로 ‘​’는 1등운 한자와 대응되고, ‘으’는 3등운 글자와 대응되지
만 1등운 글자와 혼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2.2.2. ‘아’와 ‘어’
다음은 ‘아’와 ‘어’에 대해 볼 것인데 먼저 ‘어’를 중심으로 보겠다. ‘어’




2) yaṁ/염/琰(鹽3*iᴇm), yaṁ/염/燄(鹽3 *iᴇm), yaṁ/연/演(仙3*iᴇn)
3) ca-ṇ/젼/戰(仙3*iᴇn), maṁ/​​/茗/靑4(*eŋ)
4) kaṁ/검/釰(劒)158)(嚴3*iam), kaṁ/검/撿(鹽B*ɰiᴇm), kā-n/건/建(元3*iɤn)
kā-ñ(n)/건/謇(仙B*ɰiᴇn), ga-n/언/彦(仙B*ɰiᴇn)
위의 예에서 1)번부터 3)번은 모음이 ‘어’이지만 상향이중모음의 ‘여’에서
온 것이다. 1)번과 2)번은 범자 자음 ‘ś’와 ‘y’을 나타내기 위해 활음이 추가
된 것이다. 3)번에서는 범자만 보아서는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날 환경이
아닌데, 대응되는 한자 ‘戰, 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번은 단모음의 ‘검, 건, 언’ 등의 예이다. 여기서도 범자에서
상향이중모음이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한자가 세음성 개음을 갖는
3등운 글자이므로 3)번과 같이 상향이중모음의 ‘여’가 예상되겠지만 실제로
‘어’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4)번의 3등운 한자는 중류 B류 글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뉴운의 嚴3韻과 元3韻도 3등운 개음의 분류에서 A류 보다 B류
와 가깝다. 즉 이들은 모두 중고한어에서 이완적인, 中舌적인 등의 특징을
갖는 개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1)번부터 3)번의 한자를 보면 모두
A류 혹은 A류와 가까운 3등운 글자들이 많다.159) ‘여’는 보다 전설적인 A
류 개음과 대응되고 ‘어’는 보다 비전설적인 B류 개음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도 細音性 개음을 갖는 3등 글자와 대응되므로 그의 ‘비전
설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의 비전설성은 중설모음 혹은 후설모음을 뜻하지 않는다. 아래의 범
자 ‘a’ 모음에서 한글 ‘아’와 ‘어’ 표기의 혼용 예를 보겠다.
예6
1) A kaṁ/감/劒(嚴3*iam) B kaṁ/검/釰(劒)(嚴3*iam)
2) A ka-ṇ/간/建(元3*iɤn) B ka-ṇ/건/建(元3*iɤn)
158) ‘釰’과 ‘劒’은 이체자이다.
159) 중고한어 개음의 분류 및 음가에 대하여는 민지원(200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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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ka-n/간/謇(仙B*ɰiᴇn), B ka-n/건/謇(仙B*ɰiᴇn)
위의 예6에서 1)번부터 3)번 모두 A와 B의 두 예가 범자 ‘a’ 모음에 A
는 한글 ‘아’ 모음에 대응되고 B는 한글 ‘어’ 모음이 대응한다. 한글 모음
‘어’가 ‘아’와 혼용이 가능한 것은 ‘어’의 비전설적인 성격에 의할 것이다.
하지만 ‘아’가 일반 대응인 반면 ‘어’는 일부 소수의 대응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는 ‘어’가 ‘아’만큼 중설 혹은 후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는 비전설성을 띠고는 있지만 전설모음과 상대적인 것이며 중성
혹은 후설모음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전설적일 것이다.
다음은 일부 ‘여’의 진언 표기의 특징에 대해 보겠다.
예7
1) A maṁ/​​/茗/靑4(*eŋ) B meṁ/​​/茗(靑4*eŋ)
2) A meṁ/​​/銘(靑4*eŋ) B myeṁ/​​/銘(靑4*eŋ)
3) A śe/셰/勢(祭3*iᴇi) B śe/Ø셔/勢(祭3*iᴇi)
위의 예7에서 1)번의 A와 B를 보면 한글 ‘명’과 한자 ‘茗’이 같지만 범
자에서 하나는 ‘maṁ’, 다른 하나는 ‘meṁ’으로 서로 다르다. 특히 B에서
범자 모음이 ‘e’이고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2)번에서도 A와 B의 두 예
를 보면 범자 ‘e’와 ‘ye’ 대응에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다음 3)번을 보
면 범자 ‘e’ 모음의 A에서는 ‘예’로 나타나고 B에서는 ‘여’로 나타나고 있
다. 단순 개음절인 범자 모음 ‘e’ 대응에 있어서 한글 모음 ‘예’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B의 ‘여’는 예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가 비록 ‘예’
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설모음의 대응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전설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설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의 전설모음의 대응 표기 현상은 기타 외국어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6:28)에서는 한국에서의 일본어 표기 자료에서 오대
진언(1485)과 제일 가까운 시기의 伊路波(1492)의 표기의 경우 일본어의 ‘e’
모음에 한글 ‘예, 계, 뎨, 녜, ​, 몌, 례’ 등의 대응이 일반적이지만 ‘셔, 며’
의 표기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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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전설모음 ‘e’가 없었을 것이며 외국어
의 ‘e’ 모음 표기에는 ‘예’를 일반적인 표기로 사용하고 이외 일부 ‘여’의 표
기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모음은 ‘어’가 되는데 이는
‘어’가 모음 ‘아’에 비하여 전설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에
상향과 하향의 활음 ‘j’을 동시에 추가하여 ‘예’의 삼중모음으로 전설모음을
표현하고, 상향의 활음 ‘j’ 하나만 더하면 ‘여’의 이중모음으로는 여전히 전
설모음에 가깝지만 삼중모음에 비하여서는 전설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결
론적으로 주요모음 ‘어’는 모음 ‘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었을 것
이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도 ‘어’의 전설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승재
(1980:11-12)에서 구례지역어의 ‘어’는 중부지방의 ‘어’보다 앞쪽에서 발음
된다고 하였다. 김현(2009)에서는 실제로 남부지방의 구례지역과 중부지방
의 양주지역의 ‘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고찰 결과 구례의 ‘어’가 양주의 ‘어’
에 비하여 보다 위쪽·앞쪽에서 발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는 ‘거,
너, 버’에 비하여 앞쪽에서 발음되지만 ‘j’가 후행할 때 가장 앞쪽에서 실현
되며, ‘어→(으)→여→에’의 순서로 전설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는 예나 지금이나 꽤나 넓은 조음영역에서 발음되던 모음이었으
며, 음운사적으로 ‘어’의 조음위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발전 단
계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시기Ⅰ]은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의 비전
설 평순모음의 조음영역을 나타낸다. 당시의 ‘어’는 j에 후행하든 그렇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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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前舌的인 모음이었기에 ‘어’나 ‘여’에 차이가 없든지, 있어도 미세한 정
도였을 것이다. [시기Ⅱ]는 ‘​’가 소실되는 첫 번째 단계로 ‘​’가 점차 위
축되면서 어두와 비어두의 ‘어’의 조음영역은 조금씩 후설 쪽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시기Ⅲ]은 단모음 ‘에’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시기Ⅳ]
는 오늘의 현재의 상태이다.
위의 분석에서 [시기Ⅰ]에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비전설 평순모음이라는데 있어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가 보여주는 현
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김현(2009)에서는 [시기Ⅰ]은 어느 시기를 가리
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그리고 ‘어’의 후설성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의 소실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
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는 중세한국어 이전시기부터 독송되
어오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배경을 고려하여 [시기Ⅰ]이 중세한국
어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의 후설화 현상
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 모음의 소실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고 생각한다. ‘​’ 모음의 소실 원인이 무엇인지, 이른 시기의 ‘어’는
왜 전설적이지만 전설모음은 아닌지, 그리고 ‘어’의 전설성은 또 어디서 오
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어’가 음성모음이고 ‘아’가 양성모음이라는 데
있다. 김완진(1978)에서는 훈민정음의 ‘舌縮’을 사선적조화로 보고 3단계로
나누어 제일 높고 전설적인 단계로 ‘舌不縮’의 A단계로 중성모음 ‘이’가 있
고, B단계는 ‘舌小縮’으로 음성모음 ‘어, 으’가 있으며 C단계는 ‘舌縮’의 양
성모음 ‘아,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주원(1993)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은 [+RTR]의 자질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어’가 비록 전설모음은 아니지만 ‘아’보다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
고 있는 것은 [-RTR]이기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아’ 모음
과 ‘어’ 모음이 혼용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아’와 ‘어’의
[±RTR] 자질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하나의 모음이
었다가 점차 분화되었을 것인데, 중세한국어 시기로 가면서 이러한 분화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2009)에 따라 ‘어’의 조음영역이 점
점 넓어 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와 대응하는 음성모음 ‘으’의 영역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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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가 ‘어’와 ‘으’ 모두에게 밀리어 점차 소실의 과정을 거쳤을 것
이라 생각한다.
5.2.2.3. ‘오’와 ‘우’
앞서 진언의 음소 표기 고찰에서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 ‘u’에서
도 혼용되고, ‘o’에서도 혼용됨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관찰을 위하여 ‘오’
와 ‘우’의 범자 모음과의 대응을 통계하여 보았다.
[표20] 한글 ‘오’, ‘우’와 범자 ‘u’, ‘o’ 모음과의 대응
위의 [표20] 통계를 보면 한글 ‘오’ 모음이 범자 ‘u’ 모음과의 대응이
72.6%이고 ‘o’ 모음과 27.4%으로, ‘오’가 ‘u’ 모음과의 대응되는 비율이 더
높다. ‘우’ 모음이 범자 ‘u’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45.4%이고, ‘o’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54.9%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만약 ‘오’가 ‘u’에 가깝다면
‘우’가 ‘o’에 가까워야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다음은 한글 ‘오’, ‘우’와 한자의 등운과 통계를 내어 비교하여 보았다.
[표21] 한글 ‘오’, ‘우’와 한자 운모와의 비교160)
위의 [표21]에서는 ‘오’는 1등운 글자와는 96.4%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
160) 한자의 중고음을 찾을 수 없는 造字의 예 즉 ‘嚕(*?), 嘮(*?), 口女(*?)’ 등은 부수 ‘口’
를 제외한 ‘魯, 勞, 女’으로 통계를 내었다. 즉 ‘魯, 勞’는 1등운 ‘女’는 3등운이 된다.















면 3등운과는 3.6%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오’와 범자 모음과의 대
응에서 ‘u’와의 대응이 72.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1등
운 한자의 96.2%의 대응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한자와의 대응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를 보면 1등운과의 대응이 23.4%이고 3등운과의 대응이
76.5%으로 3등운과의 대응이 우세이다. ‘우’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거
의 반반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보인
다. 즉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을 선호하고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오’와 ‘우’는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는 이들 차이
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자의 등운과의 대응에서는 ‘오’는 1등운을
선호하고, ‘우’는 3등운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의 ‘오’
와 ‘우’는 범자 모음의 ‘u’와 ‘o’의 차이보다 한자의 1등운과 3등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앞서 ‘​’와 ‘으’, ‘아’와 ‘어’의 고찰에서 음성모음의 ‘으’와 ‘어’가 3
등운 글자와의 대응 경향을 보여주는 것과 상통한다. 즉 진언 표기로부터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이 1등운 한자와, 음성모음은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완전히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들도
있는데 원순모음의 예외 현상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예8
1) A 우/gu/虞(虞3 *iʊ)/1 B 오/gu/虞(虞3*iʊ)/4
2) A 모/mo/謨(模1*o)/12 B 무/mo/謨(模1*o)/25
3) A 로/lo/路(模1*o)/21 B 루/lo/路(模1*o)/2
4) A 보/bhu/部(模1*o)/11 B 부/bhu/部(模1*o)/3
위의 예8에서 1)번부터 4)번까지 A 예들은 ‘우’와 3등운 대응, ‘오’와 1등
운 대응의 규칙 대응에 부합하는 예들이고, B 예들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
들이다. A와 B의 예들은 한자가 같다.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은 대부분 규
칙에 부합되는 예들과 표기에 있어 혼용되는 예들인 것이다. 같은 범자나
같은 한자에 대해서 한글에서만 ‘오’와 ‘우’의 혼용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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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진언 독송의 더 이른 시기에는 ‘오’와 1등운, ‘우’와 3등운 대응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대응은 후기로 가면서 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앞서 ‘어’ 표기의 분석에서 중세한국어 모음체계에서 [±RTR] 자질에 대
한 분석이 있었다. 원순모음의 현상은 [±RTR]의 자질이 ‘오’와 ‘우’에도 적
용됨을 보여준다. 원순모음에서도 중세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오’와 ‘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음소였다가 점차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
을 것이다. 이 또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 [±RTR] 자질의 적용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5.2.3. 종성 및 ‘ㅅ’계 합용병서
5.2.3.1. ‘-ㄹ’와 ‘-ㄷ’
앞서 5.1절의 종성 자음의 대응 고찰에서 한글의 ‘-ㄷ’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t, -d’과 대응하고, ‘-ㄹ’ 종성자음은 범자 ‘-r’ 자음과 대응한다. 이
러한 대응은 중세한국어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한국어의 종성 자음 ‘-
ㄷ’과 ‘-ㄹ’는 음소적인 대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한국어가 이전부터 ‘-ㄷ’와 ‘-ㄹ’의 대립이 있었다면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국한자음 즉 현실한자음에서 무엇 때문에 모두
‘-ㄹ’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그동안 한국한자음의 연구 분
야 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난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정리는 주재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주재진
(2006)에 의하면 기존 연구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는 중국음 수용의 결과로 보는 것인데 주요 연구로 有坂秀世(1936), 칼크렌
(1954), 이기문(1972), 송기중(1995), 주성일(2000) 등이 있다. 주로 중국어
에서 입성운미의 소실 과정에서 약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중국어 운미의 약
화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한국 내부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주요 연구는 河野六郞(1968), 李炳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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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김형주(1989), 이장희(2005)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중국어에서 받아
들일 때는 –t이었지만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 –t>-r의 약화 현상에 의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째의 견해는 중국어의 –t를 한국어에서 –l로
대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주요 연구로는 박병채
(1971[1973]), 강신항(1997[2003]), 엄익상(2001) 그리고 중국의 楊耐思
(1997) 등이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중국어 입성운미의 약화 현상은 중국어 음운사
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아무리 일러도 후기 중고한어 이
전 시기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입성운미의 약화는 북방음에서 보편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남방음에서는 입성운미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
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이미 활발하였으며
중국어와의 접촉은 북방음은 물론 남방음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적
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어 입성운미 약화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라고 본다 하여도 음운변
화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과도기의 혼용 현상이 보여야 하지만 한국한자음
에서 ‘-ㄹ’ 설내입성운미의 반영은 너무나도 정연하다. 따라서 한국어 내부
음운변화의 가설도 설득력이 약하다.
본고는 진언 표기의 고찰을 통하여 세 번째의 견해, 즉 중국어의 –t를
한국어의 –l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t, -d, -r’와 모
두 대응하지만 한글은 ‘-ㄷ’가 ‘-t, -d’와 대응하고, ‘-ㄹ’는 ‘-r’와 대응하는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사실 중국어의 *-t 자
음운미가 한국어의 ‘-ㄷ’와도 대응 가능하고 ‘-ㄹ’와도 대응 가능함을 보여
준다. 특히 고대 한국어 시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중국어의 한자를 차자
표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차자표기의 재구
방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고대 한국어의 음운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장희(2005)에서는 고구려의 한자음은 한어의 [-t>]를 ①ø, ②[-di], ③[-ri],




1) 述川郡(一云省知買)<삼사, 권37> : 泝(一作沂)川郡, 本高句麗 述川郡<삼사, 권35>
2) 屑夫婁城, 本肖利巴利忽<삼사, 권37 당군전황표>
3) 悉直郡(一云史直)<삼사, 권37>
위의 예9에 대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1)번 예에 대해서는 ‘川’과 ‘買’가 대응하고 ‘述’과 ‘省知’가 대응한
다. ‘省’는 음차 표기에서 ‘蘇, 所’ 등으로 읽힐 수 있어 중세한국어에서 ‘소’
로 읽혔을 것이다. ‘知’의 전승 한자음은 ‘디’이며 중고음이 [ʈje]이므로 ‘省
知’는 [sUdi]로 재구될 수 있다.
2)번의 예에서는 ‘屑’이 ‘肖利’와 대응하고 ‘夫婁’가 ‘巴利’와 대응하는데
‘肖利’의 ‘利’가 ‘屑’의 [-t>]가 유음으로 변화된 이후의 반영이다. 한어 입성
운미의 [-t>]가 [-r], [-ri]로 반영된 것이다.
3)번 예에서는 ‘悉直’과 ‘史直’이 고구려에서 함께 쓰였음을 의미하는데
‘悉’과 ‘史’는 음차자로 호용되며 ‘悉’은 한어에서 [-t>] 운미를 가졌는데 운
미가 무시된 채 ‘史’와 호용된 것이어서 고구려 한자음이 한어의 [-t>]를 ø
로 수용한 예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결론적으로 [-t>]>[-r]를 세 단계로
보았는데 1단계는 한어의 [-t>]를 [-di]으로 수용(고구려어의 개음절 구조
제약), 2단계는 d→r/V_i(고구려어 내의 음운변화), 3단계는 i→ø/V_으로 고
구려 폐음절화이다.
본고의 진언 표기 방법의 고찰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함을 보았다.
예10
-k/-ㄱ/見*k, -k/-ㄱ/溪*kh, -p/-ㅂ/幇*p, -ṣ/-ㅅ/生*ʃ, -s/-ㅅ/心*s,
-r/-ㄹ/囉(聲母)*?, -r/-ㄹ/㗚(聲母)*?, -r/-ㄹ/哩(聲母)
위의 예10을 보면 만약 고대 한국어 시기의 차자표기에서도 진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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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즉 한국어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면 예9에서의 1)번을 다르게 재구할 수 있다. ‘省
知’에서 ‘知’는 음절말 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sUd]으로 재구된다.
그리고 2)번 예에서 ‘屑’과 ‘肖利’가 비록 하나는 1음절의 한자 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2음절의 한자 표기로 서로 다르지만 이 두 표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는 같은 1음절일 수 있다.
본고 제3장과 제4장의 고찰을 보면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 자음운미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 표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복자음 음절에서 단
순한 자음의 표기에서 한자의 성모만 적용되어 자음운미의 유무와 상관없
게 된다. 즉 진언의 한자 표기에서 음성운의 ‘史’와 입성운의 ‘悉’은 모두
같은 범자 ‘si’ 혹은 ‘s’를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9의 3)번 예에서 ‘悉
直’과 ‘史直’은 한자의 운미와 상관없이 이들은 동일한 한국어 음절의 표기
일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이 진언 표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예9의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를
재해석한다면 1)번에서 ‘述’는 ‘省知’와 대응되고, 2)번에서 ‘屑’는 ‘肖利’와
대응되게 된다. 차자표기에서도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당시 한국
어의 음절말 자음 ‘知[-d]’와도 대응이 가능하고, ‘利[-r]’와도 대응이 가능
하게 된다.
차자표기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면서 동일한 한국어의
음절에 다양한 표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차자표기의 방법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음운변화 설정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장희(2005)에서의 ‘-di’와 ‘-ri’를 각각 ‘-d’와 ‘-r’으로 본
다면 2단계의 음운변화인 ‘d→r/V_i’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에는 음절말 자음이 ‘知[-d]’와 ‘利[-r]’가 있는데 중
국어에는 *-t 운미 하나만 있어서161), 한국어 ‘-d’의 차자표기에도 *-t 자
음운미의 한자 ‘述’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r’의 차자표기에서도 *-t 자음
운미의 한자 ‘屑’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가 중국어음을
받아들여서 한국한자음으로 나타내려면 한국어의 ‘-d’와 ‘-r’ 두 가지 음에
161) 상고한어에는 *-l 자음운미가 재구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설모음에 제한되
어 있고 중고한어에 이르러 대부분 *-i으로 변화한다. 위의 차자표기 예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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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어 *-t 음가의 자음운미 글자들은 한
국어에서 ‘-r’보다 ‘-d’가 음성적으로 더욱 가까웠을 것이다.
문제는 고대 한국어 시기의 ‘-d’가 과연 중세한국어의 ‘-ㄷ’ 종성자음과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가이다. 고대한국어 시기의 주요 연구 자료는 차자표
기이다. 진언 표기도 외국어 표기이고, 차자표기도 최초에는 외국어인 중국
어의 음가를 갖고 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어 표기와의 대응에서 ‘-d’와
‘-r’의 대립이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어에 이러한 음소 대립이 존재하였음
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가도 일치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언어접
촉의 시각에서 유사한 음가의 대응도 가능하다. ‘-d’는 유음의 폐쇄음화로
쉽게 설명이 가능한 자음이므로 외국어 표기에서 ‘-d’와 ‘-r’의 대립이지만
한국어 내부의 실제 음소 대립은 아마 두 가지의 유음일 수도 있다.
차자표기 연구에 따르면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두 가지 유음의 음소 대
립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尸’와 ‘乙’의 대립이다. 이들의 음가는
모두 유음과 관련되며, 문법형태소로 나타날 때의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고대 한국어시기의 음소 대립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고대 한국어
의 재구음을 대개 ‘尸’은 ‘ㅀ’, ‘乙’은 ‘ㄹ’로 보고 있다.162) 그리고 이 두 가
지의 유음 중 외국어 표기에서 음성적으로 ‘-d’와 유사하였을 것은 ‘ㅀ’일
것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운서『동국정운』은 현실 한자음의 ‘-ㄹ’를
모두 ‘-ㅭ’으로 교정하였다. 동국정운은 당시 한자음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
국어의 음운체계에 가깝게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국어 *-t의 음가와 현실 한자음의 ‘-ㄹ’ 음가의 차이가 크므로 보다 가까
운 음가의 ‘-ㅭ’으로 교정하였을 것이다. 한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만약 ‘ㄹ’
와 ‘ㅀ’의 두 가지 유음이 있다면 중국어 *-t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유음은
그 중 ‘ㅀ’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대한국어 시기에 중국어의 *-t 자음운미는 한국한자음에
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유음 ‘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
대한국어로부터 중세한국어 시기로 내려 가면서 ‘ㅀ’와 ‘ㄹ’ 이 두 가지 유
음의 음소대립이 점차 사라지면서, 특히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하나
162) 황선엽(2000), 한경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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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半舌音 문자 ‘ㄹ’를 만들면서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하나의 설내입성운
미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본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와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더욱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진언의 한글 표기 방법을 통하여 고대 한국어의 차자표기의
표기 특징을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163)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ㅅ’ 종성자음
진언의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되는 합용병서의 종류는 ‘ㅅ’계 합용병서뿐이다. 먼저 합
용병서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다. 합용병서 표기와 혼용되는
기타 표기도 함께 제시할 것인데 ‘ㅅ’ 종성자음의 표기 예는 ★으로 표시하
였고, ‘​’ 모음을 추가한 2음절 표기의 예를 사용하는 경우는 l으로 표시
하였다.
아래는 ‘ㅼ, ’의 합용병서 표기이다.
예11
1) ㅼ/st-: ​/sta/娑多, ​/sti/娑底, ​/stya/娑底也, ​라/strā/薩怛囉
2) ㅼ/ṣṭ-: ​/ṣṭa/瑟吒, ​/ṣṭai/瑟, ​라/ṣṭra/瑟吒囉, ​​/ṣṭaṁ/史擔
3) ㅼ/ṣṭh-: ​/ṣṭha/瑟吒, ​/ṣṭhi/瑟底
4) /ṣṭ-: ​/ṣṭi/瑟恥(耻) ★봇티/pu-ṣṭi/補瑟置
위의 예11에서 1)번부터 3)번까지 ‘ㅼ’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응
하는 범자 자음은 각각 ‘st-, ṣṭ-, ṣṭh-’로 다르다. 4)번의 예에서 합용병서
‘’가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범자 자음은 ‘ṣṭ-’이다. 앞서 2)번에서 범자
자음 ‘ṣṭ-’는 ‘ㅼ’와 대응되므로, ‘ㅼ’와 ‘’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ṣṭ-’에서 ‘ṣ’를 제외한 단순한 ‘ṭ’ 자음의 한글 표기에서도
‘ㄷ’와 ‘ㅌ’가 혼용된다.
163) ‘gra/알/蘖囉[二合]/1’, ‘mra/말/沫/1’의 예외도 있는데 ‘-ㄹ’ 종성자음과 관련하여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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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번의 예에서 ★의 표기가 있는데 이 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
가 예상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즉 ‘pu-ṣṭi’의 두 번
째 범자 음절 ‘ṣṭi’는 앞서 예의 표기 ‘​’와 같이 합용병서로 표기되어도 되
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 ‘pu-ṣ’는 ‘봇’으로, ‘ṭi’은 ‘티’로 표기되었다.
진언 표기에서 비록 ‘ㅼ’과 ‘’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당시 중
세한국어의 합용병서 표기에서 ‘ㅼ’이 더욱 일반적인 표기인데 비하여 ‘’
은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생소한 표기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제4장의 복
자음 음절의 표기 방법에서 합용병서 표기는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 제
1자음이 S계인 복자음 음절에 사용된다는 규칙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진언
표기의 범자 음절 대응 규칙에 의하면 ‘’ 표기가 마땅하지만 당시 중세한
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이므로 이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혼용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ㅽ’의 합용병서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12
1) ㅽ/ṣp-: ​/ṣpā/澀跛, ​례/ṣpre/澀必㘑
2) ㅽ/sph-: ​/spha/瑟破, ​/spho/瑟普, ​/spho/薩普, ​/spho/娑普
3) ㅽ/sv-: ​/sva/沙嚩/4, ​​/svaḥ/娑嚩/3 l​​/svā/娑嚩/132, ​​/svā/薩嚩/22
위의 예12를 보면 ‘ㅽ’ 합용병서 표기에 대응되는 범자음절은 ‘ṣp-,
sph-, sv-’ 등이 있다. 1)번과 2)번의 범자 자음 ‘ṣp-, sph-’은 ‘제1자음+C’
류 복자음 음절 유형에 속하므로 합용병서 표기의 규칙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3)번의 범자 자음 ‘sv-’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으로 복자음 음
절의 일반 대응의 표기 규칙에 의하면 마땅히 ‘​’ 모음을 첨가한 2음절 표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3)번에서 l의 기타 표기 예가 있는데 ‘​
​’로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각각 132회, 22회이다. 즉 3)번의 합용병서
‘​’가 4회, ‘​​’이 3회 나타나는 것은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러한 예외 표
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진언 표기의 규칙에 따르면 ‘​’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표기에 ‘ㅽ’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2음절 표기보다 1음절
표기가 더 경제적이므로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ㅻ, ㅺ, ’ 등의 합용병서 표기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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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3
1) ㅺ/sk-: ​리/skṛ/塞訖哩/8164) l​간(건)나/ska-nda/塞謇娜/2
2) ㅻ/ṣṇ-: /ṣṇi/瑟抳/9 ★밋노/vi-ṣṇo/尾瑟努/1, ​릿나/kṛ-ṣṇa/訖哩瑟拏/1
l​니/ṣṇi/瑟抳/1, ​나/ṣda/瑟拏/1
3) /sm-: /sma/娑麽/2 ★밧마/pa-sma/跛娑麽/1 l​마/sma/娑麽/4
위의 예13은 앞서 다른 합용병서에 비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출현율이 높
지 않은 예들이다. 1)번의 ‘ㅺ’는 중세한국어에서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합
용병서 표기이다. 이에 진언 표기에서도 ‘​리’ 표기 예가 나타난다. 하지만
l의 ‘​간’ 혹은 ‘​건’의 2음절 표기도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도 ‘​​’ 혹은 ‘​​’ 즉 종성자음 ‘-ㄴ’와 결합하는 음절의 출
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표기가 부자연스럽기에 2음절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2)번 예의 ‘ㅻ’과 같이 진언 표기에서의 ‘’가 보인다. 중세한국어
의 한글 표기에서 ‘ㅻ’의 합용병서 표기 예로는 지금까지 ‘​​(男)’ 하나의
예만 발견된다. ‘ㅻ’의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아니었으므로 ★의 ‘밋노,
​릿나’와 같이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l의 ‘​니, ​나’의 2음절 표기법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중세한국어에서도 ‘ㅅ’ 종성자음과 혼용되는 현상
이 나타나는데, 『석보상절』19에서 ‘갓나​’의 예가 2회 나온다(김성규
1996:18-19 참고).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3)번의 ‘’와 같이 특이한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
다. 실제 중세한국어의 표기에서는 이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또
한 자주 사용하는 표기가 아니므로로 ★에서 ‘밧마’의 ‘ㅅ’ 종성자음 표기와
l의 ‘​마’의 2음절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위의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 표기는 ‘ㅅ’ 종성자음의 분리 표기
164) 범자 ‘skṛ’는 사실 ‘-s#kṛ’의 경계가 있다. 즉 ‘s’는 앞의 형태단위 마지막 자음이고
‘kṛ’는 후행하는 어휘의 첫 음절이다.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한자 표기에서 ‘塞訖哩’로
묶어서 그리고 ‘三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국어의 번역에서 음이 들리는 데로 적었
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 표기 역시 한자를 따라서 이를 하나의 복자음 음절로 인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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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 ’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 ‘바
​​, 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외 기타 ‘城 밧긔 (龍 69), 안팟긔 (釋 19,
23)’, 혹은 ‘숫글 (楞 7.16), 숫근(楞 8.97)’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이익섭
1992:157).
그럼 이러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음가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세
한국어시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자음군으로
발음하였다는 견해와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
뉜다.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는 최현배(1942), 허웅(1965) 등이 대표적이고
된소리로 보는 견해는 이기문(1955, 1972)가 대표적이다(박창원 1996:
176-177 참고).
앞서 진언 표기의 예에서 합용병서 ‘’, ‘ㅻ’, ‘’의 특이한 표기들이 나
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 ’ 표기는 중세한국어 고유어의 표기에서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ㅻ’ 또한 ‘​​’ 하나만 나타나고 있다. ‘, ’
를 단순히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표기의 음가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중세한국어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설상 단순한 외국어표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기는 특히 유기음의 ‘ㅌ’
와 결합하는 ‘’, 비음의 ‘ㄴ, ㅁ’와 결합하는 ‘ㅻ, ’의 존재는 된소리를 표
현하였다 보기보다 자음군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창원
(1996:177)에서는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외국어와의 전
사 비교 역시 전사 자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범자의 복자음 음절에서 자음의 연쇄 발음을 표
기하기 위해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
​, ​간, ​니, ​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합용병서의 ‘​, ​,
, ’와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당시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
즉 경음이었다면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중세한국어의 ‘-ㅅ’ 종성자음의 음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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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허웅(1953, 1958), 이기문(1959) 등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ㅅ’
와 ‘ㄷ’는 순전히 표기법의 문제일 뿐 음절말에서의 음성실현형은 내파음
[t>]이라 보았다가 이후 이기문(1961, 1963, 1972), 허웅(1965, 1975) 등에서
는 점차 견해를 바꾸어 [t>]까지는 中和가 미치지 못한 ‘내파적인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도 그 마찰은 매우 약한 [s]음’일 것으로 보았다. 이
중적 음가의 표기 견해도 있는데 박창원(1991)에서는 음절말에서 [s]와 [ʔ]
가 모두 종성표기 ‘ㅅ’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이상의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김경아 1992:114-115 참고). 이에 김경아(1992)에서는 15세기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에서 ‘ㅅ’과 ‘ㄷ’의 대립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며 ‘ㅅ’이
내파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라 보았고 중간 단계로 ‘ㆆ’와 等價일 것이라 하
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진언 표기 고찰에 의하면 ‘-ㄷ’ 종성자음은 범자 ‘-t,
-d’와 대응되고 동시에 한자는 *-t 자음운미와 대응되고 있으며 ‘-ㅅ’ 종성
자음의 혼용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ㅅ’ 종성표기는 오히려 ‘ㅅ’계 합용
병서와 나타난다. 앞서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 모음의 2음절
표기 ‘​​, ​나, ​마’와 혼용되면서 자음군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
한바, 이러한 자음군 표기와 ‘ㅅ’ 종성자음의 혼용은 만약 내파음으로 발음
되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파적인 [s] 혹은 내파화 과정의
음가로 본다면 진언 표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어의 표기인 것으로 해석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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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한글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제2장에서는 진언 범자를 이해하고 진언 텍스트의 성격과 특징을 알
아보았으며 범자의 음절 분석과 음절 유형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범자와
한글, 한자를 음절단위의 대응 예로 분리시켰다.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 범
자에 대한 한글 표기 예들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주로 한글의 표기방법과 梵-韓-中 음소대응
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음가는 전기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를 적용하
였다.
먼저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기본 범자 음절에서 ①범자 자음 ‘ś’와 ‘y’ 대응에 한글 ‘시’와 ‘이’가 적
용된다. 예를 들어 ‘śa, ya’ 대응의 한글 표기에서 상향이중모음의 ‘샤, 야’
로 되어 있다. ②범자 ‘e’ 모음 대응에 한글 ‘예’ 표기가 일반적이다. 일부
범자 ‘ai’ 모음 대응에도 ‘예’ 표기가 반영되는데 이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범자 ‘ai’ 대응의 한글 모음 표기는 ‘애, ​, 에’가 일반적이다.
③범자 ‘u’와 ‘o’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으며 같
은 범자 모음에 한글 표기가 혼용한다.
복자음 범자 음절에서 한글은 비교적 다양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kra’의 한글 표기는 ‘​라’이다. 이런 표기방
법은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일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하지만 제2자음
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음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kya’
는 한글 ‘갸’로 표기한다. 한자 표기에서는 표기법의 차이가 없이 모두 ‘二
合’으로 표기한다. 즉 상향이중모음의 한글 표기는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현
상이다. ②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
자음과 대응하여 폐음절로 나타나는 표기법이 제일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범자 ‘ma-rga’의 한글 표기는 ‘말아’이다. 한글의 종성자음 ‘-ㄹ’는 범자 자
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계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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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 대응의 한글 표기가 ‘​’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음소대응의 규칙성을 보면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
서 실제 진언 표기의 梵-韓-中 음소 대응은 상당히 규칙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梵-韓-中 음소 대응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대진언(1485)의 표기 규칙과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거의 일치함을 보았다. 이로부터 진언의 한글과 한자 표기는
상당히 엄격한 규칙대응에 의하여 작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나타나는 일부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우선 한글 자음 ‘ㄱ, ㄷ, ㅂ’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
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비록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
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의 대응에서는 우선 실담장에서 범자 모음과 한글 모음은 1:多로
대응하는 현상 즉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표기의 모음은 ‘아, ​, 어,
으’가 대응하는 현상은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체계화하여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모음은 한자 운모의 등운과 관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하는 경향
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주목한 것은 한글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글 종성 자음의 ‘-ㄹ’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의 독법 연구에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한자 ‘知’의 聲母는 한국어 [-d]와 대응할 수 있고, ‘利’의 聲母는 [-r]
와 대응한다. 그리고 ‘ㅅ’계 합용병서 표기가 ‘-ㅅ’의 종성자음과의 혼용되
어 표기한다. 이는 당시 적어도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화
되지 않았을 것이며 ‘ㅅ’ 종성자음은 완전히 내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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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오대진언(1485)의 진언 텍스트
1) 신묘장구다라니
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namo ratna trayāya(1)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aya(2) bodhi atvāya mahā











ṇa karaya tasyamyeṁ(7) namaḥ skṛtvā(8) imāṁ(9) aryā valokite śvāra










dhanāṁ(13) śūbhaṁ ajeyaṁ(14) sarvā bhūtānāṁ(15) bhavamarga
miśūdhakam(16) tadyathā(17) oṁ(18) aloke aloka(19) matilokā tikrānte(20)
hehe hale(21) ma
한자
馱喃引三 輸伴阿薺琰四 薩㗚嚩[二合]步引跢引喃五 婆嚩沫㗚誐[二合]尾戌馱劒六
怛你也[二合]他引七 唵八 阿路計阿路迦九 麽底路迦引底羯囒[二合]諦二十 醯醯賀嚟一 摩
오대
1다1남￮ 1슈1반￮2애2​2염￮ 1살1바￮2보1다1남￮ 1바2바1말2아￮1미1슈1다2감￮ 
다1냐1타￮ 2옴￮ 2아1로2계￮2아1로가￮ 2마1디1로1가￮1디​1란2뎨￮ 
2혜2혜￮1하2례￮ 2마[25b]
진언
hābodhi satvā(22) smara smara hṛdaya(23) korū korū karma(24) sādhaya
sādhaya(25) dhuru dhurū miyānte(26) mahā viyānte(27) dharadhara dhalī
한자
賀冒地薩怛嚩[二合]引二 娑麽[二合]囉娑麽[二合]囉紇哩[二合]娜野三 矩嚕矩嚕羯㗚麽[二合]四
娑引達野娑馱野五 度嚕度嚕尾演引諦六 摩賀尾演諦七 馱囉馱囉達噒
오대
1하1모1디￮1사​1바￮ 1​2마1라￮1​2마1라￮1​2리2나2야￮ 2구1로￮2구1로￮갈2마￮ 
1사1다2야￮1사1다2야￮ 2도1로￮2도1로￮2미1연2뎨￮ 2마1하￮2미1연2뎨￮ 
1다1라1다1라￮1다1린[26a]
진언
nre(28) śvāra calacala(29) mala vimala(30) amala murte(31) ehyehe(32) loke
śvārā rāga(33) viṣavi nāśaya(34) dveṣavi ṣavi nāśaya(35) mohā
한자
捺嚟[二合]引八 濕嚩[二合]囉左攞左攞九 摩攞尾摩攞三十 阿摩攞母㗚諦一 曀醯曳[二合]呬二
路計濕嚩[二合]引囉囉引誐三 尾灑尾曩引捨野四 禰吠[二合]灑尾灑尾曩捨野五 謨引賀
오대
2​2례￮ 11​1라￮자라자라￮ 2마라￮1미2마라￮ 2아2마라￮1몰2뎨￮ 1예2혜2혜￮ 
1로2계￮11​1라￮1라2아￮ 1미사1미￮1나1샤2야￮ 2​2볘사1미￮사1미￮1나1샤2야￮ 
1모1하￮[26b]
진언
cala viṣavi nāśaya(36) horū horū(37) mala hurū hale(38) panma nābhā(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ū surū(42) budhya budhya(43) bodhaya bo
한자
左羅尾灑尾曩捨野六 虎嚕虎嚕七 麽攞虎嚕賀黎八 鉢娜麽[二合]曩婆引九 娑囉娑囉四十
悉哩悉哩一 素上嚕素嚕二 沒地野[二合]沒地野[二合]三 冒馱野[二合]冒
오대
자라￮1미사1미￮1나1샤2야￮ 1호1로￮1호1로￮ 2마라￮1호1로￮1하2례￮ 
바2​2마￮1나1바￮ 1사1라￮1사1라￮ 1시2리￮1시2리￮ 2소1로2소1로￮ 
1몯2댜1몯2댜￮ 1모1다2야￮1모[27a]
진언
dhaya(44) maitrīya(45) nilakaṇṭha(46) kamasya darśanāṁ(47) pra hlā daya
mānaḥ(48)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svāhā(53)
siddhāyoge śvāraya(54) svāhā(55)
한자
馱野[二合]四 昧怛哩[二合]野五 攞建姹六 迦麽寫捺哩捨[二合]喃七
鉢囉[二合]賀囉[二合]娜野摩引諾八入 娑嚩[二合]引賀引九 悉馱野五十 娑嚩[二合]賀一
摩賀悉馱野二 娑嚩[二合]賀三 悉馱喩藝 濕嚩[二合]囉野四 娑嚩[二合]賀五
오대
1다2야￮ 2​​1리2야￮ 1니라2간타￮ 가2마2샤￮1​​1샤1남￮ 
​1라￮1​라￮2나1야￮1마1낙￮ ​1​1하￮ 1싣1다2야￮ ​1​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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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본다라니
165) 신묘 한자 총 79句. 오대진언 67句가 두 개 반복. 그 뒤로 모두 하나씩 밀려서 78구로 오
류가 발생. 망월사본에서 정정.
166) 오대진언(1485)에서 제67구에 ‘七’이 있으므로 제68구로 마땅히 ‘八’이 되어야 하는데 원
본에서 ‘七’로 되어 있어 오류가 생겼다. 뒤의 구도 모두 숫자 하나씩 차이가 있어 마치 78
句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땅히 총 79句가 되어야 한다. 이의 오류를 바로
잡아 표기할 것이며 새로 수정한 부분을 괄호로 표기하여 ‘[八], [九]..’등으로 하였다.
2마1하1싣1다2야￮ ​1​1하￮ 1싣1다2유2예￮11​1라2야￮​1​1하￮[27b]
진언
nila kaṇṭhaya(56) svāhā(57) varaha mukha(58) siṁha mukhaya(59)
svāhā(60) padmā hastaya(61) svāhā(62) cakra yukdhaya(63) svāhā(64)
śaṅkha śabṇane(65) bodhanaya(66) svāhā(67)
한자
攞建姹野六 娑嚩[二合]賀七 嚩囉賀目佉八 僧賀目佉野九 娑嚩賀六十 鉢娜麽[二合]引
賀娑跢野一 娑嚩[二合]賀二 作羯囉[二合]欲馱野三 娑嚩[二合]賀四 商佉攝娜寗五
冒達曩野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1니라￮2간타2야￮ ​1​1하￮ 2바1라1하￮1목카￮ 1싱1하￮1목카2야￮ ​1​1하￮ 
바2​2마￮1하​2야￮ ​1​1하￮ 자​1라￮1욕1다2야￮ ​1​1하￮ 
1상카￮1셥1나2녜￮ 1모1다1나2야￮ ​1​1하￮[28a]
진언
mahāla koṭa(68)165) dharaya(69) svāhā(70) vama skāṇṭha niśa sthita(71)
kṛṣṇa jinaya(72) svāhā(73) vyaghra carma(74) niva sanaya(75) svāhā(76)
namora tnatra yā
한자




2마1하라￮2구타￮ 1다2라2야￮ ​1​1하￮ 2바2마￮​2간타￮2니1샤￮1시2톄다￮ 
​2릿1나￮2​1나2야￮ ​1​1하￮ 2먀1​1라￮잘2마￮ 2니2바￮1사1니2야￮ 
​1​1하￮ 1나1모1라￮​1나​1라￮1야[28b]
진언 ya(77) namaḥ arya valokite śvāraya(78) svāhā
한자 野[七] 曩莫啊引哩也[二合]嚩路枳諦濕嚩[二合]囉野[八] 娑嚩[二合]賀
오대 2야￮ 1나1막￮1알2야￮2바1로2기2뎨￮11​1라2야￮ ​1​1하[29a]
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te śvāraya(2) bodhisatvāya(3) mahāsatvāya(4) mahākārūṇikaya(5)
mahāviraya(6) sahāsrakṣaya(7) sahāsraśrīṣaya(8) sahāsra pana
한자




뎨￮​라야￮ 모디사​바야￮ 마하사​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마하미라야￮ 
사하￮​락사야￮ 사하​라￮리사야￮ 사하​라￮바나[29b]
진언
ya(9) sahasra jihvaya(10) sahāsrabhūjāya(11) ehebhagavaṁ(12) arya
valokite śvāra(13) ograatyogra(14) mahāogra(15) mahānada(16) kiriki
한자 野九 娑賀娑囉[二合]尒賀嚩[二合]野十 娑賀娑囉[二合]步惹野一 曀呬婆誐刎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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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수구다라니
167) 20구와 22구 사이의 21구일 것인데 오류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의
예들은 [] 괄호로 보충하여 표기하였다.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진언
buddhābhaṣṭaṁ sarvātethāgatā saṁmantā jvalavala viśoddhe sphoridā













야￮ 사하​라￮​​배야￮ 사하​라￮보​야￮ 예혜￮바아믄￮ 
알야￮바로기뎨￮​라￮ 오​라￮아듀​라￮ 마하오​라￮ 마하나나￮ 기리기[30a]
진언
ri kirikiri(17) mirimiri mirimiri(18) ciriciri ciriciri(19) natyonatyo
natyonatyo(20) krasakrasa krasakrasa[21] korukoro ko
한자
哩枳哩枳哩七 弭哩弭哩弭哩弭哩八 喞哩喞哩喞哩喞哩九 曩跓曩跓曩跓曩跓二十
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一]167) 矩嚕矩嚕矩
오대
리￮기리기리￮ 미리미리￮미리미리￮ 지리지리￮지리지리￮ 나듀나듀￮나듀나듀￮ 
​라사​라사￮​라사​라사￮ 구로구로￮구[30b]
진언
rukoru(22) ehyehe(23) mahāvira(24) malaṇdana(25) viryeṇdana(26)
sarvākamāṁmeṁ prayecha(27) śighraṁ vahameṁ(28) raṣṭaraṣṭaṁ
sarajakakkuro(29) sa
한자




로구로￮ 예​혜￮ 마하미라￮ 마란나나￮ 미련나나￮ 살바가맘​​￮라예차￮ 
시​람￮바협​​￮ 라​라​​￮사라​​​구로￮ 사[31a]
진언
ha srabhūja(30) saha sravira(31) lokaiśvara sadhaya(32) sana




娑娜悉朕銘婆嚩三 嚩囉努婆嚩四 阿虞嚕婆嚩弭五 唵曩謨窣堵[二合]帝婆誐刎六
오대
하￮​라보​￮ 사하￮​라미라￮ 로계​라￮사다야￮ 사나￮싣딤​​바바￮ 
바라노바바￮ 아우로￮바바미￮ 옴￮나무​뎨￮바아믄￮[31b]
진언





오대 알야￮바로기뎨￮​라￮ ​라모댜￮​라시나맘￮ 바라노마마￮ 바바혜￮​와하[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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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namaḥsarvā tathāgatanaṁ(1) namonamaḥ(2) sarvā
한자 曩莫薩嚩引怛他去誐跢引喃引一 曩謨曩莫二入 薩嚩
오대 나막살바￮다타아다남￮ 나모나막￮ 살바[34a]
진언
buddha(3) bodhi satvā(4) buddhādharmā siṁkhebhyaḥ(5) oṁ(6) vipula
garbhe(7) vipula vimale(8) jayagarbe(9) vajra jvala garbhe(10)
gatigahani(11) gagana viśu
한자
沒馱引三 冒引地薩怛嚩[二合]引四 沒馱引達磨引僧契毗藥[二合]五 唵六 尾補攞蘖陛七
尾補攞尾麽㘑八 惹野蘖陛引九 嚩日囉[二合]入嚩[二合]攞蘖陛十 誐底誐賀一
誐誐曩尾戌引
오대
몯다￮ 모디￮사​​￮ 몯다달마￮​​켸뱍￮ 옴￮ 미라￮알볘￮ 미보라￮미마례￮ 
​야알볘￮ 바​라￮​​라￮알볘￮ 아디아하니￮ 아아나￮미슈[34b]
진언
dhani(12) sarvāpāpa viśodhani(13) oṁ guṇavati(14) gagariṇi(15) girigiri(16)
gamari gamari(17) gaḥhagaḥha(18) gargāri gargāri(19) gagari gagari(20)
한자
馱二 薩嚩播引跛尾秫引馱三 唵引虞拏嚩底四 誐誐哩抳五 儗哩儗哩六
誐麽哩誐麽哩七 誐賀虐賀八 蘖誐引哩蘖誐引哩九 誐誐哩誐誐哩二十
오대
다니￮ 살바바바￮미슈다니￮ 옴￮오나바디￮ 아아리니￮ 이리이리￮ 아마리￮아마리￮ 
아하악하￮ 알아리￮알아리￮ 아아리￮아아리[35a]
진언
gaṁbhāri gaṁbhāri(21) gatigati(22) gamani gale(23) gurūgurū(24) gurūṇi
cale(25) gacale mucale(26) jayevi jaye(27) sarvābhaya vigate(28) garbha
saṁ
한자
儼婆哩儼婆去哩一 誐底誐底二 誐麽誐㘑三 虞嚕虞嚕四 虞嚕抳左㘑五
阿左㘑母左㘑六 惹曳尾惹曳七 薩嚩引婆野尾誐帝八 蘖婆三去
오대
암바리￮암바리￮ 아디아디￮ 아마니￮아례￮ 오로오로￮ 오로니￮자례￮ 
아자례￮모자례￮ ​예미￮​예￮ 살바바야￮미아뎨￮ 알바￮삼[35b]
진언
bharaṇi(29) sirisiri(30) mirimiri(31) kīrīkīrī(32) sāṁmantā karṣaṇi(33) sarvā
śatrū pra varthāni(34) rakṣarakṣa mama(35) sarvā satvā nāṁca(36) viriviri
한자




바라니￮ 시리시리￮ 미리미리￮ 기리기리￮ 삼만다￮갈사니￮ 
살바￮샤​로￮​라￮말타니￮ 락사락사￮마마￮ 살바￮사​​￮난자￮ 미리미리￮[36a]
진언
vigatā varaṇa(37) bhāya nāśani(38) surisuri(39) ciriciri kaṁmalevimale(40)
jaye jayavahe(41) jayavati(42) bhāgavati(43) ratna makuṭa(44) mā
한자
尾誐跢去引嚩囉拏七 婆去野曩引捨八 素哩素哩九 喞哩喞哩劒麽㘑尾麽㘑四十
惹曳惹野引嚩系一 惹野嚩底二 婆引誐嚩底三 囉怛曩[二合]麽矩吒四 麽
오대
미아다￮바라나￮ 바야￮나사니￮ 소리소리￮ 지리지리￮감마례미마례￮ 
​예￮​야바혜￮ ​야바디￮ 바아바디￮ 라​나￮마구타￮ 마[36b]
진언
lādhari(45) mahu vividha(46) vicitra vaiṣarū padhāriṇi(47) bhāgavati(48)
mahā vidyadevi(49) rakṣarakṣa mama(50) sarvā satvānāñca(51) sāṁmantā
sarvā
한자








tra(52) sarvāpāpa viśudhani(53) hurūhurū naḥkṣatra(54) mālā dhāriṇi(55)







​라￮ 살바바바￮미슈다니￮ 호로호로￮낙사​라￮ 마라￮다리니￮ 
락사락사￮맘마마￮ 아나타샤￮ ​라나￮바라야￮나샤￮ 바리￮모자야​​￮[37b]
진언
sarvā dukebhyaḥ(60) caṇdicaṇdi caṇdini(61) vegavati(62) sarvāduṣṭa(63)
nivāraṇi(64) śatrū paḥkṣa(65) pra barthāni(66) vijaya vāhaini(67)
hurūhurū(68) murūmu
한자
薩嚩耨契引毗藥[二合]六十 讚抳讚抳讚抳一 吠誐嚩底二 薩嚩訥瑟吒[二合]三
嚩囉抳四 設咄嚕[二合]博乞灑[二合]五 鉢囉[二合]末他去引六 尾惹野嚩呬七
虎嚕虎嚕八 母嚕母
오대
살바￮녹켸뱍￮ 잔니잔니￮잔니니￮ 볘아바디￮ 살바노​￮ 니바라니￮ 샤​로￮박사￮ 
​라￮말타니￮ 미​야￮바혜니￮ 호로호로￮ 모로모[38a]
진언
rū(69) curūcurū(70) ayuḥ pālani(71) suravara varthāni(72) sarvā devatā
pujite(73) dhiridhiri(74) saṁmantā valokite(75) prabhe prabhe(76) suprabhā
viśo
한자
嚕九 祖嚕祖嚕七十 阿去欲播攞一 素囉嚩囉末他引二 薩嚩引禰去嚩跢引布引些帝三
地哩地哩四 三滿跢嚩路引枳帝五 鉢囉[二合]陛鉢囉[二合]陛六 素鉢囉[二合]婆引尾秫
오대
로￮ 조로조로￮ 아욕￮바라니￮ 소라바라￮말타니￮ 살바￮녜바다￮보​뎨￮ 
디리디리￮ 삼만다￮바로기뎨￮ ​라볘￮​라볘￮ 소​라바￮미슏[38b]
진언
ddhe(77) sarvāpāpa viśudhani(78) dharadhara dharaṇi(79) dharadhale(80)
sumusumu(81) rūrūcale(82) cālaya duṣṭāṁ(83) puraya meṁāśāṁ(84)
śrivapu(85) dhanañja
한자
第七 薩嚩引播跛尾戌引馱八 馱囉馱囉馱囉抳九 馱囉馱㘑八十 素母素母一
嚕嚕左㘑二 佐攞野努瑟㸓鳥[二合]三 布囉野茗引阿苫去四 室哩[二合]嚩補五 馱難上惹
오대
뎨￮ 살바바바￮미슈다니￮ 다라다라￮다라니￮ 다라다례￮ 소모소모￮ 로로자례￮ 
자라야￮노​​￮ 보라야￮​​아셤￮ 리비보￮ 다난​[39a]
진언
ya kaṁmale(86) kṣiṇi kṣiṇi(87) vara devara dāṁkuśe(88) oṁ(89) padma
viśoddhe śodhaya śodhayaśoddhe(90) bharabhara(91) bhiribhiri(92)
bhurūbhurū(93) māṅgāla
한자
野劒麽㘑六 乞史[二合]抳乞史[二合]抳七 嚩囉禰嚩囉能矩勢八 唵九
鉢娜麽[二合]尾秫第戌馱野戌馱野秫第去九十 婆囉婆囉一 鼻哩鼻哩二 部嚕部嚕三
懵去誐去攞
오대
야￮감마례￮ ​시니￮​시니￮ 바라￮녜바라￮​​구셰￮ 옴￮ 
바​마￮미슏뎨￮슈다야￮슈다야슏뎨￮ 바라바라￮ 비리비리￮ 보로보로￮ 
​​아라￮[39b]
진언
viśoddhe(94) pavi tramuke(95) khargiṇi khargiṇi(96) khārakhāra(97) jvalita
śile(98) sāṁmantā pra saritā(99) vabhā sitaśoddhe(100) jvāla jvala(101)
sarvā devaga
한자
尾秫第四 跛尾怛囉[二合]穆企五 朅儗抳朅儗抳六 佉囉佉囉七 入嚩[二合]里多始㘑八
三滿多引鉢囉[二合]娑上哩哆引九 嚩婆六168)悉多上秫第一百 入嚩[二合]攞入嚩[二合]攞一
薩嚩引禰嚩誐
오대 미슏뎨￮ 바미￮​라목켸￮ 칼이니￮칼이니￮ 카라카라￮ ​​리다￮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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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만다￮​라￮사리다￮ 바바￮시다슏뎨￮ ​​라￮​​라￮ 살바￮녜바아[40a]
진언
ṇa(102) sāṁmāta karṣaṇi(103) satyavate(104) taratara tārayamāṁ(105)
nāga vilokite(106) lahulahu(107) huduhudu(108) kṣiṇikṣiṇi(109) sarvā grahā
bhākṣaṇi(110) piṁ
한자
拏上二 三去麽多丹羯囉灑[二合]抳三 薩底也[二合]嚩帝四 多上囉多囉跢囉野五
曩引誐尾路引枳帝六 攞虎攞虎七 虎努鼻虎努八 乞史[二合]抳乞史[二合]抳九
薩嚩疙囉[二合]賀薄乞灑[二合]抳百一十 冰
오대
나￮ 삼맘다￮갈사니￮ 사댜바뎨￮ 다라다라￮다라야맘￮ 나아￮미로기뎨￮ 라호라호￮ 
호노호노￮ ​시니￮​시니￮ 살바￮​라하￮박사니￮ ​​[40b]
진언
gari piṁgari(111) cumucumu(112) sumusumu(113) cuvicale(114)
taratara(115) nāga vilokiṇi(116) tāraya tumāṁ(117) bhāgavati(118)
aṣṭamahṁ bhayebhyaḥ(119) saṁmu
한자
蘖哩冰蘖哩一 祖母祖母二 素母素母三 祖尾左㘑四 多囉多囉五 曩誐尾路枳六
跢囉野覩引七 婆去誐嚩底八 阿瑟吒[二合]麽賀引婆上曳毗藥[二合]九 三母
오대
아리￮​​아리￮ 조모조모￮ 소모소모￮ 조미자례￮ 다라다라￮ 나아￮미로기니￮ 
다라야￮도맘￮ 바아바디￮ 아​마하￮바예뱍 삼모[41a]
진언
dra sāgara(120) pāryāntāṁ(121) pātāla gagana taraṁ(122) sarvātra
sāṁmantena(123) diśamandhena(124) vajra prakara(125) vajra paśa






​라￮사아라￮ 바련담￮ 바다라￮아아나￮다람￮ 살바​라￮삼만뎨나￮ 니샤￮만뎨나￮ 
바​라￮​라가라￮ 바​라￮바샤￮만다녜나￮ 바​라￮​​라￮미[41b]
진언
śoddhe(127) bhuribhuri(128) garbhāvati(129) garbhā viśodhani(130) koḥkṣi
sāṁpuraṇi(131) jvala jvala(132) calacala(133) jvalini(134) pra barṣatu
deva(135) sāṁmantena(136) dimyu
한자
秫弟七 部哩部哩八 蘖婆去嚩底九 蘖婆去尾戌馱三十 鋦乞史[二合]三布囉抳一
入嚩[二合]攞入嚩[二合]攞二 左攞左攞三 入嚩[二合]里四 鉢囉[二合]韈灑覩禰嚩五
三去滿帝曩六 你弭庾[二合]
오대
슏뎨￮ 보리보리￮ 알바바디￮ 알바￮미슈다니￮ 국시￮삼보라니￮ ​​라￮​​라￮ 
자라자라￮ ​​리니￮ ​라￮말사도￮녜바￮ 삼만뎨나￮ 니뮤[42a]
진언
da kena(137) amṛta varṣaṇi(138) devatā vatāraṇi(139) abhi
ṣiṁcatumeṁ(140) sugata vara vacana(141) amṛta vara vapuṣai(142)
rakṣarakṣa mama(143) sarvāsa
한자




나￮계나￮ 아​리다￮말사니￮ 녜바다￮바다라니￮ 아비￮션자도​​￮ 
소아다￮바라￮바자나￮ 아​리다￮바라￮바보새￮ 락사락사￮마마￮ 살바사[42b]
진언
tvānāñca(144) sarvātra sarvāda(145) sarvā bhāyebhyaḥ(146) sarbo padra
vebhyaḥ(147) sarbopasargebhyaḥ(148) sarvā duṣṭabhāya bhitasya(149)







​​￮난자￮ 살바​라￮살바나￮ 살바￮바예뱍￮ 살모￮바​라￮볘뱍￮ 살모바살예뱍￮ 
살바￮노​바야￮비다샤￮ 살바￮가리가￮라하￮ 미​라하￮[43a]
진언
vivāda(151) duḥsvapna durdi(152) mitā māṁgalya pāpa vinaśani(153) sarvā







미바나￮ 녹​​나￮놀니￮ 미다￮​​아랴￮바바￮미나샤니￮ 살바￮약사￮락사사￮ 
나아니￮바라니￮ 사라니￮사례￮ 마라마라￮마라바디￮[43b]
진언
jayajaya jayatumaṁ(158) sarvātra sarvākālaṁ(159) siddhyantumeṁ(160)







​야​야￮​야도맘￮ 살바​라￮살바가람￮ 싣뎐도​​￮ 예맘마하￮미념￮ 
사다야￮사다야￮ 살바￮만나라￮사다니￮ 카다야￮살바￮미[44a]
진언
ghnā(164) jayajaya(165) siddhesiddhe susiddhe(166) siddhyasidhya(167)
budhyabudhya(168) purayapuraya(169) pulaṇi pulaṇi(170) puraya
meṁasāṁ(171) sarvāvidyā dhigata
한자
覲曩引四 惹野惹野五 悉弟悉弟蘇悉弟六 悉地野[二合悉地野[二合七 沒地野[二合沒地野八
布引囉野布囉野九 布攞抳布攞抳七十 布囉野茗阿去苫去一 薩嚩引尾你也[二合]地誐多上
오대
​나￮ ​야​야￮ 싣뎨싣뎨￮소싣뎨￮싣댜싣댜￮ 몯댜몯댜￮ 보라야￮보라야￮ 
보라니￮ 보라니￮보라야￮​​아셤￮ 살바미냐￮디아다￮[44b]
진언
burte(172) jayotari(173) jayāvati(174) tiṣṭatiṣṭa(175) sāṁmeya manu
pālaya(176) tathāga tāhṛdaya śāddhe(177) myavalo kayatumaṁ(178) aṣṭabhi
mahādā ru
한자




몰뎨￮ ​유다리￮ ​야바디￮ 디​디​￮ 삼마야￮마노￮바라야￮ 
다타아￮다​리나야￮슏뎨￮ 먀바로￮가야도맘￮ 아​비￮마하나￮로[45a]
진언
ṇa bhaye(179) sarasara(180) prasara prasara(181) savā varaṇa
viśodhani(182) sāṁmantā kāra maṇdala viśoddhe(183) vigate vigate(184)
vigata mala vi
한자
拏婆上曳九 娑囉娑囉八十 鉢囉[二合]娑囉鉢囉[二合]娑囉一 薩嚩嚩囉拏上尾戌馱二
三去滿跢引迦去囉滿拏攞尾秫弟三 尾誐帝尾誐帝四 尾誐多上麽攞尾
오대
나￮바예￮ 사라사라￮ ​라사라￮​라사라￮ 살바￮바라나￮미슈다니￮ 
삼만다￮가라￮만나라￮미슏뎨￮ 미아뎨￮미아뎨￮ 미아다￮마라￮미[45b]
진언
śodhani(185) kṣiṇi kṣiṇi(186) sarvāpāpa viśoddhe(187) mala vigate(188)
tejavati(189) vajra vati(190) trailokya dhiṣṭite svāhā(191) sarvā tathāgata
mudhāna bhi
한자





슈다니￮ ​시니￮​시니￮ 살바바바￮미슏뎨￮ 마라￮미아뎨￮ 뎨​바디￮ 
바​라￮바디￮ ​래로갸￮디​뎨￮​​하￮ 살바￮다타아다￮모다나￮비[46a]
진언
ṣikte svāhā(192) sarvābodhi satvā bhiṣikte svāhā(193) sarvā devatā







​​뎨￮​​하￮ 살바모디￮사​​￮비​​뎨￮​​하￮ 살바￮녜바다￮비​​뎨￮​​하￮ 
살바￮다타아다￮​리나야￮디​다￮​리나예￮​​하￮ 살바￮다[46b]
진언
tā saṁmaya siddhe svāhā(196) īnre īnra vati īnra myavalo kite svāhā(197)











ra mannita pujitāye svāhā(200) vajra dhara vajra pāṇi malavirya dhiṣṭite










ya svāhā(204) veśra maṇāya svāhā(205) caturmahā rāanamaḥ skṛtāya







야￮​​하￮ 볘라￮마나야￮​​하￮ 자돌마하￮라​나막￮​리다야￮​​하￮ 
염마야￮​​하￮ 염마￮보​다￮나막￮​리다야￮​​하￮ 바로나야￮​​[48a]
진언
hā(209) marūtāya svāhā(210) mahā marūtāya svāhā (211) agnaye







하￮ 마로다야￮​​하￮ 마하￮마로다야￮​​하￮ 아​나예￮​​하￮ 
나아미로￮기다야￮​​하￮ 녜바아￮녜뱍￮​​하￮ 나아아￮녜뱍￮​​하￮ 약사[48b]
진언
ga debhyaḥ svāhā(216) rakṣasaga debhyaḥ svāhā(217) gandharvāga
debhyaḥ svāhā(218) asulaga ṇebhyaḥ svāhā(219) garūṇaga ṇebhyaḥ







아￮녜뱍￮​​하￮ 락사사아￮녜뱍￮​​하￮ 안달바아￮녜뱍￮​​하￮ 
아소라아￮녜뱍￮​​하￮ 아로나아￮녜뱍￮​​하￮ 긴나라아￮녜뱍￮​​하￮[49a]
진언
mahura gaga debhyaḥ svāhā(222) maṇuṣaibhyaḥ svāhā(223) amaṇu
ṣaibhyaḥ svāhā(224) sarvāgra hebhyaḥ svāhā(225) sarvā bhutebhyaḥ






마호라￮아아￮녜뱍￮​​하￮ 마노새뱍￮​​하￮  아마노￮새뱍￮​​하￮ 
살바​라￮혜뱍￮​​하￮ 살바￮보뎨뱍￮​​하￮ ​리뎨뱍￮​​하￮ 비샤졔뱍￮[49b]
진언
svāhā(228) apasma rebhyaḥ svāhā(229) kumbhāṇdebhyaḥ svāhā(230) oṁ







​​하￮ 아밧마￮례뱍￮​​하￮ 구반녜뱍￮​​하￮ 옴￮도로도로￮​​하￮ 
옴￮도로도로￮​​하￮ 옴￮모로모로￮​​하￮ 하나하나￮살바￮샤​로남￮[50a]
진언
svāhā(224) daḥhadaḥha sarvāduṣṭā pra duṣṭānāṁ svāhā(225) pacapaca











ṣāṁ śariraṁ(229) jvalaya duṣṭa cittānāṁ svāhā(240) jvali tāya svāhā(241)







삼￮샤리람￮ ​​라야￮노​￮짇다남￮​​하￮ ​​리￮다야￮​​하￮ 
​라￮​​리￮다야￮​​하￮ 닙다￮​​라야￮​​하￮ 삼만다￮​​라야￮​​하￮ 
마니￮바[51a]
진언
draya svāhā(245) purṇa bhadraya svāhā(246) mahā kālaya svāhā(247)









​라야￮​​하￮ 볼나￮바​라야￮​​하￮ 마하￮가라야￮​​하￮ 
마​리￮아나야￮​​하￮ 약시니남￮​​하￮ 락사시남￮​​하￮ 
아가샤￮마​리남￮​​하￮[51b]
진언
sāṁmudra vāsinināṁ svāhā(252) rātri cārānāṁ svāhā(253) divasa carānaṁ







삼모​라￮바시니남￮​​하￮ 라​리￮자라남￮​​하￮ 니바사￮자라남￮​​하￮ 
​리산댜￮자라남￮​​하￮ 볘라￮자라남￮​​하￮ 아볘라￮자라남￮[52a]
진언
svāhā(257) garbhāha rebhyaḥ svāhā(258) garbhā santāraṇi svāhā(259)
hurūhurū svāhā(260) oṁ svāhā(261) svaḥ svāhā(262) bhuḥ svāhā(263)
bhuvaḥ svāhā(264) oṁ bhurbhuvaḥ svaḥ svāhā(265) ciṭi
한자
娑嚩[二合]賀七 蘖婆賀㘑毗藥[二合]娑嚩[二合]賀八 蘖婆跢囉抳娑嚩[二合]賀九
護嚕護嚕娑嚩[二合]賀六十 唵娑嚩[二合]賀一 娑嚩[二合]娑嚩[二合]賀二 僕娑嚩[二合]賀三
部嚩入娑嚩[二合]賀四 唵部囉部[二合]嚩入娑嚩[二合]入娑嚩[二合]賀五 喞置
오대
​​하￮ 알바하￮례뱍￮​​하￮ 알바￮산다라니￮​​하￮ 호로호로￮​​하￮ 
옴￮​​하￮ ​​￮​하￮ 복￮​​하￮ 보박￮​​하￮ 옴￮볼보박￮​​￮​하￮ 
지티[52b]
진언
ciṭi svāhā(266) viṭiviṭi svāhā(267) dharaṇi dharaṇi svāhā(268) agniye







지티￮​​하￮ 미티미티￮​​하￮ 다라니￮다라니￮​​하￮ 아​니예￮​​하￮ 
뎨​바보￮​​하￮ 지리지리￮​​하￮ 시리시리￮​​하￮ 몯댜몯댜￮[53a]
진언
svāhā(273) siddhyasiddhya svāhā(274) maṇdala siddhe svāhā(275) maṇdala







​​하￮ 싣댜싣댜￮​​하￮ 만나라￮싣뎨￮​​하￮ 만나라￮만뎨￮​​하￮ 
시마￮만다니￮​​하￮ 살바￮샤​로남￮​​하￮ ​​바​​바￮​​하￮ ​​바야￮[53b]
진언
stamdhaya svāhā(280) chindachinda svāhā(281) bhindabhinda svāhā(282)
bhañja bhañja svāhā(283) mandhamandha svāhā(284) mauhāya mauhaya






​​바야￮​​하￮ 친나친나￮​​하￮ 빈나빈나￮​​하￮ 반​반​￮​​하￮ 
만다만다￮​​하￮ 모하야￮모하야￮​​하￮ 마니￮미슏뎨￮​​하￮ 솔[54a]
진언
ryesurye surya viśoddhe viśudhaṇi svāhā(287) cadre sucadre purṇa cadre
svāhā(288) grahebhyaḥ svāhā(289) naḥkṣa trebhyaḥ svāhā(290) ś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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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불정다라니
168) 이 ‘六’는 있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류인 듯하다.
一切如來心眞言
진언
oṁ(1) sarvā tathāgatānāṁ murti(2) pravara vigata bhaya(3) śamaya
svameṁ(4) bhāgavati(5) sarvā pāpe
한자
唵一 薩嚩怛他蘖多喃沒㗚底[二合]二 鉢囉[二合]嚩囉尾誐多婆野三 捨麽野娑嚩[二合]銘四
婆誐嚩底五 薩嚩播閉毗
오대
옴￮ 살바￮다타아다남￮몰디￮ ​라바라￮미아다￮바야￮ 샤마야￮​​​​￮ 바아바디￮ 
살바￮바볘[55b]
진언
bhyaḥ(6) svasti(7) rbhavatu(8) munimuni vimuni vimuni(9) care calani(10)
bhāya vigate(11) bhāya hāraṇi(12) bodhibodhi(13) bodhaya bodhaya(14)
buddhiri buddhiri(15) sarvā tathāgatā(16) hṛdaya juṣṭai svāhā
한자
藥[二合]六沙嚩[二合]娑底[二合]七 囉婆[二合]嚩覩八 母你母你尾母你尾母你九
左㘑左攞十 婆去野尾誐帝一 婆去野賀囉抳二 冒地冒地三 冒馱野冒馱野四
沒地里沒地哩五 薩嚩怛他蘖多引六 紇哩[二合]乃野足瑟[二合]娑嚩[二合]賀
오대
뱍￮ ​​​￮ 바바도￮ 모니모니￮미모니￮미모니￮ 자례￮자라니￮ 바야￮미아뎨￮ 




oṁ(1) vajra vati(2) vajra pra tiṣṭita śuddhe(3) sarvā tathāgata mudra





옴￮ 바​라￮바디￮ 바​라￮​라￮디​다￮슏뎨￮ 
살바￮다타아다￮모​라￮디​나￮디​뎨￮ 마하￮모​례￮​​하[56b-57a]








​라혜뱍￮​​하￮ 낙사￮​례뱍￮​​하￮ 시볘￮​​하￮ 션디￮​​하￮ ​​[54b]
진언
styayani svāhā(293) śivaṁkari(294) śintikari(295) puṣṭikari(296) mala
mardhani svāhā(297) srikari svāhā(298) śrīya mardhani svāhā(299) śrīya
jvalani svāhā(300) namau
한자




​야니￮​​하￮ 시밤가리￮ 션디가리￮ 봇티가리￮ 마라￮말디니￮​​하￮ 
리가리￮​​하￮ 리야￮말다니￮​​하￮ 리야￮​​라니￮​​하￮ 나모[55a]
진언 ci svāhā(301) marūci svāhā(302) vegavati svāhā
한자 些娑嚩[二合]賀一 麽嚕些娑嚩[二合]賀二 吠誐嚩底娑嚩[二合]賀




oṁ(1) munimuni(2) munivare(3) abhi ṣiṁcatumāṁ(4) sarvā tathāgata(5)
sarvāvidya bhiṣaikai(6) mahā
한자
唵一 母母二 母嚩㘑三 阿鼻詵左覩引四 薩嚩引怛他蘖多五
薩嚩引尾你也[二合]鼻曬罽六 麽賀
오대
옴￮ 모니모니￮ 모니바례￮ 아비￮션자도맘￮ 살바￮다타아다￮ 살바미냐￮비새게￮ 
마하￮[57a]
진언










oṁ(1) amṛta vare(2) varavara(3) pravara viśoddhe(4) huṁhuṁ(5)
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一 阿蜜哩[二合]多嚩㘑二 嚩囉嚩囉三 鉢囉[二合]嚩囉尾秫弟四 吽吽五 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
오대




oṁ(1) amṛta vilokini(2) garbhā siṁraḥkṣaṇi(3) akarṣaṇi(4) huṁhuṁ(5)
phaṭphaṭ(6) svāhā(7)
한자
唵一 阿蜜哩[二合]多尾路枳二 蘖婆僧囉乞灑[二合]抳三 阿羯灑抳四 吽吽五
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oṁ(1) vimale(2) jayavare(3) amṛte(4) huṁhuṁhuṁhuṁ(5)
phaṭphaṭ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一 尾麽黎二 惹野嚩㘑三 阿蜜哩[二合]帝四 吽吽吽吽五 發吒發吒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
오대 옴￮ 미마례￮ ​야바례￮ 아​리뎨￮ 훔훔훔훔￮ 바탁바탁￮바탁바탁￮ ​​하[58b]
一切如來隨心眞言
진언
oṁ(1) bhārabhara(2) saṁbhara saṁbhara(3) idrīya viśudhani(4) huṁhuṁ(5)
rūrūcale(6) svāhā(7)
한자
唵一 跋囉跋囉二 三婆囉三婆囉三 印捺哩[二合]野尾戌馱四 吽吽五 嚕嚕左黎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namosarvā tathāgatā(1) suṅatāya ārhate(2) saṁmyakṣāṁbuddhāya(3)






나무살바￮다타아다￮ ​​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막살바￮다타아다￮ 
구[61a]
진언
ṭi uṣṇīṣāṁ(5) namaḥsarvābuddhā(6) bodhisatvedhyaḥ(7)
namaḥsaptānāṁ(8) sāṁmyakṣāṁbuddhā koṭināṁ(9) saśravaka






티￮오삼￮ 나막살바몯다￮ 모디사​볘뱍￮ 나막삽다남￮ 삼먁삼몯다￮구티남￮ 
사라바가￮​​가남￮ 나무루계알￮하담￮ 나막​로[61b]
진언








다￮반나남￮ 나막​리￮나아미남￮ 나무아나아미남￮ 나무로계￮삼먁아다남￮ 
나무삼먁￮​라디반나남￮ 나무녜발시남￮ 나막싣[62a]
진언
ddhāvidyā dhararṣināṁ(18) śāpānu graha(19) samarthānāṁ(20) namobra







다미냐￮다랄시남￮ 샤바노￮알하￮ 사말타남￮ 나무​라￮​마녜￮ 나무인​라야￮ 
나무바아바뎨￮ 로​라야￮ 오마바디￮사혜야야￮ 나무[62b]
진언
bhāgavate(26) nārāyaṇdāya(27) pañcamaha mudrā(28) namaḥskṛtāya(29)







바아바뎨￮ 나라연나야￮ 반자마하￮모​라￮ 나막​리다야￮ 나무바아바뎨￮ 
마하가라야￮ ​리보라￮나아라￮ 미​라￮바나가라야￮ 아[63a]
진언
dhi muktāka(34) śmāśana(35) vāsineya(36) mātṛgaṇa(37) namaḥ
skṛtāya(38) namobhagavate(39) tathāgata kolāya(40) namobhāgavate(41)
padma kolāya(42) na
한자




디￮목다가￮ ​마샤나￮ 바시녜야￮ 마​리아나￮ 나막​리다야￮ 나무바아바뎨￮ 
다타아다￮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바​마￮구라야￮ 나[63b]
진언
mobhāgavate(43) vajrakolāya(44) namobhāgavate(45) manikolāya(46)
namobhāgavate(47) garjakolāya(48) namobhāgavate(49) dṛḍhā śurasena(50)
pra
한자 謨婆去誐嚩帝引三 嚩日囉[二合]矩攞引野四 曩謨婆去誐嚩帝引五 麽抳矩攞引野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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曩謨婆去誐嚩帝引七 蘖惹矩攞引野八 曩謨婆去誐嚩帝引九 你哩[二合]茶去戌引囉細曩五十
鉢囉[二合]
오대
무바아바뎨￮ 바​라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마니구라야￮ 나무바아바뎨￮ 
알​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리다￮슈라셰나￮ ​라[64a]
진언
hara ṇarājāya(51) tathāgatāya arhate(52) sāṁmyakṣāṁbuddhāya(53)







하라￮나라​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아미다바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64b]
진언
namobhāgavate(58) akṣobhyāya(59) tathāgatāya ahate(60)







나무바아바뎨￮ 악수뱌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배사쟈우로￮ 볘누랴￮​라바라​야￮ 다타[65a]
진언








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삼보​볘다￮ 사례​라라​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65b]
진언
gavate(72) śakyamunāye(73) tathāgatāya arhate(74)




三藐三沒馱引野五 曩謨婆去誐嚩帝引六 囉[二合]怛曩[二合]矩素麽七 計覩囉引上惹引野八
怛他去引蘖哆引野阿上囉曷[二合]
오대
아바뎨￮ 샤갸모나예￮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라​나￮구소마￮ 계도라​야￮ 다타아다야￮알하[66a]
진언
te(79) sāṁmyaksāṁbuddhāya(80) tesāṁnamaḥ skṛtvā(81)
imāṁbhāgavate(82) stathāga tuṣṇisāṁ(83) mahāśitāta patraṁ(84)
namāaparājitāṁ(85) pratyaṁgirāṁ(86) sarvā
한자




뎨￮ 삼먁삼몯다야￮ 뎨삼나막￮​리​바￮ 이맘바아바뎨￮ ​타아￮도​니삼￮ 
마하시다다￮바​람￮ 나마아바라​담￮ ​라​​이람￮ 살바[66b]
진언
bhūta graha(87) nigraha karaṇiṁ(88) paravidyā chedaniṁ(89) akāla(90)









보다￮​라하￮ 니​라하￮가라님￮ 바라미냐￮쳬나닌￮ 아가라￮ ​리듀￮ 
바리​라￮나가린￮ 살바만다￮ 나무​사님￮ 살바노​￮녹​​나￮ 니바[67a]
진언
raṇiṁ(96) catura śitināṁ(97) grahasahasrānāṁ(98) vidhvaṁsa nakariṁ(99)








라님￮ 자도라￮시디남￮ ​라하사하​라남￮ 미​​​사￮나가린￮ 아​​​￮시디남￮ 
낙사​라남￮ ​라사￮나나가린￮ 아​남￮마하​라하남￮ 미[67b]
진언
dhvaṁsa nakariṁ(104) sarvāśatrū(105) nivārāṇiṁ(106) ghorāṁ(107) dusva
pananāñca(108) nāśaniṁ(109) viṣaśa strāagno otāraṇiṁ(110)
aparājitāṁ(111) mahāghorāṁ(112) mahā
한자





​​​사￮나가린￮ 살바샤​로￮ 니바라님￮ 구람￮ 노​￮바나난자￮ 나샤닌￮ 
미사샤￮​라아​뉴￮오다라님￮ 아바라​담￮ 마하구람￮ 마하[68a]
진언
marāṁ(113) mahācaṇdaṁ(114) mahādiptāṁ(115) mahātejaṁ(116)
mahāśvetāṁ(117) mahājvārāṁ(118) mahāmalā(119) paṇdaravā sini(120)
āryatārāṁ(121) bhṛṁkoṭiṁ(122) caiva vijayā(123) va
한자
摩㘕三 摩賀引贊喃引四 摩賀引捻鉢擔[二合]五 摩賀引帝昝引六 摩賀引濕吠[二合]擔七
摩賀引入嚩[二合]覽引八 摩賀引摩攞引九 半拏囉嚩引枲引二十 啊引哩野[二合]引跢引㘕引一
㪍[二合]矩砧引二 載嚩尾惹野引三 嚩
오대
마람￮ 마하잔남￮ 마하닙담￮ 마하뎨​​￮ 마하​볘담￮ 마하​​람￮ 마하마라￮ 
반나라바￮시니￮ 아랴다람￮ ​​​구팀￮ ​바￮미​야￮ 바[68b]
진언
jra maleti viśrotāṁ(124) padmakāṁ(125) vajra cihmāñca(126)




麽邏引載嚩七 阿跛囉引尔擔八 嚩日囉[二合]難上旎演[二合]左九 尾舍引攞引左三十
扇引跢引吠祢嚩布尔擔引一 燥去弭也嚕引喯引二
오대
​라￮마례디￮미로담￮ 바​마검￮ 바​라￮지​만자￮ 마라​바￮ 아바라￮​담￮ 
바​라￮난닌자￮ 미샤라자￮ 션다볘녜￮바보​담￮ 조먀로반￮[69a]
진언
mahāśvetāṁ(133) āryatārāṁ(134) mahāmalaṁ(135) aparā(136) vajra
śaṁkalāṁcaiva(137) vajra komārī(138) kolandhari(139) vajraha stāca(140)
mahāvidyākāñca namāli
한자





마하볘담￮ 아랴다람￮ 마하마람￮ 아바라￮ 박​라￮​​가람​바￮ 
바​라￮구마리￮ 구란다리￮ 바​라하￮​자￮ 마하미냐건자￮나마리[69b]
진언
kāṁ(141) kosuṁbhā ratnacaiva(142) verūcana(143) kolarthānāṁ(144)
oṣṇiṣa(145) vijṛṁ bhāmāṇāṁca(146) sarvāsuvajra kanaka(147)
prabhālocanā(148) vajrā tuṇdīṁ(149) caśvetā
한자




검￮ 구솜바￮라​나​바￮ 볘로자나￮ 구랄타난￮ 오사￮ 미​림￮바마난자￮ 
살바소바​라￮가나가￮ ​라바로자나￮ 바​라￮돈닌자￮ 볘다[70a]
진언
ca(150) kamalā kṣāṁ(151) śaśi prabhā(152) ityetyāṁ(153) mudrā gaṇa(154)
sarverakṣāṁ(155) kurmantu(156) mamasarvā satvānañca(157) oṁgriṣi
gaṇa(158) praśastaya(159) stathāgatuo
한자





자￮ 가마라￮​삼￮ 샤시￮​라바￮ 이뎨​​￮ 모​라￮아나￮ 살볘락산￮ 굴만도￮ 
마마살바￮사​​난자￮ 옴​리시￮아나￮ ​라샤​야￮ ​타아도￮오[70b]
진언
ṣṇiṣa(160) huṁtruṁ(161) paravidra vakara huṁtruṁ jāṁmbhānakara(162)




昝婆曩迦囉二 吽豽嚕唵[三合]三 娑擔[二合]婆曩迦囉四 吽豽嚕唵[三合]五
謨賀曩迦囉吽豽嚕唵[三合]吳 沫他曩迦囉吽豽嚕唵[三合]吳 跛囉尾你也[二合]
오대
사￮ 훔​롬￮ 바라미​라￮바가라￮훔​롬￮​​바나가라￮ 훔​롬￮ ​​바나가라￮ 
훔​롬￮ 모하나가라￮훔​롬￮말타나가라￮훔​롬￮바라미냐￮[71a]
진언
sāṁpakṣā nakara(166) huṁtruṁ(167) sarvāduṣṭānāṁ(168)
stambhānakara(169) huṁtruṁ(170) sarvāyakṣa(171) rakṣasa grahānāṁ(172)







삼박사￮나가라￮ 훔​롬￮ 살바노​남￮ ​​바나가라￮ 훔​롬￮ 살바약사￮ 
락사사￮​라하남￮ 미​​​사￮나가라￮ 훔​롬￮ 자도라￮시디남￮ ​라[71b]
진언
hā sahasrānāṁ(176) vidhvaṁsa nakara(177) huṁtruṁ(178) aṣṭaviṁ
śītīnāṁ(179) nakṣatrānāṁ(180) prasādā nakara(181) huṁtruṁ(182)







하￮사하​라남￮ 미​​​사￮나가라￮ 훔​롬￮ 아​​​￮시디남￮ 낙사​라남￮ 
​라사나￮나가라￮ 훔​롬￮ 아​남￮ 마하​라하남￮ 오차나￮나가라￮[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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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huṁtruṁ(186) rakṣarakṣamāṁ(187) mamasarvā satvānañca(188)








훔​롬￮ 락사락사맘￮ 마마살바￮사​​난자￮ 바아밤￮ ​타아도￮오사￮ 
시다다￮바​람￮마하바​로￮사￮마하​라￮​​이례￮ 마하사[72b]
진언
hā srābhuje(192) sahāsrāśīrṣī(193) yekoṭiśastasahāsrānetrai(194)







하￮​라부​￮ 사하​라￮실새￮ 예구티샤​￮사하​라￮녜​래￮ 
아볘냐￮​​리다￮다타가￮ 마하바​로￮나라￮ ​리부바￮나만나라￮ 
옴​​​​바[73a]
진언
vatu mama(198) rājābhāyā(199) corabhāya(200) agnibhāyā(201)
odakabhāyā(202) viṣabhāyā(203) śastrabhāyā(204) paraca krabhāya(205)
durbhi kṣabhāyā(206) aśanibhāyā(207)
한자
嚩覩麽麽八 囉惹婆去引野引九 祖囉婆去野引二百 阿儗[二合]婆野引一 塢娜迦婆野引二
尾灑婆野引三 設薩怛囉[三合]婆野引四 跛囉斫訖囉[二合]婆野引五 訥躃乞灑[二合]婆野引六
阿上捨婆野引七
오대
바도￮마마￮ 라​바야￮ 조라바야￮ 아​니바야￮ 오나가바야￮ 미사바야￮ 
샤​라바야￮ 바라자￮​라바야￮ 놀비￮​사바야￮ 아샤니바야￮[73b]
진언
akāla mṛdyubhāyā(208) dhāraṇibhumi kaṁpātābhāyā(209) dulkā







아가라￮​리듀바야￮ 다라니보미￮검바다바야￮ 놀가￮바다바야￮ 라​￮난나바야￮ 
소​라￮리니바야￮ 나아바야￮ 미뉴바야￮ 녜바[74a]
진언
grahā(215) nāgagrahā(216) yakṣagrahā(217) rakṣasagrahā(218)








​라하￮ 나아​라하￮ 약사​라하￮ 락사사​라하￮ ​례다​라하￮ 
비샤자​라하￮ 보다​라하￮ 굼반나​라하￮ 보단나​라하￮ 
가타￮보단나​라하￮[74b]
진언
skandagrahā(225) apa smāragrahā(226) otmanāgrahā(227)









​간나​라하￮ 아바￮라​라하￮ 오​마나​라하￮ 차야​라하￮ 
례바디​라하￮ ​미가​라하￮ 건타가미니​라하￮ 오​하리냐￮ 알바하리[75a]
진언
ya(233) jātāhāriṇya(234) rūdhirāhāriṇya(235) māṁsāhāriṇya(236)
medāhāriṇya(237) majāhāriṇyā(238) vasāhāriṇya(239) jīvītāhāriṇya(240)
bantāhāriṇya(241) aśu
한자
孃引三 惹引跢引賀哩孃引四 嚕地囉賀哩孃引五 莽引娑引賀哩孃引六 謎娜賀哩孃七
沫惹引賀哩孃八 嚩娑引賀哩孃引九 尔尾多引賀哩孃引四十 挽跢引賀哩孃引一 阿上秫
오대
냐￮ ​다하리냐￮ 로디라하리냐￮ ​​사하리냐￮ 몌나하리냐￮ 말​하리냐￮ 
바사하리냐￮ ​미다하리냐￮ 만다하리냐￮ 아슈[75b]
진언
cyāhāriṇyā(242) cicāhāriṇyā(243) śadanekahāriṇyā kheṭahāriṇyā









sarveṣāṁ(244) sarvā grahānāṁ(245) kṛtāṁ(246) vidyāṁ(247)
chindayani(248) kilayāmi(249) paribrājāka kṛtāṁ(250) vidyāṁ(251)
chindayāmi(252) kilayāmi(253) ḍākaḍākini(254) kṛtāṁvi
한자
薩囉吠[二合]釤引四 薩囉嚩[二合]引仡囉[二合]賀南引五 訖哩[二合]擔引六 尾你琰[二合]引七
寴娜野引弭八 枳攞野引弭九 跛哩沒囉[二合]引惹引迦訖哩[二合]擔引五十 尾你琰[二合]引一
寴娜野弭二 枳攞野弭三 拏去引迦拏去引枳四 訖哩[二合]擔引尾
오대
살볘삼￮ 살바￮​라하남￮ ​리담￮ 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바리​라​가￮​리담￮ 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가나기니￮ ​리담미[76b]
진언
dyāṁ(255) chindayāmi(256) kilayami(257) brahmane kṛtaṁvidyāṁ
chindayami kilayami mahāpaśupatirūdra(258) kṛtāṁvidyāṁ(259)
chindayāmi(260) kīlayāmi(261) nā
한자
你琰[二合]引五 寴娜夜弭六 枳攞夜弭七￮170) 沒囉[二合]憾麽[二合]甯￮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 寴娜野弭￮ 枳攞野弭吳 摩賀引鉢戌鉢底嚕捺囉[二合]八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九 寴娜野引弭六十 枳攞野引弭一 曩
오대
념￮친나야미￮기라야미￮​라​마녜￮​리담미념￮친나야미￮기라야미￮마하바슈바
디￮로​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77a]
진언
rāyāṇda(262) pañcamahā mudrā(263) kṛtāṁvidyāṁ(264) chindayāmi(265)
kīlayāmi(266) tatva garūḍa saheyāya(267) kṛtāṁvidyāṁ(268)
chindayāmi(269) kīlayāmi(270) mahākā
한자
囉引演引拏二 半左上摩賀引母捺囉[二合]引三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四 寴娜野弭五
枳攞夜弭六 怛怛嚩[二合]誐嚕拏娑上呬夜引野七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八 寴娜夜弭九
枳攞夜引弭七十 摩賀迦引
오대
라연나￮ 반자마하￮모​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다​​￮아로나￮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마하가[77b]
진언 la(271) mātṛgaṇa saheyāya(272) kṛtāṁvidyāṁ(273) chindayāmi(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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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īlayāmi(275) kāpālika(276) kṛtāṁvidyāṁ(277) chindayāmi(278)
kīlayāmi(279) jayakara madhukara(280)
한자
攞一 麽引底哩[二合]誐拏娑上呬夜引野二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三 寴娜夜弭四
枳攞夜弭五 迦引跛引里迦六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七 寴娜夜弭八 枳攞夜弭九
惹夜迦囉麽鼻度迦囉八十
오대
라￮ 마​리아나￮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가바리가￮ 
​리담미념￮ 친 나야미￮ 기라야미￮ ​야가라￮마도가라￮[78a]
진언
sarvārthā sadhanaka(281) kṛtāṁvidyāṁ(282) chindayami(283)
kīlayāmi(284) caturbhā gini(285) bhratṛ pañcamala saheyāya(286)
kṛtāṁvidyāṁ(287) chindayāmi(288) kīlayā
한자




살발타￮사다나가￮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자돌바￮이니￮ 
​라​리￮반자마라￮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78b]
진언
mi(289) bhṛṁgiriṭika(290) nandike śvāra(291) gandapati sahīyāya(292)
kṛtāṁvidyāṁ(293) chindayāmi(294) kīlayāmi(295) nagnaśramaṇa(296)
kṛtāṁvidyāṁ(297) chindayami(298) kī
한자
弭九 勃[二合]儗哩致迦九十 難上你計濕嚩[二合]囉一 彦拏跛底娑上呬夜引野二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三 寴娜夜弭四 枳攞夜弭五 曩仡曩[二合]室囉[二合]麽鼻拏鼻六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七 寴娜夜弭八 枳
오대
미￮ ​​​이리티가￮ 난니계￮​라￮ 언나바디￮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나라마나￮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79a]
진언
layāmi(299) arhanta(300) kṛtāṁvidyāṁ(301) chindayāmi(302) kīlayāmi(303)
vitarāga(304) kṛtāṁvidyaṁ(305) chindayāmi[306] kīlayāmi(307)
vajrapāṇi(308) guhyākādhipati(309) kṛ
한자
攞夜弭九 阿上囉罕[二合]多三百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一 寴娜夜弭二 枳攞夜弭三
尾多囉引誐四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五 寴娜夜弭[六] 枳攞夜弭七 嚩日囉[二合]播抳八
麌上呬野[二合]迦引地跛底九 訖哩[二合]
오대
라야미￮ 알한다￮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미다라아￮ ​리담미념￮ 
친나야미￮171) 기라야미￮ 바​라바니￮ 우햐가디바디￮ ​리[79b]
진언
tāṁvidyāṁ(310) chindayami(311) kīlayāmi(312) rakṣarakṣamāṁ(313)
bhāgavaṁ(314) stathāgatau ṣṇīsāṁ(315) sitāta patraṁ(316) namostute(317)
asitā nālāraka prabhā(318) sphoṭa
한자
擔尾你琰[二合]引十 寴娜夜弭一 枳攞夜弭二 囉入乞灑[二合]囉入乞灑[二合]引三
婆去誐鎫四 娑怛[二合]他蘖覩瑟抳[二合]釤引五 枲跢多鉢怛嚂[二合]六 曩謨窣覩[二合]帝引七
阿枲跢引曩攞引迦鉢囉[二合]婆去八 塞普[二合]吒
오대
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락사락사맘￮ 바아밤￮ ​타아도￮삼￮ 
시다다￮바​람￮ 나모​뎨￮ 아시다￮나라라가￮​라바￮ ​타[80a]
진언
vika(319) mahāsitāta patraṁ(320) jvalajvala(321) dhakadhaka vidhaka




馱迦馱迦尾馱迦尾馱迦二 娜囉娜囉三 尾娜囉尾娜囉四 嗔娜嗔娜五 頻娜頻娜六
滿馱滿馱
오대 미가￮ 마하시다다￮바​람￮ ​​라​​라￮ 다가다가￮미다가￮미다가￮ 나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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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라￮미나라￮ 친나친나￮ 빈나빈나￮ 만다만다[80b]
진언
huṁhuṁ(327) phaṭphaṭ(328) svāhā(329) hehephaṭhuhuphaṭh(330)
amukhāphaṭ(331) aprati hatayaphaṭ(332) vara pradayaphaṭh(333) asura
vidrā paṇakara
한자




훔훔￮ 바닥172)바닥￮ ​​하￮ 혜혜바닥호호바닥￮ 아모카바닥￮ 
아​라디￮하다야바닥￮ 바라￮​라나야바닥￮ 아소라￮미​라￮바나가라[81a]
진언
yaphaṭ(334) sarvā devaibhyaḥphaṭ(335) sarvā nāgebhyaḥphaṭ(336)







야바닥￮ 살바￮녜볘뱍바닥￮살바￮나예뱍바닥￮ 살바약사뱍바닥￮ 
살바락￮사셰뱍바닥￮ 살바아로￮녜뱍바닥￮ 살바안달￮볘[81b]
진언
bhyaḥphaṭ(340) sarvāasu rebhyaḥphaṭ(341) sarvākinnarebhyaḥphaṭ(342)





























이뎨뱍바닥￮ 살바노​례￮​시뎨뱍바닥￮ 살바​​례뱍바닥￮ 
살바아바​마￮례뱍바타￮ 살바라마￮녜뱍바닥￮ 살바딜톄￮계뱍바[83a]
진언
ṭh(353) sarvāotmā debhyaḥphaṭ(354)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5)









타￮ 살바오​마￮녜뱍바닥￮ 살바미냐￮잘예뱍바닥￮ ​야가라￮말도가라￮ 
살발타￮사다계뱍바닥￮ 살바미냐￮잘예뱍바닥￮ 자[83b]
진언
tura bhagribhyaḥphaṭ(359) vajrakaumāre(360) mahāvidyā
rājebhyaḥphaṭ(361) mahāpra tyaṁgirebhyaḥphaṭ(362) vajra






도라￮바​니뱍바닥￮ 바​라구마례￮ 마하미냐￮라​뱍바닥￮ 
마하​라￮​​이례뱍바닥￮ 바​라￮​​가라야바닥￮ 마하​라￮​​이라￮ 라[84a]
진언
jāyaphaṭ(365) mahākālāya(366) mahāmātṛgaṇa(367) namaḥskṛtāphaṭ(368)
vaiṣda viyephaṭ(369) brahma ṇiyephaṭ(370) gniyephaṭ(371)
mahākāliyephaṭ(372)
한자




​야바닥￮ 마하가라야￮ 마하마​리아나￮ 나막​리다바닥￮ 볘​나￮미예바닥￮ 
​라​마￮니예바닥￮ 아​니예바닥￮ 마하가리예바닥￮[84b]
진언
kālanandīyephaṭ(373) īnriyephaṭ(374) rodrīyephaṭ(375) cāmuṇdīyephaṭ(376)






가라난니예바닥￮ 인​리예바닥￮ 로​리예바닥￮ 자문니예바닥￮ 
가라라￮​리예바닥￮ 가바리예바닥￮ 아디목다가￮​마샤나￮바[85a]
진언
sinīyephaṭ(379) yekecittā(380) sarvāsatvāmama(381) duṣṭadittā(382)




訥瑟吒[二合]喞跢引二 播引跛喞跢引三 嘮捺囉[二合]喞跢引四 阿每怛囉[二合]喞跢引五
塢上跢引跛那引演底枳攞演底諾畔底
오대
시니예바닥￮ 예계짇다￮ 살바사​​마마￮ 노​짇다￮ 바바짇다￮ 로​라짇다￮ 
아​​라￮짇다￮ 오다바나연디￮기라연디￮낙반디￮[85b]
진언
cohanti ujāhārā(386) garbhāhārā(387) rūdhirāhārā(388) bāṁsahāra
vasāhārā(389) majjāhārā(390) jātāhārā(391) jivitāhārā(392) baryāhārā(393)
gandhahārā(394)
한자
祖罕底吳 塢上惹引賀引囉引六 蘖囉婆[二合]賀引囉引七 嚕地囉賀引囉引八
曼娑賀引囉引嚩娑引賀引囉引九 沫惹引賀引囉引九十 惹引跢賀引囉引一 尔尾跢賀引囉引二
沫里也引賀引囉引三 彦馱引賀引囉引四
오대
조한디￮오​하라￮ 알바하라￮ 로디라하라￮ 만사하라￮바사하라￮ 말​하라￮ 
​다하라￮ ​미다하라￮ 말야하라￮ 언다하라￮[86a]
진언
puṣpāhārā(395) phalahārā(396) sāsyāhārā(397) pāpacittā(398) duṣṭacittā(399)









보​하라￮ 바라하라￮ 사샤하라￮ 바바짇다￮ 노​짇다￮ 로​라짇다￮ 
약사​라하￮ 락사 사​라하￮ ​례다​라하￮ 비샤자​라하￮ 보다​라[86b]
진언
hā(405) kumbhāṇdagrahā(406) putanagrahā kaṭaputa nagrahā
skandagrahā(407) otmadagrahā(408) chāyāgrahā(409) apasmaragrahā(410)
ḍakaḍūkinigrahā(411) re
한자




하￮ 굼반나​라하￮ 보다나​라하￮가타￮보다나​라하￮​건나​라하￮ 











바디​라하￮ ​​미가​라하￮ 샤구니​라하￮ 마​라난녜가​라하￮ 
람미가​라하￮ 하노건타￮바다니​라하￮ ​​라￮예가혜가￮ ​볘디야가￮[87b]
진언
satraitīyakā(420) cāturthākā(421) nityajvarā(422) viṣamajvara(423)








사​래디￮야가￮ 자돌타가￮ 니댜​​라￮ 미사마​​라￮ 바디가￮​디가￮ 
​례​미가￮ 산니바디가￮ 살바​​라￮ 시롤디￮ 알다바볘나가￮[88a]
진언
alaucakā(430) akṣiraukaṁ(431) mukharaukaṁ(432) hṛdraukaṁ(433)
galagrahaṁ(434) karṇaśulāṁ(435) dantaśulāṁ(436) jihvaśu
lāṁhṛdayaśrāṁ(437) marmaśulāṁ(438) paraśvaśulāṁ(439)
한자
阿嚧引左迦引三十 阿乞史[二合]嚕撿一 穆佉嚧撿二 紇哩[二合]訥嚕[二合]撿三
誐攞蘖囉[二合]憾四 羯囉拏[二合]戌囕五引 難上多上戌囕六 口尔
賀嚩[二合]戌囕紇哩[二合]娜野戌囕[二合]七 沫囉麽[二合]戌囕八 播囉濕嚩[二合]戌囕九
오대
아로자가￮ 악시로검￮ 모카로검￮ ​리​로검￮ 아라​라함￮ 갈나슈람￮ 
난다슈람￮ ​​​슈람￮​리나야슈람￮ 말마슈람￮ 바라​슈람￮[88b]
진언
pṛṣṭaśulāṁ(440) udaraśulaṁ(441) ghaṇṭiśulāṁ(442) vastiśulāṁ(443)
orūśulaṁ(444) jaṁghāśulaṁ(445) hastaśulāṁ(446) pādaśulaṁ(447)
sarvāāṅgapratyaṅgaśulaṁ(448) bhutabhai
한자
跛哩[二合]瑟吒[二合]戌囕四十 塢上娜囉戌囕一 建致戌囕二 嚩娑底[二合]戌囕三




​리​슈람￮ 오나라슈람￮ 건티슈람￮ 바​슈람￮ 오로슈람￮ ​​카슈람￮ 
하​슈람￮ 바나슈람￮ 살바​​아​라​​아슈람￮ 보다볘[89a]
진언
taṇa(449) ḍūkāḍūkini(450) jvarādadrakaṇdakiṭi(451) bhālatapai(452)
sarparūha(453) liṁga(454) śuṣatra(455) sāgara(456) viṣa(457) yoga(458)
agni(459) odaka(460) parabera(461) kān
한자
多拏引九 拏引迦拏引枳五十 入嚩[二合]囉捺訥嚕[二合]建拏鼻枳致一 婆去路引多吠引二
薩囉跛[二合]嚕賀三 陵上誐四 戌灑怛囉[二合]五 娑誐囉六 尾灑七 喩誐八 阿上儗[二合]九
嗢娜迦六十 跛囉吠囉一 建
오대
다나￮ 노가노기나￮ ​​라￮나​로건나￮기티￮ 바로다볘￮ 살바로하￮ ​​아￮ 
슈사​라￮ 사아라￮ 미사￮ 유아￮ 아​니￮ 오나가￮ 바라볘라￮ 건[89b]
진언
tāra(462) akālaṁ(463) bṛtyu(464) traimuka(465) trailaṭaka(466) bṛscika(467)
sarppa(468) nakula(469) siṁha(470) vyaghra(471) rikṣa(472) tarakṣo(473)
bṛgasvapara(474) jivā(475) taiṣāṁsarvesaṁ(476) mahā
한자
跢引囉二 阿迦引覽三 沒哩[二合]底庾[二合]四 怛[二合]穆迦五 怛[二合]攞引吒迦六
沒哩[二合]室旨[二合]迦七 薩囉跛[二合]八 曩矩攞九 僧賀七十 尾野[二合]伽囉[二合]一
哩乞灑[二合]二 多囉乞蒭[二合]三 沒哩[二合]誐娑嚩[二合]跛囉四 尔嚩引五
帝釤引薩囉吠[二合]釤六 摩賀引
오대
다라￮ 아가람￮ ​리듀￮ ​래모가￮ ​래라타가￮ ​리지가￮ 살바￮ 나구라￮ 
​​하￮ 먀​라￮ 릭사￮ 다락슈￮ ​리￮아​바라￮ ​바￮ 뎨삼살볘삼￮ 마하[90a]
진언
sitāta(477) patraṁ mahāva[478] jrooṣṇīṣaṁmahāpratyaṁgirāṁ(479)





喩惹曩引一 便跢引㘑拏二 枲麽去滿鄧迦嚧弭三 捨滿鄧迦嚧弭四 跛
오대
시다다￮ 바​람￮마하바￮ ​로오삼마하​라​​이람￮ 야바​바나샤￮ 유​나￮ 
변다례나￮ 시마만​​가로미￮ 니샤￮만​​가로미￮ 바[90b]
진언
ravidyā bandhaṁkarūmi(485) tejū bandhaṁkarūmi(486) siddha
vandhaṁkarūmi paladā bandhaṁkarūmi(487) paravidyā
bandhaṁkarūmi(488) sarmaṁaṅga pratyaṁ
한자
囉尾你也[二合]引滿鄧迦嚧弭五 帝租滿鄧迦嚧弭六 悉馱滿鄧迦嚧弭￮ 
跛攞娜引滿鄧迦嚧弭七 跛囉尾你也[二合]引滿鄧迦嚧弭八 薩罔盎誐鉢囉[二合]底孕[二合]
오대
라미냐￮만​​가로미￮ 뎨​￮만​​가로미￮ 싣다￮만​​가로미￮바라나￮만​​가로미￮ 
바라마냐￮만​​가로미￮ 살​​ ​아￮​라​​￮[91a]
진언
gabandhaṁkarūmi(489) tadyāthā(490) oṁ(491) anale anale(492) viśade
viśade(493) vaira vajradhare(494) bandani bandhani(495) vajrapāṇi
phaṭ(496) huṁtrūṁphaṭ(497) svā
한자




아만​​가로미￮ 다냐타￮ 옴￮ 아나례￮아나례￮ 미샤녜￮미샤녜￮ 볘라￮바​라다례￮ 
만다니￮만다니￮ 바​라바니￮바닥￮ 훔​롬바닥￮ ​​[91b]
진언
hā(498) oṁ(499) virūde(500) svāhā(501) namosarvā tathāgatā(502)
suṅgatāya(503) arhate(504) sāṁmyaksaṁmuthāya(505) oṣṇiṣa(506)
mahāsitāta patraṁ(507) mahāsidyantu(508) bantrapadaya(509) svāhā(510)
한자 賀引八 唵引九 尾嚕祢引五百 娑嚩[二合]賀引一 曩謨薩囉嚩[二合]怛他誐哆引二 素誐多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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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정존승다라니
169) ‘吳’자가 있는 것은 한글 텍스트에서 끊기가 반영되지만 한자 텍스트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오류라는 의미로 ‘誤’을 나타내는 글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는 중국어 번역 당
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인지 한국에서 첨가된건지 잘 모르겠다.
170) 원본의 표기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자 텍스트에 간혹 권점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 중국어
번역의 원문에는 없었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추가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171) 한자에서 응당 六이 있어야 하는데 빠졌다. 한글은 한자 텍스트에 따라 ￮으로 표기하였
다. 즉 한글 절 경계는 우선 한자의 句를 우선으로 한다.
172) 사십이수진언에서 ‘탁’, 여기서 닥
173) 원본에서 한자가 ‘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吳’의 오류일 것이다.
174) 원본에서 ‘￮’으로 되어 있지만 마땅히 ‘￮’이어야 한다.
175) 실제 원본에서 ‘入’으로 되어 있는데 ‘八’의 잘못된 되기로 판단된다.
佛頂尊勝陀羅尼
진언
namobhagavate(1) trailokya(2) prati(3) visiṣṭaya(4) muddhāya(5)
bhagavate(6) tadyathā(7) oṁ(8) viśudhaya(9) viśodhaya(10)
samasama(11) samanta(12) vabhasa(13) spha
한자
曩謨婆誐嚩帝一 怛[二合]路枳也[二合]二 鉢囉[二合]底三 尾悉瑟吒[二合]野四 冒馱野五
婆誐嚩帝六 怛你也[二合]他七 唵八 尾秫吒野九 尾秫吒野十 娑麽娑麽一 娑万哆二
嚩婆娑三 瑟破[二合]
오대
나무바아바뎨￮ ​래루갸￮ ​라디￮ 미시​야￮  모다야￮ 바아바뎨￮ 다냐타￮ 
옴￮ 미슈타야￮ 미슈타야￮ 사마사마￮ 사만다￮ 바바사￮ ​[93a]
진언
raṇa gategahana(14) svābhā vaviśote(15) abhiṣiṁca(16) tumāṁ(17)
sugatavaravacana(18) amŗta(19) bhiṣaikai(20) ahara(21) ahara(22)
ayusandharaṇi(23)
한자
囉拏誐帝誐賀曩四 娑嚩[二合]婆引嚩尾秫帝五 阿鼻詵左六 覩七 素誐多嚩囉嚩左曩八
阿蜜哩[二合]多九 鼻灑罽二十 阿賀囉一 阿賀囉二 阿庾馱囉抳三
오대
라나￮아뎨아하나￮ ​바￮바미슈뎨￮ 아비신자￮ 도맘￮ 소아다￮바라바자나￮ 
아​리다￮ 비새계￮ 아하라￮ 아하라￮ 아유산다라니￮[93b]
진언
śudhaya(24) śudhaya(25) gagana viśoddhe(26) uṣṇiṣavi jayaviśuddhe(27)
sahasra raśmaṁ saṁcodite(28) sarvātathāgatā valokaṇi(29) satpāramitā
한자




슈다야￮ 슈다야￮ 아아나￮미슏뎨￮ 오사미￮​야미슏뎨￮ 
사하​라￮라​​​￮산조니뎨￮ 살바다타아다￮바루가니￮ 사​바라미다[94a]
진언
paripuraṇi(30) sarvātathāgatāhŗdaya(31) dhiṣṭana(32) dhiṣṭhita(33)
mahāmudra(34) vajrakaya(35) siṁhātanaviśoddhe(36) sarvāvaranapaya
durgati
阿上囉曷[二合]帝引四 三藐三沒馱引野五 塢瑟抳[二合]灑六 摩賀引悉跢引多鉢怛嚂[二合]七
摩賀引悉鈿覩八 滿怛囉[二合]跛娜野九 娑嚩[二合]引賀引五百一十句
오대
하￮ 옴￮ 미로녜￮ ​​하￮ 나무살바￮다타아다￮ ​​아다야￮ 알하뎨￮ 





地瑟底[二合]多三 摩賀母捺囉[二合]四 嚩日囉[二合]迦野五 僧賀多那引尾戌弟六
薩囉嚩[二合]嚩囉曩跛野訥誐底
오대
바리보라니￮ 살바다타아다​리나야￮ 디​나￮ 디​다￮ 마하모​라￮ 
바​라가야￮ ​​하다나미슏뎨￮ 살바바라나바야￮놀아디￮[94b]
진언
pariśuddhe(37) pratidi martaya ayuśuddhe(38) samaya dhiṣṭhite(39)
maṇimaṇi(40) mamaṇi(41) tathādā bhūtakodhi pariśūddhe(42) visphoṭa
modhiśūddhe(43)
한자
跛哩戌弟七 鉢囉[二合]底抳韈哆野阿庾秫弟八 娑麽野地瑟底[二合]帝九 麽抳麽抳四十
麽麽泥一 多歎哆步哆具地跛哩戌弟二 尾瑟普[二合]姹母地秫弟三
오대
바리슏뎨￮ ​라디니￮말다야￮아유슏뎨￮ 사마야￮디​뎨￮ 마니마니￮ 마마니￮ 
다탄다￮보다구디￮바리슏뎨￮ 미​타￮모디슏뎨￮[95a]
진언
jāyajāya(44) vijayavijaya(45) smarasmara(46) sarvāmuddhā dhiṣṭhita




薩囉嚩[二合]母馱地瑟底[二合]多秫弟七 嚩日㘑[二合]八 嚩日囉[二合]蘖陛九 嚩日覽[二合]五十
婆嚩覩麽麽寫一 舍哩㘕薩囉嚩[二合]薩怛嚩[二合]難
오대
​야​야￮ 미​야미​야￮ ​마라​마라￮ 살바몯다￮디​다￮슏뎨￮ 바​례￮ 
바​라알볘￮바​람￮ 바바도￮마마샤￮ 샤리람￮살바사​바난[95b]
진언
ca(52) kāya pariśuddhe(53) sarvāgati pariśuddhe(54) sarvātathāgatā







자￮ 가야￮바리슏뎨￮ 살바아디￮바리슏뎨￮ 살바다타아다￮​쟈​​￮ 
사마​바￮사연도￮ 살바다타아다￮사마​사￮ 디​뎨￮ 몯댜몯[96a]
진언
ddhya(59) vimudhaya(60) vimudhaya(61) saṁmanta pariśuddhe(62) sarvātat
hāgatāhŗdaya(63) dhiṣṭhana(64) dhiṣṭhita(65) mahāmudre(66) svāhā
한자





























[원어] nama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t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āya
[오대]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aya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m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auṇikaya
[망월]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aya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위대한 수행자/大慈大悲의 존재자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3
[원어] oṁ sarvabhayeṣu trāṇakarāya tasmai namas
[오대]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eṁ namoḥ
[만연]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eṁ namoḥ
[망월]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aṁ namoḥ
[번역] 옴, 공포/두려움을 가진 피조물들에서(/에 대해/를) 보호를 수행하는 [존재자인] 그에
게 敬拜/歸依[합니다]
문장4
[원어] kṛtvā imamāryāvalokiteśvarastavaṁ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
[오대] skṛtvā imāṁa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만연] skṛtvā imāṁārya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망월] skṛtvā īmāṁa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원어] vartayiṣyāmi sarvārthasādhanaṁ śubham ajeyaṁ sarvabhūtānāṁ
[오대]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āṁ śūbhaṁ ajeyaṁ sarvābhūtānāṁ
[만연]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āṁ śobhaṁ ajeyaṁ sarvābhūtānāṁ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에 대해 이와 같은/다음의 찬양을
하고난 후에(는) 오! 검푸른 목/靑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시여! 저는 (저의) 마음이 모든
목적을 조장하는 아름다움/빛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피조물의
176) 산스크리트 원어 텍스트의 복원과 한국어 번역은 전순환(200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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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oṁ āloka e ālokamatilokātikrānta ehyehi
[오대]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만연]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망월]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번역] 옴, 오! 면밀한 注視를 하는 존재자시여, 면밀한 注視의 마음으로 세상을 초월한 존
재자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7
[원어] hare mahābodhisattva smarasmara hṛdayaṁ kurukuru
[오대]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만연]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망월]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원어]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u
[오대]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ū
[만연] karma sādhayasādhaya dhurūdhurū
[망월]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ū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이시여,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 일/業을 수행하소서, 수행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8
[원어] vijayanta e mahāvijayanta e dharadhara dharani
[오대]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만연]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망월]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번역] 오, 지탱의 지배자시여, 起動하소서, 起動하소서!
문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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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malla vimalāmalamūrtte ehyehi
[오대]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만연] mala mimalaamalamurte ehyehe
[망월]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번역] 오! 존재자시여, 흠이 없고 얼룩이지지 않은 體現이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11
[원어] lokeśvara rāgaviṣaṁ vināśaya dveṣaviṣaṁ vināśaya
[오대]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만연] lokeśvārā rāgamiṣa mināśaya dveṣamiṣa mināśaya
[망월]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번역]
[원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 huluhulu
[오대]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uholu
[만연] mohājalamiṣa mināśaya holuholu
[망월]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oholo
[번역] 오! 세상의 지배자시여,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증오의 독을






[번역] 오! 존재자시여, 가져오소서!
문장13
[원어] hare padmanābha sarasara sirisiri surusuru budhyabudhya
[오대]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만연]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사시여, 연꽃의 중심(점)이시여, 서둘러 가소서, 서둘
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깨어나지소서, 깨어나지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문장14
[원어] maitriya nīlakaṇṭha kāmasya darśanena prahlādaya manaḥ svāhā
[오대]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만연]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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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번역] 오!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동맹의 존재사시여, 희망의 視覺으로 (우리로 하여금)












































































[원어]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svāhā
[오대]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svāhā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망월]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svāhā
[번역] 문장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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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한글 텍스트 형태 경계 단위의 비교
ㄱ) namo ratnatrayāya(1) 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 nam-as ratna=traya-aya(1) nam-as ārya=avalokita=īśvara-aya(2)
ㄷ) namo ratna trayāya(1) 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2)
韓) 나모(라)￮​나￮​라야야￮ 나막￮알약￮바로기뎨￮​라야￮
漢) 曩謨引囉怛曩[二合]怛囉[二合]夜引野一 莫啊引哩也[二合]嚩路引枳諦濕嚩[二合]囉引野二
ㄱ) bodhisttvāya mahāsattvāya(3) mahākārunikāya(4)
ㄴ) bodhi=sattva-aya mahā=sattva-aya(3) mahā=kārunika-aya(4)
ㄷ) bodhi sttvāya mahā sattvāya(3) mahā kārunikāya(4)
韓) 모디￮사​바야￮마하￮사​바야￮ 마하￮가로니가야￮
漢) 冒地薩怛嚩[二合]引野摩賀引薩怛嚩[二合]引野三 摩賀迦引嚕抳迦野四
ㄱ) oṁ(5) sarvabhayeṣu(6) trāṇakarāya tasmai(7)
ㄴ) oṁ(5) sarva=bhay-a~eṣu(6) trā-ṇa=kar-a-aya tasm-ai(7)
ㄷ) oṁ(5) sarva bhayeṣu(6) trāṇa karāya tasmai(7)
韓) 옴￮ 살바￮바예수￮ ​라나￮가라야￮다샤​​￮ 
漢) 唵五 薩㗚嚩[二合]婆曳數六 怛囉[二合]引拏引迦囉野怛寫銘七
ㄱ) namas(8) kṛtvā imam(9)>āryāvalokiteśvarastavaṁ(10)
ㄴ) nam-aḥ(8) kṛ-tu-ā im-am(9) āri~ya=ava-lok-a~ita=īś-vara=stav-a-ṁ(10)
ㄷ) namas(8) kṛtvā imam(9) āryā valokite śvara stavaṁ(10)
韓) 나막￮ ​리​바￮이맘￮ 알야￮바로기뎨￮싀​라￮다바￮
漢) 曩莫塞訖哩[三合]怛嚩[二合]引八 伊引九 啊引哩也[二合]嚩路引枳諦濕嚩[二合]引囉怛嚩十
ㄱ)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11) vartayiṣyāmi(12)
ㄴ)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11) vart-aya~iṣyā-mi(12)
ㄷ) nīla kaṇṭha nāma hṛdayaṁ(11) varta yiṣyāmi(12)
韓) 니라간타￮나막￮​리나야￮ 마발다￮이샤미￮
漢) 攞建姹曩麽紇哩[二合]娜野一 麽嚩㗚跢[二合]以瑟也[二合]引弭二
ㄱ) sarvārtha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ㄴ) sarva=ar-tha=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ㄷ) sarvārtha 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ㄷ) sarva bhūtānāṁ(15) bhava mārga viśodhakam(16)
韓) 살바￮보다남￮ 바바말아￮미슈다감￮ 
漢) 薩㗚嚩[二合]步引跢引喃五 婆嚩沫㗚誐[二合]尾戌馱劒六
ㄱ) tadyathā(17) oṁ(18) āloka e ālok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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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ㄷ) tad yathā(17) oṁ(18) āloka e āloka(19)
韓) 다냐타￮ 옴￮ 아로계￮아로가￮
漢) 怛你也[二合]他引七 唵八 阿路計阿路迦引九
ㄱ) >matilokā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ㄴ) ma-ti=lok-a=ati-krān-ta(20) e-hi#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ㄷ) mati lokā 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 bodhi sattva(22)
韓) 마디로가￮디​란뎨￮ 혜혜￮하례￮ 마하모디￮사​바￮
漢) 麽底路迦底羯囒[二合]諦二十 醯醯賀嚟一 摩賀冒地薩怛嚩[二合]引二
ㄱ) smarasmara hṛdayaṁ(23) kurukuru karma(24) sādhaya(25)
ㄴ) smar-a#smar-a hṛd-aya-ṁ(23) kur-u#kur-u kar-ma(24) sādh-aya(25)
ㄷ) smara smara hṛdayaṁ(23) kuru kuru karma(24) sādhaya(25)
韓) ​마라￮​마라￮​리나야￮ 구로￮구로￮갈마￮ 사다야￮
漢) 娑麽[二合]囉娑麽[二合]囉紇哩[二合]娜野三 矩嚕矩嚕羯㗚麽[二合]四 娑引達野娑馱野五
ㄱ)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ㄴ)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ㄷ) sādhaya dhuru dhuru vi(ja)yanta e(26) mahā vijayanta e(27)
韓) 사다야￮도로￮도로￮미연뎨￮ 마하￮미연뎨￮
漢) 度嚕度嚕尾演引諦六 摩賀尾演諦七
ㄱ) dharadhara dharani(28) dhareśvara calacala(29)
ㄴ) dhar-a#dhar-a dhar-aṇi-m dhar-a=ī(28) ś-vara cal-a#cal-a(29)
ㄷ) dhara dhara dharanidhare(28) śvara calacala(29)
韓) 다라다라￮다린​례￮ ​라￮자라자라￮
漢) 馱囉馱囉達噒捺嚟[二合]引八 濕嚩[二合]囉左攞左攞九
ㄱ) malla vimalā(30)>malamūrtte(31) ehyehi(32)
ㄴ) mal-la vi-mala-a(30) mala=mūr-tte(31) e-hi#e-hi(32)
ㄷ) malla vimalā(30) mala mūrtte(31) ehyehi(32)
韓) 마라￮미마라￮ 아마라￮몰뎨￮ 예혜혜￮ 
漢) 摩攞尾摩攞三十 阿摩攞母㗚諦一 曀醯曳[二合]呬二
ㄱ) lokeśvara rāga(33)>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ㄴ) lok-a=ī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ㄷ) loke 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 viṣaṁ vināśaya(35)
韓) 로계￮​라￮라아￮ 미사미￮나샤야￮ ​볘사미￮사미￮나샤야￮
漢) 路計濕嚩[二合]引囉囉引誐三 尾灑尾曩引捨野四 禰吠[二合]灑尾灑尾曩捨野五
ㄱ)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ㄷ) moha jāla viṣaṁ vināśaya(36) hulu hulu(37) malla hulu hare(38)
韓) 모하￮자라￮미사미￮나샤야￮ 호로￮호로￮ 마라￮호로￮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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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謨引賀左羅尾灑尾曩捨野六 虎嚕虎嚕七 麽攞虎嚕賀黎八
ㄱ)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siri(41) surusuru(42)
ㄴ)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 siri(41) sur-u#sur-u(42)
ㄷ) padma nābha(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u suru(42)
韓) 바​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漢) 鉢娜麽[二合]曩婆引九 娑囉娑囉四十 悉哩悉哩一 素上嚕素嚕二
ㄱ)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iya(45)
ㄴ)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a~iya(45)
ㄷ) budhya budhya(43) bodhaya bodhaya(44) maitriya(45)
韓) 몯댜몯댜￮ 모다야￮모다야￮ ​​리야￮
漢) 沒地野[二合]沒地野[二合]三 冒馱野[二合]冒馱野[二合]四 昧怛哩[二合]野五
ㄱ) nīlakaṇ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ㄴ) nīla=kaṇṭha(46) kā-ma-sya darś-ana~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ㄷ) nīla kaṇ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 hlā daya manaḥ(48)
韓) 니라간타￮ 가마샤￮​​샤남￮ ​라￮​라￮나야￮마낙￮
漢) 攞建姹六 迦麽寫捺哩捨[二合]喃七 鉢囉[二合]賀囉[二合]娜野摩引諾八入
ㄱ)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ㄴ) svāhā(49) sidha-aya(50) svāhā(51) mahā=siddha-aya(52)
ㄷ)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 siddhāya(52)
韓) ​​하￮ 싣다야￮ ​​하￮ 마하￮싣다야￮ 
漢) 娑嚩[二合]引賀引九 悉馱野五十 娑嚩[二合]賀一 摩賀悉馱野二
ㄱ) svāhā(53) siddhayogeśvarāya(54)
ㄴ) svāhā(53) siddha=yog-a=īś-vara-aya(54)
ㄷ) svāhā(53) siddha yoge śvarāya(54)
韓) ​​하￮ 싣다유예￮​라야￮
漢) 娑嚩[二合]賀三 悉馱喩藝 濕嚩[二合]囉野四
ㄱ) svāhā(55) nīlakaṇṭthā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ㄴ) svāhā(55) nīla=kaṇṭha-a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ㄷ) svāhā(55) nīla kaṇṭthāya(56) svāhā(57) varāha mukha(58)
韓) ​​하￮ 니라￮간타야￮ ​​하￮ 바라하￮목카￮
漢) 娑嚩[二合]賀五 攞建姹野六 娑嚩[二合]賀七 嚩囉賀目佉八
ㄱ) >siṁhamukhāya(59) svāhā(60) padmahastāya(61)
ㄴ) siṁha=mukha-aya(59) svāhā(60) padma=hasta-aya(61)
ㄷ) siṁha mukhāya(59) svāhā(60) padma hastāya(61)
韓) 싱하￮목카야￮ ​​하￮ 바​마￮하​야￮
漢) 僧賀目佉野九 娑嚩賀六十 鉢娜麽[二合]引 賀娑跢野一
ㄱ) svāhā(62) cakrā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ㄴ) svāhā(62) ca-kr-ā=yudh-a-a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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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 기호는 원문의 단어뭉치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에 한자의 구가 끊어지는 부분
이다.
2) 한글의 끊기와 불일치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ㄷ) svāhā(62) cakrā 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 śabdani(65)
韓) ​​하￮ 자​라￮욕다야￮  ​​하￮ 상카￮셥나녜￮
漢) 娑嚩[二合]賀二 作羯囉[二合]欲馱野三 娑嚩[二合]賀四 商佉攝娜寗五
ㄱ) >bodhanāya(66) svāhā(67) mahālakuṭa(68)>dharāya(69)
ㄴ) bodh-ana-aya(66) svāhā(67) mahā=lakuṭa(68) dhar-a-aya(69)
ㄷ) bodhanāya(66) svāhā(67) mahā lakuṭa(68) dharāya(69)
韓) 모다나야￮ ​​하￮ 마하(라)￮구타￮ 다라야￮
漢) 冒達曩野六 娑嚩[二合]賀七 摩賀攞矩吒[八] 馱囉野[九]
ㄱ)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kṛṣṇājināya(72)
ㄴ)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 kṛṣṇa=ajina-aya(72)
ㄷ) svāhā(70) vāma skandha deśa sthita(71) kṛṣṇā jināya(72)
韓) ​​하￮ 바마￮​간타￮니샤￮시톄다￮ ​릿나￮​나야￮ 
漢) 娑嚩[二合]賀[七十] 嚩麽娑建姹你捨悉體[二合]跢[一] 訖哩[二合]瑟拏喏曩野[二]
ㄱ) svāhā(73) vyāghracarma(74)>nivasanāya(75) svāhā(76)
ㄴ) svāhā(73) vi-ā-ghra=carma(74) ni-vas-ana-aya(75) svāhā(76)
ㄷ) svāhā(73) vyāghra carma(74) niva sanāya(75) svāhā(76)
韓) ​​하￮ 먀​라￮잘마￮  니바￮사니야￮  ​​하￮
漢) 娑嚩[二合]賀[三] 尾野[二合]伽囉[二合]拶㗚麽[二合][四] 你嚩娑曩野[五] 娑嚩[二合]賀[六]
ㄱ) namo ratnatrayāya(77)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78)
ㄴ) nam-o ratna=tray-a-aya(77) nam-aḥ āri~ya=ava-lok-a-ita=īś-vara-aya(78)









부록4: 제 학자들의『切韻』재구음 비교표
<聲母類>177)
177) 권혁준 역 (2014:99-100)
칼그렌 李方桂 陸志韋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蒲立本 周法高 鄭張尙芳
幇 p p p p p p p p p p
滂 p‘ ph p‘ p‘ p‘ p‘ p‘ ph p‘ ph
並 b‘ b b b‘ b b‘ b b b b
明 m m m m m m m m m m
端 t t t t t t t t t t
透 t‘ th t‘ t‘ t‘ t‘ t‘ th t‘ t‘
定 d‘ d d d‘ d d‘ d d d d
泥 n n
n n n n
n n n n
娘 ń ṇ ȵ ṇ ṇ ȵ
知 t̂ ṭ ȶ ȶ ȶ ȶ ȶ ṭ ṭ ʈ
徹 t̂‘ ṭh ȶ‘ ȶ‘ ȶ‘ ȶ ȶ‘ ṭh ṭ‘ ʈh
澄 d̂‘ ḍ ȡ ȡ‘ ȡ ȡ‘ ȡ ḍ ḍ ȡ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淸 ts‘ tsh ts‘ ts‘ ts‘ ts‘ ts‘ tsh ts‘ tsh
從 dz‘ dz dz dz‘ dz dz‘ dz dz dz dz
心 s s s s s s s s s s
邪 z z z z z z z z z z
莊 tṣ tṣ ʧ ʧ tṣ ʧ ʧ tṣ tṣ ʧ
章 tś tś ʨ ʨ tś ʨ ʨ c tś ʨ
初 tṣ‘ tṣh ʧ‘ ʧ‘ tṣ‘ ʧ‘ ʧ‘ tṣh tṣ‘ ʧh
昌 tś‘ tśh ʨ‘ ʨ‘ tś‘ ʨ‘ ʨ‘ ch tś‘ ʨh
崇 dẓ‘ dẓ ʤ‘ ʤ dẓ ʤ‘ ʤ dẓ dẓ ʤ
船 dź‘ dź ʑ dʑ‘ dź dʑ‘ ʑ (ź) ź ʑ
山 ṣ ṣ ʃ ʃ ṣ ʃ ʃ ṣ ṣ ʃ
書 ś ś ɕ ɕ ś ɕ ɕ ś ś ɕ
俟
ź ź dʑ (ʒ) ʑ ʑ ʒ (ẓ) dź dź
禪 ẓ ź dʑ dź
見 k k k k k k k k k k
溪 k‘ kh k‘ k‘ k‘ k‘ k‘ kh k‘ kh
群 g‘ g g g‘ g g‘ g g g g
疑 ng ng ŋ ŋ ŋ ŋ ŋ ŋ ng ŋ
影 ˙ ˙ ø ʔ ʔ ø ʔ ʔ ʔ ʔ
曉 x x x x x x x h x h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ɣ ɦ
云 j j j
以 ø ji j ø ø j ø j ø j
來 l l l l l l l l l l
日 ńź ńź ȵʑ ȵ ń ɽ nʑ ń ń ȵ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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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母>178)
韻攝 等 韻目 칼그렌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陸志韋 蒲立本 周法高 鄭張尙芳
果
1등 歌 ɑ̂ ɑ ɑ̂ ɑ ɑ ɒ ɑ ɑ ɑ
3등 戈 i̯ɑ̂ jɑ iɑ̂ ĭɑ iɑ ɪɑ i̯ɑ iɑ ɨɑ
假
2등 麻 ɑ a a a a a a a ɣa
3등 麻 i̯ɑ ia ia ĭa ia ia i̯a ia ɨa
遇
1등 模 uo uo o u uo wo ou uo uo
3등
虞 i̯u juo io ĭu io ɪwo i̯ou iuo ɨo
魚 i̯wo jo iå ĭo iɔ io i̯o io ɨʌ
蟹
1등
泰 ɑ̂i ɑi ɑ̂i ɑi ɑi ɑi ɑi ɑi ɑi
咍 ɑ̝̂i Ai ɐ̂i ɒi ɒi ɒi əi əi ʌi
灰 uɑ̝̂i uAi uɐ̂i uɒi uɒi wəi uəi uəi uʌi
2등
佳 ɑi æi ä ai æi æi æ æi ɣɛ
皆 ɑ̆i ɐi äi ɐi ɐi ɐi aəi ɛi ɣɛi
夬 ɑi(?) ai ai æi ai ai(ɐi) aiˋ ai ɣai
3등
祭A i̯ɑ̈i jæi iäi ĭɛi jæi iɛi jeiˋ iæi iΕi
祭B i̯ɑ̈i jæ̆i iäi ĭɛi iæi ɪɛi i̯eiˋ iai ɣiΕi
廢 i̯ɒi jɐi iɐi ĭɐi iɐi ɪɐi i̯ɑiˋ iɑi ɨɐi
4등 齊 iei iɛi ei iei ɛi ɛi ei iɛi iei
止 3등
支A (j)iĕ je ie ĭe jɛ iei je iɪ iΕ
支B (j)iĕ jĕ ie ĭe iɛ ɪei i̯e ie ɣiΕ
脂A (j)i jei i i jɪ iĕi(>i) ji iɪi iɪ
脂B (j)i jĕi i i iɪ ɪĕi(>ɪ) i̯i iei ɣiɪ
之 (j)i (j)i iə ĭə ie ɪ(ĕ̝)i(>i) i̯ə i ɨ
微 (j)ei ̆ jəi iəi ĭəi iəi ɪəi i̯əi iəi ɨi
效
1등 豪 ɑ̂u ɑu ɑ̂u ɑu ɑu ɒu ɑu ɑu ɑu
2등 肴 ɑu au au au au ɐu au au ɣɑu
3등
宵A i̯ɑ̈u jæu iäu ĭɛu jæu iɛu jeu iæu iΕu
宵B i̯ɑ̈u jæ̆u iäu ĭɛu iæu ɪɛu i̯eu iau ɣiΕu
4등 蕭 ieu iɛu eu ieu ɛu ɛu eu iɛu eu
流
1등 侯 ə̆u u u əu əu əu u əu əu
3등
幽 i̯ĕu jəu iĕu iəu ieu iĕu A:jiu A:iɪu iɪu
B:(i̯iu) B:ieu
尤 i̯ə̆u ju iu ĭəu iəu ɪəu i̯u iəu ɨu
咸
1등
談 ɑ̂m ɑm ɑ̂m ɑm ɑm ɑm ɑm ɑm ɑm
覃 ɑ̝̂m Am ɐ̂m ɒm ɒm ɒm əm əm ʌm
2등
銜 ɑm am am am am am am am ɣam
咸 ɑ̆m ɐm ɐm ɐm ɐm ɐm aəm æm ɣɛm
3등
鹽A i̯ɑ̈m jæm iäm ĭɛm jæm iɛm jem iæm iΕm
鹽B i̯ɑ̈m jæ̆m iäm ĭɛm iæm ɪɛm i̯em iam ɣiΕm
3등
嚴 i̯ɒm jɐm iɐm ĭɐm iɐm ɪɐm i̯ɑm iɑm ɨɐm
凡 i̯wɒm juɐm iuɐm ĭwɐm iɐm
4등 添 iem iɛm em iem ɛm ɛm em iɛm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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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권혁준 역 (2014:135-140)
深 3등
侵A i̯əm jem iəm ĭĕm jem iĕm jim iɪm iɪm
侵B i̯əm jĕm iəm ĭĕm iem ɪem i̯im iem ɣiɪm
山
1등 寒 ɑ̂n ɑn ɑ̂n ɑn ɑn ɒn(ɑn) ɑn ɑn ɑn
2등
刪 ɑn an an an ɐn ɐn an an ɣan
山 ɑ̆n æn än æn æn an aən æn ɣɛn
3등
仙A i̯ɑ̈n jæn iän ĭɛn jæn iɛn jen iæn iΕn
仙B i̯ɑ̈n jæ̆n iän ĭɛn iæn ɪɛn i̯en ian ɣiΕn
3등 元 i̯ɒn jɐn iɐn ĭɐn iɐn ɪɐn i̯an iɑn ɨɐn
4등 先 ien iɛn en ien ɛn ɛn en iɛn en
臻
1등
痕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魂 uən uən uən uən uon wən uən uən uən
2등 臻 i̯ɛu (j)en iĕn ĭen ien ɪĕn ïn en ɪn
3등
眞A i̯ĕn jen iĕn ĭĕn jen iĕn jin iɪn iɪn
眞B i̯ĕn jĕn iĕn ĭĕn ien ɪĕn i̯in ien ɣiɪn
3등
殷 i̯ən jən iən ĭən iən ɪən i̯ən iən ɨn
文 i̯uən juən iuən ĭuən iuən ɪwən i̯u̯ən iuən ɨun
宕
1등 唐 ɑ̂ng ɑŋ ɑ̂ŋ ɑŋ ɑŋ ɒŋ ɑŋ ɑŋ ɑŋ
3등 陽 i̯ɑ̂ng jaŋ iaŋ ĭaŋ iɑŋ ɪɑŋ i̯ɑŋ iɑŋ ɨɐŋ
梗
2등
庚 ɒng ɐŋ ɐŋ ɐŋ aŋ aŋ aŋ aŋ ɣæŋ
耕 ɛng æŋ äŋ æŋ ɐŋ ɐŋ aəŋ æŋ ɣɛŋ
3등
庚 i̯ɒng jɐŋ iɐŋ ĭɐŋ iaŋ ɪæŋ i̯aŋ iaŋ ɣiæŋ
淸 i̯ɑ̈ng jɛŋ iäŋ ĭɛŋ iæŋ iɛŋ (i̯eŋ)
jeŋ
iæŋ iΕŋ
4등 靑 ieng iɛŋ eŋ ieŋ ɛŋ ɛŋ eŋ iɛŋ eŋ
曾








東 ung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冬 uong uoŋ oŋ uoŋ oŋ woŋ oŋ uoŋ uoŋ
3등
東 i̯ung juŋ iuŋ ĭuŋ iuŋ ɪuŋ i̯uŋ iuŋ ɨuŋ
鍾 i̯wong juoŋ ioŋ ĭwoŋ ioŋ ɪwoŋ i̯oŋ ioŋ ɨoŋ
江 2등 江 ɑ̊ng ɔŋ åŋ ɔŋ ɔŋ ɔŋ auŋ oŋ ɣʌ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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眞言의 한글 표기법 연구






국 문 초 록
본고는『五大眞言』(1485)를 대상으로 한글의 眞言 표기를 중심으로 연
구를 진행하였다. 문헌의 특성상 한글 표기와 범자·한자가 함께 병기되어
있으며 진언 범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음절단위로
梵-韓-中 대응을 찾아 통계하였으며 한자의 음가는 중국에서 불경이 번역
되던 7-8세기의 前期 中古漢語 시기 재구 음가를 참고하였다.
우선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기본 음절에서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시’, ‘이’가 대응하거나, 범자의 ‘e’ 모음에 한글
‘예’가 대응하고 범자의 ‘ai’ 모음에는 ‘애, ​, 에’가 대응하며, 범자의 ‘u’와
‘o’ 모음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는다.
복자음 음절에서는 복자음의 유형에 따라 다양한 한글 표기법이 적용되
는데, 우선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범자 ‘kra’는 한글 표기 ‘​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제2자음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표기를 사용한다. 즉
범자 ‘kya’는 한글 ‘갸’로 표기된다. 다음으로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을 표기하는데 예를 들어 범자 ‘ma-rga’
은 한글 ‘말아’로 표기한다. 즉 한글 ‘-ㄹ’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r’과 대
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류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기를 사용하
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의 한글 표기는 ‘​’이다.
다음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반영된 한국어의 음운 현상을 보겠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자음 ‘ㄱ, ㄷ, ㅂ’는 진언 표기에서 무성음과 유성음
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난다. 그
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범
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은 비록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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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로 대응하지만 기타 모음 ‘​, 어, 으’ 등도 대응한다. 그리고 한글 모음
의 분류와 한자 운모의 등운과의 규칙성 대응의 경향이 보이는데 예를 들
어 음성모음인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양상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한국어의 종성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
하다. 예를 들어 종성 자음의 ‘-ㄹ’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
자 성모와 대응한다. 그리고 같은 유형의 범자 표기에 ‘ㅅ’계 합용병서 표
기와 ‘-ㅅ’의 종성자음의 표기가 혼용한다.
주제어: 진언, 다라니, 실담자, 한글 표기법, 범한대응, 중고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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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1. 연구의 목적
본고는 1485년의『五大眞言』(이하 ‘오대진언(1485)’이라 약칭)을 중심으
로 眞言의 한글 표기 방법을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는 데 연구
의 목적을 둔다.
眞言은 陀羅尼라고도 불리는데, 불경에서 呪文의 성격을 지닌다. 불경
번역은 일반적으로 意譯이 아니라 音譯으로 진행된다. 오대진언(1485)에는
범자, 한자, 한글 세 문자가 병기(倂記)되어 있으며 한자는 梵-中 번역음을
표기하고, 한글은 梵-韓 번역음을 표기한다. 梵-韓 번역에는 梵-中 번역의
간섭과 영향도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과 특
징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梵-韓-中의 대응 규칙을 찾아야 한다.
이에 앞서 진언의 범자와 한자에 대한 기초적 고찰부터 시작할 것이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진언 범자의 자형은 일본에서 유통되는 실담 범자의 자
형과 차이가 있다. 이에 한국의 진언 범자와 일본의 범자와의 정밀한 비교
를 통하여 로마자로 전환된 텍스트를 확보하였다. 오대진언(1485)에 쓰인
범자의 중국어 번역은, 7-8세기 무렵에 중국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한자
에 반영된 중국어의 음가는 前期 中古音이다. 그리고 비록 진언의 한글 표
기는 한글이 창제된 이후에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梵-韓 번역은 이미 이보
다 더 이른 시기부터 진행되어 왔으므로, 진언의 한글 표기에 반영된 한국
어의 음운 현상은 중세 한국어 이전 시기의 특징도 반영할 수 있음을 고려
해야 한다.
진언 연구를 통해 한국어의 음운 특징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음에도, 진언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진언 자료에 대한 기초적 정리 작업과 한
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우선으로 하되, 이를 바탕으로 한국어
의 몇몇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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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선행연구
본고에서는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일부 대표적인 선행연구만 살펴
볼 것이다.1) 기존 연구를 보면 진언 연구의 주요 논의는 복자음 음절의 한
글 표기법과 실담장의 표기 원칙을 둘러싸고 진행된다. 범어에서 한 음절
에 여러 자음이 연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이를 선행연구에서는
‘重字, 子音聯續, 자음군’ 등 다양하게 부르고 있다. 본고는 산스크리트 언
어 연구 저서인 전순환(2012)를 따라서 ‘복자음’이라 부르겠다.
먼저 안주호(2003)을 보면 오대진언(1485)를 중심으로 한글의 진언 표기
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특히 ‘重字’의 한글 표기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의
표기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는데, 즉 약모음 ‘ㆍ, ㅣ’를 넣어 음절로 표기하
는 방법, 합용병서를 쓰는 방법, 앞 자의 성모와 뒷글자의 운모를 합하여
만드는 방법, 어두자음군 중 첫 자를 앞글자의 종성으로 사용하는 방법 등
이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의 방법과 대체적으로 일치하
지만, 극히 일부의 예만 제시하고 간단히 언급되어 있을 뿐이다. 본고는 오
대진언(1485)에서 나타나는 모든 복자음 음절의 유형을 찾아서 정리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글 진언의 표기 방법을 일일이 고찰하였다. 한편, 안주호
(2003)에서는 한글 표기의 통계에 있어서 단순히 한글의 초성, 중성만을 중
심으로 출현 횟수의 통계를 진행하였는데 본고는 梵-韓-中 음소 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통계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伊藤智ゆき(2007)은 실담장의 한글 표기의 판본별 비교와 오
대진언(1485) 등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를 모두 망라하여 고찰하였으며 또
당시 중세한국어의 현실한자음과의 비교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같이 방
대한 자료들을 망라하여 다룬 것에 비하여 세부적인 진언 표기에 대한 분
석과 검토는 미약하다. 특히 범자의 ‘子音連續’의 한글 표기에 대하여 당시
한국의 편찬자들이 청각적으로 범자 자음의 공명도와 관련하여 음성학적인
인지를 통해 선택된 표기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미즈노 슌폐이
(2011:135)에서는 15세기로부터 19세기까지의 진언 자료에 대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그 사이 일어난 음사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또 자음
1) 기타 관련 선행연구들은 미즈노 슌폐이(2011:133-134)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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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음사에 대한 고찰에 있어서 음성학적인 관점의 접근 방식에 문제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미즈노 슌폐이(2011)은 오대진언(1485)의 일부 다라니를 선정하여 실제
한글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다. 하지만 실담장의 표기 원칙은 梵-韓-中의 대응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은 梵-韓 대응만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 한편, 범자
‘자음군’의 한글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 방법을 중심으로
기계적인 대응 분석으로 진행하는 등 일관적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
다. 본고는 실제 한글 표기의 고찰에 있어, 한자가 반영하는 당시 고대 중
국어의 음가와 함께 梵-韓-中 대응으로 규칙성을 찾아서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비교하였으며,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 고찰에서는 한자 표기와
비교하여 이들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특히 한글 표기의 다양성과 활용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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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의 자료와 방법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원간본을 참고자료로 하였다. 오대진언(1485)
원간본은 월정사 성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보물 793-5’으로 지정되
어 있다. 이는 평창 상원사 목조문수동자좌상 복장유물에서 발굴된 것으로
1984년에 국가 보물로 등록되었으며 현재 ‘국가기록유산’에서 이미지를 찾
아 볼 수 있다. 이를 상원사본 오대진언(1485)라 부르기도 한다.
오대진언(1485)는 조선시대 學祖2)가 인수대비(仁粹大妃)의 명에 따라 편
찬한 것이다. 오대진언(1485)는 여러 개의 진언을 모아서 만든 일종의 眞言
集 자료이다. 수록 된 다라니를 보면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隨求卽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
尼”등 6개의 다라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四十二手眞言”는 手印眞言
으로 후행하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하나의 다라니로 묶을 수 있다. “神
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는 모두 大悲心陀羅尼의 종류에
속하지만 서로 다른 다라니이다(남경란 1999 참고).3) 본고는 “四十二手眞
言”와 “神妙章句大陀羅尼”를 하나로 묶고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
薩根本陀羅尼”를 서로 다른 다라니로 분리하여 총 다섯 다라니로 하여 이
들을 ‘신묘장구대다라니’, ‘근본다라니’, ‘수구즉득다라니’, ‘대불정다라니’,
‘불정존승다라니’라고 부를 것이다. 그리고 이들을 각각 순서별로 로마자
대문자 ‘S, G, Q, D, F’으로 표기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진언 기록 문자는 梵字, 漢字, 한글의 세 문자로 되어
2) 學祖(?-?)는 본관이 安東이고 속성은 김씨이며 호는 燈谷, 黃岳山人이다. 아버지는 金
係權이다. 信眉, 學悅등과 함께 선종의 승려로서 세조시기 많은 불경을 번역, 간행하
였다. 그는 1464년(세조 10) 속리산 福泉寺에서 신미, 학열과 함께 대법회를 열었고,
1467년 왕명으로 금강산 楡岾寺를 중창하였으며, 1488년(성종 19) 仁粹大妃의 명으로
海印寺 중수 및 대정경판당을 중창하였고, 1500년(연산군 6) 왕비의 명으로 해인사의
대장경 3부를 刊印하고 그 발문을 지었으며, 1520년(중종 15) 왕명으로 다시 해인사
대장경 1부를 간인하였다. 그리고 그에 의해 번역, 교정되어 완성된 불전으로『地藏經
諺解』,『金剛經三家解諺解』,『千手經』,『證道歌南明繼頌』,『六祖法寶壇經諺解』,
『眞言勸供·三壇施食文諺解』,『五大眞言』등 다수가 있다.
3) 오대진언(1485)의 뒷부분에는 진언의 영험을 담은 글인 ‘靈驗略抄’가 합철되어 있는데
판심제가 ‘五大’로 되어 있다. ‘영험약초’에는 “神妙章句大陀羅尼”와 “觀自在菩薩根本陀
羅尼”를 하나의 ‘대비심다라니’로 묶어서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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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중 漢字의 중국어 번역은 다라니 S, G, Q, D에서는 모두 ‘大廣智
三藏沙門 不空譯’4)이라 제시되어 있고, F만이 ‘罽賓國三藏沙門 佛陀波利
譯’5)이라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자 번역은 오대진언(1485)에서
거의 동일하게 사용되어 있다. 그리고 범자는 일본의 실담 범자와 비교하
여 로마자로 전환하였으며 한자 표기 번역과 한글 표기 번역과 함께 부록1
에 정리되어 있다. 실제 문헌에는 한글 번역에 방점이 찍혀져 있는데 부록
에서 거성의 방점을 숫자 ‘1’, 상성의 방점은 숫자 ‘2’로 표기하였다. 하지만
본고는 한글 초성, 중성, 종성의 표기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방점 표기
는 잠시 본고의 연구 범위에서 제외시켰다.
오대진언(1485)에 반영된 언어의 성격을 살펴보고자 부록2에서는 다라
니 S를 예로 들어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의 텍스트를 로마자로 전환하여
범자 텍스트와 비교하여 보았다. 범자 텍스트는 오대진언(1485) 및 기타 진
언 자료인 <진언집>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 실린 같은 다라
니의 범자 텍스트도 함께 제시하였다. 산스크리트 원문 텍스트는 전순환
(2005)를 참고하였다. 오대진언(1485)의 범자 텍스트는 비록 원문과 비교하
여 일부 차이가 보이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하여 텍스트의 언어는 산스크리
트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오대진언(1485),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는 비록 판본별 시기적인 차이가 있지만 범자 텍스트에 나
타나는 차이는 매우 적다. 즉 한국 내부에서의 범자 텍스트의 전승은 매우
엄격하게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연구 방법에 있어서 제2장에서는 우선 범자 즉 문자를 단위로
음절구조적인 분석을 하여 ‘범자의 음절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응하는 한
자 표기와 한글 표기의 대응 예들을 찾아 음절 단위로 정리하였다. 다음은
4) 不空(705년-774년)은 師子國(오늘의 스리랑카) 사람이다. 唐나라의 密宗祖師 중의 한
사람으로 중국에서 善無畏, 金剛智와 함께 ‘開元三大士’ 불린다. 그리고 鳩摩羅什, 玄
奘, 眞谛와 함께 중국 불교계의 4대 譯經家로 불리기도 한다. 10세부터 중국에서 생활
하였고 15세부터 금강지를 따랐으며 그 후 중국과 天竺 등의 지역을 왕복하면서 많
은 梵本 불경을 중국으로 가지고 갔다. 그는 평생 거의 110여부 등 다수의 밀교경전
을 번역하였다고 한다.
5) 佛陀波利(?-?)는 罽賓國(오늘의 카슈미르 지역) 출신의, 唐高宗 때 중국에서 활동하던
승려이다. 676년에 중국에 왔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후에 계빈국으로 다시 돌아갔다고
한다. 그가 번역한 불경으로는 주로『佛顶尊胜陀罗尼经』,『长寿灭罪护诸童子陀罗尼
经』이 있다.
- 6 -
음절 유형에 따라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의 표기를,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의 표기를 고찰하였는데 기본 음절의 고찰은 음가 대응 규칙을 찾는데
중심을 두었고 복자음 음절의 고찰은 한글의 표기 방법을 고찰하는데 중심
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오대진언(1485) 실제 한글 표기와 실
담자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 고찰하였으며 일부 한국어의 음운 특징을 찾
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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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진언 자료의 기초적 이해
본 장에서는 진언 자료의 기초적인 이해를 진행할 것이다. 먼저 범자의
자형과 산스크리트의 음운 체계를 이해하고, 다음 텍스트의 경계 단위와
범-한-중 대응 예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에 대해 살
펴볼 것이다.
2.1. 悉曇 梵字와 산스크리트
2.1.1. 悉曇章의 摩多와 모음체계
悉曇字는 梵字의 일종이며 7세기에서 13세기까지 북인도에서 산스크리
트를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던 문자이다.6) 실크로드를 통하여 중국으로 들어
온 많은 불전들이 실담자로 기록되어 있다(전순환 2012:43). ‘悉曇’이라는
용어는 산스크리트 siddham의 한자 음사어이며 이는 ‘완성된’ 또는 ‘완벽
한’ 등의 의미를 지닌 siddha와 ‘문자’를 의미하는 mātṛkā의 합성어이다(김
현덕 2016:158-159). 하지만 오늘의 중국에서는 실담자의 문헌자료를 찾기
힘들다. 일본의 구법승 空海(774-835)가 唐나라로부터 밀교와 함께 실담
자료를 일본으로 가져왔으며 실담 연구는 일본에서 점차 悉曇學을 이루면
서 오늘까지 전승되어 왔다.
悉曇學의 발전에 悉曇章 연구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悉曇章이란
渡邊英明(1983:89)에서는 “실담범어의 字母와 字體를 배열하고, 字를 만들
6) 현재 인도의 북부와 남부에서 사용되는 100여개 이상의 문자들의 모체는 브라흐미
(Brahmī) 문자이다. 브라흐미 문자는 형태 변화에 따라 인도의 북부와 남부로 구분하
게 되는데 북부에서 4세기 즈음 나타나기 시작한 굽타 문자는 산스크리트를 위해 사
용되었고 굽타 문자에서 몇 개의 변이형이 발전되는데 그 가운데 悉曇 문자가 있다.
또 다른 변이형으로 나가리(Nāgarī) 문자가 있으며 나가리 문자는 8세기 무렵부터 사
용되었고 원래는 산스크리트를 쓰기 위한 것이었지만 이후 벵골어, 네팔어, 티베트어
와 같은 많은 언어들에도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deva- ‘신; god’라는 단어가 붙여진
‘데바나가리(Deva-Nāgarī)’가 ‘나가리’보다 더 대중적인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다(전순
환 2012: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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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내는 결합 방법 등을 기록한 하나의 형식적·조직전인 音韻書”라고 하였
고, 周廣榮(2004:6)에서는 “범어를 배우는 가장 초급의 교재를 말하는 것으
로, 주요 범문자모와 아울러 이들이 병합하고 連聲하는 등의 기본적 語音
과 어법을 알게 해주는 것을 실담장”라 한다고 하였다(강대현 2014: 14-15
재인용). 일본에는 중국으로부터 건너오거나 일본에서 자체로 만든 다양한
실담장들이 남아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중국 唐나라 智廣(760?-830?)의
≪悉曇字記≫, 安然(841-?)의 ≪悉曇藏≫(880) 등이 있다. 더욱 상세한 내
용은 馬淵和夫(2006), 강대현(2014) 등을 참고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범자로 기록된 제일 이른 시기의 진언은 葛項寺의 묵서 다
라니인 准提眞言(758)이고, 한자로 기록된 것은 이보다 좀 더 이른 시기의
佛國寺 釋迦塔에서 나온 無垢淨光大陁羅尼(701-751)이다(남권희 2005). 이
를 통해 한국에서는 범자 혹은 한자 기록의 진언이 늦어도 8세기 중엽에는
이미 유통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悉曇章도 있는데『고려대장경』의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에 不空의 실담장 50字門이 실려 있으며 범자와 한
자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다(안주호 2002:177-178). 한글이 창제된 후에는
서명이『眞言集』인 책에 ‘梵本五十字母悉曇章’이 실려 있으며 이 책 이후
로는 범자, 한자, 한글이 모두 표기된다. 한국 내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료
의 자형들은 거의 큰 차이가 없다. 하지만 일본에서 유통되는 범자 자형과
비교하여 보면 일부 차이들이 보인다. 하지만 한국의 범자 역시 실담 범자
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 견해이다. 본고가 고찰할 오대
진언(1485)에는 실담장이 실려 있지 않다.
현재『眞言集』은 여러 판본들이 남아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망월사본(1800)이 있다.7) 이 중 망월사본
(1800)이 간행 배경과 보전 상태로 보아 한국의 범자 자형을 이해하는 데
제일 대표적인 자료라 할 수 있다.
7) 18세기의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은 중간본이다. 망월사본(1800)의 범례와 실
담장은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고 있다. 중
간본의 실담장은 앞서 기존의 실담장 범자의 오
류를 교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안
심사본(1569)에서 한자 ‘佉’와 대응하는 범자와
‘誐’ 대응 범자가 뒤바뀌었는데 만연사본(1777)과
망월사본(1800)에서 정확하게 되돌려 놓았다.
안심사본(1569) 망월사본(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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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집 실담장에서 큰 글씨로 제시된 범자가 있는데, 이를 아래 [표1]에
서 ‘大字’라 하였다. 이외에 한자 표기의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제시된 여러
개의 범자도 있다. 大字로 제시된 범자의 형태는 실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
도로 서예적인 성격이 강하며 실제로 진언의 본문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
다. 실제 진언 범자로 나타나는 자형은 한자 표기 아래에 제시된 작은 글
씨의 범자들인데 이들은 범자가 실제로 나타나는 여러 이체 형태들을 제시
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실담장 끝부분에 또 다시 보다 작은
글씨 범자의 제시가 있는데 이는 大字의 원형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이
를 ‘小字’라 할 것이다. 아래 범자의 이체 형태까지 일일이 설명하기에는
분량이 너무 많아지므로 본 장에서는 大字와 小字의 제시를 중심으로 간단
히 살펴볼 것이다. 하지만 필요 시 이체 형태의 범자도 언급할 것이다.
아래의 [표1]에서는, 한국 범자 자형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일본에서 유
통하는 범자 자형도 함께 제시하였다. 일본의 실담자 자형의 이미지는 馬
淵和夫(2006:2-11)을 참고하였다. 먼저 범자 摩多의 자형과 범어의 모음체
계에 대해 보겠다.
[표1] 진언집 悉曇章 摩多의 자형 및 문자전환
제1면 左 제1면 右
전환 일본 大字 小字8) 전환 일본 大字 小字
a * u *
ā * ū *
i e
ī ai
제2면 左 제2면 (助音) 右




위 도표에서 ‘전환’은 로마자로의 전환을 말한다. 범자 마다는 한글의 중
성과 같은 것으로 제1면과 제2면의 좌와 우로 모두 4개의 면에 16개 범자
摩多가 제시되어 있다. 小字에 ‘*’으로 제시된 것이 있는데 실제 진언 표기
에서 사용되는 이체 형태의 범자를 제시한 것이다. 위의 도표에서의 小字
는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는 범자 자형을 중심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앞 3개의 면에 제시된 12개 범자 마다를 通摩多라 부르고 마지막
면의 범자 마다를 別摩多라 부른다.
먼저 별마다부터 보면 ‘ṛ, ṝ, ḷ, ḹ’을 전순환(2012:51-52)에서는 ‘소난트
(Sonant)’라 부른다. 소난트란 r, l, m, n 등의 유음(Liquid) 또는 비음
(Nasal)의 레소난트(Resonant) 자음들이 특정 환경에서 즉 자음 사이에 놓
이게 될 때 모음으로 변화하게 되는데 이 변화된 모음들을 말한다. 4개의
소난트 중 ‘ḹ’는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며 고전적 문자 전환에서는 ‘ri, rī, li’
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하였다. 위의 도표에서 진언집의 실담 범자를 보
면 고전적 문자 전환과 같이 ‘ri, rī, li, lī’의 형태로 반영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면의 ‘aṁ, aḥ’ 두 범자가 있는데 이는 문자라기보다
문자적 기호에 가깝다. 즉 ‘aṁ’는 범자 ‘a’의 꼭대기에 ‘˙’의 점을 찍고 있으
며 ‘aḥ’는 범자 ‘a’의 오른쪽에 ‘:’의 두 점을 찍고 있다. 전자를 ‘아누스와
라’, 후자를 ‘위사르가’라 부른다(전순환 2012:56).
기타 남은 마다로는 ‘a, ā, i, ī, u, ū, e, ai, o, au’ 10개가 있다.9) ‘a:ā’,
8) 실제로 小字 즉 大字의 원형 제시에서 ‘a ’, ‘ā ’, ‘u ’, ‘ū ’, ‘o , ‘au ’
로 되어 있다. ‘aḥ’와 ‘aṁ’ 또한 ‘a ’에 문자적 기호와 함께 각각 , 으로 나타
난다. 하지만 이러한 小字들은 실제 진언 표기에서 사용되지 않는 글자들이고 小字의
기타 이형태 표기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형태들을 찾을 수 있다. 도표에서 ‘*’ 기
호가 표기된 범자는 이형태 범자로 교체된 것들이다.
9) 진언집 범자의 大字 자형을 보면 대부분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변형이 크다.




‘i:ī’, ‘u:ū’, ‘e:ai’, ‘o:au’는 短音과 長音으로 짝을 이루고 있다. 이 중 ‘a:ā’,
‘i:ī’, ‘u:ū’는 單母音이고, ‘e:ai’, ‘o:au’는 二重母音이다. 하지만 ‘e, o’는 ‘ai,
au’와의 장단 차이는 상대적인 것으로 실제 음성적으로는 ‘e, o’는 장음에
속하며 이중모음으로 인지된다.
위의 로마자 전환은 단순 문자 전환이므로 실제 범어의 음가를 참고하
면 아래와 같다. (문자적 기호의 아누스와라 ‘ṁ’와 위사르가 ‘ḥ’는 제외하였
다.)
[표2] 산스크리트 모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2)
위의 음가를 보면 ‘a’의 음가는 실제로 [ɐ], [ə]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순환(2012:53)에서는 사실 ‘a’의 음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려지
지 않고 있으며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음성학적으로 분명하게 구별되는 이
두 음가로 규정되어 있다고 하였다.
본고는 위의 범자 장단음의 한글 진언 표기에 대한 고찰을 연구 범위에
서 제외시켰다. 그러므로 본고의 ‘a’ 모음은 ‘a, ā’ 모음을 포함하고, ‘i’ 모음
은 ‘i, ī’ 모음을 포함하며, ‘u’ 모음은 ‘u, ū’ 모음을 포함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하지만 이중모음의 ‘e’와 ‘ai’, ‘o’와 ‘au’는 한글 표기에서 차이를 보
여주고 있어서 이들은 각각의 모음으로 제시할 것이다.
2.1.2. 悉曇章의 體文과 자음체계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 제3면부터 제6면까지의 범자 體文에 대해 보겠다.
에서 가 좀 특이한데 이는 진언집 범자의 大字 의 머리 부분의 형태를 따르고 있
음이 보인다. 이외 기타 小字 범자들은 일본의 범자와 거의 일치한다.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음 장음
단일모음
문자변환 a ā i ī u ū
음가 [ɐ], [ə] [a:] [i] [i:] [u] [u:]
소난트
문자변환 ṛ ṝ ḷ ḹ
음가 [ɹ] [ɹ:] [l] [l:]
이중모음
문자변환 e ai o au
음가 [e:] [a:ɪ] [o:] [a: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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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진언집 悉曇章 體文의 자형 및 문자 전환
제3면 牙音 (左) 제3면 齒音 (右)






제4면 舌音 (左) 제4면 喉音 (右)






제5면 脣音 (左) 제5면 超音亦云和會聲 (右)











범자 體文은 한글의 초성과 같은 것이다. 제3면부터 제5면까지 각각 좌
와 우 두 개의 열로 범자가 나열되어 있고, 마지막 제6면은 한 개 열의 범
자가 있다. 제3면의 좌측 열부터 순서별 각각 ‘牙音’의 ‘ka, kha, ga, gha,
ṅa’, ‘齒音’의 ‘ca, cha, ja, jha, ña’, ‘舌音’의 ‘ṭa, ṭha, ḍa, ḍha, ṇa’, ‘喉音’의
‘ta, tha, da, dha, na’, ‘脣音’의 ‘pa, pha, ba, bha, ma’, ‘超音’의 ‘ya, ra, la,
va, śa, ṣa, sa, ha, kṣa’가 있다.
위에서 제시된 범자는 단순히 자음만을 위한 표기가 아닌 ‘a’ 모음의 음
절 표기이다. 이들을 대체적으로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牙音’은 연구개음, ‘齒音’은 경구개음, ‘脣音’은 순음이다. 하지만 ‘舌
音’은 사실 권설음이고, ‘喉音’이 치조음이며 이외 ‘超音’은 기타 유음, 마찰
음, 반자음등을 모은 것들이다. ‘超音’에서 맨 마지막 범자 ‘kṣa’는 기타 범
자의 單子音 음절 성격과 달리 2개의 자음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를 복
자음 음절이라 할 것이다.
실제 범자 체문의 산스크리트 자음 음가를 보면 아래와 같다.
[표4] 산스크리트 자음체계 음가 (전순환 2012:55)
파열음 비음
무성음 유성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유기음 무기음
연구개음
문자변환 ka kha ga gha ṅa
음가 [ka] [kha] [ga] [gha] [ŋa]
경구개음
문자변환 ca cha ja jha ña
음가 [ʨa] [ʨha] [ʥa] [ʥha] [ɲa]
반설음
문자변환 ṭa ṭha ḍa ḍha ṇa
음가 [ʈa] [ʈha] [ɖa] [ɖha] [ɳa]
치조음
문자변환 ta tha da dha na
음가 [ta] [tha] [da] [dha] [na]
순음
문자변환 pa pha ba bha ma




산스크리트 자음체계의 제일 큰 특징은 파열음은 조음방법에 따라 무성
음과 유성음, 그리고 유기음과 무기음으로 나눌 수 있어 무성무기음, 무성
유기음, 유성무기음, 유성유기음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이다. 다음 ‘ya’의 음
가는 [ja]이고, ‘va’는 실제로 [ʋa], [va] 두 가지 음으로 발음이 가능하며
‘ha’는 유성후두마찰음의 [ɦa]으로 발음이 된다.
본고의 연구 목적은 한글의 진언 표기를 살펴보는 것이므로 연구의 편
의를 위하여 한국어의 전통적인 조음위치의 분류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
정리하여 연구를 진행할 것이다.
위의 분류에서 ‘설음’은 치조음이고 ‘권설음’은 치조권설음으로 실담장의
명칭과 다르다. 다음 훈민정음의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에 따라 ‘치음’을
다섯 번째 순서로 옮겼다. 그리고 마찰음들을 조음위치에 따라 분류하였는
데 즉 ‘va’는 순음으로, ‘śa, ṣa, sa’를 치음으로 하였다. 기타 남은 후음과
유음들을 기타로 분류하였다.
본고는 위와 같이 실담장에서 제시된 單子音의 體文과 12개의 通摩多가
결합되는 범자를 하나의 음절로 보고 이를 ‘기본 음절’이라 부를 것이다.
12개 통마다 중 ‘a(ā), i(ī), u(ū), e, ai, o, au’ 모음과 결합한 것은 ‘기본 開
音節’, 남은 ‘-ṁ, -ḥ’가 결합한 것은 ‘기본 閉音節’로 분류한다.
1) 아음: ka kha ga gha ṅa
2) 설음: ta tha da dha na
3) 권설음: ṭa ṭha ḍa ḍha ṇa
4) 순음: pa pha ba bha ma va
5) 치음: ca cha ja jha ña śa ṣa sa
6) 기타: ya ha ra la
무성음 유성음
경구개음 권설음 치조음 성문음
마찰음
문자변환 śa ṣa sa ha
음가 [ça] [ʂa] [sa] [ɦa]
유성음
경구개음 치조음 치조음 순치음
접근음
문자변환 ya ra la va
음가 [ja] [ra] [la] [ʋa], [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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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마다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경우 이들을 ‘모음 음절’이라 부르고,
실담장 맨 마지막 體文에 제시되었던 ‘kṣa’와 소난타 ‘ṛ’ 결합의 음절들은
복자음 음절로 분류하여 볼 것이다.
이외 비록 실담장에서는 제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진언 범자에서
아누스와라와 위사르가와 같이 문자적 기호의 범자 형태가 있는데 예를 들
어 ‘ ’, ‘ ’ 등이 있는데 이들은 각각 ‘ṭa’, ‘ṭha’의 범자에 ‘ ’ 혹은 유사한
문자적 기호를 가하여 고유의 ‘a’ 모음을 삭제하는 것으로 ‘위라마’로 부른
다고 한다(전순환 2012:56). 본고는 ‘ṭ, ṭh’ 등을 ‘자음 음절’이라 부를 것이
다.
2.1.3 복자음의 유형과 음운현상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복자음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가 없다. 하지만 실
제 진언 표기에서 매우 다양한 복자음 유형들이 존재한다. 일본에서 전해
온 실담장에서는 복자음 분류의 논의가 있는데 편찬자들의 견해가 매우 다
양하다. 본고는 흔히 알려진 비교적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진 18章 체재10)의
실담장을 통해 복자음의 분류를 알아 볼 것이다.
18장 체재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대체적으로 기본 음절의 범자가 소개
되어 있고 제2장부터 복자음이 시작된다. 기본 음절의 單子音을 ‘C’라 하고
모음을 ‘V’라고 하면 제1장 기본 음절의 구조는 ‘CV’이다. 제2장부터 제7장
의 복자음 음절은 순차적으로 ‘CyV’, ‘CrV’, ‘ClV’, ‘CvV’, ‘CmV’, ‘CnV’의
구조를 갖는다. 이들의 차이는 ‘C’ 다음의 제2자음에 있다. 제8장부터 제14
장까지는 앞서 제1장부터 제7장까지의 모든 음절 앞에 음절 ‘r’를 추가하는
것으로 순차적으로 ‘rCV’, ‘rCyV’, ‘rCrV’, ‘rClV’, ‘rCvV’, ‘rCmV’, ‘rCnV’이
다. ‘r’를 제1자음이라고 하면 제15장은 ‘r’ 대신 치조비음과 결합하고, 제16
장은 소난타의 자음 결합의 음절로 ‘Cṛ’ 등이고, 제17장은 규칙을 찾기 힘
10) 일본에는 12章 체재, 13章 체재, 14章 체재 등 다양한 체재의 실담장이 남아 있다(강
대현 2014 참고). 제1장 기본 음절에 있어서 대체적으로 견해가 일치한다. 다만 제2장
부터의 복자음의 유형에 대한 분류에 대해서는 편찬자들마다 견해 차이가 존재한다.
후에 18章 체재의 실담장이 대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이는 唐나라 智廣
(760?-830?)이 만든 『悉曇字記』에서 비롯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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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다는 의미로 ‘難覺章’이라 부르는데 제1자음이 ‘s’인 복자음 유형들이 많
이 나온다. 마지막으로 제18장은 孤合章이라 부르며 분류가 어려운 특이한
복자음들을 따로 모아놓았다.
위의 복자음에서 제1자음이 ‘r’인 음절에서 ‘r’은 기타 자음과 달리 사실
은 두 음절이 나누어지는 경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가리 범자에서 후행
음절에 문자적 기호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 ‘karma’에서 ‘kar#ma’의 음절
경계를 나타내는 것이다(전순환 2012:65 참고). 실담 문자에서도 ‘r’은
(rma), (rya), (rśa)’ 등과 같이 일반 범자의 머리 위에 ‘ ’와 같은 기호
적인 표기가 되어 있다. 하지만 본고는 범자 즉 문자적 단위의 음절 구조
적 분석을 바탕으로 하면서 이를 후행음절의 제1자음인 복자음 음절로 간
주할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예를 들어 ‘karma’을 문자가 반영하는 그대로
‘ka-rma’의 2음절로 볼 것이다.
사실 위의 18장 체재의 실담장의 복자음 분류는 실제 진언 범자의 유형
을 분류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예를 들어 제1자음이 ‘r’인 복자음이 제8장
에서 제14장까지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데 실제 진언 텍스트의 범자 유형에
서 제9장부터 제14장의 복자음 유형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리고 일부
비교적 자주 나타나는 범자 음절 예를 들어 ‘ddha, nna’ 등은 難覺章, 孤合
章에 들어가거나 혹은 없기도 한다. 즉 실담장의 분류는 비경제성과 실용
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그리고 한글
표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본고는 복자음의 분류를 아래와 같이 다시 정
리할 것이다.
유형1: <C+제2자음>
(1) 제2자음 ‘y’류: kya, hye, dya, dhya, sya, ṣya, vya
(2) 제2자음 ‘r’류: kra, ghra, tra, tri, trai, dre, pra, jra, jre
(3) 제2자음 ‘l’류: hlā
(3) 제2자음 ‘v’류: tva, tve, nva, jva, dve, sva, śva, hva
(4) 제2자음 ‘m’류: tma, dma, nma, sma, hma, dmi, ṣmi
(5) 제2자음 ‘n’류: gna, ghna, tna, gni
(6) 제2자음 ‘-ṛ’류: kṛ, gṛ, tṛ, dṛ, dhṛ, pṛ, mṛ, jṛ, h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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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제1자음+C>
(1) 제1자음 ‘r’류: rya, rtha, ryaḥ, rta, rbhe, rga, rma, rte, rśa
(2) 제1자음 ‘N’류: (n-) nta, nti, ndi, nni (ṇ-) ṇṭa, ṇṭha, ṇdi (ñ-) ñca, ñja
(3) 제1자음 ‘T’류: (t-) tta (d-) ddhya, ddha, ddhe
(4) 제1자음 ‘S’류: (s-) sta, ska, spha (ṣ-) ṣṇa, ṣṇi, ṣṭa, ṣṭhi (ś-) śpai
(5) 제1자음 ‘k’류: kṣa, kku, kga, kta, kdha
(6) 제1자음 ‘m’류: mbha
유형3: 복자음 폐음절 및 기타
(1) ‘-ṁ’류: tyaṁ, ghraṁ, dhvaṁ, rmaṁ, ṇdaṁ, ṣṭaṁ
2)) ‘-ḥ’류: bhyaḥ, svaḥ, ryaḥ, paḥ, naḥ. koḥ
위의 분류는 본고에서 범자의 문자 단위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하지만
일부 산스크리트의 음운변화는 문자에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 문자와 음운
의 차이가 보일 때도 있다. 본고 고찰 자료에서 반영되는 일부 음운현상에
대해 보면 아래와 같다(전순환 2012:149-150, 212-218의 내용을 참고).
먼저 아누스와라 ṁ의 산디현상을 보겠다. 산디는 산스리트의 음운변화
현상을 말한다. 어말의 –m은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데 이의
발음은 따라오는 자음의 조음과 동일하다. 하지만 문장 휴지나 끝에 올 경
우 바뀌지 않고 m 그대로 쓰인다. 후행 자음에 의한 발음의 변화를 보면
아래와 같다.
어말의 –m이 모든 자음 앞에서 아누스와라로 변하는 이 현상은 산디
에서 매우 높은 발생 빈도를 보여준다. 하지만 텍스트에서 범자는 발음에
따라 변하지 않고 모두 아누스와라 ṁ의 문자 기호 표기로 반영된다.
다음으로 어근의 형태변화에 대해 보겠다. 산스크리트 어근의 모음은 고
변화전 환경 변화후 발음 환경
m + k/kh/g/gh/ṅ ↠ ṁ [ŋ] k/kh/g/gh
m + c/ch/j/jh/ñ ↠ ṁ [ñ] c/ch/j/jh
m + ṭ/ṭh/ḍ/ḍh/ṇ ↠ ṁ [ṇ] ṭ/ṭh/ḍ/ḍh
m + t/th/d/dh/n ↠ ṁ [n] t/th/d/dh
m + p/ph/b/bh/m ↠ ṁ/n [m] p/ph/b/bh
m + y/l/r/v, ś/ṣ/s, h ↠ ṁ [ŋ] y/l/r/v, ś/ṣ/s,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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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교체(Ablaut)에 따라 음량(Sound Quantity)이
줄어드는 감소단계(Reduction Grade), 고유의 음량이 유지되는 표준단계
(Normal Grade), 음량이 늘어나는 증가단계(Lengthened Grade) 등 이론적
으로 세 단계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감소단의 형태를 약형태(Weak
Form), 표준단계와 증가단계를 강형태(Strong Form)라 한다. 이들의 모교
체 현상은 단일모음의 교체, 이중모음의 교체, 유음(모음)의 교체, 비음의
교체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고의 연구 범위에 제한하여 이중모음의
교체에 대해서만 간단히 보겠다.
즉 이론적으로 ‘ay’의 음량이 줄어들면 ‘i’의 감소단계가 되고, ‘a’가 추가
되면 증가단계의 ‘aay’가 되는데 모음 앞에서의 형태는 ‘y<ay<āy’이고, 자
음 앞에서 형태는 ‘i<e<ai’가 되는 것이다. 같은 방법으로 원순모음을 보면
이론적으로 ‘u<av<aav’이지만 형태는 모음 앞에서 ‘v<av<āv’이고, 자음
앞에서 ‘u<o<au’이다. (이 부분은 필자의 이해에 따른 해석이다.)
구체적으로 어근의 형태를 예로 들어 보면 아래와 같다. 주로 자음 앞의
예를 중심으로 보겠다.
[표5] 모음교체에 의한 어근의 형태변화의 예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모음 앞/자음 앞
y/i (<i) ay/e (<ay) āy/ai (<aay)
v/u (<u) av/o (<av) āv/au (<aav)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어근의 형태변화 MONIER
감소단계 표준단계 증가단계 표제어
1) cit cet cait cit
2) diś deś daiś diś
3) bhikṣ bhekṣ bhaikṣ bhikṣ
4) mith meth maith mith
5) vid ved vaid vid
6) budh bodh baudh budh
7) mud mod maud mud
8) rudh rodh raudh rudh
9) luk lok lauka lok
10) śru śro śrau śru
- 19 -
위 도표에서 1)-5)번은 자음 앞에서 ‘i<e<ai’의 형태변화의 예이고, 6)번
-10번은 자음 앞에서 ‘u<o<au’의 형태변화의 예이다. 음영을 한 부분은 세
단계의 형태에서 표제어로 사전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형태이다. 일반적으
로 산스크리트 사전에서 어근의 표제어는 기본적으로 감소단계로 되어 있
는데, 감소단계가 문헌에 나타나지 않으면 표준단계, 이 단계도 존재하지
않으면 증가단계로 설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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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범자 대응 단위의 고찰
2.2.1. 한글 텍스트의 절 경계
먼저 오대진언(1485)의 원본 이미지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예로 보겠다.
[그림1]
위의 [그림1]을 보면 오대진언(1485)는 1면에 6행, 매 행에 14자 혹은 15
자로 되어 있으며 문자는 ‘梵字→한글→漢字’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다. 그
중 먼저 한자 텍스트를 보면 일부 작은 글씨로 ‘一, 二, 三, ...’의 숫자 표기
를 볼 수 있다. 하나의 숫자는 하나의 句가 끊기는 단위를 말한다. 매 10개
구가 끝나는 곳에 ‘十, 二十, 三十, ...’의 표기가 되어 있는데 제11구, 제12
구, 제13구 등은 ‘十一, 十二, 十三, ...’으로 표기되어 있지 않고 ‘一, 二, 三,
....’으로 표기하였다. 그리고 제20구에는 ‘二十’이라 하고 제21구부터 다시
‘一, 二, 三, ...’으로 표기한다. 백의 단위도 마찬가지로 제100구, 제200구,
제300구에 ‘一百, 二百, 三百, ...’이라 쓰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一, 二, 三,
오대(1485) 24b 오대(1485) 25a
















...’으로 시작한다. 그리고 맨 마지막 구의 숫자 표기는 생략한다. 예를 들어
‘신묘장구대다라니’는 총 79句로 되어 있는데 제78句까지 숫자 표기가 되어
있고 맨 마지막의 제79句에는 숫자 표기가 생략되어 있다. 이는 최대한 간
략한 표기를 사용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본고의 부록1에서 범자 텍
스트에 ‘(1), (2), (3)...(11), (12), (13), ..., (101), (102), (103), ...’의 표기가
있는데 이는 한자 텍스트가 끊기는 부분을 숫자로 표기한 것이다.
다음으로 한글 텍스트를 보면 속이 비어있는 圈點 ‘￮’가 표기되어 있음
을 볼 수 있다. 이는 한자의 句 단위가 끊어지는 부분과 대응하는 곳에 권
점이 찍혀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자의 구 단위보다 좀 더 작은 단
위로 또 다른 권점들이 찍혀 있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한자의 구 단위와 대
응하는 권점은 한글의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작은 단위의 끊기에는 한글
아래에서 오른쪽 편에 찍혀져 있다. 예를 들어 위의 그림1에서 제1구가 끊
어지는 부분에 한글의 권점이 ‘ ’와 같이 아래 중앙에 찍혀 있고 그 아래
작은 단위의 권점은 ‘ , ’와 같이 한글 아래 오른쪽에 찍혀 있다.
기타 진언자료에서도 이와 같은 표기가 있는데 망월사본(1800)에서는
한자의 구 단위와 대응하는 부분에는 권점 ‘￮’으로 표기하고 작은 단위의
끊기는 ‘ㅿ’의 표기가 있다. 같은 문구의 다라니를 예로 아래와 같이 오대
진언(1485)와 망월사본(1800)으로 비교하여 보겠다.
[그림2]
위의 그림에서 오대진언(1485)는 ‘나모라￮​나￮​라야야￮’와 ‘마하가로니
오대진언(1485) 망월사본(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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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로 표기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나모라ㅿ​나ㅿ​라야야￮’와 ‘마
하ㅿ가로니가야￮’로 표기되어 있다. 오대진언(1485) 권점 표기가 18세기 망
월사본에 이르기까지 비록 표기 방법은 다르지만 경계 단위는 매우 엄격히
전승되어 왔음을 볼 수 있다. 물론 한자의 구가 끊어 지는 부분의 경계는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 보다 더 작은 단위의 경계의 실체에 대해 아직
논란이 있다.
작은 단위의 경계 표기를 안주호(2003) 등에서는 ‘절 경계’라고 불렀다.
안주호(2003:76)에서는 절 경계에 대해, 이미 한역에서부터 절 경계가 잘못
규정된 경우도 있으며, 한자로 음역된 것을 다시 한글로 음사하는 과정에
서 진언이 길 경우 독자적으로 해독하여 우리말에 가까운 독법으로 경계를
지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하였다. 즉 ‘우리 고유 음율 3,4 내지 7,5를 즐기는
탓’이라 하였다. 하지만 본고의 고찰에 의하면 한글의 권점 표기는 한자 句
단위의 경계는 우선 매우 철저히 따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절 경계
는 한자의 구 단위보다 더 작은 하위분류의 단위일 것이다. 본고는 산스크
리트 형태 분석 단위를 통하여 절 경계 단위를 알아 볼 것이다.
아래 다라니 S(‘신묘장구대다라니’)의 한자 구 단위의 제1구, 제2구, 제3
구를 예로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겠다. 이에 대응하는 부분의 범어 원문에
각각 (1), (2), (3)으로 표기하였다.
[표6] 산스크리트 형태분석 단위의 경계
위 도표의 원문에서 제1구의 ㄱ)를 보면 ‘namo’와 ‘ratnatrayāya’의 두












ㄷ)bodhi sattvāya mahā sattvāy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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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흔히 2개 정도의 단어뭉치 크기로 끊어짐을 볼 수 있다. ㄴ)는 원문의
형태소 분석과 음운변화 환경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들을 풀어서보면
설명하고 번역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산스크리트 원문 분석12)
[제1구]
1. nam-as ⇒ namo
[어근] nam-: “(목, 허리 등)구부리다, 인사하다”
[산디] -as: 접사. 유성자음 즉 후행자음 ‘r’에 의하여 -o로 변한다.
[의미] 敬拜(를) 하다, 歸依(를) 하다
2. ratna=traya-aya ⇒ ratna trayāya
[어근] ratna-: “선물, 물건, 부(富), 보물”, tray-: “셋”
[합성어] “ratna”=“tray” : 三寶




1. namas ⇒ nama
[산디] -as→-aḥ→a: 자음 ḥ-어간은 후행모음이 장모음 ā인 경우 ḥ가 탈락한다.
[의미] 敬拜(를)하다, 歸依(를)하다
2. āri~ya=ava-lok-a~ita=īś-vara-aya ⇒ āryā valokite śvarāya
[형태] ‘āri+ya’ 어형성, i탈락의 약형태 ‘ārya’
[형태] ava(접사)-lok(어근)-a(접사)-ita(접사): 어형성
[산디] ita-īś→iteś: a/ā가 다른 종류의 모음인 i/ī와 결합할 때 e/ai로 나타난다.
[형태] īś-vara(접사)-aya(접사): 어형성
[의미]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3. 원문) nama āryā ⇒ 문헌) namaḥ aryaḥ
원문에서 ‘nama āryā’가 문헌에서 ‘namaḥ aryaḥ’으로 나타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데
대개 장음 ā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 위사르가 ḥ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3구]
1. bodh-i=s-at-tva-aya ⇒ bodhi sttvāya
[어근] budh-: 알아채다, 인지/주의하다, 깨(어나)다
11) 전순환(2012:137)에서 ‘단어뭉치’란 실사와 동사와 같은 變化詞(Inflectional Words)와
不變化詞(No-Inflectional Words)가 두 개 이상 결합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12) 전순환(2005)의 형태분석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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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budh+i(접사): 어형성




2. mahā=s-at-tva-aya ⇒ mahā sattvāya
[어근] mah-: ‘일으키다, 해내다’
[합성어] ‘mahaḥ’=‘as+ant+tva’
[의미]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3. 원문) sattvāya ⇒ 문헌) satvāya
원문에서 tty-의 三重 자음군이 문헌 실담자에서는 ty-의 二重 자음군으로 나타난다.
위와 같이 형태와 음운 분석을 근거로 형태단위 경계를 찾아 끊으면
ㄷ)가 된다. 예를 들어 제1구의 ㄱ)는 ‘namo ratnatrayāya’로 2개의 단어뭉
치로 끊어지지만, ㄷ)는 형태 단위의 끊기로 ‘namo ratna trayāya’와 같이
3개의 경계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한글의 작은 단위의 끊기
즉 절 경계가 ㄷ)의 형태 단위와 상당히 일치함을 발견하였다.
아래는 원문 ㄷ) 문장과 대응 한글 및 한자 텍스트를 비교하여 본 것이
다.
[표7] 한글 절 경계의 단위의 대비
위의 도표에서 예를 들어 제2구를 보면 ㄷ)는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aya(2)’으로 네 개의 형태 단위로 끊을 수 있다. 이에 한글 텍스트는
‘나막￮알약￮바로기뎨￮​라야￮’으로 역시 4개의 단위로 끊어지면서 이들의
제1구












경계 위치도 일치한다. 이들을 대응하여 보면 ‘namaḥ/나막￮, aryaḥ알약￮/,
valokite/바로기뎨￮, śvāraya/​라야￮’가 된다. 기타 구도 마찬가지이다.
본고의 부록3은 ‘신묘장구대다라니’의 전체 문장을 모두 비교한 것이다. 비
록 절 경계의 끊기 대응이 불일치하는 예도 일부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일치
한다. 즉 한글의 절 경계는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의 경계를 기준으로 끊
어지는 것이다.
불일치의 예에서 일부 한국어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는 현상이 있
다. 예를 들어 위의 [표7]의 제1구에서 ㄷ)의 경계 단위는 ‘namo ratna
trayāya’으로 두 번째 단위는 ‘ratna’이고 첫 번째 음절은 ‘ra’이다. 이에 대
응하는 한글 음절은 ‘라’인데 실제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단위가 아닌 첫
번째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하여 ‘namo/나모(라)￮’,
‘ratna/​나￮’의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아마 한국어 고유어에서의
어두에 ‘ㄹ’ 자음이 오지 않는다는 어두법칙의 제약의 적용되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에 같은 환경의 기타 예에서의 한글 표기의 상황을 좀 더 살
펴보겠다.
부록3을 보면 ‘신묘장구대다라니’ 전체 문장의 모든 형태 단위에서 제1
구와 같은 음운 환경의 예가 아래와 같이 몇 개 더 있음을 볼 수 있다.
예1
1) ㄷ) namo ratna trayāya(1)
韓) 나모(라)￮​나￮​라야야￮ 
2) ㄷ) mahā lakuṭa(68)
韓) 마하(라)￮구타￮ 
3) ㄷ) namo ratna trayāya(77)
韓) 나모(라)￮​나​라￮야야￮
4) ㄷ) mati lokā tikrānta e(20)
韓) 마디로가￮디​란뎨￮
5) ㄷ) loke śvara rāga(33)
韓) 로계￮​라￮라아￮ 
위의 예1를 보면 2)번의 제68구, 3)번의 제77구가 1)번의 제1구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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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행 단위의 첫 음절 ‘라’가 선행 단위의 끝 음절로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번에서는 산스크리트 경계가 ‘mati lokā’으로 나타나므로 한글 표기
역시 마땅히 ‘마디￮로가￮’로 나타나야 하는데 하나로 묶어서 ‘마디로가￮’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역시 ‘라’가 어두에 나타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처리라
볼 수 있겠다. 다만 예 5)번의 제33구에서는 ‘śvara rāga’가 한글 표기의
절 경계에서 ‘​라￮라아￮’로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
즉 ‘ㄹ’ 어두 법칙에 적용될 수 있는 환경 5개 중에서 1개의 예만이 외
국어 표기에 충실히 하고 기타 4개는 한국어 음운 법칙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비록 외국어 표기라 할지라도 오랫동안 진언이 독송되고
전승되어 오는 과정에서 한글 진언 텍스트의 절 경계 단위가 처음의 단순
한 외국어의 형태단위로부터 점차 한국어 고유의 형태단위로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보인다.
2.2.2. 범자 음절 단위의 분리
위의 분석을 근거로 산스크리트의 형태단위와 한글의 절 경계 단위를
대응시키면 아래와 같이 梵-韓-中의 형태단위의 대응이 가능하다.
[표8] 범어 형태단위의 분리















킨 것이며 이에 한자 표기 역시 같은 단위로 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제1
구는 세 개의 형태단위가 있으며 범어와 한글의 대응은 각각 ‘namo/나모￮,
ratna/(라)​나￮, trayāya/​라야야￮’로 되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자 표기를
끊어서 ‘namo/나모￮/曩謨, ratna/(라)​나￮/囉怛曩[二合], trayāya/​라야야￮/怛
囉[二合]夜野’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기타 제2구와 제3구 역시 같은 방법으로
형태단위를 기준으로 대응시킨 것이다.
이러한 형태 단위의 대응을 범자를 단위로 즉 문자 음절의 더 작은 단
위로 끊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제1구에서 ‘namo’는 ‘na’와 ‘mo’ 두 개의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고, ‘ratna’는 ‘ra’와 ‘tna’의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로 분리할 수 있으며, ‘trayāya’은 ‘tra’, ‘yā’, ‘ya’의 복자음 음절과 기본
음절로 분리할 수 있다. 이들과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를 보면 아래와 같이
대응시킬 수 있다.
[표9] 범자(음절)단위의 분리
위의 도표는 모두 1음절의 범자를 단위로 끊은 것이다. 이에 기본 음절
이 있을 수 있고 복자음 음절이 있을 수 있다. 범자 기본 음절의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보면 대부분 똑같이 1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na/나/曩,
mo/모/謨, ra/라/囉, yā/야/夜, ya/야/野, na/나/曩, va/바/嚩, lo/로/路, ki/기
/枳, te/뎨/諦, bo/모/冒, dhi/디/地, sa/사/薩, ma/마/摩, hā/하/賀, maḥ/막/
莫’ 등이다. 하지만 복자음 1음절의 경우 한글과 한자가 각각 2개의 음절로








3) va/바/嚩, lo/로/路, ki/기/枳, te/뎨/諦
4) śvā/​/濕嚩[二合], ra/라/囉, ya/야/野
제3구
1) bo/모/冒, dhi/디/地
2) sa/사/薩, tvā/​바/怛嚩[二合], ya/야/野
3) ma/마/摩, hā/하/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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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怛嚩[二合]’이다. 이는 당시 중국어와 한국어에서 대응하는 복자음 음절
과 유사한 자음군이 없어서 多音節로 표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복자음 음절의 다음절 표기에서 한글은 첫 음절이 ‘​’ 모음 음절이고,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한글의 표기에 대해서는
본고 제4장의 4.1의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상세히 다룰 것
이다. 여기서는 한자의 ‘二合’에 대해 보겠다.
실제로 오대진언(1485)의 한자 표기를 보면 ‘二合’이란 표기가 없다. ‘二
合’이란 표기는『진언집』에서 찾아볼 수 있다. 위의 [그림2]를 보면 망월
사본(1800)의 다음절 한자 표기에서 ‘怛曩’, ‘怛囉’에 ‘二合’이란 작은 글자
표기가 있지만13), 해당 한자들이 오대진언(1485)에서는 ‘二合’의 표기가 없
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해당 한
자들이 좀 작게 좁은 간격으로 들여 쓰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아래의 [그
림3]과 같다. 그러니 오대진언(1485)는 비록 망월사본(1800)처럼 ‘二合’이란
두 글자로 명확하게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二合’ 단위의 묶음은 존재하였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다음절 표기의 묶음을 모두 찾아서 부록1에 ‘二合’
으로 제시해놓았다. 하지만 오대진언(1485)는 망월사본(1800)처럼 글자의
제시가 없으므로 괄호를 넣어 ‘[二合]’으로 표기하였다.
이러한 표기는 ‘二合’뿐만 아니라 ‘三合’도 있는데 즉 1음절의 범자 대응
한자의 음절이 세 개인 것도 있다.
[그림3]
위의 [그림3]을 보면 범자는 복자음 음절 ‘tna, tra, strā, truṁ’의 1음절
13) 이외의 ‘引’ 표기는 범어의 장음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다
(tna) (tra) (trā) (truṁ)
tna/​나/怛曩[二合] tra/​라/怛囉[二合] strā/​라/薩怛囉[三合] truṁ/​롬/豽嚕唵[三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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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二合’ 혹은 ‘三合’의 ‘怛曩[二合], 怛囉[二合],
薩怛囉[三合], 豽嚕唵[三合]’으로 대응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한글은 ‘​나,
​라, ​라, ​롬’으로 모두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특히 복자음 범자음절
대응에 합용병서의 한글 표기가 사용됨을 볼 수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한
자는 3음절의 ‘三合’으로 한글은 한자 표기를 기계적으로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들을 더욱 작은 단위의 음소대응으로 쪼개어
볼 수 있는데 구체적인 분석은 제4장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 분석할 것이
다.
이외에 1음절의 범자 음절이 아닌 2개 음절의 범자 음절의 대응 예를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표9]에서 제2구의 두 번째 절 경계의 단위 대응
을 보면 ‘a-ryaḥ/알약/啊哩也[二合]’으로 되어 있다. 범자 ‘a-ryaḥ’은 두 개의
범자 즉 2개의 음절을 말하며 본고에서는 ‘-’로 음절 경계를 표기하였다.
구체적인 이미지는 아래와 같다.
[그림4]
위의 [그림4]을 보면 범자의 첫 음절 ‘a’는 한자 ‘啊’와 대응되고 한글은
종성 자음이 있는 ‘알’과 대응된다. 범자의 두 번째 음절 ‘ryaḥ’의 복자음
음절은 한자 ‘哩也[二合]’의 2음절과 대응되지만 한글은 ‘약’의 1음절과 대응
됨을 볼 수 있다. 이는 한글의 ‘알’에서 종성자음 ‘-ㄹ’이 범자의 제2음절의
첫 자음 ‘-r’과 대응되기 때문이다. 즉 위의 대응은 실제로 ‘a-r/알/啊哩’,




2.3. 中古漢語의 재구 음가
중국어의 음운사는 흔히 上古漢語, 中古漢語, 近代漢語, 現代漢語 4개의
시기로 나눈다. 상고한어 시기는 대체적으로 魏晉南北朝 시기 이전을 말하
고, 중고한어 시기는 흔히 唐나와 宋나라 시기를 말하며, 근대한어는 元·
明·淸 시기를 말한다. 즉 대개 5-6세기 이전은 상고한어 시기, 6세기부터
12세기는 중고한어 시기, 12세기부터 20세기 이전까지가 근대한어 시기인
것이다. 그 중 중고한어는 다시 前期와 後期로 나누어 전기는 5세기부터 8
세기 중엽까지, 후기는 中唐 시기를 기준으로 8세기 중엽부터 12세기로 나
눌 수 있다.14) 오대진언(1485)의 한자 텍스트는 不空과 佛陀波利가 번역한
것이며 이들이 활동했던 시기는 7-8세기로 중국어의 음운사에서 前期 中
古漢語 시기에 속한다.
고대 중국에서 韻書는 중국어 음운학 연구의 중요한 연구 자료이다. 중
국어 음운학 연구에서 제일 대표적인 韻書 자료로는『切韻』(601)이다.
『切韻』이 만들어진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는 위로 상고한어, 아래로 근대
한어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기이다. 『切韻』
의 원본은 남아 있지 않고 이와 같은 계열의 음운체계를 반영하는 운서들
을 ‘切韻系韻書’라 한다. 현재 절운계운서의 연구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운서는 宋代의『廣韻』(1008)이다.15) 광운이 만들어진 시기는 宋代로 비록
후기 중고한어 시기에 속하지만 이 운서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전기 중고
14) 麥耘(2002)의 연구에 의하면 中唐부터 양적이나 질적으로도 많은 음운변화가 발생하
는데 輕脣音의 분화, 3․4等韻 글자의 합류 등이 전형적이라고 하였다. 中唐 慧琳의
『一切經音義』에서 이러한 변화가 잘 반영되고 있으며 中唐시기의 음운변화가 중고
한어 표준음운체계의 전이를 대표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시기는 여전히 10세기 이후의 五代, 北宋시기이다. Pulleyblank(1984)에서 中古漢語
前期를 ‘EMC(Early Middle Chinese)', 後期를 ‘LMC(Late Middle Chinese)'이라고 불
렀다.
15) 절운계운서에서 시기적으로 절운과 제일 가까운 것으로 706년 王仁昫의『刊謬補缺切
韻』이 있는데 195운이다. 현재 남아있는 판본에 따라 ‘王一’ , ‘王二’, ‘王三’이라 부르
기도 한다. 송대 광운의 전칭은『大宋重修廣韻』이고 총 26,194자 수록되어 있고 206
운 체계로 되어 있다. 이는 현재까지 남아있는 절운계 운서 중 제일 완전한 모습으로
남아 있다. 이외 1037년 丁度의 『禮部韻略』, 1039년의 『集韻』, 1252년 劉淵의
『壬子新刊禮部韻略』이 있다. 劉淵의 예부운략은 107운으로 되어 있으며 흔히 平水
韻이라고 부른다. 元明이후 106운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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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어의 것이다. 운서 연구는 주로 한자의 注音으로 사용되는 反切의 上字
와 下字를 통하여 진행된다.16)
韻書 이외 또 중국어 음운학의 중요한 연구 자료로 韻圖가 있다. 韻圖가
만들어진 시기는 대개 宋代이후로 흔히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는 연구 자
료라고 한다.17) 하지만 일부 早期 韻圖가 반영하는 음운체계는 여전히 전
기 중고한어 시기의 것이다. 예를 들어 唐末 시기 저자 미상의『韻鏡』과
南宋 시기 鄭樵의『七音略』이다.18) 韻圖의 특징은 가로로 字母의 체계가,
세로로 等韻의 순서로 정리되어 있다. 등운은 운서의 각 韻들을 4개의 칸
으로 나누어 1등칸에 배열된 운을 1등운, 2등칸에 배열된 운은 2등운의 순
서로 3등운, 4등운이다. 字母는 당시의 중국어 자음체계를 36자모로 정리한
것이다.19)
16) ‘反切’은 한자의 注音法의 일종으로 두개의 한자 즉 反切上字와 反切下字가 또 다른
한자 즉 被切字를 주음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東,德紅切’하면 ‘東’은 被切字이고, ‘德’
은 反切上字이며 ‘紅’은 反切下字이다. 피절자의 자음을 반절상자의 자모를 통해 알고,
피절자의 운모와 성조는 반절상자의 운모와 성조를 통해 알 수 있다.
17) 중국어 음운사에서 시기별 대표적인 연구 자료가 있는데 상고한어의 대표 자료는
『詩經』(기원전 5세기 무렵)이고, 중고한어 대표 자료는『切韻』(601)이며, 근대한어
의 대표 자료는『中原音韻』(1324)이다. 중고한어를 전기와 후기로 나누어『切韻』은
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고, 宋代의 韻圖가 후기 중고한어의 대표 자료이다. 이외
근고한어 시기도 있는데 이는 중고한어로부터 근대한어로의 과도기를 말하며 대표자
료로는『古今韻會擧要』(1297)이다.『古今韻會擧要』는 표면적으로 중고한어 전통 운
서의 체계를 따르는 듯하지만 ‘字母韻’으로 또 다른 체계 즉 당시 이미 변화된 음이
반영된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이외『洪武正韻』(1375)는 시기적으로『중원음운』보
다 50년이 늦은 明나라 시기에 만들어졌지만 훨씬 보수적인 체계를 보여주고 있어
대개 남방음을 반영한다고 보고 있다. 이들을 도표로 그리면 아래와 같다.
上古漢語 前期中古漢語 後期中古漢語 近古漢語 近代漢語
5세기이전 5-8세기 8-12세기 13세기 14세기이후
≪詩經≫ ≪切韻≫ 韻圖 ≪古今韻會擧要≫ ≪中原音韻≫(北)
≪洪武正韻≫(南)
18) 韻圖는 早期 韻圖와 後期 韻圖 두 종류로 나누는데 早期 韻圖는 切韻系韻書의 체계
를 반영하고 後期 韻圖에는 후기 중고한어 그리고 일부 근대음의 특징이 드러나기도
한다. 자모의 배열에 있어서도 조기 운도는 순, 설, 아,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지만
후기 운도는 아, 설, 순, 치, 후의 순서로 배열하는 차이를 갖기도 한다. 후기 운도의
대표적인 자료로 宋代 혹은 遼代로 추정되는 저자 미상의 『四聲等子』이다.
19) 唐末의 守溫 스님이 ‘字母’란 개념을 최초로 사용하였다고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다.
흔히 이 시기 이미 36개의 자모체계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왔었지만 20세기 초 중국
敦煌에서 守溫의 韻學殘卷이 발굴되면서 실제 守溫이 정리한 字母는 사실은 30개였
음이 밝혀졌다. 수온의 30자로모 脣音의 ‘不, 芳, 幷, 明’, 舌頭音의 ‘端, 透, 定, 泥’, 舌
上音의 ‘知, 徹, 澄, 日’, 牙音의 ‘見, 溪, 群, 來, 疑’, 齒頭音의 ‘精, 淸, 從’, 正齒音의
‘審, 穿, 禪, 照’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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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36字母 체계 (후기 중고한어)
중국어 음운학의 연구는 韻書, 韻圖 이외에도 실제 문학 작품에서 사용
되는 押韻 자료, 현대 중국어의 방언 자료, 외국어의 번역 자료 등을 다양
하게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당시의 음가를 재구하기에 이른다. 특히 20세기
초에 이르러 스웬덴의 한학자 칼그렌의『中國音韻學』(1915)은 처음으로
현대 음운론의 시각에서 고대 중국어의 음가를 재구한 연구 저서이다. 그
후로 중국 내외의 많은 학자들이 고대 중국어의 음가 재구의 연구를 진행
하여 왔는데 특히 2000년이후 중고한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上古漢語
음가의 재구까지 이르렀는데 대표적인 연구로 Baxter William의 ‘A
Handbook of Old Chinese Phonology’(1992), 鄭張尙芳의『上古音系』
(2003) 등이 있다.
潘悟雲의『漢語歷史音韻學』(2000)는 기존의 상고한어 연구들을 정리하
고 발전시켰으며 상고한어의 연구에 앞서 중고한어에 대한 설명도 있다.
반오운(2000)에서의 중고한어 음운체계는 상고한어의 연구와 체계적인 연
결이 가능하므로 본고는 반오운(2000)의 중고한어 음운체계의 재구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구 음가의 국제음성기호의 반영은 반오
운(2000)의 한국어 번역본인 권혁준 역 (2014)을 따를 것이다.
반오운(2000)에서는 제 학자들의 전기 중고한어 재구음을 비교하여 도
표를 만들었는데 번역본을 참고하면 자음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
(2014:99-100)에 있고, 운모체계의 비교도는 권혁준(2014:135-140)에 있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重脣音 幇 滂 幷 明
輕脣音 非 敷 奉 微
牙音 見 溪 群 疑
舌頭音 端 透 定 泥
舌上音 知 徹 澄 娘
齒頭音 精 淸 從 心 邪
正齒音 照 穿 牀 審 禪




이를 본고의 부록4에 그대로 다시 제시하여 놓았다.
아래는 전기 중고한어의 음운체계에 대해 살펴볼 것인데 먼저 자음체계
부터 볼 것이다. 아래는 권혁준 역(2014:99-100)의 제 학자 비교도에서 반
오운의 재구음만 선택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표11]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의 재구 음가
위의 [표11]이 반영하는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는 앞서 [표10]의 36
자모와 다소 차이가 있다. 36자모는 후기 중고한어를 대표하고 있으며 이
들의 차이를 중심으로 전기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전기 중고한어의 순음은 重脣音 하나의 계열을 갖지만 후기 중고
한어에 이르러 3등운 글자에서 輕脣音이 분화되어 나온다. 절운계운서『廣
韻』의 反切 자료에서 脣音은 오직 한 가지 종류만 있다(唐作藩 2002:110
참조). 이에 대해 麥耘(2009:61)은 일부 중국 사람의 注音 혹은 梵漢 대응
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이 분류가 보이는 경향이 보이지만 이는 해당 자모와
결합하는 모음 즉 경순음은 세음성 개음이 있는 글자에만 나타나므로 개음
의 영향을 받아 마찰성분이 들어 pf와 같은 발음이 날 수도 있겠지만 일종
의 변이음으로 봐야 한다고 하였다. 즉 /p/=[p, pf]의 관계로 전기 중고한어
자음체계에서 중순음과 경순음은 아직 음소적인 대립을 가지지 않는다고
20)중국어 음운학 분야에서 흔히 ‘*’표기는 상고한어 재구음을 나타날 때 표기한다. 중고
한어 재구음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본고의 중국어 음운사 주요 고찰 범주가
중고한어이며 또 범자의 로마자 전환과의 혼란을 막기 위하여 중고한어 재구음에 ‘*’
표기를 하겠다.
全淸 次淸 全濁 次濁 淸 濁
脣音 幇母 *p20) 滂母 *ph 幷母 *b 明母 *m
牙音 見母 *k 溪母 *kh 群母 *g 疑母 *ŋ
舌頭音 端母 *t 透母 *th 定母 *d 泥母 *n
舌上音 知母 *ʈ 徹母 *ʈh 澄母 *ɖ 娘母 *ɳ
齒頭音 精母 *ts 淸母 *tsh 從母 *dz 心母 *s 邪母 *z
正齒音
莊母 *tʂ 初母 *tʂh 崇母 *ɖʐ 生母 *ʃ 
章母 *ʨ 昌母 *ʨh 禪母 *ʥ 書母 *ɕ 船母 *ʑ





둘째, 전기 중고한어의 莊系와 章系는 후기 중고한어에서 하나의 照系가
된다. 莊系는 2등운과 3등운 글자와 결합하지만 운도에서 2등칸에만 출현
하며21), 章系는 오직 3등운과 결합하며 운도에서 3등칸에만 나타난다. 그리
하여 이를 각각 照2系, 照3系라 부르기도 한다.
셋째, 후기 중고한어에서 喩母는 운도에서 3등칸에만 출현하는 것과 4등
칸에만 출현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전자를 喩3母 혹은 ‘云母, 于母’라 하고
후자를 喩4母 혹은 ‘以母, 羊母’라 부른다. 匣母는 1등, 2등, 4등운에만 나타
나는데 3등운에만 나타나는 喩3母와 상보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전기 중
고한어 이들은 하나의 자모였지만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匣母와 喩3母로
분화된 것이다. 전기 중고한어시기의 *ɦ이 후행하는 3등운의 세음성 개음
에 의해 약화된 음으로 변하면서 喩3母가 된 것이다.
위로부터 일부 자모는 운모와의 결합에 제약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경순음은 3등운에만, 莊系는 2등운 혹은 3등운, 章系는 3등운에만, 喩母 역
시 3등운에만 나타난다. 이외 기타 자모의 운모 결합의 제약을 본다면 精
系는 1등운, 3등운, 4등운에만 출현하고(운도에서는 1등칸과 4등칸에서만
출현하여 3등운은 4등칸에서 나타난다), 설음에서 端系는 1등운, 4등운 글
자와만 결합하고, 知系는 2등운, 3등운 글자와만 결합한다. 牙音에서 群母,
齒音의 禪母, 半齒音의 日母 모두 오직 3등운에서만 나타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 대해 기존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대부분 일치하
다. 하지만 일부 쟁점으로 다루었던 문제점이 있는데 娘母, 來母, 濁音 등
이 그것이다.22)
먼저 娘母에 대해 보겠다. 초기 연구에서 특히 대표적으로 李榮
(1956:126)에서는 중고한어의 ‘娘母’는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자모라고 하였
다. 娘母와 泥母는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대부분 분별하지 않고 있으며,
21) 韻圖에서 4등분을 한 매 칸을 각각 1등칸, 2등칸, 3등칸, 4등칸이라 부른다. 1등칸에
글자를 배열되는 운을 1등운, 2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2등운, 3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3등운, 4등칸에 글자가 배열되는 운을 4등운이라고 부른다. 하지만 일
부 3등운의 글자이지만 2등칸에 들어가거나 4등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22) 학자들 간 禪母와 俟母를 분리하느냐 하나로 보느냐의 견해 차이도 존재한다. 반오
운(2000)는 俟母를 분리하고 *ʐ으로 재구하였다. 하지만 이는 비교적 특이한 자모이
며 梵漢 번역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므로 본고는 이에 관련 내용을 생략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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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守溫撰論字音之書』에서 舌頭音은 ‘端, 透, 定, 泥’로 되어 있고 舌上音은
‘知, 徹, 澄, 日’로 되어 있는데 娘母의 자리에 日母가 들어 있는데 후에 日
母가 독립되어 나가고 娘母가 인위적으로 만들어져 빈칸을 채워넣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많은 학자들의 반대를 받았는데 특
히 邵榮芬(1982:35-43)에서는 운서의 反切 자료 등 여러 문헌자료를 통하
여 보면 娘母는 중고한어에서 泥母와 분리되어 있었음을 증명하였다. 그리
고 불경 번역에서 娘母는 知系의 기타 자모와 함께 범어의 권설음 계열과
대응하고 있다. 중고한어 시기 娘母와 泥母는 비록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
하여 자주 혼용하였을 것이지만 엄격히 보면 서로 독립된 음소를 가졌을
것이다.
다음 來母에 대해 보겠다. 중고한어의 來母는 *l으로 재구되지만 상고한
어에서는 *r으로 재구된다. 즉 중국어 음운사에서 來母는 *r>*l의 음운변
화 과정을 가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23) 來母가 *l으로 전환된 시기에 대하
여 李榮(1956)은 東晉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羅’와 ‘la’을 대응시킬 때 ‘輕
音’이라 注를 달았지만, ‘ra’와 대응할 때는 注가 없었는데 注가 있는 것은
유표적이고 주가 없는 것은 무표적이라 본다면 당시 來母는 ‘r’이었을 것이
라 하였다. 그런데 北凉 天竺 曇無讖의 불경 번역에서 ‘ra’ 번역에 ‘囉’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어 번역에서 산스크리트와 대응하는 음가가 없을 경우
한자에 부수 ‘口’를 추가하여 造字하는데 ‘囉’는 이러한 造字에 속한다. ‘囉’
가 ‘ra’와 대응하고 ‘羅’는 ‘la’와 대응하는 것은 여기서 來母는 이미 *l으로
전환하였을 말한다. 즉 대체적으로 東漢시기로 보고 있다. 후기의 불경 번
역에서 來母의 음가 전환의 경향이 보이는데 이는 전통번역의 영향에 의한
혼란성일 것이다.
다음은 全濁音의 문제이다. 중고한어 전탁음은 일반적으로 유성음으로
23) 일찍이 20세기 초 曾運乾(1928)의 고문헌 고찰에서 喩4母와 定母가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현상을 주목하게 되었는데 학계에서 흔히 ‘喩四歸定’이라 불렀다. 이에 대해
李方桂(1971:10)은 喩4母 글자는 상고한어에서 流音과 관련될 것이라고 보았다. ‘喩四
歸定’은 流音의 폐쇄음화 현상이다. 하지만 상고한어 喩4母를 *r로 재구하였는데 潘悟
云(2000, 권혁준 역 2014:431-438)에서는 티베트-버마어군의 同源語에서 중국어의 來
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r-인 반면 以母와 대응하는 것은 주로 l-이며, 베트남 한자
어에서 來母는 古 베트남 한자어에서는 r-와 대응하고 좀 늦은 층위의 베트남 한자어
에서 l-과 대응하며, 특히 중국어 음운변화로 보면 來母는 상고한어 시기로부터
*r->l-의 변화를 겪었고 以母는 *l->j-의 음운변화를 겪었을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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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구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유성유기음으로 재구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예를 들어 劉廣和(1984)는 不空이 전탁음 글자로 범어의 유성유기음을 번
역하고 있는데 당시 중국어의 전탁음은 범어와 같이 유성유기음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므로 群母 *gh, 定母 *dh, 幷母 *bh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
였다. 하지만 施向東(1983)에서는 玄奘의 번역이 唐代 中原音을 반영하는
것이며 全濁音으로 범어의 순수 유성음을 번역하고 있어서 당시 중국어의
전탁은은 群母 *g, 定母 *d, 幷母 *b으로 재구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현재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는 施向東(1983)의 견해를 받아들여 中原音을 반영하
는 玄奘의 번역을 따라 전탁음을 유성음으로 반영하고 있다. 대신 不空의
번역 특징은 당시 중국어의 長安方言의 반영이라고 보고 있다.
위의 고찰은 중국어의 자모로부터 자음체계를 분석한 것이다. 다음은 중
국어의 운모에 대해 볼 것인데 운모는 모음의 체계 및 음절말 자음의 체계
등 여러 정보들이 담겨져 있다. 이에 먼저 중국어의 운모의 음절 구조를
보면 韻頭, 韻腹, 韻尾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韻頭는 介音을 말하
고, 韻腹은 주요모음을 말하며, 韻尾는 음절말음이다.24)
그러나 중고한어 음절말음의 韻尾는 자음운미와 모음운미 두 종류로 나
눈다. 자음운미를 갖는 운으로는 –m, -n, -ŋ의 비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과, -p, -t, -k의 입성운미를 갖는 入聲韻이다. 이외 陰聲韻이 있는데 음절
말음이 없거나 모음운미를 가지는 것으로 -ø, –i, -u이 있다.
다음 주요모음을 보면 潘悟雲(2000)에서는 6모음 체계 즉 /a/, /e/, /i/,
/ə/, /o/, /u/으로 나누고 비슷한 모음의 운들을 변이음으로 처리하여 /a/
[ɑ, a, æ] , /e/ [e, ᴇ, ɛ] , /i/ [i, ɪ], /ə/ [ə, ɨ], /o/ [ɔ, ɤ, o, ʊ]̟, /u/ [u]으로
재구하였다. 아래는 권혁준 역 (2014:135-140)에서 제 학자들의 운모체계
재구음 중 반오운의 재구음만 분리하여 다시 정리한 것이다.
24) 중국어의 음절구조는 (C)(M)V(E)으로 되어 있으며 C-성모, M-개음, V-주요모음,
E-운미이다. M은 C와 V(E)의 사이에 위치하므로 ‘介音’이라 부르는 것이다. 개음은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과 같은 개념이다. 하지만 음성학 시각의 ‘활음’과는
다르다. 음성학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지 않는다. 하지만 중국어의 개음과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은 음소의 자격을 갖는다. 이진호(2014:37)에서는 ‘활
음’ 개념에 대해 재조명하고 한국어 전통 음운론에서의 ‘활음’을 ‘반모음’으로 수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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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2] 전기 중고한어 운모체계의 재구 음가
25) 권혁준(2014:140)에서의 재구음이 ‘ŭuon’으로 되어 있는데 ‘u’가 오타에 의한 오류로
첨가된 것으로 보인다.
모음: /a/ [ɑ, a, æ]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歌1*ɑ 泰1*ɑi 豪1*ɑu 唐1*ɑŋ 談1*ɑm 寒1*ɑn 鐸1*ɑk 盍1*ɑp 曷1*ɑt
ø 戈1*(w)ɑ 桓1*(w)ɑn 末1*(w)ɑt
ɣ 麻2*ɣa 夬2*ɣai 肴2*ɣæu 庚2*ɣæŋ 銜2*ɣæm 刪2*ɣæn 陌2*ɣæk 狎2*ɣæp 鎋2*ɣæt
i 麻3*ia 庚3*iæŋ 陌3*iɛk
i 廢3*iai 陽3*iaŋ 嚴(凡)3*iam 藥3*iak 業(乏)*iap
모음: /e/ [e, ᴇ, ɛ]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ɣ 佳2*ɣɛ 皆2*ɣɛi 耕2*ɣɛŋ 咸2*ɣɛm 山2*ɣɛn 麥2*ɣɛk 洽2*ɣɛp 黠2*ɣɛt
i 支A*iᴇ ̆ 祭A*iᴇi 宵A*iᴇu 淸A*iᴇŋ 鹽A*iᴇm 仙A*iᴇn 昔A*iᴇk 葉A*iᴇp 薛A*iᴇt
ɰi 支B*ɰiᴇ ̆ 祭B*ɰiᴇi 宵B*ɰiᴇu 淸B*ɰiᴇŋ 鹽B*ɰiᴇm 仙B*ɰiᴇn 昔B*ɰiᴇk 葉B*ɰiᴇp 薛B*ɰiᴇt
ø 齊4*ei 蕭4*eu 靑4*eŋ 添4*em 先4*en 錫4*ek 帖4*ep 屑4*et
모음: /i/ [i, ɪ]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i 脂A*i
幽3*ɨu 侵A*i(ɪ)m 眞(臻)A*in 緝A*ip 質(櫛)A*itɰi 脂B*ɰi 侵B*ɰi(ɪ)m 眞(臻)B*ɰin 緝B*ɰip 質(櫛)B*ɰit
모음: /ə/ [ə, ɨ]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咍1*əi 登1*əŋ 覃1*əm 痕1*ən 德1*ək 合1*əp
i 之3*ɨ 微3*ɨi 尤3*iu 蒸3*ɨŋ 殷3*ɨn 職3*ɨk 迄3*ɨt
모음: /o/ [ɔ, ɤ, o, ʊ] ̟
개음
陰聲韻 陽聲韻 入聲韻
-ø -i -u -ŋ -m -n -k -p -t
ø 模1*ŭo 灰1*ŭoi 冬1*ŭoŋ 魂1*ŭon25) 沃1*ŭok 沒1*ŭot
ɣ 江2*ɣɔŋ 覺2*ɣɔk
i 魚3*iɤ 元3*iɤn 月3*iɤt




-ø -i -u -ŋ -m -n -k -p -t
ø 侯1*əu 東1*uŋ 屋1*uk
i 東3*iuŋ 文3*iun 屋3*iuk 物3*i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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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중고한어의 운모체계에서의 주요 쟁점은 사실 개음에 있다. 특히 3
등운 글자의 개음에 있다. 위의 도표를 보면 반오운의 개음 체계는 2등운
-ɣ–, 3등운 B류 -ɰi-, 3등운 A류 –i-으로 되어 있다.
3등운 A류와 B류의 분류는 重紐의 분류이다. 重紐는 대개 전기 중고한
어시기의 문헌자료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 等韻圖에서 3등운의 글자이지만
脣, 牙, 喉에서는 3등칸과 4등칸에 나누어서 배치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글
자들을 重紐 글자라 한다. 이런 현상은 모든 운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운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이런 현상이 있는 운을 重紐韻이라한다.
중뉴운은 일반적으로 支韻, 脂韻, 祭韻, 眞(諄)韻, 仙韻, 宵韻, 侵韻, 鹽韻등
3등운들을 말한다. 그리고 4등칸에 배치되는 중뉴글자를 重紐4등 혹은 A
류 글자라 하고, 3등칸에 배치되는 글자를 重紐3등 혹은 B류 글자라고 한
다.
重紐의 A류와 B류가 반영하는 차이는 개음에 있다.26) 중뉴는 3등운에
서만 나타나는 현상이고 3등운은 細音性 개음을 갖는 글자이며 여기서 다
시 하위분류로 A류와 B류 두 가지 개음이 나누어진다. 그 중 B류 개음은
‘약한·이완된·中舌적인 음’(최영애 2000:63)으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국
제음성기호에 대한 재구 음가의 표현은 학자들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B류 개음의 특성에 대한 견해는 대부분 일치한다. 이에 반오운
(2000, 권혁준 역 2014)에서는 B류 개음을 ‘ɰi’으로 하고 이와 대응하는 A
류 개음을 ‘i’으로 재구한 것이다. 이러한 재구는 당시의 구체적인 음가의
재현을 위한 것이라 보기보다 음소적인 차이가 존재하였음을 반영하기 위
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중뉴의 두 가지 개음이 확인되면서 비중뉴운의 3등운 글자들의 개음의
성격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陸志韋(1939:28), 麥耘(1992:122)
등은 성모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莊系, 云母, 知2系, 來母등의 反切下
字는 被切字 B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주고, 章系, 精系, 日母, 以
母의 反切下字는 被切字 A류와 보다 높은 접촉 빈도를 보여준다고 하였
다.27) 이에 권혁준(2000)은 중뉴 이외 모든 3등운 글자를 C류라 하고 A류
26) 중뉴의 차이에 대해 기존 연구에서 성모의 차이, 모음의 차이, 운미의 차이 등 다양
한 견해가 있었지만 현재 대개 개음의 차이로 견해를 모으고 있다. 관련 보다 상세한
내용은 최영애(199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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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가까운 것을 C1류, B류와 가까운 것을 C2류로 하고 C1류의 개음을 A
류와, C2류의 개음을 B류와 같이 재구하였다.
개음의 문제에 있어 앞서 3등운의 개음 이외 4등운의 개음 문제와 2등
운의 개음 문제도 많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다. 4등운 개음 문제의 쟁점
은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있는데 현재 개음이
없었다는 견해가 더 일반적이다.28) 4등운 글자는 후기 중고한어로부터 3등
운 A류와 혼용되어 합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4등운 개음이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없었다가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점차 개음
이 생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다음 2등운의 개음 문제 역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개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논의였는데 본고는 상고한어 시기 2등운 글자가 3등운 B
류 글자와 해성하는 등의 현상으로 전기 중고한어 시기에 2등운에 개음이
있다는 견해를 받아들인다.29) 鄭張尙芳(1987[2012])은 중고한어 시기에 2등
운에 r개음이 있으며 상고한어에서부터 중고한어로 r>ɣ>ɯ>ɨ>i의 음운변
화를 가졌다고 하였다. 즉 2등운 개음은 r의 변화과정에서 ɣ단계를 반영하
고, 3등운 B류는 ɯ단계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등운 B류 개음에 있어서 반오운(2013)은 ‘ɯi’으로 재구하면서 실제 발
음은 융합되어 ‘ɨ’와 같을 것이라 하였다. 하지만 최근 개음의 반모음 성격
을 반영하기 위하여 ‘ɯ’을 ‘ɰ’으로 수정하였다.30) 본고 역시 최근의 견해를
받아들여 3등운 B류의 개음을 ‘ɰi’으로 반영할 것이다.
앞서 전기 중고한어 시기의 음운체계의 전반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여
보았다. 하지만 본고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 목적은 梵漢 번역을 이해하
는데 있으므로 일부 중국어 내부의 세부적인 분류에 대한 재구음의 반영에
대해서는 생략하여 반영할 수 있다. 본고는 권혁준 역 (2014)에서 제시하는
전기 중고한어 음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일부 수정을 할 것이다.
첫째, 3등운 개음의 분류에 있어서 본고는 중뉴글자의 A류와 B류 개음
27) 이러한 분류는 경향성에 대한 통계적 분석으로 일부 자모 특히 知母와 來母는 B류
와의 경향이 보이긴 하지만 A류와의 경향도 적지 않게 보인다(黃笑山 1996 참고).
2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최영애(2000:260-263)을 참고할 수 있다.
29) 반오운(2000, 권혁준 역 2014:473-487) 참고.
30)이는 復旦大學東亞語言數据中心 http://ccdc.fudan.edu.cn/bases/index.jsp에서 제시된
반오운의 재구음을 참고할 수 있는데 3등운 B류 개음이 모두 ‘ɰ’로 바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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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만 반영할 것이다. 기타 비중뉴의 글자들은 모두 단순한 하나의 3
등운 개음 ‘i’개음으로 반영한다. 다만 莊系 3등 글자만은 B류 개음과 같이
하여 ‘ɰi’으로 반영하겠다.
둘째, 戈韻, 桓韻, 末韻은 중국어 음운학에서 合口韻으로 되어 있는데 실
제의 梵漢 번역에서는 비원순모음의 글자와 대응한다. 이에 대해 당시 중
국어 자음에 아마 원순성 자질의 첨가로 w가 첨가되어 있을 것으로 보아
예를 들어 ‘pwɑ’ 등으로 재구하였다. 본고는 w의 첨가를 삭제하고 그냥 단
순한 ‘pɑ’으로 재구할 것이다.
셋째, 권혁준(2014:144)에 의하면 ‘모음 o, ʊ 음소에는 모두 전이음 ŭ가
선행하며 이는 普通話의 상황과 유사하다.’고 하였다. 즉 ‘ŭ’는 음소적인 자
격을 갖는 것이 아닌 것이므로 본고는 이를 반영하지 않는 단순한 ‘o, ʊ’으
로 재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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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梵字 기본 음절의 한글 표기
본 장은 기본음절 범자의 한글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음의 종
류에 따라 ‘C+a’류, ‘C+i’류, ‘C+전설모음’류, ‘C+원순모음’류 음절로 분류하
였다. 전설모음에는 ‘e, ai’가 포함되고, 원순모음에는 ‘u, o, au’가 포함된다.
산스크리트에서 ‘a’ 모음 음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높은 편이다.31) 이에 먼저 ‘a’ 모음 표기 예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그 다음으로 기타 모음의 예를 이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할 것
이다.
3.1 기본 開音節의 표기
3.1.1 ‘C+a’ 음절
3.1.1.1 아음류
‘C+a’류에서 C자음이 아음인 범자 음절로 ‘ka, kha, ga, gha’가 출현한다.
이와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로마자 대문자
는 출현 다라니를 말하며 숫자는 출현 빈도를 가리킨다. 이외 한자의 중고
한어 재구 음가도 함께 제시하였다. 본고의 기타 예들도 이와 같이 하였다.
예1
1) ka/가/迦/116 [S;8, G;3, Q;13, D;89, F;3] [迦:見母 戈3韻 *kiɑ]32)
31) 정승석(2003)은 고대 인도 백과전서로 평가되는 가장 방대한 서사시에 대하여 자모
통계를 내었는데 모음의 사용빈도의 통계를 보면 역시 ‘a/ā’ 모음음절이 제일 많아
66.5%을 차지하고, 기타 ‘i/ī’ 모음음절이 12.1%, ‘u/ū’ 모음음절이 7.4%, ‘e’ 모음음절
이 6.2%, ‘o’ 모음음절이 3.6%, ‘ai’ 모음음절이 1.6%, ‘au’ 모음음절이 0.7%의 순으로
되어 있다.
32) ‘迦’는 중고음에서 見母 戈3韻의 *kiɑ와 見母 麻2韻의 *kɣa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
데 이 두 음가의 자모는 모두 見母이지만 운모에서 하나는 戈3韻, 다른 하나는 麻2韻
으로 차이를 보여준다. 기타 한자의 운모 대응을 보면 戈3韻은 나타나지만 麻2韻은
없다. 戈3韻이 더 일반성을 띠는 것이므로 麻2韻을 제외하고 戈3韻으로 대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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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ka/가/揭/1 [D;1] [揭:見母 薛B韻 *kɰiᴇt]33)
3) ka/가/羯/1 [D;1] [羯:見母 月3韻 *kiɤt]
4) ga/아/誐/117 [S;3, G;2, Q;54, D;45, F;13] [誐:疑母 歌1韻 *ŋɑ]
5) ga/아/蘖/21 [Q;6, D;15] [蘖:疑母 薛B韻 *ŋɰiᴇt]
6) ga/아/揭/1 [S;1] [揭:群母 薛B韻 *gɰiᴇt]
7) ga/아/阿/1 [Q;1] [阿:影母 歌1韻 *ʔɑ]
8) kha/카/佉/6 [S;3, Q;2, D;1] [佉:溪母 戈3韻 *khiɑ]
9) kha/카/伽/2 [Q;1, D;1] [伽:群母 戈3韻 *giɑ]
10) gha/가/伽/1 [D;1] [伽:群母 戈3韻 *giɑ]
11) gha/카/伽/2 [D;2] [伽:群母 戈3韻 *giɑ]
위의 예1를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ka/가, ga/아,
kha/카, gha/가, gha/카’ 등 몇 가지 유형이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과 결합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ka/가’ 1)번~3)번
1)번에 ‘ka/가/迦’ 대응의 예가 있는데 다라니의 출현 분포와 빈도는
‘S;8, G;3, Q;13, D;89, F;3’으로 되어 있다. 즉 다섯 다라니에 모두 출현하
며 출현 횟수는 총 116회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외 2)번 ‘ka/가/
揭’과 3)번 ‘ka/가/羯’의 예도 있는데 다라니 D에서 각각 1회만 출현한다.
1)번 예는 여러 다라니에 출현하고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일반
적인 경향의 대응이라는 의미로 ‘일반대응’이라 하겠다. 2)번과 3)번의 경우
극히 적은 출현 횟수로 소수대응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수대응이라 하
여 무조건 예외인 것은 아니다.
일반대응 예인 ‘ka/가/迦/116’에서 한자 ‘迦’의 중고음은 見母 戈3韻 *kiɑ
이므로 梵-韓-中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
戈3(*iɑ)’이다.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예들도 분리하여 대응시킬 수 있는데
33) ‘揭’는 중고음에서 見母 薛B韻 *kɰiᴇt, 群母 薛B韻 *gɰiᴇt, 溪母 祭B韻 *khɰiᴇi의 세
가지 음이 있는데 1)번의 ‘ka’의 대응에서 見母 薛B韻 *kɰiᴇt의 음가를 적용하였고,
3)번의 ‘ga’의 대응에서 群母 薛B韻 *gɰiᴇt의 음가를 적용하였다. 이외 集韻의 반절에
의한 見母 月3韻 *kiɤt, 群母 月3韻 *giɤt도 있지만 이는 후기 중고한어와 가까운 시
기의 반절에 의한 것이므로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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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 대응인 ‘ka/가/揭/1’와 ‘ka/가/羯/1’은 모두 자음의 대응이 ‘k/ㄱ/見
(*k)’으로 일반대응의 예와 일치한다. 그러나 모음의 대응에서 2)번이 ‘a/아
/薛B(*ɰiᴇt)’이고, 3)번이 ‘a/아/月3(*iɤt)’인데 한자가 *-t 자음운미의 入聲
韻 글자로 되어 있어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준다. 이는 마치 예외인 것처
럼 보이지만 아래의 예들을 고찰하여 보면 그렇다고 하기 어렵다.
☞‘ga/아’ 4)번~7)번
위의 예들에서 4)번의 ‘ga/아/誐/117’예가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
고 있고, 다음으로 5)번의 ‘ga/아蘖/21’도 20여회 적지 않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5)번 예의 출현 횟수가 비록 4)번만큼 많지는 않지만 예외로
보기에는 높은 출현률을 보여주고 있으므로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볼 것
이다. 6)번과 7)번 예는 각각 1회로 소수대응이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반대응인 4)번과 5)번이 ‘g/ㅇ/疑(*ŋ)’으로
같고 총 138회이다. 소수대응의 6)번은 ‘g/ㅇ/群(*g)’이고 7)번은 ‘g/ㅇ/影
(*ʔ)’이다. 6)번과 7)번의 범자와 한글 대응은 ‘g/ㅇ’으로 일치하지만 한자에
서 차이를 보여주므로 예외에 속한다.
다음으로 모음의 대응을 보면 4)번과 7)번이 ‘a/아/歌1(*ɑ)’로 총 118회
이고 5)번과 6)번이 ‘a/아/薛B(*ɰiᴇt)’으로 총 22회이다. 5)번과 6)번의 한자
대응에서 *-t 자음운미를 글자가 사용되고 있는데 20여회의 출현 횟수로
보아 예외는 아니다. 중국어 번역에서 개음절 범자와 자음운미의 한자가
대응하는 현상이 비록 음성운 글자보다 출현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적지
않게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로부터 보아 앞서 ‘ka/가’ 대응의 2)번
과 3)번의 소수대응에서의 모음의 대응은 예외가 아니게 된다.
☞‘kha/카’ 8)번~9)번
해당 예들의 출현 횟수를 보면 8)번 예가 6회, 9)번 예가 2회로 전반적
으로 높지 않는 편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8)번이 일반대응이 되고 9)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8)번이 ‘kh/ㅋ/溪(*kh)’이고
9)번이 ‘kh/ㅋ/群(*g)’으로 차이를 보여주는데 여기에서는 9)번이 예외가 된
다. 모음의 대응은 8)번과 9)번 모두 ‘a/아/戈3(*iɑ)’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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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h/가’ 10)번, ‘gh/카’ 11)번
10)번 예는 ‘gha/가/伽/1’이고, 11)번의 예는 ‘gha/카/伽/2’이다. 여기에서
는 단순히 출현 횟수로 보아 일반대응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어렵다. 자음
의 대응을 보면 각각 ‘gh/ㄱ/群(*g)’와 ‘gh/ㅋ/群(*g)’으로 한글 자음에서
차이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같은 한자 ‘伽’를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데 앞서 9)번의 예에서도 ‘kha/카/伽/2’로 같은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중국
어 번역에서 群母 *g의 한자 ‘伽’가 범자 ‘kh’ 혹은 ‘gh’와의 혼용 표기가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아 혼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글 진언 표기의 대응체계에 의하면(제5장의
5.1.2절 참고), 10)번 예가 일반적인 대응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戈3(*iɑ)’으로 일치한다.
위의 예들에서 나타나는 일부 음소대응의 특징에 대해 간단히 보겠다.
우선 ‘ga/아’의 대응에서 유성음 범자 ‘g’가 대응하는 한글 초성은 ‘ㅇ’이
다. 한자 자모가 疑母 *ŋ로 나타나는데 15세기의 훈민정음의 규칙에 의하
면 疑母 대응에 한글의 초성자음은 마땅히 꼭지가 달린 ‘ㆁ’이어야 한다.34)
여기에서 반영되는 한글 초성이 비록 ‘ㅇ’지만 실제로는 꼭지가 달린 ‘ㆁ’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단순한 표기의 문제인 것이다. 여기에서 유성
음의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의 한자 대응이 비교적 특이한데, 중고한어시기
중국어 번역 체계에 따라 비음의 疑母가 사용되고 한글 표기가 한자를 따
라 비음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이후에 규칙적으로 나타나는데 관련된 상세한 음운적 논의는 제5장
의 5.2.1절 초성 표기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g/ㅇ’의 한자 대응에 群母 *g와 影母 *ʔ가 예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群母 *g는 한자 *g와 범자 g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예
외 대응으로 보인다.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와의 일반대응을 따
라 ‘ㅇ’를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보이며, 影母 *ʔ는 한글 표기에 의한 ‘ㅇ’와
꼭지 달린 ‘ㆁ’ 표기의 혼란성에 의한 것이 되겠다.
34) 참고로 만연사본(1777)에서의 진언 표기에서는 유성음 범자 ‘g’ 모두 한글 초성을 꼭
지가 있는 ‘ㆁ’을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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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대응은 전반적으로 범자가 모두 ‘a’ 모음이고 한글 모음도 모두
‘아’이며 한자 운모는 대부분 歌1韻 *ɑ, 戈3韻 *iɑ의 주요모음 *ɑ에 대응한
다. 하지만 개음절 범자 ‘a’와의 대응에 자음운미의 入聲韻 한자가 나타나
기도 한다. 예를 들어 薛B韻 *ɰiᴇt, 月3韻 *iɤt 등이 사용되며 이들의 출현
횟수 또한 20여회로 단순한 예외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중국어 번역
의 한자 표기에서 비록 개음절과 陰聲韻 글자의 대응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의 한자도 어느 정도 허용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주요모음도 *ᴇ,
*ɤ으로 *ɑ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상황에 따라 좀 넓은 영
역의 음가 대응이 허용됨을 볼 수 있다.
3.1.1.2 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설음인 예로 ‘ta, tha, da, dha, na’가 출현
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
1) ta/다/多/64 [D;36, Q;18, F;10] [多:端母 歌1韻 *tɑ]
2) ta/다/跢/42 [S;2, D;22, Q;18] [跢:端母 歌1韻 *tɑ]35)
3) ta/다/哆/24 [S;4, D;9, Q;5, F;6] [哆:端母 歌1韻 *tɑ]36)
4) ta/다/怛/17 [S;1, Q;7, D;19] [怛:端母 曷1韻 *tɑt]
5) ta/다/單/4 [D;4] [單:端母 寒1韻 *tɑn]37)
6) dha/다/馱/54 [S;10, G;1, Q;29, D;12, F;2] [馱:定母 歌1韻 *dɑ]38)
7) dha/다/陀/21 [Q;21] [陀:定母 歌1韻 *dɑ]
8) dha/다/達/1 [S;1] [達:定母 曷1韻 *dɑt]39)
35) ‘跢’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ɑ와 端母 泰1韻 *tɑi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전
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6) ‘哆’는 중고음에서 端母 歌1韻 *tɑ, 徹母 麻2韻 *ʈhɣa, 知母 麻2韻 *ʈɣa, 昌母 麻3韻
*ʨhia, 昌母 支A韻 *ʨhiᴇ ̆, 昌母 之3韻 *ʨhɨ등의 다양한 음가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는 그 중의 端母 歌1韻의 *tɑ음을 선택하였다.
37) ‘單’은 중고음에서 端母 寒1韻 *tɑn와 禪母 仙A韻 *ʥiᴇn의 두 종류 음이 있는데 여
기에서는 端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38) ‘馱’는 중고음에서 定母 歌1韻 *dɑ, 定母 泰1韻 *dɑi, 定母 齊4韻 *dei의 음가가 있는
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39) ‘達’은 중고음에서 定母 曷1韻 *dɑt와 透母 曷1韻 *thɑt의 두 가지 음이 있는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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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tha/타/他/22 [S;1, D;21] [他:透母 歌1韻 *thɑ]
10) tha/타/佗/13 [S;1, Q;7, F;5] [佗:透母 歌1韻 *thɑ]40)
11) da/나/娜/32 [S;6, Q;6, D;21] [娜:泥母 歌1韻 *nɑ]
12) da/나/那/5 [S;2, G;1, D;2] [那:泥母 歌1韻 *nɑ]
13) da/나/乃/4 [Q;2, D;2] [乃:泥母 Ø咍1韻 *nəi]
14) da/나/拏/2 [F;2] [拏:Ø娘母 Ø麻2韻 *ɳɣa]
15) da/나/捺/1 [D;1] [捺:泥母 曷1韻 *nɑt]
16) da/다/多/1 [Q;1] [多:Ø端母 歌1韻 *tɑ]
17) na/나/曩/122 [S;9, G;7, Q;26, D;79] [曩:泥母 唐1韻 *nɑŋ]
18) na/나/那/8 [S;2, G;3, F;3] [那:泥母 歌1韻 *nɑ]
19) na/나/娜/4 [G;3, D;1] [娜:泥母 歌1韻 *nɑ]
20) na/나/拏/1 [S;1] [拏:Ø娘母 Ø麻2韻 *ɳɣa]
21) na/나//1 [D;1] [:泥母 Ø靑4韻 *neŋ]
위의 예2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은 ‘ta/다, dha/다, tha/타, da/나,
n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ta/다’ 1)번~5)번
여기에서 1)번이 64회, 2)번이 42회, 3)번이 24회, 4)번이 17회, 5)번이 4
회의 출현 횟수를 보여주는데 전반적으로 대응 예들을 다양하게 골고루 사
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록 다양한 한자를 이용하여 여러 유형의 예
들이 나타나지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으로 모두가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가 130회가 있으며 이외 또 ‘a/아/曷1(*ɑt)’
가 17회, ‘a/아/寒1(*ɑn)’가 4회등 *-t 혹은 *-n의 자음운미 글자도 사용하
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중국어 번역에서 비교적 흔히 일어나는 현
상이다. 다만 이에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한글 표기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매우 정연하게 개음절 범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dha/다’ 6)번~8)번
에서는 定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40) ‘佗’는 중고음에서 透母 歌1韻 *thɑ, 定母 歌1韻 *dɑ 두 종류의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透母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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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번이 54회, 7)번이 21회로 일반대응에 속하고 8)번이 소수대응이 된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dh/ㄷ/定(*d)’으로 모두 완전 일치한다. 여기에
서 유성유기음 범자 ‘dh’에 한글 평음 ‘ㄷ’가 표기되고 한자는 全濁音의 定
母 글자를 사용하여 일반대응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앞서 아음
에서 고찰한 ‘gh/ㄱ/群(*g)’와 체계적으로 평행한다. 다음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가 75회, ‘a/아/曷1(*ɑt)’가 1회이다.
☞‘tha/타’ 9)번~10)번
9)번이 22회, 10)번이 13회로 출현 빈도에 큰 차이가 없으며 자음의 대
응이 ‘th/ㅌ/透(*th)’, 모음의 대응이 ‘a/아/歌1(*ɑ)’로 두 예가 완전히 일치
한다.
☞‘da/나’ 11)번~16)번
여기에서는 다양한 예들이 나타나며 총 45회 출현하는데 그 중 11)번이
3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에서 대부분 ‘d/ㄴ/泥(*n)’로 나타나고 총 41
회이다. 여기에서도 유성음 범자 자음과 비음의 한글, 한자가 대응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기타 자음의 대응을 보면 14)번의 ‘d/ㄴ/娘(*ɳ)가 2회, 15)번의 ‘d/ㄷ/端
(*t)’가 1회이다. 이 중 14)번은 한자 泥母 대신 娘母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
는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 泥母와 娘母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한 것이
다. 이들의 혼용은 한글의 ‘ㄴ’ 표기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하지만 보다
규칙적인 대응 관계를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서는 娘母의 대응을 예외로 처
리할 것이다. 15)번에서는 유성음의 범자 자음 ‘d’의 대응에 한글이 마땅히
비음의 ‘ㄴ’가 나타나야 하는데 ‘ㄷ’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자 ‘多’의 성
모가 端母 *t인데 범자 자음 ‘d’와 대응하는 오류에 의한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로 대부분 일치하지만 13)번에서만 ‘a/
아/咍1(*əi)/4’의 대응이 나타난다. 주요모음 *ə의 반영을 앞선 고찰의 다른
모음의 출현 예와 비교하여 비교적 넓은 영역의 대응이라 볼 수 있겠지만
모음운미 ‘*-i’의 대응이 보임이 비교적 특이하다.
- 48 -
☞‘na/나’ 17)번~21)번
여기에서도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136회에서 17)번만 122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n/ㄴ/泥(*n)’로 일치하고 20)번
예에서만 ‘n/ㄴ/娘(*ɳ)’의 대응이 1회 나타나는데 예외로 처리된다. 모음의
대응은 17번이 ‘a/아/唐1(*ɑŋ)’이 122회로 제일 많고 18)번과 19)번이 ‘a/아/
歌1(*ɑ)’의 대응으로 총 12회이다. 이외 20)번의 ‘a/아/麻2(*ɣa)’가 1회, 21)
번의 ‘a/아/靑4(*eŋ)’가 1회인데 예외이다. 그 중 20)번은 한자의 자모가 娘
母이므로 2등운 혹은 3등운 글자에만 출현해야 하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3.1.1.3 권설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권설음인 예로 ‘ṭa, ṭha, ḍa, ḍha, ṇ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3
1) ṭa/타/吒/13 [S;7, Q;1, D;5] [吒:知母 麻2韻 *ʈɣa]
2) ṭa/타/姹/1 [F;1] [姹:Ø徹母 麻2韻 *ʈhɣa]
3) ṭha/타/吒/1 [D;1] [吒:Ø知母 麻2韻 *ʈɣa]
4) ḍha/다/茶/2 [Q;1, D;1] [茶:澄母 麻2韻 *ɖɣa]
5) ḍa/나/拏/5 [D;5] [拏:娘母 麻2韻 *ɳɣa]
6) ṇa/나/拏/21 [S;1 Q;11, D;8, F;1] [拏:娘母 麻2韻 *ɳɣa]
7) ṇa/나/弩/4 [D;4] [弩:泥母 Ø模1韻 *no]
위의 예3에서 범자와 한글의 대응으로 ‘ṭa/타, ṭha/타, ḍha/다, ṇa/나’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ṭa/타’ 1)번~2)번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이 ‘ṭ/ㅌ/知(*ʈ)/13’이고 2)번이 ‘ṭ/ㅌ/徹(*ʈh)/1’으
로 2)번이 예외가 된다. 권설음의 범자 자음 ‘ṭ’가 무엇 때문에 한글에서 유
기음의 ‘ㅌ’로 표기됨이 비교적 특이하다. 혹시 한자 ‘吒’의 한국한자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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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41)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한다.
☞‘ṭha/타’ 3)번
이에 3)번의 예 ‘ṭha/타/吒’ 하나만 있는데 출현 횟수도 1회이다. 이에
사용된 한자 ‘吒’는 앞서 ‘ṭa/타’의 1)번 일반대응에서 사용하는 한자 ‘吒’와
일치한다. 즉 3)번의 예는 예외일 것이다. 그런데 단순히 한글만 보아서는
유기음 범자 자음의 ‘ṭh’을 유기음의 한글 자음 ‘ㅌ’로 반영하는 것이 오히
려 비교적 자연스럽다. 권설음 범자 자음 ‘ṭ’와 ‘ṭh’의 한글 표기의 특이한
현상은 3.2.3절의 자음 음절에서도 나타난다.
☞‘ḍha/다’ 4)번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ḍh/ㄷ/澄(*ɖ)’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자음과
평음의 한글 표기 및 全濁音의 한자가 대응하고 있다. 앞서 아음과 설음에
서의 예와 체계적으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ṇa/나’ 6)번~7)번
6)번의 자음의 대응은 ‘ṇ/ㄴ/娘(*ɳ)/21’이고 7)번은 ‘ṇ/ㄴ/泥(*n)/4’이다.
출현 빈도를 보아 권설음 비음의 대응에서 6)번의 娘母가 일반적이다. 앞
서 설음의 범자 자음 ‘n’ 대응에 한자 자모 泥母를 규칙 대응으로 하였으므
로 여기에서는 娘母를 규칙대응으로, 泥母를 예외로 할 것이다.
위의 고찰은 자음의 대응을 중심으로 하였다. 권설음 범자는 치조음 계
열로 한글 표기에서는 앞선 설음의 표기와 같이 ‘ㄷ, ㅌ, ㄴ’ 등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는 설음에서 端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권설
음에서는 知系가 일반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知系 자모는 중
고한어에서 출현 제약이 있어 2등운과 3등운에만 나타난다. 위의 권설음
한자 표기 예의 운모 또한 모두 2등운 글자로 ‘a/아/麻2(*ɣa)’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은 일반적인 대응에 속하긴 하지만 본고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운모의 대응을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 중세 한국한자음을 찾을 수 없어 현대 한국한자음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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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4 순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순음인 예로 ‘pa, pha, bha, ma, v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4
1) pa/바/跛/54 [S;2, Q:14, D;31, F;7] [跛42):幇母 戈1韻 *pɑ]
2) pa/바/播/24 [S;2, G;1, Q:11, D;10] [播:幇母 戈1韻 *pɑ]
3) pa/바/鉢/18 [S;6, Q:1, D;11] [鉢:幇母 末1韻 *pɑt]
4) pa/바/泮/1 [S;1] [泮:Ø滂母 桓1韻 *phɑn]
5) pa/바/發/1 [D;1] [發:幇母 Ø月3韻 *piɤt]
6) pha/바/發/60 [S;2, D;58] [發:Ø幇母 Ø月3韻 *piɤt]
7) pha/바/泮/10 [S;10],[泮:滂母 桓1韻 *phɑn]
8) pha/바/頗/1 [D;1] [頗:滂母 戈1韻 *phɑ]
9) bha/바/婆/85 [S;7, G;6, Q:19, D;48, F;5] [婆:幷母 戈1韻 *bɑ]
10) bha/바/跛/4 [Q:2, D;2] [跛:Ø幇母 戈1韻 *pɑ]
11) bha/바/溥/1 [D;1] [溥43):Ø幇母 鐸1韻 *pɑk]
12) va/바/嚩/172 [S;29, G;10, Q:49, D;71, F;13] [嚩:*?]
13) ma/마/麽/100 [S;2, Q:51, D;36, F;11] [麽:明母 戈1韻 *mɑ]
14) ma/마/摩/67 [S;14, G;9, Q:4, D;38, F;2] [摩:明母 戈1韻 *mɑ]
15) ma/마/磨/1 [Q:1] [磨:明母 戈1韻 *mɑ]
위의 예4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pa/바, pha/바, bha/바,
va/바, ma/마’가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
래와 같다.
☞‘pa/바’ 1)번~5)번
자음의 대응은 대부분 ‘p/ㅂ/幇(*p)’으로 일치하지만 4)번에서만 ‘p/ㅂ/滂
(*ph)/1’의 예외가 나타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ɑ)’가 총 78회, ‘a/아
42)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 *pɑ와 幇母 支B韻 *pɰiᴇ̆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43) ‘溥’는 중고음에서 幇母 鐸1韻 *pɑk와 滂母 模1韻 *pho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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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末1(*ɑt)’가 총 18회 및 ‘a/아/桓1(*ɑn)’, ‘a/아/月3(*iɤt)’가 각각 1회 나타난
다.
☞‘pha/바’ 6)번~8)번
자음의 대응에서 6)번은 ‘ph/ㅂ/幇(*p)’으로 60회이고, 7)번과 8)번은 ‘ph/
ㅂ/滂(*ph)’으로 총 11회이며 한자의 자모에서 차이를 보여준다(유기음 범
자 ‘ph’에 한글이 평음의 ‘ㅂ’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제5장의
5.2.1절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6)번의 구체적인 대응 예는 ‘pha/바/發/60’으로 한자 ‘發’은 幇母이며 3등
운 글자이다. 그리고 후기 중고한어로 가면서 輕脣音으로 변화한다. 제2장
의 중고한어 음가의 고찰에서 이러한 글자들은 전기 중고한어시기에 음성
적으로 마찰성을 가지고 있어 [pf]의 음가에 가까웠을 것이라 하였다. 즉
‘發’은 비록 중국어의 음소적인 차원에서 幇母에 속하지만 음성적인 [pf]의
특성에 의하여 유기음 범자 ‘ph’와 대응하였을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6)번
의 ‘ph/ㅂ/幇(*p)/60’은 예외의 대응으로 처리한다. 즉 여기에서는 7)번과
8)번의 대응이 일반대응이 된다.
모음의 대응은 6)번은 ‘a/아/月3(*iɤt)/60’, 7번은 ‘a/아/桓1(*ɑn)/10’, 8)번
은 ‘a/아/戈1(*ɑ)/1’이다.
☞‘bha/바’ 9)번~11)번
자음의 대응에서 9)번이 ‘bha/바/幷(*b)/85’로 일반대응이고, 10)번과 11)
번은 ‘bha/바/幇(*p)’의 소수대응이며 일반대응과 차이를 보여주고 있어 예
외로 처리할 것이다. 이러한 예외의 원인은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bh’ 자
음에 대한 혼란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a/아/戈1(*ɑ)’은
89회이고, ‘a/아/鐸1(*ɑk)’은 1회이다.
☞‘va/바’ 12)번
여기에서 한자 ‘嚩’는 진언 표기를 위한 造字이므로 중고한어음을 찾을
수 없는데 172회의 높은 출현 빈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자음의 대
응과 모음의 대응을 ‘v/ㅂ/嚩(*?)/172’, ‘a/아/嚩(*?)/172’로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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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마’ 13)번~15)번
이 예들은 자음의 대응은 ‘m/ㅁ/明(*m)’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戈
1(*ɑ)’로 매우 정연하다.
위의 대응 예에서 한글 ‘바’는 범자 ‘pa’, ‘pha’, ‘bha’, ‘va’ 네 가지 음가
와 동시에 대응하고 있음이 특이하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음가 분석은 제
5장의 5.2.1의 초성 표기에서 다룰 것이다.
3.1.1.5 치음류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치음인 예로 ‘ca, cha, ja, śa, ṣa, sa’가 출
현하며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5
1) ca/자/左/45 [S;5, Q:18, D;16, F;3] [左:精母 歌1韻 *tsɑ]
2) ca/자/拶/5 [G:1, D;4] [拶:精母 曷1韻 *tsɑt]
3) ca/자/佐/3 [G:1, D;2] [佐:精母 歌1韻 *tsɑ]
4) ca/자/桚/1 [D;1] [桚:精母 曷1韻 *tsɑt]
5) ca/자/斫/1 [D;1] [斫:章母 藥3韻 *ʨiak]
6) cha/차/蹉/4 [G:1, D;3] [蹉:淸母 歌1韻 *tshɑ]
7) ja/​/惹/47 [S;4, G:3, Q:17, D;18, F;5] [惹44):日母 麻3韻 *ȵia]
8) śa/샤/捨/14 [S;4, G:3, D;7] [捨:書母 麻3韻 *ɕia]
9) śa/샤/舍/13 [S;2, G:2, D;8, F;1] [舍:書母 麻3韻 *ɕia]
10) śa/샤/設/12 [S;1, G:5, D;6] [設:書母 麻3韻 *ɕia]
11) śa/샤/爍/1 [D;1] [爍:書母 藥3韻 *ɕiak]
12) śa/샤/寫/1 [D;1] [寫:Ø心母 麻3韻 *sia]
13) śa/Ø셔/設/1 [S;1] [設:書母 麻3韻 *ɕia]45)
14) śa/Ø사/捨/1 [G:1] [捨:書母 麻3韻 *ɕia]46)
15) ṣa/사/灑/16 [S;4, G:1, G:1, D;10] [灑47):生母 麻2韻 *ʃɣa]
44) “惹”는 중고음에서 日母 麻3韻 *ȵia와 日母 藥3韻 *ȵia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




16) ṣa/사/沙/2 [S;1, F;1] [沙:生母 麻2韻 *ʃɣa]
17) ṣa/사/殺/1 [D;1] [殺48):生母 鎋2韻 *ʃɣæt]
18) sa/사/娑/74 [S;6, G:14, Q:15, D;29, F;11] [娑:心母 歌1韻 *sɑ]
19) sa/사/薩/18 [S;4, G:2, G:6, D;6] [薩:心母 曷1韻 *sɑt]
위의 예5에서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ca/자, cha/차, ja/​,
śa/샤, ṣa/사, sa/사’ 등의 대응이 있다. 한자의 중고한어음과 관련지어 구
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ca/자’ 1)번~5)번
이에 비교적 다양한 예들이 사용되는데 총 55회의 출현 횟수에서 1)번
예가 45회를 차지한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거의 대부분 ‘c/ㅈ/精(*ts)’으로 일치한다. 다만 5)번
에서 한자의 자모 章母 *ʨ가 1회 나타난다. 이를 단순한 예외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고한어의 자음체계에서는 범어의 치음과 중국어의 치음이 1:多
의 대응이 가능하였다. 즉 중고한어에서는 精系, 章系, 莊系 세 종류의 치
음계열이 있고 그 중 권설음의 莊系를 제외한 精系와 章系가 모두 범자 치
음과 대응될 수 있었다. 즉 이 중 범어 치음의 음가와 더 가까운 精系의
글자를 선호하겠지만 章系의 글자를 사용하였다고 하여도 예외는 아닌 것
이다. 다만 진언 표기에서 범자 ‘c’ 자음의 표기로 精母 글자의 사용 빈도
가 章母보다 훨씬 월등하므로 통계에서는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다. 특히
이들의 차이는 한글 표기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본고는 범
자 ‘c’자음의 대응 통계에서 精母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48’가 제일 많고, 이외 ‘a/아/曷
1(*ɑt)/6’와 ‘a/아/藥3(*iak)/1’가 있다.
☞‘cha/차’ 6)번
47) “灑”은 중고음에서 生母 麻2韻 *ʃɣa, 生母 支B韻 *ʃɰiᴇ ̆와 生母 皆2韻 *ʃɣɛ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48) “殺”은 중고음에서 生母 鎋2韻 *ʃɣæt, 生母 皆2韻 *ʃɣɛi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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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5)번의 한 가지의 예만 있고 출현 횟수도 4회로 많지 않다.
자음의 대응은 ‘ch/ㅊ/淸(*tsh)/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4’이다.
☞‘ja/​’ 7)번
여기에서도 한 가지의 예만 있는데 47회의 비교적 높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자음의 대응은 ‘j/ㅿ/日(*ȵ)’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3(*ia)’이다. 여기에서 모음의 한자 3등운을 사용하는 것은 日母자가 반드
시 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모음의 대응은 음
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일반적으로 유성음 범자와 비음의 한글과 한자가
대응함을 보았다. 범자 자음 ‘j’도 유성음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日母 *
ȵ49) 역시 비음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 한글 표기로
써 반치음 ‘ㅿ’을 사용하고 있는데 과연 당시의 한국어의 ‘ㅿ’가 비음의 성
격을 가지고 있었을까? 물론 이는 외국어 표기의 대응이기 때문에, ‘ㅿ’에
비음의 성격이 없어도 대체가 가능하므로 결정적인 근거가 될 수는 없다.
☞‘śa/샤’, 8)번~12)번 ‘śa/셔’ 13)번, ‘śa/사’ 14)번
여기에서는 우선 범자와 한글의 ‘śa/샤’ 대응에 대해 볼 것이다. 범자 모
음은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응 한자의 운모를 보면 麻3韻 *ia이어서 한자의 3등운 세음성
개음의 영향도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고찰에서 3등운은 한
자가 적지 않게 출현하였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으로 나
타나지 않았다. 한자와 상관없이 한글의 활음 ‘j’은 범자 자음 ‘ś’의 구개성
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에 범자 음절을 ‘ś+a’로 분리하고, 한글 표기는
‘시+아’로 분리하면, 자음의 대응은 마땅히 ‘ś/시’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자
음의 대응 분석을 증명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로 복자음 음절 ‘śva’의 한글
표기를 들 수 있다. 범자 자음의 연쇄 발음 사이에 한글 표기에서는 흔히
‘​’ 모음을 첨가하여 나타나는데 범자 자음 ‘ś’와 ‘v’의 연쇄표기에서 ‘​’
49) 중국어 음운학 연구 분야에서 日母 음가의 재구에 있어서 많은 논의가 있었다. 대체
적으로 日母 글자의 제일 두드러진 특징은 현대 중국어 방언에서 비음으로 반영되기
도 하고, 파찰음으로도 반영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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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나고 있다. 즉 ‘’에서 ‘시’는 범자 자음 ‘ś’와 대응하고, ‘​’ 모음은
첨가된 것이다(본고의 4.1.3절을 참고 할 수 있음).
다음 13)번의 ‘śa/셔/設/1’와 14)번의 ‘śa/사/捨/1’를 보면 모두 소수대응
이다. 13)번 예와 10)번의 ‘śa/샤/設/12’와 비교하여 보면 한글에서만 ‘샤’와
‘셔’의 차이가 보이는데 ‘샤’가 12회, ‘셔’가 1회로 13)번 표기는 한글의 예외
표기임을 알 수 있다. 14)번과 8)번 ‘śa/샤/捨/14’을 비교하여 보아도 마찬
가지이다. 한글에서만 차이가 있는데 ‘샤’가 14회, ‘사’가 1회로 14)번 예가
예외임을 알 수 있다.
위의 일반대응을 기준으로 자음의 대응이 ‘ś/시/書(*ɕ)’이고 모음의 대
응이 ‘a/아/麻3(*ia)’으로 대부분 일치한다. 하지만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가
3등운으로 나타나는 것은 書母가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유독 12)번 자음의 대응에서만 ‘ś/시/心(*s)/1’의 예외가 나타난
다. 대응 한자가 ‘寫’인데 이는 성모 心母 *s가 3등운의 세음성 개음 ‘i’와
결합하면서 ‘si’의 음가가 나타나면서 범자 자음 ‘ś’를 나타낼 수 있었기 때
문일 것이다.
☞‘ṣa/사’ 15)번~17)번, ‘sa/사’ 18)번~19)번
권설음의 범자 ‘ṣa’와 일반 마찰음의 ‘sa’의 한글 표기는 모두 ‘사’로 동
일하다. 하지만 범자 ‘ṣa’에서 자음의 대응 ‘ṣ/ㅅ/生(*ʃ)’가 일반적이고, ‘sa’
에서 ‘s/ㅅ/心(*s)’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즉 한글에서는 범자 자음 ‘ṣ’와 ‘s’
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한자 번역의 경우 하나는 莊系의 生母
를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精系의 心母를 사용하여 그 차이를 반영하고 있
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ṣa’에서는 ‘a/아/麻2(*ɣa)’로 2등운 한자를 사용하
고, ‘sa’에서는 ‘a/아/歌1(*ɑ)’ 혹은 ‘a/아/曷1(*ɑt)’로 1등운 한자를 사용한다.
권설음 ‘ṣa’에서 2등운 한자의 대응이 나타나는 것은 자모가 莊系 즉 生母
이며 2등운 혹은 3등운에만 나타나야 한다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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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6 후음류 및 기타
범자 ‘C+a’류 음절에서 자음이 후음 및 기타인 예로 ‘ya, ha, ra, la’가 출
현한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6
1) ya/야/野/229 [S;45, G;12, Q;61, D;91, F;20] [野50):以母 麻3韻 *jia]51)
2) ya/야/夜/38 [S;4, G;1 Q;1, D;32] [夜:以母 麻3韻 *jia]
3) ha/하/賀/344 [S;56, G;14, Q;129, D;137, F;8] [賀:匣母 歌1韻 *ɦɑ]
4) ha/하/訶/1 [S;1] [訶:曉母 歌1韻 *hɑ]
5) ra/라/囉/228 [S;39, G;13, Q;61, D;104, F;11] [囉:*?]
6) ra/라//1 [D;1] [:*?]
7) la/라/攞/91 [S;12, Q;36, D;43] [攞:來母 Ø模1韻 *lo]
8) la/라/羅/2 [S;1, Q;1] [羅:來母 歌1韻 *lɑ]
9) la/라/邏/7 [Q;6, D;1] [邏:來母 歌1韻 *lɑ]
10) la/라/Ø囉/1 [D;1] [囉:*?]
위의 예6에서 먼저 범자와 한글 대응의 유형을 보면 ‘ya/야, ha/하, ra/
라, la/라’가 있다. 이들을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와 함께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ya/야’ 1)번~2)번
위의 1)번과 2)번 예는 각각 229회와 38회로 매우 높은 출현 빈도를 보
여주고 있다. 이에 한글 표기가 예외 없이 ‘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앞서
‘śa/샤’와 같은 상황이다. 즉 범자 모음이 단모음의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야’이다. 하지만 이들의 대응 관계는 ‘y/이’와 ‘a/아’가 된다. 한자와 결합하
여 보면 자음의 대응이 ‘y/이/以(*j)’로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a/아/麻
50) “野”는 중고음에서 以母 麻3韻 *ia, 禪母 魚3韻 *ʥiɤ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를 음가를 택하였다.
51) 대응 한자가 비록 以母 麻3韻 *jia으로 재구하였지만 특히 以母는 오직 3등운에서만
출현하는 것으로 실제 음절은 단순한 *ia일 것이다. 以母의 실제 음가는 ø이다. 하지
만 자음 대응의 규칙성을 표현하기 위하여 *j라 하여 ‘y/이/以(*j)’로 대응시킬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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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a)’으로 일치한다. 자모 以母 역시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
어 3등운 운모 麻3韻의 대응 역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ha/하’ 3)번~4)번
먼저 출현 빈도를 보면 3)번이 344회이고, 4)번이 1회로 현저한 차이가
보인다. 그리고 3)번의 자음의 대응은 ‘h/ㅎ/匣(*ɦ)/344’이고 4)번은 ‘h/ㅎ/
曉(*h)/1’이다. 이에 4)번을 소수대응으로서 예외로 볼 수 있겠지만, 중고한
어의 자음체계에서 범자 *h와 대응이 가능한 후음은 匣母 *ɦ와 曉母 *h
두 가지로 1:多의 대응이 된다. 여기에서는 曉母의 출현 횟수가 비록 1회
밖에 되지 않지만 예외는 아닐 것이다.
이들의 모음의 대응은 모두 ‘a/아/歌1(*ɑ)’로 완전히 일치한다.
☞‘ra/라’ 5)번~6)번, ‘la/라’ 7)번~10)번
위의 예에서 범자 ‘ra’와 ‘la’의 한글 표기가 모두 ‘라’로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한자를 보면 대체적으로 범자 ‘ra’ 대응에 ‘囉, ’ 등 부수
‘口’를 첨가한 造字들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고, 범자 ‘la’는 ‘攞, 羅, 邏’등 일
반 중국어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來母 글자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앞서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의 고찰에서 당시 來母의 음가가 *r이 아닌
*l와 가까웠을 것임을 보았다. 즉 한자 표기에서 범자 자음의 차이를 반영
하고자 하고 있지만 한글에서는 그 차이가 보이지 않는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고찰함에 있어 범자 ‘r’에서 대표적인 한자를 택하
여 ‘r/ㄹ/囉(*?)’로 하고, ‘l’은 ‘l/ㄹ/來(*l)’로 할 것이다. ‘r’과 ‘l’의 음성적인
유사성에 의하여 이와 같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이 종종 나타나는데 이들
을 모두 음소대응 고찰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7)번 예가 ‘a/아/模1(*o)/91’, 8)번과 9)번을 합
한 예가 ‘a/아/歌1(*ɑ)/9’이다. 하지만 7)번은 범자 자음 ‘l’과의 대응을 우선
으로 해야 하므로 운모의 대응은 어느 정도 기준을 낮추어 원순모음의 模1
韻을 사용하였을 것이다.52) 즉 비록 91회로 높은 빈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
52) 이에 대해 다른 해석도 가능할 것이다. 한자 ‘攞’의 상고한어 운부는 魚部이며 주요
모음이 ‘a’이며, 중고한어로 가면서 a>o의 음운변화를 겪는다. 보다 이른 시기의 불경
번역에서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攞’를 사용하였고 후기의 불경 번역에서는 일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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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음의 대응을 위한 고려에 의한 것으로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
킬 것이다.
3.1.2 ‘C+i’ 음절
본 절은 ‘C+i’류 범자 음절의 예에 대해 볼 것인데 역시 C자음의 종류에
따라 볼 것이다.
예7 아음류
1) ki/기/枳/43 [S;9, G;7, Q;5, D;22] [枳53):見母 支A韻 *kiᴇ ̆]
2) ki/기/祇/3 [S;3] [祇:Ø群母 支A韻 *giᴇ ̆]
3) ki/기/岐/2 [Q;2] [岐:Ø群母 支A韻 *giᴇ ̆]
4) gi/이/儗/10 [Q;2, D;8] [儗54):疑母 之3韻 *ŋɨ]
위의 예7은 C자음이 아음인 표기 예들인데 범자 음절의 유형은 ‘ki, gi’
두 가지만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1)번의 ‘k/ㄱ/見(*k)/43’, 4)번의 ‘g/ㅇ/
疑(*ŋ)/10’가 앞서 ‘a’ 모음 음절에서 고찰한 아음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2)번, 3)번의 자음의 대응은 ‘k/ㄱ/群(*g)/5’로 한자가 마땅히 見
母이어야 하는데 群母가 예외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오류라고 보기에
는 5회라는 출현 횟수를 적다고 보기 어렵다. 아마 모음 ‘i’ 대응의 중뉴 A
류 한자를 찾아야 하는 우선 조건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즉
모음의 대응을 위한 제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음소 대응의 고찰을 위한
통계에서는 이들을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모두 ‘i/이/支A(*iᴇ ̆)/48’, ‘i/이/之3(*ɨ)/10’으로 정연하게 대
통적인 표기의 영향을 받아 보수적인 모습을 반영할 수도 있다. 즉 당시의 중고한어
에서 a>o의 음운변화가 완성되었다고 하여도 진언 독송에서는 여전히 옛 발음의 ‘a’
모음으로 읽혔을 수도 있는 것이다.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에서 이같이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는 한자의 예로 상고한어 魚部 *a의 ‘弩’, 月1部 *at의 ‘揭, 羯, 發’가
더 있다. 상고한어의 음가는 권혁준 역 (2014)를 참고하였다.
53) ‘枳’는 중고음에서 見母 支A韻 *kiᴇ̆와, 章母 支3韻 *ʨiᴇ̆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見母 음가를 선택하고 章母 음가를 제외시켰다.
54) ‘儗’ 역시 중고음에 疑母 之3韻의 *ŋɨ와 曉母 咍1韻의 *həi가 있는데 성모가 疑母인
음가를 선택하고 曉母는 제외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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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되어 있다. 특히 支3韻이 모음 ‘i’와의 대응에서 중뉴 A류 글자와 대응함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支3韻과 之3韻은 모두 止攝에 속하며 止攝 글자들
은 보다 이른 시기인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혼용하기 시작하여 후기 중
고한어 시기에 이르러 점차 합류한다.55)
다음은 설음류 범자의 표기 예들을 보겠다.
예8 설음류
1) ti/디/底/48 [S;2, Q;20, D;22, F;4] [底:端母 Ø齊4韻 *tei]
2) dhi/디/地/33 [S;4, G;1, Q;8, D;11, F;9] [地:定母 脂3韻 *di]
3) di/니/你/8 [S;5, Q;3] [你:Ø娘母 之3韻 *ɳɨ]
4) di/니/儜/1 [S;1]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5) di/니/抳/1 [F;1] [抳:Ø娘母 支3韻 *ɳiᴇ ̆]
6) di/니/泥/1 [F;1] [泥:泥母 Ø齊4韻 *nei]
7) ni/니/你/6 [S;2, D;4] [你:Ø娘母 之3韻 *ɳɨ]
8) ni/니/儜/7 [S;7]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9) ni/니//46 [Q;26, D;20] [:泥母 Ø靑4韻 *neŋ]
10) ni/니/抳/1 [D;1] [抳:Ø娘母 支3韻 *ɳiᴇ ̆]
위의 예8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ti, dhi, di, ni’등이 있다. 자음의 대응
을 보면 ‘t/ㄷ/端(*t)/48’, ‘dh/ㄷ/定(*d)/33’가 ‘a’ 모음 음절의 대응과 일치한
다. 다음 유성음 범자 ‘d’의 대응에서 ‘d/ㄴ/娘(*ɳ)/10’, ‘d/ㄴ/泥(*n)/1’가 있
고, ‘n’의 대응에 ‘n/ㄴ/娘(*ɳ)/14’와 ‘n/ㄴ/泥(*n)/46’이 있다. 단순히 범자와
한글을 보면 ‘d/ㄴ’, ‘n/ㄴ’의 대응은 앞선 ‘a’ 모음 음절의 고찰과 일치한다.
다만 한자에서 ‘a’ 모음 음절에서는 泥母를 더욱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만 여기에서는 娘母도 적지 않게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의 대응을 우선하기 위한 것이므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55) 北齊 顔之推 ≪顔氏家訓․音辭篇≫에서 북방 사람들은 “以紫爲姊”라며 북방 사람들
의 발음을 지적한 글이 있다. ‘紫’는 支韻의 상성 글자이고, ‘姊’는 脂韻의 상성 글자로
이는 북방 사람들은 支韻과 脂韻을 분별하지 못하지만 남방 사람들은 분별하고 있다
는 것이다. 中唐시기 ≪五經文字≫에 이르러 支韻, 脂韻, 之韻이 완전히 합류한다. 微
韻은 비록 합류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나 완전히 합류하지 않았다(邵榮芬 1964). 후기
중고한어의 문헌자료인 慧琳 ≪一切經音義≫(807)에 이르러 止攝 글자들이 완전히 합
류한다(黃淬泊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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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자 모음 ‘i’ 대응에 일반적으로 止攝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止攝에
는 오직 3등운 글자만 있다. 설음과의 일반적인 대응으로 端系 자모를 사
용하여야 하는데 3등운에 출현하지 않는다는 제약이 있다. 그런데 여기에
서 한자 자모와 운모의 출현 조건이 모순된다.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
면 자모의 선택에서 3등운에 출현 가능한 娘母등을 선택해야 하고, 자음의
대응을 우선하게 되면 모음의 대응에서 기타 4등운 글자로 대체하여야 하
는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 6)번, 9)번의 한자가 4등운 齊4韻, 靑4韻 글자
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
킬 것이다. 기타 3등운 글자를 중심으로 보면 ‘i/이/脂3(*i)/33’, ‘i/이/之
3(*ɨ)/14’, ‘i/이/支3(*)/2’가 일반대응이 된다. 이외 4)번과 8)번은 같은 한자
‘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2등운 글자로 예외이다. 이는 자모 娘母가 3
등운 및 2등운에도 출현할 수 있다는 출현 조건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
인다.
그리고 보다 특이한 예로 2)번에서 한자 ‘地’는 定母의 제약에 의하여 4
등운으로 나타나야 하지만 3등운의 脂3韻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현상으로, 실제 후기 중고한어시기의 韻圖 자료에서도
3등칸에 나타난다. 무엇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중국어
음운학계에서도 명확한 해석이 없는 듯하다.
다음은 권설음류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9 권설음류
1) ṭi/티/置/4 [Q;4] [置:知母 之3韻 *ʈɨ]
2) ṭi/티/致/5 [D;5] [致:知母 脂3韻 *ʈi]
3) ṇi/니/抳/49 [S;2, G;1, Q;32, D;9, F;5] [抳:娘母 支3韻 *ɳiᴇ ̆]
4) ṇi/니/尼/3 [S;1, Q;2] [尼:娘母 脂3韻 *ɳi]
5) ṇi/니//3 [Q;3] [:Ø泥母 Ø靑4韻 *neŋ]
6) ṇi/니/泥/1 [F;1] [泥:Ø泥母 Ø齊4韻 *nei]
7) Øṇi/녜/祢/1 [D;1] [祢:Ø泥母 Ø齊4韻 *nei]
위의 예9에서 범자 음절의 종류는 ‘ṭi, ṇi’ 두 가지가 있고 자음의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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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ṭ/ㅌ/知(*ʈ)/9’, ‘ṇ/ㄴ/娘(*ɳ)/5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또한
‘i/이/之3(*ɨ)/4’, ‘i/이/支3(*iᴇ̆)/49’, ‘i/이/脂3(*i)/8’ 등이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다만 5)번~7)번에서 일부 한자 泥母의 대응이 나타나는데 이는 중고한어
娘母와 泥母의 음가 유사성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泥母의 영향을 받아 한
자 운모도 4등운으로 나타나는데 이들을 모두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특히 7)번에서 한글이 일반대응에서 ‘니’로 나타나야 하는데 ‘녜’로 나타나
고 있는데 이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4등운 한자는 일반대
응에서 범자 ‘e’ 모음과 대응하고 한글은 ‘예’ 모음으로 나타난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0 순음류
1) pi/비/比/3 [S;2, Q;1] [比56):幇母 脂A韻 *pi]
2) pi/비/秕/2 [D;2] [秕:幇母 脂A韻 *pi]
3) pi/비/枇/1 [D;1] [枇57):幇母 脂A韻 *pi]
4) bhi/비/鼻/12 [Q;8, D;2, F;2] [鼻:幷母 脂A韻 *bi]
5) mi/미/弭/60 [S;3, G;5, Q;4, D;47, F;1] [弭:明母 支A韻 *miᴇ̆]
6) vi/미/尾/138 [S;16, G;4, Q;53, D;59, F;12] [尾:明母 微3韻 *mɨi]
7) vi/미/味/4 [S;4] [味:明母 微3韻 *mɨi]
8) vi/미/微/2 [S;2] [微:明母 微3韻 *mɨ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pi, bhi, mi, vi’로 되어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6’, ‘bh/ㅂ/幷(*b)/12’, ‘m/ㅁ/明(*m)/60’이 있는데
이들은 ‘a’ 모음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v’ 자음의 대응에서 ‘v/
ㅁ/明(*m)/144’로 나타나는데 ‘a’ 음절에서 한글 초성은 ‘ㅂ’이다. 한글 ‘ㅁ’
대응에는 한자 자모가 明母 *m가 쓰이고 ‘ㅂ’ 대응에는 한자가 거의 대부
분 ‘嚩’이 쓰인다. 부수 ‘口’를 제외한 ‘縛’이 幷母 *b인 것으로 아마 한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56) ‘比’는 중고음에서 幇母 脂A韻 *pi, 幷母 脂A韻 *bi, 幷母 質A韻 *bit의 세 가지 음
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57) ‘枇’는 중고음에서 幇母 脂A *pi와 幷母 脂A韻 *bi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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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脂A(*i)/18’, ‘i/이/支A(*iᴇ̆)/60’, ‘i/이/微
3(*ɨi)/144’이다. 여기에서도 중뉴 A류 글자를 사용하며, 止攝 내의 운들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를 보겠다.
예11 치음류
1) ci/지/喞/12 [G;4, Q;7, D;1] [喞:*?]
2) ci/지/紫/1 [D;1] [紫:精母 支3韻 *tsiᴇ ̆]
3) ji/​/尔/9 [G;1, Q;1, D;7] [尔:日母 支3韻 *ȵiᴇ̆]
4) ji/​/喏/3 [S;1, Q;2] [喏:*?]
5) ji/​/口尔/1 [D;1] [口尔 :*?]
6) śi/시/試/4 [G;1, D;3] [試:書母 之3韻 *ɕɨ]
7) śi/시/始/4 [Q;3, D;1] [始:書母 之3韻 *ɕɨ]
8) śi/시/施/1 [D;1] [施:書母 支iᴇ̆韻 *ɕiᴇ̆]
9) śi/시/悉/1 [D;1] [悉:Ø心母 質3韻 *sit]
10) ṣi/시/史/3 [Q;2, D;1] [史:生母 之3韻 *ʃɨ]
11) ṣi/시/枲/1 [G;1] [枲:Ø心母 之3韻 *sɨ]
12) ṣi/시/悉/1 [D;1] [悉:Ø心母 質3韻 *sit]
13) si/시/悉/10 [S;2, Q;5, D;3] [悉:心母 質3韻 *sit]
14) si/시/枲/10 [Q;3, D;7] [枲:心母 之3韻 *sɨ]
15) si/시/始/1 [D;1] [始:Ø書母 之3韻 *ɕɨ]
위의 예11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은 ‘ci, ji, śi, ṣi, si’로 되어 있다. 먼저
일부 예들에서 즉 1)번, 4)번, 5)번에서 한자가 ‘喞, 喏, 口尔’ 등의 造字임을
볼 수 있다. 이는 모음 ‘i’인 관련 자음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造字를 사용
하게 되었을 것이다. 이는 음소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은 아니므로 대응
예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기타 대응들을 중심으로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1’, ‘j/ㅿ/日
(*ȵ)/9’, ‘ś/시/書(*ɕ)/9’, ‘ṣ/ㅅ/生(*ʃ)/3’, ‘s/ㅅ/心(*s)/20’이 일반대응이다. 이
외 예외가 있으나 주로 한자 자모의 혼용에 있으며, 한글 표기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i/이/支3(*iᴇ̆)/11’, ‘i/이/之3(*ɨ)/23’, ‘i/이/質3(*it)/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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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난다.
다음은 후음 및 기타류에 대해 보겠다.
예12 후음 및 기타류
1) yi/이/以/1 [S;1] [以:以母 之3韻 *jɨ]
2) ri/리/哩/108 [S;18, G;12, Q;47, D;25, F;6] [哩:*?]
3) ri/리/里/2 [D;1, F;1] [里:Ø來母 之3韻 *lɨ]
4) li/리/里/10 [Q;5, D;5] [里:來母 之3韻 *lɨ]
위의 예12에서 범자 음절은 ‘yi, ri, li’가 있다. 이들의 자음의 대응은 ‘y/
이/以(*j)/1’, ‘r/ㄹ/哩(*?)/108’, ‘l/ㄹ/來(*l)/10’이고, 모음의 대응은 ‘i/이/之
3(*ɨ)/13’이다. 2)번의 한자 ‘哩’는 造字로 범자 자음 ‘r’과 ‘l’의 차이를 반영
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음의 대응 통계에서만 반영하고 모음의 대응에서는
의미가 없기에 반영하지 않을 것이다. 3)번과 4)번에서 동일 한자 ‘里’를 사
용하고 있는데 4)번이 더 일반성을 띠고 있다. 3)번은 음가의 유사성에 의
한 것이지만 통계에 넣지 않고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3.1.3 ‘C+e’, ‘C+ai’ 음절
본 절은 ‘C+전설모음’류 범자 음절의 표기 예에 대해 보겠다. 전설모음
‘e’와 ‘ai’를 포함하여 함께 볼 것이다.
예13 아음류
1) ke/계/計/10 [S;2, Q;1, D;7] [計:見母 齊4韻 *kei]
2) khe/켸/契/2 [Q;1, D;1] [契58):溪母 齊4韻 *khei]
3) ge/예/藝/2 [S;2] [藝:疑母 祭A韻 *ŋiᴇi]
4) ge/예/霓/2 [D;2] [霓59):疑母 齊4韻 *ŋei]
58) ‘契’는 중고한어에서 溪母 齊4韻 *khei, 溪母 迄3韻 *khɨət, 溪母 屑4韻 *khet의 세
가지 음가가 있는데 이들의 성모는 모두 溪母로 차이가 없지만 운모는 齊韻을 제외한
나머지 음이 각각 迄韻, 屑韻의 入聲韻으로 서로 차이가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된 음
가는 齊韻일 것으로 추정된다.
59) ‘霓’는 중고한어에서 疑母 齊4韻 *ŋei와 疑母 屑4韻 *ŋet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성모가 모두 疑母로 같지만 운모에 차이가 있는데 齊韻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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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kai/계/髺/1 [G;1] [髺:見母 末1韻 *kɑt]
6) kai/계/罽/1 [F;1] [罽:見母 祭B韻 *kɰiᴇi]60)
7) kai/게/罽/1 [D;1] [罽:見母 祭B韻 *kɰiᴇi]61)
위의 예13에서 출현하는 범자 음절의 유형은 ‘ke, khe, ge, kai’이다. 자
음의 대응은 ‘k/ㄱ/見(*k)/13’, ‘kh/ㅋ/溪(*kh)/2’, ‘g/ㅇ/疑(*ŋ)/4’로 앞서 고
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e’ 모음에서 ‘e/예/齊4(*ei)/14’가 제일 일반적이고 이외
‘e/예/祭A(*iᴇi)/2’가 있다. ‘ai’ 모음에서 5)번~7)번 예의 한자를 먼저 보면
末1韻 *ɑt, 祭B韻 *ɰiᴇi을 사용하고 있다. 특히 ‘e’ 모음 대응에서 祭韻은
A류 글자를 사용하지만 ‘ai’ 대응에서는 B류 개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중뉴의 A류와 B류의 차이로 범자의 ‘e’ 모음과 ‘ai’ 모음의 차
이를 반영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을 보면 5)번과 6)번은 모두 ‘e’ 모음과 같
이 ‘예’로 표기되어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범자 ‘e’와 ‘ai’의 차이를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
산스리트의 모음체계에서 ‘e’는 이중모음에 속하며 ‘e’와 ‘ai’는 상대적인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아마 중국어 번역에서는 범어의 ‘e’와 ‘ai’의
차이를 청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었겠지만 한국어 번역 당시의 진언 독송에
서는 이러한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산스크
리트의 음운현상으로 하나의 어근이 i<e<ai의 세 단계 모음교체에 의한 서
로 다른 형태가 허용되므로 오랜 세월의 전승과정으로 인해 e와 ai의 분별
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즉 문자의 전승에서는 ‘ai’ 모음 글자가 그대로 전
승되어 왔겠지만 구어에서의 전승에서는 그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서의 한글 ‘예’ 표기는 문자와
음가의 불일치에 의한 현상일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하지만 7)번 예에서의 한글 표기는 ‘에’ 모음으로 되어 있다. 이에 6)번
과 7)번의 한자가 모두 ‘罽’로 서로 같아 6)번이 ‘kai/계/罽’의 대응으로, 7)
번이 ‘kai/계/罽’의 대응으로 나타난다. 물론 7)번의 ‘게’ 표기를 단순한 오





우선 한자 ‘罽’는 祭B韻 *ɰiᴇi의 B류 글자로, 단순한 음가의 대응에서도
한글의 ‘예’보다 ‘에’와의 대응이 자연스럽다. 한자 B류의 사용은 범자 ‘e’모
음 ‘ai’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게’ 표기가 범자 ‘ai’ 모음을 정확
하게 표기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 그리고 본고의 제5장 5.1.1절에서 제시
한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모음 표기의 원칙에서 범자 ‘ai’ 모음 대
응에 ‘에’ 모음이 출현한다. 즉 ‘ai/에/祭B(ɰiᴇi)’는 모음의 일반대응으로
보겠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4 설음류
1) te/뎨/帝/71 [S;7, G;3, Q;19, D;35, F;7] [帝:端母 齊4韻 *tei]
2) te/뎨/諦/4 [S;3, G;1] [諦:端母 齊4韻 *tei]
3) dhe/뎨/弟/1 [Q;1] [弟:定母 齊4韻 *dei]
4) de/녜/儜/1 [S;1] [儜:Ø娘母 Ø耕2韻 *ɳɣɛŋ]
5) de/녜/祢/16 [Q;8, D;8] [祢:泥母 齊4韻 *nei]
6) de/녜/妳/8 [Q;6, D;2] [妳62):泥母 齊4韻 *nei]
7) ne/녜/甯/4 [Q;1, D;3] [甯:泥母 靑4韻 *neŋ]
8) ne/녜/寧/3 [D;3] [寧:泥母 靑4韻 *neŋ]
9) tai/Ø뎨/帝/2 [D;2] [帝:端母 Ø齊4韻 *tei]
10) tai/​/帶/1 [D;1] [帶:端母 泰1韻 *tɑi]
위의 예14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te, dhe, de, ne, tai’가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을 보면 ‘t/ㄷ/端(*t)/78’, ‘dh/ㄷ/定(*d)/1’, ‘d/ㄴ/泥(*n)/24’, ‘n/
ㄴ/泥(*n)/7’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 ‘e’ 모음 대응에 ‘e/
예/齊(*ei)/100’, ‘e/예/靑4(*eŋ)/3’가 일반대응이고, ‘ai’ 모음에 ‘ai/​/泰
1(*ɑi)/1’가 일반대응이다.
9)번의 범자가 ‘tai’이지만 한글이 ‘뎨’로 되어 있는데 이는 4등운 대응한
자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자 ‘帝’를 보면 1)번 예에서도 동일 한자가
출현하는데 71회나 된다. 즉 중국어 번역에서 한자 ‘帝’는 범자 ‘e’ 모음과
62)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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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모음 모두 사용한 것이며 이에 9)번 예에서 한글은 한자가 ‘e’ 모음 대




1) ḍhe/뎨/提/1 [S;1] [提63):Ø定母 齊4韻 *dei]
2) ṇe/녜/妳/3 [Q;3] [妳64):Ø泥母 齊4韻 *nei]
위의 예15를 보면 권설음에서 범자 음절은 ‘e’ 모음의 ‘ḍhe, ṇe’만 있고
‘ai’ 모음 음절은 없다. 여기에서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 자모가 일반대응
으로 知系가 나타나야 하는데, 知系는 2등운 혹은 3등운에서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다. 하지만 범자 ‘e’ 모음의 대응에는 4등운 글자를 사용
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들을 보면 모음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여
4등운 글자를 사용하여 ‘e/예/齊4(*ei)/4’로 되어 있다. 이에 자음의 대응에
서 定母와 泥母는 통계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16 순음류
1) pe/볘/閉/1 [D;1] [閉65):幇母 齊4韻 *pei]
2) bhe/볘/陛/7 [S;3, Q;2, D;2] [陛:幷母 齊4韻 *bei]
3) ve/볘/吠/10 [Q;7, D;3] [吠:幷母 Ø廢3韻 *biai]
4) me/몌/謎/1 [D;1] [謎:明母 齊4韻 *mei]
5) me/Ø마/麽/1 [Q;1] [麽:明母 Ø戈1韻 *mɑ]
6) pai/​/背/1 [D;1] [背66):幇母 灰1韻 *poi]
7) bhai/배/佩/1 [D;1] [佩:幷母 灰1韻 *boi]
63) ‘提’는 중고음에서 定母 齊4韻 *dei와 禪母 支3韻 *ʥiᴇ ̆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4)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 *nei와 娘母 佳2韻 *ɳɣɛ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전자의 음가를 선택하였다.
65) ‘閉’는 중고음에서 幇母 齊4韻 *pei와 幇母 屑4韻 *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66) ‘背’는 중고음에서 幇母 灰1韻 *poi와 幷母 灰1韻 *bo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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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mai/​/昧/2 [S;2] [昧67):明母 灰1韻 *moi]
9) mai/​/每/1 [D;1] [每:明母 灰1韻 *moi]
10) vai/배/吠/1 [Q;1] [吠:幷母 廢3韻 *biai]
11) vai/Ø볘/吠/5 [D;5] [吠:幷母 廢3韻 *biai]
12) bhai/Ø볘/吠/1 [D;1] [吠:幷母 廢3韻 *biai]
13) Øphai/바/發/1 [D;1] [發:幇母 月3韻 *piɤt]68)
위의 예16에서 범자 음절이 ‘pe, bhe, ve, me, pai, phai, bhai, vai, mai’
로 있는데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3’, ‘bh/ㅂ/幷(*b)/9’, ‘v/ㅂ/幷
(*b)/16’, ‘m/ㅁ/明(*m)/5’의 일반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모음의 대응이 보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먼저 ‘e’ 모음을 보
면 ‘e/예/齊4(*ei)/9’, ‘e/예/廢3(*iai)/10’가 일반적이다. ‘ai’ 모음에서는 ‘ai/​
/灰1(*oi)/4’와 ‘ai/애/灰1(*oi)/2’가 일반대응이다. 하지만 아래와 같이 몇가
지 예외들이 있다.
우선 ‘vai’ 번역의 11)번과 ‘bhai’ 번역의 12)번에서 ‘예’로 표기되어 있는
데 이들은 ‘ve’ 번역의 3)번과 모두 동일한 한자 ‘吠’를 사용하고 있어 한자
영향에 의한 혼용일 것이다.
이외 5)번 예가 ‘me/마/麽’로 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대응에서 한자 ‘麽’
는 범자 ‘a’ 모음과 대응해야 하는데 여기에서 ‘e’ 모음과 대응하는 것으로
오류일 것이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진언집 범자 텍
스트에서 ‘ma’이어야 하는데 ‘me’로 잘못 전승되었거나 혹은 오각되었을
수도 있다.
그리고 13)번 예에서 ‘phai/바/發’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한자 ‘發’
은 일반적으로 범자 ‘a’ 모음과 대응한다. 여기에서 범자 ‘phai’는 오각이거
나, 전승과정의 오류이거나, 혹은 ‘a’와 ‘ai’ 음가의 청각적인 인지의 오류이
거나 등의 여러 가지 원인의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67) ‘昧’는 중고음에서 明母 灰1韻 *moi와 明母 泰1韻 *mɑ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1) ce/졔/祭/1 [Q;1] [祭69):精母 祭3韻 *tsiᴇi]
2) ce/졔/際/1 [D;1] [際:精母 祭3韻 *tsiᴇi]
3) che/쳬/砌/1 [D;1] [砌:淸母 齊4韻 *tshei]
4) je/​/薺/2 [D;2] [薺70):Ø從母 齊4韻 *dzei]
5) śe/셰/勢/2 [S;1, Q;1] [勢:書母 祭3韻 *ɕiᴇi]
6) śe/셔/勢/1 [S;1] [勢:書母 祭3韻 *ɕiᴇi]71)
7) se/셰/細/2 [D;2] [細:心母 齊4韻 *sei]
8) cai/​/載/4 [D;4] [載72):精母 咍1韻 *tsəi]
9) ṣai/새/曬/6 [Q;3, D;3] [曬73):生母 佳2韻 *ʃɣɛ]
10) ṣai/새/灑/1 [F;1] [灑74):生母 佳2韻 *ʃɣɛ]
위의 예17에서 범자 음절은 ‘ce, che, je, śe, se, cai, ṣai’가 있다. 이들
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6’, ‘ch/ㅊ/淸(*tsh)/1’, ‘ś/시/書(*ɕ)/2’, ‘ṣ/ㅅ/
生(*ʃ)/7’, ‘s/ㅅ/心(*s)/2’ 등이 일반대응으로 나타난다. 다만 4)번에서 ‘j/ㅿ/
從(*dz)/2’로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한자는 마땅히 日母가 나타나야
한다. 日母는 오직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제약을 가지고 있고, 범자 모
음 ‘e’대응에서 4등운의 齊4韻이 일반적이 대응되므로 여기에서는 운모 대
응을 우선으로 하여 자모 대응은 기타 근접한 자모인 從母로 대체한 것이
다. 이 또한 음소대응의 고찰에서 제외할 것이다. 범자 ‘e’ 대응에 3등운의
祭3韻 글자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성모가 日母에 속하는 마땅한 한자가 없
었을 것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예/齊4(*ei)/5’ ‘e/예/祭3(*iᴇi)/4’, ‘ai/​/咍
1(*əi)/4’, ‘ai/애/佳2(*ɣɛ)/7’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6)번에서 ‘śe/셔/勢/1’의
69) “祭”은 중고음에서 精母 祭3韻 *tsjei와 莊母 皆2韻 *tʂɤe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0) “薺”는 중고음에서 從母 齊4韻 *dzei와 從母 脂3韻 *dz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1) 원본 14b
72) “載”는 중고음에서 精母 咍1韻 *tsəi와 從母 咍1韻 *dzəi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3) “曬”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ʃɣɛ, 生母 支B韻 *ʃɰiᴇ̆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74) “灑”는 중고음에서 生母 佳2韻 *ʃɤe, 生母 支B韻 *ʃɰiᴇ ̆, 生母 麻2韻 *ʃɣa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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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으로 한글이 ‘셔’로 나타나고 있다. 5)번에서 ‘śe/셰/勢/2’로 이 두 예는
동일한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 범자 ‘e’ 모음에서 5)번의 ‘예’ 표기가 일반대
응에 속하며 6)번의 ‘셔’는 예외 표기이다. 중세한국어의 한자음을 보면
‘勢’는 ‘셔’ 혹은 ‘셰’(권인한 2009)로 되어 있어 한자음의 영향에 의한 혼용
일 수도 있겠지만, ‘셔’와 ‘셰’의 전설성 음가의 유사성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논의는 본고 제5장의 5.2.2절의 중성 표기에 대
한 논의를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의 후음과 기타류를 보겠다.
예18 후음 및 기타류
1) ye/예/曳/26 [S;8, G;1, Q;11, D;6] [曳75):以母 祭A韻 *jiᴇi]
2) ye/예/裔/8 [D;8] [裔:以母 祭A韻 *jiᴇi]
3) he/혜/醯/2 [S;2] [醯:曉母 齊4韻 *hei]
4) he/혜/系/5 [Q;3, D;2] [系:匣母 齊4韻 *ɦei]
5) he/혜/係/1 [Q;1] [係:匣母 齊4韻 *ɦei]76)
6) re/례/㘑/20 [S;1, Q;3, D;16] [㘑:*?]
7) le/례/黎/5 [S;1, D;4] [黎:來母 齊4韻 *lei]
8) le/례/嚟/1 [S;1] [嚟:*?]
9) le/례/㘑/13 [Q;12, D;1] [㘑:*?]
10) he/혜/呬/8 [S;1, G;3, Q;1, D;3] [呬:曉母 脂B韻 *hɰi]
11) hai/혜/呬/2 [Q;1, D;1] [呬:曉母 脂B韻 *hɰi]
12) hi/혜/呬/2 [D;2] [呬:曉母 脂B韻 *hɰi]
위의 예18에서 범자의 음절유형을 보면 ‘ye, he, re, le, hai’가 있다. 자음
의 대응에서 ‘y/이/以(*j)/34’, ‘r/ㄹ/㘑(*?)/20’, ‘l/ㄹ/來(*l)/5’, ‘h/ㅎ/曉
(*h)/14’, ‘h/ㅎ/匣(*ɦ)/6’가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에서는 ‘e/예/祭A(*iᴇ
i)/34’, ‘e/예/齊4(*ei)/13’가 일반대응이다.
다만 10)번~12)번을 보면 모두 동일한 한자 ‘呬’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글
이 모두 ‘혜’로 되어 있지만 범자 모음은 각각 ‘e’, ‘ai’, ‘i’로 되어 있다. 한
75) “曳”는 중고음에서 以母 祭A韻 *jiᴇi와 以母 薛A韻 *jet 두 가지 음가를 가지는데 여
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76) “係”는 중고음에서 匣母 齊4韻 *ɦei, 見母 齊4韻 *kei, 見母 脂A韻 *ki 등의 음가가
있는데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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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예’ 모음에 범자 모음의 일반적인 대응은 ‘e’이지만, 한자 ‘呬’의 중고음
脂B韻 *hɰi와 대응이 가능한 범자 모음은 ‘ai’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해석해 볼 수 있다.
범어에서 ‘e’는 음성적으로 장음이지만, ‘e’와 ‘ai’는 상대적인 단음과 장
음의 관계로 중국어 번역에서 ‘e’와 ‘ai’를 청각적으로 혼용하여 동일한 한
자 ‘呬’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범자 ‘i’ 모음의 대응에서는 산스크리
트의 모음 교체 등의 영향에 의하여 문자는 ‘i’로 표기되지만 독송할 때에
는 ‘e’로 발음되어 한자 ‘呬’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물론 단순한 오각 및 오
류의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동일한 한자의 경우 한국어
의 진언 독송과 한글 표기에도 영향을 주어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데 이
때문에 동일 표기 ‘예’ 모음으로 정리하였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위의 10)번~12)번 예들은 음소대응의 고찰에 적절한 예들이
아닌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1.4 ‘C+u’, ‘C+o’, ‘C+au’ 음절
아래 예19의 범자 음절은 ‘C+u’류에 속하며 자음이 아음인 예로 ‘ku, gu’
가 출현한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19 아음류
1) ku/구/矩/4 [Q;3, D;1] [矩:見母 虞3韻 *kiʊ]77)
2) ko/구/矩/19 [S;3, G;4, D;12] [矩:見母 虞3韻 *kiʊ]
3) ko/구/句/2 [D;2] [句78):見母 虞3韻 *kiʊ]
4) ko/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ɰiᴇu]
5) kau/구/矯/1 [D;1] [矯:見母 宵B韻 *kɰiᴇu]
77) 한자 자모의 아음 즉 見系에서 群母만이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고 다
른 자모는 이러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아음의 대응 한자를 보면 群母는 물론이고 다
른 자모 역시 모두 3등운 글자만 사용함을 볼 수 있다. 앞서 내용의 ‘a’ 모음에서도
戈3韻으로 나타나고 있다. 만약 자모의 제약이 없다면 범자 ‘a, u/o’등 대응 한자의 1
순위는 마땅히 1등운 글자이어야 하는데 3등운 글자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에 대해서는 향후의 연구에서 자세히 논의하겠다.
78) ‘句’는 중고음에서 見母 虞3韻 *kɨo와 見母 侯1韻 *kəu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
데 여기에서는 그 중 전자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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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gu/우/麌/2 [D;2] [麌79):疑母 虞3韻 *ŋiʊ]
7) gu/우/虞/1 [G;1] [虞:疑母 虞3韻 *ŋiʊ]
8) gu/오/虞/4 [Q;4] [虞:疑母 虞3韻 *ŋiʊ]
9) ko/구/具/1 [F;1] [具:Ø群母 虞3韻 *giʊ]
10) gho/구/具/2 [D;2] [具:群母 虞3韻 *giʊ]
위의 예19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ku, ko, kau, gu, gho’가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7’, ‘g/ㅇ/疑(*ŋ)/7’, ‘gh/ㄱ/群(*g)/2’
이 일반대응이다. 예외로는 9)번에서 범자 ‘k’ 대응에 한자 자모 見母를 써
야 하는데 群母를 쓰고 있다. 이는 9)번과 10)번이 동일한 한자 ‘具’를 사용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중국어 번역에서 혹은 범자 텍스트를 전승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일 수 있겠다.
모음의 대응을 범자 모음 ‘u’와 ‘o’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범자 ‘u’ 모음
의 예를 보면 대부분 ‘u/우/虞3(*iʊ)/7’로 나타나지만, 8)번에서는 ‘u/오/虞
3(*iʊ)/4’와 같이 한글 모음이 ‘오’로 나타나고 있다. 7)번과 8)번이 동일한
한자 ‘虞’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7)번은 ‘우’, 8)번은 ‘오’로 표기된 것이다.
‘o’ 모음의 예들은 대부분 ‘o/우/虞3(*iʊ)/23’이다. 이는 ‘u’ 모음의 대응
예에서 한자가 虞3韻인 것과 일치한다. 즉 한글의 ‘우’와 한자의 虞3韻이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5)번
예에서 ‘au/우/宵B(*ɰiᴇu)/1’의 대응도 있는데, 4)번과 5)번이 동일한 한자
‘矯’를 사용하고 있어 범자 ‘o’ 모음과도 한자 宵B韻의 대응한다.
다음은 설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0 설음류
1) tu/도/覩/21 [S;2, Q;7, D;9, F;3] [覩:端母 模1韻 *to]
2) tau/도/覩/1 [D;1] [覩:端母 模1韻 *to]
3) tu/도/咄/2 [S;1, D;1] [咄80):端母 沒1韻 *tot]
4) tu/도/度/2 [S;2] [度81):定母 模1韻 *do]
79) ‘麌’는 중고음에서 疑母 虞3韻 *ŋiʊ와 疑母 模1韻 *ŋo의 두 개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 중 虞3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0) ‘咄’는 중고음에서 端母 沒1韻 *tot와 端母 末1韻 *tɑt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沒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1)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 *do와 定母 鐸1韻 *dɑ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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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hu/도/度/7 [S;3, Q;2, D;2] [度:定母 模1韻 *do]
6) du/노/耨/2 [S;1, D;1] [耨82):泥母 沃1韻 *nok]
7) du/노/努/4 [G;1, Q;3] [努:泥母 模1韻 *no]
8) du/노/訥/10 [Q;5, D;5] [訥:泥母 沒1韻 *not]
9) du/노/弩/2 [D;2] [弩:泥母 模1韻 *no]
10) du/누//1 [D;1] [:*?]
11) nu/노/努/1 [Q;1] [努:泥母 模1韻 *no]
12) nu/노/弩/1 [D;1] [弩:泥母 模1韻 *no]
위의 예20에서 범자의 음절을 보면 ‘tu, tau, dhu, du, nu’로 원순모음 ‘o’
가 없음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자음의 대응은 ‘t/ㄷ/端(*t)/24’, ‘dh/ㄷ/定
(*d)/7’, ‘d/ㄴ/泥(*n)/18’, ‘n/ㄴ/泥(*n)/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은 ‘u/
오/模1(*o)/39’, ‘u/오/沒1(*o)/12’, ‘u/오/沃1(*ok)/2’를 일반대응으로 볼 수
있는데 특히 한자가 모두 1등운 글자이고 한글의 모음은 대부분 ‘오’임을
볼 수 있다. 다만 10)번에서 한글은 ‘누’로 표기되어 있는데 한자는 ‘’로
되어 있다. ‘’는 造字이므로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虞3韻으로 3
등운 글자이다. 즉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되는
경향이 보인다.
다음은 이어서 권설음류를 보겠다.
예21 권설음류
1) ḍū/노/拏/3 [D;3] [拏:Ø泥母 模1韻 *no]
2) ṇu/노/努/4 [Q;2, D;2] [努:Ø泥母 模1韻 *no]
3) ṇo/노/努/1 [G;1] [努:Ø泥母 模1韻 *no]
위의 예21에서 범자음절은 ‘ḍu, ṇu, ṇo’로 되어 있다. 권설음 범자 대응
에 한자 자모는 知系가 일반적이지만 2,3등운에 출현해야 하는 제약이 있
고, 원순모음의 대응은 1등운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모순된다. 위의 예
들 모두 운모의 대응을 우선으로 하고 자모는 근접한 端系 자모를 사용하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82) ‘耨’는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의 *nok와 泥母 侯1韻 *nəu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
서는 候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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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할 것
이다.
다음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7’와 ‘o/오/模1(*o)/1’가 있다. 여
기에서도 한글과 한자가 범자의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순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2 순음류
1) pu/보/布/20 [S;1, Q;10, D;8, F;1] [布:幇母 模1韻 *po]
2) pu/보/補/9 [Q;5, D;4] [補:幇母 模1韻 *po]
3) bhu/보/步/5 [S;1, G;2, F;2] [步:幷母 模1韻 *bo]
4) bhu/보/部/11 [Q;6, D;5] [部:幷母 模1韻 *bo, 幷母 侯1韻 *bəu]83)
5) bhu/부/部/3 [D;3] [部:幷母 模1韻 *bo]
6) bo/모/冒/9 [S;5, G;1, Q;2, D;1] [冒84):明母 豪1韻 *mɑu]
7) mu/모/沒/1 [Q;1] [沒:明母 沒1韻 *mot]
8) mu/모/穆/2 [D;2] [穆:明母 屋3韻 *miuk]
9) mu/모/謩/1 [D;1] [謩:*?]
10) mu/모/母/32 [Q;14, D;16, F;2] [母:明母 侯1韻 *məu]
11) mo/모/母/3 [F;3] [母:明母 侯1韻 *məu]
12) mo/모/謨/12 [S;9, Q;1, D;1, F;1] [謨:明母 模1韻 *mo]
13) mo/무/謨/25 [G;2, D;23] [謨:明母 模1韻 *mo]
14) mau/모/謨/5 [D;4, D;1] [謨:明母 模1韻 *mo]
15) mau/무/謨/2 [D;2] [謨:明母 模1韻 *mo]
위의 예22에서 범자 음절의 유형을 보면 ‘pu, bhu, mu, bo, mo, mau’가
있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p/ㅂ/幇(*p)/9’, ‘bh/ㅂ/幷(*b)/19’ ‘b/ㅁ/明(*m)/9’
‘m/ㅁ/明(*m)/82’이 일반대응이다.
모음의 대응을 한자 운모에 따라 보겠다. 우선 模1韻에서 ‘u/오/模
83) ‘部’는 중고음에서 多音字로 幷母 模1韻 *bo, 幷母 侯1韻 *bəu의 두 가지 음가가 있
다. 실제로 어느 음가를 사용하여도 대응이 가능하다. 하지만 그 중 模1韻이 더욱 일
반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84) ‘冒’는 중고음에서 明母 豪1韻 *mɑu와 明母 德1韻 *mək의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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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o)/34’와 ‘o/오/模1(*o)/12’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o/우/模1(*o)/25’
를 보면 같은 범자 ‘o’ 대응에서 한글 모음이 ‘오’와 ‘우’가 모두 나타남을
볼 수 있다. 이외 ‘au/오/模1(*o)/5’, ‘au/우/模1(*o)/2’도 있다.
다음 侯1韻도 마찬가지로 ‘u/우/侯1(*əu)/3’와 ‘o/우/侯1(*əu)/3’의 대응이
있어 범자 모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u/오/侯
1(*əu)/43’도 있어서 같은 범자 대응에 한글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그
밖의 예로 ‘o/오/豪1(*ɑu)/9’, ‘u/오/沒1(*ot)/1’, ‘u/오/屋3(*uk)/2’가 있다.
특히 3)번과 4)번은 동일한 한자 ‘部’를 사용하고, 10)번과 11)번은 모두
‘母’, 12)번~15)번은 모두 ‘謨’를 사용하고 있다. 이들은 범자 모음 ‘u’와 ‘o’
의 대응이 모두 가능하고, 한글과의 대응에서도 ‘오’와 ‘우’ 모두 가능하다.
앞선 고찰에서 대체적으로 한글 ‘오’ 모음은 1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우’
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함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예외가 많이 출현한다. 하
지만 이러한 예외는 동일한 한자 출현에서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2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은 치음류에 대해 보겠다.
예23 치음류
1) cu/조/祖/5 [Q;5] [祖:精母 模1韻 *tso]
2) co/조/祖/3 [D;2, F;1] [祖:精母 模1韻 *tso]
3) śu/슈/戌/23 [Q;4, D;19] [戌:Ø心母 術3韻 *suit85)]
4) śo/슈/戌/5 [Q;5] [戌:Ø心母 術3韻 *suit]
5) śu/슈/輸/1 [S;1] [輸:書母 虞3韻 *ɕiʊ]
6) śu/슈/秫/1 [D;1] [秫:船母 術3韻 *ʑuit]
7) śo/슈/秫/1 [Q;1] [秫:船母 術3韻 *ʑuit]
8) su/소/素/23 [S;8, Q;9, D;5, F;1] [素:心母 模1韻 *so]
9) su/소/蘇/5 [S;2] [蘇:心母 模1韻 *so]
10) sau/수/數/1 [S;1] [數86):Ø生母 虞3韻 *ʃɰiʊ]
85) 眞韻 대응 合口韻으로 재구하였다.
86) “數”는 중고음에서 生母 虞3韻 *ʃɰiʊ과 生母 覺2韻 *ʃɣɔk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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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jo/​/孺/1 [Q;1] [孺:日母 虞3韻 *ȵiʊ]
12) ju/​/租/1 [D;1] [租:Ø精母 模1韻 *tso]
13) ju/​/足/1 [D;1] [足:Ø精母 燭3韻 *tsiʊk]
위의 예23에서 범자의 음절 유형은 ‘cu, co, śu, śo, su, sau, ju, jo’가 있
다. 자음의 대응에서 ‘c/ㅈ/精(*ts)/8’, ‘ś/시/書(*ɕ)/1’, ‘s/ㅅ/心(*s)/28’이 일
반대응이다.
3)번 ‘śu/슈/戌/23’과 4)번 ‘śo/슈/戌/5’를 보면 범자 자음 ‘ś’ 대응의 한글
은 ‘시’로 되어 있지만 한자는 書母가 아닌 心母로 되어 있다. 心母는 범자
자음 ‘s’와의 대응이 일반대응이므로 예외가 되는데 출현 횟수가 많은 편이
다. ‘戌’은 術3韻 즉 3등운 글자로 세음성 개음이 있어 개음으로 범자 ‘ś’
자음의 구개성을 나타낼 수 있으며, 원순모음인 동시에 보다 자주 사용하
는 한자이므로 이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한다.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제외시킬 것이다.
다음 6)번 ‘śu/슈/秫/1’과 7)번 ‘śo/슈/秫/1’을 보면 이 역시 대응 한자가
마땅히 書母이어야 하지만 ‘秫’은 船母이다. 船母는 書母와 함께 모두 章系
글자로 범자 자음 ‘ś’와 1:多의 대응이 가능하다. 즉 ‘ś/시/書(*ɕ)’와 ‘ś/시/船
(*ʑ)’이 가능한 것이므로 예외는 아니다. 원순모음에 마땅한 글자를 찾기
위해 船母도 동원하였을 것이다. 이것 역시 일반대응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11)번~13)번 예를 보면 범자 자음은 ‘j’이고 일반대응의 한글 표
기는 ‘ㅿ’, 한자는 日母이다. 그러나 12)번~13)번에서 精母가 대응하고 있는
데 이는 원순모음을 찾아야 하는 제한에 의하여 유사 음가의 精母로 대체
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하지만 이것보다 특이한 점은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 ​’로 되어 있
는데 범자 ‘ja’ 대응에서는 ‘​’ 즉 활음이 없는 단모음 표기라는 것이다. 3
등운 한자의 세음성 개음의 영향이 아닐까 가정해 볼 수도 있는데 12)번의
한자는 3등운이 아닌 洪音의 1등운 模1韻이다. 즉 범자 모음과 한자 운모
모두에도 세음성이 없음에 불구하고 한글에서만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난
다. 한글에서 활음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더 고찰이 필요하다. 하
지만 아마 당시 진언 독송에서 ‘ju, jo’가 음성적으로 이중모음에 가깝게 들
렸을 것이라 추측된다. 전통적인 진언 독송의 어떤 영향일 것이라 생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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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음의 대응은 ‘c/​/日(*ȵ)/1’, ‘c/​/精(*ts)/2’가 된
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u/오/模1(*o)/34’와 ‘o/오/模1(*o)/3’; ‘u/우/術
3(*uit)/24’와 ‘o/우/術3(*uit)/6’가 있는데 한글과 한자 모두 범자 ‘u’와 ‘o’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며, ‘오’와 ‘우’의 차이는 범자 ‘u’와 ‘o’ 차이와
평행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후음류 및 기타 음절 유형에 대해 보겠다.
예24
1) yu/유/庾/2 [F;2] [庾:以母 虞3韻 *iʊ]
2) yo/유/喩/4 [S;1, Q;1, D;2] [喩:以母 虞3韻 *iʊ]
3) hu/호/護/7 [Q;4, D;3] [護:匣母 模1韻 *ɦo]
4) hu/호/虎/9 [S;1, Q;8] [虎:曉母 模1韻 *ho]
5) ho/호/虎/2 [S;2] [虎:曉母 模1韻 *ho]
6) ru/로/嚕/67 [S;17, G;5, Q;32, D;13] [嚕:*?]
7) ro/로/嚕/2 [G;2] [嚕:*?]
8) rau/로/嚕/1 [D;1] [嚕:*?]
9) ru/로/嘮/1 [D;1] [嘮:*?]
10) ro/로/嘮/2 [D;2] [嘮; *?]
11) ru/로嚧/9 [D;9] [嚧:*?]
12) rau/로/嚧/1 [D;1] [嚧:*?]
13) lau/로/嚧/1 [D;1] [嚧:*?]
14) ru/로/路/1 [S;1] [路:來母 模1韻 *lo]
15) lo/로/路/21 [S;7, G;4, Q;7, D;3] [路:來母 模1韻 *lo]
16) lo/루/路/2 [D;1, F;1] [路:來母 模1韻 *lo]87)
위의 예24에서와 같이 범자의 음절 유형으로 ‘yu, hu, ru, yo, ho, ro,
rau, lau’ 등이 있다.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y/이/以(*j)/6’, ‘h/ㅎ/匣
(*ɦ)/7’, ‘h/ㅎ/曉(*h)/11’, ‘l/ㄹ/來(*l)/23’ 등이 일반대응이다. 이외 범자 ‘r’
대응의 한자는 造字로 ‘r/ㄹ/嚕(*?)/70, r/ㄹ/嘮(*?)/3, r/ㄹ/嚧(*?)/10’ 등이
있다.
87) 원본 61b, 9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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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음의 대응을 보면 ‘u’ 모음에 ‘u/오/模1(*o)/17’과 ‘u/우/虞3(*iʊ)/2’가
있고, ‘o’ 모음에 ‘o/오/模1(*o)/23’과 ‘o/우/虞3(*iʊ)/4’가 있다. 범자 ‘u’와 ‘o’
모음이 한글 ‘우’와 ‘오’가 평행하지는 않지만 한자와 비교하여 ‘오’ 모음은
1등운 模1韻과, ‘우’는 3등운 虞3韻과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16)번에서는 이와 반대로 ‘o/우/模1(*o)/2’가 있다. 16)번과 15)번은 서로 범
자도 같고 한자도 같은 ‘路’를 사용하고 있지만 ‘오’와 ‘우’의 혼용이 생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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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본 閉音節의 표기
3.2.1 ‘-ṁ’류
3.2.1.1 [-m]
아래는 ‘ṁ’ 폐음절에서 실제로 [m]으로 발음되는 범자 음절 대응 한글
과 한자의 대응 예들이다.
예25
1) kaṁ/감/劒/3 [S;1, Q;2] [劒:見母 嚴3韻 *kiam]
2) gaṁ/암/儼/3 [S;1, Q;2] [儼:疑母 嚴3韻 *ŋiam]
3) taṁ/담/擔/26 [S;2, D;24] [擔:端母 談1韻 *tɑm]
4) naṁ/남/喃/29 [S;4, Q;15, D;10] [喃:*?]
5) naṁ/남/南/18 [D;18] [南:泥母 覃1韻 *nəm]
6) ṭaṁ/탐//1 [S;1] [:知母 咸2韻 *ʈɣɛm]
7) maṁ/맘//18 [S;5, G;2, Q;6, D;4, F;1] [:*?]
8) vaṁ/밤/鋄(鎫)/3 [Q;1, D;2] [鋄(鎫):Ø明母 凡3韻 *miam]88)
9) jaṁ/​​/昝/4 [Q;2, D;2] [昝:Ø精母 覃1韻 *tsəm]
10) ṣāṁ/삼/釤/11 [Q;2, D;9] [釤:生母 銜2韻 *ʃɣæm]
11) saṁ/삼/糝/3 [S;3] [糝:心母 覃1韻 *səm]
12) saṁ/삼/三/32 [Q;16, D;16] [三:心母 談1韻 *sɑm]
13) haṁ/함/憾/1 [D;1] [憾:匣母 覃1韻 *ɦəm]
14) raṁ/람/覽/2 [Q;1, D;1] [覽:Ø來母 談1韻 *lɑm]
15) raṁ/람/囕/2 [Q;1, D;1] [囕:*?]
16) raṁ/람/㘕/8 [D;7, F;1] [㘕:*?]
17) laṁ/람/覽/5 [Q;1, D;4] [覽:來母 談1韻 *lɑm]
18) laṁ/람/Ø囕/14 [D;14] [囕:*?]
19) kaṁ/검/釰(劒)89)/1 [S;1] [釰(劒):見母 嚴3韻 *kiam]
20) kaṁ/검/撿/6 [D;6] [撿90):見母 鹽B韻 *kɰiᴇm]
88) ‘鋄’와 ‘鎫’는 이체자이다.
89) ‘釰’과 ‘劒’은 이체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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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śaṁ/셤/苫/2 [Q;2] [苫:書母 鹽3韻 *ɕiᴇm]
22) yaṁ/염/琰/3 [S;1, Q;2] [琰:以母 鹽3韻 *jiᴇm]
23) yaṁ/염/燄/2 [S;2] [燄:以母 鹽3韻 *jiᴇm]
24) ṭiṁ/팀/砧/1 [D;1] [砧:知母 侵3韻 *ʈim]
25) huṁ/훔/吽/40 [S;15, D;25] [吽:*?]
26) oṁ/옴/唵/63 [S;42, G;1, Q;8, D;4, F;1] [唵:*?]
위의 예25에서 1)번~18)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 모음이
‘아’인 예이고, 19)번~23)번은 범자 모음 ‘a’인 폐음절 대응에 한글이 모음이
‘어’인 예이며, 24)번~26)번은 기타 모음 ‘i, u, o’의 폐음절 예이다.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0, g/ㅇ/疑(*ŋ)/3, t/ㄷ/端(*t)/26,
n/ㄴ/泥(*n)/18, ṭ/ㅌ/知(*ʈ)/2, v/ㅂ/明(*m)/3, ś/시/書(*ɕ)/2, ṣ/ㅅ/生母
(*ʃ)/11, s/ㅅ/心(*s)/35, y/이/以(*j)/5, h/ㅎ/匣(*ɦ)/1, r/ㄹ/囕(*?)/2, r/ㄹ/㘕
(*?)/8, l/ㄹ/來(*l)/5’로 대부분 앞서 開音節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함
을 볼 수 있다.
다만 예외로 ‘v/ㅂ/明(*m)/3’의 대응이 있다. 앞서 開音節 자음의 대응에
서 범자 자음 ‘v’는 한자 자모에 따라 明母일 경우 한글 자음이 ‘ㅁ’이고,
幷母일 경우 ‘ㅂ’임을 보았는데, 여기에서는 한자 자모가 明母인데 한글 자
음이 ‘ㅂ’로 나타난 것이다. 관련 예는 8)번의 ‘vaṁ/밤/鋄(鎫)/3’으로 여기에
서 한글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 자음을 따랐다고 볼 수 있다. 즉 범자
자음 ‘v’ 대응에도 한글 표기 ‘ㅂ’를 사용한 것이다. 그렇다면 범자 ‘a’ 모음
의 ‘va, vaṁ’은 ‘바, 밤’으로 표기하고, ‘i’ 모음의 ‘vi’인 경우는 ‘미’로 표기
하였다.
이외 9)번 예에서 자음의 대응이 ‘j/ㅿ/精(*ts)’로 나타난다. 일반대응에
서 한자 자모는 日母 (혹은 從母)이어야 하는데 精母로 나타난다. 精母는
마땅히 범자 ‘c’ 자음과 대응하여야 한다. 구체적인 표기 예를 보면 ‘jaṁ/​​
/昝/4’로 되어 있는데 이는 운모 및 *–m 운모까지 고려하여 맞는 음가의
한자를 찾으면서 부득이 자모의 대응을 유사한 음가의 기타 자모로 대체하
였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예들은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킨다.
90) “撿”은 중고음에서 見母 鹽B韻 *kɰiᴇm과 來母 鹽3韻 *lɰiᴇm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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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것과, 무의미한 造字의
예들을 제외하고 보면 1)번~18)번은 ‘a/아/談1(*ɑ)/65, a/아/覃1(*ə)/26, a/아
/嚴3(*ia)/6’이고, 19)번~23)번은 ‘a/어/嚴3(*ia)/1, a/어/鹽B(*ɰiᴇ)/6, a/어/鹽
3(*iᴇ)/7’이며 24)번~26)번은 ‘i/이/侵3(*i)/1’이다.
한글 모음 ‘아’와 ‘어’ 모두 범자 ‘a’ 모음과 대응하고 있다. ‘어’ 모음의
구체적인 예를 보면 21)번~23)번은 범자 자음 ‘ś, y’의 구개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한글 표기가 ‘셤, 염’으로 되어 있고, 19)번~20)번은 범자 자음 ‘k’와
의 대응 한글이 단모음의 ‘검’으로 되어 있다. 1)번~2)번도 범자 자음이 ‘k’
이지만 한글 모음이 ‘감’으로 되어 있어 대립을 이룬다. 특히 1)번의 ‘kaṁ/
감/劒/3’과 19)번의 ‘kaṁ/검/釰(劒)/1’이 한글에서만 차이가 반영되는 ‘아’와
‘어’가 혼용한다. 즉 한글 ‘어’ 모음은 3등운 한자와 대응하고, ‘아’ 모음은
대부분 1등운 한자와 대응하지만 일부 3등운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특히
아음의 범자 ‘k’의 대응에서 한글 ‘아’와 ‘어’는 혼용된다.
다음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ㅁ/談1(*-m)/65, -ṁ/-ㅁ/覃
1(*-m)/26, -ṁ/-ㅁ/銜2(*-m)/11, -ṁ/-ㅁ/咸2(*-m)/1, -ṁ/-ㅁ/鹽
3(*-m)/13, -ṁ/-ㅁ/嚴3(*-m)/7, -ṁ/-ㅁ/凡3(*-m)/1, -ṁ/-ㅁ/侵3(*-m)/1
등이 대응한다.
이외 한자 ‘喃(*?), (*?), 吽(*?), 唵(*?)’의 대응 예들은 한자가 造字인
데 이들은 음절말 자음을 고려해야 하는 등의 제한에 의한 것이다. 해당
음소 대응은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이므로 제외시킨다. 예를 들어 이들
은 범자 음절초 자음 ‘n, m, h, ø’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통계에 의미가 없다.
3.2.1.2 [-n]
다음은 같은 범자 ‘ṁ’이지만 출현 환경에 따라 [n]의 음가를 가지는 경
우이다. 해당 예들의 한자와 한글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6
1) naṁ/난/難/3 [Q;1, D;1, F;1] [難:泥母 寒1韻 *nɑn]
2) ṇāṁ/난//1 [D;1] [91) 娘母 刪2韻 *ɳɣæ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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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aṁ/반/喯/1 [D;1] [喯:*?]
4) paṁ/반/畔/1 [D;1] [畔:幷母 桓1韻 *bɑn]
5) bāṁ/만/曼/1 [D;1] [曼92):明母 桓1韻 *mɑn]
6) bhaṁ/반/伴/1 [S;1] [伴:幷母 桓1韻 *bɑn]
7) maṁ/만/滿/2 [S;2] [滿:明母 桓1韻 *mɑn]
8) maṁ/만/曼/1 [D;1] [曼:明母 桓1韻 *mɑn]
9) saṁ/산//1 [F;1] [:心母 寒1韻 *sɑn]
10) vaṁ/믄/刎/2 [G;2] [刎:明母 文3韻 *miun]93)
11) yaṁ/연/演/1 [F;1] [演:以母 仙3韻 *jiᴇn]
12) ṣiṁ/Ø션/詵/2 [Q;1, D;1] [詵:生母 臻3韻 *ʃɰin]94)
13) ṣiṁ/신/詵/1 [F;1] [詵:生母 臻3韻 *ʃɰin]95)
위의 예26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n/ㄴ/泥(*n)/3, ṇ/ㄴ/娘(*ɳ)/1,
p/ㅂ/幷(*b)/1, b/ㅁ/明(*m)/1, bh/ㅂ/幷(*b)/1, m/ㅁ/明(*m)/3, v/ㅁ/明
(*m)/2, y/이/以(*j)/1, ṣ/ㅅ/生(*ʃ)/1, s/ㅅ/心(*s)/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보면 우선 1)번~9)번
이 ‘a/아/桓1(*ɑ)/6, a/아/寒1(*ɑ)/4’로 범자 모음이 ‘a’이고 한글 모음도 ‘아’
이며, 10)번~11)번은 ‘a/으/文3(*iu)/2, a/어/仙3(*iᴇ)/1’로 범자 모음은 여전
히 ‘a’이지만 한글 모음은 ‘으’ 혹은 ‘어’이다. 이들은 한자는 모두 3등운이
란 공통특징을 가지는데 한글 표기에서 ‘으’, ‘어’ 등 음성모음이 3등운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2)번~13)번 모음은 ‘i’인 범자인데 범자 ‘ṣiṁ’와 한자 ‘詵’가 모두 같지만
한글에서는 하나는 ‘션’이고, 다른 하나는 ‘신’이다. 13)번의 ‘신’은 범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것이고 12)번 ‘션’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을 받았기 때
문으로 보인다. 이에 12)번의 기준올 ‘i/이/臻3(*ɰi)/1’ 모음의 대응으로 할
91) “”은 중고음에서 娘母 刪2韻 *ɳɣæn과 娘母 仙3韻 *ɳiᴇ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2) “曼”은 중고음에서 明母 桓1韻 *mɑn과 明母 元3韻 *miɤn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3) 원본 30a, 31b




마지막으로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ㄴ/桓1(*-n)/6, -ṁ/-ㄴ/寒
1(*-n)/4, -ṁ/-ㄴ/刪2(*-n)/1, -ṁ/-ㄴ/文3(*-n)/2, -ṁ/-ㄴ/仙3(*-n)/1,
-ṁ/-ㄴ/臻3(*-n)/3’이다.
3.2.1.3 [-ŋ]
이번에는 ‘ṁ’이 [-ŋ]의 음가를 가지는 예들을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7
1) maṁ/​​/莽/1 [D;1] [莽96):明母 唐1韻 *mɑŋ]
2) jaṁ/​​/壤/1 [D;1] [壤:日母 Ø陽3韻 *ȵiaŋ]
3) śaṁ/​​/商/2 [S;2] [商:書母 Ø陽3韻 *ɕiaŋ]
4) śaṁ/​​/餉/3 [D;3] [餉:書母 Ø陽3韻 *ɕiaŋ]
5) dāṁ/​​/能/2 [Q;2] [能97):泥母 登1韻 *nəŋ]
6) maṁ/​​/懵/1 [Q;1] [懵:明母 Ø東1韻 *muŋ]
7) piṁ/​​/冰/2 [Q;2] [冰:幇母 蒸3韻 *pɨŋ]
8) siṁ/싱/僧/5 [S;1, Q;1, D;2, F;1] [僧:心母 登1韻 *səŋ]
9) liṁ/​​/陵/2 [S;1, D;1] [陵:來母 蒸3韻 *lɨŋ]
10) liṁ/​​/楞/1 [D;1] [楞:來母 登1韻 *ləŋ]
11) meṁ/​​/銘/4 [G;3, D;1] [銘:明母 靑4韻 *meŋ]
12) meṁ/​​/茗/4 [Q;4] [茗:明母 靑4韻 *meŋ]
위의 예27에서 먼저 자음의 대응을 보면 ‘m/ㅁ/明(*m)/10, j/​/日
(*ȵ)/1, ś/시/書(*ɕ)/5, d/ㄴ/泥(*n)/2, p/ㅂ/幇(*p)/2, s/ㅅ/心(*s)/5, l/ㄹ/來
(*l)/3’ 등 대부분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범자 ‘j’와 한글 ‘​’
가 대응하고 있는데 개음절에서는 원순모음에서만이 ‘​’와 대응한다. 즉
범자 ‘ja’ 대응에서는 ‘​’이고, 원순모음에서는 ‘​, ​’이다. 여기에서 관련
96) “莽”은 중고음에서 明母 唐1韻 *mɑŋ와 明母 模1韻 *mo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97) “能”은 중고음에서 泥母 登1韻 *nəŋ와 泥母 咍1韻 *nəi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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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 예를 보면 ‘jaṁ/​​/壤/1’ 즉 한글이 상향이중모음의 ‘​​’으로 되어 있
다. 당시 아마 중세 한국한자음 ‘壤(​​)’의 영향을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
해 볼 수 있지만, 진언 독송의 범자 음가의 반영일 가능성도 없지 않으므
로 확신하기 어렵다.
한자 자모의 제약을 받는 예를 제외하고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唐
1(*ɑ)/1, a/​/登1(*ə)/2, i/이/蒸3(*ɨ)/4’가 있다. 1)번~4)번 예에서 범자 ‘a’
모음 대응 한글 모음은 ‘아’이고 5)번과 6)번은 ‘​’이다. ‘​’ 모음의 출현에
대해 한자의 중세 한국한자음을 생각해볼 수 있지만 ‘能(능~릉), 懵(몽)’으
로 보아 한국한자음의 영향은 아닐 것이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가에서 음
절말 자음 [-ŋ]의 영향을 받아 모음 ‘a’가 상대적으로 후설고모음화 되어
발음되면서 ‘​’로 반영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에 5)번의 대응 한자는
登1韻 *əŋ이고 6)번은 東1韻 *muŋ인데 외국어 표기의 시각에서 보면 6)번
원순모음의 대응도 허용되겠지만 음소대응의 통계에서는 이를 제외시킬 것
이다.
이외 8)번 ‘siṁ/싱/僧/5’와 10)번 ‘liṁ/​​/楞/1’에서 한자는 모두 登1韻
*ləŋ이지만 한글은 ‘싱, 링’으로 표기되었다. 5)번 登1韻의 ‘能’ 대응 한글이
‘​​’으로 된 것과 다르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한자가 아닌 범자를 기준으
로 표기하였음을 볼 수 있다. 본고의 음소대응은 梵-韓-中의 대응규칙을
찾아보는 것으로 이 또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번과 12)번 모음의 대응을 보면 ‘e/여/靑4(*eŋ)/8’
로 되어 있다. 개음절의 일반대응에서 범자 모음 ‘e’ 대응의 한글은 마땅히
‘예’가 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여’로 되어 있다. 만약 폐음절에서 개음
절 일반대응을 따라 표기하려면 ‘몡’이 되는데 아무리 외국어 표기라고 하
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음절구조이었을 것이며, 이에 이와 음가가 유사하
면서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명’으로 표기하였을 것이다.
음절만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ṁ/-ㅇ/唐1(*-ŋ)/1, -ṁ/-ㅇ/陽3(*-ŋ)/6,




다음은 ‘-ḥ’의 폐음절의 예를 볼 것인데 먼저 ‘a’ 모음 음절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8
1) gaḥ/악/虐/1 [Q;1] [虐:疑母 藥3韻 *ŋiak]
2) daḥ/낙/娜/2 [Q;2] [娜:泥母 Ø歌1韻 *nɑ]
3) naḥ/낙/諾/2 [S;1, D;1] [諾:泥母 鐸1韻 *nɑk]
4) maḥ/막/莫/18 [S;3, G;1, Q;5, D;9] [莫:明母 鐸1韻 *mɑk]
5) maḥ/막/麽/2 [S;1, D;1] [麽:明母 Ø戈1韻 *mɑ]
6) vaḥ/박/嚩/2 [Q;2] [Ø嚩:*?]
7) va/Ø박/嚩98)/1 [D;1] [嚩:*?]
8) haḥ/​​/口郝/1 [S;1] [口郝:*?]
9) duḥ/녹/耨/1 [Q;1] [耨99):泥母 沃1韻 *nok]
10) bhuḥ/복/僕/1 [Q;1] [僕100):幷母 沃1韻 *bok]
11) yuḥ/욕/欲/1 [Q;1] [欲:以母 燭3韻 *jiʊk]
위의 예28에서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g/ㅇ/疑(*ŋ)/1, d/ㄴ/泥(*n)/3,
n/ㄴ/泥(*n)/2, bh/ㅂ/幷(*b)/1, m/ㅁ/明(*m)/20, v/ㅂ/嚩(*?)/2, y/이/以
(*j)/1’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1)번~7)번은 ‘a/아/藥3(*ia)/1, a/아/鐸1(*ɑ)/20’이고
8)번은 ‘a/​/口郝(*?)/1’이므로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 ‘아’와 ‘​’가
대응하고 있다. 9)번~10)번에서 범자는 원순모음의 음절이며 ‘u/오/沃
1(*o)/2, u/오/燭3(*iʊ)/1’의 대응을 가지고 있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ḥ/-ㄱ/藥3(*-k)/1, -ḥ/-ㄱ/鐸1(*-k)/20, -ḥ/-ㄱ/沃
1(*-k)/2, -ḥ/-ㄱ/燭3(*-k)/1’가 된다. 그러나 2)번 ‘daḥ/낙/娜/2’, 5)번
‘maḥ/막/麽/2’, 6)번 ‘vaḥ/박/嚩/2’을 보면 대응 한자는 자음 운미가 없는 음
98) 원본에 ‘入聲’이란 두 글자의 주석이 있다.
99) “耨”은 중고음에서 泥母 沃1韻 *nok과 泥母 侯1韻 *nəu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
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00) “僕”은 중고음에서 幷母 沃1韻 *bok과 幷母 屋1韻 *buk이 있으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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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 글자이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해당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대응에 사용하던 음성운 글자들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이외 7)번
에서 범자는 ‘va’이고 한자는 ‘嚩’이므로 한글이 마땅히 ‘바’로 나타나야 하
는데 ‘박’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글의 오류일 수도 있고 혹은 범자 ‘va’가
‘vaḥ’의 오류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들을 종성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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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기타 기본 음절의 표기
3.3.1 모음 음절
본 절의 범자는 단순 모음으로 형성된 모음 음절로 ‘a, i, e, u, o’등이 있
는데 구체적인 한글과 한자의 대응 예는 아래와 같다.
예29
1) a/아/阿/71 [S;6, G;2, Q;18, D;40, F;5] [阿:影母 歌1韻 *ʔɑ]
2) a/아/啊/1 [D;1] [啊:*?]
3) i/이/伊/3 [S;1, D;2] [伊:影母 脂A韻 *ʔi]
4) e/예/曀/4 [S;1, G;1, Q;1, D;1] [曀:影母 齊4韻 *ʔei]
5) u/오/嗚/1 [S;1] [嗚:影母 模1韻 *ʔo]
6) u/오/塢/2 [D;2] [塢:影母 模1韻 *ʔo]
7) u/오/鄔/1 [F;1] [鄔101):影母 模1韻 *ʔo]
8) o/오塢/12 [G;2, D;10] [塢:影母 模1韻 *ʔo]
9) o/오/鄔/1 [D;1] [鄔:影母 模1韻 *ʔo]
10) o/오/嗢/6 [D;6] [嗢102):影母 沒1韻 *ʔot]
위의 예29에서 범자는 자음이 없으므로 ‘ø’으로 한다. 자음의 대응은 ‘ø/
ㅇ/影(*ʔ)’으로 모든 예들이 일치한다. 중고한어의 자모체계에는 순수하게
‘ø’를 나타내는 자모가 없으므로 이와 제일 가까운 것으로 影母 *ʔ(혹은 以
母 *j)를 사용하는데 위의 예들은 모두 影母를 사용하고 있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71’, ‘i/이/脂A(*i)/3’, ‘e/예/齊4(*ei)/4’, ‘u/오/
模1(*o)/4’, ‘o/오/模1(*o)/13’, ‘o/오/沒1(*ot)/6’으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101) “鄔”은 중고음에서 影母 模1韻 *ʔo와 影母 魚3韻 *ʔiɤ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102) “嗢”는 중고음에서 影母 沒1韻 *ʔot와 影母 鎋2韻 *ʔɣæ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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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자음 음절
다음은 범자의 단순히 자음으로만 음절을 형성하는 자음 음절의 예이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30
1) ṭ/탁/吒/20 [S;12, D;8] [吒:知母 麻2韻 *ʈɣa]
2) ṭa/탁/吒/1 [D;1] [吒:知母 麻2韻 *ʈɣa]103)
3) ṭ/닥/吒/48 [D;48] [吒:知母 麻2韻 *ʈɣa]
4) ṭh/닥/吒/3 [D;3] [吒:知母 麻2韻 *ʈɣa]
5) ṭh/타/吒/2 [D;2] [吒:知母 麻2韻 *ʈɣa]
위의 예30를 보면 범자 음절은 자음으로만 되어 있으며 권설음의 ‘ṭ’와
‘ṭh’뿐이다(이는 산스크리트의 언어현상으로 ‘위라마’로 부르며 본고 제2장
2.1.2절을 참고할 수 있다). 이를 표기하고 있는 한자는 자음운미가 없는
麻2韻 *ɣa 즉 개음절에서 사용하던 글자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ṭ’와 ‘ṭh’
모두 같은 한자 ‘吒’를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한글은 ‘닥, 탁’의 ‘-ㄱ’종성자
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2)번 예 ‘ṭa/탁/吒/1’에서 범자가 자음 음절이 아닌
옹근 음절의 ‘ṭa’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동
일 한자에 의한 한글의 오류일 가능성도 없지 않다.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ṭ/ㅌ/知(*ʈ)/20’가 앞서 고찰한 개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하지만 범자 ‘ṭ’ 자음의 대응에는 ‘ṭ/ㄷ/知(*ʈ)/48’ 즉 한글 ‘ㄷ’의
대응 예도 있다. 그리고 개음절에서 범자 ‘ṭh’ 자음의 예가 거의 없었지만
여기에서는 ‘ṭh/ㄷ/知(*ʈ)/3, ṭh/ㅌ/知(*ʈ)/2’로 5회 나타난다.
103) 원본 8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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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梵字 복자음의 한글 표기
본 장에서는 한글의 복자음 음절 표기에 대해 볼 것이다. 이에 먼저 한
글의 범자 표기 방법을 분석하고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한 다
음 음소의 대응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범자의 음절유형에 따라 開音節의
‘C+제2자음’류, 開音節의 ‘제1자음+C’류, 閉音節류의 순서로 살펴 볼 것이
다.
4.1 ‘C+제2자음’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4.1.1 제2자음 ‘y’류
4.1.1.1. ‘a’ 모음
아래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은 ‘y’이고, 모음은 ‘a’
인 예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 표기는 아래와 같다.
예1
1) kya/갸/枳也[二合]/2 [Q;1, F;1] [枳(聲母):見母*k][也:以母 麻3韻*jia]
2) kya/갸/枳野[二合]/1 [D;1] [枳(聲母):見母*k][野:以母 麻3韻*jia]
3) tya/댜/底也[二合]/2 [Q;2] [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4) tya/댜/底野[二合]/1 [D;1] [底(聲母):端母*t][野:以母 麻3韻*jia]
5) dya/냐/你也[二合]/18 [S;2, Q;3, D;12, F;1] [你(聲母):Ø娘母*ɳ][也:以母 麻3韻*jia]
6) dya/냐/你野[二合]/1 [S;1] [你(聲母):Ø娘母*ɳ][野:以母 麻3韻*jia]
7) dhya/댜/地野[二合]/2 [S;2] [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8) ṇya/냐/抳野[二合]/6 [D;6] [抳(聲母):娘母*ɳ][野:以母 麻3韻*jia]
9) pya/뱌/跛野[二合]/1 [S;1] [跛(聲母):幇母*p][野:以母 麻3韻*jia]
10) bhya/뱌/毗夜[二合]/1 [D;1] [毗(聲母):幷母*b][夜:以母 麻3韻*jia]
11) mya/먀/弭也[二合]/3 [Q;2, D;1] [弭(聲母):明母*m][也:以母 麻3韻*jia]
12) vya/먀/尾野[二合]/2 [S;1, D;1] [尾(聲母):明母*m][野:以母 麻3韻*jia]
13) cya/쟈/紫野[二合]/1 [D;1] [紫(聲母):精母*ts][野:以母 麻3韻*j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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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jya/쟈/紫野[二合]/1 [D;1] [紫(聲母):Ø精母*ts][野:以母 麻3韻*jia]
15) ṣya/샤/瑟也[二合]/1 [S;1] [瑟(聲母):生母*ʃ][也:以母 麻3韻*jia]
16) hya/햐/呬野[二合]/1 [D;1] [呬(聲母):曉母*h][野:以母 麻3韻*jia]
17) rya/랴/哩也[二合]/3 [Q;1, D;2] [哩(聲母):哩*?][也:以母 麻3韻*jia]
28) rya/랴/哩野[二合]/1 [D;1] [哩(聲母):哩*?][野:以母 麻3韻*jia]
19) lya/랴/里也[二合]/1 [Q;1] [里(聲母):來母*l][也:以母 麻3韻*jia]
위의 예1에서 범자 음절은 ‘C+y+a’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C’의 종류
에 따라 아음의 ‘kya’, 설음의 ‘tya, dya, dhya’, 권설음의 ‘ṇya’, 순음의
‘pya, bhya, mya, vya’, 치음의 ‘cya, jya, ṣya’, 후음 등의 ‘hya, rya’가 있
다.
이를 표기하는 한글은 ‘갸, 댜, 냐, 뱌, 먀, 쟈, 샤, 햐, 랴’로 되어 있는데
한글의 초성자음은 범자 C자음과 대응하고,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은 범자의
두 번째 자음 ‘y’와 대응한다. 예를 들어 범자‘kya’의 한글 표기는 ‘갸’이며
이들을 각각 분리하여 ‘k/ㄱ’, ‘ya/야’로 대응시킬 수 있다. 분리 후의 ‘k’와
‘ya’는 두 개의 單子音 음절로 볼 수 있는데, ‘k’는 ‘자음 음절’의 형태와 같
고 ‘ya’는 기본 개음절의 형태와 같다.
한자를 보면 범자와 한글 모두 1음절인데 비해 모두 [二合]104)의 2음절
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kya’의 한자 표기는 ‘枳也[二合]’이고 범
자의 첫 자음 ‘k’와 첫 번째 한자 ‘枳’의 聲母가 대응하고, 범자의 남은 부
분 ‘ya’는 두 번째 한자 ‘也’의 옹근 음절과 대응한다.105) 즉 ‘k/枳(聲母)’,
104) 진언집의 실담장의 체문에서 ‘kṣa’가 마지막으로 등장하는데 한자가 ‘乞灑二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그리고 한자의 ‘二合’에 대한 해석이 있는데 ‘五音 중 만약 위 12성의
원칙에 위반 되는 것은 즉 한자의 反切과 같다. 만약 아래 초음과 서로 합하여져 마
치 乞灑처럼 위 글자의 半訓과 아래 글자의 全訓이 합하여진다(取五音之字. 若與上十
二聲. 反之, 則如漢字反, 若與下超音相合, 則如乞洒之類, 上字半訓, 下字全訓)’고 하였
다(미즈노 슌페이 2011:149의 번역문 참조).
105) ‘二合’을 흔히 중국어 음운자료의 ‘反切’과 같다고 보는데 사실 이들은 서로 다른 개
념이다. 우선 ‘二合’은 외국어 대응의 표기법이고 ‘反切’은 한자의 음가를 나타내는 일
종의 注音法이다. 反切은 예를 들어 흔히 ‘東, 德紅切’의 방식으로 나타나는데 ‘東’은
被切字, ‘德’은 反切上字, ‘紅’은 反切下字라고 한다. 반절상자 ‘德’의 성모는 피절자
‘東’의 성모를 나타내고 반절하자 ‘紅’의 韻(韻은 운모와 다른 개념이다. 개음을 포함
하지 않지만 성조를 포함하는 押韻을 위한 단위이다.)은 피절자 ‘東’의 韻을 나타낸다.
즉, 반절하자는 성모를 주음에 동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二合’은 두 번째 한자의 성모
와 운모를 모두 동원하며 첫 번째 한자의 성모와 함께 범어의 복자음 음절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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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也’로 대응한다. 만약 梵-韓-中 세 가지 문자의 음절대응으로 정리하면
‘k/ㄱ/枳(聲母)’, ‘ya/야/也’가 된다. 여기에서 한글 ‘갸’는 ‘ㄱ+야’로 세분화하
여 분리시켰다.
그러나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다른 표기법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2
1) ṇya/냐/孃/12 [D;12] [孃(聲母):娘母*ɳ][孃(韻母):陽3韻*iaŋ]
2) sya/샤/寫/6 [S;2, Q;3, D;1] [寫:心母 麻3韻*sia]
앞서 예1에서 고찰한 일반적인 표기에서 범-한-중 음절 대응은 1:1:2으
로 나타나지만 위의 예2는 1:1::1 대응으로 한자가 1음절로 나타난다. 여기
에서 한글은 일반표기와 같지만 한자만 차이가 있으며 성모는 범자 C자음
과 대응하고 운모가 남은 범자 ‘ya’와 대응한다. 이에 범-한-중의 대응은
‘ṇ/ㄴ/孃(聲母), ya/야/孃(韻母)’와 ‘s/ㅅ/寫(聲母), ya/야/寫(韻母)’로 된다.
즉 한자 ‘孃’는 陽3韻 *iaŋ, ‘寫’는 麻3韻 *iaŋ으로 3등운의 세음성 개음이
범자 ‘y’와 대응하여 ‘y/이/陽3(*-i-)’, ‘y/이/麻3(*-i-)’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
앞서 일반표기에서 한자가 ‘二合’이라는 2음절 표기법을 사용하게 된 것
은 해당 1음절 범자를 1개의 漢字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2음절
의 표기가 1음절 표기보다 비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 1음절 표기가
가능하다면 1음절 표기를 사용할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예2의 ‘孃,
寫’의 1음절 표기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1음절 표기는 여전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본고의 음소대응의 고찰에서는 3등운 개음이 범자 자음
과 대응되는 것을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한자는 표의문자이므로 외국어 표기에 많은 제한을 가진다.
이에 상황에 따라 1음절 혹은 2음절이 사용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보다 정연하게 경제적인 표기를 선택하여 1음절 표기가 가능함을 볼 수 있
다. 물론 한자도 규칙 없이 표기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의 체계성과 경제
성을 추구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범자 ‘ya’ 대응에 있어 주로 ‘也, 野’ 이
두 글자만 한정적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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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응 분석을 따라 예1~예2를 單子音 단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
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k/ㄱ/枳(聲母)/3, t/ㄷ/底(聲母)/3, d/ㄴ/你(聲母)/19, dh/ㄷ/地
(聲母)/2, ṇ/ㄴ/抳(聲母)/6, ṇ/ㄴ/孃(聲母)/12, p/ㅂ/跛(聲母)/1, bh/ㅂ/毗(聲母)/1, m/ㅁ/弭
(聲母)/3, v/ㅁ/尾(聲母)/2, c/ㅈ/紫(聲母)/1, j/ㅈ/紫(聲母)/1, ṣ/ㅅ/瑟(聲母)/1, s/ㅅ/寫(聲
母)/6, h/ㅎ/呬(聲母)/1, r/ㄹ/哩(聲母)/4, l/ㄹ/里(聲母)/1
【개음절】ya/야/也/28, ya/야/野/20, ya/야/夜/1, ya/야/孃(韻母)/12, ya/야/寫(韻母)/6
위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을 기초로 더 세부적인 음소단위의 대응을
볼 수 있다. 한글 초성의 단위로 대응 관계를 보면 ‘k/ㄱ/見(*k)/3, t/ㄷ/端
(*t)/3, dh/ㄷ/定(*d)/2, ṇ/ㄴ/娘(*ɳ)/18, p/ㅂ/幇(*p)/1, bh/ㅂ/幷(*b)/1, m/ㅁ
/明(*m)/3, v/ㅁ/明(*m)/2, c/ㅈ/精(*ts)/1, s/ㅅ/心(*s)/6, h/ㅎ/曉(*h)/1, y/
이/以(*i)/49, r/ㄹ/哩(*?)/4, l/ㄹ/來(*l)/1’ 등이 있는데 거의 모두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예외도
있는바, 15)번의 ‘jya/쟈/紫野[二合]/1’에서 범자 자음 ‘j’ 대응에 한자 자모는
마땅히 日母이어야 하는데 精母 *ts의 ‘紫’가 나타난다. 이에 비하여 14)번
‘cya/쟈/紫野[二合]/1’의 대응은 일반대응에 속하는데 15)번의 범자 ‘j’는 아마
오류일 것이다.
모음의 대응은 ‘개음절’에만 있는데, 개음절의 ‘ya’와 대응하는 한자 자모
는 모두 以母이고, 以母는 3등운에만 출현해야 한다는 제약이 있어서 운모
의 대응이 麻3韻 *ia으로 나타난다. 즉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는 자모의 제
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1.1.2. 기타 모음
다음은 ‘C+y’류 복자음이지만 기타 모음의 ‘C+ye’, ‘C+yu’, ‘C+yo’ 예들이
다. 대응 한글과 한자의 표기 및 한자의 중고음은 아래와 같다.
예3
1) tye/뎨/底曳[二合]/1 [D;1] [底(聲母):端母*t][曳:以母 祭A韻*jiᴇ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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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ye/혜/醯曳[二合]/1 [S;1] [醯(聲母):曉母*h][曳:以母 祭A韻*jiᴇi]
3) tyu/듀/底庾[二合]/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ʊ]
4) dyu/뉴/你庾[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庾:以母 虞3韻*jiʊ]
5) dyu/듀/底庾[二合]/1 [D;1] [底(聲母):Ø端母*t106)][庾:以母 虞3韻*jiʊ]
6) myu/뮤/弭庾[二合]/1 [Q;1] [弭(聲母):明母*m][庾:以母 虞3韻*jiʊ]
7) tyo/듀/底庾[二合]/2 [G;1, D;1] [底(聲母):端母*t][庾:以母 虞3韻*jiʊ]
위의 예3은 앞서 예1과 복자음 유형이 같고 모음에서만 차이가 있다. 한
글 상향이중모음의 표기와,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의 방법이 같다. 하지
만 일부 기타 표기도 있는데 아래와 같다.
예4
1) tyo/듀/跓/4 [G;4] [跓:Ø澄母107) 虞3韻*ɖiʊ]
2) hye/​/醯/1 [G;1] [醯:曉母 齊4韻*hei]108)
여기에서도 범-한-중 음절의 일반대응은 1:1:2이지만 1:1:1 대응의 모습
을 보여주고 있다. 1)번에서 한자 ‘跓’의 운모는 虞3韻 *iʊ으로 3등운의 세
음성 개음 ‘–i-’는 범자 자음 ‘y’와 대응할 수 있어 1음절 표기로 대체하였
을 것이다. 2)번에서 한자 ‘醯’의 운모는 齊4韻 *ei에 속하며 범자 ‘ye’와 대
응시켰다. 물론 중국어 번역의 오류에 의한 예외인 것이지만 그냥 유사한
음가의 글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특이한 것은 한글은
‘​’로 표기되어 있는데 각자병서 ‘ㆅ’가 사용되고 있으므로 예외 표기로 나
타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예3~예4를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분리하고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06) 유성음 범자의 대응은 비음의 한자와 한글 대응이 일반적이므로 마땅히 ‘뉴’로 나타
나야 한다. 대응 한자에서 端母로 나타나는 것은 한자에서 생긴 예외이며 한글은 한
자를 따라 ‘듀’로 나타났을 것이다. 혹은 범자 ‘d’ 자음이 ‘t’ 자음의 오류일 수도 있다.
107) 범자 ‘t’ 대응은 일반적으로 端母이다. 한자 자모 澄母가 대응하는 범자는 권설음의
‘ḍh’가 마땅하다. 이는 아마 범자 전승의 오류일 것이다. 그러나 범자 자음이 ‘t’이든
‘ḍh’ 한글 자음은 모두 ‘ㄷ’로 대응하며 한글 표기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108) 원본 3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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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음절】<초성자음> t/ㄷ/底(聲母)/4, t/ㄷ/跓(聲母)/4, h/ㅎ/醯(聲母)/1, h/ㆅ/醯(聲
母)/1, d/ㄴ/你(聲母)/1, d/ㄷ/底(聲母)/1, m/ㅁ/弭(聲母)/1
【개음절】ye/예/曳/2, ye/예/醯(韻母)/1, yu/유/庾/4, yo/유/庾/2, yo/유/跓(韻母)/4
위의 음절대응을 한글의 음소단위로 세분화하여 살피면 초성의 대응이
‘t/ㄷ/端(*t)/4, m/ㅁ/明(*m)/1, h/ㅎ/曉(*h)/1, y/이/以(*j)/8’등으로 거의 대
부분 제3장에서 고찰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응도
‘e/예/祭A(*iᴇi)/2, e/예/齊4(*ei)/1, u/우/虞3(*iʊ)/4, o/우/虞3(*iʊ)/6’으로 기
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2 제2자음 ‘r’류, ‘l’류
4.1.2.1. ‘a’ 모음
다음은 제2자음이 ‘r’인 복자음과 제2자음이 ‘l’인 복자음인 ‘C+ra’, ‘C+la’
의 범자 음절을 보겠다.
예5
1) kra/​라/羯囉[二合]/1 [S;1] [羯(聲母):見母*k][囉:*?]
2) kra/​라/訖囉[二合]/5 [G;4, D;1] [訖(聲母):見母*k][囉:*?]
3) gra/​라/疙囉[二合]/7 [G;3, Q;4] [疙(聲母):疑母*ŋ][囉:*?]
4) gra/​라/仡囉[二合]/38 [D;38] [仡(聲母):疑母*ŋ][囉:*?]
5) gra/​라/蘖囉[二合]/7 [D;7] [蘖(聲母):疑母*ŋ][囉:*?]
6) ghra/​라/伽囉[二合]/2 [S;1, D;1] [伽(聲母):群母*g][囉:*?]
7) tra/​라/怛囉[二合]/21 [S;4, G;1, Q;9, D;7] [怛(聲母):端母*t][囉:*?]
8) dra/​라/捺囉[二合]/21 [S;1, Q;6, D;13, D;1] [捺(聲母):泥母*n][囉:*?]
9) pra/​라/鉢囉[二合]/45 [S;5, G;3, Q;14, D;21, F;2] [鉢(聲母):幇母*p][囉:*?]
10) bra/​라/沒囉[二合]/6 [Q;2, D;4] [沒(聲母):明母*m][囉:*?]
11) bhra/​라/悖囉[二合]/1 [D;1] [悖109)(聲母):幷母*b][囉:*?]
12) jra/​라/日囉[二合]/42 [S;16, Q;7, D;17, D;2] [日(聲母):日母*ȵ][囉:*?]
109) “悖”는 중고음에서 幷母 灰1韻 *boi와, 幷母 沒1韻*bot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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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śra/라/室囉[二合]/4 [Q;1, D;3] [室(聲母):書母*ɕ][囉:*?]
14) sra/​라/娑囉[二合]/12 [G;6, D;5, D;1] [娑(聲母):心母*s][囉:*?]
15) hla/​라/賀囉[二合]/1 [S;1] [賀(聲母):匣母*ɦ][囉:*?]
위의 예5에서 범자 음절은 ‘kra, gra, ghra, tra, dra, pra, bra, bhra, jra,
śra, sra, hl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 ​라’의 2음절 표기 되어 있다. 이 중 첫 번째 음절이 모
두 ‘​’ 모음의 음절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글을 대응
시켜 보면 예를 들어 범자 ‘kra’를 한글 ‘​라’로 표기하고 있는데 ‘k/​,
ra/라’로 대응한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 모음 음절은 단순히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어 ‘​’ 모음은 사실 범자 모음과의 대응 없이 단순히 첨
가된 것이다.
여기에서 한자 표기는 앞서 살펴본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표기와 같이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범자 음절 ‘kra’의 한자 표기는
‘羯囉[二合]’이고 범자와의 대응은 ‘k/羯(聲母), ra/囉’이다. 한글과 결합하여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면 ‘k/​/羯(聲母)’, ‘ra/라/囉’가 된다.
여기에서도 일부 특이한 표기 예들이 있는바 아래와 같다.
예6
1) gra/알/蘖囉[二合]/1 [D;1] [蘖(聲母):疑母*ŋ][囉:*?]110)
2) mra/말/沫/1 [D;1] [沫:明母 末1韻*mɑt]111)
만약 앞서 예5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에 의하면 범자 ‘gra, mra’은 ‘​’
모음을 첨가하여 ‘​라, ​라’로 나타나야 하지만 예6에서는 각각 ‘알, 말’로
나타났다. 2)번 예에서 한자가 1음절의 ‘沫’로 예외 표기가 나타났는데, 한
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말’로 나타나며 예외 표기로 볼 수 있겠다. 하지
만 1)번 예를 보면 한자가 ‘蘖囉[二合]’ 즉 일반적인 二合 2음절 표기를 사용





여기의 ‘알, 말’의 ‘-ㄹ’ 종성은 모두 범자 자음 ‘r’과 대응할 것이라 볼
수 있는데 한글의 음절구조에 따르면 범자는 ‘gar, mar’가 된다. 실제 범자
‘gra, mra’와 비교하여 보면 ‘r’과 ‘a’가 도치되어 있다. 즉 한글의 ‘알, 말’이
범자 자음 ‘r’과 모음 ‘a’를 도치하여 반영한 예외 표기이다. 이런 도치 현
상은 진언이 외국어로 장기간 독송되어 오면서 점차 한국어의 영향을 받아
서 한국어에서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음절구조로 ‘동화’되었기 때문일 것
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예외 표기는 구체적인 음절대응과 음소대응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고찰과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들을 單子音 단위의 음절 대응으로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羯(聲母)/1, k/​/訖(聲母)/5, g/​/疙(聲母)/7, g/​/仡(聲
母)/38, g/​/蘖(聲母)/8, gh/​/伽(聲母)/2, t/​/怛(聲母)/21, d/​/捺(聲母)/21, p/​/鉢(聲
母)/45, b/​/沒(聲母)/6, bh/​/悖(聲母)/1, j/​/日(聲母)/1, ś//室(聲母)/42, s/​/娑(聲
母)/16, h/​/賀(聲母)/1
【기본음절】ra/라/囉/212, la/라/囉/1
위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k/ㄱ/見(*k)/6, g/ㅇ/疑(*ŋ)/53,
gh/ㄱ/群(*g)/2, t/ㄷ/端(*t)/21, d/ㄴ/泥(*n)/21, p/ㅂ/幇(*p)/45, b/ㅁ/明
(*m)/6, bh/ㅂ/幷(*b)/1, j/ㅿ/日(*ȵ)/1, ś/시/書(*ɕ)/42, s/ㅅ/心(*s)/16, h/ㅎ
/匣(*ɦ)/1, r/ㄹ/囉(*?)/21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의 대
응은 범자 ‘a’ 모음만 있고 한자가 造字인 ‘囉’만 있는 것으로 통계에 무의
미하여 제외시킨다.
4.1.2.2. 기타 모음
기타 모음의 ‘C+ri, C+re, C+rai, C+ru, C+ro, C+rau’의 범자 음절 및 한
글과 한자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7
1) gri/​례/揭㘑[二合]/2 [S;2] [揭(聲母):群母*g][㘑:*?]
- 96 -
2) gri/​리/乞哩[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112)][哩:*?]
3) tri/​리/怛哩[二合]/1 [S;1] [怛(聲母):端母*t][哩:*?]
4) tri/​리/底哩[二合]/3 [Q;3] [底(聲母):端母*t][哩:*?]
5) dri/​리/捺哩[二合]/2 [D;2] [捺(聲母):泥母*n][哩:*?]
6) śri/리/室哩[二合]/9 [S;3, G;1, Q;4, D;1] [室(聲母):書母*ɕ][哩:*?]
7) gre/​례/揭㘑[二合]/1 [S;1] [揭(聲母):群母*g][㘑:*?]
8) tre/​례/怛㘑[二合]/1 [Q;1] [怛(聲母):端母*t][㘑:*?]
9) dre/​례/泹㘑[二合]/1 [D;1] [泹(聲母):*?][㘑:*?]
10) dre/​례/捺㘑[二合]/1 [F;1] [捺(聲母):泥母*n][㘑:*?]
11) nre/​례/捺嚟[二合]/1 [S;1] [捺(聲母):泥母*n][嚟:*?]
12) pre/​례/必㘑[二合]/1 [D;1] [必(聲母):幇母*p][㘑:*?]
13) pre/​례/畢㘑[二合]/1 [D;1] [畢(聲母):幇母*p][㘑:*?]
14) jre/​례/日㘑[二合]/2 [D;1, F;1] [日(聲母):日母*ȵ][㘑:*?]
15) sre/​례/始㘑[二合]/1 [D;1] [始(聲母):Ø書母*ɕ][㘑:*?]
16) trai/​래/怛賴[二合]/1 [Q;1] [怛(聲母):端母*t][賴:Ø來母 泰1韻*lɑi]
17) trai/​래/怛[二合]/5 [D;4, F;1] [怛(聲母):端母*t][:*?]
18) tru/​로/咄嚕[二合]/5 [Q;4, D;1] [咄(聲母):端母*t][嚕:*?]
19) kro/​로/嗗嚕[二合]/1 [S;1] [嗗(聲母):*?][嚕:*?]
20) jro/​로/日嚧[二合]/3 [D;3] [日(聲母):日母*ȵ][嚧:*?]
21) śro/로/戌嚕[二合]/1 [D;1] [戌(聲母):Ø心母*s][嚕:*?]
22) drau/​로/訥嚕[二合]/1 [D;1] [訥(聲母):泥母*n][嚕:*?]
23) srau/​로/素嚕[二合]/1 [D;1] [素(聲母):心母*s][嚕:*?]
위의 예7에서 범자 음절 대응의 한글 표기가 ‘​’ 첨가의 2음절로 표기
되어 있고, 한자 역시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單子音 음절
의 대응으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嗗(聲母)/1, g/​/乞(聲母)/1, g/​/揭(聲母)/3, t/​/怛(聲
母)/8, t/​/咄(聲母)/5, t/​/底(聲母)/3, d/​/捺(聲母)/3, d/​/泹(聲母)/1, d/​/訥(聲母)/1,
n/​/捺(聲母)/1, p/​/必(聲母)/1, p/​/畢(聲母)/1, j/​/日(聲母)/5, ś//室(聲母)/9, ś//
112) 범자 자음 ‘g’는 마땅히 비음 한자가 대응하여야 하므로 溪母의 ‘乞’은 예외이다. 이
에 한글 표기는 ‘ㅇ’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범자 자음 ‘g’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
다. 이는 한자의 오류일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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戌(聲母)/1, s/​/素(聲母)/1, s/​/始(聲母)/1
【기본음절】ri/리/哩/16, re/례/㘑/9, re/례/嚟/1, rai/래/賴/1, rai/래//5, ru/로/嚕/5,
ro/로/嚕/2, ro/로/嚧/3, rau/로/嚕/2
여기에서 보다 특이한 한글 표기가 보이는데 바로 ‘’이다. 6)번의 ‘śri/
리/室哩[二合]/9’, 21)번의 ‘śro/로/戌嚕[二合]/1’에서 나타난다. 이들의 범자
자음이 모두 ‘ś’이란 공통성을 가지는데 개음절 범자에서 ‘ś’ 자음은 한글
‘시’와 대응한다. 복자음에서 자음 ‘ś’ 대응의 한글은 ‘시’에 ‘​’ 모음을 첨
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시+​’가 되어 ‘’ 음절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훈
민정음해례에서 ‘​, ​’등은 비록 당시 國語에서 사용하지 않지만 ‘兒童之
言’ 혹은 ‘邊野之語’에서 사용한다고 되어 있다.113) 진언은 범어라는 외국어
의 표기이므로 ‘邊野之語’의 표기로 볼 수 있겠다.
음소 표기의 대응을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의 대응이 ‘g/ㅇ/群(*g)/3, t/
ㄷ/端(*t)/16, d/ㄴ/泥(*n)/4, n/ㄴ/泥(*n)/1, p/ㅂ/幇(*p)/2, j/ㅿ/日(*ȵ)/5, ś/
시/書(*ɕ)/9, s/ㅅ/心(*s)/1, r/ㄹ/哩(*?)/16, r/ㄹ/㘑(*?)/9, r/ㄹ/嚕(*?)/9, r/
ㄹ/(*?)/5’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i/애/泰1(*ɑi)/1’ 외 기타 대응의 한자는 모두 造字
이며 ‘i/이/哩(*?)/16, ai/애/(*?)/5, u/오/嚕(*?)/5, o/오/嚕(*?)/2, au/오/嚕
(*?)/2, o/오/嚧(*?)/3’ 등이 있다.
이외 일부 예외가 있는데 예를 들어 1)번 ‘gri/​례/揭㘑[二合]/2’에서 범자
가 ‘gri’이므로 한글 표기는 ‘​리’가 예상되는데 ‘​례’로 나타나고 있다. 두
번째 음절의 한자 ‘㘑’를 보면 일반적으로 범자 모음 ‘e’와 대응한다. 범자
‘e’의 한글 일반 표기는 ‘예’로, 한글이 ‘례’로 나타나는 것은 아마 한자 ‘㘑’
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114)
113) ㆍㅡ起ㅣ聲, 於國語無用. 兒童之言, 邊野之語, 或有之, 當合二字而用. 如: , 之類.
114) 그럼 한자는 무엇 때문에 범자 ‘i’ 대응에 ‘㘑’를 사용하였는가? 진언집의 범자 ‘i’ 모
음의 단순한 ‘e’ 모음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음운현상에 의한
것일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형태 변화 ‘i<e<ai’의 세 단
계 형태가 있는데 문자는 ‘i’ 모음의 감소단계를 나타나고 있지만 실제로 중국어 번역




다음은 제2자음이 ‘v’이고 모음이 ‘a’인 범자 음절 ‘C+v+a’의 한글과 한
자 표기이다.
예8
1) tva/​바/怛嚩[二合]/7 [S;4, G;2, D;1, F;1] [怛(聲母):端母*t][嚩:*?]
2) tva/​​/怛嚩[二合]/9 [Q;5, D;4] [怛(聲母):端母*t][嚩:*?]
3) nva/​바/娜嚩[二合]/1 [D;1] [娜(聲母):泥母*n][嚩:*?]
4) jva/​​/入嚩[二合]/25 [Q;15, D;10] [入(聲母):日母*ȵ][嚩:*?]
5) śva/​/濕嚩[二合]/14 [S;7, G;4, Q;1, D;2] [濕115)(聲母):書母*ɕ][嚩:*?]
6) sva/​​/娑嚩[二合]/132 [S;14, Q;104, D;13, F;1] [娑(聲母):心母*s][嚩:*?]
7) sva/​​/薩嚩[二合]/22 [S;22] [薩(聲母):心母*s][嚩:*?]
8) sva/​바/濕嚩[二合]/1 [F;1] [濕(聲母):Ø書母*ɕ][嚩:*?]
9) hva/​​/賀嚩[二合]/1 [D;1] [賀(聲母):匣母*ɦ][嚩:*?]
위의 예8을 보면 여기에서도 한글 표기는 모두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 표기가 일반 표기로 나타나고 있다. 비교
적 특이한 것은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성이 ‘ㅂ’ 혹은 ‘ㅸ’가 혼용되어 표
기되고 있다. 심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대응에서도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1)번과 2)번 모두 범자는 ‘tva’이고, 한자는 ‘怛嚩[二合]’이지만 1)번 한글
은 ‘​바’이고, 2)번 한글은 ‘​​’이다. 출현 횟수도 각각 7회와 9회로 비슷
하게 나타난다. 그리고 ‘ㅸ’는 개음절 범자 대응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복자
음 음절에서만 나타나는데 ‘​​, ​​, ​, ​​, ​​’ 등의 출현 환경을
보면 ‘ㅸ’는 두 모음 사이에 끼어 있어 유성음 환경에 위치하여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이는 중세한국어 ‘ㅸ’의 유성음 환경에서의 출현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다 구체적인 분석은 본고의 제5장 5.2.1.3의 내
115) “濕”는 중고음에서 書母 緝3韻*ɕip와 透母 合1韻*thəm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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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참고할 수 있다.
다음 위의 일반 표기 이외의 일부 기타 표기를 보겠다.
예9
1) sva/​/娑嚩[二合]/3 [D;2, F;1] [娑(聲母):心母*s][嚩:*?]
2) sva/​/沙嚩[二合]/1 [S;1] [沙(聲母):Ø生母*ʃ][嚩:*?]
3) sva/​/濕嚩[二合]/1 [F;1] [濕(聲母):Ø書母*ɕ][嚩:*?]
4) sva/​와/娑嚩[二合]/1 [G;1] [沙(聲母):生母*ʃ][嚩:*?]116)
5) hva/​배/賀嚩[二合]/1 [G;1] [賀(聲母):匣母*ɦ][嚩:*?]117)
위의 예9에서 먼저 1)번~3)번을 보면 범자 ‘sva’의 한글이 ‘​’로 표기되
어 있는데 일반 표기에 따르면 마땅히 ‘​바’ 혹은 ‘​​’가 되어야 한다.
‘ㅅ’계 합용병서는 한글의 일반 표기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대응 범자의 복
자음 유형은 ‘제1자음+C’류에서 제1자음이 ‘S’에 속한 경우이다(구체적인
것은 4.2.4의 내용을 참고). ‘ㅅ’계 합용병서의 출현 횟수도 3회 혹은 1회
등으로 많지 않는 것으로 보아 표기법의 혼란에 의한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을 구하기 위하여 합용병서의 두 자음을
분리할 것이다. 예를 들어 ‘s/ㅅ/娑(聲母)’, ‘va/바/嚩’와 같다.
4)번 예를 보면 범자가 여전히 ‘sva’이지만 일반 표기의 ‘​바, ​​’도
아니고, 합용병서의 예외 표기 ‘​’도 아닌 ‘​와’로 나타난 것이다. 앞서 순
경음 ‘ㅸ’에 있어서 진언 표기의 유성음 환경에서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
을 받았을 것이라 하였다. 그렇다면 여기에서의 ‘​와’ 역시 한국어 음운현
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즉 ‘​​’의 ‘​’가 한국어의 음운현상에 따라 원
순모음으로 변화하여 ‘​>와’로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그리고 5)번을 보면 범자 ‘hva’ 대응의 한글이 ‘​배’로 되어 있다. 범자
가 ‘va’ 대응 한자가 ‘嚩’로 여기에서의 한글은 마땅히 ‘바’이어야 한다. 진
언 텍스트를 보면 ‘​배’의 후행 음절은 ‘야’이다. 즉 후행 음절 ‘야’의 상향




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즉 본래의 진언은 ‘​바-야’이지만 진언 독송
과정에서 ‘바’가 후행음절의 영향을 받아서 ‘바>배’의 변화가 생겼을 것이
다. 이 역시 예외 표기로 음절과 음소 대응의 고찰에서 제외시킨다.
위의 예외 표기를 제외한 일반 표기를 중심으로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
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17, n/​/娜(聲母)/1, j/​/入(聲母)/25, ś//濕
(聲母)/16, s/​/娑(聲母)/133, s/​/薩(聲母)/22, s/​/濕(聲母)/2, h/​/賀(聲母)/2 <초성자
음> s/ㅅ/娑(聲母)/3, s/ㅅ/沙(聲母)/1
【개음절】va/​/嚩/203, va/바/嚩/15
위의 음절 대응을 한글 음소단위로 본다면 즉 초성의 대응은 ‘t/​/端
(*t)/17, n/​/泥(*n)/1, v/ㅂ/嚩(*?)/15, j/​/日(*ȵ)/25, ś/시/書(*ɕ)/14, s/​
/心(*s)/159, h/​/匣(*ɦ)/2’로 이 역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
만 여기에서 특이한 것은 ‘v/ㅸ/嚩(*?)/203’으로 기본음절에 없는 ‘ㅸ’이 사
용된다. 중성의 대응은 ‘개음절’에서의 ‘a/아/嚩(*?)/218’가 있지만 이는 중
성 대응의 통계에 의미가 없는 것으로 제외시킨다.
4.1.3.2. 기타 모음
다음은 기타 모음의 예로 ‘e’ 모음만 있어 ‘C+ve’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예10
1) tve/​볘/怛吠[二合]/1 [D;1] [怛(聲母):端母*t][吠:幷母 廢3韻*biai]
2) dve/​볘/禰吠[二合]/1 [S;1] [禰(聲母):泥母*n][吠:幷母 廢3韻*biai]
3) nve/​볘/你吠[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吠:幷母 廢3韻*biai]
4) śve/볘/濕吠[二合]/1 [D;2] [濕(聲母):書母*ɕ][吠:幷母 廢3韻*biai]
5) śve/Ø​볘/濕吠[二合]/1 [D;1] [濕(聲母):書母*ɕ][吠:幷母 廢3韻*biai]
위의 예10에서 범자 음절 대응 한글은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며,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 표기이다. 예8에서의 ‘a’ 모음의 일반 표기와 표기
- 101 -
방법이 같다. 범자 ‘ve’ 대응에 한글이 모두 ‘볘’, 한자는 모두 ‘吠’로 표기하
고 있다. 이 예들을 단자음의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1, d/​/禰(聲母)/1, n/​/你(聲母)/1, ś//濕(聲
母)/2, ś/​/濕(聲母)/1
【기본음절】ve/볘/吠/5
이에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t/​/端(*t)/1, d/​/泥(*n)/1,
v/ㅂ/幷(*b)/4, ś/시/書(*ɕ)/16’ 등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5)번
에서범자 자음이 ‘ś’이고 한자도 書母 *ɕ로 일반 표기에서 한글은 ‘’로 나
타나야 하는데 ‘​’로 1회 나타나므로 예외 표기이다. 중성의 대응은 기본
음절에서만 반영되며 ‘e/예/廢3(*iai)/5’이다.
4.1.4 제2자음 ‘m’류
다음은 제2자음이 ‘m’인 복자음 유형으로, 모음이 ‘a, i’인 범자 음절의
예만 있는데 예가 많지 않아 아울러 보겠다. 이에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1
1) tma/​마/怛麽[二合]/3 [D;3] [怛(聲母):端母*t][麽:明母 戈1韻*mɑ]
2) dma/​마/娜麽[二合]/5 [S;2, Q;1, D;2] [娜(聲母):泥母*n][麽:明母 戈1韻*mɑ]
3) śma/​마/濕麽[二合]/2 [D;2] [濕(聲母):書母*ɕ][麽:明母 戈1韻*mɑ]
4) ṣma/​마/澁麽[二合]/1 [D;1] [澁(聲母):生母*ʃ][麽:明母 戈1韻*mɑ]
5) sma/​마/娑麽[二合]/4 [S;2, D;1, D;1] [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6) hma/​마/賀麽[二合]/1 [Q;1] [賀(聲母):匣母*ɦ][麽:明母 戈1韻*mɑ]
7) hma/​마/憾麽[二合]/3 [D;3] [憾(聲母):匣母*ɦ][麽:明母 戈1韻*mɑ]
8) dmi/​미/娜弭[二合]/1 [S;1] [娜(聲母):泥母*n][弭:明母 支A韻*miᴇ̆]
9) ṣmi/​미/瑟弭[二合]/1 [D;1] [瑟(聲母):生母*ʃ][弭:明母 支A韻*miᴇ̆]
위의 예11의 진언 표기 역시 한글이 ‘​’ 모음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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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으므로 일반 표기이다. 하지만 일부
예에서는 아래와 같이 다른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
예12
1) sma//娑麽[二合]/2 [D;2] [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2) pa-sma/밧마/跛娑麽[二合]/1 [Q;1] [跛:幇母 戈1韻*pɑ][娑(聲母):心母*s][麽:明母 戈1韻*mɑ]
위의 예12에서 1)번은 범자 ‘sma’의 한글 표기가 ‘’ 즉 합용병서로 되
어 있는데 예11의 일반표기에 의하면 마땅히 ‘​마’이어야 한다. 합용병서
‘’가 ‘​마’와 혼용된 것이다. 중세한국어에서 ‘’의 합용병서 표기는 흔
하지 않다. 물론 진언의 외국어 표기이므로 고유어에 없는 음절도 사용하
였을 것이다. 하지만 당시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서 ‘’의 합용병서도 가능
하였을 것이다. 여기에서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s/ㅅ/娑(聲母),
ma/마/麽’이다.
다음 2)번을 보면 범자가 ‘pa-sma’ 즉 두 번째 음절이 역시 ‘sma’이다.
여기에서 ‘-’는 음절경계를 나타낸다. 첫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
절은 복자음 음절이다. 일반 표기에 따르면 첫 음절의 한글 표기는 ‘바’, 두
번째 음절이 ‘​마’이다. 만약 두 번째 음절을 합용병서로 표기 하면 ‘’가
된다. 하지만 2)번 예에서 ‘밧마’로 표기되어 있는데 즉 두 번째 음절의 ‘s’
자음은 선행 음절과 결합하여 한글 표기에서 ‘-ㅅ’ 종성자음으로 나타난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pa/바/跛(聲母), -s/-ㅅ/娑(聲母), ma/마/麽’가 된
다. 사실 이런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첫 번째 자음과 대응하고 동시에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은 본고의 제4장 4.2절의 ‘제1자음+C’류 복자
음 음절에서 일반 표기 방법으로 나타난다. 즉 여기서는 한글 표기 방법의
혼용인 것이다.
위의 예11~예12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t/​/怛(聲母)/3, d/​/娜(聲母)/6, ś/Ø​/濕(聲母)/2, ṣ/​/澁




위의 ‘자음음절’의 한글 초성의 대응을 보면 ‘t/ㄷ/端(*t)/3, d/ㄴ/泥
(*n)/6, ś/ㅅ/書(*ɕ)/2, ṣ/ㅅ/生(*ʃ)/2, s/​/心(*s)/6, h/​/匣(*ɦ)/4, m/ㅁ/明
(*m)/23’으로 대부분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부 예외로 ‘ś/Ø​
/濕(聲母)/2’가 있는데 범자 ‘ś’와 한자 書母 *ɕ 대응으로 일반대응과 일치
하지만 한글이 일반대응에 따르면 ‘’이어야 하는데 ‘​’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이외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이 있는데 ‘-s/-ㅅ/心(*s)/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p/ㅂ/幇(*p)/1, m/ㅁ/明(*m)]/24’이고, 중
성의 대응은 ‘a/아/戈1(*ɑ)/23, i/이/支A(*iᴇ ̆)/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1.5 제2자음 ‘n’류
다음은 제2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모음의 종류에 따라 ‘C+na’, ‘C+ni’,
‘C+no’인 범자 음절의 예이다.
예13
1) gna/​나/疙曩[二合]/1 [Q;1] [疙(聲母):疑母*ŋ][曩:泥母 唐1韻*nɑŋ]
2) gna/​나/仡曩[二合]/1 [D;1] [仡(聲母):疑母*ŋ][曩:泥母 唐1韻*nɑŋ]
3) ghna/Ø​나/覲曩[二合]/1 [Q;1] [覲(聲母):群母*g][曩:泥母 唐1韻*nɑŋ]
4) tna/​나/怛曩[二合]/7 [S;3, G;1, Q;1, D;2] [怛(聲母):端母*t][曩:泥母 唐1韻*nɑŋ]
5) gni/​니/祇儜[二合]/1 [S;1] [祇(聲母):Ø群母*g118)][儜:Ø娘母 耕2韻*ɳɣɛŋ]
6) gni/​니/疙[二合]/1 [Q;1] [疙(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7) gni/​니/儗[二合]/2 [D;2] [儗(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8) gni/​니/儗你[二合]/1 [D;1] [儗(聲母):疑母*ŋ][你:Ø娘母 之3韻*ɳɨ]
9) gni/​니/仡[二合]/1 [D;1] [仡(聲母):疑母*ŋ][:泥母 Ø靑4韻*neŋ]
10) gno/​뉴/儗[二合]/ [D;1] [儗(聲母):疑母*ŋ][*?]
위의 예13에서 한글은 모두 ‘​’ 모음 첨가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
118) 유성음 범자 대응 한자와 한글 비음이 일반적이므로 群母의 한자 대응은 예외이다.
이에 한글은 일반대응을 따라 비음의 ‘ㅇ’으로 대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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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g/​/疙(聲母)/2, g/​/仡(聲母)/2, g/​/祇(聲母)/1, g/​/儗(聲
母)/4, gh/Ø​/覲(聲母)/1, t/​/怛(聲母)/7
【기본음절】na/나/曩/10, ni/니/儜/1, ni/니//4, ni/니/你/1, no/뉴//1
위의 음절 대응에서 ‘gh/​/覲(聲母)/1’이 있는데 이는 3)번 예의 대응으
로 한글이 각자병서로 표기되어 예외에 속한다.119) 이를 제외하고 먼저 자
음의 대응을 보면 ‘g/​/疑(*ŋ)/8, t/​/端(*t)/7, n/ㄴ/泥(*n)/14’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모음의 대응은 ‘a/아/唐1(*ɑŋ)/10, i/이/之
3(*ɨ)/1, o/우/(*?)/1’이다. 이 중 ‘’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女’를 참고하면 魚3韻 *iɤ으로 3등운 글자이다.
4.1.6 제2자음 ‘ṛ’류
본 절의 범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과 비슷하지만 제2자음이 일반자음
이 아닌 마다 ‘ṛ’인 음절이다. 즉 ‘Cṛ’의 음절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대응
한글과 한자 및 한자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4
1) kṛ/​리/訖哩[二合]/16 [D;16] [訖(聲母):見母*k][哩*?]
2) gṛ/​리/揭哩[二合]/1 [S;1] [揭(聲母):Ø群母*g][哩*?]
3) tṛ/​리/底哩[二合]/8 [Q;1] [底(聲母):端母*t][哩*?]
4) dṛ/​리/你哩[二合]/1 [D;1] [你(聲母):Ø娘母*ɳ][哩*?]
5) dhṛ/​리/地[二合]/1 [Q;1] [地(聲母):定母*d][*?]
6) pṛ/​리/必哩[二合]/1 [Q;1] [必(聲母):幇母*p][哩*?]
119)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서 각자병서의 표기는 ‘​’와 본장 예2의 ‘​’ 표
기까지 포함하여 모두 2개 나타난다. 이들을 단순한 예외로 처리할 수도 있겠지만
‘ㄲ’ 대응 범자 자음이 유성유기음 ‘gh’이고, ‘ㆅ’ 대응 범자 자음이 ‘h’인 것으로 만연
사본(1777)의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 표기의 원칙과 일치한다. 이에 대한 보다 세밀
한 고찰과 연구를 향후에 진행할 것이다.
- 105 -
7) pṛ/​리/跛哩[二合]/1 [D;1] [跛(聲母):幇母*p][哩*?]
8) bṛ/​리/沒哩[二合]/4 [D;4] [沒(聲母):明母*m][哩*?]
9) mṛ/​리/密哩[二合]/2 [Q;2] [密(聲母):明母*m][哩*?]
10) mṛ/​리/蜜哩[二合]/4 [D;3, F;1] [蜜(聲母):明母*m][哩*?]
11) mṛ/​리/蜜㗚[二合]/2 [S;1, D;1] [蜜(聲母):明母*m][㗚*?]
12) jṛ/​리/日哩[二合]/1 [S;1] [日(聲母):日母*ȵ][哩*?]
13) hṛ/​리/紇哩[二合]/11 [S;1, Q;4, D;4, F;2] [紇(聲母):匣母*ɦ][哩*?]
위의 예14를 보면 범자 음절이 비록 ‘Cṛ’으로 앞서 ‘C+제2자음’류 복자음
과 차이가 있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는 각각 ‘​’ 모음 첨가의 2음절과 ‘二
合’의 2음절 표기로 일치한다. 다만 마다 ‘ṛ’ 대응에 모두 한글은 ‘리’ 하나
의 음절로 나타내고 한자는 대부분 ‘哩’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제2장
에서 산스크리트 음가에 대한 설명에 의하면 ‘ṛ’은 음성적으로 ‘ri’와 가까운
것으로 이를 하나의 음절과 같이 인지하여 표기에 반영하였을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訖(聲母)/16, g/​/揭(聲母)/1, t/​/底(聲母)/8, d/​/你
(聲母)/1, dh/​/地(聲母)/1, p/​/必(聲母)/1, p/​/跛(聲母)/1, b/​/沒(聲母)/4, m/​/密(聲
母)/2, m/​/蜜(聲母)/6, j/​/日(聲母)/1, h/​/紇(聲母)/11 <‘리’음절> ṛ/리/哩/50, ṛ/리/㗚
/2, ṛ/리//1
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見(*k)/16, t/ㄷ/端(*t)/8, dh/ㄷ/定(*d)/1, p/ㅂ/
幇(*p)/2, b/ㅁ/明(*m)/12, j/ㅿ/日(*ȵ)/1, h/ㅎ/匣(*ɦ)/11, ṛ/리/哩(*?)/50’으
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범자 음절에서 자음 ‘ṛ’가 모음의 역할을 하므로
실제 모음의 대응은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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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제1자음+C’류 복자음 開音節의 표기
본 절은 ‘제1자음+C’류의 복자음 유형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r, N, T, S, k, m’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문자는
같은 부류 자음의 묶음으로 ‘N’은 ‘n, ṇ, ñ, ṅ’을 포함하고, ‘T’는 ‘t, d’를
포함하며, ‘S’는 ‘s, ṣ, ś’을 포함한다.
4.2.1 제1자음 ‘r’류
4.2.1.1 표기 유형(1)
아래 예15의 범자를 보면 ‘ga-rga’로 되어 있는데 이는 2개의 범자 음절
을 말하며 두 번째 즉 ‘rga’가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이다. 구체적으
로 ‘r+Ca’, ‘r+Ci’, ‘r+Ce’, ‘r+Co’의 범자 음절의 예들이 있으며 이에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5
1) ga-rga/알아/蘖誐/2 [Q;2] [蘖:疑母 薛B韻*ŋɰiᴇt][誐:疑母 歌1韻*ŋɑ]
2) du-rga/놀아/訥誐/1 [F;1] [訥:泥母 沒1韻*not][誐:疑母 歌1韻*ŋɑ]
3) ma-rta/말다/韈哆/1 [F;1] [韈:明母 月3韻*miɤt][哆:端母 歌1韻*tɑ]
4) ma-rtha/말타/沫他/1 [D;1] [沫:明母 末1韻*mɑt][他:透母 歌1韻*thɑ]
5) va-rtha/말타/沫佗/1 [Q;1] [沫:明母 末1韻*mɑt][佗:透母 歌1韻*thɑ]
6) va-rtha/말타/末佗/2 [Q;2] [末:明母 末1韻*mɑt][佗:透母 歌1韻*thɑ]
7) ma-rdha/말다/沫馱/2 [Q;2] [沫:明母 末1韻*mɑt][馱:定母 歌1韻*dɑ]
8) ga-rbha/알바/蘖婆/6 [Q;5, D;1] [蘖:疑母 薛B韻*ŋɰiᴇt][婆:幷母 戈1韻*bɑ]
9) tu-rbha/돌바/咄婆/1 [D;1] [咄:端母 沒1韻*tot][婆:幷母 戈1韻*bɑ]
10) tu-rma/돌마/咄麽/1 [Q;1] [咄:端母 沒1韻*tot][麽:明母 戈1韻*mɑ]
11) dha-rma/달마/達磨/1 [Q;1] [達:定母 曷1韻*dɑt][磨:明母 戈1韻*mɑ]
12) sa-rva/살바/薩嚩/54 [Q;42, D;11, G;1] [薩:心母 曷1韻*sɑt][嚩:*?]
13) ga-rja/알​/蘖惹/1 [D;1] [蘖:疑母 薛B韻*ŋɰiᴇt][惹:日母 麻3韻*ȵia]
14) ka-rṣa/갈사/羯灑/1 [D;1] [羯:見母 月3韻*kiɤt][惹:日母 麻3韻*ȵ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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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ba-rṣa/말사/韈灑/1 [Q;1] [韈:明母 月3韻*miɤt][灑:生母 麻2韻*ʃɣa]
16) va-rṣa/말사/韈灑/2 [Q;2] [韈:明母 月3韻*miɤt][灑:生母 麻2韻*ʃɣa]
17) kha-rgi/칼이/朅儗/2 [Q;2] [朅:溪母 薛B韻*khɰiᴇt][儗:疑母 之3韻*ŋɨ]
18) du-rdi/놀니/訥/1 [Q;1] [訥:泥母 沒1韻*not][:泥母 Ø靑4韻*neŋ]
19) du-rbhi/놀비/訥躃/1 [D;1] [訥:泥母 沒1韻*not][躃:幷母 昔3韻*biᴇk]
20) sa-rge/살예/薩藝/1 [Q;1] [薩:心母 曷1韻*sɑt][藝:疑母 祭A韻*ŋiᴇi]
21) ga-rbhe/알볘/蘖陛/4 [Q;3, F;1] [蘖:疑母 薛B*ŋɰiᴇt][陛:幷母 齊4韻*bei]
22) sa-rve/살볘/薩吠/1 [Q;1] [薩:心母 曷1韻*sɑt][吠:幷母 廢3韻*biai]
23) sa-rbo/살모/薩冒/2 [Q;2] [薩:心母 曷1韻*sɑt][冒:明母 豪1韻*mɑu]
위의 예15을 보면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고 첫 번째 음절은 기
본 개음절들이다. 1)번~16)번은 ‘a’ 모음 음절이고, 17)번~19)번은 ‘i’ 모음
음절이며, 20)번~22)번은 ‘e’ 모음 음절, 23)번은 ‘o’ 모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를 보면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의 종성자음
이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과 대응하고 있다. 예를 들어 ‘ma-rtha/말
타’의 대응을 단자음 음절 단위로 분리하면 ‘ma-r/말’, ‘tha/타’의 대응으로
된다. 즉 범자에서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이 한글 첫 음절의 종성자음
‘-ㄹ’와 대응하고, 제1자음 ‘r’를 제외한 남은 부분 ‘ga’은 개음절로 한글과
대응한다.
한자 표기를 보면 역시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二合
은 아니다. 이 2개의 음절이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
문이다. 한자는 한글과 같이 첫 번째 음절이 *-t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
운 글자이며, 자음운미 *-t가 범자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r’과 대응한다.
예를 들어 ‘ma-rtha/沫他’로 대응하는데 단자음 음절의 단위로 분리하면
‘ma-r/沫(*mɑt)’, ‘tha/他(*thɑ)’가 된다.
이들을 梵-韓-中의 단자음 음절의 대응으로 보면 각각 ‘ma-r/말/沫’,
‘tha/타/他’로 된다. 단순히 음절 형태로 보아 ‘ma-r’는 폐음절이라 하고
‘tha’을 개음절이라 하여 분류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모두 단자음의 음절로 분류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ka-r/갈/羯/1, kha-r/칼/朅/2, ga-r/알/蘖/13, tu-r/돌/咄/2, du-r/놀/訥/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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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a-r/달/達/1, ba-r/말/韈/1, ma-r/말/韈/1, ma-r/말/沫/1, va-r/말/沫/1, va-r/말/末/2,
va-r/말/韈/2, sa-r/살/薩/58
【개음절】ga/아/誐/3, gi/이/儗/2, ge/예/藝/1, ta/다/哆/1, tha/타/他/1, tha/타/佗/3, di/
니//1, dha/다/馱/2, bo/모/冒/2, bha/바/婆/7, bhi/비/躃/1, bhe/볘/陛/4, ma/마/麽/1, ma/
마/磨/1, ma/마/沫/2, va/바/嚩/54, ve/볘/吠/1, ja/​/惹/1, ṣa/사/灑/4
위의 대응을 ‘폐음절’과 ‘개음절’로 나누어 분류하였다. 음소 대응 또한
분류별로 고찰하여 보겠다. 먼저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
/見(*k)/1, kh/ㅋ/溪(*kh)/2, g/ㅇ/疑(*ŋ)/13, t/ㄷ/端(*t)/2, d/ㄴ/泥(*n)/3,
dh/ㄷ/定(*d)/1, b/ㅁ/明(*m)/1, m/ㅁ/明母(*m)/2, v/ㅁ/明(*m)/5, s/ㅅ/心
(*s)/58’이 있으며, 모음의 대응은 ‘a/아/曷1(*ɑt)/59, a/아/薛B(*ɰiᴇt)/15, a/
아/月3(*iɤt)/5, a/아/末1(*ɑt)/4, u/오/沒1(*ot)/5’로 기본 개음절에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여기에서 특히 ‘b/ㅁ/明(*m)/1’의 예가 보이는
데 이 또한 ‘개음절’에서의 범자 유성음과 한글 및 한자의 비음과의 대응
규칙과 어울리는 예이다.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曷1(*-t)/59, -r/-ㄹ/薛
B(*-t)/15, -r/-ㄹ/月3(*-t)/5, -r/-ㄹ/末1(*-t)/4, -r/-ㄹ/沒1(*-t)/5’이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r’과 첫 음절 한글의 ‘-ㄹ’ 종성자음, 첫 음절
한자의 *-t 자음운미가 규칙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 위의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g/ㅇ/疑(*ŋ)/6, t/ㄷ/端(*t)/1,
th/ㅌ/透(*th)/4, d/ㄴ/泥(*n)/1, dh/ㄷ/定(*d)/2, b/ㅁ/明(*m)/2, bh/ㅂ/幷
(*b)/12, m/ㅁ/明(*m)/4, v/ㅂ/嚩(*?)/54, v/ㅂ/幷(*b)/1, j/ㅿ/日(*ȵ)/1, ṣ/ㅅ
/生(*ʃ)/4’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
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여 ‘a/아/歌1(*ɑ)/10, a/아/戈1(*ɑ)/9, a/아/末
1(*ɑt)/2, i/이/昔3(*iᴇk)/1, i/이/之3(*ɨ)/2, e/예/祭A(*iᴇi)/1, e/예/齊4(*ei)/4,
e/예/廢3(*iai)/1, o/오/豪1(*ɑu)/2’이므로 역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4.2.1.2 표기 유형(2)
아래 예16의 범자 음절은 앞서 예15의 범자 음절 유형과 똑같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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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과 한자 표기의 대응에서 차이가 보이는데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다.
예16
1) va-rta/발다/嚩㗚跢[二合]/1 [S;1] [嚩:*?][㗚:*?][跢:端母 歌1韻 *tɑ]
2) a-rtha/알다/阿囉馱[二合]/1 [D;1] [阿:影母 歌1韻*ʔɑ][囉:*?][馱:Ø定母120) 歌1韻 *dɑ]
3) na-rṭa/날타/娜㗚吒[二合]/1 [S;1] [娜:泥母 歌1韻*nɑ][㗚:*?][吒:知母 麻2韻 *ʈɣa]
4) pu-rṇa/볼나/布囉拏[二合]/1 [Q;1] [布:幇母 模1韻*po][囉:*?][拏:娘母 麻2韻 *ɳɣa]
5) pu-rṇa/볼나/布羅娜[二合]/1 [Q;1] [布:幇母 模1韻*po][羅:來母*l][娜:Ø泥母 歌1韻 *nɑ]
6) ra-rṣi/랄시/囉哩史[二合]/1 [D;1] [囉:*?][哩:*?][史:生母 之3韻 *ʃɨ]
7) va-rṣi/발시/嚩哩史[二合]/1 [D;1] [嚩:*?][哩:*?][史:生母 之3韻 *ʃɨ]
8) pa-rya/발야/播哩野[二合]/1 [S;1] [播:幇母 戈1韻*pɑ][哩:*?][野:以母 麻3韻 *jia]
9) su-rya/솔야/素哩曳[二合]/1 [Q;1] [素:心母 模1韻*so][哩:*?][曳:以母 Ø祭A韻 *jiᴇi]
10) a-rya/알야/啊哩也[二合]/2 [S;1] [啊:*?][哩:*?][也:以母 麻3韻 *jia]
11) a-rya/알야/啊哩野[二合]/3 [G;3] [啊:*?][哩:*?][野:以母 麻3韻 *jia]
22) a-rha/알하/阿囉曷[二合]/10 [D;10] [阿:影母 歌1韻*ʔɑ][囉:*?][曷:匣母 曷1韻 *ɦɑt]
23) na-rti/날디/那㗚智[二合]/2 [S;2] [那:泥母 歌1韻*nɑ][㗚:*?][智:Ø知母121) 支3韻*ʈiᴇ̆]
24) rū-rti/롤디/嚕㗚底[二合]/1 [D;1] [嚕:*?][㗚:*?][底:端母 Ø齊4韻*tei]
25) ti-rdhi/딜Ø톄/底㗚體[二合]/1 [D;1] [底:端母 Ø齊4韻*tei][㗚:*?][體:透母 齊4韻*thei]
26) śī-rṣī/실Ø새/試哩曬[二合]/1 [D;1] [試:Ø書母 之3韻*ɕɨ][哩:*?][曬:生母 佳2韻*ʃɣɛ]
27) na-rte/날뎨/那㗚帝[二合]/1 [S;1] [那:泥母 歌1韻*nɑ][㗚:*?][帝:端母 齊4韻*tei]
28) bu-rte/몰뎨/慕㗚帝[二合]/1 [Q;1] [慕:明母 模1韻*mo][㗚:*?][帝:端母 齊4韻*tei]
29) mu-rte/몰뎨/母㗚諦[二合]/1 [S;1] [母:明母 侯1韻*məu][㗚:*?][諦:端母 齊4韻*tei]
30) su-rye/솔예/素哩曳[二合]/2 [Q;2] [素:心母 模1韻*so][哩:*?][曳:以母 祭A韻*jiᴇi]
31) ca-rye/잘예/左哩曳[二合]/2 [D;2] [左:精母 歌1韻*tsɑ][哩:*?][曳:以母 祭A韻*jiᴇi]
32) bhu-rbhu/볼보/部囉部[二合]/1 [Q;1] [部:幷母 模1韻*bo][囉:*?][部:幷母 模1韻*bo]
위의 예16에서 한글 표기는 앞서 예15과 같지만 한자만 3개의 음절로
120) 한자 ‘馱’는 定母로 일반적으로 유성유기음의 범자 ‘dha’와 일반대응을 이룬다. 하지
만 여기에서는 무성유기음의 ‘tha’와 대응하고 있어 예외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
도 있고 한자 번역의 오류일 수도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다’로 되어 있는데 한글
‘다’는 범자 ‘ta’ 혹은 ‘dha’와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만약 범자 ‘tha’를 따르면 ‘타’
가 되어야 하므로 여기에서는 한글 ‘다’는 범자 ‘dha’ 대응의 한자 ‘馱’을 따른 것이다.
121) 한자 ‘智’의 자모가 知母이며 知母는 일반적으로 권설음 범자 자음의 ‘ṭ’와 대응하며
한글 초성은 ‘ㅌ’로 나타난다. 여기에서는 대응 범자 자음이 ‘t’이므로 예외이다. 한글
‘ㄷ’는 범자 ‘t’자음을 따랐을 것이다.
- 110 -
되어 있어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한자의 3개 음절에서 마지막 두 음절은
[二合]으로 되어 있어 범자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첫 번째 한자의 표기를 보면 ‘va/嚩, a/阿, ti/底, na/娜, pu/布, pa/播, a/
啊, a/阿, na/那, rū/嚕, ra/囉, śī/試, bu/慕, mu/母, su/素, ca/左, bhu/部’로
모두 陰聲韻 글자임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예10에서의 한자는 모두
‘*-t’ 자음운미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이다. 두 번째의 복자음 음절은 ‘二合’
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는데 ‘rta/㗚跢[二合], rtha/囉馱[二合], rdhi/㗚體[二合],
rṭa/㗚吒[二合], rṇa/囉拏[二合], rṇa/羅娜[二合], rya/哩野[二合], rya/哩曳[二合], rya/哩
也[二合], rya/哩野[二合], rha/囉曷[二合], rti/㗚智[二合], rti/㗚底[二合], rṣi/哩史[二合],
rṣī/哩曬[二合], rte/㗚帝[二合], rte/㗚諦[二合], rye/哩曳[二合], rbhu/囉部[二合]’와 같
다. 이 또한 한자의 ‘二合’이 하나의 옹근 범자와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주
고 있다.
한글 표기와 비교하여 보면, 예를 들어 ‘va-rta/발다/嚩㗚跢[二合]/1’에서
범자와 한글은 ‘va-r/발, ta/다’로 대응하고, 범자와 한자는 ‘va/嚩, rta/㗚跢
[二合]’로 대응하면서 불일치한 현상을 보여준다. 이들의 梵-韓-中 대응을 위
하여 더욱 세분화시켜서 ‘va/바/嚩, -r/-ㄹ/㗚(聲母), ta/다/跢’로 하였다. 이
와 같은 방법으로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여 다
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a/아/阿/11, a/아/啊/5, ta/다/跢/1, tha/다/馱/1, na/나/那/3, na/나/娜/1, ṭa/
타/吒/1, ṇa/나/拏/1, ṇa/나/娜/1, pa/바/播/1, va/바/嚩/2, ca/자/左/2, ya/야/野/4, ya/야/曳
/1, ya/야/也/2, ra/라/囉/1, ha/하/曷/10, ti/디/智/2, ti/디/底/2, dhi/Ø톄/體/1, ṣi/시/史/2,
ṣi/시/試/1, Øṣi/새/曬/1, te/뎨/帝/2, te/뎨/諦/1, ye/예/曳/4, pu/보/布/2, bu/모/慕/1, bhu/보
/部/2, mu/모/母/1, rū/로/嚕/1, su/소/素/3
【자음음절】<종성자음>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14, -r/-ㄹ/㗚(聲母)/9,
-r/-ㄹ/羅(聲母)/1
먼저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ø/ㅇ/影(*ʔ)/11, ø/ㅇ/啊(*?)/5, t/
ㄷ/端(*t)/6, dh/ㅌ/透(*th)/1, n/ㄴ/泥(*n)/4, ṭ/ㅌ/知(*ʈ)/1, ṇ/ㄴ/娘(*ɳ)/1, p/
ㅂ/幇(*p)/3, b/ㅁ/明(*m)/1, bh/ㅂ/幷(*b)/2, m/ㅁ/明(*m)/1, v/ㅂ/嚩(*?)/2,
c/ㅈ/精(*ts)/2, ṣ/ㅅ/生(*ʃ)/3, s/ㅅ/心(*s)/3, y/이/以(*j)/11, h/ㅎ/匣(*ɦ)/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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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ㄹ/囉(*?)/1, r/ㄹ/嚕(*?)/1’로 앞서 고찰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모
음의 대응 또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고 보
면 ‘a/아/歌1(*ɑ)/20, a/아/曷1(*ɑt)/10, a/아/戈1(*ɑ)/1, i/이/支3(*iᴇ)]/2, i/이/
之3(*ɨ)/3, e/예/祭A(*iᴇi)/4, u/오/模1(*o)/8, u/오/侯1(*əu)/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대응에서는 범자 자음 ‘-r’이 한글 종성자음 ‘-ㄹ’가
대응하며 한자는 聲母가 대응하여 ‘-r/-ㄹ/囉(聲母*?)/13, -r/-ㄹ/哩(聲母
*?)/14, -r/-ㄹ/㗚(聲母*?)/9’가 된다. 기본 개음절 표기에서 범자 ‘r’ 대응의
한자가 대부분 造字를 사용되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이 ‘囉, 哩, 㗚’등이 사용
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일부 예외 현상에 대해 보겠다. 25)번의 예가 ‘ti-rdhi/딜톄/底㗚體[二合]/1’
로 되어 있는데 복자음 범자 모음은 ‘i’이지만 한글은 ‘톄’, 한자는 齊4韻의
‘體’를 사용하고 있다. 한글 모음 ‘예’와 한자 齊4韻은 일반대응에서 마땅히
범자 ‘e’ 모음과 대응하는데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서 예외가
된 것이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산스크리트 모음교체
‘i<e<ai’에 의한 것이다. 즉 진언의 범자 텍스트는 ‘i’ 모음이지만 실제 진언
독송에서 ‘e’로 발음되며 중국어 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들리는 데로 ‘e’ 모음
으로 번역하여 ‘體’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이에 한글 ‘톄’는 한자를 따라 표
기하였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자음의 대응에서도 ‘dh/ㅌ/透(*th)’로 나타나
고 있다. 범자 ‘dh’의 일반대응에서 한자는 마땅히 定母 *d이어야 하는데
透母 *th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dh’에 대한 한자의 오류이며 한글이
한자를 따라 ‘ㅌ’로 나타난 것이다. 한자 透母의 오류는 단순히 모두 유기
음이라는 데에 따른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모음의 대응을 고려한 기타 자
모의 선택일 수도 있다.
그리고 26)번 예는 ‘śī-rṣī/실Ø새/試哩曬[二合]/1’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대응에서 한글은 ‘새’, 한자는 佳2韻 *ʃɣɛ ‘曬’이다. 일반대응
에 한글 ‘애’ 모음과 한자 ‘曬’는 일반적으로 범자 ‘ai’ 모음과 대응하지만
여기에서는 ‘i’ 모음과 대응하고 있어 예외 표기이다. 이는 범자 등의 단순
한 오류일 수도 있겠지만 산스크리트의 모음교체 ‘i<e<ai’에 의한 형태적
차이에 의한 문자와 독음의 차이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다. 한글의 ‘애’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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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한자를 따랐을 것이다.
4.2.1.3 표기 유형 (3)
다음의 예17은 앞서 예16의 범자 음절과 한글 표기가 같다. 하지만 한자
표기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다.
예17
1) ma-rga/말아/沫㗚誐[二合]/1 [S;1] [沫:明母 末1韻*mɑt][㗚:*?][誐:疑母 歌1韻*ŋɑ]
2) la-rtha/랄타/嬾囉他[二合]/1 [D;1] [嬾:來母 寒1韻*lɑn][囉:*?][他:透母 歌1韻*thɑ]
3) ma-rtha/말타/沫囉他[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囉:*?][他:透母 歌1韻*thɑ]
4) tu-rtha/돌타/咄囉他[二合]/1 [D;1] [咄:端母 沒1韻*tot][囉:*?][他:透母 歌1韻*thɑ]
5) ka-rṇa/갈나/羯囉拏[二合]/1 [D;1] [羯:見母 月3韻*kiɤt][囉:*?][拏:娘母 麻2韻*ɳɣa]
6) sa-rpa/살바/薩囉跛[二合]/2 [D;2] [薩:心母 曷1韻*sɑt][囉:*?][跛122):幇母 戈1韻*pɑ]
7) ga-rbha/알바/蘖囉婆[二合]/2 [D;2] [蘖:疑母 薛B韻*ŋɰiᴇt][囉:*?][婆:幷母 戈1韻*bɑ]
8) ka-rma/갈마/羯㗚麽[二合]/1 [S;1] [羯:見母 月3韻*kiɤt][㗚:*?][麽:明母 戈1韻*mɑ]
9) ma-rma/말마/沫囉麽[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囉:*?][麽:明母 戈1韻*mɑ]
10) ca-rma/잘마/拶㗚麽[二合]/1 [S;1] [拶:精母 曷1韻*tsɑt][㗚:*?][麽:明母 戈1韻*mɑ]
11) sa-rva/살바/薩囉嚩[二合]/48 [S;1, D;38, F;9] [薩:心母 曷1韻*sɑt][囉:*?][嚩:*?]
12) sa-rva/살바/薩㗚嚩[二合]/2 [S;2] [嚩:*?][㗚:*?][嚩:*?]
13) da-rśa/​​123)샤/捺哩捨[二合]/1 [S;1] [捺:泥母 曷1韻*nɑt][哩:*?][捨:書母 麻3韻*ɕia]
14) ka-rṣa/갈사/羯囉灑[二合]/2 [Q;2] [羯:見母 月3韻*kiɤt][囉:*?][灑:生母 麻2韻*ʃɣa]
15) ba-rya/말야/沫里也[二合]/1 [D;1] [沫:明母 末1韻*mɑt][里:來母*l][也:以母 麻3韻*jia]
16) mu-rti/몰디/沒㗚底[二合]/1 [D;1] [沒:明母 沒1韻*mot][㗚:*?][底:端母 Ø齊4韻*te
i]124)
17) sa-rve/살볘/薩囉吠[二合]/3 [D;3] [薩:心母 曷1韻*sɑt][囉:*?][吠:幷母 廢3韻*biai]
122)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pɑ와 幇母 支B韻*pɰiᴇ ̆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123)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 모음은 일반적으로 ‘아’ 모음이어야 하는데 여기에서는
‘​’ 모음으로 되어 있다. 폐음절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범자 ‘a’ 모음 대응에 이같이
종종 기타 모음이 올 수 있다. 구체적인 분석은 제5장 5.1.2.1에서 다룰 것이다.
124) 여기에서 4등운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端母가 1,4등운에만 출현해야 하는 즉 한
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다. 만약 기계적으로 한자를 따르면 ‘예’ 모음으로 표기되
는데, ‘디’ 즉 ‘이’ 모음으로 표기된 것은 한자를 따르지 않고 범자를 따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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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17에서 한자는 예16과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와 세 번째 음절이 ‘二合’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예16에서 첫 음절의 한자
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이지만, 여기에서의 첫 음절은 자음운미
*-t를 가지는 入聲韻 글자들이다. 즉 ‘沫, 嬾, 咄, 羯, 薩, 蘖, 拶, 捺, 沒’ 등
으로 모두 ‘*-t’ 운미를 가진다. 앞서 예15에서 한자의 첫음절 역시 入聲韻
글자이지만 2개의 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3개의 음절로 표기되
어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보면 ‘ma-rga/沫㗚誐[二合]’을 세분화하여
‘ma-r/沫’, ‘rga/㗚誐[二合]’의 대응으로 분리할 수 있는데 범자 ‘r’은 한자 ‘沫’
의 자음운미 *-t와도 대응하고 한자 ‘㗚(聲母)’와도 대응하여 중복 표기된
것이다.
본고의 제3장에서 기본 개음절 범자의 표기 고찰에서 비록 대부분 陰聲
韻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지만 자음운미가 있는 入聲韻 혹은
陽聲韻 글자들도 많이 대응하고 있음을 보았다. 전형적인 예로 양성운의
‘曩’은 범자 ‘na’와 대응하고, 입성운의 ‘蘖’은 범자 ‘ga’와 대응한다. 그러므
로 여기에서는 첫 번째 입성운 글자를 개음절 범자와 대응하여 ‘ma/沫, la/
嬾, tu/咄, ka/羯, sa/薩, ga/蘖, ca/拶, da/捺, ba/沫, mu/沒’로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위의 예17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개음절】ka/가/羯/4, ga/아/誐/1, ga/아/蘖/2, tha/타/他/3, da/​/捺/1, ṇa/나/拏/1,
pa/바/跛/3, ba/마/沫/1, bha/바/婆/2, ma/마/沫/3, ma/마/麽/3, va/바/嚩/50, ca/자/拶/1,
śa/샤/捨/2, ṣa/사/灑/2, sa/사/薩/56, ya/야/也/1, la/라/嬾/1, ti/디/底/1, ve/볘/吠/3, tu/도/
咄/1, mu/모/沒/1
【자음음절】<종성자음> -r/-ㄹ/囉(聲母)/63, -r/-ㄹ/㗚(聲母)/6, -r/-ㄹ/哩(聲母)/1,
-r/-ㄹ/里(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대응을 보면 ‘k/ㄱ/見(*k)/4, g/ㅇ/疑
(*ŋ)/3, t/ㄷ/端(*t)/2, th/ㅌ/透(*th)/3, ṇ/ㄴ/娘(*ɳ)/1, p/ㅂ/幇(*p)/3, b/ㅁ/明
(*m)/1, bh/ㅂ/幷(*b)/2, m/ㅁ/明(*m)/7, v/ㅂ/幷(*b)/1, v/ㅂ/嚩(*?)/50, c/
ㅈ/精(*ts)/1, ś/시/書(*ɕ)/2, ṣ/ㅅ/生(*ʃ)/2, s/ㅅ/心(*s)/56, y/이/以(*j)/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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ㄹ/來(*l)/1’이 있는데 거의 모두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고 보
면 ‘a/아/月3(*iɤt)/4, a/아/歌1(*ɑ)/4, a/아/薛B(*ɰiᴇt)/2, a/아/曷1(*ɑt)/55,
a/​/曷1(*ɑt)/1, a/아/戈1(*ɑ)/8, a/아/末1(*ɑt)/4, a/아/寒1(*ɑn)/1, e/예/廢
3(*iai)/1, u/오/沒1(*ot)/2’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자음 음절 즉 ‘-r’의 표기 대응으로는 ‘-r/-ㄹ/囉(聲母*?)/63, -r/-ㄹ/哩
(聲母*?)/1, -r/-ㄹ/㗚(聲母*?)/6’가 있는데 예10의 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전반적으로 예16~예17의 한글과 한자 표기를 비교하여 보면 한글은 모
두 2음절로 표기되고 ‘-ㄹ’ 종성자음이 범자 ‘-r’과 대응하고 있지만 한자는
2음절 혹은 3음절로 표기하거나 심지어 중복 표기를 사용하는 등 다소 혼
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한글 표기는 한자의 표기법 혼란성
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의 특성에 따라 2음절 표기로 시종일관 정연하게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2.1.4 표기 유형(4)
본 절의 예는 복자음 음절이 연이어 나타나거나 혹은 한글, 한자가 범자
와의 대응이 불일치한 특이한 예들이다.
예18
1) sa-rva-rtha/살발타/薩㗚嚩[二合]囉佗[二合]/1 [S;1] [薩:心母 曷1韻*sɑt][㗚:*?][嚩*?]
[囉:*?][佗:透母 歌1韻*thɑ]
2) sa-rva-rtha/살발타/薩囉嚩[二合]囉他[二合]/2 [D;2] [薩:心母 曷1韻*sɑt][囉:*?][嚩*?]
[囉:*?][他:透母 歌1韻*thɑ]
3) tya-rthi-ka/딜텩가/窒剔迦/1 [Q;1] [窒125):端母 屑4韻*tet][剔:透母 錫4韻*thek]
[迦:見母 戈3韻*kiɑ]
4) ma-dhu/말도/沫度/1 [D;1] [沫:明母 末1韻*mɑt][度126):定母 模1韻*do]
125) “窒”는 중고음에서 端母 屑4韻*tet와 知母 質B韻*ʈɰit의 두 음가를 가지는데 자모
를 보면 端母가 적절하지만 운모를 보면 質B韻이 더 가까운 것으로 모순이 된다. 하
지만 자모를 우선 순위로 고려하여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할 것이다.
126) ‘度’는 중고음에서 定母 模1韻*do와 定母 鐸1韻*dɑk의 두 음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模1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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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a-ja/말​/沫惹/2 [D;1] [沫:明母 末1韻*mɑt][惹:日母 麻3韻*ȵia]
위 예18에서 먼저 1)번~2)번 예를 보면 범자는 모두 ‘sa-rva-rtha’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
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모두 ‘살발타’ 3개의 음
절로 되어 있어 범자와 대응시키면 ‘살/sa-r, va-r/발, 타/tha’이다. 하지만
한자는 ‘薩㗚嚩[二合]囉佗[二合]’ 혹은 ‘薩囉嚩[二合]囉他[二合]’ 5개의 글자로 표기되
고 있다. 여기에서는 한글의 3음절 표기가 한자의 5字 표기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a/사/薩, -r/-
ㄹ/㗚(聲母) 혹은 囉(聲母), va/바/嚩, -r/-ㄹ/囉(聲母), tha/타/佗’가 된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tya-rthi-ka’와 같이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음절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
류의 복자음이며, 세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은 ‘딜텩가’로 표기
하여 범자와 대응하면 ‘딜/tya-r, 텩/thi(-k), 가/ka’가 된다. 한글의 두 번째
음절 ‘텩’에서의 ‘-ㄱ’ 종성자음은 후행 범자 ‘k’ 자음의 중복표기가 된다.
이는 범자 ‘thi’가 후행 음절 ‘ka’의 자음 ‘k’의 영향을 받아 음성적으로
‘thi-k’로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자는 ‘窒剔迦’로 범자와의 대응이
‘tya-r/窒, thi(-k)/剔, ka/迦’가 된다. 두 번째 한자 ‘剔’은 *–k의 자음운미
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로 자음운미 *-k는 ‘k’의 중복 표기가 된다. 즉 한글
의 ‘-ㄱ’ 종성자음은 한자 *-k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그리고
한글 표기의 첫 번째 글자 ‘딜’의 모음은 ‘이’이지만 대응하는 범자는
‘tya-r’ 즉 모음과 대응하는 부분이 ‘ya’이다. 이 또한 한자 ‘窒’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같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한글의 대응은 음소 대
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번~5)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각각 ‘ma-dhu’, ‘ma-ja’로 모두 2개의 기
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들의 한글 표기를 보면 ‘말도’, ‘말​’
로 되어 있는데 대응 한자가 ‘沫度, 沫惹’로 첫 번째 한자가 * -t 자음운미
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이다. 한자 표기에서 입성운 글자는 개음절 범자
와의 대응이 가능하므로 예외 표기가 아니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개음절
범자와 종성자음의 한글과의 대응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예외이다. 이 같은
한글 표기의 예외는 입성운 한자의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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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에 대한 범-한-중 음소대응의 통계는 ‘ma/마/沫, -ø/-ㄹ/沫(*-t),
dhu/도/度’, ‘ma/마/沫, -ø/-ㄹ/沫(*-t), ja/​/惹’로 할 것이다.
위의 예들을 분석하여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ka/가/迦/1, tha/타/佗/1, tha타/他/2, ma/마/沫/3, va/바/嚩/3, ja/​/惹/2,
sa/사/薩/3, dhu/도/度/1
【폐음절】tya-r/Ø딜/窒/1, thi-(k)/Ø텩/剔/1
【자음음절】<종성자음> -ø/-ㄹ/沫(*-t)/3, -r/-ㄹ/㗚(聲母)/1, -r/-ㄹ/囉(聲母)/5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th/ㅌ/透(*th)/3, m/
ㅁ/明(*m)/3, v/ㅂ/嚩(*?)/3, j/ㅿ/日(*ȵ)/2, s/ㅅ/心(*s)/3, dh/ㄷ/定(*d)/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일부 통계에 무의미한 예들을 제외하
면 ‘a/아/戈3(*iɑ)/1, a/아/歌1(*ɑ)/3, a/아/末1(*ɑt)/3, a/아/曷1(*ɑt)/3, u/오/
模1(*o)/1’ 등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th/ㅌ/透(*th)/1’로 일
반대응과 일치하고 모음의 대응은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통계
에서 제외시켰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r/-ㄹ/屑4(*-t)/1’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표기 대응의 예는 ‘-r/-ㄹ/囉(聲母*?)/5, -r/-ㄹ
/㗚(聲母*?)/1’이 있다. ‘-ø/-ㄹ/沫(*-t)/3’은 범자 자음의 빈칸으로 음소대
응의 고찰에 큰 의미가 없으므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4.2.2 제1자음 ‘N’류
제1자음 ‘N’류의 복자음은 제1자음 ‘n, ṇ, ñ, ṅ’인 복자음 음절을 말한다.
아래는 제1자음의 유형에 따라 순서대로 살펴보겠다.
4.2.2.1 제1자음 ‘n’류 (1)
아래 예의 두 번째 범자 음절은 제1자음이 ‘n’인 복자음이고 ‘n+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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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i, n+Ce, n+Cu’의 음절 구조를 가진다. 이에 대응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19
1) ka-nta/건다/建跢/1 [D;1] [建:見母 元3韻*kiɤn][跢:端母 歌1韻*tɑ]
2) tha-nta/탄다/歎哆/1 [F;1] [歎:透母 寒1韻*thɑn][哆:端母 歌1韻*tɑ]
3) da-nta/난다/難多/1 [D;1] [難:泥母 寒1韻*nɑn][多:端母 歌1韻*tɑ]
4) ma-nta/만다/滿跢/4 [Q;4] [滿:明母 桓1韻*mɑn][跢:端母 歌1韻*tɑ]
5) ma-nta/만다/滿哆/2 [Q;2] [滿:明母 桓1韻*mɑn][哆:端母 歌1韻*tɑ]
6) ma-nta/만다/滿多/1 [Q;1] [滿:明母 桓1韻*mɑn][多:端母 歌1韻*tɑ]
7) ba-nta/만다/挽跢/1 [Q;1] [挽:明母 元3韻*miɤn][跢:端母 歌1韻*tɑ]
8) ma-nta/만다/万哆/1 [F;1] [万127):明母 元3韻*miɤn][哆:端母 歌1韻*tɑ]
9) bhya-nta/변다/便跢/1 [D;1] [便:幷母 仙A韻*biᴇn][跢:端母 歌1韻*tɑ]
10) ca-nta/산다/跢/1 [Q;1] [:Ø心母 刪2韻*sɣæn][跢:端母 歌1韻*tɑ]
11) śa-nta/션다/扇跢/1 [D;1] [扇:書母 仙3韻*ɕiᴇn][跢:端母 歌1韻*tɑ]
12) ci-nta/진다/震哆/1 [Q;1] [震:章母 眞3韻*ʨin][哆:端母 歌1韻*tɑ]
13) ga-nda/언나/彦拏/1 [D;1] [彦:疑母 仙B韻*ŋɰiᴇn][拏:娘母 麻2韻*ɳɣa]
14) bhi-nda/빈나/頻娜/1 [D;1] [頻:幷母 眞A韻*bin][娜:泥母 歌1韻*nɑ]
15) bhi-nda/빈나/枇娜/2 [Q;2] [Ø枇:幇母 脂A韻*pi][娜:泥母 歌1韻*nɑ]
16) chi-nda/친나/嚫娜/2 [Q;2] [嚫:初母 Ø臻3韻*tʂhɰin][娜:泥母 歌1韻*nɑ]
17) chi-nda/친나/寴娜/15 [D;15] [寴:淸母 眞3韻*tshin][娜:泥母 歌1韻*nɑ]
18) chi-nda/친나/嗔娜/2 [D;2] [嗔:昌母 眞3韻*ʨhin][娜:泥母 歌1韻*nɑ]
19) ga-ndha/언다/彦馱/1 [D;1] [彦:疑母 仙B韻*ŋɰiᴇn][馱:定母 歌1韻*dɑ]
20) la-ndha/란다/嬾馱/1 [D;1] [嬾:來母 寒1韻*lɑn][馱:定母 歌1韻*dɑ]
21) ma-ndha/만다/滿馱/8 [Q;3, D;5] [滿:明母 桓1韻*mɑn][馱:定母 歌1韻*dɑ]
22) ba-ndha/반다/畔馱/1 [S;1] [畔:Ø幷母 桓1韻*bɑn][馱:定母 歌1韻*dɑ]
23) pa-nna/반나/半曩/2 [D;2] [半:幇母 桓1韻*pɑn][曩:泥母 唐1韻*nɑŋ]
24) ki-nna/긴나/緊曩/1 [Q;1] [緊:見母 眞A韻*kin][曩:泥母 唐1韻*nɑŋ]
25) ki-nna/긴나/緊娜/1 [D;1] [緊:見母 眞A韻*kin][娜:泥母 歌1韻*nɑ]
26) śa-nti/션디/扇底/2 [Q;2] [扇:書母 仙3韻*ɕiᴇn][底:端母 齊4韻*tei]
27) ya-nti/연디/演底/2 [D;2] [演:以母 仙3韻*jiᴇn][底:端母 齊4韻*tei]
127) “万”은 중고음에서 明母 元3韻*miɤn과 明母 德1韻*m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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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ha-nti/한디/罕底/1 [D;1] [罕:曉母 寒1韻*hɑn][底:端母 齊4韻*tei]
29) na-ndi/난니/難你/1 [D;1] [難:泥母 寒1韻*nɑn][你:娘母 之3韻*ɳɨ]
30) na-ndī/난니/難膩/1 [D;1] [難:泥母 寒1韻*nɑn][膩:娘母 脂B韻*ɳɰi]
31) ma-nni/만니/滿你/1 [Q;1] [滿:明母 桓1韻*mɑn][你:娘母 之3韻*ɳɨ]
32) sa-nni/산니/散/1 [D;1] [散:心母 寒1韻*sɑn][:泥母 靑4韻*neŋ]
33) ma-nte/만뎨/滿帝/2 [Q;2] [滿:明母 桓1韻*mɑn][帝:端母 齊4韻*tei]
34) ya-nte/연뎨/演諦/2 [S;2] [演:以母 仙3韻*jiᴇn][諦:端母 齊4韻*tei]
35) na-nde/난녜/難祢/1 [D;1] [難:泥母 寒1韻*nɑn][祢:泥母 齊4韻*nei]
36) ma-ndhe/만뎨/滿弟/2 [Q;2] [滿:明母 桓1韻*mɑn][弟:定母 齊4韻*dei]
37) dya-ntu/뎐도/鈿覩/1 [D;1] [鈿:Ø定母 先4韻*dj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19에서 범자는 모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고 한글과 한자도 모
두 2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한글의 첫 음절은 모두 ‘-ㄴ’ 종성자음
을 가지고 있으며 범자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 ‘-n’과 대응하고
있다. 그리고 한자 표기도 첫 음절 한자가 *-n 자음운미를 가지는 陽聲韻
글자들로 범자 ‘-n’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은 앞서 제1자음이 ‘r’인
예15의 표기와 일치한다. 같은 방법으로 단자음을 단위로 음절 대응을 분
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tha-n/탄/歎/1, da-n/난/難/1, na-n/난/難/3, pa-n/반/半/2, ba-n/반/畔/1,
ba-n/만/挽/1, ma-n/만/滿/20, ma-n/만/万/1, ca-n/산//1, sa-n/산/散/1, ha-n/한/罕/1,
la-n/란/嬾/1, ki-n/긴/緊/2, bhi-n/빈/頻/1, bhi-n/빈/枇/2, ci-n/진/震/1, chi-n/친/嚫/2,
chi-n/친/寴/15, chi-n/친/嗔/2, ka-n/건/建/1, ga-n/언/彦/2, śa-n/션/扇/3, ya-n/연/演/4,
dya-n/뎐/鈿/1, bhya-n/변/便/1
【개음절】ta/다/跢/9, ta/다/多/2, ta/다/哆/5, ti/디/底/5, te/뎨/帝/2, te/뎨/諦/2, tu/도/
覩/1, da/나/拏/1, da/나/娜/22, di/니/你/1, di/니/膩/1, de/녜/祢/1, dha/다/馱/11, dhe/뎨/弟
/2, na/나/曩/3, na/나/娜/1, ni/니/你/1, ni/니//1
위의 예에서 ‘폐음절’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k/ㄱ/見(*k)/3, g/ㅇ/疑(*ŋ)/2, th/ㅌ/透(*th)/1, d/ㄴ/:泥(*n)/1, n/ㄴ/泥
(*n)/3, p/ㅂ/幇(*p)/2, b/ㅁ/明(*m)/1, bh/ㅂ/幷(*b)/2, m/ㅁ/明(*m)/21, c/
ㅈ/章(*ʨ)/1, ch/ㅊ/初(*tʂh)/2, ch/ㅊ/淸(*tsh)/15, ch/ㅊ/昌(*ʨh)/2, ś/시/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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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ɕ)/3, s/ㅅ/心(*s/1, h/ㅎ/曉(*h/1, y/이/以(*j/4, l/ㄹ/來(*l/1’로 대부분 일
반대응과 일치한다. 예외로는 22)번의 ‘畔’과 37)번의 ‘鈿’의 성모가 각각 전
탁음의 幷母*b와 定母*d인데 일반대응에 의하면 마땅히 유성유기음의 범
자 ‘bh, dh’와 대응하여야 하지만 유성음 범자 ‘b, d’와 대응하고 있다. 이는
범자의 오류일 수도 있고 중국어 번역에서의 오류일 수도 있다.
하지만 9)번의 ‘bhya-nta/변다/便跢/1’와 37)번의 ‘dya-ntu/뎐도/鈿覩/1’
에서 범자 자음 ‘y’의 대응은 각각 ‘y/이/先4(*-j-)/1, y/이/仙A(*-i-)/1’로
나타난다. 범자 ‘bhya, bya’는 ‘C+제2자음’류 복자음으로 제2자음이 ‘y’인 경
우 한글은 상향이중모음으로 표기하지만 한자는 二合으로 표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서는 한자는 각각 3등운 글자의 세음성 개음으로 대응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는 단순히 한자 표기의 경제성을 위한 것이므
로 예외 표기는 아니지만 음소대응의 고찰에 있어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으로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범자의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 ‘아’가 대응하는
것과 ‘어’가 대응하는 두 종류가 나타난다. ‘아’의 대응으로 ‘a/아/寒
1(*ɑn)/8, a/아/桓1(*ɑn)/23, a/아/元3(*iɤn)/2, a/아/刪2(*ɣæn)/1’가 있고,
‘어’의 대응으로 ‘a/어/元3(*iɤn)/1, a/어/仙B(*ɰiᴇn)/2, a/어/仙A(*iᴇn)/1, a/
어/仙3(*iᴇn)/7, a/어/先4(*jen)/1’가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제5장
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기타 ‘i’ 모음의 대응은 ‘i/이/眞A(*in)/3, i/이/眞3(*in)/18’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러나 16)번에서의 ‘嚫’은 造字로 중고음을 찾을 수 없다. 하지
만 부수를 제외한 ‘親’을 기준으로 하면 初母 臻3韻 *tʂhɰin이다. 初母는
범자의 유기음 ‘ch’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初母는 莊組의 자모로
‘ɰi’의 3등운 개음이 있는데 범자 ‘i’ 모음의 대응에 후설성 개음의 한자가
대응할 수 없다. 즉 후설성 3등운 개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이
며 아마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嚫’이란 새로운 한자를 만들어냈을 수도 있
을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寒1(*-n)/8, -n/-ㄴ/桓1(*ɑn)/23, -n/-ㄴ/刪
2(*ɣæn)/1, -n/-ㄴ/元3(*iɤn)/3, -n/-ㄴ/仙3(*iᴇn)/10, -n/-ㄴ/先4(*jen)/1,
-n/-ㄴ/眞3(*in)/21’이 있다. 그러나 15)번에서 한자 ‘枇’는 脂A韻*i의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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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글자이지만 대응하는 범자가 ‘bhi-n’으로 예외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간
혹 폐음절 범자와 개음절의 한자가 대응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자음운
미까지 고려하여 폐음절 범자에 어울리는 마땅한 1음절 한자를 찾을 수 없
어서 음성운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이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
고 ‘-ㄴ’ 종성자음으로 반영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이 ‘t/ㄷ/端(*t)/26, d/ㄴ/泥(*n)/23, dh/ㄷ/定
(*d)/13, n/ㄴ/泥(*n)/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a/아/歌
1(*ɑ)/50, a/아/麻2(*ɣa)/1, a/아/唐1(*ɑŋ)/3, i/이/之3(*ɨ)/2, i/이/脂B(*ɰi)/1,
e/예/齊4(*ei)/7, u/도/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2.2 제1자음 ‘n’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 ‘n’류 복자음의 예들이지만 앞서 예14에 비하여
보다 다양한 범자 음절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
를 보면 아래와 같다.
예20
1) sa-ntya/산댜/地野[二合]/1 [Q;1] [:心母 刪2韻*sɣæn][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2) ba-ntra/만​라/滿怛囉[二合]/1 [D;1] [滿:明母 桓1韻*mɑn][怛(聲母):端母*t][囉:*?]
3) kra-nte/​란뎨/羯囒[二合]諦/1 [S;1] [羯(聲母):見母*k][囒:*?][諦:端母 齊4韻*tei]
위의 예20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각각 ‘sa-ntya’와 ‘ba-ntra’이다.
이들의 두 번째 음절을 보면 ‘nty-’와 ‘ntr-’로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으
며 복자음 구조는 ‘n+C+y’와 ‘n+C+r’로 되어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
+C’류이고, 그 다음의 두 자음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에 속한다.
범자와 한글을 대응시키면 각각 ‘sa-n/산, tya/댜’와 ‘ba-n/만, tra/​라’
인데 첫 음절 ‘산, 만’은 ‘-ㄴ’ 종성자음이 복자음의 제1자음 ‘-n’과 대응한
다. 이에 한자도 각각 ‘ *sɣæn, 滿 *mɑn’으로 모두 *-n 자음운미의 글자
로 되어 있다. 두 번째 음절에서 ‘tya’는 제2자음이 ‘y’일 때 일반적인 상향
이중모음 표기를 따라 ‘댜’로 표기한 것이고, ‘tra’는 제2자음이 ‘r’일 때 일
반적인 ‘​’ 모음 첨가의 표기를 따라서 ‘​라’로 된 것이다. 한자 또한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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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이 ‘y’, ‘r’인 일반 표기를 따라 ‘地野[二合]’, ‘怛囉[二合]’로 나타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각각 ‘sa-n/산/, t/ㄷ/地(聲母), ya/야/野’와
‘ba-n/만/滿, t/​/怛(聲母), ra/라/囉’이다.
3)번의 ‘kra-nte’는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란뎨’로 되어 있는
데 첫 음절의 ‘​’는 ‘​’ 모음이 첨가된 것이고, ‘란’에서 ‘-ㄴ’ 종성자음은
제1자음 ‘-n’와 대응하는 것이다. 즉 첫 두 음절 ‘​란’은 두 가지 유형의
복자음 표기 방법이 함께 적용된 것이다. 한자는 ‘羯囒[二合]諦’로 되어 있는
데 첫 두 음절은 ‘二合’으로 2음절 표기가 적용되었고, 두 번째 음절 ‘囒’은
비록 造字이지만 부수를 제외한 ‘蘭 *lɑn’을 참고하면 *-n 자음운미가 있으
며 범자 ‘-n’과 대응한다. 즉 한자 표기도 각각 복자음 유형의 표기법을 함
께 적용하고 있다. 이들의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은 ‘k/​/羯(聲母)’,
‘ra-n/란/囒’, ‘te/뎨/諦’이 된다.
예21
1) ku-rma-ntu/굴만도/䓛口律挽[二合]覩/1 [D;1] [䓛:*?][口律:?[挽:明母 元3韻*miɤn]
[覩:端母 模1韻*to]
2) a-rha-nta/알한다/阿囉罕[二合]多/1 [D;1] [阿:影母 歌1韻*ʔɑ][囉:*?][罕:曉母 寒1韻*hɑn]
[多:端母 歌1韻*tɑ]
3) bhu-rva-ndha/볼반다/部囉畔[二合]馱/1 [S;1] [部:幷母 模1韻*bo][囉:*?][畔:幷母 桓1韻*bɑn]
[馱:定母 歌1韻*dɑ]
4) ga-ndha-rve/안달볘/巚達囉吠[二合]/1 [D;1] [巚128):疑母 元3韻*ŋiɤn][達:定母 曷1韻*dɑt]
[囉:*?][吠:幷母 廢3韻*biai]
5) ga-ndha-rva/안달바/火獻達嚩/1 [Q;1] [火獻:*?][達:定母 曷1韻*dɑt][嚩:*?]
위의 예2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모두 ‘제1자음+C’류 복자
음을 가진다.
한글 표기의 첫 음절 ‘굴, 알, 볼, 안’ 등의 ‘-ㄹ, -ㄴ’ 종성자음은 두 번
128) “巚”은 중고음에서 疑母 元3韻*ŋiɤn와, 疑母 仙B韻*ŋɰiᴇn의 두 가지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 122 -
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r, n’과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만, 한, 반, 달’
등은 세 번째 범자 음절의 제1자음 ‘n, r’과 대응한다. 구체적으로 범자와
한글은 각각 1)번 ‘ku-r/굴, ma-n/만, tu/도’, 2)번 ‘a-r/알, ha-n/한, ta/다’,
3)번 ‘bhu-r/볼, va-n/반, dha/다’, 4)번 ‘ga-n/안, dha-r/달, ve/볘’, 5)번
‘ga-n/안, dha-r/달, va/바’로 대응하여 매우 정연하다.
하지만 한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 표기에 있어서 자음운미의 표기방
법 혹은 二合의 2음절 표기 방법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위예 예에서 이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와 한자의 대응을 보면
1)번 ‘ku/䓛, rma-n/口律挽[二合], tu/도/覩’, 2)번 ‘a/阿, rha-n/囉罕[二合], ta/多’, 3)번
‘bhu/部, rva-n/囉畔[二合], dha/馱’, 4)번 ‘ga-n/巚, dha/達, rve/囉吠[二合]’, 5)번 ‘ga-n/
火獻, dha-r/達, va/嚩’이다. 특히 4)번을 보면 ‘達’의 자음운미 *-t와 후행하는
한자 ‘囉(聲母)’가 범자 ‘r’을 중복표기하고 있지만, 5)번에서 ‘達’의 *-t 자
음운미가 범자 ‘-r’과 대응하여 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22
1) ca-dre/잔​례/讚捺㘑[二合]/3 [Q;3] [讚:從母 寒1韻*dzɑn][捺(聲母):泥母*n][㘑:*?]
2) i-drī/인​리/印捺哩[二合]/1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哩:*?]
3) śa-nra/젼​라/戰捺囉[二合]/1 [S;1] [戰:Ø章母 仙3韻*ʨiᴇn][捺(聲母):泥母*n][囉:*?]
4) ī-nra/인​라/印捺囉[二合]/4 [Q;3, D;1] [印:眞A韻*in][捺(聲母):泥母*n][囉:*?]
5) ī-nri/인​리/印涅哩[二合]/1 [D;1] [印:眞A韻*in][涅(聲母):泥母*n][哩:*?]
6) ta-na/단나/單曩/2 [D;2] [單:端母 寒1韻*tɑn][曩:泥母 唐1韻*nɑŋ]
위의 예22에서 1)번~5)번의 범자 음절은 ‘ca-dre, i-drī, śa-nra, ī-nra,
ī-nri’로 첫 번째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이며
복자음의 유형은 ‘C+제2자음’류에 속한다. 그리고 1)번~2)번의 C는 유성음
의 ‘d’이고, 3)번~5)번은 비음의 ‘n’이다. 앞서 일반적인 음소대응의 표기에
서 유성음 범자 ‘d’는 한글과 한자 모두 비음과 대응하므로 여기에서도 ‘d’
와 ‘n’ 모두 비음으로 반영한다.
구체적으로 한글 표기를 보면 ‘잔​례, 인​리, 젼​라, 인​라, 인​리’
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 모음의 첨가로 각각 두 번
째 음절의 복자음 ‘dre, drī, nra, nra, nri’을 나타낸다. 하지만 첫 음절 ‘잔,
- 123 -
인, 젼’ 등은 모두 ‘-ㄴ’ 종성자음을 가져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등을
반영하기도 한다. 즉 한글에서도 중복 표기가 반영된 것이다. 범자와 한글
을 구체적으로 대응시키면 1)번 ‘ca(-n)/잔, dre/​례’, 2)번 ‘i(-n)/인, drī/​
리’, 3)번 ‘śa(-n)/젼, nra/​라’, ‘ī(-n)/인, nra/​라’, ‘ī(-n)/인, nri/​리’가
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讚捺㘑[二合], 印捺哩[二合], 戰捺囉[二合], 印捺囉[二合], 印涅
哩[二合]’로 되어 있는데 ‘二合’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복자음을 표기위한 것
이다. ‘二合’의 첫 글자 ‘捺(聲母)’ 혹은 ‘涅(聲母)’은 범자 ‘d, n’와 대응한다.
하지만 이에 첫 번째 음절 ‘讚, 印, 戰’ 등을 보면 모두 *-n 자음운미를 가
지고 있어 이들 또한 후행 음절의 첫 자음 ‘-d, -n’을 반영하고 있다. 즉
한자에서도 중복 표기된다.
앞선 고찰에서 한글은 일반적으로 한자의 중복 표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예외로 한자의 중복 표기를 그대로 반영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물론 기계적으로 한자의 영향을 받은 오류일수도
있겠지만 한국어의 진언 독송에서 음성적으로 ‘n’이 추가되어 발음되었을
지도 모른다.
6)번을 보면 범자가 ‘ta-n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있다. 하지만 한
글 표기는 ‘단나’로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이 후행 음절의 ‘n’ 자음을 중
복표기하고 있다. 이에 한자표기가 ‘單曩’로 되어 있어 첫 음절 ‘單’의 *-n
자음운미가 후행 범자 자음의 ‘n’을 중복표기하고 있다. 즉 여기에서도 한
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아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위의 예20~예22의 대응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
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ga-n/안/巚/1, ga-n/안/火獻/1, ta-(n)/단/單/2, ba-n/만/滿/1, ma-n/만/挽/1,
va-n/반/畔/1, ca(n)/잔/讚/3, śa(n)/젼/戰/1, sa-n/산//1, ha-n/한/罕/1, ra-n/란/囒/2,
dha-r/달/達/1, i(n)/인/印/6
【개음절】a/아/阿/1, ta/다/多/1, dha/다/馱/1, dha/다/達/1, na/나/曩/2, va/바/嚩/1,
ya/야/野/1, ra/라/囉/6, ri/리/哩/2, te/뎨/諦/2, ve/볘/吠/1, re/례/㘑/3, ku/구/䓛/1, tu/도/
覩/1, bhu/보/部/1
【자음음절】<‘​’음절> k/​/羯(聲母)/2, t/​/怛(聲母)/1, d/​/捺(聲母)/4, n/​/捺(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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母)/5, n/​/涅(聲母)/1 <초성자음> t/ㄷ/地(聲母)/1 <종성자음> r/-ㄹ/口律(聲母)/1, -r/-
ㄹ/囉(聲母)/3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g/ㅇ/疑(*ŋ)/1, t/ㄷ/端(*t)/1, dh/ㄷ
/定(*d)/1, b/ㅁ/明(*m)/1, m/ㅁ/明(*m)/1, v/ㅂ/幷(*b)/1, c/ㅈ/從(*dz)/1, s/
ㅅ/心(*s)/1, h/ㅎ/曉(*h)/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도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a/아/元3(*iɤn)/2, a/아/
寒1(*ɑn)/4, a/아/桓1(*ɑn)/2, a/아/曷1(*ɑt)/1, a/어/仙3(*iᴇn)/1, i/이/眞
A(*in)/6’ 등이 있으며 대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n/-ㄴ/桓1(*-n)/2, -n/-ㄴ/寒1(*-n)/1, -n/-ㄴ/刪
2(*-n)/1, -n/-ㄴ/元3(*-n)/2, -r/-ㄹ/曷1(*-t)/1’ 등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을 보면 ‘ø/ㅇ/影(*ʔ)/1, t/ㄷ/端(*t)/4, dh/ㄷ/
定(*d)/2, n/ㄴ/泥(*n)/2, bh/ㅂ/幷(*b)/1, v/ㅂ/嚩(*?)/1, v/ㅂ/幷(*b)/1, y/이
/以(*j)/1, r/ㄹ/囉(*?)/1, r/ㄹ/哩(*?)/2, r/ㄹ/㘑(*?)/3’ 등이 있으며 기본 음
절의 일반대응과 대부분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
등을 제외하여 보면 ‘a/아/歌1(*ɑ)/3, a/아/曷1(*ɑt)/1, a/아/唐1(*ɑŋ)/2, i/이/
哩(*?)/2, e/예/齊4(*ei)/2, e/예/廢3(*iai)/1, e/예/㘑(*?)/3, u/우/䓛(*?)/1, u/
오/模1(*o)/2’ 등이 있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k/ㄱ/見(*k)/2, t/ㄷ/端(*t)/1, t/
ㄷ/定(*d)/1, d/ㄴ/泥(*n)/4, n/ㄴ/泥(*n)/6’으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
치한다. 이외 종성 자음의 대응도 있는데 ‘-r/-ㄹ/口律(聲母)/1, -r/-ㄹ/囉
(聲母)/1’이다.
4.2.2.3 제1자음 ‘ṇ’류
다음은 제1자음이 권설음 비음 ‘ṇ’인 복자음을 가지는 범자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3
1) ka-ṇṭa/건타/建姹/2 [D;2] [建:見母 元3韻*kiɤn][姹:Ø徹母 麻2韻 *ʈhɣa]
2) ka-ṇṭha/간타/建姹/3 [S;3] [建:見母 元3韻*kiɤn][姹:徹母 麻2韻 *ʈhɣ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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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ka-ṇda/건나/建拏/1 [D;1] [建:見母 元3韻*kiɤn][拏:Ø娘母 麻2韻 *ɳɣa]
4) na-ṇda/난나/難拏/1 [D;1] [難:泥母 寒1韻*nɑn][拏:Ø娘母 麻2韻 *ɳɣa]
5) la-ṇda/란나/嬾娜/1 [G;1] [嬾:來母 寒1韻*lɑn][娜:泥母 歌1韻 *nɑ]
6) ma-ṇda/만나/滿拏/5 [Q;1] [滿:明母 桓1韻*mɑn][拏:Ø娘母 麻2韻 *ɳɣa]
7) ma-ṇda/만나/曼拏/1 [D;1] [曼:明母 桓1韻*mɑn][拏:Ø娘母 麻2韻 *ɳɣa]
8) pa-ṇda/반나/半拏/1 [D;1] [半:幇母 桓1韻*pɑn][拏:Ø娘母 麻2韻 *ɳɣa]
9) ca-ṇda/젼나/戰娜/1 [S;1] [戰:章母 仙3韻*ʨiᴇn][娜:泥母 歌1韻 *nɑ]
10) ya-ṇda/연나/演拏/2 [D;2] [演:以母 仙3韻*jiᴇn][拏:Ø娘母 麻2韻 *ɳɣa]
11) ma-ṇdha/만다/曼茶/1 [S;1] [曼:明母 桓1韻*mɑn][茶:Ø澄母 麻2韻 *ɖɣa]
19) gha-ṇṭi/건티/建致/1 [D;1] [建:見母 元3韻*kiɤn][致:知母 脂3韻*ʈi]
20) mu-ṇdī/문니/捫膩/1 [D;1] [捫:明母 魂1韻*mon][膩:Ø娘母 脂3韻*ɳi]
21) ca-ṇdi/잔니/讚抳/3 [Q;3] [讚:Ø從母 寒1韻*dzɑn][抳:Ø娘母 支3韻*ɳiᴇ̆]
22) rye-ṇda/련나/哩演[二合]娜/1 [G;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ᴇn][娜:泥母 歌1韻
*nɑ]
위의 예23을 보면 제1자음 ‘ṇ’의 복자음의 표기는 앞선 제1자음 ‘n’의 표
기와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즉 한글 표기에서 두 번째 복자음의 ‘-ṇ’ 자음
은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대응하고, 한자 역시 첫 글자의 *-n
자음운미와 대응한다.
1)번~21)번의 범자 음절에서의 첫 음절은 모두 기본 개음절이지만 마지
막 22)번은 ‘rye-ṇda’로 첫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
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음절이다. 사실 첫 음절 ‘rye’을 ‘제1자음+C’에
서 제1자음이 ‘r’인 복자음 음절로 볼 수 있겠지만 이에 대한 일반 표기는
‘-ㄹ’ 종성자음 ‘r’ 자음의 대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
기는 ‘련’ 즉 상향이중모음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 표기에 속한다. 22)번의 한글 표기는 ‘련나’이고 한자는 ‘哩演[二合]娜’이
다. 이에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rye-ṇ/련, da/나’이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
은 ‘r/哩, ye-ṇ/演, da/娜’로 차이를 보인다. 이들을 좀더 세분화하여 범-한
-중 대응을 구할 수 있는데 ‘r/ㄹ/哩(聲母), ye-ṇ/연/演, da/나/娜’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시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ka-ṇ/간/建/3, ka-ṇ/건/建/3, gha-ṇ/건/Ø建/1, na-ṇ/난/難/1, pa-ṇ/반/半/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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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ṇ/만/滿/5, ma-ṇ/만/曼/2, ca-ṇ/젼/戰/1, ca-ṇ/잔/讚/3, ya-ṇ/연/演/2, la-ṇ/란/嬾/1,
ye-ṇ/Ø연/演/1, mu-ṇ/문/捫/1
【개음절】ṭa/타/姹/2, ṭha/타/姹/3, da/나/拏/11, da/나/娜/3, dha/다/茶/1, di/니/膩/1,
di/니/抳/3, ṭi/티/致/1
【자음음절】<초성자음> r/ㄹ/哩(聲母)/1
위의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6, n/ㄴ/泥(*n)/1,
p/ㅂ/幇(*p)/1, m/ㅁ/明(*m)/8, c/ㅈ/章(*ʨ)/1, y/이/以(*j)/3, l/ㄹ/來(*l)/1’로
대부분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a/아/元3(*iɤn)/3, a/아/
寒1(*ɑn)/5, a/아/桓1(*ɑn)/8, a/어/元3(*iɤn)/4, a/어/仙3(*iᴇn)/3, u/우/魂
1(*on)/1’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ṇ/-ㄴ/元
3(*-n)/7, -ṇ/-ㄴ/寒1(*-n)/5, -ṇ/-ㄴ/桓1(*-n)/8, -ṇ/-ㄴ/仙3(*-n)/3, -ṇ/-
ㄴ/魂1(*-n)/1’이 된다.
‘개음절’의 예에서 자음의 대응은 ‘d/ㄴ/泥(*n)/3, ṭ/ㅌ/知(*ʈ)/1, ṭh/ㅌ/徹
(*ʈh)/3’이며 모음의 대응은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ɑ)/3, i/이/
支3(*iᴇ ̆)/3, i/이/脂3(*i)/2’가 있는데, 모두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 ‘r/ㄹ/哩(*?)/1’이 있다.
4.2.2.4 제1자음 ‘ñ’류
다음은 제1자음이 구개성 비음의 ‘ñ’인 복자음 음절에 대해 보겠다. 한글
과 한자의 대응은 아래와 같다.
예24
1) ka-ñca/건자/謇左/1 [D;1] [謇:見母 仙B韻*kɰiᴇn][左:精母 歌1韻*tsɑ]
2) pa-ñca/반자/半左/3 [D;3] [半:幇母 桓1韻*pɑn][左:精母 歌1韻*tsɑ]
3) na-ñca/난자/難左/4 [Q;2, D;2] [難:泥母 寒1韻*nɑn][左:精母 歌1韻*tsɑ]
4) na-ñca/난자/難者/1 [D;1] [難:泥母 寒1韻*nɑn][者:章母 麻3韻*ʨia]
5) na-ñja/난​/難惹/1 [Q;1] [難:泥母 寒1韻*nɑn][惹:日母 麻3韻*ȵia]
6) bha-ñja/반​/畔惹/2 [Q;1] [畔:幷母 桓1韻*bɑn][惹:日母 麻3韻*ȵia]
7) hma-ñca/​만자/賀滿[二合]左/1 [D;1] [賀(聲母):匣母*ɦ][滿:明母桓1韻*mɑn][左:精母歌1韻*tsɑ]
- 127 -
8) dma-ñja/​만​/訥曼[二合]惹/1 [S;1] [訥(聲母):泥母*n][曼:明母桓1韻*mɑn][惹:日母麻3韻*ȵia]
위의 예24를 보면 구개성 비음의 ‘-ñ’의 한글과 한자 표기가 앞선 ‘-n,
-ṇ’와 같음을 볼 수 있다. 한글 첫 음절의 ‘-ㄴ’ 종성자음과 한자의 *-n 자
음운미가 범자 자음 ‘-ñ’와 대응한다.
1)번~6)번은 범자 첫 음절이 기본 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복자음 음절
이다. 7)번~8)번은 ‘hma-ñca, dma-ñj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
자음 음절이고 두 번째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이에 한글은 ‘​’
모음 첨가의 표기와 ‘-ㄴ’ 종성자음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만자, ​만
자’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 또한 二合의 2음절과 *-n 자음운미의 표기를
함께 적용하여 ‘賀滿[二合]左, 訥曼[二合]惹’로 표기하였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
은 ‘h/​/賀, ma-ñ/만/滿, ca/자/左’, ‘d/​/訥, ma-ñ/만/曼, ja/​/惹’이다.
위의 예들을 각각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n/ㄴ/泥*n/6, p/ㅂ
/幇*p/3, bh/ㅂ/幷*b/2, m/ㅁ/明*m/2’로 기본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 ‘a/아/寒1(*ɑn)/6, a/아/桓1(*ɑn)/7’ 역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a/어/仙B(*ɰiᴇn)/1’의 대응이 있는데 1)번 ‘ka-ñca/건자/謇左’의 예에
서 나타난 것이다. 즉 같은 범자 모음 ‘a’에 한글 모음의 대응이 ‘아’도 있
고 ‘어’도 있는 것이다. 종성 자음의 대응으로는 ‘-ñ/-ㄴ/寒1(*-n)/6, -ñ/-
ㄴ/桓1(*-n)/7, -ñ/-ㄴ/仙B(*-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c/ㅈ/精(*ts)/9, c/ㅈ/章(*ʨ)/1, j/ㅿ/日
(*ȵ)/4’이고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9, ca/자/麻3(*ia)/5’이며 기본 음
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음은 제1자음이 연구개 비음인 ‘ṅ’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와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25
1) tya-ṅga/​​아/底孕[二合]誐/1 [D;1]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ɨŋ][誐:疑母 歌1韻*ŋɑ]
2) su-ṅa/​​아/素誐/1 [D;1] [素:心母 模1韻*so][誐:疑母 歌1韻*ŋɑ]
위의 예25에서 사실 진정한 ‘ṅ+C’류 복자음은 1)번 예뿐이다. 1)번의 범
자 음절은 ‘tya-ṅga’로 첫 번째 음절이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이다.
한글 표기는 ‘​​아’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은 ‘tya-ṅ/​​, ga/아’이
다. 범자 자음 ‘-ṅ’와 한글 종성자음 ‘-ㆁ’가 대응한다. 한자는 ‘底孕[二合]誐’로
되어 있고 범자와의 대응은 ‘tya-ṅ/底孕[二合], ga/誐’이다. 범-한-중의 대응을
보면 ‘t/ㄷ/底(聲母), ya-ṅ/잉/孕, ga/아/誐’가 된다. 여기에서 ‘ya-ṅ/잉/孕’을
보면 한글의 ‘이’ 모음이 범자의 ‘ya’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는 한자 ‘孕’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중국어 번역에서 범자 ‘ya’ 대응에 한자 ‘孕 *jɨŋ’ 즉
모음이 다른 한자를 사용하게 된 것은 아마 완전 일치한 음가의 한자를 찾
을 수 없어 비슷한 음가의 한자로 대체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의 ‘이’
모음은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음소 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2)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su-ṅa’로 사실상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한글이 ‘​​아’로 표기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을 복자음 표기법에 따라
‘su-ṅ/송, a/아’로 대응시킬 수도 있겠지만, 한자를 보면 범자와 ‘su/素 *so,
ṅa/誐 *ŋɑ’로 대응한다. 즉 두 번째 음절의 한글 ‘아’는 자음이 ø가 아닌,
범자 ṅ와 한자 *ŋ가 대응하는 꼭지가 달린 ‘ㆁ’의 ‘​’일 것이다. 다시 정리
하여 범-한-중의 대응은 마땅히 ‘su/소/素, ṅa/​/誐’이어야 한다. 실제 진
언 표기에서 ‘소’에 ‘-ㅇ’ 종성자음이 추가되어 ‘송’으로 반영된 것은 후행
음절 ‘​’의 영향 때문일 것이다. 이는 마치 중세한국어에서 ‘鯉魚’가 마땅
히 ‘이​’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발음은 ‘잉어’로 반영된 것과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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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위의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g/ㅇ/疑(*ŋ)/1, ṅ/ㅇ/疑(*ŋ)/1, s/ㅅ/
心(*s)/1’이다. 이 중 ‘ṅ/ㅇ/疑(*ŋ)/1’의 예는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 않는
예이고 기타 대응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2,
u/오/模1(*o)/1’로 여전히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을 보면 초성 자음의 대응은 ‘y/이/以(*j)/1’이고 종성 자음의 대
응은 ‘-ṅ/-ㅇ/蒸3(*-ŋ)/1’이며 모음의 대응은 제외시킨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t/ㄷ/端(*t)/1’이다.
4.2.3 제1자음 ‘T’류
4.2.3.1 표기 유형 (1)
다음은 제1자음이 ‘T’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의 예이며 ‘T’ 자음에는 ‘t’
와 ‘d’가 있지만 실제로 제1자음이 ‘t’인 음절의 예는 1개만 보인다. 다른
예들은 모두 ‘d’자음의 예들이다.
예26
1) ci-tta/짇다/喞跢/9 [Q;1, D;8] [喞129):精母 質3韻*tsit][跢:端母 歌1韻*tɑ]
2) bu-ddha/몯다/沒馱/13 [Q;2, D;10] [沒:明母 沒1韻*mot][馱:定母 歌1韻*dɑ]
3) si-ddha/싣다/悉馱/5 [S;3, D;2] [悉:心母 質3韻*sit][馱:定母 歌1韻*dɑ]
4) si-ddhi/싣디/悉地/1 [S;1]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
5) bu-ddhi/몯디/沒地/2 [D;2] [沒:明母 沒1韻*mot][地:定母 脂3韻*di]
129) “喞”은 중고음에서 精組 質3韻*tsit와 精組 職3韻*tsik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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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i-ddhe/싣뎨/悉弟/5 [Q;5] [悉:心母 質3韻*sit][弟:定母 齊4韻*dei]
7) śo-ddhe/슏뎨/秫第/12 [Q;12] [秫:船母 術3韻*ʑuit][第:定母 齊4韻*dei]
8) śo-ddhe/슏뎨/秫弟/9 [F;8, D;1][秫:船母 術3韻*ʑuit][弟:定母 齊4韻*dei]
9) śo-ddhe/슏뎨/戌弟/3 [F;3] [戌:Ø心母 術3韻*suit][弟:定母 齊4韻*dei]
10) śu-ddhe/슏뎨/秫第/1 [D;1] [秫:船母 術3韻*ʑuit][第:定母 齊4韻*dei]
위의 예26에서 1)번의 ‘ci-tta’에서만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제1자음이
‘t’이고 나머지 2)번~10)번 예들은 ‘bu-ddha, si-ddha, si-ddha, si-ddhi,
bu-ddhi, si-ddhe, śo-ddhe, śo-ddhe, śu-ddhe’로 두 번째 음절의 복자음에
서의 제1자음은 ‘d’이다. 그런데 제1자음 ‘t’의 후행 자음은 ‘t’이고, 제1자음
‘d’의 후행 자음이 모두 ‘dh’라는 특징을 가진다. 즉 설음의 제1자음은 대개
같은 조음위치의 자음이 온다.
한글과 한자의 표기방법은 앞선 제1자음 ‘r’, ‘N’과 같으므로, 여기에서는
보태어 설명하지 않겠다. 다만 한글 표기에서 범자 ‘-d’ 자음 대응에 ‘-ㄷ’
종성자음이 대응하고 있고, 한자는 *-t 자음운미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범자 ‘-r’ 자음과의 대응에서도 사용되어
있다. 이는 중국어에서 범자 ‘-d’와 ‘-r’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
문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글은 범자 ‘-d’ 대응에 ‘-ㄷ’ 종성자음을,
‘-r’ 대응에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한 더욱 상세한 설명
은 본고 제5장의 5.2.3.1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또 다른 범자 음절의 유형의 예에 대해 보겠다.
예27
1) si-ddhya/싣댜/悉地野[二合]/4 [Q;4] [悉:心母 質3韻*sit][地:定母 脂3韻*di][野:以母 麻3韻*jia]
2) bu-ddhya/몯댜/沒地野[二合]/6 [S;2, Q;4] [沒:明母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麻3韻*jia]
3) si-ddha-rthe/싣달뎨/悉馱㗚替[二合]/1 [S;1] [悉:心母 質3韻*sit][馱:定母 歌1韻*dɑ]
[㗚(聲母):*?][替:透母 齊4韻*thei]
4) si-ddhya-ntu/싣뎐도/悉鈿覩/1 [Q;1] [悉:心母 質3韻*sit][鈿:定母 先4韻*den][覩:端母 模1韻*to]
위의 예27에서 먼저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i-ddhya’,
‘bu-ddhya’로 두 번째 음절이 ‘d+C+y’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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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첫 두 자음은 ‘제1자음+C’류 복자음이 되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자음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 된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싣댜’, ‘몯댜’
로 범자와의 대응은 ‘si-d/싣, dhya/댜’, ‘bu-d/몯, dhya/댜’이다. 범자 ‘dhya’의
대응에서 한글은 ‘댜’로 나타나고 한자는 ‘地野[二合]’로 대응하고 있는데 이
는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2자음이 ‘y’인 경우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
다. 이들의 범-한-중 음절 대응을 ‘si-d/싣/悉, dh/ㄷ/地, ya/야/野’, ‘bu-d/몯/沒,
dh/ㄷ/地, ya/야/野’이다.
3)번~4)번에서 범자 음절은 각각 ‘si-ddha-rthe’, ‘si-ddhya-ntu’로 3개의
음절이다. 첫 번째 음절은 개음절이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음절은 ‘제1자음
+C’류 복자음 음절이다. 특히 4)번의 두 번째 음절은 ‘d+C+y’의 삼중 복자
음이다. 이들을 표기하고 있는 한글은 ‘싣달뎨, 싣뎐도’로 되어 있는데 범자
와의 대응은 ‘si-d/싣, dha-r/달, the/뎨’, ‘si-d/싣, dhya-n/뎐, tu/도’이다.
한자 표기는 ‘悉馱㗚替[二合]’, ‘悉鈿覩’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 대응하면
‘si-d/悉, dha/馱, r/㗚(聲母), the/替’, ‘si-d/悉, dhya-n/鈿, tu/覩’이다. 한글
과 한자 표기의 차이에 의하여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i-d/싣/悉, dha/
다/馱, -r/-ㄹ/㗚(聲母), the/뎨/替’, ‘si-d/싣/悉, dhya-n/뎐/鈿, tu/도/覩’이
다.
위의 예26~예27의 대응들을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ta/다/跢/9, dha/다/馱/19, ya/야/野/12, dhi/디/地/3, the/Ø뎨/替/1, dhe/뎨/弟
/35, tu/도/覩/1
【폐음절】ci-t/짇/喞/9, bu-d/몯/沒/23, si-d/싣/悉/17, śo-d/슏/戌/3, śo-d/슏/秫/21,
śu-d/슏/秫/1, dhya-n/Ø뎐/鈿/1
【자음음절】<초성자음> dh/ㄷ/地(聲母)/12 <종성자음> -r/-ㄹ/㗚(聲母)/1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t/ㄷ/端(*t)/20, dh/
ㄷ/定(*d)/57, y/이/以(*j)/12’의 대부분 예들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3)번에서 ‘the/뎨/替’가 있는데 범자 ‘th’와 한자 ‘替(透母 *th)’ 대응
의 한글은 마땅히 유기음의 ‘ㅌ’가 예상되지만 ‘ㄷ’ 자음으로 나타나고 있
다. ‘ㄷ’와 ‘ㅌ’가 혼용 현상에 대하여 본고 제5장의 5.2.1.1절 내용을 참고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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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모음의 대응은 대부분 ‘a/아/歌1韻*dɑ]/28, i/이/脂3韻*di]/3, e/예/齊4韻
*dei]/36, u/오/模1韻*t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보면 ‘c/ㅈ/精(*ts)/9, b/ㅁ/明
(*m)/23, s/ㅅ/心(*s)/17, ś/시/船(*ʑ)/22, dh/ㄷ/定(*d)/1’ 등 대부분의 예들
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예외로 4)번에서 ‘dhya-n/뎐/鈿’가 있는데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모음이 ‘어’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범자 ‘ya-n’
대응에 한자 ‘鈿 (先4韻 *den)’을 사용하면서 한글이 한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역시 음소대응의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이외 모음의 대응은 ‘i/이/質3(*it)/26, u/오/沒1(*ot)/23, o/우/術
3(*uit)/24, u/오/術3(*uit)/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t/-ㄷ/質3(*it)/26, -d/-ㄷ/沒1(*ot)/23, -d/-ㄷ/術3(*uit)/27, -n/-ㄴ/先
4(*jen)/1’로 되어 있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dh/ㄷ/定(*d)/12’가 있고, 종
성자음의 대응에서는 ‘-r/-ㄹ/㗚(聲母 *?)/1’이 있다.
4.2.3.2 표기 유형 (2)
다음은 ‘T+C’류 복자음 음절 관련하여 보다 특이한 대응 현상을 보여주
는 예들에 대해 볼 것이다.
예28
1) mu-ddha/모다/冒馱/1 [F;1] [冒:明母 豪1韻*mɑu][馱:定母 歌1韻*dɑ]
2) sa-ddha/삳다/娑馱/1 [S;1] [娑:心母 歌1韻*sɑ][馱:定母 歌1韻*dɑ]
3) mu-ddha/몯다/母馱/1 [F;1] [母:明母 侯1韻*məu][馱:定母 歌1韻*dɑ]
4) mu-tha/몯다/沒馱/1 [Q;1] [沒:明母 沒1韻*mot][馱:定母 歌1韻*dɑ]
5) bu-ddhya/모댜/沒地野[二合]/2 [G;1] [沒:明母 沒1韻*mot][地(聲母):定母*d][野:以母 麻3韻*jia]
6) mu-ddhya/몯댜/母地也[二合]/2 [F;2] [母:明母 侯1韻*məu][地(聲母):定母*d][也:以母 麻3韻*jia]
먼저 1)번~3)번의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이 ‘mu-ddha, sa-ddha, mu-dd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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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첫 음절은 기본 개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
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를 보면 ‘모다, 삳다, 몯다’로 되어 있는데 특히
1)번의 ‘모다’에서 ‘모’는 종성자음 없이 ‘모/mu-d’로 대응한다. 이들의 하자
표기를 보면 ‘冒馱, 娑馱, 母馱’로 첫 글자가 모두 陰聲韻 글자로 범자와
‘mu-d/冒, sa-d/娑, mu-d/母’의 대응이 된다. 이는 중국어 번역에서 원순
모음과 *-t 자음운미가 동시에 구비된 한자를 찾기 어려었거나 혹은 범자
의 ‘-d’를 생략하여 표기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1)번에서의 한글 표기 ‘모’
는 한자 ‘冒’의 영향을 받아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았을 것이고, 2)번과 3)
번의 ‘삳’과 ‘몯’은 각각 한자 ‘娑’, ‘母’의 영향을 받지 않고 직접 범자음
‘sa-d, mu-d’을 따랐을 것이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mu-tha’로 2개의 기본 개음절이다. 그러나 한
글은 ‘몯다’로 표기되어 ‘-ㄷ’ 종성자음이 중복 표기로 나타난다. 한자 표기
를 보면 ‘沒馱’, 즉 첫 글자 ‘沒’는 비록 *-t 자음운미의 입성운 글자이지만
개음절 범자 ‘mu’에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은 일반대응에서도 자주 볼 수
있다. 한글 ‘몯’의 ‘-ㄷ’ 종성자음은 진언의 독송음의 영향일 수도 있겠지만
한자 ‘沒’의 *-t 자음운미의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외 두 번째 범자 음절 ‘tha’는 한글의 일반 표기에서 ‘타’이고 한자는
透母이어야 하는데, 한글은 ‘다’이고 한자는 ‘馱’ 즉 定母 *d 글자으로 예외
표기이다. 일반대응에서 한글 ‘ㄷ’와 한자 定母 *d는 범자 ‘dha’와 대응한
다. 범자 ‘tha’는 아마 범자 ‘dha’ 혹은 ‘ddha’의 잘못된 전승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5)번~6)번의 범자는 ‘bu-ddhya’, ‘mu-ddhya’로 두 번째 음절
이 ‘d+C+y’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bu-d/모/沒,
dhya/댜/地野[二合]’, ‘mu-d/몯/母, dhya/댜/地也[二合]’이다. 여기서 첫 음절의
대응을 보면 5)번에서 범자 ‘bu-d’ 대응에 한자 ‘沒 *mot’이 사용되었지만
한글은 ‘모’ 즉 종성자음이 반영되지 않는다. 6)번에서는 범자 ‘mu-d’ 대응
에 한자가 ‘母 *məu’ 즉 자음운미가 없는 글자로 반영되어 있고 한글이
‘몯’ 즉 ‘-ㄷ’ 종성자음이 반영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분리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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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음절】tha/다/馱/1, dha/다/馱/3, mu/모/冒/1, ya/야/野/1, ya/야/也/1
【폐음절】sa-d/삳/娑/1, mu-d/몯/母/2, bu-d/모/沒/1, mu(-d)/몯/沒/1
【자음음절】<초성자음> dh/ㄷ/地(聲母)/2
‘개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3, m/ㅁ/明(*m)/1, y/이/以
(*j)/2’이고 모음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고 ‘a/아/歌1(*ɑ)/4,
u/오/豪1(*ɑu)/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 자음의 대응은 ‘s/ㅅ/心(*ɑ)/1, m/ㅁ/明(*m)/3, b/ㅁ/
明(*m)/1’과 모음의 대응은 ‘a/아/歌1(*ɑ)/1, u/오/侯1(*əu)/2, u/오/沒
1(*ot)/2’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종성 자음의 대응은 한글
표기와 한자 표기의 불규칙 대응이므로 제외시켰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dh/ㄷ/定(*d)/2’이다.
4.2.4 제1자음 ‘S’류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은 제1자음이 ‘s, ṣ, ś’인 복자음을 모두 포함한다.
제1자음의 종류에 따라 분류하여 살펴보겠다.
4.2.4.1 제1자음 ‘s’류 (1)
아래는 제1자음 ‘s’류 복자음 음절의 한글 및 한자 표기의 예이다.
예29
1) sta/​/娑怛[二合]/3 [D;3] [娑(聲母):心母*s][怛:端母 曷1韻*tɑt]
2) sta/​/娑跢[二合]/3 [D;3] [娑(聲母):心母*s][跢:端母 歌1韻*tɑ]
3) sta/​/娑多[二合]/2 [D;2] [娑(聲母):心母*s][多:端母 歌1韻*tɑ]
4) sti/​/娑底[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端母 Ø齊4韻*tei]
5) stu/​/窣堵[二合]/1 [G;1] [窣(聲母):心母*s][堵130)端母 模1韻*to]
6) stu/​/窣覩[二合]/1 [D;1] [窣(聲母):心母*s][覩:端母 模1韻*to]
130) “堵”는 중고음에서 端母 模1韻*to와 章母 麻3韻*ʨia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한다.
- 135 -
7) spha/​/瑟破[二合]/1 [F;1][瑟(聲母):生母*ʃ][破:滂母 戈1韻*phɑ]
8) spho/​/塞普[二合]/1 [Q;1] [塞(聲母)131):心母*s][普:滂母 模1韻*pho]
9) spho/​/瑟普[二合]/1 [F;1] [瑟(聲母):生母*ʃ][普:滂母 模1韻*pho]
10) spho/​/薩普[二合]/1 [S;1] [薩(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11) spho/​/娑普[二合]/1 [D;1] [娑(聲母):心母*s][普:滂母 模1韻*pho]
위의 예29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t-, sph-’ 복자음의 1음절로 되어 있
다. 이에 대한 한글 음절은 합용병서 ‘ㅼ, ㅽ’로 된 1음절로 표기되어 있고,
한자는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sta/​, sti/
​, stu/​, spha/​, spho/​’로 되어 있고, 범자와 한자의 대응은 ‘sta/娑怛
[二合], sta/娑跢[二合], stu/窣覩[二合], spha/瑟破[二合], spho/塞普[二合], spho/薩普[二
合]’ 등으로 되어 있다. 이들을 범-한-중으로 대응시키려면 더 세분화하여
분리하여야 한다. 즉 ‘s/ㅅ/娑(聲母), ta/다/怛’, ‘s/ㅅ/娑(聲母), ta/다/跢’, ‘s/
ㅅ/窣(聲母), tu/도/覩’, ‘s/ㅅ/瑟(聲母), pha/바/破’, ‘s/ㅅ/塞(聲母), pho/보/
普’, ‘s/ㅅ/薩(聲母), pho/보/普’ 등이 된다.
이와 같이 단자음을 단위로 분류하여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10, s/ㅅ/窣(聲母)/2, s/ㅅ/塞(聲母)/1, s/ㅅ/薩
(聲母)/1, s/ㅅ/瑟(聲母)/2
【개음절】ta/다/怛/3, ta/다/跢/3, ta/다/多/2, tu/도/堵/1, tu/도/覩/1, ti/디/底/1, pha/바
/破/1, pho/보/普/4
먼저 ‘자음음절’에서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자음의 대응에서 ‘s/ㅅ/心
(*s)/16’이 대부분 차지하며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일
부 한자에서 生母 *ʃ의 ‘瑟’이 사용되는데, 예외에 속한다.
‘개음절’을 보면 자음의 대응에서 ‘t/ㄷ/端(*t)/11, ph/ㅂ/滂(*ph)/5’가 있
으며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특히 한글 초성 ‘ㅂ’를 보면 유기
음의 범자 ‘ph’와 한자 자모 滂母 *ph와 대응하고 있는데 이 또한 기본음
절의 대응과 같다(본고 제3장 3.1.1.4의 내용을 참고). 관련된 한국어 음운
131)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咍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
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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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에 대한 분석은 본고 제5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모음의 대응을 보면 ‘a/아/歌1(*ɑ)/5, a/아/曷1(*ɑt)/3, a/아/戈1(*ɑ)/1, u/
오/模1(*o)/2, o/오/模1(*o)/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4.2.4.2 제1자음 ‘s’류 (2)
아래는 여전히 제1자음이 ‘s’인 복자음이지만 한글과 한자 표기가 보다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예들이다.
예30
1) stya/​/娑底也[三合]/1 [Q;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也:以母 麻3韻*jia]
2) stra/​라/薩怛囉[三合]/2 [D;2] [薩(聲母):心母*s][怛(聲母):端母*t][囉:*?]
3) sti-rbha/​​바/娑底[二合]囉婆[二合]/1 [D;1] [娑(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幷母 戈1韻*bɑ]
4) sti-rbha/​​바/悉底[二合]囉婆[二合]/1 [D;1] [悉(聲母):心母*s][底(聲母):端母*t][囉:*?]
[婆:幷母 戈1韻*bɑ]
5) skṛ/​리/塞訖哩[三合]/8 [Q;3, D;5] [塞(聲母):心母*s][訖(聲母):見母*k][哩:*?]
6) sva-pna/​​나/娑嚩[二合]跛曩[二合]/1 [Q;1][娑(聲母):心母*s][嚩:*?][跛(聲母):幇母*p][曩:泥母唐1韻*nɑŋ]
위의 예30에서 먼저 1)번~2)번의 범자 음절을 보면 ‘stya, stra’ 즉
‘s+C+y’, ‘s+C+r’의 삼중 복자음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s’를 제외하
면 1)번 범자는 ‘tya’가 되며 한글의 일반표기에 따르면 ‘댜’가 된다. ‘s+tya’
의 결합으로 ‘ㅅ+댜’가 되어 ‘​’로 나타난 것이다. 마찬가지로 2)번 범자는
‘s’를 제외하면 ‘tra’가 되고 일반표기에 따르면 ‘​라’가 되고 ‘ㅅ’와 결합하
여 ‘​라’가 된 것이다. 이러한 결합은 반드시 ‘ㅅ’ 합용병서가 자음군으로
발음되어야만 가능하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娑底也[三合], 薩怛囉[三合]’ 즉 三合의 3음절 표기
로 되어 있다. 이는 三重 복자음의 범자는 1음절이고 이에 대응하는 한자
는 3개의 글자이므로 ‘三合’이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첫 두 음절은 모두
聲母만 대응하여 ‘s/娑(聲母), t/底(聲母), ya/也’와 ‘s/薩(聲母), t/怛(聲母),
ra/囉’가 된다. 이들을 범-한-중의 대응으로 보려면 한글을 더욱 세분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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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s/ㅅ/娑(聲母), t/ㄷ/底(聲母), ya/야/也’와 ‘s/ㅅ/薩(聲母), t/ㄷ/怛
(聲母), ra/라/囉’가 된다.
3)번~4)번 예의 범자 음절은 모두 ‘sti-rbha’로 되어 있는데 첫 음절 범
자는 ‘s+C’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범자는 ‘r+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모두 ‘​​바’로 표기되어 있어 첫 번째 복자음을 합용병서 ‘ㅼ’로 표기하였
고, 두 번째 복자음의 ‘r’ 자음을 ‘-ㄹ’ 종성자음과 대응시켰다. 이에 한자는
각각 ‘娑底[二合]囉婆[二合]’, ‘悉底[二合]囉婆[二合]’로 두 개의 二合 표기를 사용한다.
이 두 표기는 비록 첫 번째 한자 ‘娑’와 ‘悉’의 차이가 있지만 聲母만 대응
에 참여하고 모두 心母 *s에 속하므로 사실은 같은 표기에 속한다. 한글은
합용병서를 사용하여 2개의 음절로도 표기가 가능하지만, 한자는 4개의 글
자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한글 표기가 한자에 비하여 훨씬 경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들을 범-한-중 대응은 ‘s/ㅅ/娑(聲母), ti/디/底, -r/-ㄹ/囉(聲
母), bha/바/婆’이다.
5)번의 범자 음절은 ‘skṛ’ 즉 ‘s+C’류 복자음과 마다 ‘ṛ’가 결합한 것으로
한글은 ‘​리’로 표기되어 있다. 마다 ‘ṛ’는 음절 결합에서 모음의 역할을
하며 범자 ‘skṛ’는 1음절로 한자는 ‘塞訖哩[三合]’ 즉 三合 3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s/ㅅ/塞(聲母), k/ㄱ/訖(聲母), ṛ/리/哩’가 된
다.
마지막으로 6)번의 범자를 보면 ‘sva-pna’로 두 개의 ‘C+제2자음’류 복
자음으로 되어 있다. ‘C+제2자음’류 복자음의 일반적인 표기에 의하면 ‘sva’
는 ‘​바/​​’로 표기하여야 하고, ‘pna’는 ‘​나’로 표기하여야 한다. 한자
역시 일반 표기에 따라 두 개의 ‘二合’인 ‘娑嚩[二合]跛曩[二合]’으로 표기하였
다. 하지만 여기에서의 한글 표기는 ‘​​나’ 즉 ‘제1자음+C’류 복자음의 표기
법을 사용하였다. ‘-ㅂ’ 종성자음은 두 번째 범자 음절의 자음 ‘p’와 대응한
다. 물론 이러한 표기는 ‘​’ 모음 추가법보다 훨씬 경제적이다. 이들의 범-
한-중 음절은 ‘s/ㅅ/娑(聲母), va/바/嚩, -p/-ㅂ/跛(聲母), na/나/曩’가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같은 유형의 범자 음절이지만 서로 다른 한글 표기
법이 사용된 예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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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1
1) ska-nda/​간나/塞謇[二合]娜/1 [D;1] [塞(聲母)132):心母*s][謇:見母 仙B韻*kɰiᴇn][娜:泥母 歌1韻
*nɑ]
2) ska-nda/​건나/塞謇[二合]娜/1 [D;1] [塞(聲母):心母*s]謇:見母仙B韻*kɰiᴇn][娜:泥母歌1韻*nɑ]
위의 예31에서 범자 음절은 모두 ‘ska-nda’로 첫 음절은 ‘s+C’류 복자음
이고 두 번째 음절은 ‘n+C’류 복자음이다. 첫 번째 음절의 ‘s+C’류 복자음
은 앞선 고찰의 일반적인 표기에 따르면 한글은 마땅히 ‘ㅅ’계 합용병서가
나타나야 하지만 5)번 ‘​간나’, 6)번 ‘​건나’로 ‘​’ 첨가의 표기가 사용되
고 있다. 두 번째 복자음 음절의 표기는 일반적인 표기를 따라 ‘-ㄴ’ 종성
자음이 대응한다. 그리고 특이한 점은 범자 ‘ka-n’에 대응하는 한글이 하나
는 ‘간’, 다른 하나는 ‘건’이라는 점이다. 한자는 모두 ‘塞謇[二合]娜’로 되어 있
어 이들의 범-한-중 대응은 5)번 ‘s/​/塞(聲母), ka-n/간/謇, da/나/娜’, 6)
번 ‘s/​/塞(聲母), ka-n/건/謇, da/나/娜’가 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3, s/ㅅ/薩(聲母)/2, s/ㅅ/悉(聲母)/1, t/ㄷ/底(聲
母)/1 <‘​’음절> s/​/塞(聲母)/10, k/​/訖(聲母)/8, t/​/怛(聲母)/2 <종성자음> -r/-ㄹ/
囉(聲母)/2, -p/-ㅂ/跛(聲母)/1
【개음절】da/나/娜/2, na/나/曩/1, bha/바/婆/2, va/바/嚩/1, ya/야/也/1, ra/라/囉/2, ti/
디/底/2, ṛ/리/哩/8
【폐음절】ka-n/간/謇/1, ka-n/건/謇/1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와 <‘​’음절> 표기에서 한글 초성의 대응
을 보면 ‘k/ㄱ/見(*k)/8, s/ㅅ/心(*s)/16, t/ㄷ/端(*t)/3’가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한글 종성자음의 대응에 ‘-r/-ㄹ/囉(*?)/2’가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d/ㄴ/泥(*n)/2, n/ㄴ/泥(*n)/1, bh/ㅂ/幷
(*b)/2, v/ㅂ/嚩(*?)/1, y/이/以(*j)/1, r/ㄹ/囉(*?)/2, t/ㄷ/端(*t)/2, ṛ/리/哩
(*?)/8’, 중성의 대응은 ‘a/아/歌1(*ɑ)/2, a/아/戈1(*ɑ)/4, a/아/唐1(*ɑŋ)/1’로
132) “塞”는 중고음에서 心母 咍1韻*səi와 心母 德1韻*sək의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
기에서는 자모만 취하므로 어느 음가든 상관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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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 역시 초성의 대응인 ‘k/ㄱ/見(*k)/2’가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
만 중성의 대응에서 ‘a/아/仙B(*ɰiᴇn)/1’와 ‘a/어/仙B(*ɰiᴇn)/1’가 있는데
범자 ‘a’ 모음에 대응하는 한글 중성이 ‘아’ 혹은 ‘어’가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음운적 설명은 본고 제5장의 5.2.2.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외
종성의 대응으로 ‘-n/-ㄴ/仙B(*ɰiᴇn)/2, -p/-ㅂ/幇(*p)/1’가 있다.
4.2.4.3 제1자음 ‘ṣ’류 (1)
다음은 제1자음이 ‘ṣ’인 복자음을 보겠다. 한글과 한자 표기를 함께 보면
아래와 같다.
예32
1) ṣṭa/​/瑟吒[二合]/22 [G;1, Q;9; D;11, F;2]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ʈɣa]
2) ṣṭa/​/瑟姹[二合]/1 [D;1] [瑟(聲母):生母*ʃ][姹:Ø徹母 麻2韻*ʈhɣa]
3) ṣṭi/​/瑟恥[二合]/3 [Q;3] [瑟(聲母):生母*ʃ][恥:Ø徹母 之3韻*ʈhɨ]
4) ṣṭi/​/瑟耻[二合]/3 [D;3] [瑟(聲母):生母*ʃ][耻:Ø徹母 之3韻*ʈhɨ]
5) ṣṭai/​/瑟[二合]/1 [D;1] [瑟(聲母):生母*ʃ][:*?]
6) ṣṭha/​/瑟吒[二合]/2 [S;1, G;1] [瑟(聲母):生母*ʃ][吒:知母 麻2韻*ʈɣa]
7) ṣṭhi/​/瑟底[二合]/5 [F;5] [瑟(聲母):生母*ʃ][底:Ø端母 齊4韻*tei]
8) ṣṇi//瑟抳[二合]/9 [D;8, F;1] [瑟(聲母):生母*ʃ][抳:娘母 支3韻*ɳiᴇ̆]
9) ṣpa/​/澀跛[二合]/1 [D;1] [澀(聲母):生母*ʃ][跛133):幇母 戈1韻*pɑ]
10) ṣṭra/​라/瑟吒囉[三合]/1 [Q;1] [瑟(聲母):生母*ʃ][吒:Ø知母 麻2韻*ʈɣa][囉:*?]
11) ṣpre/​례/澀必㘑[三合]/1 [D;1] [澀(聲母):生母*ʃ][必(聲母):幇母*p][㘑:*?]
위의 예32에서 1)번~5)번의 범자는 ‘ṣṭa, ṣṭi, ṣṭai’이고, 6)번~7)번의 범자
는 ‘ṣṭha, ṣṭhi’인데 이들 복자음의 차이는 유기성의 유무에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ṣ’의 후행자음이 ‘ṭ’이고 다른 하나는 ‘ṭh’이다. 한글 표기는 1)번~2)
번에서는 ‘​’, 3)번~4)번에서는 ‘​’, 5)번에서는 ‘​’로 하였다. 모두 같은
133) ‘跛’는 중고음에서 幇母 戈1韻*pɑ와 幇母 支B韻*pɰiᴇ ̆ 두 음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
기에서는 전자의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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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ṣṭ-’의 복자음이지만 ‘ㅼ’ 혹은 ‘’ 두 가지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다. 그런
데 중세한국어 자료에서는 ‘’의 합용병서 표기를 찾을 수 없으므로 비교
적 특이한 표기이다. ‘ㅼ’와 함께 같은 범자 ‘ṣṭ-’을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음성적으로 이 두 음이 서로 매우 유사하였을 것이다. 6)번~7)번을 보
면 범자 ‘ṣṭh-’에 대해 한글이 ‘​, ​’로 대응하는데, 합용병서 ‘ㅼ’이 사용
되었다. 즉 ‘ㄷ’가 ‘ṭh’와 대응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음운적인 분석은 제5
장의 5.2.1.1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이에 한자 표기를 보면 1)번~5)번에서 ‘ṣṭ-’의 ‘ṭ’ 대응에 1)번은 知母 *ʈ,
2)번~4)번은 徹母 *ʈh를 사용하고 있다. 1)번 예의 출현 횟수가 22회로 제
일 많아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다. 徹母는 유기음 자모로 음가의 차이가
있어 예외이긴 하지만 7회가 되고 ‘姹, 恥(耻)’ 등 여러 글자로 나타나므로
단순한 예외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음 6)번~7)번을 보면 복자음 ‘ṣṭh-’에서
‘ṭh’의 대응에 한자가 知母 *ʈ 혹은 端母 *t를 사용하고 있다. 端母는 한자
운모의 대응과의 결합에 의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예외로 처리해야 한
다. 知母 *ʈ는 범자 ‘ṭh’의 표기에도 사용된다. 전반적으로 ‘ṭ’ 대응에 知母
*ʈ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대응이라 할 수 있겠지만, ‘ṭ’와 ‘ṭh’의 유기성 차이
를 명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8)번의 범자는 ‘ṣṇi’이고 한글은 ‘’로 되어 있다. 중세한국어에서 ‘ㅻ’의
합용병서는 자주 사용되는 표기가 아니다. ‘​​’의 용례 1개가 보일 뿐이
다. 하지만 진언 표기는 외국어 표기이기 때문에 ‘ㅻ’의 사용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9)번의 범자는 ‘ṣpa’이고 한글은 ‘​’로 되어있다. 앞서 4.1.3절에서의
‘C+v’류 복자음의 한글 표기에서, ‘sva’가 대부분 ‘​바, ​​’로 표기되지만
일부 ‘​’의 표기도 있음을 보았다. 범자 ‘ṣpa’와 ‘sva’는 형태도 음가도 비
슷하지만 복자음 유형이 다르다. 전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고, 후자는
‘C+제2자음’류 복자음이다. 전자의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합용병서 표기이
고, 후자 복자음류의 일반표기는 ‘​’ 모음 첨가의 2음절 표기이다. 하지만
텍스트 전반에서 범자 ‘ṣpa’의 출현률은 매우 낮고, 반대로 ‘sva’의 출현률
은 매우 높다. 음가의 유사성과 합용병서 표기의 경제성 등 때문에 ‘sva’의
한글 표기에 ‘​’의 예외 표기가 여러 차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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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10)번~11)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ṣṭra, ṣpre’로 되어 있고 모
두 ‘s+C+r’의 삼중 복자음을 가지고 있다. 한글은 첫 두 자음을 합용병서로
표기하고, 두 번째 자음과 세 번째 자음 사이에 ‘​’ 모음을 첨가하면서 ‘​
라, ​례’로 표기하여 2음절로 나타난다. 한자는 ‘瑟吒囉[三合], 澀必㘑[三合]’의
三合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중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 1음절이며 1음절 범
자 표기에 사용되는 한자가 3개이므로 三合이 되는 것이다. 이들의 범-한-
중 대응을 세분화하여 보면 ‘ㅼ/ṣṭ, 라/ra’와 ‘ㅽ/ṣp, 례/re’이다. 이들의 범자
와의 대응은 ‘ṣ/ㅅ/瑟(聲母), ṭ/​/吒(聲母), ra/라/囉’와 ‘ṣ/ㅅ/澀(聲母), p/​/
必(聲母), re/례/㘑’이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의 음절대응으로 다시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ṣ/ㅅ/瑟/44, ṣ/ㅅ/澀/2 <‘​’음절> ṭ/​/吒/1, p/​/必/1
【개음절】ṭa/다/吒/22, ṭa/다/姹/1, ṭai/​//1, ṭha/다/吒/2, ṭhi/디/底/5, ṇi/니/抳/9,
pa/바/跛/1, ra/라/囉/1, re/례/㘑/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한글 초성의 대응은 ‘ṣ/ㅅ/生(*ʃ)/46, ṭ/ㄷ/知
(*ʈ)/1, p/​/幇(*p)/1’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ṭ/ㄷ/知(*ʈ)/22, ṇ/ㄴ/娘(*ɳ)/9, p/ㅂ/幇
(*p)/1, r/ㄹ/囉(*?)/1, r/ㄹ/㘑(*?)/1’ 등으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ṭ,
ṭh’에 있어 보다 혼란스러운 예들이 있는데 즉 ‘ṭ/ㄷ/徹(*ʈh)/1’은 범자와 한
글은 무기음이지만 한자는 유기음이고, ‘ṭh/ㄷ/知(*ʈ)/2’는 한글과 한자는 무
기음이지만 범자는 유기음이다. 이외 ‘ṭh/ㄷ/端(*t)/5’가 있는데 권설음 범자
대응의 한자는 마땅히 知系 글자를 사용하여야 하는데 端系 글자가 쓰이는
것이다. 이는 한자 운모와 결합에서 제약에 의한 것이므로 통계에서 제외
시킬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범자와 한글만 보아도 범자는 유기음이지만
한글은 무기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한글의 ‘ㄷ’는 범자와 한자
의 유기성과 무기성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개음절’의 모음의 대응 가운데 한자 자모의 제약에 의한 것과 통
계에 무의미한 예를 제외하면 ‘a/아/戈1(*ɑ)/1, i/이/支3(*iᴇ ̆)/9’이다. 이 또한
기본 음절의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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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4 제1자음 ‘ṣ’류 (2)
다음은 여전히 제1자음이 ‘ṣ’인 복자음의 범자 음절이지만 기타 표기의
예이다.
예33
1) ṣda/​나/瑟拏[二合]/1 [D;1] [瑟(聲母):生母*ʃ][拏:Ø娘母 麻2韻*ɳɣa]
2) ṣṇi/​니/瑟抳[二合]/1 [D;1] [瑟(聲母):生母*ʃ][抳:娘母 支3韻*ɳiᴇ̆]
3) kṛ-ṣṇa/​릿나/訖哩[二合]瑟拏[二合]/1 [S;1] [訖(聲母):見母*k][哩:*?][瑟(聲母):生母*ʃ]
[拏:娘母 麻2韻*ɳɣa]
4) vi-ṣṇo/밋노/尾瑟努[二合]/1 [Q;1] [尾:明母 微3韻*mɨi][瑟(聲母):生母*ʃ][努:Ø泥母 模1韻*no]
5) pu-ṣṭi/봇티/補瑟置[二合]/1 [Q;1] [補:幇母 模1韻*po][瑟(聲母):生母*ʃ][置:知母 之3韻*ʈɨ]
위의 예33에서 먼저 1)번부터 4)번까지 범자의 복자음 음절을 보면 ‘ṣda,
ṣṇi, ṣṇa, ṣṇo, ṣṭi’가 있는데 이에 한글 표기는 ‘​나, ​니, (​)릿나, 밋노,
봇티’로 되어 있다. 즉 1)번~2)번은 ‘​’ 모음 첨가의 표기방법을 사용하였
고, 3)번~5)번은 ‘-ㅅ’ 종성자음으로 범자 자음 ‘ṣ’를 표기하였다. 한자 표기는
앞서 예32의 일반 표기와 일치한다. 예32에서 한글의 일반 표기는 즉 제1자음이
‘ṣ’일 경우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한다. 즉 여기서 한글의 표기는 기타 표기법과
혼용한 예가 된다.
위의 예들에 대한 고찰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 단위의 대응으로 분리하면 아
래와 같다.
【개음절】ṭi/티/置/1, ṇa/나/拏/1, ṇi/니/抳/1, ṇo/노/努/1, da/나/拏/1, pu/보/補/1, vi/미/尾
/1
【자음음절】<‘​’음절> k/​/訖/1, ṣ/​/瑟/2 <‘리’음절> ṛ/리/哩/1 <종성자음> -ṣ/-
ㅅ/瑟(聲母)/3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ṭ/ㅌ/知(*ʈ)/1, ṇ/ㄴ/娘(*ɳ)/11,
p/ㅂ/幇(*p)/1, v/ㅁ/明(*m)/1’, 중성모음의 대응은 ‘i/이/支3(*iᴇ̆)/1, i/이/之
3(*ɨ)/1, o/오/模1(*o)/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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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k/ㄱ/見(*k)/1, ṣ/ㅅ/生(*ʃ)/2, ṛ/리/
哩(*?)/1’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ṣ/-ㅅ/生(*ʃ)/3’이다.
4.2.4.5 제1자음 ‘ś’류
다음은 제1자음이 ‘ś’인 복자음의 예이다.
예34
1) śpai/​볘/涩閉[二合]/1 [D;1] [澀(聲母):生母*ʃ][閉134):幇母 齊4韻*pei]
2) sci/지/室旨[二合]/1 [D;1] [室(聲母):書母*ɕ][旨:章母 脂3韻*ʨi]
위의 예34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음절은 ‘śpai’인데 제1자음이 ‘ś’ 자
음이다. 일반대응에 의하면 범자 자음 ‘ś’ 대응에 마땅히 한글은 ‘시’, 한자
자모는 書母가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한글은 ‘ㅅ’, 한자는 生
母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일반대응에서 범자 ‘ṣ’와 대응한다. 즉 범자의 제1
자음 ‘ś’는 ‘ṣ’의 잘못된 전승이 아닐까 생각된다. 물론 중국어 번역에서 ‘ś’
를 청각적으로 ‘ṣ’로 판단하여 잘못 번역하여 한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2)번의 범자는 ‘sci’로 제1자음이 ‘s’이다. 하지만 이에 대응하는 한글 자
음은 ‘시’, 한자는 書母이다. 한글과 한자 표기에 따르면 일반대응에서의 범
자 자음은 마땅히 ‘ś’이어야 한다. 즉 제1자음이 비록 ‘s’이지만 실제로는 ‘ś’
가 되어야 할 것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범자 제1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
가 된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Øś/​/涩(聲母)/1, Øs//室(聲母)/1
【개음절】pai/볘/Ø閉/1, ci/지/旨/1
위의 ‘자음음절’에서의 자음의 대응은 모두 예외대응이다. ‘개음절’을 보
134) ‘閉’는 중고음에서 幇母 齊4韻*pei와 幇母 屑4韻*pet의 두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
는 첫 번째 음가를 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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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초성자음의 대응에서의 ‘p/ㅂ/幇(*p)/1, c/ㅈ/章(*ʨ)/1’이, 중성모음의 대
응에서의 ‘i/이/脂3(*i)/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다만 일부 ‘ai/예/齊
4(*ei)/1’의 기본 개음절에서도 이와 같은 대응이 있긴 하지만 ‘ai’ 대응의
한글 ‘예’ 모음 표기는 대부분 한자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
대응에서 한자 齊4韻이 대응하는 범자 모음은 ‘e’이므로 ‘ai’는 예외로 처리
되어야 할 것이다. 한글의 ‘예’는 齊4韻의 영향을 받아서 범자 ‘e’ 모음 표
기에 사용하는 ‘예’가 표기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표기의 비율이 낮지 않은
데 이는 범자 모음 ‘e’가 長音이고 ‘ai’가 ‘e’와 상대적으로 장단음의 관계를
가지면서 음성적인 차이에 대해 민감하지 않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4.2.5 제1자음 ‘k’류
4.2.5.1 표기 유형 (1)
제1자음이 ‘k’류인 복자음 가운데 먼저 ‘kṣ-’류 자음에 대해 보겠다. ‘kṣ-’
는 형태적으로 보아 ‘제1자음+C’류의 복자음으로 분류가 된다. ‘kṣ-’는 기타
복자음에 비하여 출현률이 비교적 높다.
예35
1) kṣa/​사/乞灑[二合]/12 [D;12] [乞(聲母):Ø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2) ra-kṣa/락사/囉乞灑[二合]/6 [D;6] [囉:*?][乞(聲母):Ø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3) ra-kṣa/락사/囉乞察[二合]/3 [D;3] [囉:*?][乞(聲母):Ø溪母*kh][察:Ø初母 鎋2韻*tʂhɣæt]
4) ra-kṣa/락사/囉葛叉[二合]/1 [S;1] [囉:*?][葛(聲母):見母*k][叉135):Ø初母 麻2韻*tʂhɣa]
5) ri-kṣa/릭사/哩乞曬[二合]/1 [D;1] [哩:*?][乞(聲母):Ø溪母*kh][曬:生母 佳2韻*ʃɣɛ]
6) na-kṣa/낙사/諾乞察[二合]/2 [D;2] [諾:泥母鐸1韻*nɑk][乞(聲母):Ø溪母*kh][察:Ø初母鎋2韻*tʂhɣæt]
7) bha-kṣa/박사/薄乞灑[二合]/1 [D;1] [薄:幷母鐸1韻*bɑ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8) pa-kṣa/박사/薄乞灑[二合]/1 [Q;1] [薄:Ø幷母鐸1韻*bɑ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9) ya-kṣa/약사/藥乞灑[二合]/3 [D;3] [以母藥3韻*jiak][乞(聲母):Ø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10) sra-kṣa/​락사/娑囉[二合]乞灑[二合]/1 [G;1] [娑(聲母):心母*s][囉:*?][乞(聲母):Ø溪母*kh]
135) “叉”은 중고음에서 初母 麻2韻*tʂhɣa과 初母 佳2韻*tʂhɣɛ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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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灑:生母 麻2韻*ʃɣa]
위의 예35에서 1)번 예는 ‘kṣa’ 1개의 범자 음절인 반면, 2)번~10)번은
‘ra-kṣa, ri-kṣa, na-kṣa, bha-kṣa, pa-kṣa, ya-kṣa, sra-kṣa’ 등 2개의 음절
로 되어 있다.
한글 표기를 보면 1)번에서는 ‘​사’ 등 ‘​’ 모음이 첨가 되는 표기 방
법을 사용하고 있고, 2)번에서는 ‘-ㄱ’ 종성자음으로 제1자음 ‘k’를 대응시
키고 있다. 한자는 차이 없이 모두 ‘二合’으로 표기된다. 다만 범자 ‘k’가 중
복 표기되는 경우와 아닌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2)번~5)번 첫 번째 한
가는 ‘囉, 哩’ 등 음성운 글자이고, 6)번~9)번의 첫 번째 한자는 ‘諾, 薄’ 등
입성운 글자이다. 입성운 글자의 자음운미 *-k는 후행하는 한자 ‘乞’의 성모
와 함께 범자 ‘k’를 중복 표기한다. 10)번에서 범자는 ‘sra-kṣa’로 첫 음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다. 이에
한글은 ‘​락사’로 표기되어 있으며 이들의 범-한-중의 대응은 ‘s/​/娑(聲
母), ra/라/囉, -k/-ㄱ/乞(聲母), ṣa/사/灑’로 된다.
위의 분석을 바탕으로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na/나/諾/2, pa/바/薄/1, bha/바/薄/1, ṣa/사/灑/24, ṣa/사/察/5, ṣa/사/叉/1,
ṣa/사/曬/1, ya/야/藥/3, ra/라/囉/11, ri/리/哩/1
【자음음절】<초성자음> k/​/乞(聲母)/12, s/​/娑(聲母)/1 <종성자음> -k/-ㄱ/乞(聲
母)/18, -k/-ㄱ/葛(聲母)/1
먼저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을 보면 ‘n/ㄴ/泥(*n)/2, bh/ㅂ/幷(*b)/1,
ṣ/ㅅ/生(*ʃ)/25, y/이/以(*j)/3, r/ㄹ/囉(*?)/11, r/리/哩(*?)/1’이 있는데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중성 모음의 대응의 경우,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서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鐸1(*ɑk)/4’만 유효하며 일반대
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을 보면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s/ㅅ/心(*s)/1’이 있으며 종성자
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이 있다.
4.2.5.2 표기 유형 (2)
- 146 -
다음은 제1자음이 ‘k’류 복자음이지만 ‘kṣ-’가 아닌 기타 범자 음절에 대
해 보겠다.
예36
1) yu-kdha/욕다/欲馱/1 [S;1] [欲:以母 燭3韻*jiʊk][馱:定母 歌1韻*dɑ]
2) mu-kta/목다/目哆/1 [S;1] [目:明母 屋3韻*miuk][哆:端母 歌1韻*tɑ]
3) ka-kku/​​구/兢矩/1 [G;1] [兢:見母 蒸3韻*kɨŋ][矩:見母 虞3韻*kiʊ]
4) ṣi-kte/​​뎨/色訖帝[二合]/3 [Q;3] [色:生母 職3韻*ʃɰiək][訖(聲母):見母*k]
[帝:端母 齊4韻*tei]
5) mya-kga/먁아/藐蘖/1 [D;1] [藐:明母 覺2韻*mɣɔk][蘖:疑母 薛B韻*ŋɰiᴇt]
6) mya-kpra/먁​라/藐鉢囉[二合]/1 [D;1] [藐:明母 覺2韻*mɣɔk][鉢(聲母):幇母*p][囉:*?]
위의 예36에서 1)번~2)번을 보면 범자 음절은 ‘yu-kdha, mu-k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욕다, 목다’로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음 ‘k’와 대응하
고 있다. 한자 표기는 ‘欲馱, 目哆’이고 첫 글자는 ‘欲, 目’으로 모두 *-k
자음운미가 있고 범자의 복자음 제1자음 ‘k’를 표기한다.
3)번의 범자는 ‘ka-kku’이고 한글은 ‘긍구’로 되어 있다. 한글의 ‘-ㅇ’ 종
성자음이 범자 자음 ‘k’와 대응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k’의 대응의
경우는 마땅히 ‘극’이 되어야 하는데 ‘긍’으로 되어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兢 見母 蒸3韻 *kɨŋ’으로 되어 있다. 즉 한글의 ‘-ㅇ’ 종
성자음은 한자의 자음운미 *-ŋ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한자는 무엇 때문에
‘-k’ 자음을 *-ŋ으로 번역하였을까. 이는 중국어번역에서 청각적으로 범자
‘kku’의 첫 자음 ‘k’가 후행 자음 ‘k’의 영향에 의하여 이화되어 ‘ŋ’으로 들
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4)번의 범자는 ‘ṣi-kte’이며 한글은 ‘​​뎨’로 표기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범자 ‘i’ 모음에 대하여 한글 중성이 ‘​’로 대응되어 있다. 한자는 ‘色訖帝
[二合]’로 되어 있으며 ‘色’의 자음운미 *-k와 ‘訖(聲母)’가 범자 자음 ‘k’가 중
복 표기되어 있다. ‘色’의 중세한국어 한자음이 ‘​​’이므로 한글의 ‘​’ 모음
은 한국 한자음의 영향이 아닐까 생각된다. 따라서 중성모음 ‘​’와 범자 ‘i’
의 대응은 예외로 처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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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6)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mya-kga, mya-kpra’로 되어 있다. 이들
의 첫 번째 음절은 모두 ‘C+제2자음’류의 복자음이고 두 번째 음절은 5)번
이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6)번은 ‘k+C+r’의 삼중 복자음이다. 이들의
범-한-중 대응을 보면 5)번은 ‘mya-k/먁/藐, ga/아/蘖’이고, 6)번은
‘mya-k/먁/藐, p/​/鉢, ra/라囉’이다.
다음은 기타 일부 특이한 대응의 표기 예이다.
예37
1) mu-kta/목다/穆訖[二合]得多[二合]/2 [D;2] [穆:明母 屋3韻*miuk][訖(聲母):見母*k]
[得(聲母):端母*t][多(韻母):歌1韻*ɑ]
2) mu-kha/목카/目佉/2 [S;2] [目:明母 屋3韻*miuk][佉:溪母 戈3韻*khiɑ]
3) du-ke/녹켸/耨契/1 [Q;1] [耨:泥母 沃1韻*nok][契:溪母 齊4韻*khei]
4) mu-ke/목켸/穆企/1 [Q;1] [穆:明母 屋3韻*miuk][企:溪母 支B韻*khɰiᴇ̆]
위의 예37에서 1)번을 보면 범자는 ‘mu-kta’로 되어 있고 한글은 ‘목다’
로, 앞선 예36의 2)번 예와 같다. 즉 한글의 ‘-ㄱ’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자
음 ‘k’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표기의 경우, 예36의 2)번에서 한자는 ‘目
哆’이지만 여기에서는 2개의 ‘二合’ 즉 ‘穆訖[二合]得多[二合]’로 되어 있다. ‘二
合’은 하나의 범자 음절을 표기하는 것으로 마땅히 ‘mu/穆訖[二合], kta/得多
[二合]’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음가대응으로 보면 ‘訖’은 범자 ‘k’와 대응해야
하고, ‘得’은 ‘t’와, ‘多’는 ‘a’와 대응해야 할 것이다. 범-한-중으로 대응을
시키면 ‘mu/모/穆, -k/-ㄱ/訖(聲母), t/ㄷ/得(聲母), a/아/多(韻母)’가 된다.
이와 같이 한자가 극히 비경제인 표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원인
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산스크리
트 원어의 범자 텍스트가 원래는 이 보다 복잡한 형태가 아니었을까 생각
된다.
2)번~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차례대로 ‘mu-kha, du-ke, mu-ke’로 되
어 있다. 모두 2개의 기본 개음절로 구성되어 있어 복자음이 없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목카, 녹켸, 목켸’로, 첫 음절에 모두 ‘-ㄱ’ 종성자음이 있어
복자음의 대응으로 반영된다. 이들의 한자를 보면 ‘目佉, 耨契, 穆企’이므로
이것들은 첫 글자가 모두 *-k 자음운미를 가지는 입성운 글자들인데, 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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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한글과 같이 중복 표기가 되어 있다.
한글 ‘-ㄱ’ 종성자음의 후행 자음은 모두 ‘ㅋ’자음으로 되어 있다. 한자의
두 번째 글자는 모두 溪母 *kh이다. 이들이 표기하는 범자 자음은 마땅히
‘kkh-’가 되어야 한다. 하지만 범자 음절은 복자음이 없고 2)번의 두 번째
음절의 자음은 ‘kh’이고, 3)번~4)번은 ‘k’이다. 이는 범자 텍스트의 전승과정
에서의 오류이거나 혹은 중국어 번역을 진행할 당시 음성적으로 ‘k’ 혹은
‘ḥ’ 자음이 첨가되어 들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ḥ’자음은 폐음절에 나타나며
‘-ㄱ’ 종성자음과 *-k 자음운미와 대응하기도 하고 두 음절 사이에 첨가되
어 나타나기도 한다. 첨가에 대한 내용은 아래의 4.3.2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별로 분리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개음절】a/아/多(韻母)/2, kha/카/佉/2, ga/아/蘖/1, ta/다/哆/1, dha/다/馱/1, ra/라/囉
/1, Øke/켸/契/2, Øke/켸/企/1, te/뎨/帝/3, ku/구/矩/1, mu/모/穆/2
【폐음절】ka-k/Ø​​/兢/1, ṣi-k/Ø​​/色/3, mu-k/목/目/1, yu-k/욕/欲/1, mya-k/Ø먁/
藐136)/2, mu-(k)/목/目/2, mu-(k)/목/穆/1, du-(k)/녹/耨/2
【자음음절】<종성자음> -k/-ㄱ/訖(聲母)/5 <초성자음> t/ㄷ/得(聲母)/2 <‘​’음절>
p/​/鉢(聲母)/1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kh/ㅋ/溪
(*k)/2, g/ㅇ/疑(*ŋ)/1, t/ㄷ/端(*t)/4, dh/ㄷ/定(*d)/1, m/ㅁ/明(*m)/2’가 있는
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 모음의 대응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
계에 무의미한 대응을 제외하면 ‘a/아/歌1(*ɑ)/3, e/예/齊4(*ei)/5, e/예/支
B(*ɰiᴇ ̆)/1, u/우/虞3(*iʊ)/1, u/오/屋3(*iuk)/2’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폐음절’에서도 초성자음의 대응으로는 ‘k/ㄱ/見(*k)/1, d/ㄴ/泥
(*n)/2, m/ㅁ/明(*m)/6, ṣ/ㅅ/生(*ʃ)/3, y/이/以(*j)/1’이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중성의 대응으로는 ‘a/으/蒸3(*ɨŋ)/1, u/오/屋3(*iuk)/4, u/오/燭3(*iʊk)/1,
u/오/沃1(*ok)/2’가 있는데 특히 범자 ‘a’ 모음에 한글 모음의 ‘으’가 대응되
어 있다. 이는 단순한 예외라 보기 어렵다. 상세한 설명은 제5장의 5.1.2.1
136) “藐”은 중고음에서 明母 覺2韻*mɣɔk와 明母 宵A韻*miᴇu와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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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에는 ‘-k/-ㄱ/職
3(*-k)/3, -k/-ㄱ/屋3(*-k)/1, -k/-ㄱ/燭3(*-k)/1, -k/-ㄱ/覺2(*-k)/2’가 있
다.
이외에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t/ㄷ/端(*t)/2, p/ㅂ/幇
(*p)/1’이 있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見(*k)/5’가 있다.
4.2.6 제1자음 ‘m’류
다음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의 예를 보겠다.
예38
1) ku-mbha-ṇda/굼반나/噤畔拏/2 [D;2] [噤:*?][畔:幷母 桓1韻*bɑn][拏:Ø娘母 麻2韻*ɳɣa]
2) ku-mbha-ṇda/굼반나/矩畔拏/1 [D;1] [矩:群母虞3韻*giʊ][畔:幷母桓1韻*bɑn][拏:Ø娘母麻2韻*ɳɣa]
3) ku-mbha-ṇde/굼반녜/噤畔妳/1 [D;1][噤:*?] [畔:幷母 桓1韻*bɑn][妳137):泥母 齊4韻*nei]
4) ku-mbha-ṇde/구반녜/矩畔妳/1 [Q;1] [矩:群母 虞3韻*giʊ][畔:幷母 桓1韻*bɑn][妳138):泥母 齊4韻
*nei]
5) sta-mbha/​​바/娑膽[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膽:端母 談1韻*tɑm][婆:幷母 戈1韻*bɑ]
6) sta-mbha/​​바/娑擔[二合]婆/2 [D;2] [娑(聲母):心母*s][擔:端母 談1韻*tɑm][婆:幷母 戈1韻*bɑ]
위의 예38에서 1)번~2)번의 범자 음절은 ‘ku-mbha-ṇda’이고, 3)번~4)번
의 범자 음절은 ‘ku-mbha-ṇde’로 모두 3개의 음절로 되어 있다. 이중 두
번째 음절은 제1자음이 ‘m’인 복자음을 가진다. 이들의 한글 표기는 1)
번~2)번은 ‘굼반나’이고 3)번은 ‘굼반녜’, 4)번은 ‘구반녜’이다. 1)번~3)번의
첫 음절 ‘-ㅁ’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m’와 대응한다. 하지만 4)번의 범자
에도 ‘-m’ 자음이 있지만 한글 표기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들의 한자 표기를 보면 1)번 ‘噤畔拏’, 2)번 ‘矩畔拏’, 3)번 ‘噤畔妳’, 4)
번 ‘矩畔妳’이다. 1)번과 3)번의 첫 글자 ‘噤’는 범자 ‘ku-m’를 대응하기 위
한 것이며 造字이다. 부수 ‘口’를 제외한, ‘禁 見母 侵B韻 *kɰɪm’을 보면
137)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138) ‘妳’는 중고음에서 泥母 齊4韻*nei와 娘母 佳2韻*ɳɣɛ의 음 두 개가 있는데 그 중
齊4韻의 음가를 택하였다.
- 150 -
‘ku-m’와 음가가 비슷하지만 開口이므로 이를 造字로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원본을 보면 ‘噤’아래에 ‘句字合口’란 작은 글씨의 주석이 달려있기도
한다. 2)번과 4)번의 첫 번째 한자 ‘矩’는 자음운미가 없는 陰聲韻 글자인데
범자 ‘ku-m’에 대응하는 한자를 찾을 수 없어 임시로 ‘ku’의 글자로 대체
하고 ‘-m’의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2)번의 한글은 ‘굼’으로 음성운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범자를 따라 ‘-m’을 반영한 것이고, 4)번은 한자의 영향
을 받아서 ‘-m’를 반영하지 못하고 ‘구’로 나타난 것이다.
다음 5)번~6)번은 모두 ‘sta-mbha’의 2개 음절로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제1자음+C’류 복자음에 속한다. 다만 첫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s’이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은 ‘m’이다. 이에 대하여 한글은 제1자음 ‘s’의 일반 표
기 즉 합용병서 표기를 적용하는 동시에 제1자음 ‘m’ 표기에서 사용되는
‘-ㅁ’ 종성자음 표기와 결합하여 ‘​​바’로 되어 있다. 이들의 한자는 ‘娑膽[二
合]婆, 娑擔[二合]婆’로 두 번째 글자에 ‘膽’와 ‘擔’의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동일
하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면 아래와 같다.
【개음절】da/나/拏/3, bha/바/婆/4, de/녜/妳/2, ku/구/矩/1
【폐음절】ta-m/담/膽/2, ta-m/담/擔/2, bha-ṇ/반/畔/5, ku-m/굼/噤/3, ku-m/굼/矩/1
【자음음절】<초성자음> s/ㅅ/娑(聲母)/4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bh/ㅂ/幷(*b)/4, d/ㄴ/泥(*n)/2,
k/ㄱ/見(*k)/1’로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성모음의 역시 한자 자모의 제약
을 제외하면 ‘a/아/戈1(*ɑ)/4, e/예/齊4(*ei)/2, u/우/虞3(*iʊ)/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도 ‘k/ㄱ/見(*k)/1, k/ㄱ/噤(*?)/3, t/ㄷ/端
(*t)/4, bh/ㅂ/幷(*b)/5’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중성모음의 대응은 ‘a/아/談
1(*ɑm)/4, a/아/桓1(*ɑn)/5, u/우/噤(*?)/3, u/우/虞3(*iʊ)/1’이고 종성자음의
대응은 ‘-m/-ㅁ/談1(*-m)/4, -m/-ㅁ/噤(*?)/3, -ṇ/-ㄴ/桓1(*-n)/5’로 일반
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s/ㅅ/心(*s)/4’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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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복자음 閉音節의 표기
4.3.1 ‘-ṁ’류
4.3.1.1 표기 유형 (1)
본 절은 ‘-ṁ’류 복자음의 범자 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한글 표기법에
따라 ‘​’ 모음 첨가법, 1음절 표기법, 종성자음 표기법등이 규칙적으로 적
용되어 있는 예들을 먼저 보겠다.
예39
1) ghraṁ/​람/伽囕[二合]/1 [G;1] [伽(聲母):群母*g][囕:*?]
2) traṁ/​람/怛㘕[二合]/4 [D;4] [怛(聲母):端母*t][㘕:*?]
3) traṁ/​람/怛嚂[二合]/2 [D;2] [怛(聲母):端母*t][嚂:*?]
4) truṁ/​롬/豽嚕唵[三合]/13 [D;13] [豽(聲母):*?][嚕(聲母):*?][唵:*?]
5) jraṁ/​람/日㘕[二合]/1 [S;2] [日(聲母):日母*ȵ][㘕:*?]
6) dhvaṁ/​​​/馱網[二合]/4 [D;4] [馱(聲母):定母*d][網:明母 陽3韻*miaŋ]
7) dmaṁ/​맘/娜[二合]/2 [S;2] [娜(聲母):泥母*n][:*?]
8) śmaṁ/​​​/濕茗[二合]/1 [F;1] [濕(聲母):書母*ɕ][茗:明母 靑4韻*meŋ]
9) hmeṁ/​​​/賀銘[二合]/1 [Q;1][賀(聲母):匣母*ɦ][銘:明母 靑4韻*meŋ]
10) jṛṁ/​림/入[二合]/1 [D;1] [入(聲母):日母*ȵ][嚂:*?]
11) bhṛṁ/​​​/㪍[二合]/2 [D;2] [㪍(聲母):幷母*b][:*?]
12) kṣaṁ/​삼/乞釤[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釤:生母 銜2韻*ʃɣæm]
위의 예39에서 범자음절은 모두 ‘-ṁ’류 폐음절인 동시에 복자음이 있다.
1)번~9)번은 ‘C+제2자음’류 복자음이고, 10)번~11)번은 마다가 ‘-ṛ’인 음절이
며 12)번은 ‘kṣ-’의 범자 음절이다. 앞서 개음절에 대한 고찰에서 이들 범
자 유형은 모두 ‘​’ 모음 첨가의 표기법을 사용함을 보았다. 이 중 ‘kṣ-’류
복자음은 ‘​’ 모음 첨가의 표기법과 종성자음의 표기법 두 가지가 모두 허
용되기도 한다. 다만 개음절 복자음과의 차이는, 한글은 ‘-ㅁ’ 혹은 ‘-ㅇ’
종성자음이 있는 것들이며 한자에는 *-m 혹은 *-ŋ의 자음운미가 있는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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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다. 이들 두 가지 자음의 차이는 산스크리트에서의 ‘ṁ’의 음운변화
에 의한 것이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음절> k/​/乞(聲母)/1, gh/​/伽(聲母)/1, t/​/怛(聲母)/6, t/​/豽(聲
母)/13, d/​/娜(聲母)/2, dh/​/馱(聲母)/4, bh/​/㪍(聲母)/2, j/​/日(聲母)/1, j/​/入(聲
母)/1, ś/​/濕(聲母)/1, h/​/賀(聲母)/1, r/ㄹ/嚕(聲母)/13
【폐음절】maṁ/맘//2, ṣaṁ/삼/釤/1, raṁ/람/囕/1, raṁ/람/㘕/5, raṁ/람/嚂/2, uṁ/옴
/唵/13, ṛṁ/림//1, vaṁ/​​/網/4, maṁ/​​/茗/1, meṁ/​​/銘/1, ṛṁ/​​//2
다음은 ‘-ṁ’류 폐음절에서 복자음을 가지는 것이지만 한글은 1음절로
표기된 것들이다.
예40
1) tyaṁ/​​/底孕[二合]/7 [D;7] [底(聲母):端母*t][孕:以母 蒸3韻*jɨŋ]
2) dyaṁ/념/你琰[二合]/17 [Q;1 D;16] [你(聲母):娘母*ɳ][琰:以母 鹽3韻*jiᴇm]
3) myeṁ/​​/銘/2 [S;1, Q;1] [銘(聲母):明母*m][銘(韻母):靑4韻*meŋ]
4) ṣṭaṁ/​​/瑟㸓鳥[二合]/2 [G;1, Q;1] [瑟(聲母):生母*ʃ][㸓鳥:*?]
5) ṣṭaṁ/​​/史擔[二合]/1 [Q;1] [史(聲母):生母*ʃ][擔:端母 談1韻*tɑm]
위의 예40에서 1)번~3)번의 범자의 복자음은 ‘C+제2자음’류에 속하고 제
2자음이 ‘y’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딩, 념, 명’으로 범자 ‘y’ 대응에 상향이
중모음의 활음을 사용하고 있다. 상향이중모음의 활음을 ‘이’로 하여 대응
에 표기한 것이다. 다음 4)번~5)번의 범자는 ‘제1자음+C’류 복자음이며 제1
자음이 ‘ṣ’인 예이다. 이에 대해 한글은 ‘ㅅ’계 합용병서로 표기되어 있어
‘​​’ 1음절로 되어 있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자음음절】<초성자음> t/ㄷ/底(聲母)/7, d/ㄴ/你(聲母)/17, m/ㅁ/銘(聲母)/2, ṣ/ㅅ/瑟
(聲母)/2, ṣ/ㅅ/史(聲母)/1
【폐음절】yaṁ/잉/孕/7, yaṁ/염/琰/17, yeṁ/영/銘(韻母)/2, ṭaṁ/담/㸓鳥/2, ṭaṁ/담/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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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ṁ’류 폐음절이지만 한글이 종성자음으로 범자의 ‘제1자음+C’류
복자음의 제1자음과 대응하는 예이다.
예41
1) sa-rmaṁ/살​​/薩罔/1 [D;1] [薩:心母 曷1韻*sɑt][罔:明母 陽3韻*miaŋ]
2) ba-ndhaṁ/만​​/滿鄧/8 [D;8] [滿:明母 桓1韻*mɑn][鄧:定母 登1韻*dəŋ]
3) ca-ṇdaṁ/잔남/贊喃/1 [D;1] [贊:精母 寒1韻*tsɑn][喃:*?]
4) tu-ṇdīṁ/돈닌/頓旎寅[二合]/1 [D;1] [頓:端母 魂1韻*ton][旎(聲母):娘母*ɳ][寅139):以母 仙3韻*jiᴇ
n]
5) si-ddhiṁ/싣딤/悉朕/1 [G;1] [悉:Ø心母 質3韻*sit][朕:澄母 侵3韻*ɖim]
6) di-ptaṁ/닙담/捻鉢擔[二合]/1 [D;1] [捻:泥母 帖4韻*nep][鉢(聲母):幇母*p][擔:端母 談1韻*tɑm]
7) ya-kṣaṁ/약삼/藥葛釤[二合]/1 [S;1] [藥:以母藥3韻*jiak][葛(聲母):見母*k][釤:生母銜2韻*ʃɣæm]
8) ra-kṣaṁ/락산/乞鏟[二合]/1 [D;1] [:*?][乞(聲母):Ø溪母*kh][鏟140):初母 刪2韻*tʂhɣæn]
9) mya-kṣaṁ/먁삼/藐三[二合]/10 [D;10] [藐:明母 覺2韻*mɣɔk][三:心母 談1韻*sɑm]
위의 예41에서 두 번째 범자 음절이 ‘제1자음+C’류의 복자음을 갖는다.
이들의 제1자음은 한글 표기에서 모두 종성자음으로 표기된다. 즉 제1자음
‘-r, -n, -ṇ, -d, -p, -k’ 등은 종성자음 ‘-ㄹ, -ㄴ, -ㄷ, -ㅂ, -ㄱ’ 등으로 표
기하였다. 위의 예들을 단자음 음절로 분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폐음절】taṁ/담/擔/1, dhaṁ/​​/鄧/8, daṁ/남/喃/1, dhiṁ/딤/朕/1, maṁ/​​/罔/1,
ṣaṁ/삼/釤/1, ṣaṁ/삼/三/10, īṁ/인/寅/1, ṣaṁ/산/鏟/1, sa-r/살/薩/1, ba-n/만/滿/8, ca-ṇ/
잔/贊/1, tu-ṇ/돈/頓/1, si-d/싣/悉/1, mya-k/먁/藐/10
【개음절】니/di/捻/1, ya/야/藥/1, ra/라//1
【자음음절】<초성자음> d/ㄴ/旎(聲母)/1 <종성자음> -k/-ㄱ/葛(聲母)/1, -k/-ㄱ/乞
(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예39~예41의 예들을 단자음 단위로 분리한 후 음소대응을 보면 아
래와 같다.
139)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jin와 以母 脂3韻*ji 두 가지 음가가 있는데 여기에
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140) “鏟”은 중고음에서 初母 刪2韻*tʂhɣæn와 初母 山2韻*tʂhɤen와, 두 가지 음가가 있
는데 여기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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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음절’의 모든 예에서 초성자음은 ‘m/ㅁ/明(*m)/2, v/ㅁ/明(*m)/4, ṣ/ㅅ
/生(*ʃ)/1, y/이/以(*j)/24, t/ㄷ/端(*t)/2, dh/ㄷ/定(*d)/8, b/ㅁ/明(*m)/8, m/
ㅁ/明(*m)/11, c/ㅈ/精(*ts)/1, ṣ/ㅅ/生(*ʃ)/1, ṣ/ㅅ/初(*tʂh)/1, s/ㅅ/心(*s)/2’
로 일반대응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r/ㄹ/囕(*?)/1, r/ㄹ/㘕(*?)/5, r/ㄹ/嚂
(*?)/2, ṛ/리/(*?)/1, ṛ/리/(*?)/2’ 등의 대응에서 한자가 造字인데 이들
은 범자 자음이 ‘r, ṛ’이기 때문이도 하지만 자음운미 표기를 위한 것도 있
다. 즉 부수 ‘口’를 제외한 남은 부분의 한자 ‘藍, 監, 臨, 陵’ 등은 모두
*-m, *-ŋ의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들이다. 이들은 자음의 통계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통계에서 제외할 것이다.
모음의 대응에서 한자 자모의 제약 및 통계에 의미가 없는 예들을 제외
하여 보면 ‘a/아/談1(*ɑm)/12, a/아/陽3(*iaŋ)/5, a/아/曷1(*ɑt)/1, a/아/桓
1(*ɑn)/8, a/아/寒1(*ɑn)/1, i/이/侵3(*im)/1, i/이/質3(*it)/1, u/오/魂1(*on)/1’
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a/어/鹽3(*iᴇm)/17, a/으/登1(*əŋ)/8’의 예도 있다. 범자 ‘a’ 모음대
응에 한글 모음 ‘으’가 대응하는데 실담장의 한글 표기 규칙에 어울리는 것
으로 예외로 처리할 수 없다(제5장의 5.1.3절의 내용 참고).
그리고 ‘e/여/靑4(*eŋ)/2’예가 있는데 범자 ‘e’ 모음의 대응에 한글 모음
이 ‘여’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예로는 예39의 9)번 ‘hmeṁ/​​​/賀銘[二合]/1’
이 있다. 범자 ‘e’ 모음의 한글 중성은 일반 표기에서는 마땅히 ‘예’가 되는
데 ‘-ㅇ’ 종성자음과 결합하면 ‘몡’이 된다. 하지만 ‘몡’는 일반적으로 한국
어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음절구조이며, 한자 ‘銘’의 한국한자음의 영향 등
을 받아서 ‘명’으로 되었을 수도 있다.
이외 ‘e/어/靑4(*eŋ)/2’의 대응도 있는데 구체적인 예는 예40의 3)번
‘myeṁ/​​/銘/2’이다. 여기에서는 한글 ‘명’의 상향이중모음 활음이 범자 ‘y’
와 대응하므로 범자 ‘e’는 ‘어’와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지만 범자
‘ye’와 ‘e’의 음성적인 차이가 크지 않아 모두 ‘여’로 표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범자 ‘e’ 대응의 한글 모음 ‘어’는 예외로 처리할 것이다.
‘폐음절’의 종성자음을 보면 통계에 무의미한 造字등을 제외하면 ‘-ㅁ’
종성자음의 ‘-ṁ/-ㅁ/銜2(*-m)/2, -ṁ/-ㅁ/鹽3(*-m)/17, -ṁ/-ㅁ/談
1(*-m)/12, -ṁ/-ㅁ/侵3(*-m)/1’의 예와, ‘-ㅇ’ 종성자음의 ‘-ṁ/-ㅇ/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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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ŋ)/5, -ṁ/-ㅇ/靑4(*-ŋ)/4, -ṁ/-ㅇ/蒸3(*-ŋ)/7, -ṁ/-ㅇ/登1(*-ŋ)/8’의
예와, ‘-ㄴ’ 종성자음의 ‘-ṁ/-ㄴ/仙3(*-n)/1, -ṁ/-ㄴ/刪2(*-n)/1, -n/-ㄴ/
桓1(*-n)/8, -ṇ/-ㄴ/寒1(*-n)/1, -ṇ/-ㄴ/魂1(*-n)/1’의 예와, ‘-ㄹ’ 종성자음
의 ‘-r/-ㄹ/曷1(*-t)/1’의 예와, ‘-ㄷ’ 종성자음의 ‘-d/-ㄷ/質3(*-t)/1’의 예와,
‘-ㄱ’ 종성자음의 ‘-k/-ㄱ/覺2(*-k)/10’의 예가 있다.
‘개음절’을 보면 초성의 대응으로 ‘d/ㄴ/泥(*n)/1, y/이/以(*j)/1’이 있고
모음의 대응으로 ‘a/아/藥3(*iak)/1’이 있으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을 보면 ‘k/ㄱ/溪(*kh)/1, gh/ㄱ/群
(*g)/1, t/ㄷ/端(*t)/13, d/ㄴ/泥(*n)/2, dh/ㄷ/定(*d)/4, bh/ㅂ/幷(*b)/2, m/ㅁ
/明(*m)/2, ṣ/ㅅ/生(*ʃ)/3, j/ㅿ/日(*ȵ)/2, h/ㅇ/匣(*ɦ)/1, r/ㄹ/嚕(聲母*?)/13’
등으로 대부분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k/-ㄱ/
見(*k)/1, -p/-ㅂ/幇(*p)/1’이 있다.
4.3.1.2 표기 유형 (2)
본 절은 ‘-ṁ’ 폐음절의 복자음이지만 한글 및 한자의 불규칙 표기인 예
에 대해 보겠다.
예42
1) rya-ntaṁ/련담/哩演[二合]擔/1 [Q;1] [哩(聲母):*?][演:以母 仙3韻*jiᴇn][擔:端母 談1韻*tɑm]
2) na-ṇiṁ/난닌/難旎演[二合]/1 [D;1] [難:泥母 寒1韻*nɑn][旎(聲母):娘母*ɳ][演:以母 仙3韻*jiᴇn]
3) jaṁ-mbha/​​바/昝婆/1 [D;1] [昝:Ø精母 覃1韻*tsəm][婆:幷母 戈1韻*bɑ]
4) ma-ta/맘다/麽多/1 [Q;1] [麽:明母 戈1韻*mɑ][多:端母 歌1韻*tɑ]
위의 예42에서 1)번의 범자음절 ‘rya-ntaṁ’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의 복자
음은 ‘C+y’로 ‘C+제2자음’류 복자음에 속한다. 그러나 이를 ‘r+C’로 ‘제1자
음+C’류 복자음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이에 한글 표기가 ‘련’ 즉 상향
이중모음으로 되어 있어 이는 ‘C+y’의 복자음으로 판단하였음을 볼 수 있
다. 만약 ‘r+C’의 복자음이라면 제1자음 r이 선행음절의 종성 자음으로 나
타나야 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 ‘r/
ㄹ/哩(聲母), ya-n/연/演, taṁ/담/擔’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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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번의 범자는 ‘na-ṇiṁ’이고 한글은 ‘난닌’이다. 범자와 한글의 대응을
보면 ‘na(-ṇ)/난, ṇiṁ/닌’ 즉 한글 ‘-ㄴ’ 종성자음이 범자 자음 ‘-ṇ’를 중복
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難旎演[二合]’으로 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na(-ṇ)/難, ṇiṁ/旎演[二合]’이다. 첫 번째 글자 ‘難(泥
母 寒1韻*nɑn)’의 자음운미 *-n이 여전히 범자 자음 ‘-ṇ’을 중복 표기하고
있다. 한글은 한자의 영향을 받아서 ‘-ㄴ’ 종성자음의 중복 표기가 되었을
것이다. 이에 대한 단자음 단위의 음절 대응은 ‘na(-ṇ)/난/難, ṇ/ㄴ旎(聲母),
iṁ/인/演’이다. 따라서 ‘[-ṇ]/-ㄴ/寒1(*-n)’의 음소대응은 통계 자료에서 제
외시킬 것이다.
3)번의 범자는 ‘jaṁ-mbha’로 첫 번째 음절은 ‘-ṁ’류 폐음절이고 두 번
째 음절의 복자음은 ‘m+C’로 ‘제1자음+C’류에 속한다. 이에 대해 한글은
‘​​바’로 표기되어 있는데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ja(ṁ)-m/​​, bha/바’가 된
다. 한글의 첫 번째 음절 ‘​​’의 종성자음 ‘-ㅁ’는 범자의 첫 번째 음절 ‘ṁ’
와도 대응하고 두 번째 음절의 제1자음 ‘m’과도 대응하게 된다. 즉 여기에
서는 ‘ṁ-m’ 두 자음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하나의 자음으로 인지하여 축소
번역이 된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昝婆’로 범자와의 대응이
‘ja(ṁ)-m/昝, bha/婆’인데 한글의 경우와 같다. 즉 한글의 축소 번역은 한
자 번역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4)번의 범자는 ‘ma-ta’로 2개의 기본 개음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맘다’로 되어 있어 범자와 ‘ma/맘, ta/다’의 대응을 보여
주는데 첫 음절 ‘맘’의 종성자음 ‘-ㅁ’가 추가되어 반영되었다. 이들의 한자
표기는 ‘麽多’ 즉 범자와의 대응이 ‘ma/麽, ta/多’로 두 개의 개음절로 반영
되어 있다. 여기에서 한자와 한글이 일치하지 않으므로 한글은 한자의 영
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한국어 자체의 어떤 원인으로 ‘-
ㅁ’ 종성자음이 추가되었을 것인데 어떠한 원인인지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ㅁ’ 종성자음의 음소 대응은 통계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
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n/ㄴ/泥(*n)/1, m/
ㅁ/明(*m)/1, y/이/以(*j)/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모음의 대응은 ‘a/아/談
1(*ɑm)/1, a/아/覃1(*əm)/1, a/아/寒1(*ɑn)/1, a/어/仙3(*iᴇn)/1’이 있는데 범
자 ‘a’ 모음 대응에 대부분 한글 ‘아’가 대응하지만 일부 ‘어’의 대응도 있음
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ṁ/-ㅁ/談1(*-m)/1, -m/-ㅁ/
覃1(*-m)/1, -ṁ/-ㄴ/仙3(*-n)/1, -n/-ㄴ/仙3(*-n)/1’이 있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t/ㄷ/端(*t)/1, bh/ㅂ/幷(*b)/1’, 모음의
대응 ‘a/아/歌1(*ɑ)/1, a/아/戈1(*ɑ)/1’가 있는데 일반대응과 일치한다.
이외 ‘자음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으로 ‘ṇ/ㄴ/娘(*ɳ)/1, r/ㄹ/哩(聲
母)(*?)/1’도 있다.
4.3.1.3 표기 유형 (3)
다음은 기타 표기의 예들로 특히 한자의 ‘二合’ 2음절 표기가 특이한 경
우이다.
예43
1) ṇiṁ/님/抳淫[二合]/5 [D;5] [抳:娘母 支3韻 *ɳiᴇ̆] [淫:以母 侵3韻 *jim]
2) suṁ/솜/素唵[二合]/1 [D;1] [素:心母 模1韻 *so] [唵:影母 覃1韻 *ʔəm]
3) niṁ/닌/寅[二合]/2 [D;2] [:泥母 靑4韻 *neŋ] [寅141):以母 眞A韻 *jin]
4) riṁ/린/哩寅[二合]/4 [D;4] [哩:*?], [寅:以母 眞A韻 *jin]
5) viṁ/​​/尾孕[二合]/2 [D;2] [尾:明母 微3韻 *mɨi] [孕:以母 蒸3韻 *jɨŋ]
위의 예43에서 범자는 ‘ṇiṁ, suṁ, niṁ, riṁ, viṁ’으로 1음절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글 표기는 ‘님, 솜, 닌, 린, 밍’의 1음절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ㅁ, -ㄴ, -ㅇ’의 종성자음의 ‘ṁ’의 [m, n, ŋ]의 음가 차이를 반영한
141) “寅”은 중고음에서 以母 眞3韻 *in과 以母 之3韻 *ɨ, 以母 脂3韻 *i가 있는데 여기
에서는 첫 번째 음가를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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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범자와 한글은 1:1의 음절대응 관계를 가지며 이들은 單子音 음절
들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한자를 보면 ‘二合’의 2음절로 표기되어 있다. 앞
서 내용의 고찰에서 한자의 ‘二合’은 복자음 음절 표기에서만 사용되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單子音 음절에도 사용되고 있어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와 한자를 대응시켜 보면 ‘ṇiṁ/抳淫[二合]’인데 이를 세분
화하면 ‘ṇ/抳(聲母), iṁ/淫’이다. 한자 ‘抳’는 娘母 支3韻 *ɳiᴇ ̆으로 특히 운
모 支3韻은 흔히 범자 ‘i’ 모음과 대응한다. 즉 ‘抳’는 ‘ṇi-’와도 대응이 가능
하다. 즉 범자 모음 ‘i’가 중복 표기되어 ‘ṇ(i)/抳, iṁ/淫’의 대응이 된다. 이
는 우연한 일치가 아니며 기타 표기 역시 범자 모음이 모두 중복 표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2)번에서의 ‘su/素, uṁ/唵’, 3)번에서의 ‘ni/, iṁ/
寅’, 4)번에서의 ‘ri/哩, iṁ/寅’, 5)번에서의 ‘vi/尾, iṁ/孕’이다.
이들 두 번째 한자에 공통특징이 있는데, ‘淫(以母 *j), 唵(影母 *ʔ), 寅
(以母 *j), 孕(以母 *j)’으로 이들의 자모는 以母 혹은 影母이다. 이 자모들
은 일반대응에서는 흔히 자음이 없는 모음음절에만 사용된다. 두 번째 음
절의 선택은 운모에 중심을 두기 위하여 자음이 약하거나 자음이 없는 글
자를 선택하였음을 볼 수 있다. 즉 두 번째 음절의 선택은 임의로 수의적
인 아니라 상당히 규칙성 있게 만들어졌음을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첫
번째 한자는 범자 자음과 모음의 대응이 가능한 것으로, 두 번째 한자 ‘淫,
唵, 寅, 孕’은 주로 범자의 종성 자음 ‘-ṁ’을 표기하기 위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모음의 중복 표기는 첫 글자가 아닌 두 번째
글자에 있는 것이며 범자와 한자 韻尾가 대응되는 것이다. 즉 ‘-ṁ/-ㅁ/淫
(韻尾)’의 대응으로 보아야 한다.
위의 분석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음절대응으로 분석할 수 있다.
【개음절】ṇi/니/抳/5, su/소/素/1, ni/니//2, ri/리/哩/4, vi/미/尾/2
【자음음절】<종성자음> -ṁ/-ㅁ/淫(韻尾)/5, -ṁ/-ㅁ/唵(韻尾)/1, -ṁ/-ㄴ/寅
(韻尾)/2, iṁ/인/寅/4, iṁ/잉/孕/2
위의 ‘개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ṇ/ㄴ/娘(*ɳ)/5, s/ㅅ/心(*s)/1, n/
ㄴ/泥(*n)/2, r/ㄹ/哩(*?)/4, v/ㅁ/明(*m)2’가 되고 모음의 대응은 ‘i/이/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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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i)/5, i/이/眞A(*i)/6, i/이/蒸3(*ɨ)/2, u/오/覃1(*ə)/1’로 일반대응과 일치한
다.
이외 ‘자음음절’의 종성자음의 대응으로 ‘-ṁ/-ㅁ/侵3(*-m)/5, -ṁ/-ㅁ/覃
1(*-m)/1, -ṁ/-ㄴ/眞A(*-n)/6, -ṁ/-ㅇ/蒸3(*-ŋ)/2’가 있다.
4.3.2 ‘-ḥ’류
4.3.2.1 표기 유형 (1)
본 절은 복자음 ‘-ḥ’류 복자음 음절의 표기 예이다. 구체적인 표기는 아
래와 같다.
예44
1) bhyaḥ/뱍/毗藥[二合]/57 [Q;26, D;31] [毗(聲母):幷母*b][藥:以母 藥3韻*jiak]
2) svaḥ/​​/娑嚩[二合]/3 [Q;3] [娑(聲母):心母*s][嚩:*?]
3) a-ryaḥ/알약/啊哩也[二合]/1 [S;1] [啊:*?][哩(聲母):*?][也:以母 麻3韻*jia]
4) svaḥ-pna/​​나/娑嚩[二合]鉢難[二合]/1 [D;1] [娑(聲母):心母*s][嚩:*?][鉢(聲母):幇母*p]
[難:泥母 寒1韻*nɑn]
위의 예44에서 1)번의 범자는 ‘bhyaḥ’으로 복자음이 ‘C+y’ 즉 ‘C+제2자
음’류에 속하며 이에 ‘ḥ’의 음절말 자음을 가지는 폐음절이다. 이에 대한 한
글 표기는 ‘뱍’으로 되어 있어 범자와의 대응은 ‘bh/ㅂ, yaḥ/약’가 된다. 한
자는 ‘二合’의 2음절 즉 ‘毗藥[二合]’으로 되어 있으며, 범자와의 대응은 ‘bh/
毗(聲母), yaḥ/藥’이다. 즉 범자 ‘ḥ’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이 사용되
고, 한자는 ‘*-k’ 운미의 ‘藥’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번의 범자는 ‘svaḥ’으로 복자음이 ‘C+v’ 즉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 모음 첨가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으로 되어 있다. ‘C’자음이 ‘s’
인 경우 종종 합용병서 표기가 혼용되어 사용된다. 한자 표기를 보면 ‘娑嚩
[二合]’으로, 범자와의 대응이 ‘s/娑, vaḥ/嚩’가 되는데 한자 ‘嚩’는 일반적으로
개음절 ‘va’와 대응된다. 여기에서는 ‘vaḥ’의 폐음절과 대응하고 있다. 이는
아마 마땅한 자음운미 음가의 한자를 찾을 수 없어 개음절 한자로 대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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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은 ‘-ḥ/-ㄱ/-ø’가 되는데 음소대응의 통계
에서 제외시킬 것이다.
3)번 예의 범자 음절은 ‘a-ryaḥ’이고 한글 표기는 ‘알약’이며 한자는 ‘啊
哩也[二合]’이다. 이들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은 ‘a/아/啊, -r/-ㄹ/哩
(聲母), ya/야/也, -ḥ/-ㄱ/-ø’가 된다. 여기에서도 범자 ‘-ḥ’ 음절말 자음의
대응에 한글이 ‘-ㄱ’ 종성자음으로 반영되어 있지만 한자는 ‘也’를 사용하여
범자 자음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4)번을 보면 범자 음절이 ‘svaḥ-pna’인데 첫 번째 음절은 앞서 2)번의
한글 표기를 따라 ‘​​’으로도 표기될 수 있다. ‘pna’는 ‘C+n’ 구조의 복자음
으로 ‘C+제2자음’류에 속하므로 마땅히 ‘​나’로 표기되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한글 표기는 ‘​​나’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면 ‘sva(ḥ)-p/
​​, na/나’가 되는데 첫 음절 범자의 음절말 자음 ‘-ḥ’가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음절 ‘pna’의 복자음은 ‘p+C’의 ‘제1자음+C’류의 일반 표기
법인 종성자음의 표기법을 사용하여 범자 자음 ‘-p’와 ‘-ㅂ’ 종성자음이 사
용되었다. 이에 한자는 두 개의 ‘二合’ 즉 ‘娑嚩[二合]鉢難[二合]’으로 되어 있다.
한글과 함께 범-한-중 단자음 음절의 대응을 보면 ‘s/ㅅ/娑(聲母), vaḥ/바/
嚩, -p/-ㅂ/鉢(聲母), na/나/難’가 된다.
위의 분석들을 근거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폐음절】yaḥ/약/藥/56, yaḥ/약/也/1, vaḥ/박/嚩/3, vaḥ/바/嚩/1
【개음절】na/나/難/1, a/아/啊/1
【자음음절】<초성자음> bh/ㅂ/毗(聲母)/57, s/ㅅ/娑(聲母)/4 <종성자음> -r/-ㄹ/哩
(聲母)/1, -p/-ㅂ/鉢(聲母)/1
위의 ‘폐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y/이/以(*j)/57, v/ㅂ/嚩(*?)/4’이고 모
음의 대응은 ‘a/아/藥3(*iak)/56’이며 종성의 대응은 ‘-ḥ/-ㄱ/藥3(*-k)/56’이
다. ‘개음절’에서 초성의 대응은 ‘n/ㄴ/泥(*n)/1, ø/ㅇ/啊(*?)/1’이며 중성의
대응은 ‘a/아/寒1(*ɑn)/1’이다.
그리고 ‘자음음절’의 초성 대응은 ‘bh/ㅂ/幷(*b)/57, s/ㅅ/心(*s)/4’이고 종
성대응은 ‘-r/-ㄹ/哩(聲母*?)/1, -p/-ㅂ/幇(*p)/1’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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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2 표기 유형 (2)
다음은 여전히 음절말 자음이 ‘ḥ’인 폐음절이지만 좀 특이한 표기양상을보여
주는예들이다.
예45
1) paḥ-kṣa/박사/博乞灑[二合]/1 [Q;1] [博:幇母鐸1韻*pɑk][乞(聲母):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2) naḥ-kṣa/낙사/諾乞察[二合]/2 [Q;2] [諾:泥母鐸1韻*nɑk][乞(聲母):溪母*kh][察:Ø初母鎋2韻*tʂhɣæt]
3) yaḥ-kṣa/약사/藥乞灑[二合]/1 [D;2] [藥:以母藥3韻*jiak][乞(聲母):溪母*kh][灑:生母麻2韻*ʃɣa]
4) yaḥ-kṣi/약시/藥乞史[二合]/1 [Q;1] [藥:以母 藥3韻*jia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ʃɨ]
5) koḥ-kṣi/국시/鋦乞史[二合]/1 [Q;1] [鋦:見母 燭3韻*kiʊk][乞(聲母):溪母*kh][史:生母 之3韻*ʃɨ]
6) paḥ-kṣa/박사/播乞灑[二合]/1 [Q;1] [播:幇母 戈1韻*pɑ][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7) raḥ-kṣa/락사/囉乞灑[二合]/1 [D;1] [囉:*?][乞(聲母):溪母*kh][灑:生母 麻2韻*ʃɣa]
위의 예45에서 범자 음절을 보면 첫 번째 음절은 모두 음절말 자음이
‘ḥ’인 폐음절이고 두 번째 음절은 모두 ‘kṣ-’류 복자음을 가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즉 ‘paḥ-kṣa, naḥ-kṣa, yaḥ-kṣa, yaḥ-kṣi, koḥ-kṣi, paḥ-kṣa,
raḥ-kṣa’이다.
이에 한글 표기는 ‘박사, 낙사, 약사, 약시, 국시, 락사’ 등으로 되어 있
다. 이들의 첫 음절에서 범자와의 대응을 보면 ‘pa(ḥ)-k/박, na(ḥ)-k/낙,
ya(ḥ)-k/약, ko(ḥ)-k/국, pa(ḥ)-k/박, ra(ḥ)-k/락’이다. 한글의 ‘-ㄱ’ 종성자
음은 후행음절의 ‘-k’ 자음과 대응하는 동시에 범자 자음 ‘ḥ’과도 대응하고
있다. 범자의 ‘-ḥ’ 자음이 표기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한자 표기를 보면 ‘博乞灑[二合], 諾乞察[二合], 藥乞灑[二合], 藥乞史
[二合], 鋦乞史[二合], 播乞灑[二合], 囉乞灑[二合]’로 되어 있다. 범자와 대응하여 보
면 첫 번째 한자가 ‘paḥ/博, naḥ/諾, yaḥ/藥, koḥ/鋦, paḥ/播, raḥ/囉’로 대
응되고 ‘二合’은 범자 ‘kṣ-’류 복자음과 대응되어 ‘kṣa/乞灑[二合], kṣa/乞察[二
合], kṣi/乞史[二合]’가 된다. 특히 첫 번째 한자의 대응에서 ‘博, 諾, 藥, 鋦’은
자음운미 ‘*-k’를 가지고 있어 범자의 ‘ḥ’ 자음을 표기하고 있지만, ‘播, 囉’
등은 개음절이므로 범자의 ‘ḥ’ 자음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범자 ‘ḥ’ 자음의 표기에 한글은 모두 생략되어 있고 한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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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는 예도 있고 반영하지 못하는 예도 있는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통한 단자음 음절의 대응 예를 구할 수 있다.




위의 ‘폐음절’에서의 초성자음의 대응은 ‘n/ㄴ/泥(*n)/1, p/ㅂ/幇(*p)/2, y/
이/以(*j)/2, r/ㄹ/囉(*?)/1, k/ㄱ/見(*k)/1’이고 중성의 대응은 ‘a/아/鐸
1(*ɑk)/2, a/아/戈1(*ɑ)/1, a/아/藥3(*iak)/2, a/아/囉(*?)/1, o/우/燭3(*iʊk)/1’
이며 종성의 대응은 ‘-ḥ/-ㄱ/鐸1(*-k)/2, -ḥ/-ㄱ/藥3(*-k)/2, -ḥ/-ㄱ/燭
3(*-k)/1’이다.
‘개음절’에서의 초성의 대응은 ‘ṣ/ㅅ/生(*ʃ)/6’가 일반대응과 일치하고 중
성의 대응은 한자 자모의 제약을 제외하면 ‘i/이/之3(*ɨ)/2’가 일반대응과 일치
한다.
그리고 ‘자음음절’에서의 종성자음의 대응은 ‘-k/-ㄱ/溪(*kh)/8’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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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한글 진언 표기의 음운 특징
본 장에서는 우선 앞서 제3장과 제4장에서 고찰한 한글 진언 표기를 음
소단위의 대응규칙을 찾아서 실담장의 한글 표기 원칙과 비교하여 볼 것이
며, 다음 진언의 한글 표기를 분석하여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찾아보고
자 한다.
5.1. 한글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
5.1.1 실담장의 한글 표기
<진언집> 실담장에서는 梵-漢-韓의 대응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 <진
언집> 여러 판본의 실담장에서 漢字 번역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142), 한글
번역에 있어서는 일부 판본에서 체계적인 차이가 반영된다. 그 중 대표적
142) 사실 <진언집>에서 제시된 한자 번역이 과연 중국에서 중국어 번역을 위한 번역
기준과 일치하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하다. 이에 박병채(1979:83)은 진언집 한자 번
역의 출처를 고찰하였는데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과는 28字, ‘悉曇字記’와는 17字가
일치한다고 하였다. 또한, 兩本이 공통되는 것이 13字, 기타 字母品에서 4字, 또 중국
中國諸經의 字母品에서 보이지 않는 것이 14字가 있다고 하였다. 즉 중국어의 번역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으며 한국 내에서 한자 번역에 일부 조정이 있었을 것이다. 안주
호(2002:177-178)에서는 구체적으로 ≪고려대장경≫ ‘瑜伽金剛頂經釋字母品’의 不空
50자문을 제시하였는데 필자는 이것과 진언집 한자를 일일이 비교하여 보았다. 먼저
마다의 한자 번역을 보면 ‘塢→烏, 曀→曳, 闇→暗, 哩→里, 口呂→梨, 阿引→啊, 伊引→咿,
奧引→口汙, 哩引→哩’으로 변경되어 있는데(첫 번째 글자가 자모품의 것이고 두 번째 글
자가 진언집의 것이다), 이러한 변경은 어려운 한자를 보다 쉬운 한자로 변경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음 표기에서 자모품은 ‘引’이란 한자를 사용하였지만 진언
집에서는 부수 ‘口’를 추가한 造字를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체문을 보면 ‘磋(淸)→差
(初), 酇(從)→社(初), 穰(日)→攘(日), 咤(知)→侘(徹), 孃(娘)→曩(泥), 他(透)→佗(透),
娜(泥)→那(泥), 曩(泥)→娜(泥), 跛(幇)→波(幇), 麽(明)→摩(明), 儸(來)→攞(來), 捨(書)
→舍(書), 灑(生)→沙(生), 娑(心)→薩(心)’으로 변경되어 있는데, 역시 쉬운 글자 혹은
진언에서 자주 등장하는 글자로 변경되어 있다. 변경 후의 한자 자모는 사실 변경 전
과 한자와 대부분 일치한다. 일부 치음과 娘母와 泥母등에서 차이가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중국어 자음체계의 특성에 의한 것이기에 전반적인 번역의 체계에 영향을 주지
는 않는다. 즉 <진언집>의 한자는 비록 한자 사용의 일부 차이는 있었지만 번역 체
계에는 영향을 주는 정도는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번역
은 不空 번역의 체계를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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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것으로 안심사본(1569)143)와 만연사본(1777)의 한글 번역 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144)
아래 먼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의 체문의 한글 표기를 비교
하여 보겠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한자의 중고한어 음가도 함께 제시할
것이다.145)
[표1] 실담장 체문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3) 필자의 고찰에 의하면 디지털한글박물관에서의 안심사본에는 실담장이 없고 1658년
신흥사본에만 실려 있다. 그러나 진언 본문을 보면 신흥사본과 안심사본이 서로 같은
판본으로 인쇄되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모두 最古의 실담장을
흔히 1569년의 안심사본이라 하고 있어 본고 역시 이를 따르겠다.
144) 본고의 제2장에서는 진언집 실담 범자의 고찰을 보존 상태가 양호한 망월사본
(1800)을 참고로 하였는데 실담장은 망월사본(1800)이 만연사본(1777)을 저본으로 하
고 있어서 실담장 체계는 만연사본(1777)이 더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망월
사본(1800)과 만연사본(1777)의 실담장은 거의 일치하지만 일부 차이도 발견된다. 예
를 들어 마다의 한글 표기에서 만연사본(1777)은 ‘아, ​, 어, 으’ 등 ‘ㅇ’ 초성을 사용
하고 있지만 망월사본(1800)은 ‘​, ​, ​, ​’ 등으로 ‘ㆆ’ 초성을 사용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망월사본(1800)의 실제 한글 진언 표기는 실담장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예를 들어, 망월사본(1800)의 진언 본문 실제 한글 표기에서는 ‘ㄲ,ㄸ, ㅃ, ㅉ, ㆅ’ 등의
각자병서가 없다. 그리고 반치음의 ‘ㅿ’는 모두 ‘ㅇ’으로 표기되어 있으며 순경음 ‘ㅸ’
도 대부분 ‘ㅂ’로 나타난다. 즉 망월사본(1800)의 실담장은 범자의 한글 표기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독송의 편의를 위한 수정이 있음을 볼 수 있다.
145) 실담장에는 한자의 平, 上, 去, 入 및 淸, 濁의 제시가 있고 한글에 방점도 표기되어
있는데 본고에서는 이에 관하여 다루지 않고 향후 연구에서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순서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1 ka 가 ​거 그 가 ​거 그 迦 見母 戈3韻 *kiɑ
2 kha 카 ​커 크 카 ​커 크 佉 溪母 戈3韻 *khiɑ
3 ga 아 ​어 으 ​​​​ 誐 疑母 歌1韻 *ŋɑ
4 gha 가 ​거 그 까 ​꺼 끄 伽 群母 戈3韻 *giɑ
5 ṅa ​​ ​​​​ ​​ ​​​​ 仰 疑母 陽3韻 *ŋiaŋ
6 ca 자 ​저 즈 자 ​저 즈 左 精母 歌1韻 *tsɑ
7 cha 차 ​처 츠 차 ​처 츠 差 初母 麻2韻 *tʂhɣa
8 ja ​​​​ ​​​​ 惹 日母 麻3韻 *ȵia
9 jha 자 ​저 즈 짜 ​쩌 쯔 社 禪母 麻3韻 *ʥia
10 ña ​​ ​​​​ ​​ ​​​​ 攘 日母 陽3韻 *ȵiaŋ
11 ṭa 다 ​더 드 다 ​더 드 吒 知母 麻2韻 *ʈɣa
12 ṭha 타 ​터 트 타 ​터 트 侘 徹母 麻2韻 *ʈhɣa
13 ḍa 나 ​너 느 나 ​너 느 拏 娘母 麻2韻 *ɳɣa
14 ḍha 다 ​더 드 따 ​떠 뜨 茶 澄母 麻2韻 *ɖɣa
15 ṇa ​​​​​​​​ ​​​​​​​​ 曩 泥母 唐1韻 *nɑ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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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실담장 한글 표기의 일반적인 특징에
대해 이해한 다음 다음 만연사본(1777)과 비교하고자 한다.
첫째, 실담장 체문에 제시된 범자는 모두 ‘a’ 모음의 음절문자이다. 그리
고 이에 대응되는 한글 모음은 모두 ‘아, ​, 어, 으’ 등의 4개의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둘째, 범자 ‘a’ 모음 대응의 한글의 첫 번째 모음은 모두 ‘아’이지만 26번
의 ‘ya’와 30번의 ‘śa’는 상향이중모음의 ‘야’로 되어 있다. 이는 본고에서
고찰한 자료와 일치한다. 다만 실담장에서는 4개의 모음으로 되어 있어 안
심사본(1569)을 중심으로 보면 ‘ya’는 ‘야(이+아), (이+​), 여(이+어), ​
(이+으)’, ‘śa’는 ‘샤(시+아), (시+​), 셔(시+어), (시+으)’으로 되어 있다.
즉 범자자음 ‘y’을 ‘이’, ‘ś’을 ‘시’로 보고 이에 규칙적으로 ‘아, ​, 어, 으’를
적용시킨 것이다.
셋째, 범자의 무성무기음의 ‘ka, ca, ṭa, ta, pa’와 유성유기음의 ‘gha, jha,
ḍha, dha, bha’은 한글에서 모두 평음의 ‘가, 자, 다(권설음), 다, 바’로 표기
되어 있다. 그리고 유성음 범자 ‘ga, ja, ḍa, da, ba’은 비음의 ‘아, ​146), 나
16 ta 다 ​더 드 다 ​더 드 多 端母 歌1韻 *tɑ
17 tha 타 ​터 트 타 ​터 트 佗 透母 歌1韻 *thɑ
18 da 나 ​너 느 나 ​너 느 那 泥母 歌1韻 *nɑ
19 dha 다 ​더 드 따 ​떠 뜨 馱 定母 歌1韻 *dɑ
20 na ​​​​​​​​ ​​​​​​​​ 娜 泥母 歌1韻 *nɑ
21 pa 바 ​버 브 바 ​버 브 波 幇母 戈1韻 *pɑ
22 pha 파 ​퍼 프 파 ​퍼 프 頗 滂母 戈1韻 *phɑ
23 ba 마 ​머 므 마 ​머 므 摩 明母 戈1韻 *mɑ
24 bha 바 ​버 브 빠 ​뻐 쁘 婆 幷母 戈1韻 *bɑ
25 ma ​​​​​​​​ ​​​​​​​​ 莽 明母 唐1韻 *mɑŋ
26 ya 야  여 ​ 야 여 요 유 野 以母 麻3韻 *jia
27 ra 라 ​러 르 라 ​러 르 囉 *?
28 la 라 ​러 르 라 ​러 르 攞 來母 Ø模1韻 *lo
29 va 바 ​버 브 바 ​버 브 嚩 *?
30 śa 샤  셔  샤 ​셔 싀 舍 書母 麻3韻 *ɕia
31 ṣa 사 ​서 스 사 ​서 스 沙 生母 麻2韻 *ʃɣa
32 sa 사 ​서 스 사 ​서 스 薩 心母 曷1韻 *sɑt
33 ha 하 ​허 흐 ​​​​ 賀 匣母 歌1韻 *ɦɑ




(권설음), 나, 마’로 되어 있다.
넷째, 범자 체문 즉 ‘ṅa, ña, ṇa, na, ma’ 등의 한글 표기에는 ‘​​, ​​, ​​,
​​’ 등 모두 ‘-ㆁ’ 종성자음이 있다. 이에 대응되는 한자는 ‘仰, 攘, 曩, 娜,
莽’으로 비록 ‘-ŋ’ 운미의 한자가 더 많이 사용되지만 그러하지 않은 ‘娜’
글자도 있다. 종성자음의 반영은 아마 유성음 범자의 한글 비음 글자와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본(1777)을 비교하여 차이점에 대해 보
겠다.
첫째, 유성유기음의 범자 ‘gha, jha, ḍha, dha, bha’에 있어서 만연사본
(1777)에서는 각자병서 표기를 사용하고 있는데 ‘까, 짜, 따(권설음), 따, 빠’
로 되어 있다. 후음의 ‘ha’도 ‘​’로 나타난다. 이에 비하면 안심사본(1569)
은 무성무기음과 같이 ‘가, 자, 다(권설음), 다, 바, 하’로 되어 있다.
둘째, 안심사본(1569)에서는 범자 ‘ga’ 대응 한글 자음이 ‘ㅇ’이지만 만연
사본(1777)에서는 꼭지 달린 ‘ㆁ’ 표기로 되어 있다. 유성음 범자의 비음 한
글의 표기 체계에 따르면 꼭지가 달린 ‘ㆁ’가 정확하다.
셋째, 만연사본(1777)에서는 ‘ya’의 표기가 ‘야, 여, 요, 유’로 되어 있고,
‘śa’는 ‘샤, ​, 셔, 싀’로 되어 있다. 안심사본(1569)과 비교하면 ‘ya’에서 ‘
→요, ​→유’으로 바뀌었고, ‘śa’에서는 ‘→​, →싀’으로 바뀌었다. 이는
만연사본(1777)의 편찬 시기인 18세기 당시에 받아들이기 힘든 음절구조의
한글을 비슷한 음가의 혹은 진언 표기에 많이 등장하는 표기로 대체하였음
을 알 수 있다. 사실 이러한 교체는 오히려 실담장 한글 표기의 체계적인
특성을 약하게 만든다. 특히 원순모음의 교체는 체계적으로 극히 불규칙적
인 모습이다.
다음은 이어서 실담장의 범자 마다에 대한 한글 표기에 대해 보겠다.
[표2] 실담장 마다의 한글 표기의 판본 비교
146) 실담장의 체계로 보아서 치음 계열의 비음으로 봐야 할 것이지만 당시 한국어의 반
치음에 비음성격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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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안심사본(1569)의 한글 표기부터 보겠다.
첫째, 범자 ‘a’는 대응 한글 모음이 ‘아, ​, 어, 으’의 4개의 한글 모음과
대응된다. 이는 앞서 체문에서 고찰한 4개 모음의 대응과 일치한다.
둘째, 전설모음에서 범자 ‘i’와 ‘e’의 한글 표기가 같으며 모두 ‘얘, ㅣ,147)
예, 이’이다. 이들은 범자 ‘a’ 모음 한글 표기 ‘아, ​, 어, 으’에 각각 상향과
하향의 활음 ‘이’를 추가한 것으로 즉 ‘얘’는 ‘이+아+이’, ‘ㅣ’는 ‘이+​+이’,
‘예’는 ‘이+어+이’, ‘이’는 ‘이+이+이’로 결합된 것이다.
셋째, 범자 ‘ai’는 하향의 활음 ‘이’ 하나만 추가한 것으로 ‘애, ​, 에, 의’
인데 구체적으로 ‘애’는 ‘아+이’, ‘​’는 ‘​+이’, ‘에’는 ‘어+이’, ‘의’는 ‘으+이’
으로 결합한 것이다.
넷째, 원순모음의 ‘u, o, au’ 모두 ‘와, 오, 워, 으’로 되어 있다. 이 또한
범자 ‘a’와 원순모음의 결합으로 ‘와’는 ‘오+아’, ‘워’는 ‘우+어’이고 ‘오’와
‘우’는 각각 ‘​’와 ‘으’ 짝을 이루는 원순모음인 것이다.
다섯째, 범자 ‘aṁ’과 ‘aḥ’는 ‘a’ 모음의 ‘아, ​, 어, 으’에 각각 ‘-ㅁ’ 종성
자음과 ‘-ㄱ’ 종성자음을 더한 것이다.
여섯째, 범자 ‘ṛ, ḷ’는 각각 ‘r+i’으로 ‘ㄹ’ 초성에 범자 ‘i’의 한글 표기가
결합한 것으로 ‘럐, ㅣ148), 례, 리’이다. 구체적으로 ‘럐’는 ‘ㄹ+얘’의 결합,
147) 실제 이미지에서 글자가 좀 흐려져 있어 ‘’와 비슷하기도 하다. 이토지유키(2007)
에서는 비록 이미지 사진에서 ‘ʌjj’처럼 보이지만 마땅히 ‘jʌj’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
다. 필자 역시 모음의 전환 규칙에 따라 ‘ㅣ’일 것으로 추정한다.
148) 이 역시 실제 이미지에서 혹 ‘례’, ‘​ㅐ’으로 보이는 등 일정하지 않는 모습이다. 앞서
‘ㅣ’와 같이 모음 전환의 규칙에 따라 ‘ㅣ’이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번호 범자 안심사본(1569) 만연사본(1777) 한자 중고음
1 a 아 ​어 으 아 ​어 으 阿 影母 歌1韻 *ʔɑ
3 i 얘 ㅣ예 이 얘 ​예 이 伊 影母 脂A韻 *ʔi
7 e 얘 ㅣ예 이 얘 에 예 이 曳 以母 祭3韻 *jiᴇi
8 ai 애 ​에 의 애 ​예 의 愛 影母 咍1韻 *ʔəi
5 u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烏 影母 模1韻 *ʔo
9 o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汙 影母 模1韻 *ʔo
10 au 와 오 워 우 와 오 워 우 口汙 *?
11 aṁ 암 ​​엄 음 암 ​​엄 음 暗 影母 覃1韻 *ʔəm
12 aḥ 악 ​​억 윽 악 ​​억 윽 惡 影母 鐸1韻 *ʔɑk
13 ṛ 럐 ㅣ례 리 럐 ​례 리 里 來母 之3韻 *lɨ
15 ḷ 럐 ㅣ례 리 럐 ​례 리 梨 來母 脂A韻 *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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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는 ‘ㄹ+ㅣ’의 결합, ‘례’는 ‘ㄹ+예’의 결합, ‘리’는 ‘리+이’의 결합이다.149)
이와 같이 한글 모음의 표기는 범자 ‘a’ 모음을 중심으로 매우 규칙적으
로 전환하여 형성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은 안심사본(1569)와 만연사
본(1777)의 차이에 대해 볼 것이다.
첫째, 안심사본(1569)의 ‘i’, ‘e’의 ‘ㅣ’표기가 만연사본(1777)에서는 ‘i’ 모
음에서 ‘ㅣ→​’으로, ‘e’ 모음에서는 ‘ㅣ→에’으로 변한다. 이에 따라 ‘ṛ, ḷ’에
서도 각각 ‘ㅣ→​’으로 변경되었다. 이 또한 18세기에 익숙하지 않는 음절
구조를 갖고 있어 보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음절구조의 글자로 변경한 것이
다.
둘째, 안심사본(1569)의 범자 ‘ai’ 모음에서 ‘에’가 만연사본(1777)에서 ‘에
→예’로 변경된다. 이는 범자 ‘i, e’의 ‘예’와 같은 계열러 나타내기 위한 것
으로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러한 변경은 실담장 범자의 전환 규칙에는 어긋
난다.
비록 안심사본(1569)의 판본 상태가 좋지 않아 판독에 어려움을 주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한글 표기의 전환 규칙은 매우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음
을 볼 수 있다. 만연사본(1777)은 ‘→​’, ‘ㅣ→​’와 같이 18세기 당시 이
해하기 어려운 음절구조의 글자를 쉽게 접촉할 수 있는 글자로 변경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요’, ‘에→예’와 같이 과도교정의 모습을 보
여주고 있어 실담장의 체계성이 떨어진다. 즉 한글 표기의 체계성은 안심
사본(1569)이 만연사본(1777)에 비하여 더 뛰어나다.
그리고 안심사본(1569)과 만연사본(1777)의 제일 현저한 차이점은 안심
사본(1569)에는 각자병서 표기가 없지만 만연사본(1777)에서는 각자병서의
표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본고가 고찰한 오대진언(1569)에는 각자
병서 표기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간혹 ‘​, ​’가 나타나지만 예외로 각
각 1회 나타날 뿐 체계적인 각자병서의 표기는 아니다.
단순히 각자병서 표기만 보아도 오대진언(1485)의 한글 진언 표기는 만
연사본(1777) 실담장의 번역체계와 완전 다름을 알 수 있다. 오대진언
(1485)의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비교에 있어서 실담장 표기는 안심사본
149) 이토 지유키(2007)는 한글에서 ‘j’가 사용되는 것은 ‘ra, la’와 차이를 두기 위해서라
고 하였다. 하지만 필자는 실제 범어의 실제 발음에서 ‘ṛ’의 음가가 ‘ri’와 유사하였기
때문이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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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의 체계를 택할 것이다.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한글 표기를 아래와 같
이 자음의 대응과 모음의 대응으로 정리하였다. 본고의 고찰에서 ‘ḷ’가 출현
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시켰으며 ‘ṛ’은 비록 범자 마다이지만 자음의 대응
에서 한글 ‘리’와의 대응으로 처리하였다.
[표3] 안심사본(1569) 체문의 대응
[표4] 안심사본(1569) 마다의 대응
1 a 아, ​, 어, 으/歌1韻 *ɑ
2 i 얘, ㅣ, 예, 이/脂A韻 *i
3 e 얘, ㅣ, 예, 이/祭3韻 *iᴇi
4 ai 애, ​, 에, 의/咍1韻 *əi
5 u 와, 오, 워, 우/模1韻 *o
6 o 와, 오, 워, 우/模1韻 *o
7 au 와, 오, 워, 우/口汙 *?
8 aṁ 암, ​​, 엄, 음/覃1韻 *əm
9 aḥ 악, ​​, 억, 윽/鐸1韻 *ɑk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母 *k 6 t ㄷ/端母 *t 11 ṭ ㄷ/知母 *ʈ
2 kh ㅋ/溪母 *kh 7 th ㅌ/透母 *th 12 ṭh ㅌ/徹母 *ʈh
3 g ㅇ/疑母 *ŋ 8 d ㄴ/泥母 *n 13 ḍ ㄴ/娘母 *ɳ 
4 gh ㄱ/群母 *g 9 dh ㄷ/定母 *d 14 ḍh ㄷ/澄母 *ɖ 
5 ṅ ㆁ/疑母 *ŋ 10 n ㄴ/泥母 *n 15 ṇ ㄴ/泥母 *n
【순음】 【치음】 【후음 및 기타】
16 p ㅂ/幇母 *p 22 c ㅈ/精母 *ts 30 h ㅎ/匣母 *ɦ
17 ph ㅍ/滂母 *ph 23 cha ㅊ/初母 *tʂh 31 y 이/以母 *j
18 b ㅁ/明母 *m 24 j ㅿ/日母 *ȵ 32 r ㄹ/囉母 *?
19 bh ㅂ/幷母 *b 25 jh ㅈ/禪母 *ʥ 33 l ㄹ/來母 *l
20 m ㅁ/明母 *m 26 ñ ㅿ/日母 *ȵ 34 ṛ 리/來母 *l
21 v ㅂ/嚩母 *? 27 ś 시/書母 *ɕ 
28 ṣ ㅅ/生母 *ʃ 
29 s ㅅ/心母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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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자음의 대응 비교
5.1.2.1 초성 자음의 대응
본 절에서는 실담장과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을 비교하여 볼 것
인데 먼저 실담장과 기본 개음절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5] 실담장과 기본 개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C+a】 【C+i】 【C+e, C+ai】 【C+u, C+o, C+au】
k ㄱ/見*k ㄱ/見*k/118 ㄱ/見*k/43 ㄱ/見*k/12 ㄱ/見*k/27
kh ㅋ/溪*kh ㅋ/溪*kh/6 ㅋ/溪*kh/2
g ㅇ/疑*ŋ ㅇ/疑*ŋ/138 ㅇ/疑*ŋ/10 ㅇ/疑*ŋ/4 ㅇ/疑*ŋ/7
gh ㄱ/群*g ㄱ/群*g/1 ㄱ/群*g/2
t ㄷ/端*t ㄷ/端*t/151 ㄷ/端*t/48 ㄷ/端*t/78 ㄷ/端*t/24
th ㅌ/透*th ㅌ/透*th/35
d ㄴ/泥*n ㄴ/泥*n/42 ㄴ/泥*n/1 ㄴ/泥*n/24 ㄴ/泥*n/18
dh ㄷ/定*d ㄷ/定*d/56 ㄷ/定*d/33 ㄷ/定*d/1 ㄷ/定*d/5
n ㄴ/泥*n ㄴ/泥*n/135 ㄴ/泥*n/46 ㄴ/泥*n/7 ㄴ/泥*n/2
ṭ ㄷ/知*ʈ ㅌ/知*ʈ/13 ㅌ/知*ʈ/9
ḍ ㄴ/娘*ɳ ㄴ/娘*ɳ/5
ḍh ㄷ/澄*ɖ ㄷ/澄*ɖ/2
ṇ ㄴ/泥*n ㄴ/娘*ɳ/21 ㄴ/娘*ɳ/52
p ㅂ/幇*p ㅂ/幇*p/97 ㅂ/幇*p/6 ㅂ/幇*p/2 ㅂ/幇*p/29
ph ㅍ/滂*ph ㅂ/滂*ph/11
b ㅁ/明*m ㅁ/明*m/9
bh ㅂ/幷*b ㅂ/幷*b/85 ㅂ/幷*b/12 ㅂ/幷*b/9 ㅂ/幷*b/19
m ㅁ/明*m ㅁ/明*m/168 ㅁ/明*m/60 ㅁ/明*m/4 ㅁ/明*m/72
v ㅂ/嚩*? ㅂ/嚩*?/172 ㅁ/明*m/144 ㅂ/幷*b/16
c ㅈ/精*ts ㅈ/精*ts/54 ㅈ/精*ts/1 ㅈ/精*ts/6 ㅈ/精*ts/8
ch ㅊ/初*tʂh ㅊ/淸*tsh/4 ㅊ/淸*tsh/1
j ㅿ/日*ȵ ㅿ/日*ȵ/47 ㅿ/日*ȵ/12 ㅿ/從*dz/1 ​/精*ts/2
​/日*ȵ/1
ś 시/書*ɕ 시/書*ɕ/40 시/書*ɕ/9 시/書*ɕ/2 시/書*ɕ/1
시/船*ʑ/2
ṣ ㅅ/生*ʃ ㅅ/生*ʃ/19 ㅅ/生*ʃ/3 ㅅ/生*ʃ/7 ㅅ/生*ʃ/1







y 이/以*j 이/以*j/267 이/以*j/1 이/以*j/34 이/以*j/6
r ㄹ/囉*? ㄹ/囉*?/228 ㄹ/哩*?/108 ㄹ/㘑*?/20 ㄹ/嚕*?/70
l ㄹ/來*l ㄹ/來*l/101 ㄹ/來*l/10 ㄹ/來*l/5 ㄹ/來*l/23
- 171 -
위의 [표5]를 보면 안심사본(1569) 실담장 자음의 대응 원칙과 오대진언
(1485)의 일반 대응이 거의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차이를 보여
주고 있는데 아래와 같다.
첫째, 권설음 ‘ṭ’의 한글 표기는 실담장에서 ‘ㄷ’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
서 ‘ㅌ’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知母 *ʈ로 차이가 없다.
둘째, 순음의 ‘ph’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ㅍ’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
에서는 ‘ㅂ’로 나타나고 있다. 한자는 모두 滂母 *ph로 차이가 없다.
셋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 대응에 ‘ㅂ’와 ‘ㅁ’가 혼용된다. 순음의
‘v’의 한글 표기가 실담장에서 ‘ㅂ’이지만 모음 ‘i’에서 ‘ㅁ’이고 기타 모음에
서는 ‘ㅂ’이다. 모음 ‘i’일 때 한자는 明母 *m이고 기타 모음에서는 ‘嚩*?’
혹은 幷母 *b이다. 즉 한자가 明母일 때 한글 초성은 ‘ㅁ’이고 ‘嚩*?’ 혹은
幷母 *b일 때 한글 초성은 ‘ㅂ’이다.
넷째, 한글 표기에서 같은 범자에 대하여 ‘ㅿ’와 ‘​’의 차이가 있다. 치
음 ‘j’ 대응에서 실담장 한글 표기는 ‘ㅿ’이지만 원순 모음에서는 ‘​’으로
나타난다. 기타 모음에서는 ‘ㅿ’이다. 한자는 대부분 日母 *ȵ이지만 일부
자모의 출현 제약에 의하여 從母 *dz 혹은 精母 *ts로 대체된다.
다섯째, 범자 ‘ś’ 자음에 한글 표기 ‘시’가 대응된다. 하지만 한자 자모에
있어서 실담장은 書母 *ɕ이고 실제 진언표기에서도 대부분 書母이지만 일
부 船母 *ʑ 글자도 있다.
여섯째, 범자 ‘h’ 대응의 한글 표기는 모두 ‘ㅎ’로 되어있다. 하지만 대응
한자를 보면 실담장에서는 匣母 *ɦ이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匣母 이
외에 曉母 *h도 일반 대응으로 나타나고 있다.
위의 한자 자모가 여러 개로 나타나는 현상은 중국어 번역 당시 범자
자음 대응 한자 자모가 1:多의 대응 관계를 형성하여 필요시 일부 여러 자
모가 하나의 범자와 대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은 기본 폐음절에 대해 볼 것이다.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의
통계의 합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6]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150) 기본음절에서 일반 대응으로 판단되는 예가 없으므로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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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비교를 통하여 실제 진언 표기의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절의 자
음의 대응은 대부분 일치함을 볼 수 있다. 다만 자음 음절에서 차이를 보
여주고 있다. 기본 개음절의 ‘ṭ’는 한글 ‘ㅌ’로 표기되어 있지만 자음 음절의
‘ṭ’는 ‘ㅌ’가 20회, ‘ㄷ’가 48회이다. 기본 개음과 자음 음절의 한자 모두 知*ʈ
으로 일치한다. 다음 자음 음절 ‘ṭh’에서 한글 ‘ㅌ’가 2회, ‘ㄷ’가 3회이다. 즉 자
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어 있다.
자음 음절의 현상과 관련된 것을 제외하고는 기본 개음절과 기본 폐음
절의 자음의 대응은 거의 일치한다. 이들을 통합하여 기본 음절의 자음의
대응으로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통합된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을 복자음 음절에서 분리되어
나온 單子音의 개음절과 폐음절과 대응하여 볼 것이다.
[표7]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자음의 대응 비교
기본 개음절 CVṁ[m] CVṁ[n] CVṁ[ŋ] CVṁ(기타) CVḥ 자음음절
k ㄱ/見*k/200 ㄱ/見*k/10
g ㅇ/疑*ŋ/149 ㅇ/疑*ŋ/3 ㅇ/疑*ŋ/1
t ㄷ/端*t/301 ㄷ/端*t/26
d ㄴ/泥*n/85 ㄴ/泥*n/2 ㄴ/泥*n/3
n ㄴ/泥*n/190 ㄴ/泥*n/18 ㄴ/泥*n/3 ㄴ/泥*n/2 ㄴ/泥*n/2




ṇ ㄴ/娘*ɳ/73 ㄴ/娘*ɳ/1 ㄴ/娘*ɳ/5
p ㅂ/幇*p/134 ㅂ/幇*p/2
b ㅁ/明*m/9 ㅁ/明*m/1
bh ㅂ/幷*b/125 ㅂ/幷*b/1 ㅂ/幷*b/1





ś 시/書*ɕ/52 시/書*ɕ/2 시/書*ɕ/5
ṣ ㅅ/生*ʃ/30 ㅅ/生*ʃ/11 ㅅ/生*ʃ/1
s ㅅ/心*s/142 ㅅ/心*s/35 ㅅ/心*s/1 ㅅ/心*s/5 ㅅ/心*s/1
h ㅎ/匣*ɦ/354 ㅎ/匣*ɦ/1
y 이/以*j/308 이/以*j/5 이/以*j/1 이/以*j/1
r ㄹ/哩*?/108 ㄹ/㘕*?/8 ㄹ/哩*?/4
l ㄹ/來*l/139 ㄹ/來*l/5 ㄹ/來*l/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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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기본 음절 복자음 개음절 복자음 폐음절
복자음 자음음절
초성자음 ‘​’ 음절
k ㄱ/見*k/210 ㄱ/見*k/7 ㄱ/見*k/17 ㄱ/見*k/4 ㄱ/見*k/32
kh ㅋ/溪*kh/8 ㅋ/溪*k/2 ㅋ/溪*kh/4
g ㅇ/疑*ŋ/153 ㅇ/疑*ŋ/11 ㅇ/疑*ŋ/29 ㅇ/疑*ŋ/61
gh ㄱ/群*g/3 ㄱ/群*g/3
ṅ ㆁ/疑*ŋ151) ㅇ/疑*ŋ/1
t ㄷ/端*t/327 ㄷ/端*t/77 ㄷ/端*t/13 ㄷ/端*t/19 ㄷ/端*t/81
th ㅌ/透*th/35 ㅌ/透*th/10 ㅌ/透*th/2
d ㄴ/泥*n/90 ㄴ/泥*n/32 ㄴ/泥*n/9 ㄴ/娘*ɳ/18 ㄴ/泥*n/39
dh ㄷ/定*d/95 ㄷ/定*d/79 ㄷ/定*d/12 ㄷ/定*d/16 ㄷ/定*d/5





ṇ ㄴ/娘*ɳ/79 ㄴ/娘*ɳ/13 ㄴ/娘*ɳ/19
p ㅂ/幇*p/136 ㅂ/幇*p/10 ㅂ/幇*p/8 ㅂ/幇*p/1 ㅂ/幇*p/51
ph ㅂ/滂*ph/11 ㅂ/滂*ph/5
b ㅁ/明*m/10 ㅁ/明*m/4 ㅁ/明*m/36 ㅁ/明*m/18
bh ㅂ/幷*b/127 ㅂ/幷*b/25 ㅂ/幷*b/9 ㅂ/幷*b/58 ㅂ/幷*b/3


























ṣ ㅅ/生*ʃ/42 ㅅ/生*ʃ/40 ㅅ/生*ʃ/5 ㅅ/生*ʃ/54 ㅅ/生*ʃ/2
s ㅅ/心*s/184 ㅅ/心*s/63 ㅅ/心*s/138 ㅅ/心*s/41 ㅅ/心*s/189
h ㅎ/匣*ɦ/355
ㅎ/曉*h/24
ㅎ/匣*ɦ/10 ㅎ/曉*h/2 ㅎ/曉*h/2 ㅎ/匣*ɦ/20










ṛ 리/哩*? 리/哩*?/10 ṛ/리/*?/2
ṛ/리/*?/1
리/哩*?/50
l ㄹ/來*l/147 ㄹ/來*l/1 ㄹ/來*l/2 ㄹ/來*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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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대응을 비교하여 보면 기본 음절의 자음 대응은 복자음 單子音 개
음절과 폐음절 및 자음 음절 등과 거의 일치함을 볼 수 있다. 일부 기본
음절에서 나타나지는 않지만 복자음 음절의 고찰에서 반영된 자음의 대응
은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즉 범자 ‘ṅ’의 대응을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는데 ‘ṅ/ㅇ/疑*ŋ’으로 일치한다.
이외 범자 ‘c’ 자음 대응에서 복자음 음절에서는 精母 이외에 章母도 보
이고, 범자 ‘ch’에서는 淸母 이외에 昌母, 初母도 보이는데 이들은 모두 당
시의 범어와 중국어 치음의 1:多 대응에 의해 비롯된 것이다.
다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범자 ‘v’의 대응이다. 기본 음절에서 ‘v/
ㅁ/明*m, v/ㅂ/嚩*?, v/ㅂ/幷*b’의 대응이 보이는데 복자음 음절에서 이 세
종류가 모두 있으며, 또한 순경음 비읍 ‘v/ㅸ/嚩*?’의 대응이 203회 더 있
다.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한글 자음의 대응의 차이는 주로 순경음
비읍의 출현에 있다.
전반적으로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에서의 음소 대응은 기본 음절
과 복자음 음절 모두 매우 체계적으로 진행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
고 오대진언(1485)의 실제 진언 표기는 대체적으로 안심사본(1569)의 실담
장의 표기의 체계를 따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표기에서 순경음 비읍의 차이가 반영되거나 자음 음절에서 ‘ㄷ’와
‘ㅌ’가 혼용되는 현상이 보인다. 그리고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 한글 표
기의 원칙에서도 일부 차이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실담장 ‘ㅍ’ 표기에 실제
표기는 ‘ㅂ’로 반영하는 현상 등이 있다.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5.2절의
한국어 음운 특징의 논의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다음의 [표8]은 오대진언(1485)에서 고찰한 실제 진언 표기에서 기본 음
절과 복자음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8] 오대진언(1485) 한글 진언 표기의 초성 자음의 대응
152) 실담장의 대응을 참고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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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2 종성 자음의 대응
다음은 종성 자음의 대응에 대해 보겠다. 실담장에서는 구체적으로 종성
자음에 대한 표기 원칙의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고 고찰 진언
표기를 유형별로 서로 비교하여 볼 것이다.
우선 범자 ‘-ṁ’류, ‘-ḥ’류 폐음절을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로 각각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9]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의 종성 자음 대응의 비교
【아음】 【설음】 【권설음】
1 k ㄱ/見*k/270 6 t ㄷ/端*t/517 11 ṭ ㄷ/知*ʈ/49, ㅌ/知*ʈ/47
2 kh ㅋ/溪*kh/14 7 th ㅌ/透*th/47 12 ṭh ㅌ/徹*ʈh/3
3 g ㅇ/疑*ŋ/254 8 d ㄴ/泥*n/188 13 ḍ ㄴ/娘*ɳ/5
4 gh ㄱ/群*g/6 9 dh ㄷ/定*d/207 14 ḍh ㄷ/澄*ɖ/2
5 ṅ ㅇ/疑*ŋ/1 10 n ㄴ/泥*n/264 15 ṇ ㄴ/娘*ɳ/111





30 h ㅎ/匣*ɦ/385, ㅎ/曉*h/28








ㄹ/嚕*?/83, ㄹ/㘑*?/2019 bh ㅂ/幷*b/222






24 j ㅿ/日*ȵ/100 34 ø ㅇ/影*ʔ/12


















-ṁ[n] -ㄴ/文3*-n/2, -ㄴ/刪2*-n/1 -ㄴ/刪2*-n/1, -ㄴ/仙3*-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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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도표를 보면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폐음절의 한글 표기 모두
거의 일치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ṁ’류 음절은 각각 [m],
[n], [ŋ]를 가지고 있는데 범자에서는 음가가 반영되지 않고 한자에서만 각
각 *-m, *-n, *-ŋ 자음운미로 반영되어 있다. 이에 한글 표기는 한자의 자
음운미에 따라 각각 ‘–ㅁ, -ㄴ, -ㆁ’의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외 ‘-ḥ’는 한자에서 *-k 자음운미로 나타나고 대응 한글 역시 ‘-ㄱ’
종성자음으로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기본 폐음절에서 ‘-ø’는 자
음음절 ‘ṭ, ṭh’를 말하는데 한자는 모두 ‘吒’ 즉 麻2韻의 음성운 글자인데 한
글은 이와 상관없이 ‘-ㄱ’ 종성자음으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다.
복자음 음절에는 위의 ‘-ṁ’류, ‘-ḥ’류 폐음절 이외 기타 單子音의 폐음절
표기의 예가 있는데 아래와 같이 두 종류가 있어 각각 (1)과 (2)로 나누어
살펴보겠다.
아래의 [표10]의 예는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제1자음이 선행음
절 한글 표기의 종성자음으로 나타나는 경우이다.
[표10]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1)
범자 복자음 폐음절 표기
-n -ㄴ/刪2*-n/2, -ㄴ/仙3*-n/11, -ㄴ/眞3*-n/21, -ㄴ/先4*-n/2,
-ㄴ/仙B*-n/2, -ㄴ/元3*-n/5, -ㄴ/寒1*-n/9, -ㄴ/桓1*-n/33
-ṇ -ㄴ/仙3*-n/3, -ㄴ/元3*-n/7, -ㄴ/寒1*-n/6, -ㄴ/魂1*-n/2,
-ㄴ/桓1*-n/13
-ñ -ㄴ/仙B*-n/1, -ㄴ/寒1*-n/6, -ㄴ/桓1*-n/7
-m -ㅁ/談1*-m/4. -ㅁ/噤*?/3, -ㅁ/覃1*-m/1
-ṅ -ㅇ/蒸3*-ŋ/1
-k -ㄱ/覺2*-k/12, -ㄱ/屋3*-k/1, -ㄱ/職3*-k/3, -ㄱ/燭3*-k/1
-t -ㄷ/質3*-t/26
-d -ㄷ/沒1*-t/23, -ㄷ/術3*-t/27, -ㄷ/質3*-t/1










위의 도표에서 먼저 비음성 자음을 보면 제1자음 ‘-n, -ṇ, -ñ’과 대응되
는 한자는 모두 *-n 자음운미를 가지는 글자이며 이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
성자음 또한 모두 ‘-ㄴ’으로 동일함을 볼 수 있다.
이외 ‘-m’와 ‘-ṅ’의 대응 한자는 각각 자음운미 *-m과 *-ŋ 글자이고 이
에 대응되는 한글의 종성 자음은 ‘-ㅁ, -ㆁ’이다. 그리고 범자 –k에 대응되
는 한자는 *-k 자음운미 글자이고 한글은 ‘-ㄱ’ 종성자음의 글자이다.
그리고 제1자음 ‘-t, -d, -r’을 보면 이에 대응되는 한자 모두가 *-t 자
음운미임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글은 ‘-t, -d’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ㄷ’
이고, ‘-r’ 대응에서 종성자음이 ‘-ㄹ’로 되어 있다.
다음의 [표11]은 범자와 한글의 대응은 위의 [표10]과 일치하지만 한자
의 대응에서 자음운미가 아닌 한자의 聲母로 대체하여 나타나고 있는 예들
이다.
[표11] 기타 복자음 폐음절의 한글 표기 (2)
위의 도표를 보면 범자–k, -p의 자음 대응에서 앞서 [표10]의 예와 같
이 *-k, *-p 자음운미의 글자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서 이들은 각
각 見母 *k, 幇母 *p등 성모로 대체하고 있다. 이는 아마 범자의 음절초
자음과 모음, 그리고 음절말 자음까지 고려하여 완전 일치하는 한자를 찾
기 어려워 부득이 음절말 자음 대응에 두 번째 음절의 한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은 표음문자이므로 표의문자인 한자가 받는 이런 제약
을 받지 않는다. 이에 한자의 영향을 받지 않고 한글 표기의 규칙에 따라
그대로 종성자음 ‘-ㄱ, -ㅂ’가 반영된 것이다.
다음으로 범자 자음 ‘-ṣ -s’을 보면 중고한어의 운미 체계에서 대응하는
자음운미가 없으므로 각각 한자의 성모를 이용하여 대체하여 표기하고 있
다. 만약 당시 한국어 역시 중국어와 같이 대응이 가능한 종성자음이 없다
범자 복자음 자음음절의 종성 표기




-r -ㄹ/囉(聲母)*?/84, -ㄹ/㗚(聲母)*?/17, -ㄹ/哩(聲母)*?/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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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한자와 같이 제2의 음절을 사용하였을 것이지만 직접 ‘-ㅅ’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범자 ‘-r’을 보면 앞서 ‘-r’의 표기에 한자가 *-t 자음운미를
사용하고 있음을 보았다. 하지만 여기서 또 성모 표기로 대체하고 있다. 이
는 아마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r’을 표기에 음성적으로 일정한
차이가 있을 것이며 자음운미 표기 혹은 성모 표기로 혼용되어 나타났을
것이다. 하지만 한글 표기는 한자 표기의 영향을 받지 않고 모두 규칙적으
로 ‘-ㄹ’ 종성자음을 사용하고 있다.
5.1.3. 모음의 대응 비교
다음은 모음의 대응을 보겠다. 먼저 기본 음절에서의 개음절과 복자음
음절에서 단자음 분리 후의 개음절 그리고 실담장의 표기 원치과 비교하여
보겠다.
[표12] 기본 개음절과 복자음 개음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개음절 복자음 개음절


































실담장에서 하나의 범자 모음에 4개의 한글 모음이 대응되고 있다. 실제
진언 표기를 보면 비록 실담장과 같이 규칙적으로 4개의 모음 대응은 아니
지만 여러 모음의 대응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범자 ‘a’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거의
대부분 ‘아’가 대응되지만 복자음 음절에서 ‘​’의 대응 예가 더 있다. 그리
고 범자 ‘ai’ 모음의 대응에 기본 음절과 복자음 음절 모두 한글 모음에서
‘애, ​, 에’ 등이 대응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외 원순모음 ‘u, o, au’에
서 각각 ‘오, 우’가 대응한다.
다음의 [표13]은 기본 음절의 폐음절과 복자음 음절의 單子音 분리 후의
폐음절의 모음의 대응을 실담장의 모음의 대응과 비교한 것이다.
[표13] 기본 폐음절과 복자음 폐음절절 모음의 대응 비교
실담장 기본 폐음절 복자음 폐음절













​東1*uŋ/1, 登1*əŋ/2 × ×
으 文3*iun/2 으 登1*əŋ/8, 蒸3*ɨŋ/1





















위의 폐음절의 대응에서 1개의 범자 모음과 여러 개의 한글 모음이 대
응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특히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기본 폐음절에
서는 실담장의 ‘아, 어, ​, 으’ 4개의 모음이 모두 반영되고, 복자음의 폐음
절에서도 그 중의 3개인 ‘아, 어, 으’가 반영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실제 진언 표기는 비록 실담장에서 제시된 한글의 4모음 체
계를 모두 반영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범주 내에서 일치하게 대응되고 있
다. 실담장에서 한글 표기의 4모음 대응은 아마 당시 실제 진언 표기를 근
거로 더욱 체계화하여 만들었을 것이다.
魂1*on/1, 術3*uit/1,
屋3*iuk/4, 燭3*iʊk/1,
우 吽*?/40 우 魂1*on/1
o 와,오,워,우/模1*o 오 唵*?/63 × ×
× × 우 術3*uit/24, 燭3*iʊk/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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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한글 음소 표기의 특징
본 절은 앞서 내용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의 음소 대응을 통하여 당시
한글 표기의 음운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5.2.1. 초성 표기
5.2.1.1. ‘ㄱ, ㄷ, ㅂ’
앞서 [표8]에서는 오대진언(1485)의 모든 음절의 자음의 대응을 통합하
여 보았다. 그 중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초성 ‘ㄱ, ㄷ, ㅂ’을 보면 범자 자
음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었다. 즉 아래와 같다.
[표14] ‘ㄱ, ㄴ, ㄷ’ 진언 표기의 대응 체계
위의 [표14]에서의 진언 표기의 대응은 실담장의 표기와도 일치한다. 기
타 대응이 모두 높은 출현 횟수를 보이는 반면 ‘ㄱ/gh/群*g/6’의 대응 횟수
는 6회만 보이는데 이는 단순히 진언 텍스트에서 범자 ‘gh’ 자음의 음절
출현 횟수가 낮기 때문인 것이다.
한글 초성에서 평음 ‘ㄱ, ㄷ, ㅂ’가 무성음의 범자 ‘k, t, p’와 유성유기음
의 ‘gh, dh, bh’가 체계적으로 대응되고 있다는 것은 한글의 초성이 범자의
무성무기음과 유성유기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글
이 범자가 아닌 한자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을 가능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만약 한글이 단순히 한자를 따랐다면 ‘ㄱ, ㄷ, ㅂ’는 한자의 무성음 계열
‘見*k, 端*t, 幇*p’와 유성음 계열의 ‘群*g, 定*d, 幷*b’와 대응한다는 것이
다. 한글이 범자를 따르든, 한자를 따르든 변별적 자질의 차원에서 한가지
분명한 것은 한글이 무성음과 유성음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무성음 범자 유성유기음 범자
① ㄱ/k/見*k/270 ② ㄱ/gh/群*g/6
① ㄷ/t/端*t/517 ② ㄷ/dh/定*d/207
① ㅂ/p/幇*p/206 ② ㅂ/bh/幷*b/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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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성유기음 범자의 유기성의 인지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단순히 위의
예로는 판단하기 어렵다.
다음은 유기음 범자의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을 비교하여 보겠다.
[표15] 무성유기음 범자의 진언 표기
위의 도표를 보면 실제 진언 표기와 실담장의 표기에 차이가 나타난다.
실담장에서 범자가 ‘kh, th’ 대응의 한자 자모가 ‘溪母 *kh, 透母 *th’이고
한글 초성이 ‘ㅋ, ㅌ’인데 실제 진언 표기에서도 실담장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실담장에서 범자 ‘ph’ 대응에 한자 자모가 ‘滂母 *ph’이고 한글은
‘ㅍ’로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 한글은 ‘ㅂ’로 되어 있다. 오대
진언(1485)에서 예외의 현상까지 포함하여 한글 초성에 ‘ㅍ’의 예가 단 한
예도 나타나지 않는다.
당시 중세한국어의 초성체계에서 ‘ㅂ’는 아마 ‘ㄱ, ㄷ’와 비하여 어떤 음
성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는 마치 중국어의 한자 ‘發’이 중
고한어에서 비록 성모체계에서 幇母 *p에 속하지만 3등운 글자로 음성적
으로 [pf]의 마찰성이 있어 범자 ph와 대응되는 현상과 흡사할 것이다. 즉
당시 중세한국어의 ‘ㅂ’는 ‘ㄱ, ㄷ’에 비하여 음성적으로 유기성의 특징이
강했을 것이라 추측된다. 이외 ‘ㄷ’ 역시 ‘ㅌ’와 혼용되는 유기성의 특징이
반영되는 현상도 보인다.
[표16] ‘ㄷ, ㅌ’의 진언 표기
진언 표기 실담장
① ㅋ/kh/溪*kh/8 ① ㅋ/kh/溪*kh
① ㅌ/th/透*th/35 ① ㅌ/th/透*th
① ㅂ/ph/滂*ph/11 ① ㅍ/ph/滂*ph
분류 진언 표기 실담장
설음
① ㄷ/t/端*t/517 ① ㄷ/t/端*t
① ㅌ/th/透*th/47 ① ㅌ/th/透*th
① ㄷ/dh/定*d/207 ① ㄷ/dh/定*d
권설음
② ㄷ/ṭ/知*ʈ/49, ㅌ/ṭ/知*ʈ/47 ② ㄷ/ṭ/知*ʈ
② ㅌ/ṭh/徹*ʈh/3 ② ㅌ/ṭh/徹*ʈh
② ㄷ/ḍh/澄*ɖ/2 ② ㄷ/ḍh/澄*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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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16]에서 한글 ‘ㄷ, ㅌ’는 범자의 설음, 권설음과 모두 대응한다.
설음의 대응에서 진언 표기는 실담장 표기와 일치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권설음에서 진언 표기는 실담장과 일부 차이가 반영되는데 권설음의 ‘ṭ’에
서 실담장은 ‘ㄷ’가 제시되어 있지만 실제 진언 표기에서는 ‘ㄷ’ 혹은 ‘ㅌ’
가 나타난다. 이는 비록 ‘ㅂ’와 체계적으로 ‘ㅂ’가 ‘ㅍ’를 완전히 대체하고
있지는 않지만 무기음과 유기음 혼용의 현상이며 유기성의 음성적인 특징
에 의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훈민정음』의 제자해에서 ‘ㅋ는 ㄱ보다 소리가 좀 厲하므로 획을 더하
였다. ㄴ로부터 ㄷ, ㄷ로부터 ㅌ, ㅁ로부터 ㅂ, ㅂ로부터 ㅍ, ㅅ로부터 ㅈ,
ㅈ로부터 ㅊ, ㅇ로부터 ㆆ, ㆆ로부터 ㅎ 모두 소리에 따라 획을 더하는 것
으로 이치가 같다.’란 설명이 있다.153) 김완진(1975:187)에서는 ‘厲의 의미하
는 바가 좀 모호하기는 하지만, 閉鎖音化와 氣音化를 동일한 자질의 정도
의 差로 이해했거나, 또는 그 차이는 익히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양자를
동일기호로 표기하고 있다는 의식에서 양자를 포괄할 수 있는 좀 막연한
표현으로 厲자를 택하였거나 했을 것인데 후자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
각한다’고 하였다. 즉 ‘厲’의 폐쇄음화로 ‘ㄴ→ㄷ, ㅁ→ㅂ, ㅅ→ㅈ’의 가획이
이루어 졌고, 氣音化로 ‘ㄷ→ㅌ, ㅂ→ㅍ, ㅈ→ㅊ’의 가획이 이루어졌을 것이
라 보았다. 하지만 ‘폐쇄음화’와 ‘기음화’는 음성학적으로 아무리 ‘막연한 표
현’이라 할지라도 하나의 ‘厲’로 통합하여 표현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만약 앞서 진언 표기에서 고찰한 것과 같이 한글의 평음에 음성적으로
유기성이 있었다면 위의 ‘厲’를 하나의 ‘氣音化’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한다. 즉 훈민정음에서 ‘ㄴ→ㄷ, ㅁ→ㅂ, ㅅ→ㅈ’의 가획은 ‘폐쇄음화’로 설
명하지 않고 하나의 ‘기음화’로도 설명이 가능하게 된다.
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한글 초성 ‘ㄱ, ㄷ, ㅂ’의 특징은 무성음과 유성
음의 차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시에 음소의 자격이 명확하지는
않지만 음성적인 차원의 유기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비
음소의 음성적인 유기성의 성격은 ‘ㅂ’가 제일 강하고, 다음이 ‘ㄷ’이고, ‘ㄱ’
가 제일 약하였을 것이다.
153) ㅋ比ㄱ聲出稍厲, 故加劃. ㄴ而ㄷ, ㄷ而ㅌ, ㅁ而ㅂ, ㅂ而ㅍ, ㅅ而ㅈ, ㅈ而ㅊ, ㅇ而ㆆ,
ㆆ而ㅎ其因聲加劃之義皆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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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는 단순히 진언의 한글 표기의 양상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는 문
제로 더욱 상세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진행할 것이다.
5.2.1.2. ‘ㅇ, ㄴ, ㅁ’
다음 [표8] 자음의 대응에서 한글 비음이 범자 유성음 계열과 비음 계열
이 동시에 대응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 또한 실담장의 표기 규칙과 일치한
다. 관련 진언 표기를 다시 정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17] ‘ㆁ(ㆁ), ㄴ, ㅁ’의 진언 표기
위의 [표17]에서 한글의 비음 ‘ㅇ, ㄴ, ㅁ’는 범자 자음에서 유성음의 ‘g,
d, ḍ , b’와 비음의 ‘ṅ, n, ṇ, m’와 모두 대응되고 있다. 한자 표기 역시 한
글과 같이 모두 비음의 ‘疑母 *ŋ, 泥母 *n, 娘母 *ɳ, 明母 *m’을 사용하고
있다. 한글의 비음 표기는 한자의 비음 표기를 따랐을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자는 또 무엇 때문에 이들을 비음으로 표기하였는가에 대한 고찰
이 필요하다.
오대진언(1485)의 다라니의 중국어 번역은 대부분 不空의 번역이었으며,
진언집 실담장의 한자 역시 不空의 번역 체계와 일치한다. 不空의 번역은
玄奘154)의 번역과 다르다. 중고한어 시기의 불경 번역은 8세기의 不空의
번역과, 7세기의 현장의 번역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전혀 다른 번역 체계를
갖고 있는데 특히 유성음 범자의 번역에서 나타난다. 不空은 비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고 玄奘은 같은 유성음 글자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관련
범자의 유성유기음의 번역도 차이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두 번역 체계
154) 玄奘(602년-664년) 은 중국 허난성(河南省) 옌스(偃師) 지역 출신이며 627년 8월
장안에서 출발하여 천축 행을 떠났고 645년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네이버 지식백과,
현장(玄奘) , 실크로드 사전, 창비]
유성음 범자 비음 범자
① ㅇ(ㆁ)/g/疑*ŋ/254 ② ㅇ(ㆁ)/ṅ/疑*ŋ/1
① ㄴ/d/泥*n/188 ② ㄴ/n/泥*n/264
① ㄴ/ḍ/娘*ɳ/5 ② ㄴ/ṇ/娘*ɳ/111
① ㅁ/b/明*m/68 ② ㅁ/m/明*m/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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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비교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위의 [표18]과 [표19]를 비교하여 보면 현장의 번역은 우선 중국어의 全
濁音 성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음과 유성유기음의 두 계열과 대응되고 있
지만, 불공의 번역은 전탁음 자모의 글자가 범어의 유성유기음 한 계열과
만 대응되고 있다. 또한 현장의 번역은 次濁의 비음 자모의 글자가 범자의
비음 계열과만 대응되지만 불공의 번역은 비음 글자가 범자의 유성음과 비
음 두 계열에 대응된다.
이런 현상에 대해 일찍이 프랑스의 Henri Masper(1920)는 현장 번역은
7세기의 표준음을 대표하고 불공 번역은 8세기 長安 方言의 음운변화를 반
영한 것이라 보았으며 8세기 장안 방언의 중국어 비음은 순수한 비음이 아
니라 폐쇄음 성격이 함께 동반한 음일 것이라 하였다. 예를 들어 明母 글
자는 순수 비음의 *m이 아닌 폐쇄성격을 동반한 *mb이었을 것이라 주장
하였다. 중국의 학자 施向東(1983), 劉廣和(1984)에서도 그의 견해를 받아
들였다. 한국에서 유통되는 오대진언(1485)와 <진언집> 실담장의 중국어
번역은 불공의 번역의 체계가 자리를 잡고 있다.
한편 한국어의 비음에 대한 특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어의 여러
외국어 표기에서 한국어의 비음과 외국어의 유성음이 혼용되는 경우가 있
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4:65-66)에 의하면 18세기 초 일본사람이 당시 한
국어를 전사한 자료인 『全一道人』에는 한국어의 비음 ‘ㄴ’, ‘ㅁ’을 각각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ビ(bi)’으로 전사한 예들이 있다. 그리고 각주 96
에 의하면 반대로 현대 일본어 유성음의 ‘ド(do) ’가 한국어에서 ‘ㄴ’로 번
역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는 ‘한국어 비음의 비음성이 약’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 즉 한국어 비음의 특성상 외국어 유성음 발음과 혼용되는 경우




群母 *g g, gh
定母 *d d, dh














疑母 *ŋ g, ṅ
泥母 *n d, n
明母 *m b,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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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담장에서도 중국어 한자의 영향이 아니라 범자의
유성음을 비음으로 인식하였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이토 지유키(2007:6)
에서도 河野六郞(1968)의 견해와 같이 하여 한국어 비음을 유성음의 성격
으로 해석하였다.
만약 단순한 외국어의 청각적인 혼란으로 인한 것이라면 진언 표기에서
마땅히 유성음과 비음 표기가 혼용되어 나타나야 한다. 허인영(2014)에서
고찰한 『全一道人』의 예는 유성음과 비음이 혼용되어 있는 경우이다. 하
지만 진언 표기에서는 극히 일부 혼용의 예만 있을 뿐155), 거의 대부분 정
연하게 비음과 유성음이 대응되고 있다. 이는 당시 한자에 익숙한 한국 사
람들이 한자의 영향에 이끌려 인위적인 수용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만연사본(1777)의 범례 제7조항에는 ‘漢書에서 字와 音이 다르지만, 梵文
에서 音과 字가 모두 같은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佛, 沒, 菩, 冒’ 4자는
梵文에서 모두 ‘mo’의 ‘모’를 따르며 脣音으로 통용한다고 하였다.156)’고 되
어 있다. 즉 한자 ‘佛, 沒, 菩, 冒’는 진언에서는 ‘mo’ 대응의 ‘모’로 표기할
것으로 규정한다는 것이다. 불경 번역에서 진언은 주문의 성격을 갖고 있
어 엄격한 체계적인 번역이 필요하므로 인위적인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오대진언(1485)에서의 범어 유성음의 한글 비음 표기는 불
공의 번역 체계를 받아들인 것에 기인한 것이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의 유성음 특성이란 음운적 특징에 의하여 현장의 번역보다 불공의 번
역 체계가 더 잘 받아들여졌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불경의 진언 번역의
특성상 체계성을 고려하여 인위적인 수용도 함께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인
다.
155) 기본 개음절에서 ‘da/다/多/1 [Q;1] [多:Ø端母 歌1韻 *tɑ]’ 혹은 복자음 음절에서 ‘d/
ㄷ/底(字母)/1 [底(字母):Ø端母 *t]’과 같이 간혹 1회의 유성음 대 유성음의 예외적인
번역이 나타나곤 한다.




앞서 자음의 대응에서 순경음 비읍 ‘ㅸ’이 범자 ‘v’와 대응함을 보았다.
그리고 순경음 비읍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남을 보았다. 범자 ‘v’를 중
심으로 한글 표기의 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예1
1) 미/vi/尾(明*m), 미/vi/味(明*m), 미/vi/微(明*m), ​​/viṁ/尾孕[二合], vya/먀/尾野[二合]
2) 볘/ve/吠(幷*b)/10, 볘(배)/vai/吠(幷*b)
3) 바/va/嚩(*?), ​바/tvā/怛嚩, ​바/nva/娜嚩
4) 믄/vaṁ/刎(明*m)
5) ​​/tvā/怛嚩, ​​/svā/娑嚩(薩嚩), ​​/jva/入嚩, ​/śvā/濕嚩, ​​/hva/賀嚩
6) ​와/svā/娑嚩/1
위의 예에서 1)번 예를 보면 범자 ‘v’에 대응되는 한글 초성은 ‘ㅁ’이다.
이들의 특징은 범자 모음이 ‘i’인 기본 음절이거나 제2자음이 ‘y’인 복자음
음절이다. 그리고 이와 대응되는 한자는 모두 明母 *m로 되어 있다. 다음
의 2)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로 되어 있는데 범자 모음이 ‘e’ 혹은 ‘ai’이
고 한자 자모는 幷母 *b들이다. 그리고 3)번을 보면 한글 초성이 ‘ㅂ’이고
범자 모음은 ‘a’이며 한자는 모두 ‘嚩’이다. ‘嚩’는 부수 ‘口’를 더하여 만든
造字이다. 부수를 제거한 한자 ‘縛’는 幷母 *b로 2)번 한자의 예와 일치한
다.
다음으로 4)번의 예를 보면 범자가 ‘vaṁ’인데 모음이 ‘a’이다. 만약 앞서
범자 모음의 대응 고찰에 따르면 범자가 ‘a’ 모음일 때는 3)번의 예와 같이
한글 초성은 ‘ㅂ’로 나타나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ㅁ’로 되어 있다. 이는
한자 자모가 明母 *m인 것으로 보아 범자를 따르지 않고 한자를 따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로부터 위의 예들에서 한글 ‘ㅂ’ 표기는 한자의 幷母 *b를 따르고, 한
글 ‘ㅁ’ 표기는 한자의 明母 *m를 따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5)번 예를 보면 한자가 3)번과 같이 ‘嚩’이므로 3)번 예를 따르게
된다면 한글 표기의 초성이 ‘ㅂ’로 되어야 하는데 ‘ㅸ’로 나타나고 있다.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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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어 같은 범자와 한자 표기에서도 대응되는 한글이 다르다. 예를 들어 ‘​
바/tvā/怛嚩’와 ‘​​/tvā/怛嚩’에서 범자와 한자는 일치하지만 한글에서는
초성에서 ‘ㅂ’와 ‘ㅸ’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은 ‘ㅸ’은 복자음 음절에서만 나타난다
는 것이다. 본고의 제2장 2.2.1의 한국어 표기의 절 경계에서 진언 독송이
오랫동안 진행되면서 일부 범어의 형태단위가 고유어의 형태단위로 인식하
여 한국어의 음운변화의 적용이 가능함을 보았다. 즉 한글의 2음절 진언
표기가 오랜 시간 독송되어 옴에 따라 한국어의 고유의 어휘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 ​​, ​, ​​, ​​’가 고유어 어휘의 비어두의 제2음
절 위치라는 환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김성규(1996:12)에서는 중세한국
어 시기 ‘ㅸ’이 모음 사이, ‘ㅣ’로 끝나는 이중모음과 모음사이, ‘ㄹ’과 모음
사이, ‘ㅿ’과 모음 사이 등의 환경에서 나타나는데 진언 표기에서 출현하는
환경은 첫 번째 모음 사이의 경우는 ‘사​(蝦), 셔​​(京), 이​​-(枯)’ 등이
있다고 하였다. 진언 표기에서의 ‘ㅸ’은 중세한국어에서의 ‘ㅸ’이 출현하는
환경과 비슷하게 되면서 한국어의 음운현상이 적용되었을 것이다. 물론 같
은 음운환경에서 모두 ‘ㅸ’으로 변한 것이 아니다. ‘​바, ​바’와 같이 ‘ㅂ’
도 있는데 이는 한국어 음운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혼용되는 현
상이 나타난 것이다.
특히 6)번의 예는 마땅히 ‘​​/svā/娑嚩’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와
/svā/娑嚩’로 나타난 것이다. ‘​​’의 대응 예의 출현 횟수가 132회이고,
‘​와’의 출현 횟수가 1회이므로 ‘​와’가 예외현상이다. 이러한 예외가 일
어날 수 있는 것은 오직 ‘ㅸ’ 표기가 한국어 음운의 반영이며, 이 또한 ‘​
​>​와’ 한국어의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의 변화에 의한 것이라는 해
석이 가능하다.
이 또한 순경음 비읍의 원순모음화는 15세기에 이미 시작하였음을 보여
준다. 실제 국어사 자료에서도 동시기에 순경음 비읍의 음운변화가 반영되
어 있다. 김성규(1996:13)에서는《용비어천가》의 ‘이​​남​(용비어천가
84)’처럼 ‘ㅸ’을 유지하던 어휘인 ‘이​​-(枯)’ 등이《월인석보》에서는 ‘이울
며(월인석보 1:48)’처럼 ‘ㅸ’이 사라지는 예를 볼 수 있다고 하였다. 그렇다
고 월인석보에서 ‘ㅸ’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고 혼용되고 있는 모습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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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어, 훈민정음이 창제될 당시에 ‘β>w’의 변화가 이미 일어나 ‘이​​-’
과 ‘이울-’이 공존하였을 것이라 하였다.
중세한국어시기의 순경음 ‘ㅸ’의 음가에 대해서 우민섭(1997)에서는 ‘ㅸ’
가 범어의 ‘v’와 대응되는데 범어에서 [v]가 반모음으로 분류되고 [w]에 가
까운 음가를 갖기에 ‘ㅸ’이 [v]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용). 하지만 앞서 본고의 분석에 따르면 범자 ‘v’ 대응의 한글 초
성은 ‘ㅂ, ㅁ, ㅸ’ 세 종류가 있으며 그 중 ‘ㅂ’와 ‘ㅁ’는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ㅸ’는 ‘ㅂ’가 중세한국어의 유성성 음운환경에서 나타나는 한국어
음운의 영향을 받은 이표기인 것이다. 즉 ‘ㅸ’은 범자 ‘v’와 직접적인 음가
대응을 할 수 없다.
그리고 ‘ㅸ’을 마찰음이 아닌 파열음 즉 유성파열음을 보아야 한다는 견
해도 있다. 박종희(1982)에서는 무성음의 /p/와 /b/가 대립을 이루다가 /p/
의 변이음 [b]가 유성음 사이에서 약화되어 ‘ㅸ’으로 표기되고 [b]가 [w]으
로 변해가는 중간 과도음으로 ‘ㅸ’이 [b~w]으로 발음되었을 것이라 하였다
(이동석 2013 재인용). 그러나 본고의 고찰에서 ‘ㄱ, ㄴ, ㅂ’ 표기는 무성음
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았다. 즉 /p/과 /b/의 대립
을 인지할 수 없으므로 박종희(1982)의 견해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외 김무림(1999)에서는 ‘ㅸ’이 전청음으로 분류되는 것은 당시 장애음
에서 유·무성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ɸ/의 환경적 변이음으로 /β/가
가능하기에 ‘ㅸ’의 음가는 무성마찰음일 것이라고 하였다(이동석 2013 재인
용). 유성음과 무성음의 대립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견해는 본고의 진언 표
기 고찰과 견해가 일치한다. 하지만 전청음이 무성음이라는 것은 중국어의
음가이고, 한국어에서 유·무성 대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여 중국어음에
맞추어 반드시 무성음을 대표 변이음으로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이기문(1961:103), 김완진(1967:129)에서는 유성음 환경을 근거로 중세한
국어 ‘ㅸ’의 음가를 유성마찰음의 /β/로 재구하였다. 본고의 고찰 결과 역
시 ‘ㅸ’의 유성음 환경에 충실히 하여 /β/의 음가설이 더 적절할 것이라 생
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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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중성 표기의 특징
5.2.2.1. ‘​’와 ‘으’
진언 표기에서 ‘​’ 모음이 출현하는 환경은 보통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는 경우가 복자음 음절에서 두 자음의 연쇄 사이에 ‘​’ 모음이 첨가된 것
이다.
예2
​라/kra/羯囉, ​바/nva/娜嚩, ​마/tma/怛麽, ​나/gna/疙曩, ​리/kṛ/訖哩
예2의 경우 한글 ‘​’ 모음에 대응되는 범자 모음은 없다. 범어에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는 경우 이를 한국어음으로 표현할 때의 모음은 반드
시 제일 무표적인 모음이어야 한다. 중세한국어 시기 ‘​’ 모음의 음가에
대한 연구와 논의는 매우 많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은 이진호(2013)을 참고할 수 있다.
이진호(2013)에 의하면 대체적으로 후설모음으로 보는 견해와 중설모음
으로 보는 견해로 나눌 수 있는데. 후설모음으로 보는 대표적인 연구로는
河野六郞(1968), 허웅(1958), 이기문(1961), 강신항(1972), 권인한(1995) 등이
있고 중설로 보는 견해로는 최현배(1941, 1959), 김방한(1964), 강신항
(1995), 이준환(2011) 등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 권재선(1992), 김주원
(1992), 오정란(2000) 등 후설에 가까운 중설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을 원순모음으로 보는 견해도 있기는 하지만 평순모음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하다. 그리고 이상의 견해들을 종합하여 이진호(2013)에서는 ‘​’의 음
가를 [ʌ], [ə]로 재구하였는데 후설, 평순 및 중모음 혹은 중저모음으로 보
았다.157)
또 다른 ‘​’의 출현 환경은 범자 ‘a’ 모음의 대응에서 나타난다.
157) 필자는 음성학적으로 두 자음이 연이어 발음하면서 생성되는 모음의 구간에 있어서
[ɯ], [ɣ]의 음가가 더욱 무표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즉 후설고모음 혹은 후설중고모음
일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논의는 향후 연구에서 상세하게 다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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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3
dāṁ/​​/能(登1*əŋ), maṁ/​​/懵(東1*uŋ), haḥ/​​/口郝(*?), da-r/​​/捺(曷1*ɑt)
범자 모음이 ‘a’이므로 한글 표기 ‘아’ 모음이 예상되지만 ‘​’ 모음으로
표기되어 있다. 앞서 살펴본바 중세한국어 ‘​’ 음가에 후설성이 있는데,
‘​​, ​​’으로 나타나는 것은 ‘-ㅇ’ 종성자음의 영향을 받아 모음이 후설되어
‘​’ 모음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의 예에서도 ‘-ㄱ’ 종성자음의 영향일
것이다. 물론 범어의 ‘a’ 모음의 음가 영향인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한
국어의 종성자음의 영향의 가능성이 더 크다. 다만 ‘​​’에서 ‘​’로 나타나
는 것에 있어서는 해석이 어려운데 한자의 영향으로 볼 수도 있다. ‘捺’의
중세한국한자음은 ‘날’이지만 진언 표기의 ‘​​’의 경우 중세한국어 이전 시
기 고대형의 한국한자음을 반영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그리고 ‘​’ 대응의 한자가 대개 登1韻 *əŋ, 東1韻 *uŋ, 曷1韻 *ɑt 등의
1등운 글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범자 ‘a’ 모음 대응에 ‘​’ 와 음양대
립을 갖는 ‘으’ 모음도 사용된다. 즉 아래와 같다.
예4
ka-k[ŋ]/​​/兢(蒸3*ɨŋ), dhaṁ/​​/鄧(登1*əŋ), vaṁ/믄/刎(文3*iun)
위의 예4에서 ‘긍, 등’의 표기 역시 ‘-ㅇ’의 후설성 종성자음의 영향에 의
하여 ‘으’ 모음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 ‘​’를
사용하고 어떤 경우에 ‘으’를 사용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하지만 예4의 ‘으’
표기 예에서의 한자에 3등운 글자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았다. ‘鄧’은 1등운
글자이다.
대체적으로 ‘​’는 1등운 한자와 대응되고, ‘으’는 3등운 글자와 대응되지
만 1등운 글자와 혼용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5.2.2.2. ‘아’와 ‘어’
다음은 ‘아’와 ‘어’에 대해 볼 것인데 먼저 ‘어’를 중심으로 보겠다. ‘어’




2) yaṁ/염/琰(鹽3*iᴇm), yaṁ/염/燄(鹽3 *iᴇm), yaṁ/연/演(仙3*iᴇn)
3) ca-ṇ/젼/戰(仙3*iᴇn), maṁ/​​/茗/靑4(*eŋ)
4) kaṁ/검/釰(劒)158)(嚴3*iam), kaṁ/검/撿(鹽B*ɰiᴇm), kā-n/건/建(元3*iɤn)
kā-ñ(n)/건/謇(仙B*ɰiᴇn), ga-n/언/彦(仙B*ɰiᴇn)
위의 예에서 1)번부터 3)번은 모음이 ‘어’이지만 상향이중모음의 ‘여’에서
온 것이다. 1)번과 2)번은 범자 자음 ‘ś’와 ‘y’을 나타내기 위해 활음이 추가
된 것이다. 3)번에서는 범자만 보아서는 상향이중모음으로 나타날 환경이
아닌데, 대응되는 한자 ‘戰, 茗’의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4)번은 단모음의 ‘검, 건, 언’ 등의 예이다. 여기서도 범자에서
상향이중모음이 나타날 환경이 아니다. 하지만 한자가 세음성 개음을 갖는
3등운 글자이므로 3)번과 같이 상향이중모음의 ‘여’가 예상되겠지만 실제로
‘어’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상세히 보면 4)번의 3등운 한자는 중류 B류 글자들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비뉴운의 嚴3韻과 元3韻도 3등운 개음의 분류에서 A류 보다 B류
와 가깝다. 즉 이들은 모두 중고한어에서 이완적인, 中舌적인 등의 특징을
갖는 개음을 갖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1)번부터 3)번의 한자를 보면 모두
A류 혹은 A류와 가까운 3등운 글자들이 많다.159) ‘여’는 보다 전설적인 A
류 개음과 대응되고 ‘어’는 보다 비전설적인 B류 개음과 대응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어’도 細音性 개음을 갖는 3등 글자와 대응되므로 그의 ‘비전
설성’은 상대적인 개념이다.
‘어’의 비전설성은 중설모음 혹은 후설모음을 뜻하지 않는다. 아래의 범
자 ‘a’ 모음에서 한글 ‘아’와 ‘어’ 표기의 혼용 예를 보겠다.
예6
1) A kaṁ/감/劒(嚴3*iam) B kaṁ/검/釰(劒)(嚴3*iam)
2) A ka-ṇ/간/建(元3*iɤn) B ka-ṇ/건/建(元3*iɤn)
158) ‘釰’과 ‘劒’은 이체자이다.
159) 중고한어 개음의 분류 및 음가에 대하여는 민지원(2009)를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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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ka-n/간/謇(仙B*ɰiᴇn), B ka-n/건/謇(仙B*ɰiᴇn)
위의 예6에서 1)번부터 3)번 모두 A와 B의 두 예가 범자 ‘a’ 모음에 A
는 한글 ‘아’ 모음에 대응되고 B는 한글 ‘어’ 모음이 대응한다. 한글 모음
‘어’가 ‘아’와 혼용이 가능한 것은 ‘어’의 비전설적인 성격에 의할 것이다.
하지만 ‘아’가 일반 대응인 반면 ‘어’는 일부 소수의 대응으로만 나타나는데
이는 ‘어’가 ‘아’만큼 중설 혹은 후설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즉 ‘어’는 비전설성을 띠고는 있지만 전설모음과 상대적인 것이며 중성
혹은 후설모음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전설적일 것이다.
다음은 일부 ‘여’의 진언 표기의 특징에 대해 보겠다.
예7
1) A maṁ/​​/茗/靑4(*eŋ) B meṁ/​​/茗(靑4*eŋ)
2) A meṁ/​​/銘(靑4*eŋ) B myeṁ/​​/銘(靑4*eŋ)
3) A śe/셰/勢(祭3*iᴇi) B śe/Ø셔/勢(祭3*iᴇi)
위의 예7에서 1)번의 A와 B를 보면 한글 ‘명’과 한자 ‘茗’이 같지만 범
자에서 하나는 ‘maṁ’, 다른 하나는 ‘meṁ’으로 서로 다르다. 특히 B에서
범자 모음이 ‘e’이고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2)번에서도 A와 B의 두 예
를 보면 범자 ‘e’와 ‘ye’ 대응에 한글 모음 ‘여’가 대응한다. 다음 3)번을 보
면 범자 ‘e’ 모음의 A에서는 ‘예’로 나타나고 B에서는 ‘여’로 나타나고 있
다. 단순 개음절인 범자 모음 ‘e’ 대응에 있어서 한글 모음 ‘예’의 대응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B의 ‘여’는 예외이다. 하지만 이 또한 ‘여’가 비록 ‘예’
만큼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여전히 전설모음의 대응에 사용이 가능하다. 이
또한 ‘여’가 비록 ‘예’만큼 전설성이 강하지는 않지만 전설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의 전설모음의 대응 표기 현상은 기타 외국어 표기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허인영(2016:28)에서는 한국에서의 일본어 표기 자료에서 오대
진언(1485)과 제일 가까운 시기의 伊路波(1492)의 표기의 경우 일본어의 ‘e’
모음에 한글 ‘예, 계, 뎨, 녜, ​, 몌, 례’ 등의 대응이 일반적이지만 ‘셔, 며’
의 표기도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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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중세한국어 시기에는 전설모음 ‘e’가 없었을 것이며 외국어
의 ‘e’ 모음 표기에는 ‘예’를 일반적인 표기로 사용하고 이외 일부 ‘여’의 표
기도 허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요모음은 ‘어’가 되는데 이는
‘어’가 모음 ‘아’에 비하여 전설성을 가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어’에
상향과 하향의 활음 ‘j’을 동시에 추가하여 ‘예’의 삼중모음으로 전설모음을
표현하고, 상향의 활음 ‘j’ 하나만 더하면 ‘여’의 이중모음으로는 여전히 전
설모음에 가깝지만 삼중모음에 비하여서는 전설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결
론적으로 주요모음 ‘어’는 모음 ‘아’에 비하여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었을 것
이다.
현대 한국어 방언에서도 ‘어’의 전설적인 특징을 찾을 수 있는데 이승재
(1980:11-12)에서 구례지역어의 ‘어’는 중부지방의 ‘어’보다 앞쪽에서 발음
된다고 하였다. 김현(2009)에서는 실제로 남부지방의 구례지역과 중부지방
의 양주지역의 ‘어’에 대한 음성학적인 고찰 결과 구례의 ‘어’가 양주의 ‘어’
에 비하여 보다 위쪽·앞쪽에서 발음이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여’는 ‘거,
너, 버’에 비하여 앞쪽에서 발음되지만 ‘j’가 후행할 때 가장 앞쪽에서 실현
되며, ‘어→(으)→여→에’의 순서로 전설적인 방향을 갖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어’는 예나 지금이나 꽤나 넓은 조음영역에서 발음되던 모음이었으
며, 음운사적으로 ‘어’의 조음위치를 중심으로 아래와 같이 4개의 발전 단
계가 설정된다고 하였다.
위의 그림에서 [시기Ⅰ]은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의 비전
설 평순모음의 조음영역을 나타낸다. 당시의 ‘어’는 j에 후행하든 그렇지 않
- 195 -
든 前舌的인 모음이었기에 ‘어’나 ‘여’에 차이가 없든지, 있어도 미세한 정
도였을 것이다. [시기Ⅱ]는 ‘​’가 소실되는 첫 번째 단계로 ‘​’가 점차 위
축되면서 어두와 비어두의 ‘어’의 조음영역은 조금씩 후설 쪽으로 커지기
시작하는 상태이다. [시기Ⅲ]은 단모음 ‘에’가 나타나는 시기이고 [시기Ⅳ]
는 오늘의 현재의 상태이다.
위의 분석에서 [시기Ⅰ]에 ‘어’가 어느 정도 전설에 가까운 상태이지만
비전설 평순모음이라는데 있어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가 보여주는 현
상과 거의 일치한다. 다만 김현(2009)에서는 [시기Ⅰ]은 어느 시기를 가리
키는지에 대한 명확한 제시가 없다. 그리고 ‘어’의 후설성의 변화에 대한
요인을 ‘​’의 소실로 보고 있는데 이 또한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이기도 하
다. 하지만 본고에서 고찰한 진언 표기는 중세한국어 이전시기부터 독송되
어오던 전통이 있었을 것이라는 역사배경을 고려하여 [시기Ⅰ]이 중세한국
어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어’의 후설화 현상
의 원인에 대해서 단순히 ‘​’ 모음의 소실 때문이라는 해석은 설득력이 부
족하다고 생각한다. ‘​’ 모음의 소실 원인이 무엇인지, 이른 시기의 ‘어’는
왜 전설적이지만 전설모음은 아닌지, 그리고 ‘어’의 전설성은 또 어디서 오
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이에 필자가 주목한 것은 ‘어’가 음성모음이고 ‘아’가 양성모음이라는 데
있다. 김완진(1978)에서는 훈민정음의 ‘舌縮’을 사선적조화로 보고 3단계로
나누어 제일 높고 전설적인 단계로 ‘舌不縮’의 A단계로 중성모음 ‘이’가 있
고, B단계는 ‘舌小縮’으로 음성모음 ‘어, 으’가 있으며 C단계는 ‘舌縮’의 양
성모음 ‘아, ​’가 있다고 하였다. 이에 김주원(1993)에서는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은 [+RTR]의 자질을 가졌을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고는 ‘어’가 비록 전설모음은 아니지만 ‘아’보다 상대적인 전설성을 띠
고 있는 것은 [-RTR]이기 때문이라 본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아’ 모음
과 ‘어’ 모음이 혼용되는 현상은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아’와 ‘어’의
[±RTR] 자질 차이가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혹은 하나의 모음이
었다가 점차 분화되었을 것인데, 중세한국어 시기로 가면서 이러한 분화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김현(2009)에 따라 ‘어’의 조음영역이 점
점 넓어 지게 되었으며, 동시에 ‘​’와 대응하는 음성모음 ‘으’의 영역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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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지면서 ‘​’가 ‘어’와 ‘으’ 모두에게 밀리어 점차 소실의 과정을 거쳤을 것
이라 생각한다.
5.2.2.3. ‘오’와 ‘우’
앞서 진언의 음소 표기 고찰에서 한글의 ‘오’와 ‘우’는 범자 모음 ‘u’에서
도 혼용되고, ‘o’에서도 혼용됨을 보았다. 보다 구체적인 관찰을 위하여 ‘오’
와 ‘우’의 범자 모음과의 대응을 통계하여 보았다.
[표20] 한글 ‘오’, ‘우’와 범자 ‘u’, ‘o’ 모음과의 대응
위의 [표20] 통계를 보면 한글 ‘오’ 모음이 범자 ‘u’ 모음과의 대응이
72.6%이고 ‘o’ 모음과 27.4%으로, ‘오’가 ‘u’ 모음과의 대응되는 비율이 더
높다. ‘우’ 모음이 범자 ‘u’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45.4%이고, ‘o’ 모음과
대응되는 비율은 54.9%이므로 거의 비슷하다. 만약 ‘오’가 ‘u’에 가깝다면
‘우’가 ‘o’에 가까워야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뚜렷하지 않다.
다음은 한글 ‘오’, ‘우’와 한자의 등운과 통계를 내어 비교하여 보았다.
[표21] 한글 ‘오’, ‘우’와 한자 운모와의 비교160)
위의 [표21]에서는 ‘오’는 1등운 글자와는 96.4%의 대응을 보여주는 반
160) 한자의 중고음을 찾을 수 없는 造字의 예 즉 ‘嚕(*?), 嘮(*?), 口女(*?)’ 등은 부수 ‘口’
를 제외한 ‘魯, 勞, 女’으로 통계를 내었다. 즉 ‘魯, 勞’는 1등운 ‘女’는 3등운이 된다.















면 3등운과는 3.6%의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앞서 ‘오’와 범자 모음과의 대
응에서 ‘u’와의 대응이 72.6%으로 비교적 높은 편이긴 하지만 여기서 1등
운 한자의 96.2%의 대응에 비하여서는 여전히 한자와의 대응 경향이 더
강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우’를 보면 1등운과의 대응이 23.4%이고 3등운과의 대응이
76.5%으로 3등운과의 대응이 우세이다. ‘우’가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 거
의 반반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하여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경향성이 보인
다. 즉 ‘우’는 3등운 한자와의 대응을 선호하고 있다.
위의 고찰을 통하여 ‘오’와 ‘우’는 범자 모음과의 대응에서는 이들 차이
의 경향이 뚜렷하지 않지만, 한자의 등운과의 대응에서는 ‘오’는 1등운을
선호하고, ‘우’는 3등운을 선호하는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즉 한글의 ‘오’
와 ‘우’는 범자 모음의 ‘u’와 ‘o’의 차이보다 한자의 1등운과 3등운의 차이에
따른 분류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앞서 ‘​’와 ‘으’, ‘아’와 ‘어’의 고찰에서 음성모음의 ‘으’와 ‘어’가 3
등운 글자와의 대응 경향을 보여주는 것과 상통한다. 즉 진언 표기로부터
중세한국어의 양성모음이 1등운 한자와, 음성모음은 3등운 한자와의 대응
이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물론 이러한 대응이 완전히 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외들도
있는데 원순모음의 예외 현상들을 찾아보면 아래와 같다.
예8
1) A 우/gu/虞(虞3 *iʊ)/1 B 오/gu/虞(虞3*iʊ)/4
2) A 모/mo/謨(模1*o)/12 B 무/mo/謨(模1*o)/25
3) A 로/lo/路(模1*o)/21 B 루/lo/路(模1*o)/2
4) A 보/bhu/部(模1*o)/11 B 부/bhu/部(模1*o)/3
위의 예8에서 1)번부터 4)번까지 A 예들은 ‘우’와 3등운 대응, ‘오’와 1등
운 대응의 규칙 대응에 부합하는 예들이고, B 예들은 규칙에 어긋나는 예
들이다. A와 B의 예들은 한자가 같다. 규칙에 어긋나는 예들은 대부분 규
칙에 부합되는 예들과 표기에 있어 혼용되는 예들인 것이다. 같은 범자나
같은 한자에 대해서 한글에서만 ‘오’와 ‘우’의 혼용 표기가 있었다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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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진언 독송의 더 이른 시기에는 ‘오’와 1등운, ‘우’와 3등운 대응의
규칙이 명확하지 않았음을 말한다. 이러한 규칙대응은 후기로 가면서 분화
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앞서 ‘어’ 표기의 분석에서 중세한국어 모음체계에서 [±RTR] 자질에 대
한 분석이 있었다. 원순모음의 현상은 [±RTR]의 자질이 ‘오’와 ‘우’에도 적
용됨을 보여준다. 원순모음에서도 중세한국어 시기 이전에는 ‘오’와 ‘우’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았거나 하나의 음소였다가 점차 분화되는 과정을 거쳤
을 것이다. 이 또한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이 [±RTR] 자질의 적용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보여주는 것이 되겠다.
5.2.3. 종성 및 ‘ㅅ’계 합용병서
5.2.3.1. ‘-ㄹ’와 ‘-ㄷ’
앞서 5.1절의 종성 자음의 대응 고찰에서 한글의 ‘-ㄷ’ 종성자음은 범자
자음 ‘-t, -d’과 대응하고, ‘-ㄹ’ 종성자음은 범자 ‘-r’ 자음과 대응한다. 이
러한 대응은 중세한국어 시기 혹은 그 이전 시기에 한국어의 종성 자음 ‘-
ㄷ’과 ‘-ㄹ’는 음소적인 대립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문제는 만약 한국어가 이전부터 ‘-ㄷ’와 ‘-ㄹ’의 대립이 있었다면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국한자음 즉 현실한자음에서 무엇 때문에 모두
‘-ㄹ’로 나타나는가 하는 문제이다. 이 또한 그동안 한국한자음의 연구 분
야 에서 오랫동안 논의해오던 난제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기존 연구의 정리는 주재진(2006)을 참고할 수 있다. 주재진
(2006)에 의하면 기존 연구의 견해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째
는 중국음 수용의 결과로 보는 것인데 주요 연구로 有坂秀世(1936), 칼크렌
(1954), 이기문(1972), 송기중(1995), 주성일(2000) 등이 있다. 주로 중국어
에서 입성운미의 소실 과정에서 약화현상이 일어났으며 중국어 운미의 약
화음이 한국 한자음으로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는 한국 내부의
음운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는 견해로 주요 연구는 河野六郞(1968), 李炳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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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김형주(1989), 이장희(2005) 등이 있다. 여기서는 중국어에서 받아
들일 때는 –t이었지만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 –t>-r의 약화 현상에 의
한 것이라 보고 있다. 세 번째의 견해는 중국어의 –t를 한국어에서 –l로
대체 수용한 결과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에 주요 연구로는 박병채
(1971[1973]), 강신항(1997[2003]), 엄익상(2001) 그리고 중국의 楊耐思
(1997) 등이 있다.
첫 번째 견해에 대해서 중국어 입성운미의 약화 현상은 중국어 음운사
에서 상당히 늦은 시기에 일어난 것으로, 아무리 일러도 후기 중고한어 이
전 시기로 추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입성운미의 약화는 북방음에서 보편적
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남방음에서는 입성운미가 잘 보존되어 있다. 역사
적으로 한국과 중국의 교류는 전기 중고한어 시기부터 이미 활발하였으며
중국어와의 접촉은 북방음은 물론 남방음과도 적지 않았다. 따라서, 시기적
으로나 공간적으로 중국어 입성운미 약화설은 성립하기 어렵다.
두 번째 견해에 따라 한국어 내부의 음운변화라고 본다 하여도 음운변
화는 점진적인 것이므로 과도기의 혼용 현상이 보여야 하지만 한국한자음
에서 ‘-ㄹ’ 설내입성운미의 반영은 너무나도 정연하다. 따라서 한국어 내부
음운변화의 가설도 설득력이 약하다.
본고는 진언 표기의 고찰을 통하여 세 번째의 견해, 즉 중국어의 –t를
한국어의 –l로 수용하였을 것이라는 가설의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분석은 아래와 같다.
우선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의 *-t 자음운미가 범어의 ‘-t, -d, -r’와 모
두 대응하지만 한글은 ‘-ㄷ’가 ‘-t, -d’와 대응하고, ‘-ㄹ’는 ‘-r’와 대응하는
차이가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이러한 대응 관계는 사실 중국어의 *-t 자
음운미가 한국어의 ‘-ㄷ’와도 대응 가능하고 ‘-ㄹ’와도 대응 가능함을 보여
준다. 특히 고대 한국어 시기 한글이 창제되기 이전 중국어의 한자를 차자
표기로 사용하였을 경우 이러한 대응 관계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본고는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차자표기의 재구
방법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고대 한국어의 음운특징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
장희(2005)에서는 고구려의 한자음은 한어의 [-t>]를 ①ø, ②[-di], ③[-ri],




1) 述川郡(一云省知買)<삼사, 권37> : 泝(一作沂)川郡, 本高句麗 述川郡<삼사, 권35>
2) 屑夫婁城, 本肖利巴利忽<삼사, 권37 당군전황표>
3) 悉直郡(一云史直)<삼사, 권37>
위의 예9에 대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아래와 같이 분석하였다.
우선 1)번 예에 대해서는 ‘川’과 ‘買’가 대응하고 ‘述’과 ‘省知’가 대응한
다. ‘省’는 음차 표기에서 ‘蘇, 所’ 등으로 읽힐 수 있어 중세한국어에서 ‘소’
로 읽혔을 것이다. ‘知’의 전승 한자음은 ‘디’이며 중고음이 [ʈje]이므로 ‘省
知’는 [sUdi]로 재구될 수 있다.
2)번의 예에서는 ‘屑’이 ‘肖利’와 대응하고 ‘夫婁’가 ‘巴利’와 대응하는데
‘肖利’의 ‘利’가 ‘屑’의 [-t>]가 유음으로 변화된 이후의 반영이다. 한어 입성
운미의 [-t>]가 [-r], [-ri]로 반영된 것이다.
3)번 예에서는 ‘悉直’과 ‘史直’이 고구려에서 함께 쓰였음을 의미하는데
‘悉’과 ‘史’는 음차자로 호용되며 ‘悉’은 한어에서 [-t>] 운미를 가졌는데 운
미가 무시된 채 ‘史’와 호용된 것이어서 고구려 한자음이 한어의 [-t>]를 ø
로 수용한 예라 볼 수 있다.
이에 근거하여 이장희(2005)에서는 결론적으로 [-t>]>[-r]를 세 단계로
보았는데 1단계는 한어의 [-t>]를 [-di]으로 수용(고구려어의 개음절 구조
제약), 2단계는 d→r/V_i(고구려어 내의 음운변화), 3단계는 i→ø/V_으로 고
구려 폐음절화이다.
본고의 진언 표기 방법의 고찰에서는 한글의 종성자음은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함을 보았다.
예10
-k/-ㄱ/見*k, -k/-ㄱ/溪*kh, -p/-ㅂ/幇*p, -ṣ/-ㅅ/生*ʃ, -s/-ㅅ/心*s,
-r/-ㄹ/囉(聲母)*?, -r/-ㄹ/㗚(聲母)*?, -r/-ㄹ/哩(聲母)
위의 예10을 보면 만약 고대 한국어 시기의 차자표기에서도 진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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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표기 방법이 적용될 수 있다면, 즉 한국어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자모와 대응이 가능하다면 예9에서의 1)번을 다르게 재구할 수 있다. ‘省
知’에서 ‘知’는 음절말 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sUd]으로 재구된다.
그리고 2)번 예에서 ‘屑’과 ‘肖利’가 비록 하나는 1음절의 한자 표기이고
다른 하나는 2음절의 한자 표기로 서로 다르지만 이 두 표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한국어는 같은 1음절일 수 있다.
본고 제3장과 제4장의 고찰을 보면 진언 표기에서 중국어 자음운미는
개음절 범자와의 대응 표기로 사용되기도 하고, 특히 복자음 음절에서 단
순한 자음의 표기에서 한자의 성모만 적용되어 자음운미의 유무와 상관없
게 된다. 즉 진언의 한자 표기에서 음성운의 ‘史’와 입성운의 ‘悉’은 모두
같은 범자 ‘si’ 혹은 ‘s’를 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예9의 3)번 예에서 ‘悉
直’과 ‘史直’은 한자의 운미와 상관없이 이들은 동일한 한국어 음절의 표기
일 가능성도 있다.
위와 같이 진언 표기의 방법을 적용하여 예9의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를
재해석한다면 1)번에서 ‘述’는 ‘省知’와 대응되고, 2)번에서 ‘屑’는 ‘肖利’와
대응되게 된다. 차자표기에서도 중국어 *-t 자음운미의 한자는 당시 한국
어의 음절말 자음 ‘知[-d]’와도 대응이 가능하고, ‘利[-r]’와도 대응이 가능
하게 된다.
차자표기의 경우 서로 다른 언어의 문자를 차용하면서 동일한 한국어의
음절에 다양한 표기 방식이 충분히 가능하였을 것이다. 차자표기의 방법을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보게 되면, 일부 음운변화 설정의 부담을 덜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이장희(2005)에서의 ‘-di’와 ‘-ri’를 각각 ‘-d’와 ‘-r’으로 본
다면 2단계의 음운변화인 ‘d→r/V_i’은 필요 없게 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에는 음절말 자음이 ‘知[-d]’와 ‘利[-r]’가 있는데 중
국어에는 *-t 운미 하나만 있어서161), 한국어 ‘-d’의 차자표기에도 *-t 자
음운미의 한자 ‘述’를 사용하였고, 한국어 ‘-r’의 차자표기에서도 *-t 자음
운미의 한자 ‘屑’를 사용한 것이 된다. 그런데 거꾸로 한국어가 중국어음을
받아들여서 한국한자음으로 나타내려면 한국어의 ‘-d’와 ‘-r’ 두 가지 음에
161) 상고한어에는 *-l 자음운미가 재구되기도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전설모음에 제한되
어 있고 중고한어에 이르러 대부분 *-i으로 변화한다. 위의 차자표기 예는 이에 해당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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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하나를 택하여야 한다. 물론 중국어 *-t 음가의 자음운미 글자들은 한
국어에서 ‘-r’보다 ‘-d’가 음성적으로 더욱 가까웠을 것이다.
문제는 고대 한국어 시기의 ‘-d’가 과연 중세한국어의 ‘-ㄷ’ 종성자음과
직접적인 기원이 되는가이다. 고대한국어 시기의 주요 연구 자료는 차자표
기이다. 진언 표기도 외국어 표기이고, 차자표기도 최초에는 외국어인 중국
어의 음가를 갖고 문자로 표기한 것이다. 외국어 표기와의 대응에서 ‘-d’와
‘-r’의 대립이 보이는 것은 당시 한국어에 이러한 음소 대립이 존재하였음
을 보여줄 수는 있지만 음가도 일치하였을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언어접
촉의 시각에서 유사한 음가의 대응도 가능하다. ‘-d’는 유음의 폐쇄음화로
쉽게 설명이 가능한 자음이므로 외국어 표기에서 ‘-d’와 ‘-r’의 대립이지만
한국어 내부의 실제 음소 대립은 아마 두 가지의 유음일 수도 있다.
차자표기 연구에 따르면 고대한국어 시기에는 두 가지 유음의 음소 대
립이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尸’와 ‘乙’의 대립이다. 이들의 음가는
모두 유음과 관련되며, 문법형태소로 나타날 때의 문법적 기능이 완전히
다르다. 고대 한국어시기의 음소 대립이 분명하다. 이에 대한 고대 한국어
의 재구음을 대개 ‘尸’은 ‘ㅀ’, ‘乙’은 ‘ㄹ’로 보고 있다.162) 그리고 이 두 가
지의 유음 중 외국어 표기에서 음성적으로 ‘-d’와 유사하였을 것은 ‘ㅀ’일
것이다.
중세한국어 시기의 한자음 운서『동국정운』은 현실 한자음의 ‘-ㄹ’를
모두 ‘-ㅭ’으로 교정하였다. 동국정운은 당시 한자음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
국어의 음운체계에 가깝게 하려는 인위적인 노력이 있다. 이러한 취지에서
중국어 *-t의 음가와 현실 한자음의 ‘-ㄹ’ 음가의 차이가 크므로 보다 가까
운 음가의 ‘-ㅭ’으로 교정하였을 것이다. 한국어 화자의 입장에서 만약 ‘ㄹ’
와 ‘ㅀ’의 두 가지 유음이 있다면 중국어 *-t와 음성적으로 가까운 유음은
그 중 ‘ㅀ’이었을 것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고대한국어 시기에 중국어의 *-t 자음운미는 한국한자음에
서 음성적으로 유사한 유음 ‘ㅀ’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였을 것으로 본다. 고
대한국어로부터 중세한국어 시기로 내려 가면서 ‘ㅀ’와 ‘ㄹ’ 이 두 가지 유
음의 음소대립이 점차 사라지면서, 특히 15세기에 한글이 창제되면서 하나
162) 황선엽(2000), 한경호(200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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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半舌音 문자 ‘ㄹ’를 만들면서 현실 한자음에서 모두 하나의 설내입성운
미로 반영되었을 것이다.
물론 본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욱 충분한 증거자료의 확보와
증명이 필요할 것이므로 향후 더욱 충분한 논의와 연구를 이어갈 것이다.
여기서는 다만 진언의 한글 표기 방법을 통하여 고대 한국어의 차자표기의
표기 특징을 분석하는데 좋은 참고자료가 될 수 있음을 보였다.163)
5.2.3.2. ‘ㅅ’계 합용병서와 ‘-ㅅ’ 종성자음
진언의 복자음 음절의 한글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다.
진언 표기에 사용되는 합용병서의 종류는 ‘ㅅ’계 합용병서뿐이다. 먼저 합
용병서의 종류별 구체적인 예들을 살펴보겠다. 합용병서 표기와 혼용되는
기타 표기도 함께 제시할 것인데 ‘ㅅ’ 종성자음의 표기 예는 ★으로 표시하
였고, ‘​’ 모음을 추가한 2음절 표기의 예를 사용하는 경우는 l으로 표시
하였다.
아래는 ‘ㅼ, ’의 합용병서 표기이다.
예11
1) ㅼ/st-: ​/sta/娑多, ​/sti/娑底, ​/stya/娑底也, ​라/strā/薩怛囉
2) ㅼ/ṣṭ-: ​/ṣṭa/瑟吒, ​/ṣṭai/瑟, ​라/ṣṭra/瑟吒囉, ​​/ṣṭaṁ/史擔
3) ㅼ/ṣṭh-: ​/ṣṭha/瑟吒, ​/ṣṭhi/瑟底
4) /ṣṭ-: ​/ṣṭi/瑟恥(耻) ★봇티/pu-ṣṭi/補瑟置
위의 예11에서 1)번부터 3)번까지 ‘ㅼ’ 합용병서가 사용되고 있으며 대응
하는 범자 자음은 각각 ‘st-, ṣṭ-, ṣṭh-’로 다르다. 4)번의 예에서 합용병서
‘’가 보인다. 이에 대응되는 범자 자음은 ‘ṣṭ-’이다. 앞서 2)번에서 범자
자음 ‘ṣṭ-’는 ‘ㅼ’와 대응되므로, ‘ㅼ’와 ‘’의 표기가 모두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범자 ‘ṣṭ-’에서 ‘ṣ’를 제외한 단순한 ‘ṭ’ 자음의 한글 표기에서도
‘ㄷ’와 ‘ㅌ’가 혼용된다.
163) ‘gra/알/蘖囉[二合]/1’, ‘mra/말/沫/1’의 예외도 있는데 ‘-ㄹ’ 종성자음과 관련하여 어떤
분석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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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번의 예에서 ★의 표기가 있는데 이 예에서는 ‘ㅅ’계 합용병서
가 예상되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에 사용되고 있다. 즉 ‘pu-ṣṭi’의 두 번
째 범자 음절 ‘ṣṭi’는 앞서 예의 표기 ‘​’와 같이 합용병서로 표기되어도 되
지만 ‘-ㅅ’ 종성자음의 표기 ‘pu-ṣ’는 ‘봇’으로, ‘ṭi’은 ‘티’로 표기되었다.
진언 표기에서 비록 ‘ㅼ’과 ‘’가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지만 당시 중
세한국어의 합용병서 표기에서 ‘ㅼ’이 더욱 일반적인 표기인데 비하여 ‘’
은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생소한 표기였다. 본고에서 고찰한 제4장의 복
자음 음절의 표기 방법에서 합용병서 표기는 ‘제1자음+C’류 복자음에서 제
1자음이 S계인 복자음 음절에 사용된다는 규칙성을 볼 수 있었다. 즉 진언
표기의 범자 음절 대응 규칙에 의하면 ‘’ 표기가 마땅하지만 당시 중세한
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잘 사용되지 않는 표기이므로 이보다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는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혼용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ㅽ’의 합용병서 표기에 대해 보겠다.
예12
1) ㅽ/ṣp-: ​/ṣpā/澀跛, ​례/ṣpre/澀必㘑
2) ㅽ/sph-: ​/spha/瑟破, ​/spho/瑟普, ​/spho/薩普, ​/spho/娑普
3) ㅽ/sv-: ​/sva/沙嚩/4, ​​/svaḥ/娑嚩/3 l​​/svā/娑嚩/132, ​​/svā/薩嚩/22
위의 예12를 보면 ‘ㅽ’ 합용병서 표기에 대응되는 범자음절은 ‘ṣp-,
sph-, sv-’ 등이 있다. 1)번과 2)번의 범자 자음 ‘ṣp-, sph-’은 ‘제1자음+C’
류 복자음 음절 유형에 속하므로 합용병서 표기의 규칙성과 일치한다.
하지만 3)번의 범자 자음 ‘sv-’은 ‘C+제2자음’류의 복자음으로 복자음 음
절의 일반 대응의 표기 규칙에 의하면 마땅히 ‘​’ 모음을 첨가한 2음절 표
기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실제로 3)번에서 l의 기타 표기 예가 있는데 ‘​
​’로 나타나며 출현 횟수가 각각 132회, 22회이다. 즉 3)번의 합용병서
‘​’가 4회, ‘​​’이 3회 나타나는 것은 예외 표기인 것이다. 이러한 예외 표
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진언 표기의 규칙에 따르면 ‘​’ 표기가 사용되어야
하지만 한국어의 표기에 ‘ㅽ’가 일반적으로 나타나고 2음절 표기보다 1음절
표기가 더 경제적이므로 이러한 예외 표기가 나타나게 되었을 것이다.
다음은 ‘ㅻ, ㅺ, ’ 등의 합용병서 표기를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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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3
1) ㅺ/sk-: ​리/skṛ/塞訖哩/8164) l​간(건)나/ska-nda/塞謇娜/2
2) ㅻ/ṣṇ-: /ṣṇi/瑟抳/9 ★밋노/vi-ṣṇo/尾瑟努/1, ​릿나/kṛ-ṣṇa/訖哩瑟拏/1
l​니/ṣṇi/瑟抳/1, ​나/ṣda/瑟拏/1
3) /sm-: /sma/娑麽/2 ★밧마/pa-sma/跛娑麽/1 l​마/sma/娑麽/4
위의 예13은 앞서 다른 합용병서에 비하여 중세한국어에서 출현율이 높
지 않은 예들이다. 1)번의 ‘ㅺ’는 중세한국어에서 그나마 자주 등장하는 합
용병서 표기이다. 이에 진언 표기에서도 ‘​리’ 표기 예가 나타난다. 하지만
l의 ‘​간’ 혹은 ‘​건’의 2음절 표기도 혼용되어 나타나고 있다. 실제 중세
한국어 자료에서도 ‘​​’ 혹은 ‘​​’ 즉 종성자음 ‘-ㄴ’와 결합하는 음절의 출
현이 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음절 구조의 표기가 부자연스럽기에 2음절
표기가 사용된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다음 2)번 예의 ‘ㅻ’과 같이 진언 표기에서의 ‘’가 보인다. 중세한국어
의 한글 표기에서 ‘ㅻ’의 합용병서 표기 예로는 지금까지 ‘​​(男)’ 하나의
예만 발견된다. ‘ㅻ’의 표기가 일반적인 표기가 아니었으므로 ★의 ‘밋노,
​릿나’와 같이 ‘ㅅ’ 종성자음의 표기와 l의 ‘​니, ​나’의 2음절 표기법이
혼용되었을 것이다. 실제 중세한국어에서도 ‘ㅅ’ 종성자음과 혼용되는 현상
이 나타나는데, 『석보상절』19에서 ‘갓나​’의 예가 2회 나온다(김성규
1996:18-19 참고).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3)번의 ‘’와 같이 특이한 합용병서 표기가 보인
다. 실제 중세한국어의 표기에서는 이러한 예가 보이지 않는다. 물론 이 또
한 자주 사용하는 표기가 아니므로로 ★에서 ‘밧마’의 ‘ㅅ’ 종성자음 표기와
l의 ‘​마’의 2음절 표기가 혼용되고 있다.
위의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 표기는 ‘ㅅ’ 종성자음의 분리 표기
164) 범자 ‘skṛ’는 사실 ‘-s#kṛ’의 경계가 있다. 즉 ‘s’는 앞의 형태단위 마지막 자음이고
‘kṛ’는 후행하는 어휘의 첫 음절이다. 이를 표기하기 위한 한자 표기에서 ‘塞訖哩’로
묶어서 그리고 ‘三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중국어의 번역에서 음이 들리는 데로 적었
기 때문일 것이다. 한글 표기 역시 한자를 따라서 이를 하나의 복자음 음절로 인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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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혼용되고 있음을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중세한국어의 고유어 표기에서
도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 ’은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올 때 ‘바
​​, 수​’로 표기되기도 하고, 이외 기타 ‘城 밧긔 (龍 69), 안팟긔 (釋 19,
23)’, 혹은 ‘숫글 (楞 7.16), 숫근(楞 8.97)’ 등으로 표기되기도 한다(이익섭
1992:157).
그럼 이러한 표기들이 나타나는 구체적인 음가의 특징은 무엇일까. 중세
한국어시기 ‘ㅅ’계 합용병서의 음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는 주로 자음군으로
발음하였다는 견해와 된소리 즉 경음으로 발음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
뉜다.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는 최현배(1942), 허웅(1965) 등이 대표적이고
된소리로 보는 견해는 이기문(1955, 1972)가 대표적이다(박창원 1996:
176-177 참고).
앞서 진언 표기의 예에서 합용병서 ‘’, ‘ㅻ’, ‘’의 특이한 표기들이 나
타나는 것을 보았다. 특히 ‘, ’ 표기는 중세한국어 고유어의 표기에서
현재 발견되지 않고 있다. ‘ㅻ’ 또한 ‘​​’ 하나만 나타나고 있다. ‘, ’
를 단순히 외국어를 표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중세한국어
이전 시기에는 이러한 표기의 음가가 가능하였을 것이지만 중세한국어로
가면서 점차 사라지는 단계에 이른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
다. 설상 단순한 외국어표기라 할지라도 이러한 표기는 특히 유기음의 ‘ㅌ’
와 결합하는 ‘’, 비음의 ‘ㄴ, ㅁ’와 결합하는 ‘ㅻ, ’의 존재는 된소리를 표
현하였다 보기보다 자음군으로 발음하였을 것이라 볼 수 있다. 박창원
(1996:177)에서는 합용병서를 자음군으로 보는 견해에 대해 ‘외국어와의 전
사 비교 역시 전사 자료의 특수성을 인정한다하더라도, 그것이 자음군을
표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강력하게 암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진언 표기에서 범자의 복자음 음절에서 자음의 연쇄 발음을 표
기하기 위해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하는 방법을 고안하여 ‘​
​, ​간, ​니, ​마’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들이 합용병서의 ‘​, ​,
, ’와 혼용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만약 당시 합용병서의 음가가 된소리
즉 경음이었다면 이러한 혼용이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다음으로 중세한국어의 ‘-ㅅ’ 종성자음의 음가에 대한 기존 연구를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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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다. 허웅(1953, 1958), 이기문(1959) 등의 초창기 연구에서는 ‘ㅅ’
와 ‘ㄷ’는 순전히 표기법의 문제일 뿐 음절말에서의 음성실현형은 내파음
[t>]이라 보았다가 이후 이기문(1961, 1963, 1972), 허웅(1965, 1975) 등에서
는 점차 견해를 바꾸어 [t>]까지는 中和가 미치지 못한 ‘내파적인 [s]’ 또는
‘매우 간극이 좁으면서도 그 마찰은 매우 약한 [s]음’일 것으로 보았다. 이
중적 음가의 표기 견해도 있는데 박창원(1991)에서는 음절말에서 [s]와 [ʔ]
가 모두 종성표기 ‘ㅅ’로 나타난다고 보았다(이상의 기존 논의에 대해서는
김경아 1992:114-115 참고). 이에 김경아(1992)에서는 15세기는 한국어의
음절말 자음체계에서 ‘ㅅ’과 ‘ㄷ’의 대립이 흔들리고 있던 시기이며 ‘ㅅ’이
내파화의 과정에 있을 것이라 보았고 중간 단계로 ‘ㆆ’와 等價일 것이라 하
였다.
하지만 본고에서의 진언 표기 고찰에 의하면 ‘-ㄷ’ 종성자음은 범자 ‘-t,
-d’와 대응되고 동시에 한자는 *-t 자음운미와 대응되고 있으며 ‘-ㅅ’ 종성
자음의 혼용 표기는 나타나지 않는다. ‘-ㅅ’ 종성표기는 오히려 ‘ㅅ’계 합용
병서와 나타난다. 앞서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 모음의 2음절
표기 ‘​​, ​나, ​마’와 혼용되면서 자음군의 음가를 가졌을 것이라 추정
한바, 이러한 자음군 표기와 ‘ㅅ’ 종성자음의 혼용은 만약 내파음으로 발음
되었다면 불가능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내파적인 [s] 혹은 내파화 과정의
음가로 본다면 진언 표기가 나타나는 현상은 외국어의 표기인 것으로 해석
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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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본고는 오대진언(1485)의 한글의 진언 표기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
였다. 제2장에서는 진언 범자를 이해하고 진언 텍스트의 성격과 특징을 알
아보았으며 범자의 음절 분석과 음절 유형도 분류하였다. 그리고 범자와
한글, 한자를 음절단위의 대응 예로 분리시켰다. 제3장에서는 기본 음절 범
자에 대한 한글 표기 예들을 분석하였고, 제4장에서는 복자음 음절 범자에
대한 한글 표기를 분석하였다. 주로 한글의 표기방법과 梵-韓-中 음소대응
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한자의 음가는 전기 중고한어의 재구 음가를 적용하
였다.
먼저 한글의 진언 표기 방법을 보면 대개 아래와 같다.
기본 범자 음절에서 ①범자 자음 ‘ś’와 ‘y’ 대응에 한글 ‘시’와 ‘이’가 적
용된다. 예를 들어 ‘śa, ya’ 대응의 한글 표기에서 상향이중모음의 ‘샤, 야’
로 되어 있다. ②범자 ‘e’ 모음 대응에 한글 ‘예’ 표기가 일반적이다. 일부
범자 ‘ai’ 모음 대응에도 ‘예’ 표기가 반영되는데 이는 동일 한자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범자 ‘ai’ 대응의 한글 모음 표기는 ‘애, ​, 에’가 일반적이다.
③범자 ‘u’와 ‘o’의 차이와 한글의 ‘오’와 ‘우’의 차이가 평행하지 않으며 같
은 범자 모음에 한글 표기가 혼용한다.
복자음 범자 음절에서 한글은 비교적 다양한 표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① ‘C+제2자음’류 복자음 음절에서 범자 자음의 연쇄를 표현하기 위하여
한글은 연이어 나타나는 두 자음 중 첫 번째 자음에 ‘​’ 모음을 첨가하여
2음절로 표기한다. 예를 들어 ‘kra’의 한글 표기는 ‘​라’이다. 이런 표기방
법은 ‘C+제2자음’류 복자음에서 제일 일반적인 표기법이다. 하지만 제2자음
이 ‘y’인 경우는 직접 상향이중모음의 음절을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 ‘kya’
는 한글 ‘갸’로 표기한다. 한자 표기에서는 표기법의 차이가 없이 모두 ‘二
合’으로 표기한다. 즉 상향이중모음의 한글 표기는 한글에서만 나타나는 현
상이다. ② ‘제1자음+C’류 복자음 음절에서 한글의 종성자음이 범자의 제1
자음과 대응하여 폐음절로 나타나는 표기법이 제일 일반적이다. 예를 들어
범자 ‘ma-rga’의 한글 표기는 ‘말아’이다. 한글의 종성자음 ‘-ㄹ’는 범자 자
음 ‘-r’과 대응한다. 하지만 제1자음이 S계인 경우는 ‘ㅅ’계 합용병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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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보이는데 예를 들어 범자 ‘sta’ 대응의 한글 표기가 ‘​’로 되어 있다.
다음으로 음소대응의 규칙성을 보면 본고에서 고찰한 오대진언(1485)에
서 실제 진언 표기의 梵-韓-中 음소 대응은 상당히 규칙성을 갖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진언집의 실담장에서는 梵-韓-中 음소 대응의 원칙이
제시되어 있는데 오대진언(1485)의 표기 규칙과 안심사본(1569) 실담장의
표기 원칙과 거의 일치함을 보았다. 이로부터 진언의 한글과 한자 표기는
상당히 엄격한 규칙대응에 의하여 작업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한글의 진언 표기에서 나타나는 일부 한국어의 음운적 특징을
볼 수 있다. 초성 자음의 대응에서 우선 한글 자음 ‘ㄱ, ㄷ, ㅂ’은 무성음과
유성음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며, 유기음과 혼용하는 등의 현상이 나타났
다. 그리고 비음의 ‘ㅇ, ㄴ, ㅁ’는 비록 중국어 번역 체계의 영향을 받아 체
계적으로 범어의 유성음과 대응하고 있지만 이 또한 당시 한국어 비음에
유성성의 특징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중성의 대응에서는 우선 실담장에서 범자 모음과 한글 모음은 1:多로
대응하는 현상 즉 범자 ‘a’ 모음 대응에 한글 표기의 모음은 ‘아, ​, 어,
으’가 대응하는 현상은 실제 진언 표기를 근거로 체계화하여 반영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한글 모음은 한자 운모의 등운과 관련되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음성모음 ‘어, 으, 우’는 3등운 한자와 대응하는 경향
이 보인다.
종성자음의 대응에서 주목한 것은 한글의 종성 자음이 한자의 성모와
대응하는 현상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 한글 종성 자음의 ‘-ㄹ’는 한자 자모
來母 및 유사한 음가의 한자 성모와 대응한다. 이러한 표기 방법을 고대
한국어 차자표기의 독법 연구에 적용하여 새롭게 해석하여 보았다. 예를
들어 한자 ‘知’의 聲母는 한국어 [-d]와 대응할 수 있고, ‘利’의 聲母는 [-r]
와 대응한다. 그리고 ‘ㅅ’계 합용병서 표기가 ‘-ㅅ’의 종성자음과의 혼용되
어 표기한다. 이는 당시 적어도 진언 표기에서 ‘ㅅ’계 합용병서는 경음화
되지 않았을 것이며 ‘ㅅ’ 종성자음은 완전히 내파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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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오대진언(1485)의 진언 텍스트
1) 신묘장구다라니
觀世音菩薩如意珠手眞言


















































































































































































namo ratna trayāya(1) namaḥ aryaḥ valokite śvāraya(2) bodhi atvāya mahā











ṇa karaya tasyamyeṁ(7) namaḥ skṛtvā(8) imāṁ(9) aryā valokite śvāra










dhanāṁ(13) śūbhaṁ ajeyaṁ(14) sarvā bhūtānāṁ(15) bhavamarga
miśūdhakam(16) tadyathā(17) oṁ(18) aloke aloka(19) matilokā tikrānte(20)
hehe hale(21) ma
한자
馱喃引三 輸伴阿薺琰四 薩㗚嚩[二合]步引跢引喃五 婆嚩沫㗚誐[二合]尾戌馱劒六
怛你也[二合]他引七 唵八 阿路計阿路迦九 麽底路迦引底羯囒[二合]諦二十 醯醯賀嚟一 摩
오대
1다1남￮ 1슈1반￮2애2​2염￮ 1살1바￮2보1다1남￮ 1바2바1말2아￮1미1슈1다2감￮ 
다1냐1타￮ 2옴￮ 2아1로2계￮2아1로가￮ 2마1디1로1가￮1디​1란2뎨￮ 
2혜2혜￮1하2례￮ 2마[25b]
진언
hābodhi satvā(22) smara smara hṛdaya(23) korū korū karma(24) sādhaya
sādhaya(25) dhuru dhurū miyānte(26) mahā viyānte(27) dharadhara dhalī
한자
賀冒地薩怛嚩[二合]引二 娑麽[二合]囉娑麽[二合]囉紇哩[二合]娜野三 矩嚕矩嚕羯㗚麽[二合]四
娑引達野娑馱野五 度嚕度嚕尾演引諦六 摩賀尾演諦七 馱囉馱囉達噒
오대
1하1모1디￮1사​1바￮ 1​2마1라￮1​2마1라￮1​2리2나2야￮ 2구1로￮2구1로￮갈2마￮ 
1사1다2야￮1사1다2야￮ 2도1로￮2도1로￮2미1연2뎨￮ 2마1하￮2미1연2뎨￮ 
1다1라1다1라￮1다1린[26a]
진언
nre(28) śvāra calacala(29) mala vimala(30) amala murte(31) ehyehe(32) loke
śvārā rāga(33) viṣavi nāśaya(34) dveṣavi ṣavi nāśaya(35) mohā
한자
捺嚟[二合]引八 濕嚩[二合]囉左攞左攞九 摩攞尾摩攞三十 阿摩攞母㗚諦一 曀醯曳[二合]呬二
路計濕嚩[二合]引囉囉引誐三 尾灑尾曩引捨野四 禰吠[二合]灑尾灑尾曩捨野五 謨引賀
오대
2​2례￮ 11​1라￮자라자라￮ 2마라￮1미2마라￮ 2아2마라￮1몰2뎨￮ 1예2혜2혜￮ 
1로2계￮11​1라￮1라2아￮ 1미사1미￮1나1샤2야￮ 2​2볘사1미￮사1미￮1나1샤2야￮ 
1모1하￮[26b]
진언
cala viṣavi nāśaya(36) horū horū(37) mala hurū hale(38) panma nābhā(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ū surū(42) budhya budhya(43) bodhaya bo
한자
左羅尾灑尾曩捨野六 虎嚕虎嚕七 麽攞虎嚕賀黎八 鉢娜麽[二合]曩婆引九 娑囉娑囉四十
悉哩悉哩一 素上嚕素嚕二 沒地野[二合]沒地野[二合]三 冒馱野[二合]冒
오대
자라￮1미사1미￮1나1샤2야￮ 1호1로￮1호1로￮ 2마라￮1호1로￮1하2례￮ 
바2​2마￮1나1바￮ 1사1라￮1사1라￮ 1시2리￮1시2리￮ 2소1로2소1로￮ 
1몯2댜1몯2댜￮ 1모1다2야￮1모[27a]
진언
dhaya(44) maitrīya(45) nilakaṇṭha(46) kamasya darśanāṁ(47) pra hlā daya
mānaḥ(48)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svāhā(53)
siddhāyoge śvāraya(54) svāhā(55)
한자
馱野[二合]四 昧怛哩[二合]野五 攞建姹六 迦麽寫捺哩捨[二合]喃七
鉢囉[二合]賀囉[二合]娜野摩引諾八入 娑嚩[二合]引賀引九 悉馱野五十 娑嚩[二合]賀一
摩賀悉馱野二 娑嚩[二合]賀三 悉馱喩藝 濕嚩[二合]囉野四 娑嚩[二合]賀五
오대
1다2야￮ 2​​1리2야￮ 1니라2간타￮ 가2마2샤￮1​​1샤1남￮ 
​1라￮1​라￮2나1야￮1마1낙￮ ​1​1하￮ 1싣1다2야￮ ​1​1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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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본다라니
165) 신묘 한자 총 79句. 오대진언 67句가 두 개 반복. 그 뒤로 모두 하나씩 밀려서 78구로 오
류가 발생. 망월사본에서 정정.
166) 오대진언(1485)에서 제67구에 ‘七’이 있으므로 제68구로 마땅히 ‘八’이 되어야 하는데 원
본에서 ‘七’로 되어 있어 오류가 생겼다. 뒤의 구도 모두 숫자 하나씩 차이가 있어 마치 78
句로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마땅히 총 79句가 되어야 한다. 이의 오류를 바로
잡아 표기할 것이며 새로 수정한 부분을 괄호로 표기하여 ‘[八], [九]..’등으로 하였다.
2마1하1싣1다2야￮ ​1​1하￮ 1싣1다2유2예￮11​1라2야￮​1​1하￮[27b]
진언
nila kaṇṭhaya(56) svāhā(57) varaha mukha(58) siṁha mukhaya(59)
svāhā(60) padmā hastaya(61) svāhā(62) cakra yukdhaya(63) svāhā(64)
śaṅkha śabṇane(65) bodhanaya(66) svāhā(67)
한자
攞建姹野六 娑嚩[二合]賀七 嚩囉賀目佉八 僧賀目佉野九 娑嚩賀六十 鉢娜麽[二合]引
賀娑跢野一 娑嚩[二合]賀二 作羯囉[二合]欲馱野三 娑嚩[二合]賀四 商佉攝娜寗五
冒達曩野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1니라￮2간타2야￮ ​1​1하￮ 2바1라1하￮1목카￮ 1싱1하￮1목카2야￮ ​1​1하￮ 
바2​2마￮1하​2야￮ ​1​1하￮ 자​1라￮1욕1다2야￮ ​1​1하￮ 
1상카￮1셥1나2녜￮ 1모1다1나2야￮ ​1​1하￮[28a]
진언
mahāla koṭa(68)165) dharaya(69) svāhā(70) vama skāṇṭha niśa sthita(71)
kṛṣṇa jinaya(72) svāhā(73) vyaghra carma(74) niva sanaya(75) svāhā(76)
namora tnatra yā
한자




2마1하라￮2구타￮ 1다2라2야￮ ​1​1하￮ 2바2마￮​2간타￮2니1샤￮1시2톄다￮ 
​2릿1나￮2​1나2야￮ ​1​1하￮ 2먀1​1라￮잘2마￮ 2니2바￮1사1니2야￮ 
​1​1하￮ 1나1모1라￮​1나​1라￮1야[28b]
진언 ya(77) namaḥ arya valokite śvāraya(78) svāhā
한자 野[七] 曩莫啊引哩也[二合]嚩路枳諦濕嚩[二合]囉野[八] 娑嚩[二合]賀
오대 2야￮ 1나1막￮1알2야￮2바1로2기2뎨￮11​1라2야￮ ​1​1하[29a]
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te śvāraya(2) bodhisatvāya(3) mahāsatvāya(4) mahākārūṇikaya(5)
mahāviraya(6) sahāsrakṣaya(7) sahāsraśrīṣaya(8) sahāsra pana
한자




뎨￮​라야￮ 모디사​바야￮ 마하사​바야￮ 마하가로니가야￮ 마하미라야￮ 
사하￮​락사야￮ 사하​라￮리사야￮ 사하​라￮바나[29b]
진언
ya(9) sahasra jihvaya(10) sahāsrabhūjāya(11) ehebhagavaṁ(12) arya
valokite śvāra(13) ograatyogra(14) mahāogra(15) mahānada(16) kiriki
한자 野九 娑賀娑囉[二合]尒賀嚩[二合]野十 娑賀娑囉[二合]步惹野一 曀呬婆誐刎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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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수구다라니
167) 20구와 22구 사이의 21구일 것인데 오류로 표기되지 않았을 것이다. 이와 비슷한 오류의
예들은 [] 괄호로 보충하여 표기하였다.
大隨求大明王大陀羅尼
진언
buddhābhaṣṭaṁ sarvātethāgatā saṁmantā jvalavala viśoddhe sphoridā













야￮ 사하​라￮​​배야￮ 사하​라￮보​야￮ 예혜￮바아믄￮ 
알야￮바로기뎨￮​라￮ 오​라￮아듀​라￮ 마하오​라￮ 마하나나￮ 기리기[30a]
진언
ri kirikiri(17) mirimiri mirimiri(18) ciriciri ciriciri(19) natyonatyo
natyonatyo(20) krasakrasa krasakrasa[21] korukoro ko
한자
哩枳哩枳哩七 弭哩弭哩弭哩弭哩八 喞哩喞哩喞哩喞哩九 曩跓曩跓曩跓曩跓二十
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訖囉[二合]娑[一]167) 矩嚕矩嚕矩
오대
리￮기리기리￮ 미리미리￮미리미리￮ 지리지리￮지리지리￮ 나듀나듀￮나듀나듀￮ 
​라사​라사￮​라사​라사￮ 구로구로￮구[30b]
진언
rukoru(22) ehyehe(23) mahāvira(24) malaṇdana(25) viryeṇdana(26)
sarvākamāṁmeṁ prayecha(27) śighraṁ vahameṁ(28) raṣṭaraṣṭaṁ
sarajakakkuro(29) sa
한자




로구로￮ 예​혜￮ 마하미라￮ 마란나나￮ 미련나나￮ 살바가맘​​￮라예차￮ 
시​람￮바협​​￮ 라​라​​￮사라​​​구로￮ 사[31a]
진언
ha srabhūja(30) saha sravira(31) lokaiśvara sadhaya(32) sana




娑娜悉朕銘婆嚩三 嚩囉努婆嚩四 阿虞嚕婆嚩弭五 唵曩謨窣堵[二合]帝婆誐刎六
오대
하￮​라보​￮ 사하￮​라미라￮ 로계​라￮사다야￮ 사나￮싣딤​​바바￮ 
바라노바바￮ 아우로￮바바미￮ 옴￮나무​뎨￮바아믄￮[31b]
진언





오대 알야￮바로기뎨￮​라￮ ​라모댜￮​라시나맘￮ 바라노마마￮ 바바혜￮​와하[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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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namaḥsarvā tathāgatanaṁ(1) namonamaḥ(2) sarvā
한자 曩莫薩嚩引怛他去誐跢引喃引一 曩謨曩莫二入 薩嚩
오대 나막살바￮다타아다남￮ 나모나막￮ 살바[34a]
진언
buddha(3) bodhi satvā(4) buddhādharmā siṁkhebhyaḥ(5) oṁ(6) vipula
garbhe(7) vipula vimale(8) jayagarbe(9) vajra jvala garbhe(10)
gatigahani(11) gagana viśu
한자
沒馱引三 冒引地薩怛嚩[二合]引四 沒馱引達磨引僧契毗藥[二合]五 唵六 尾補攞蘖陛七
尾補攞尾麽㘑八 惹野蘖陛引九 嚩日囉[二合]入嚩[二合]攞蘖陛十 誐底誐賀一
誐誐曩尾戌引
오대
몯다￮ 모디￮사​​￮ 몯다달마￮​​켸뱍￮ 옴￮ 미라￮알볘￮ 미보라￮미마례￮ 
​야알볘￮ 바​라￮​​라￮알볘￮ 아디아하니￮ 아아나￮미슈[34b]
진언
dhani(12) sarvāpāpa viśodhani(13) oṁ guṇavati(14) gagariṇi(15) girigiri(16)
gamari gamari(17) gaḥhagaḥha(18) gargāri gargāri(19) gagari gagari(20)
한자
馱二 薩嚩播引跛尾秫引馱三 唵引虞拏嚩底四 誐誐哩抳五 儗哩儗哩六
誐麽哩誐麽哩七 誐賀虐賀八 蘖誐引哩蘖誐引哩九 誐誐哩誐誐哩二十
오대
다니￮ 살바바바￮미슈다니￮ 옴￮오나바디￮ 아아리니￮ 이리이리￮ 아마리￮아마리￮ 
아하악하￮ 알아리￮알아리￮ 아아리￮아아리[35a]
진언
gaṁbhāri gaṁbhāri(21) gatigati(22) gamani gale(23) gurūgurū(24) gurūṇi
cale(25) gacale mucale(26) jayevi jaye(27) sarvābhaya vigate(28) garbha
saṁ
한자
儼婆哩儼婆去哩一 誐底誐底二 誐麽誐㘑三 虞嚕虞嚕四 虞嚕抳左㘑五
阿左㘑母左㘑六 惹曳尾惹曳七 薩嚩引婆野尾誐帝八 蘖婆三去
오대
암바리￮암바리￮ 아디아디￮ 아마니￮아례￮ 오로오로￮ 오로니￮자례￮ 
아자례￮모자례￮ ​예미￮​예￮ 살바바야￮미아뎨￮ 알바￮삼[35b]
진언
bharaṇi(29) sirisiri(30) mirimiri(31) kīrīkīrī(32) sāṁmantā karṣaṇi(33) sarvā
śatrū pra varthāni(34) rakṣarakṣa mama(35) sarvā satvā nāṁca(36) viriviri
한자




바라니￮ 시리시리￮ 미리미리￮ 기리기리￮ 삼만다￮갈사니￮ 
살바￮샤​로￮​라￮말타니￮ 락사락사￮마마￮ 살바￮사​​￮난자￮ 미리미리￮[36a]
진언
vigatā varaṇa(37) bhāya nāśani(38) surisuri(39) ciriciri kaṁmalevimale(40)
jaye jayavahe(41) jayavati(42) bhāgavati(43) ratna makuṭa(44) mā
한자
尾誐跢去引嚩囉拏七 婆去野曩引捨八 素哩素哩九 喞哩喞哩劒麽㘑尾麽㘑四十
惹曳惹野引嚩系一 惹野嚩底二 婆引誐嚩底三 囉怛曩[二合]麽矩吒四 麽
오대
미아다￮바라나￮ 바야￮나사니￮ 소리소리￮ 지리지리￮감마례미마례￮ 
​예￮​야바혜￮ ​야바디￮ 바아바디￮ 라​나￮마구타￮ 마[36b]
진언
lādhari(45) mahu vividha(46) vicitra vaiṣarū padhāriṇi(47) bhāgavati(48)
mahā vidyadevi(49) rakṣarakṣa mama(50) sarvā satvānāñca(51) sāṁmantā
sarvā
한자








tra(52) sarvāpāpa viśudhani(53) hurūhurū naḥkṣatra(54) mālā dhāriṇi(55)







​라￮ 살바바바￮미슈다니￮ 호로호로￮낙사​라￮ 마라￮다리니￮ 
락사락사￮맘마마￮ 아나타샤￮ ​라나￮바라야￮나샤￮ 바리￮모자야​​￮[37b]
진언
sarvā dukebhyaḥ(60) caṇdicaṇdi caṇdini(61) vegavati(62) sarvāduṣṭa(63)
nivāraṇi(64) śatrū paḥkṣa(65) pra barthāni(66) vijaya vāhaini(67)
hurūhurū(68) murūmu
한자
薩嚩耨契引毗藥[二合]六十 讚抳讚抳讚抳一 吠誐嚩底二 薩嚩訥瑟吒[二合]三
嚩囉抳四 設咄嚕[二合]博乞灑[二合]五 鉢囉[二合]末他去引六 尾惹野嚩呬七
虎嚕虎嚕八 母嚕母
오대
살바￮녹켸뱍￮ 잔니잔니￮잔니니￮ 볘아바디￮ 살바노​￮ 니바라니￮ 샤​로￮박사￮ 
​라￮말타니￮ 미​야￮바혜니￮ 호로호로￮ 모로모[38a]
진언
rū(69) curūcurū(70) ayuḥ pālani(71) suravara varthāni(72) sarvā devatā
pujite(73) dhiridhiri(74) saṁmantā valokite(75) prabhe prabhe(76) suprabhā
viśo
한자
嚕九 祖嚕祖嚕七十 阿去欲播攞一 素囉嚩囉末他引二 薩嚩引禰去嚩跢引布引些帝三
地哩地哩四 三滿跢嚩路引枳帝五 鉢囉[二合]陛鉢囉[二合]陛六 素鉢囉[二合]婆引尾秫
오대
로￮ 조로조로￮ 아욕￮바라니￮ 소라바라￮말타니￮ 살바￮녜바다￮보​뎨￮ 
디리디리￮ 삼만다￮바로기뎨￮ ​라볘￮​라볘￮ 소​라바￮미슏[38b]
진언
ddhe(77) sarvāpāpa viśudhani(78) dharadhara dharaṇi(79) dharadhale(80)
sumusumu(81) rūrūcale(82) cālaya duṣṭāṁ(83) puraya meṁāśāṁ(84)
śrivapu(85) dhanañja
한자
第七 薩嚩引播跛尾戌引馱八 馱囉馱囉馱囉抳九 馱囉馱㘑八十 素母素母一
嚕嚕左㘑二 佐攞野努瑟㸓鳥[二合]三 布囉野茗引阿苫去四 室哩[二合]嚩補五 馱難上惹
오대
뎨￮ 살바바바￮미슈다니￮ 다라다라￮다라니￮ 다라다례￮ 소모소모￮ 로로자례￮ 
자라야￮노​​￮ 보라야￮​​아셤￮ 리비보￮ 다난​[39a]
진언
ya kaṁmale(86) kṣiṇi kṣiṇi(87) vara devara dāṁkuśe(88) oṁ(89) padma
viśoddhe śodhaya śodhayaśoddhe(90) bharabhara(91) bhiribhiri(92)
bhurūbhurū(93) māṅgāla
한자
野劒麽㘑六 乞史[二合]抳乞史[二合]抳七 嚩囉禰嚩囉能矩勢八 唵九
鉢娜麽[二合]尾秫第戌馱野戌馱野秫第去九十 婆囉婆囉一 鼻哩鼻哩二 部嚕部嚕三
懵去誐去攞
오대
야￮감마례￮ ​시니￮​시니￮ 바라￮녜바라￮​​구셰￮ 옴￮ 
바​마￮미슏뎨￮슈다야￮슈다야슏뎨￮ 바라바라￮ 비리비리￮ 보로보로￮ 
​​아라￮[39b]
진언
viśoddhe(94) pavi tramuke(95) khargiṇi khargiṇi(96) khārakhāra(97) jvalita
śile(98) sāṁmantā pra saritā(99) vabhā sitaśoddhe(100) jvāla jvala(101)
sarvā devaga
한자
尾秫第四 跛尾怛囉[二合]穆企五 朅儗抳朅儗抳六 佉囉佉囉七 入嚩[二合]里多始㘑八
三滿多引鉢囉[二合]娑上哩哆引九 嚩婆六168)悉多上秫第一百 入嚩[二合]攞入嚩[二合]攞一
薩嚩引禰嚩誐
오대 미슏뎨￮ 바미￮​라목켸￮ 칼이니￮칼이니￮ 카라카라￮ ​​리다￮시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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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만다￮​라￮사리다￮ 바바￮시다슏뎨￮ ​​라￮​​라￮ 살바￮녜바아[40a]
진언
ṇa(102) sāṁmāta karṣaṇi(103) satyavate(104) taratara tārayamāṁ(105)
nāga vilokite(106) lahulahu(107) huduhudu(108) kṣiṇikṣiṇi(109) sarvā grahā
bhākṣaṇi(110) piṁ
한자
拏上二 三去麽多丹羯囉灑[二合]抳三 薩底也[二合]嚩帝四 多上囉多囉跢囉野五
曩引誐尾路引枳帝六 攞虎攞虎七 虎努鼻虎努八 乞史[二合]抳乞史[二合]抳九
薩嚩疙囉[二合]賀薄乞灑[二合]抳百一十 冰
오대
나￮ 삼맘다￮갈사니￮ 사댜바뎨￮ 다라다라￮다라야맘￮ 나아￮미로기뎨￮ 라호라호￮ 
호노호노￮ ​시니￮​시니￮ 살바￮​라하￮박사니￮ ​​[40b]
진언
gari piṁgari(111) cumucumu(112) sumusumu(113) cuvicale(114)
taratara(115) nāga vilokiṇi(116) tāraya tumāṁ(117) bhāgavati(118)
aṣṭamahṁ bhayebhyaḥ(119) saṁmu
한자
蘖哩冰蘖哩一 祖母祖母二 素母素母三 祖尾左㘑四 多囉多囉五 曩誐尾路枳六
跢囉野覩引七 婆去誐嚩底八 阿瑟吒[二合]麽賀引婆上曳毗藥[二合]九 三母
오대
아리￮​​아리￮ 조모조모￮ 소모소모￮ 조미자례￮ 다라다라￮ 나아￮미로기니￮ 
다라야￮도맘￮ 바아바디￮ 아​마하￮바예뱍 삼모[41a]
진언
dra sāgara(120) pāryāntāṁ(121) pātāla gagana taraṁ(122) sarvātra
sāṁmantena(123) diśamandhena(124) vajra prakara(125) vajra paśa






​라￮사아라￮ 바련담￮ 바다라￮아아나￮다람￮ 살바​라￮삼만뎨나￮ 니샤￮만뎨나￮ 
바​라￮​라가라￮ 바​라￮바샤￮만다녜나￮ 바​라￮​​라￮미[41b]
진언
śoddhe(127) bhuribhuri(128) garbhāvati(129) garbhā viśodhani(130) koḥkṣi
sāṁpuraṇi(131) jvala jvala(132) calacala(133) jvalini(134) pra barṣatu
deva(135) sāṁmantena(136) dimyu
한자
秫弟七 部哩部哩八 蘖婆去嚩底九 蘖婆去尾戌馱三十 鋦乞史[二合]三布囉抳一
入嚩[二合]攞入嚩[二合]攞二 左攞左攞三 入嚩[二合]里四 鉢囉[二合]韈灑覩禰嚩五
三去滿帝曩六 你弭庾[二合]
오대
슏뎨￮ 보리보리￮ 알바바디￮ 알바￮미슈다니￮ 국시￮삼보라니￮ ​​라￮​​라￮ 
자라자라￮ ​​리니￮ ​라￮말사도￮녜바￮ 삼만뎨나￮ 니뮤[42a]
진언
da kena(137) amṛta varṣaṇi(138) devatā vatāraṇi(139) abhi
ṣiṁcatumeṁ(140) sugata vara vacana(141) amṛta vara vapuṣai(142)
rakṣarakṣa mama(143) sarvāsa
한자




나￮계나￮ 아​리다￮말사니￮ 녜바다￮바다라니￮ 아비￮션자도​​￮ 
소아다￮바라￮바자나￮ 아​리다￮바라￮바보새￮ 락사락사￮마마￮ 살바사[42b]
진언
tvānāñca(144) sarvātra sarvāda(145) sarvā bhāyebhyaḥ(146) sarbo padra
vebhyaḥ(147) sarbopasargebhyaḥ(148) sarvā duṣṭabhāya bhitasya(149)







​​￮난자￮ 살바​라￮살바나￮ 살바￮바예뱍￮ 살모￮바​라￮볘뱍￮ 살모바살예뱍￮ 
살바￮노​바야￮비다샤￮ 살바￮가리가￮라하￮ 미​라하￮[43a]
진언
vivāda(151) duḥsvapna durdi(152) mitā māṁgalya pāpa vinaśani(153) sarvā







미바나￮ 녹​​나￮놀니￮ 미다￮​​아랴￮바바￮미나샤니￮ 살바￮약사￮락사사￮ 
나아니￮바라니￮ 사라니￮사례￮ 마라마라￮마라바디￮[43b]
진언
jayajaya jayatumaṁ(158) sarvātra sarvākālaṁ(159) siddhyantumeṁ(160)







​야​야￮​야도맘￮ 살바​라￮살바가람￮ 싣뎐도​​￮ 예맘마하￮미념￮ 
사다야￮사다야￮ 살바￮만나라￮사다니￮ 카다야￮살바￮미[44a]
진언
ghnā(164) jayajaya(165) siddhesiddhe susiddhe(166) siddhyasidhya(167)
budhyabudhya(168) purayapuraya(169) pulaṇi pulaṇi(170) puraya
meṁasāṁ(171) sarvāvidyā dhigata
한자
覲曩引四 惹野惹野五 悉弟悉弟蘇悉弟六 悉地野[二合悉地野[二合七 沒地野[二合沒地野八
布引囉野布囉野九 布攞抳布攞抳七十 布囉野茗阿去苫去一 薩嚩引尾你也[二合]地誐多上
오대
​나￮ ​야​야￮ 싣뎨싣뎨￮소싣뎨￮싣댜싣댜￮ 몯댜몯댜￮ 보라야￮보라야￮ 
보라니￮ 보라니￮보라야￮​​아셤￮ 살바미냐￮디아다￮[44b]
진언
burte(172) jayotari(173) jayāvati(174) tiṣṭatiṣṭa(175) sāṁmeya manu
pālaya(176) tathāga tāhṛdaya śāddhe(177) myavalo kayatumaṁ(178) aṣṭabhi
mahādā ru
한자




몰뎨￮ ​유다리￮ ​야바디￮ 디​디​￮ 삼마야￮마노￮바라야￮ 
다타아￮다​리나야￮슏뎨￮ 먀바로￮가야도맘￮ 아​비￮마하나￮로[45a]
진언
ṇa bhaye(179) sarasara(180) prasara prasara(181) savā varaṇa
viśodhani(182) sāṁmantā kāra maṇdala viśoddhe(183) vigate vigate(184)
vigata mala vi
한자
拏婆上曳九 娑囉娑囉八十 鉢囉[二合]娑囉鉢囉[二合]娑囉一 薩嚩嚩囉拏上尾戌馱二
三去滿跢引迦去囉滿拏攞尾秫弟三 尾誐帝尾誐帝四 尾誐多上麽攞尾
오대
나￮바예￮ 사라사라￮ ​라사라￮​라사라￮ 살바￮바라나￮미슈다니￮ 
삼만다￮가라￮만나라￮미슏뎨￮ 미아뎨￮미아뎨￮ 미아다￮마라￮미[45b]
진언
śodhani(185) kṣiṇi kṣiṇi(186) sarvāpāpa viśoddhe(187) mala vigate(188)
tejavati(189) vajra vati(190) trailokya dhiṣṭite svāhā(191) sarvā tathāgata
mudhāna bhi
한자





슈다니￮ ​시니￮​시니￮ 살바바바￮미슏뎨￮ 마라￮미아뎨￮ 뎨​바디￮ 
바​라￮바디￮ ​래로갸￮디​뎨￮​​하￮ 살바￮다타아다￮모다나￮비[46a]
진언
ṣikte svāhā(192) sarvābodhi satvā bhiṣikte svāhā(193) sarvā devatā







​​뎨￮​​하￮ 살바모디￮사​​￮비​​뎨￮​​하￮ 살바￮녜바다￮비​​뎨￮​​하￮ 
살바￮다타아다￮​리나야￮디​다￮​리나예￮​​하￮ 살바￮다[46b]
진언
tā saṁmaya siddhe svāhā(196) īnre īnra vati īnra myavalo kite svāhā(197)











ra mannita pujitāye svāhā(200) vajra dhara vajra pāṇi malavirya dhiṣṭite










ya svāhā(204) veśra maṇāya svāhā(205) caturmahā rāanamaḥ skṛtāya







야￮​​하￮ 볘라￮마나야￮​​하￮ 자돌마하￮라​나막￮​리다야￮​​하￮ 
염마야￮​​하￮ 염마￮보​다￮나막￮​리다야￮​​하￮ 바로나야￮​​[48a]
진언
hā(209) marūtāya svāhā(210) mahā marūtāya svāhā (211) agnaye







하￮ 마로다야￮​​하￮ 마하￮마로다야￮​​하￮ 아​나예￮​​하￮ 
나아미로￮기다야￮​​하￮ 녜바아￮녜뱍￮​​하￮ 나아아￮녜뱍￮​​하￮ 약사[48b]
진언
ga debhyaḥ svāhā(216) rakṣasaga debhyaḥ svāhā(217) gandharvāga
debhyaḥ svāhā(218) asulaga ṇebhyaḥ svāhā(219) garūṇaga ṇebhyaḥ







아￮녜뱍￮​​하￮ 락사사아￮녜뱍￮​​하￮ 안달바아￮녜뱍￮​​하￮ 
아소라아￮녜뱍￮​​하￮ 아로나아￮녜뱍￮​​하￮ 긴나라아￮녜뱍￮​​하￮[49a]
진언
mahura gaga debhyaḥ svāhā(222) maṇuṣaibhyaḥ svāhā(223) amaṇu
ṣaibhyaḥ svāhā(224) sarvāgra hebhyaḥ svāhā(225) sarvā bhutebhyaḥ






마호라￮아아￮녜뱍￮​​하￮ 마노새뱍￮​​하￮  아마노￮새뱍￮​​하￮ 
살바​라￮혜뱍￮​​하￮ 살바￮보뎨뱍￮​​하￮ ​리뎨뱍￮​​하￮ 비샤졔뱍￮[49b]
진언
svāhā(228) apasma rebhyaḥ svāhā(229) kumbhāṇdebhyaḥ svāhā(230) oṁ







​​하￮ 아밧마￮례뱍￮​​하￮ 구반녜뱍￮​​하￮ 옴￮도로도로￮​​하￮ 
옴￮도로도로￮​​하￮ 옴￮모로모로￮​​하￮ 하나하나￮살바￮샤​로남￮[50a]
진언
svāhā(224) daḥhadaḥha sarvāduṣṭā pra duṣṭānāṁ svāhā(225) pacapaca











ṣāṁ śariraṁ(229) jvalaya duṣṭa cittānāṁ svāhā(240) jvali tāya svāhā(241)







삼￮샤리람￮ ​​라야￮노​￮짇다남￮​​하￮ ​​리￮다야￮​​하￮ 
​라￮​​리￮다야￮​​하￮ 닙다￮​​라야￮​​하￮ 삼만다￮​​라야￮​​하￮ 
마니￮바[51a]
진언
draya svāhā(245) purṇa bhadraya svāhā(246) mahā kālaya svāhā(247)









​라야￮​​하￮ 볼나￮바​라야￮​​하￮ 마하￮가라야￮​​하￮ 
마​리￮아나야￮​​하￮ 약시니남￮​​하￮ 락사시남￮​​하￮ 
아가샤￮마​리남￮​​하￮[51b]
진언
sāṁmudra vāsinināṁ svāhā(252) rātri cārānāṁ svāhā(253) divasa carānaṁ







삼모​라￮바시니남￮​​하￮ 라​리￮자라남￮​​하￮ 니바사￮자라남￮​​하￮ 
​리산댜￮자라남￮​​하￮ 볘라￮자라남￮​​하￮ 아볘라￮자라남￮[52a]
진언
svāhā(257) garbhāha rebhyaḥ svāhā(258) garbhā santāraṇi svāhā(259)
hurūhurū svāhā(260) oṁ svāhā(261) svaḥ svāhā(262) bhuḥ svāhā(263)
bhuvaḥ svāhā(264) oṁ bhurbhuvaḥ svaḥ svāhā(265) ciṭi
한자
娑嚩[二合]賀七 蘖婆賀㘑毗藥[二合]娑嚩[二合]賀八 蘖婆跢囉抳娑嚩[二合]賀九
護嚕護嚕娑嚩[二合]賀六十 唵娑嚩[二合]賀一 娑嚩[二合]娑嚩[二合]賀二 僕娑嚩[二合]賀三
部嚩入娑嚩[二合]賀四 唵部囉部[二合]嚩入娑嚩[二合]入娑嚩[二合]賀五 喞置
오대
​​하￮ 알바하￮례뱍￮​​하￮ 알바￮산다라니￮​​하￮ 호로호로￮​​하￮ 
옴￮​​하￮ ​​￮​하￮ 복￮​​하￮ 보박￮​​하￮ 옴￮볼보박￮​​￮​하￮ 
지티[52b]
진언
ciṭi svāhā(266) viṭiviṭi svāhā(267) dharaṇi dharaṇi svāhā(268) agniye







지티￮​​하￮ 미티미티￮​​하￮ 다라니￮다라니￮​​하￮ 아​니예￮​​하￮ 
뎨​바보￮​​하￮ 지리지리￮​​하￮ 시리시리￮​​하￮ 몯댜몯댜￮[53a]
진언
svāhā(273) siddhyasiddhya svāhā(274) maṇdala siddhe svāhā(275) maṇdala







​​하￮ 싣댜싣댜￮​​하￮ 만나라￮싣뎨￮​​하￮ 만나라￮만뎨￮​​하￮ 
시마￮만다니￮​​하￮ 살바￮샤​로남￮​​하￮ ​​바​​바￮​​하￮ ​​바야￮[53b]
진언
stamdhaya svāhā(280) chindachinda svāhā(281) bhindabhinda svāhā(282)
bhañja bhañja svāhā(283) mandhamandha svāhā(284) mauhāya mauhaya






​​바야￮​​하￮ 친나친나￮​​하￮ 빈나빈나￮​​하￮ 반​반​￮​​하￮ 
만다만다￮​​하￮ 모하야￮모하야￮​​하￮ 마니￮미슏뎨￮​​하￮ 솔[54a]
진언
ryesurye surya viśoddhe viśudhaṇi svāhā(287) cadre sucadre purṇa cadre
svāhā(288) grahebhyaḥ svāhā(289) naḥkṣa trebhyaḥ svāhā(290) ś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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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불정다라니
168) 이 ‘六’는 있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오류인 듯하다.
一切如來心眞言
진언
oṁ(1) sarvā tathāgatānāṁ murti(2) pravara vigata bhaya(3) śamaya
svameṁ(4) bhāgavati(5) sarvā pāpe
한자
唵一 薩嚩怛他蘖多喃沒㗚底[二合]二 鉢囉[二合]嚩囉尾誐多婆野三 捨麽野娑嚩[二合]銘四
婆誐嚩底五 薩嚩播閉毗
오대
옴￮ 살바￮다타아다남￮몰디￮ ​라바라￮미아다￮바야￮ 샤마야￮​​​​￮ 바아바디￮ 
살바￮바볘[55b]
진언
bhyaḥ(6) svasti(7) rbhavatu(8) munimuni vimuni vimuni(9) care calani(10)
bhāya vigate(11) bhāya hāraṇi(12) bodhibodhi(13) bodhaya bodhaya(14)
buddhiri buddhiri(15) sarvā tathāgatā(16) hṛdaya juṣṭai svāhā
한자
藥[二合]六沙嚩[二合]娑底[二合]七 囉婆[二合]嚩覩八 母你母你尾母你尾母你九
左㘑左攞十 婆去野尾誐帝一 婆去野賀囉抳二 冒地冒地三 冒馱野冒馱野四
沒地里沒地哩五 薩嚩怛他蘖多引六 紇哩[二合]乃野足瑟[二合]娑嚩[二合]賀
오대
뱍￮ ​​​￮ 바바도￮ 모니모니￮미모니￮미모니￮ 자례￮자라니￮ 바야￮미아뎨￮ 




oṁ(1) vajra vati(2) vajra pra tiṣṭita śuddhe(3) sarvā tathāgata mudra





옴￮ 바​라￮바디￮ 바​라￮​라￮디​다￮슏뎨￮ 
살바￮다타아다￮모​라￮디​나￮디​뎨￮ 마하￮모​례￮​​하[56b-57a]








​라혜뱍￮​​하￮ 낙사￮​례뱍￮​​하￮ 시볘￮​​하￮ 션디￮​​하￮ ​​[54b]
진언
styayani svāhā(293) śivaṁkari(294) śintikari(295) puṣṭikari(296) mala
mardhani svāhā(297) srikari svāhā(298) śrīya mardhani svāhā(299) śrīya
jvalani svāhā(300) namau
한자




​야니￮​​하￮ 시밤가리￮ 션디가리￮ 봇티가리￮ 마라￮말디니￮​​하￮ 
리가리￮​​하￮ 리야￮말다니￮​​하￮ 리야￮​​라니￮​​하￮ 나모[55a]
진언 ci svāhā(301) marūci svāhā(302) vegavati svāhā
한자 些娑嚩[二合]賀一 麽嚕些娑嚩[二合]賀二 吠誐嚩底娑嚩[二合]賀




oṁ(1) munimuni(2) munivare(3) abhi ṣiṁcatumāṁ(4) sarvā tathāgata(5)
sarvāvidya bhiṣaikai(6) mahā
한자
唵一 母母二 母嚩㘑三 阿鼻詵左覩引四 薩嚩引怛他蘖多五
薩嚩引尾你也[二合]鼻曬罽六 麽賀
오대
옴￮ 모니모니￮ 모니바례￮ 아비￮션자도맘￮ 살바￮다타아다￮ 살바미냐￮비새게￮ 
마하￮[57a]
진언










oṁ(1) amṛta vare(2) varavara(3) pravara viśoddhe(4) huṁhuṁ(5)
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一 阿蜜哩[二合]多嚩㘑二 嚩囉嚩囉三 鉢囉[二合]嚩囉尾秫弟四 吽吽五 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
오대




oṁ(1) amṛta vilokini(2) garbhā siṁraḥkṣaṇi(3) akarṣaṇi(4) huṁhuṁ(5)
phaṭphaṭ(6) svāhā(7)
한자
唵一 阿蜜哩[二合]多尾路枳二 蘖婆僧囉乞灑[二合]抳三 阿羯灑抳四 吽吽五
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oṁ(1) vimale(2) jayavare(3) amṛte(4) huṁhuṁhuṁhuṁ(5)
phaṭphaṭphaṭphaṭ(6) svāhā
한자
唵一 尾麽黎二 惹野嚩㘑三 阿蜜哩[二合]帝四 吽吽吽吽五 發吒發吒發吒發吒六
娑嚩[二合]賀
오대 옴￮ 미마례￮ ​야바례￮ 아​리뎨￮ 훔훔훔훔￮ 바탁바탁￮바탁바탁￮ ​​하[58b]
一切如來隨心眞言
진언
oṁ(1) bhārabhara(2) saṁbhara saṁbhara(3) idrīya viśudhani(4) huṁhuṁ(5)
rūrūcale(6) svāhā(7)
한자
唵一 跋囉跋囉二 三婆囉三婆囉三 印捺哩[二合]野尾戌馱四 吽吽五 嚕嚕左黎六
娑嚩[二合]賀七
오대




namosarvā tathāgatā(1) suṅatāya ārhate(2) saṁmyakṣāṁbuddhāya(3)






나무살바￮다타아다￮ ​​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막살바￮다타아다￮ 
구[61a]
진언
ṭi uṣṇīṣāṁ(5) namaḥsarvābuddhā(6) bodhisatvedhyaḥ(7)
namaḥsaptānāṁ(8) sāṁmyakṣāṁbuddhā koṭināṁ(9) saśravaka






티￮오삼￮ 나막살바몯다￮ 모디사​볘뱍￮ 나막삽다남￮ 삼먁삼몯다￮구티남￮ 
사라바가￮​​가남￮ 나무루계알￮하담￮ 나막​로[61b]
진언








다￮반나남￮ 나막​리￮나아미남￮ 나무아나아미남￮ 나무로계￮삼먁아다남￮ 
나무삼먁￮​라디반나남￮ 나무녜발시남￮ 나막싣[62a]
진언
ddhāvidyā dhararṣināṁ(18) śāpānu graha(19) samarthānāṁ(20) namobra







다미냐￮다랄시남￮ 샤바노￮알하￮ 사말타남￮ 나무​라￮​마녜￮ 나무인​라야￮ 
나무바아바뎨￮ 로​라야￮ 오마바디￮사혜야야￮ 나무[62b]
진언
bhāgavate(26) nārāyaṇdāya(27) pañcamaha mudrā(28) namaḥskṛtāya(29)







바아바뎨￮ 나라연나야￮ 반자마하￮모​라￮ 나막​리다야￮ 나무바아바뎨￮ 
마하가라야￮ ​리보라￮나아라￮ 미​라￮바나가라야￮ 아[63a]
진언
dhi muktāka(34) śmāśana(35) vāsineya(36) mātṛgaṇa(37) namaḥ
skṛtāya(38) namobhagavate(39) tathāgata kolāya(40) namobhāgavate(41)
padma kolāya(42) na
한자




디￮목다가￮ ​마샤나￮ 바시녜야￮ 마​리아나￮ 나막​리다야￮ 나무바아바뎨￮ 
다타아다￮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바​마￮구라야￮ 나[63b]
진언
mobhāgavate(43) vajrakolāya(44) namobhāgavate(45) manikolāya(46)
namobhāgavate(47) garjakolāya(48) namobhāgavate(49) dṛḍhā śurasena(50)
pra
한자 謨婆去誐嚩帝引三 嚩日囉[二合]矩攞引野四 曩謨婆去誐嚩帝引五 麽抳矩攞引野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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曩謨婆去誐嚩帝引七 蘖惹矩攞引野八 曩謨婆去誐嚩帝引九 你哩[二合]茶去戌引囉細曩五十
鉢囉[二合]
오대
무바아바뎨￮ 바​라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마니구라야￮ 나무바아바뎨￮ 
알​구라야￮ 나무바아바뎨￮ ​리다￮슈라셰나￮ ​라[64a]
진언
hara ṇarājāya(51) tathāgatāya arhate(52) sāṁmyakṣāṁbuddhāya(53)







하라￮나라​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아미다바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64b]
진언
namobhāgavate(58) akṣobhyāya(59) tathāgatāya ahate(60)







나무바아바뎨￮ 악수뱌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배사쟈우로￮ 볘누랴￮​라바라​야￮ 다타[65a]
진언








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삼보​볘다￮ 사례​라라​야￮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65b]
진언
gavate(72) śakyamunāye(73) tathāgatāya arhate(74)




三藐三沒馱引野五 曩謨婆去誐嚩帝引六 囉[二合]怛曩[二合]矩素麽七 計覩囉引上惹引野八
怛他去引蘖哆引野阿上囉曷[二合]
오대
아바뎨￮ 샤갸모나예￮ 다타아다야￮알하뎨￮ 삼먁삼몯다야￮ 나무바아바뎨￮ 
라​나￮구소마￮ 계도라​야￮ 다타아다야￮알하[66a]
진언
te(79) sāṁmyaksāṁbuddhāya(80) tesāṁnamaḥ skṛtvā(81)
imāṁbhāgavate(82) stathāga tuṣṇisāṁ(83) mahāśitāta patraṁ(84)
namāaparājitāṁ(85) pratyaṁgirāṁ(86) sarvā
한자




뎨￮ 삼먁삼몯다야￮ 뎨삼나막￮​리​바￮ 이맘바아바뎨￮ ​타아￮도​니삼￮ 
마하시다다￮바​람￮ 나마아바라​담￮ ​라​​이람￮ 살바[66b]
진언
bhūta graha(87) nigraha karaṇiṁ(88) paravidyā chedaniṁ(89) akāla(90)









보다￮​라하￮ 니​라하￮가라님￮ 바라미냐￮쳬나닌￮ 아가라￮ ​리듀￮ 
바리​라￮나가린￮ 살바만다￮ 나무​사님￮ 살바노​￮녹​​나￮ 니바[67a]
진언
raṇiṁ(96) catura śitināṁ(97) grahasahasrānāṁ(98) vidhvaṁsa nakariṁ(99)








라님￮ 자도라￮시디남￮ ​라하사하​라남￮ 미​​​사￮나가린￮ 아​​​￮시디남￮ 
낙사​라남￮ ​라사￮나나가린￮ 아​남￮마하​라하남￮ 미[67b]
진언
dhvaṁsa nakariṁ(104) sarvāśatrū(105) nivārāṇiṁ(106) ghorāṁ(107) dusva
pananāñca(108) nāśaniṁ(109) viṣaśa strāagno otāraṇiṁ(110)
aparājitāṁ(111) mahāghorāṁ(112) mahā
한자





​​​사￮나가린￮ 살바샤​로￮ 니바라님￮ 구람￮ 노​￮바나난자￮ 나샤닌￮ 
미사샤￮​라아​뉴￮오다라님￮ 아바라​담￮ 마하구람￮ 마하[68a]
진언
marāṁ(113) mahācaṇdaṁ(114) mahādiptāṁ(115) mahātejaṁ(116)
mahāśvetāṁ(117) mahājvārāṁ(118) mahāmalā(119) paṇdaravā sini(120)
āryatārāṁ(121) bhṛṁkoṭiṁ(122) caiva vijayā(123) va
한자
摩㘕三 摩賀引贊喃引四 摩賀引捻鉢擔[二合]五 摩賀引帝昝引六 摩賀引濕吠[二合]擔七
摩賀引入嚩[二合]覽引八 摩賀引摩攞引九 半拏囉嚩引枲引二十 啊引哩野[二合]引跢引㘕引一
㪍[二合]矩砧引二 載嚩尾惹野引三 嚩
오대
마람￮ 마하잔남￮ 마하닙담￮ 마하뎨​​￮ 마하​볘담￮ 마하​​람￮ 마하마라￮ 
반나라바￮시니￮ 아랴다람￮ ​​​구팀￮ ​바￮미​야￮ 바[68b]
진언
jra maleti viśrotāṁ(124) padmakāṁ(125) vajra cihmāñca(126)




麽邏引載嚩七 阿跛囉引尔擔八 嚩日囉[二合]難上旎演[二合]左九 尾舍引攞引左三十
扇引跢引吠祢嚩布尔擔引一 燥去弭也嚕引喯引二
오대
​라￮마례디￮미로담￮ 바​마검￮ 바​라￮지​만자￮ 마라​바￮ 아바라￮​담￮ 
바​라￮난닌자￮ 미샤라자￮ 션다볘녜￮바보​담￮ 조먀로반￮[69a]
진언
mahāśvetāṁ(133) āryatārāṁ(134) mahāmalaṁ(135) aparā(136) vajra
śaṁkalāṁcaiva(137) vajra komārī(138) kolandhari(139) vajraha stāca(140)
mahāvidyākāñca namāli
한자





마하볘담￮ 아랴다람￮ 마하마람￮ 아바라￮ 박​라￮​​가람​바￮ 
바​라￮구마리￮ 구란다리￮ 바​라하￮​자￮ 마하미냐건자￮나마리[69b]
진언
kāṁ(141) kosuṁbhā ratnacaiva(142) verūcana(143) kolarthānāṁ(144)
oṣṇiṣa(145) vijṛṁ bhāmāṇāṁca(146) sarvāsuvajra kanaka(147)
prabhālocanā(148) vajrā tuṇdīṁ(149) caśvetā
한자




검￮ 구솜바￮라​나​바￮ 볘로자나￮ 구랄타난￮ 오사￮ 미​림￮바마난자￮ 
살바소바​라￮가나가￮ ​라바로자나￮ 바​라￮돈닌자￮ 볘다[70a]
진언
ca(150) kamalā kṣāṁ(151) śaśi prabhā(152) ityetyāṁ(153) mudrā gaṇa(154)
sarverakṣāṁ(155) kurmantu(156) mamasarvā satvānañca(157) oṁgriṣi
gaṇa(158) praśastaya(159) stathāgatuo
한자





자￮ 가마라￮​삼￮ 샤시￮​라바￮ 이뎨​​￮ 모​라￮아나￮ 살볘락산￮ 굴만도￮ 
마마살바￮사​​난자￮ 옴​리시￮아나￮ ​라샤​야￮ ​타아도￮오[70b]
진언
ṣṇiṣa(160) huṁtruṁ(161) paravidra vakara huṁtruṁ jāṁmbhānakara(162)




昝婆曩迦囉二 吽豽嚕唵[三合]三 娑擔[二合]婆曩迦囉四 吽豽嚕唵[三合]五
謨賀曩迦囉吽豽嚕唵[三合]吳 沫他曩迦囉吽豽嚕唵[三合]吳 跛囉尾你也[二合]
오대
사￮ 훔​롬￮ 바라미​라￮바가라￮훔​롬￮​​바나가라￮ 훔​롬￮ ​​바나가라￮ 
훔​롬￮ 모하나가라￮훔​롬￮말타나가라￮훔​롬￮바라미냐￮[71a]
진언
sāṁpakṣā nakara(166) huṁtruṁ(167) sarvāduṣṭānāṁ(168)
stambhānakara(169) huṁtruṁ(170) sarvāyakṣa(171) rakṣasa grahānāṁ(172)







삼박사￮나가라￮ 훔​롬￮ 살바노​남￮ ​​바나가라￮ 훔​롬￮ 살바약사￮ 
락사사￮​라하남￮ 미​​​사￮나가라￮ 훔​롬￮ 자도라￮시디남￮ ​라[71b]
진언
hā sahasrānāṁ(176) vidhvaṁsa nakara(177) huṁtruṁ(178) aṣṭaviṁ
śītīnāṁ(179) nakṣatrānāṁ(180) prasādā nakara(181) huṁtruṁ(182)







하￮사하​라남￮ 미​​​사￮나가라￮ 훔​롬￮ 아​​​￮시디남￮ 낙사​라남￮ 
​라사나￮나가라￮ 훔​롬￮ 아​남￮ 마하​라하남￮ 오차나￮나가라￮[7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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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언
huṁtruṁ(186) rakṣarakṣamāṁ(187) mamasarvā satvānañca(188)








훔​롬￮ 락사락사맘￮ 마마살바￮사​​난자￮ 바아밤￮ ​타아도￮오사￮ 
시다다￮바​람￮마하바​로￮사￮마하​라￮​​이례￮ 마하사[72b]
진언
hā srābhuje(192) sahāsrāśīrṣī(193) yekoṭiśastasahāsrānetrai(194)







하￮​라부​￮ 사하​라￮실새￮ 예구티샤​￮사하​라￮녜​래￮ 
아볘냐￮​​리다￮다타가￮ 마하바​로￮나라￮ ​리부바￮나만나라￮ 
옴​​​​바[73a]
진언
vatu mama(198) rājābhāyā(199) corabhāya(200) agnibhāyā(201)
odakabhāyā(202) viṣabhāyā(203) śastrabhāyā(204) paraca krabhāya(205)
durbhi kṣabhāyā(206) aśanibhāyā(207)
한자
嚩覩麽麽八 囉惹婆去引野引九 祖囉婆去野引二百 阿儗[二合]婆野引一 塢娜迦婆野引二
尾灑婆野引三 設薩怛囉[三合]婆野引四 跛囉斫訖囉[二合]婆野引五 訥躃乞灑[二合]婆野引六
阿上捨婆野引七
오대
바도￮마마￮ 라​바야￮ 조라바야￮ 아​니바야￮ 오나가바야￮ 미사바야￮ 
샤​라바야￮ 바라자￮​라바야￮ 놀비￮​사바야￮ 아샤니바야￮[73b]
진언
akāla mṛdyubhāyā(208) dhāraṇibhumi kaṁpātābhāyā(209) dulkā







아가라￮​리듀바야￮ 다라니보미￮검바다바야￮ 놀가￮바다바야￮ 라​￮난나바야￮ 
소​라￮리니바야￮ 나아바야￮ 미뉴바야￮ 녜바[74a]
진언
grahā(215) nāgagrahā(216) yakṣagrahā(217) rakṣasagrahā(218)








​라하￮ 나아​라하￮ 약사​라하￮ 락사사​라하￮ ​례다​라하￮ 
비샤자​라하￮ 보다​라하￮ 굼반나​라하￮ 보단나​라하￮ 
가타￮보단나​라하￮[74b]
진언
skandagrahā(225) apa smāragrahā(226) otmanāgrahā(227)









​간나​라하￮ 아바￮라​라하￮ 오​마나​라하￮ 차야​라하￮ 
례바디​라하￮ ​미가​라하￮ 건타가미니​라하￮ 오​하리냐￮ 알바하리[75a]
진언
ya(233) jātāhāriṇya(234) rūdhirāhāriṇya(235) māṁsāhāriṇya(236)
medāhāriṇya(237) majāhāriṇyā(238) vasāhāriṇya(239) jīvītāhāriṇya(240)
bantāhāriṇya(241) aśu
한자
孃引三 惹引跢引賀哩孃引四 嚕地囉賀哩孃引五 莽引娑引賀哩孃引六 謎娜賀哩孃七
沫惹引賀哩孃八 嚩娑引賀哩孃引九 尔尾多引賀哩孃引四十 挽跢引賀哩孃引一 阿上秫
오대
냐￮ ​다하리냐￮ 로디라하리냐￮ ​​사하리냐￮ 몌나하리냐￮ 말​하리냐￮ 
바사하리냐￮ ​미다하리냐￮ 만다하리냐￮ 아슈[75b]
진언
cyāhāriṇyā(242) cicāhāriṇyā(243) śadanekahāriṇyā kheṭahāriṇyā









sarveṣāṁ(244) sarvā grahānāṁ(245) kṛtāṁ(246) vidyāṁ(247)
chindayani(248) kilayāmi(249) paribrājāka kṛtāṁ(250) vidyāṁ(251)
chindayāmi(252) kilayāmi(253) ḍākaḍākini(254) kṛtāṁvi
한자
薩囉吠[二合]釤引四 薩囉嚩[二合]引仡囉[二合]賀南引五 訖哩[二合]擔引六 尾你琰[二合]引七
寴娜野引弭八 枳攞野引弭九 跛哩沒囉[二合]引惹引迦訖哩[二合]擔引五十 尾你琰[二合]引一
寴娜野弭二 枳攞野弭三 拏去引迦拏去引枳四 訖哩[二合]擔引尾
오대
살볘삼￮ 살바￮​라하남￮ ​리담￮ 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바리​라​가￮​리담￮ 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가나기니￮ ​리담미[76b]
진언
dyāṁ(255) chindayāmi(256) kilayami(257) brahmane kṛtaṁvidyāṁ
chindayami kilayami mahāpaśupatirūdra(258) kṛtāṁvidyāṁ(259)
chindayāmi(260) kīlayāmi(261) nā
한자
你琰[二合]引五 寴娜夜弭六 枳攞夜弭七￮170) 沒囉[二合]憾麽[二合]甯￮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 寴娜野弭￮ 枳攞野弭吳 摩賀引鉢戌鉢底嚕捺囉[二合]八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九 寴娜野引弭六十 枳攞野引弭一 曩
오대
념￮친나야미￮기라야미￮​라​마녜￮​리담미념￮친나야미￮기라야미￮마하바슈바
디￮로​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77a]
진언
rāyāṇda(262) pañcamahā mudrā(263) kṛtāṁvidyāṁ(264) chindayāmi(265)
kīlayāmi(266) tatva garūḍa saheyāya(267) kṛtāṁvidyāṁ(268)
chindayāmi(269) kīlayāmi(270) mahākā
한자
囉引演引拏二 半左上摩賀引母捺囉[二合]引三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四 寴娜野弭五
枳攞夜弭六 怛怛嚩[二合]誐嚕拏娑上呬夜引野七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八 寴娜夜弭九
枳攞夜引弭七十 摩賀迦引
오대
라연나￮ 반자마하￮모​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다​​￮아로나￮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마하가[77b]
진언 la(271) mātṛgaṇa saheyāya(272) kṛtāṁvidyāṁ(273) chindayāmi(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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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īlayāmi(275) kāpālika(276) kṛtāṁvidyāṁ(277) chindayāmi(278)
kīlayāmi(279) jayakara madhukara(280)
한자
攞一 麽引底哩[二合]誐拏娑上呬夜引野二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三 寴娜夜弭四
枳攞夜弭五 迦引跛引里迦六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七 寴娜夜弭八 枳攞夜弭九
惹夜迦囉麽鼻度迦囉八十
오대
라￮ 마​리아나￮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가바리가￮ 
​리담미념￮ 친 나야미￮ 기라야미￮ ​야가라￮마도가라￮[78a]
진언
sarvārthā sadhanaka(281) kṛtāṁvidyāṁ(282) chindayami(283)
kīlayāmi(284) caturbhā gini(285) bhratṛ pañcamala saheyāya(286)
kṛtāṁvidyāṁ(287) chindayāmi(288) kīlayā
한자




살발타￮사다나가￮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자돌바￮이니￮ 
​라​리￮반자마라￮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78b]
진언
mi(289) bhṛṁgiriṭika(290) nandike śvāra(291) gandapati sahīyāya(292)
kṛtāṁvidyāṁ(293) chindayāmi(294) kīlayāmi(295) nagnaśramaṇa(296)
kṛtāṁvidyāṁ(297) chindayami(298) kī
한자
弭九 勃[二合]儗哩致迦九十 難上你計濕嚩[二合]囉一 彦拏跛底娑上呬夜引野二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三 寴娜夜弭四 枳攞夜弭五 曩仡曩[二合]室囉[二合]麽鼻拏鼻六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七 寴娜夜弭八 枳
오대
미￮ ​​​이리티가￮ 난니계￮​라￮ 언나바디￮사혜야야￮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나​나라마나￮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79a]
진언
layāmi(299) arhanta(300) kṛtāṁvidyāṁ(301) chindayāmi(302) kīlayāmi(303)
vitarāga(304) kṛtāṁvidyaṁ(305) chindayāmi[306] kīlayāmi(307)
vajrapāṇi(308) guhyākādhipati(309) kṛ
한자
攞夜弭九 阿上囉罕[二合]多三百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一 寴娜夜弭二 枳攞夜弭三
尾多囉引誐四 訖哩[二合]擔尾你琰[二合]引五 寴娜夜弭[六] 枳攞夜弭七 嚩日囉[二合]播抳八
麌上呬野[二合]迦引地跛底九 訖哩[二合]
오대
라야미￮ 알한다￮ ​리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미다라아￮ ​리담미념￮ 
친나야미￮171) 기라야미￮ 바​라바니￮ 우햐가디바디￮ ​리[79b]
진언
tāṁvidyāṁ(310) chindayami(311) kīlayāmi(312) rakṣarakṣamāṁ(313)
bhāgavaṁ(314) stathāgatau ṣṇīsāṁ(315) sitāta patraṁ(316) namostute(317)
asitā nālāraka prabhā(318) sphoṭa
한자
擔尾你琰[二合]引十 寴娜夜弭一 枳攞夜弭二 囉入乞灑[二合]囉入乞灑[二合]引三
婆去誐鎫四 娑怛[二合]他蘖覩瑟抳[二合]釤引五 枲跢多鉢怛嚂[二合]六 曩謨窣覩[二合]帝引七
阿枲跢引曩攞引迦鉢囉[二合]婆去八 塞普[二合]吒
오대
담미념￮ 친나야미￮ 기라야미￮ 락사락사맘￮ 바아밤￮ ​타아도￮삼￮ 
시다다￮바​람￮ 나모​뎨￮ 아시다￮나라라가￮​라바￮ ​타[80a]
진언
vika(319) mahāsitāta patraṁ(320) jvalajvala(321) dhakadhaka vidhaka




馱迦馱迦尾馱迦尾馱迦二 娜囉娜囉三 尾娜囉尾娜囉四 嗔娜嗔娜五 頻娜頻娜六
滿馱滿馱
오대 미가￮ 마하시다다￮바​람￮ ​​라​​라￮ 다가다가￮미다가￮미다가￮ 나라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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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라￮미나라￮ 친나친나￮ 빈나빈나￮ 만다만다[80b]
진언
huṁhuṁ(327) phaṭphaṭ(328) svāhā(329) hehephaṭhuhuphaṭh(330)
amukhāphaṭ(331) aprati hatayaphaṭ(332) vara pradayaphaṭh(333) asura
vidrā paṇakara
한자




훔훔￮ 바닥172)바닥￮ ​​하￮ 혜혜바닥호호바닥￮ 아모카바닥￮ 
아​라디￮하다야바닥￮ 바라￮​라나야바닥￮ 아소라￮미​라￮바나가라[81a]
진언
yaphaṭ(334) sarvā devaibhyaḥphaṭ(335) sarvā nāgebhyaḥphaṭ(336)







야바닥￮ 살바￮녜볘뱍바닥￮살바￮나예뱍바닥￮ 살바약사뱍바닥￮ 
살바락￮사셰뱍바닥￮ 살바아로￮녜뱍바닥￮ 살바안달￮볘[81b]
진언
bhyaḥphaṭ(340) sarvāasu rebhyaḥphaṭ(341) sarvākinnarebhyaḥphaṭ(342)





























이뎨뱍바닥￮ 살바노​례￮​시뎨뱍바닥￮ 살바​​례뱍바닥￮ 
살바아바​마￮례뱍바타￮ 살바라마￮녜뱍바닥￮ 살바딜톄￮계뱍바[83a]
진언
ṭh(353) sarvāotmā debhyaḥphaṭ(354) sarvāvidyā cāryebhyaḥphaṭ(355)









타￮ 살바오​마￮녜뱍바닥￮ 살바미냐￮잘예뱍바닥￮ ​야가라￮말도가라￮ 
살발타￮사다계뱍바닥￮ 살바미냐￮잘예뱍바닥￮ 자[83b]
진언
tura bhagribhyaḥphaṭ(359) vajrakaumāre(360) mahāvidyā
rājebhyaḥphaṭ(361) mahāpra tyaṁgirebhyaḥphaṭ(362) vajra






도라￮바​니뱍바닥￮ 바​라구마례￮ 마하미냐￮라​뱍바닥￮ 
마하​라￮​​이례뱍바닥￮ 바​라￮​​가라야바닥￮ 마하​라￮​​이라￮ 라[84a]
진언
jāyaphaṭ(365) mahākālāya(366) mahāmātṛgaṇa(367) namaḥskṛtāphaṭ(368)
vaiṣda viyephaṭ(369) brahma ṇiyephaṭ(370) gniyephaṭ(371)
mahākāliyephaṭ(372)
한자




​야바닥￮ 마하가라야￮ 마하마​리아나￮ 나막​리다바닥￮ 볘​나￮미예바닥￮ 
​라​마￮니예바닥￮ 아​니예바닥￮ 마하가리예바닥￮[84b]
진언
kālanandīyephaṭ(373) īnriyephaṭ(374) rodrīyephaṭ(375) cāmuṇdīyephaṭ(376)






가라난니예바닥￮ 인​리예바닥￮ 로​리예바닥￮ 자문니예바닥￮ 
가라라￮​리예바닥￮ 가바리예바닥￮ 아디목다가￮​마샤나￮바[85a]
진언
sinīyephaṭ(379) yekecittā(380) sarvāsatvāmama(381) duṣṭadittā(382)




訥瑟吒[二合]喞跢引二 播引跛喞跢引三 嘮捺囉[二合]喞跢引四 阿每怛囉[二合]喞跢引五
塢上跢引跛那引演底枳攞演底諾畔底
오대
시니예바닥￮ 예계짇다￮ 살바사​​마마￮ 노​짇다￮ 바바짇다￮ 로​라짇다￮ 
아​​라￮짇다￮ 오다바나연디￮기라연디￮낙반디￮[85b]
진언
cohanti ujāhārā(386) garbhāhārā(387) rūdhirāhārā(388) bāṁsahāra
vasāhārā(389) majjāhārā(390) jātāhārā(391) jivitāhārā(392) baryāhārā(393)
gandhahārā(394)
한자
祖罕底吳 塢上惹引賀引囉引六 蘖囉婆[二合]賀引囉引七 嚕地囉賀引囉引八
曼娑賀引囉引嚩娑引賀引囉引九 沫惹引賀引囉引九十 惹引跢賀引囉引一 尔尾跢賀引囉引二
沫里也引賀引囉引三 彦馱引賀引囉引四
오대
조한디￮오​하라￮ 알바하라￮ 로디라하라￮ 만사하라￮바사하라￮ 말​하라￮ 
​다하라￮ ​미다하라￮ 말야하라￮ 언다하라￮[86a]
진언
puṣpāhārā(395) phalahārā(396) sāsyāhārā(397) pāpacittā(398) duṣṭacittā(399)









보​하라￮ 바라하라￮ 사샤하라￮ 바바짇다￮ 노​짇다￮ 로​라짇다￮ 
약사​라하￮ 락사 사​라하￮ ​례다​라하￮ 비샤자​라하￮ 보다​라[86b]
진언
hā(405) kumbhāṇdagrahā(406) putanagrahā kaṭaputa nagrahā
skandagrahā(407) otmadagrahā(408) chāyāgrahā(409) apasmaragrahā(410)
ḍakaḍūkinigrahā(411) re
한자




하￮ 굼반나​라하￮ 보다나​라하￮가타￮보다나​라하￮​건나​라하￮ 











바디​라하￮ ​​미가​라하￮ 샤구니​라하￮ 마​라난녜가​라하￮ 
람미가​라하￮ 하노건타￮바다니​라하￮ ​​라￮예가혜가￮ ​볘디야가￮[87b]
진언
satraitīyakā(420) cāturthākā(421) nityajvarā(422) viṣamajvara(423)








사​래디￮야가￮ 자돌타가￮ 니댜​​라￮ 미사마​​라￮ 바디가￮​디가￮ 
​례​미가￮ 산니바디가￮ 살바​​라￮ 시롤디￮ 알다바볘나가￮[88a]
진언
alaucakā(430) akṣiraukaṁ(431) mukharaukaṁ(432) hṛdraukaṁ(433)
galagrahaṁ(434) karṇaśulāṁ(435) dantaśulāṁ(436) jihvaśu
lāṁhṛdayaśrāṁ(437) marmaśulāṁ(438) paraśvaśulāṁ(439)
한자
阿嚧引左迦引三十 阿乞史[二合]嚕撿一 穆佉嚧撿二 紇哩[二合]訥嚕[二合]撿三
誐攞蘖囉[二合]憾四 羯囉拏[二合]戌囕五引 難上多上戌囕六 口尔
賀嚩[二合]戌囕紇哩[二合]娜野戌囕[二合]七 沫囉麽[二合]戌囕八 播囉濕嚩[二合]戌囕九
오대
아로자가￮ 악시로검￮ 모카로검￮ ​리​로검￮ 아라​라함￮ 갈나슈람￮ 
난다슈람￮ ​​​슈람￮​리나야슈람￮ 말마슈람￮ 바라​슈람￮[88b]
진언
pṛṣṭaśulāṁ(440) udaraśulaṁ(441) ghaṇṭiśulāṁ(442) vastiśulāṁ(443)
orūśulaṁ(444) jaṁghāśulaṁ(445) hastaśulāṁ(446) pādaśulaṁ(447)
sarvāāṅgapratyaṅgaśulaṁ(448) bhutabhai
한자
跛哩[二合]瑟吒[二合]戌囕四十 塢上娜囉戌囕一 建致戌囕二 嚩娑底[二合]戌囕三




​리​슈람￮ 오나라슈람￮ 건티슈람￮ 바​슈람￮ 오로슈람￮ ​​카슈람￮ 
하​슈람￮ 바나슈람￮ 살바​​아​라​​아슈람￮ 보다볘[89a]
진언
taṇa(449) ḍūkāḍūkini(450) jvarādadrakaṇdakiṭi(451) bhālatapai(452)
sarparūha(453) liṁga(454) śuṣatra(455) sāgara(456) viṣa(457) yoga(458)
agni(459) odaka(460) parabera(461) kān
한자
多拏引九 拏引迦拏引枳五十 入嚩[二合]囉捺訥嚕[二合]建拏鼻枳致一 婆去路引多吠引二
薩囉跛[二合]嚕賀三 陵上誐四 戌灑怛囉[二合]五 娑誐囉六 尾灑七 喩誐八 阿上儗[二合]九
嗢娜迦六十 跛囉吠囉一 建
오대
다나￮ 노가노기나￮ ​​라￮나​로건나￮기티￮ 바로다볘￮ 살바로하￮ ​​아￮ 
슈사​라￮ 사아라￮ 미사￮ 유아￮ 아​니￮ 오나가￮ 바라볘라￮ 건[89b]
진언
tāra(462) akālaṁ(463) bṛtyu(464) traimuka(465) trailaṭaka(466) bṛscika(467)
sarppa(468) nakula(469) siṁha(470) vyaghra(471) rikṣa(472) tarakṣo(473)
bṛgasvapara(474) jivā(475) taiṣāṁsarvesaṁ(476) mahā
한자
跢引囉二 阿迦引覽三 沒哩[二合]底庾[二合]四 怛[二合]穆迦五 怛[二合]攞引吒迦六
沒哩[二合]室旨[二合]迦七 薩囉跛[二合]八 曩矩攞九 僧賀七十 尾野[二合]伽囉[二合]一
哩乞灑[二合]二 多囉乞蒭[二合]三 沒哩[二合]誐娑嚩[二合]跛囉四 尔嚩引五
帝釤引薩囉吠[二合]釤六 摩賀引
오대
다라￮ 아가람￮ ​리듀￮ ​래모가￮ ​래라타가￮ ​리지가￮ 살바￮ 나구라￮ 
​​하￮ 먀​라￮ 릭사￮ 다락슈￮ ​리￮아​바라￮ ​바￮ 뎨삼살볘삼￮ 마하[90a]
진언
sitāta(477) patraṁ mahāva[478] jrooṣṇīṣaṁmahāpratyaṁgirāṁ(479)





喩惹曩引一 便跢引㘑拏二 枲麽去滿鄧迦嚧弭三 捨滿鄧迦嚧弭四 跛
오대
시다다￮ 바​람￮마하바￮ ​로오삼마하​라​​이람￮ 야바​바나샤￮ 유​나￮ 
변다례나￮ 시마만​​가로미￮ 니샤￮만​​가로미￮ 바[90b]
진언
ravidyā bandhaṁkarūmi(485) tejū bandhaṁkarūmi(486) siddha
vandhaṁkarūmi paladā bandhaṁkarūmi(487) paravidyā
bandhaṁkarūmi(488) sarmaṁaṅga pratyaṁ
한자
囉尾你也[二合]引滿鄧迦嚧弭五 帝租滿鄧迦嚧弭六 悉馱滿鄧迦嚧弭￮ 
跛攞娜引滿鄧迦嚧弭七 跛囉尾你也[二合]引滿鄧迦嚧弭八 薩罔盎誐鉢囉[二合]底孕[二合]
오대
라미냐￮만​​가로미￮ 뎨​￮만​​가로미￮ 싣다￮만​​가로미￮바라나￮만​​가로미￮ 
바라마냐￮만​​가로미￮ 살​​ ​아￮​라​​￮[91a]
진언
gabandhaṁkarūmi(489) tadyāthā(490) oṁ(491) anale anale(492) viśade
viśade(493) vaira vajradhare(494) bandani bandhani(495) vajrapāṇi
phaṭ(496) huṁtrūṁphaṭ(497) svā
한자




아만​​가로미￮ 다냐타￮ 옴￮ 아나례￮아나례￮ 미샤녜￮미샤녜￮ 볘라￮바​라다례￮ 
만다니￮만다니￮ 바​라바니￮바닥￮ 훔​롬바닥￮ ​​[91b]
진언
hā(498) oṁ(499) virūde(500) svāhā(501) namosarvā tathāgatā(502)
suṅgatāya(503) arhate(504) sāṁmyaksaṁmuthāya(505) oṣṇiṣa(506)
mahāsitāta patraṁ(507) mahāsidyantu(508) bantrapadaya(509) svāhā(510)
한자 賀引八 唵引九 尾嚕祢引五百 娑嚩[二合]賀引一 曩謨薩囉嚩[二合]怛他誐哆引二 素誐多野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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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불정존승다라니
169) ‘吳’자가 있는 것은 한글 텍스트에서 끊기가 반영되지만 한자 텍스트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오류라는 의미로 ‘誤’을 나타내는 글자로 판단된다. 이러한 표기는 중국어 번역 당
시부터 사용되었던 것인지 한국에서 첨가된건지 잘 모르겠다.
170) 원본의 표기 그대로 반영하였다. 한자 텍스트에 간혹 권점이 보이는데 이는 아마 중국어
번역의 원문에는 없었지만 당시 한국 사람들이 추가하여 놓은 것으로 보인다.
171) 한자에서 응당 六이 있어야 하는데 빠졌다. 한글은 한자 텍스트에 따라 ￮으로 표기하였
다. 즉 한글 절 경계는 우선 한자의 句를 우선으로 한다.
172) 사십이수진언에서 ‘탁’, 여기서 닥
173) 원본에서 한자가 ‘六’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吳’의 오류일 것이다.
174) 원본에서 ‘￮’으로 되어 있지만 마땅히 ‘￮’이어야 한다.
175) 실제 원본에서 ‘入’으로 되어 있는데 ‘八’의 잘못된 되기로 판단된다.
佛頂尊勝陀羅尼
진언
namobhagavate(1) trailokya(2) prati(3) visiṣṭaya(4) muddhāya(5)
bhagavate(6) tadyathā(7) oṁ(8) viśudhaya(9) viśodhaya(10)
samasama(11) samanta(12) vabhasa(13) spha
한자
曩謨婆誐嚩帝一 怛[二合]路枳也[二合]二 鉢囉[二合]底三 尾悉瑟吒[二合]野四 冒馱野五
婆誐嚩帝六 怛你也[二合]他七 唵八 尾秫吒野九 尾秫吒野十 娑麽娑麽一 娑万哆二
嚩婆娑三 瑟破[二合]
오대
나무바아바뎨￮ ​래루갸￮ ​라디￮ 미시​야￮  모다야￮ 바아바뎨￮ 다냐타￮ 
옴￮ 미슈타야￮ 미슈타야￮ 사마사마￮ 사만다￮ 바바사￮ ​[93a]
진언
raṇa gategahana(14) svābhā vaviśote(15) abhiṣiṁca(16) tumāṁ(17)
sugatavaravacana(18) amŗta(19) bhiṣaikai(20) ahara(21) ahara(22)
ayusandharaṇi(23)
한자
囉拏誐帝誐賀曩四 娑嚩[二合]婆引嚩尾秫帝五 阿鼻詵左六 覩七 素誐多嚩囉嚩左曩八
阿蜜哩[二合]多九 鼻灑罽二十 阿賀囉一 阿賀囉二 阿庾馱囉抳三
오대
라나￮아뎨아하나￮ ​바￮바미슈뎨￮ 아비신자￮ 도맘￮ 소아다￮바라바자나￮ 
아​리다￮ 비새계￮ 아하라￮ 아하라￮ 아유산다라니￮[93b]
진언
śudhaya(24) śudhaya(25) gagana viśoddhe(26) uṣṇiṣavi jayaviśuddhe(27)
sahasra raśmaṁ saṁcodite(28) sarvātathāgatā valokaṇi(29) satpāramitā
한자




슈다야￮ 슈다야￮ 아아나￮미슏뎨￮ 오사미￮​야미슏뎨￮ 
사하​라￮라​​​￮산조니뎨￮ 살바다타아다￮바루가니￮ 사​바라미다[94a]
진언
paripuraṇi(30) sarvātathāgatāhŗdaya(31) dhiṣṭana(32) dhiṣṭhita(33)
mahāmudra(34) vajrakaya(35) siṁhātanaviśoddhe(36) sarvāvaranapaya
durgati
阿上囉曷[二合]帝引四 三藐三沒馱引野五 塢瑟抳[二合]灑六 摩賀引悉跢引多鉢怛嚂[二合]七
摩賀引悉鈿覩八 滿怛囉[二合]跛娜野九 娑嚩[二合]引賀引五百一十句
오대
하￮ 옴￮ 미로녜￮ ​​하￮ 나무살바￮다타아다￮ ​​아다야￮ 알하뎨￮ 





地瑟底[二合]多三 摩賀母捺囉[二合]四 嚩日囉[二合]迦野五 僧賀多那引尾戌弟六
薩囉嚩[二合]嚩囉曩跛野訥誐底
오대
바리보라니￮ 살바다타아다​리나야￮ 디​나￮ 디​다￮ 마하모​라￮ 
바​라가야￮ ​​하다나미슏뎨￮ 살바바라나바야￮놀아디￮[94b]
진언
pariśuddhe(37) pratidi martaya ayuśuddhe(38) samaya dhiṣṭhite(39)
maṇimaṇi(40) mamaṇi(41) tathādā bhūtakodhi pariśūddhe(42) visphoṭa
modhiśūddhe(43)
한자
跛哩戌弟七 鉢囉[二合]底抳韈哆野阿庾秫弟八 娑麽野地瑟底[二合]帝九 麽抳麽抳四十
麽麽泥一 多歎哆步哆具地跛哩戌弟二 尾瑟普[二合]姹母地秫弟三
오대
바리슏뎨￮ ​라디니￮말다야￮아유슏뎨￮ 사마야￮디​뎨￮ 마니마니￮ 마마니￮ 
다탄다￮보다구디￮바리슏뎨￮ 미​타￮모디슏뎨￮[95a]
진언
jāyajāya(44) vijayavijaya(45) smarasmara(46) sarvāmuddhā dhiṣṭhita




薩囉嚩[二合]母馱地瑟底[二合]多秫弟七 嚩日㘑[二合]八 嚩日囉[二合]蘖陛九 嚩日覽[二合]五十
婆嚩覩麽麽寫一 舍哩㘕薩囉嚩[二合]薩怛嚩[二合]難
오대
​야​야￮ 미​야미​야￮ ​마라​마라￮ 살바몯다￮디​다￮슏뎨￮ 바​례￮ 
바​라알볘￮바​람￮ 바바도￮마마샤￮ 샤리람￮살바사​바난[95b]
진언
ca(52) kāya pariśuddhe(53) sarvāgati pariśuddhe(54) sarvātathāgatā







자￮ 가야￮바리슏뎨￮ 살바아디￮바리슏뎨￮ 살바다타아다￮​쟈​​￮ 
사마​바￮사연도￮ 살바다타아다￮사마​사￮ 디​뎨￮ 몯댜몯[96a]
진언
ddhya(59) vimudhaya(60) vimudhaya(61) saṁmanta pariśuddhe(62) sarvātat
hāgatāhŗdaya(63) dhiṣṭhana(64) dhiṣṭhita(65) mahāmudre(66) svāhā
한자





























[원어] nama āryāvalokiteśvarāya bodhisttvāya mahāsattvāya mahākārunikāya
[오대]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aya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m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auṇikaya
[망월]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bodhisatvāya mahāsatvāya mahākāruṇikaya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께, 깨달음의 존재자/菩薩께,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께, 위대한 수행자/大慈大悲의 존재자께 敬拜/歸依[합니다]
문장3
[원어] oṁ sarvabhayeṣu trāṇakarāya tasmai namas
[오대]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eṁ namoḥ
[만연]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eṁ namoḥ
[망월] oṁ sarvābhayesau trāṇakaraya tasyamyaṁ namoḥ
[번역] 옴, 공포/두려움을 가진 피조물들에서(/에 대해/를) 보호를 수행하는 [존재자인] 그에
게 敬拜/歸依[합니다]
문장4
[원어] kṛtvā imamāryāvalokiteśvarastavaṁ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
[오대] skṛtvā imāṁa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만연] skṛtvā imāṁārya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망월] skṛtvā īmāṁaryāvalokiteśvāratava nilakaṇṭhanamaḥ hṛdayama
[원어] vartayiṣyāmi sarvārthasādhanaṁ śubham ajeyaṁ sarvabhūtānāṁ
[오대]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āṁ śūbhaṁ ajeyaṁ sarvābhūtānāṁ
[만연] vartayiṣyāmi sarvārthāsadhanāṁ śobhaṁ ajeyaṁ sarvābhūtānāṁ





[번역] 세상을 내다려다 보는 아리안의 지배자/聖觀自在에 대해 이와 같은/다음의 찬양을
하고난 후에(는) 오! 검푸른 목/靑頸이라는 이름을 가진 존재자시여! 저는 (저의) 마음이 모든
목적을 조장하는 아름다움/빛으로 (누구도) 이기지 못하는/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모든 피조물의
176) 산스크리트 원어 텍스트의 복원과 한국어 번역은 전순환(2005)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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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oṁ āloka e ālokamatilokātikrānta ehyehi
[오대]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만연]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망월] oṁ aloke alokamatilokātikrānte hehe
[번역] 옴, 오! 면밀한 注視를 하는 존재자시여, 면밀한 注視의 마음으로 세상을 초월한 존
재자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7
[원어] hare mahābodhisattva smarasmara hṛdayaṁ kurukuru
[오대]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만연]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망월] hale mahāmodhisatvā smarasmara hṛdaya korūkorū
[원어]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u
[오대]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ū
[만연] karma sādhayasādhaya dhurūdhurū
[망월] karma sādhayasādhaya dhurudhurū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자시여,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자/大菩薩이시여, (그)
마음을 기억하소서, 기억하소서! (그) 일/業을 수행하소서, 수행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이르게
하소서, 이르게 하소서! 지탱하소서, 지탱하소서!
문장8
[원어] vijayanta e mahāvijayanta e dharadhara dharani
[오대]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만연]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망월] miyānte mahāmiyānte dharadhara dhaṇī







[번역] 오, 지탱의 지배자시여, 起動하소서, 起動하소서!
문장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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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 malla vimalāmalamūrtte ehyehi
[오대]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만연] mala mimalaamalamurte ehyehe
[망월] mala vimalaamalamurte ehyehe
[번역] 오! 존재자시여, 흠이 없고 얼룩이지지 않은 體現이시여, 가소서, 가소서!
문장11
[원어] lokeśvara rāgaviṣaṁ vināśaya dveṣaviṣaṁ vināśaya
[오대]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만연] lokeśvārā rāgamiṣa mināśaya dveṣamiṣa mināśaya
[망월] lokeśvārā rāgaviṣa vināśaya dveṣaviṣa vināśaya
[번역]
[원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 huluhulu
[오대]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uholu
[만연] mohājalamiṣa mināśaya holuholu
[망월] mohājalaviṣa vināśaya holoholo
[번역] 오! 세상의 지배자시여, [우리로 하여금] 열정의 독을 몰아내게 하소서, 증오의 독을






[번역] 오! 존재자시여, 가져오소서!
문장13
[원어] hare padmanābha sarasara sirisiri surusuru budhyabudhya
[오대]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만연] hare panmanābhā sarasara sirisiri surusuru mudhyamudhya





[번역] 오! (황)금색의 옷을 걸친 존재사시여, 연꽃의 중심(점)이시여, 서둘러 가소서, 서둘
러 가소서, 서둘러 가소서, 깨어나지소서, 깨어나지소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문장14
[원어] maitriya nīlakaṇṭha kāmasya darśanena prahlādaya manaḥ svāhā
[오대]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만연]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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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월] maitriya nīlakaṇṭha kamasya darśanāṁ prahlādaya mānaḥ svāhā
[번역] 오! 검푸른 목/靑頸을 갖는 동맹의 존재사시여, 희망의 視覺으로 (우리로 하여금)












































































[원어]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 svāhā
[오대]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svāhā
[만연] namaḥ āryaḥvalokiteśvārāya svāhā
[망월] namaḥ aryaḥvalokiteśvāraya svāhā
[번역] 문장2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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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3: 한글 텍스트 형태 경계 단위의 비교
ㄱ) namo ratnatrayāya(1) nama āryāvalokiteśvarāya(2)
ㄴ) nam-as ratna=traya-aya(1) nam-as ārya=avalokita=īśvara-aya(2)
ㄷ) namo ratna trayāya(1) nama āryā valokite śvarāya(2)
韓) 나모(라)￮​나￮​라야야￮ 나막￮알약￮바로기뎨￮​라야￮
漢) 曩謨引囉怛曩[二合]怛囉[二合]夜引野一 莫啊引哩也[二合]嚩路引枳諦濕嚩[二合]囉引野二
ㄱ) bodhisttvāya mahāsattvāya(3) mahākārunikāya(4)
ㄴ) bodhi=sattva-aya mahā=sattva-aya(3) mahā=kārunika-aya(4)
ㄷ) bodhi sttvāya mahā sattvāya(3) mahā kārunikāya(4)
韓) 모디￮사​바야￮마하￮사​바야￮ 마하￮가로니가야￮
漢) 冒地薩怛嚩[二合]引野摩賀引薩怛嚩[二合]引野三 摩賀迦引嚕抳迦野四
ㄱ) oṁ(5) sarvabhayeṣu(6) trāṇakarāya tasmai(7)
ㄴ) oṁ(5) sarva=bhay-a~eṣu(6) trā-ṇa=kar-a-aya tasm-ai(7)
ㄷ) oṁ(5) sarva bhayeṣu(6) trāṇa karāya tasmai(7)
韓) 옴￮ 살바￮바예수￮ ​라나￮가라야￮다샤​​￮ 
漢) 唵五 薩㗚嚩[二合]婆曳數六 怛囉[二合]引拏引迦囉野怛寫銘七
ㄱ) namas(8) kṛtvā imam(9)>āryāvalokiteśvarastavaṁ(10)
ㄴ) nam-aḥ(8) kṛ-tu-ā im-am(9) āri~ya=ava-lok-a~ita=īś-vara=stav-a-ṁ(10)
ㄷ) namas(8) kṛtvā imam(9) āryā valokite śvara stavaṁ(10)
韓) 나막￮ ​리​바￮이맘￮ 알야￮바로기뎨￮싀​라￮다바￮
漢) 曩莫塞訖哩[三合]怛嚩[二合]引八 伊引九 啊引哩也[二合]嚩路引枳諦濕嚩[二合]引囉怛嚩十
ㄱ)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11) vartayiṣyāmi(12)
ㄴ) nīla=kaṇṭha=nāma hṛd-aya-ṁ(11) vart-aya~iṣyā-mi(12)
ㄷ) nīla kaṇṭha nāma hṛdayaṁ(11) varta yiṣyāmi(12)
韓) 니라간타￮나막￮​리나야￮ 마발다￮이샤미￮
漢) 攞建姹曩麽紇哩[二合]娜野一 麽嚩㗚跢[二合]以瑟也[二合]引弭二
ㄱ) sarvārtha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ㄴ) sarva=ar-tha=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ㄷ) sarvārtha sādhanaṁ(13) śubham ajeyaṁ(14)




ㄷ) sarva bhūtānāṁ(15) bhava mārga viśodhakam(16)
韓) 살바￮보다남￮ 바바말아￮미슈다감￮ 
漢) 薩㗚嚩[二合]步引跢引喃五 婆嚩沫㗚誐[二合]尾戌馱劒六
ㄱ) tadyathā(17) oṁ(18) āloka e āloka(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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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tad=ya-thā(17) om̐(18) ā-lok-a e ā-lok-a(19)
ㄷ) tad yathā(17) oṁ(18) āloka e āloka(19)
韓) 다냐타￮ 옴￮ 아로계￮아로가￮
漢) 怛你也[二合]他引七 唵八 阿路計阿路迦引九
ㄱ) >matilokā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ㄴ) ma-ti=lok-a=ati-krān-ta(20) e-hi#e-hi hare(21) mahā=bodh-i=s-at-tva(22)
ㄷ) mati lokā tikrānta e(20) hyehi hare(21) mahā bodhi sattva(22)
韓) 마디로가￮디​란뎨￮ 혜혜￮하례￮ 마하모디￮사​바￮
漢) 麽底路迦底羯囒[二合]諦二十 醯醯賀嚟一 摩賀冒地薩怛嚩[二合]引二
ㄱ) smarasmara hṛdayaṁ(23) kurukuru karma(24) sādhaya(25)
ㄴ) smar-a#smar-a hṛd-aya-ṁ(23) kur-u#kur-u kar-ma(24) sādh-aya(25)
ㄷ) smara smara hṛdayaṁ(23) kuru kuru karma(24) sādhaya(25)
韓) ​마라￮​마라￮​리나야￮ 구로￮구로￮갈마￮ 사다야￮
漢) 娑麽[二合]囉娑麽[二合]囉紇哩[二合]娜野三 矩嚕矩嚕羯㗚麽[二合]四 娑引達野娑馱野五
ㄱ)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ㄴ) sādh-aya dhur-u#dhur-u vi-jay-ant-a e(26) mahā=vi-jay-ant-a e(27)
ㄷ) sādhaya dhuru dhuru vi(ja)yanta e(26) mahā vijayanta e(27)
韓) 사다야￮도로￮도로￮미연뎨￮ 마하￮미연뎨￮
漢) 度嚕度嚕尾演引諦六 摩賀尾演諦七
ㄱ) dharadhara dharani(28) dhareśvara calacala(29)
ㄴ) dhar-a#dhar-a dhar-aṇi-m dhar-a=ī(28) ś-vara cal-a#cal-a(29)
ㄷ) dhara dhara dharanidhare(28) śvara calacala(29)
韓) 다라다라￮다린​례￮ ​라￮자라자라￮
漢) 馱囉馱囉達噒捺嚟[二合]引八 濕嚩[二合]囉左攞左攞九
ㄱ) malla vimalā(30)>malamūrtte(31) ehyehi(32)
ㄴ) mal-la vi-mala-a(30) mala=mūr-tte(31) e-hi#e-hi(32)
ㄷ) malla vimalā(30) mala mūrtte(31) ehyehi(32)
韓) 마라￮미마라￮ 아마라￮몰뎨￮ 예혜혜￮ 
漢) 摩攞尾摩攞三十 阿摩攞母㗚諦一 曀醯曳[二合]呬二
ㄱ) lokeśvara rāga(33)>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ㄴ) lok-a=ī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viṣa-ṁ vi-nāś-aya(35)
ㄷ) loke śvara rāga(33) viṣaṁ vināśaya(34) dveṣa viṣaṁ vināśaya(35)
韓) 로계￮​라￮라아￮ 미사미￮나샤야￮ ​볘사미￮사미￮나샤야￮
漢) 路計濕嚩[二合]引囉囉引誐三 尾灑尾曩引捨野四 禰吠[二合]灑尾灑尾曩捨野五
ㄱ)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ㄴ) moh-a=jāla=viṣa-ṁ vi-nāś-aya(36) hul-u#hul-u(37) mal-la hul-u hare(38)
ㄷ) moha jāla viṣaṁ vināśaya(36) hulu hulu(37) malla hulu hare(38)
韓) 모하￮자라￮미사미￮나샤야￮ 호로￮호로￮ 마라￮호로￮하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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漢) 謨引賀左羅尾灑尾曩捨野六 虎嚕虎嚕七 麽攞虎嚕賀黎八
ㄱ)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siri(41) surusuru(42)
ㄴ) padma=nābha(39) sar-a#sar-a(40) siri siri(41) sur-u#sur-u(42)
ㄷ) padma nābha(39) sara sara(40) siri siri(41) suru suru(42)
韓) 바​마￮나바￮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漢) 鉢娜麽[二合]曩婆引九 娑囉娑囉四十 悉哩悉哩一 素上嚕素嚕二
ㄱ)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iya(45)
ㄴ) budh-ya#budh-ya(43) bodh-aya#bodh-aya(44) mai-tra~iya(45)
ㄷ) budhya budhya(43) bodhaya bodhaya(44) maitriya(45)
韓) 몯댜몯댜￮ 모다야￮모다야￮ ​​리야￮
漢) 沒地野[二合]沒地野[二合]三 冒馱野[二合]冒馱野[二合]四 昧怛哩[二合]野五
ㄱ) nīlakaṇ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ㄴ) nīla=kaṇṭha(46) kā-ma-sya darś-ana~ena(47) pra-hlād-aya man-aḥ(48)
ㄷ) nīla kaṇṭha(46) kāmasya darśanena(47) pra hlā daya manaḥ(48)
韓) 니라간타￮ 가마샤￮​​샤남￮ ​라￮​라￮나야￮마낙￮
漢) 攞建姹六 迦麽寫捺哩捨[二合]喃七 鉢囉[二合]賀囉[二合]娜野摩引諾八入
ㄱ)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siddhāya(52)
ㄴ) svāhā(49) sidha-aya(50) svāhā(51) mahā=siddha-aya(52)
ㄷ) svāhā(49) siddhāya(50) svāhā(51) mahā siddhāya(52)
韓) ​​하￮ 싣다야￮ ​​하￮ 마하￮싣다야￮ 
漢) 娑嚩[二合]引賀引九 悉馱野五十 娑嚩[二合]賀一 摩賀悉馱野二
ㄱ) svāhā(53) siddhayogeśvarāya(54)
ㄴ) svāhā(53) siddha=yog-a=īś-vara-aya(54)
ㄷ) svāhā(53) siddha yoge śvarāya(54)
韓) ​​하￮ 싣다유예￮​라야￮
漢) 娑嚩[二合]賀三 悉馱喩藝 濕嚩[二合]囉野四
ㄱ) svāhā(55) nīlakaṇṭthā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ㄴ) svāhā(55) nīla=kaṇṭha-aya(56) svāhā(57) varāha=mukha(58)
ㄷ) svāhā(55) nīla kaṇṭthāya(56) svāhā(57) varāha mukha(58)
韓) ​​하￮ 니라￮간타야￮ ​​하￮ 바라하￮목카￮
漢) 娑嚩[二合]賀五 攞建姹野六 娑嚩[二合]賀七 嚩囉賀目佉八
ㄱ) >siṁhamukhāya(59) svāhā(60) padmahastāya(61)
ㄴ) siṁha=mukha-aya(59) svāhā(60) padma=hasta-aya(61)
ㄷ) siṁha mukhāya(59) svāhā(60) padma hastāya(61)
韓) 싱하￮목카야￮ ​​하￮ 바​마￮하​야￮
漢) 僧賀目佉野九 娑嚩賀六十 鉢娜麽[二合]引 賀娑跢野一
ㄱ) svāhā(62) cakrā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ㄴ) svāhā(62) ca-kr-ā=yudh-a-aya(63) svāhā(64) śaṅkha=śab-da=ni(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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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1) ‘>’ 기호는 원문의 단어뭉치가 끊어지지 않는 부분에 한자의 구가 끊어지는 부분
이다.
2) 한글의 끊기와 불일치한 부분에 밑줄을 그었다.
ㄷ) svāhā(62) cakrā yudhāya(63) svāhā(64) śaṅkha śabdani(65)
韓) ​​하￮ 자​라￮욕다야￮  ​​하￮ 상카￮셥나녜￮
漢) 娑嚩[二合]賀二 作羯囉[二合]欲馱野三 娑嚩[二合]賀四 商佉攝娜寗五
ㄱ) >bodhanāya(66) svāhā(67) mahālakuṭa(68)>dharāya(69)
ㄴ) bodh-ana-aya(66) svāhā(67) mahā=lakuṭa(68) dhar-a-aya(69)
ㄷ) bodhanāya(66) svāhā(67) mahā lakuṭa(68) dharāya(69)
韓) 모다나야￮ ​​하￮ 마하(라)￮구타￮ 다라야￮
漢) 冒達曩野六 娑嚩[二合]賀七 摩賀攞矩吒[八] 馱囉野[九]
ㄱ)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kṛṣṇājināya(72)
ㄴ) svāhā(70) vā-ma=skandha=deś-a=sthi-ta(71) kṛṣṇa=ajina-aya(72)
ㄷ) svāhā(70) vāma skandha deśa sthita(71) kṛṣṇā jināya(72)
韓) ​​하￮ 바마￮​간타￮니샤￮시톄다￮ ​릿나￮​나야￮ 
漢) 娑嚩[二合]賀[七十] 嚩麽娑建姹你捨悉體[二合]跢[一] 訖哩[二合]瑟拏喏曩野[二]
ㄱ) svāhā(73) vyāghracarma(74)>nivasanāya(75) svāhā(76)
ㄴ) svāhā(73) vi-ā-ghra=carma(74) ni-vas-ana-aya(75) svāhā(76)
ㄷ) svāhā(73) vyāghra carma(74) niva sanāya(75) svāhā(76)
韓) ​​하￮ 먀​라￮잘마￮  니바￮사니야￮  ​​하￮
漢) 娑嚩[二合]賀[三] 尾野[二合]伽囉[二合]拶㗚麽[二合][四] 你嚩娑曩野[五] 娑嚩[二合]賀[六]
ㄱ) namo ratnatrayāya(77) namaḥ āryāvalokiteśvarāya(78)
ㄴ) nam-o ratna=tray-a-aya(77) nam-aḥ āri~ya=ava-lok-a-ita=īś-vara-aya(78)









부록4: 제 학자들의『切韻』재구음 비교표
<聲母類>177)
177) 권혁준 역 (2014:99-100)
칼그렌 李方桂 陸志韋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蒲立本 周法高 鄭張尙芳
幇 p p p p p p p p p p
滂 p‘ ph p‘ p‘ p‘ p‘ p‘ ph p‘ ph
並 b‘ b b b‘ b b‘ b b b b
明 m m m m m m m m m m
端 t t t t t t t t t t
透 t‘ th t‘ t‘ t‘ t‘ t‘ th t‘ t‘
定 d‘ d d d‘ d d‘ d d d d
泥 n n
n n n n
n n n n
娘 ń ṇ ȵ ṇ ṇ ȵ
知 t̂ ṭ ȶ ȶ ȶ ȶ ȶ ṭ ṭ ʈ
徹 t̂‘ ṭh ȶ‘ ȶ‘ ȶ‘ ȶ ȶ‘ ṭh ṭ‘ ʈh
澄 d̂‘ ḍ ȡ ȡ‘ ȡ ȡ‘ ȡ ḍ ḍ ȡ
精 ts ts ts ts ts ts ts ts ts ts
淸 ts‘ tsh ts‘ ts‘ ts‘ ts‘ ts‘ tsh ts‘ tsh
從 dz‘ dz dz dz‘ dz dz‘ dz dz dz dz
心 s s s s s s s s s s
邪 z z z z z z z z z z
莊 tṣ tṣ ʧ ʧ tṣ ʧ ʧ tṣ tṣ ʧ
章 tś tś ʨ ʨ tś ʨ ʨ c tś ʨ
初 tṣ‘ tṣh ʧ‘ ʧ‘ tṣ‘ ʧ‘ ʧ‘ tṣh tṣ‘ ʧh
昌 tś‘ tśh ʨ‘ ʨ‘ tś‘ ʨ‘ ʨ‘ ch tś‘ ʨh
崇 dẓ‘ dẓ ʤ‘ ʤ dẓ ʤ‘ ʤ dẓ dẓ ʤ
船 dź‘ dź ʑ dʑ‘ dź dʑ‘ ʑ (ź) ź ʑ
山 ṣ ṣ ʃ ʃ ṣ ʃ ʃ ṣ ṣ ʃ
書 ś ś ɕ ɕ ś ɕ ɕ ś ś ɕ
俟
ź ź dʑ (ʒ) ʑ ʑ ʒ (ẓ) dź dź
禪 ẓ ź dʑ dź
見 k k k k k k k k k k
溪 k‘ kh k‘ k‘ k‘ k‘ k‘ kh k‘ kh
群 g‘ g g g‘ g g‘ g g g g
疑 ng ng ŋ ŋ ŋ ŋ ŋ ŋ ng ŋ
影 ˙ ˙ ø ʔ ʔ ø ʔ ʔ ʔ ʔ
曉 x x x x x x x h x h
匣 ɣ ɣ ɣ ɣ ɣ ɣ ɣ ɦ ɣ ɦ
云 j j j
以 ø ji j ø ø j ø j ø j
來 l l l l l l l l l l
日 ńź ńź ȵʑ ȵ ń ɽ nʑ ń ń ȵ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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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韻母>178)
韻攝 等 韻目 칼그렌 董同龢 李榮 王力 邵榮芬 陸志韋 蒲立本 周法高 鄭張尙芳
果
1등 歌 ɑ̂ ɑ ɑ̂ ɑ ɑ ɒ ɑ ɑ ɑ
3등 戈 i̯ɑ̂ jɑ iɑ̂ ĭɑ iɑ ɪɑ i̯ɑ iɑ ɨɑ
假
2등 麻 ɑ a a a a a a a ɣa
3등 麻 i̯ɑ ia ia ĭa ia ia i̯a ia ɨa
遇
1등 模 uo uo o u uo wo ou uo uo
3등
虞 i̯u juo io ĭu io ɪwo i̯ou iuo ɨo
魚 i̯wo jo iå ĭo iɔ io i̯o io ɨʌ
蟹
1등
泰 ɑ̂i ɑi ɑ̂i ɑi ɑi ɑi ɑi ɑi ɑi
咍 ɑ̝̂i Ai ɐ̂i ɒi ɒi ɒi əi əi ʌi
灰 uɑ̝̂i uAi uɐ̂i uɒi uɒi wəi uəi uəi uʌi
2등
佳 ɑi æi ä ai æi æi æ æi ɣɛ
皆 ɑ̆i ɐi äi ɐi ɐi ɐi aəi ɛi ɣɛi
夬 ɑi(?) ai ai æi ai ai(ɐi) aiˋ ai ɣai
3등
祭A i̯ɑ̈i jæi iäi ĭɛi jæi iɛi jeiˋ iæi iΕi
祭B i̯ɑ̈i jæ̆i iäi ĭɛi iæi ɪɛi i̯eiˋ iai ɣiΕi
廢 i̯ɒi jɐi iɐi ĭɐi iɐi ɪɐi i̯ɑiˋ iɑi ɨɐi
4등 齊 iei iɛi ei iei ɛi ɛi ei iɛi iei
止 3등
支A (j)iĕ je ie ĭe jɛ iei je iɪ iΕ
支B (j)iĕ jĕ ie ĭe iɛ ɪei i̯e ie ɣiΕ
脂A (j)i jei i i jɪ iĕi(>i) ji iɪi iɪ
脂B (j)i jĕi i i iɪ ɪĕi(>ɪ) i̯i iei ɣiɪ
之 (j)i (j)i iə ĭə ie ɪ(ĕ̝)i(>i) i̯ə i ɨ
微 (j)ei ̆ jəi iəi ĭəi iəi ɪəi i̯əi iəi ɨi
效
1등 豪 ɑ̂u ɑu ɑ̂u ɑu ɑu ɒu ɑu ɑu ɑu
2등 肴 ɑu au au au au ɐu au au ɣɑu
3등
宵A i̯ɑ̈u jæu iäu ĭɛu jæu iɛu jeu iæu iΕu
宵B i̯ɑ̈u jæ̆u iäu ĭɛu iæu ɪɛu i̯eu iau ɣiΕu
4등 蕭 ieu iɛu eu ieu ɛu ɛu eu iɛu eu
流
1등 侯 ə̆u u u əu əu əu u əu əu
3등
幽 i̯ĕu jəu iĕu iəu ieu iĕu A:jiu A:iɪu iɪu
B:(i̯iu) B:ieu
尤 i̯ə̆u ju iu ĭəu iəu ɪəu i̯u iəu ɨu
咸
1등
談 ɑ̂m ɑm ɑ̂m ɑm ɑm ɑm ɑm ɑm ɑm
覃 ɑ̝̂m Am ɐ̂m ɒm ɒm ɒm əm əm ʌm
2등
銜 ɑm am am am am am am am ɣam
咸 ɑ̆m ɐm ɐm ɐm ɐm ɐm aəm æm ɣɛm
3등
鹽A i̯ɑ̈m jæm iäm ĭɛm jæm iɛm jem iæm iΕm
鹽B i̯ɑ̈m jæ̆m iäm ĭɛm iæm ɪɛm i̯em iam ɣiΕm
3등
嚴 i̯ɒm jɐm iɐm ĭɐm iɐm ɪɐm i̯ɑm iɑm ɨɐm
凡 i̯wɒm juɐm iuɐm ĭwɐm iɐm
4등 添 iem iɛm em iem ɛm ɛm em iɛm 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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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권혁준 역 (2014:135-140)
深 3등
侵A i̯əm jem iəm ĭĕm jem iĕm jim iɪm iɪm
侵B i̯əm jĕm iəm ĭĕm iem ɪem i̯im iem ɣiɪm
山
1등 寒 ɑ̂n ɑn ɑ̂n ɑn ɑn ɒn(ɑn) ɑn ɑn ɑn
2등
刪 ɑn an an an ɐn ɐn an an ɣan
山 ɑ̆n æn än æn æn an aən æn ɣɛn
3등
仙A i̯ɑ̈n jæn iän ĭɛn jæn iɛn jen iæn iΕn
仙B i̯ɑ̈n jæ̆n iän ĭɛn iæn ɪɛn i̯en ian ɣiΕn
3등 元 i̯ɒn jɐn iɐn ĭɐn iɐn ɪɐn i̯an iɑn ɨɐn
4등 先 ien iɛn en ien ɛn ɛn en iɛn en
臻
1등
痕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ən
魂 uən uən uən uən uon wən uən uən uən
2등 臻 i̯ɛu (j)en iĕn ĭen ien ɪĕn ïn en ɪn
3등
眞A i̯ĕn jen iĕn ĭĕn jen iĕn jin iɪn iɪn
眞B i̯ĕn jĕn iĕn ĭĕn ien ɪĕn i̯in ien ɣiɪn
3등
殷 i̯ən jən iən ĭən iən ɪən i̯ən iən ɨn
文 i̯uən juən iuən ĭuən iuən ɪwən i̯u̯ən iuən ɨun
宕
1등 唐 ɑ̂ng ɑŋ ɑ̂ŋ ɑŋ ɑŋ ɒŋ ɑŋ ɑŋ ɑŋ
3등 陽 i̯ɑ̂ng jaŋ iaŋ ĭaŋ iɑŋ ɪɑŋ i̯ɑŋ iɑŋ ɨɐŋ
梗
2등
庚 ɒng ɐŋ ɐŋ ɐŋ aŋ aŋ aŋ aŋ ɣæŋ
耕 ɛng æŋ äŋ æŋ ɐŋ ɐŋ aəŋ æŋ ɣɛŋ
3등
庚 i̯ɒng jɐŋ iɐŋ ĭɐŋ iaŋ ɪæŋ i̯aŋ iaŋ ɣiæŋ
淸 i̯ɑ̈ng jɛŋ iäŋ ĭɛŋ iæŋ iɛŋ (i̯eŋ)
jeŋ
iæŋ iΕŋ
4등 靑 ieng iɛŋ eŋ ieŋ ɛŋ ɛŋ eŋ iɛŋ eŋ
曾








東 ung uŋ uŋ uŋ uŋ uŋ uŋ uŋ uŋ
冬 uong uoŋ oŋ uoŋ oŋ woŋ oŋ uoŋ uoŋ
3등
東 i̯ung juŋ iuŋ ĭuŋ iuŋ ɪuŋ i̯uŋ iuŋ ɨuŋ
鍾 i̯wong juoŋ ioŋ ĭwoŋ ioŋ ɪwoŋ i̯oŋ ioŋ ɨoŋ
江 2등 江 ɑ̊ng ɔŋ åŋ ɔŋ ɔŋ ɔŋ auŋ oŋ ɣʌŋ
